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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새 정부의 탄생과 함께 한민국은 건국 60주년을 맞으며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을 열게 됐

습니다. 

격동의 현 사 속에서 우리 국민은 땀 흘린 수고와 희생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일궈냈습니

다. 정치�경제�사회�교육등모든분야를성숙의단계로한걸음전진시켰습니다. 진취적이고역

동적으로변화를이끌며전세계인이인정하는 한민국의자랑스러운모습을만들어냈습니다.

이제 한민국은 급변하는 시 흐름을 선도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

과성장엔진을발굴해국민의역량을결집해야합니다. 국가가어려웠던시절에함께험난한위

기를극복하며국가발전에이바지해온국민한명한명이성공의주인공이돼야할때입니다. 

이명박정부는 선진화의 사명을 감당해 세계일류국가로 비상하기 위한 장정을 시작했습니

다. 선진화는 국민적 희망이자 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힘차게 뻗어가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실용주의로 선진화를 뒷받침함으로써 국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며 화합을 도모하리

라 생각합니다. 시 적 과업과 도전을실용주의에 입각한 창조적 방안으로 실행에 옮길것입니

다. 더불어‘섬김 리더십’으로 밑거름을 다지며 실용정부의 싹을 틔우고 국민성공시 를 꽃피

우게 되리라는 믿음을 실현시켜 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선진화로 이룩한 보람의

결실과 기쁨을 나누고, 한민국이 세계인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매력 있고 아름다운 국가,

성숙한세계국가로도약하기를기 합니다.

인수위원회는 50여일의 숨가쁜 여정을 보내며 새 정부의 초석이 될 미래 청사진과 전략 및

계획들을 세우는 데 매진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지향하는 바를 충분히 반 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동시에 참여정부의 국정운 을 면 히 살펴 개선할부분은 고치고 본받을 내

용은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터전 마련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기

위해현장의목소리에귀기울이고이를반 하고자애썼습니다. 

한편 21세기 우리 한민국의 앞날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기적인 안



목과 시야로 비전과 목표를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철저한 검증과 분석으로 정책

하나하나를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게 됐습

니다. 작지만 유능한 정부, 유연하고 창의적인 정부로 탈바꿈하기 위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 국정지

표와21 전략목표, 193개국정과제를제시하게됐습니다. 

본 백서는 이러한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발자취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핵심정

책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중점활동과 쟁점정책 등 인수위원회 활동 전반에 한 사항을 두 권

의책으로 엮었습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원들의 열의넘치는 행보와 끊임없는 토론끝에 창출한

국정 실천계획을 상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로써 본 백서가 투명성

을확보하고 국정운 에 있어 보다실질적인 지침서가 되기를 기 하며, 후 에도 유용한 자료

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 

인수위원회 구성원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 을 드립니다. 한민국의 무한한 가능

성을 발굴해 세계일류국가로 우뚝 서는 그날을 꿈꾸며 밤샘 작업과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열정

과 헌신을 다해 주셨습니다. 아울러 본 백서를 편찬하느라 정성으로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의 지평을 여는 데

본백서가귀히쓰임받기를소망합니다. 

2008년3월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발간사

1. 개관/ 25 

2. 위원장실/ 37  

3. 부위원장실/ 40

4. 변인실/ 43 

5. 행정실/ 47 

6. 분과위원회/ 55

7.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95

8.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133

1. 국토발전의새로운틀, 5+2창조적광역발전전략/ 147

2. 7% 성장과300만개일자리창출/ 156

3. 지분형분양주택제도/ 165

4. 방송�통신기구통합및방송통신위원회설립/ 173

5. 어공교육완성방안/ 180

6. 전략적외국인투자유치를위한방안/ 190

7. 정부기능과조직개편/ 198

8. 운하프로젝트추진을위한준비와쟁점 응/ 211

9. 새만금토지이용계획변경과환경 책/ 219

10. 로벌과학연구거점조성/ 227

1. 인수위활동안내매뉴얼/ 239

2. 인수위사무실/ 240

3. 인수위홈페이지와통신시스템/ 241

4. 분과위간커뮤니케이션문제/ 242

5. 인수위위원에 한기강확립/ 242

6. 인수위원과각료후보자의연계방안/ 243

7. 예비인수위제도도입방안/ 244

1. 경제살리기와국민통합을위한 장정/ 249

2. 통령직인수위원회/ 252

2



3. 경제살리기/ 266

4. 국민통합/ 277

5. 성숙한세계국가/ 286

6. 인재 국, 문화강국/ 302

7. 방문및주요행사/ 308

8. 연설문/ 314

9. 외신이본이명박 통령/ 327

10. 이명박 통령당선인주요어록/ 336 

1. 구성및작업경과/ 341

2. 위원구성/ 343

3. 취임사의내용및취지/ 344

1. 개요/ 359

2. 첫걸음/ 360

3. 4 기본원칙/ 362 

4. 조직구성/ 363

5. 추진과정/ 367

6. 행사계획및진행/ 381

7. 평가/ 384

1. 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543

2. 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 546

3.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운 규정/ 548

4.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기구표/ 550

5.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분과및

특별위원회위원�팀장분장업무/ 551

6.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및TF 팀장/ 552

7.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근무자현황/ 554

8.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전체일지/ 556

편집후기| 국민성공시 를기다리며/ 562

이경숙

문화체육관광부www.mct.go.kr

유인촌

2008년3월24일

(주)사사연

삼성문화인쇄(주)

11-1371000-000005-13





1.



024 제1부인수위원회구성과중점활동

1



025제1장인수위원회구성과역할

1) 목적과근거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3년 2월 4일 제정(법률 제6854)된「 통

령직인수에관한법률」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통령직의 원활한 인수에 필

요한 사항의 지원, 새 정부의 정책기조와 방향, 국정과제 설정, 통령 취임행

사등관련업무의준비등을담당하기위해설치됐다.

이러한법적근거에의거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인수위)는2007

년 12월 26일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이명박 통령당선인

(이하 당선인)과 이경숙 인수위 위원장, 그리고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백성운 행정실장 사회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 후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사

무실에서위원장등인수위원26인에게임명장을수여하고, 제1차전체회의를

시작으로본격적인업무를시작했다.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기능, 분과위 등의 구성, 회의

운 등에 한구체적인기준등이포함된「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운

규정」을만장일치로의결했다.

2) 구성

인수위는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및24인의위원으로구성됐으며, 산하조

직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변인실, 행정실, 6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안보, 법무행정, 경제Ⅰ, 경제Ⅱ, 사회교육문화) 및 국가경쟁력강화특

별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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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은 위원회 각종 회의 지원, 서무, 인사, 회계 소관업무 등을 담당하

고, 변인실은위원회활동등의 외공표및홍보를담당하도록했다.

각 분과위 및 경쟁력강화특위 분장업무로는 ① 기획조정분과위원회(간사 :

맹형규)는 국정목표 수립, 운 기획, 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 실천계획

등을 담당하고 ② 정무분과위원회(간사 : 진수희)는 청와 , 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소관업무 ③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간사 : 박

진)는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소관업무④법무행정분과위원회(간사: 정

동기)는 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검찰청, 경찰청 소관업무

⑤ 경제Ⅰ분과위원회(간사 : 강만수)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

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소관업무⑥경제Ⅱ분과위원회

(간사 : 최경환)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소관업무 ⑦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간사 : 이주호)는 교육인적

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보훈처 소관업

무 ⑧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 사공일, 데이비드 앨든)는 투

자유치, 정부혁신�규제개혁, 기후변화�에너지 책, 한반도 운하, 새만금, 과

학비즈니스벨트 소관업무 ⑨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센터장 : 이상목)는 국민

들과공직자들의정책제안을접수해새정부조정과제에반 하는소관업무를

담당했다.

3) 회의운

인수위가 의사를 결정하는 채널은 크게 두 가지 다. 각 분과위 표간사위

원들이참석해1일추진상황과쟁점사항을토론하는간사단회의(주6회)와각

분과�특위의 1주일간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전체회의(주 1회),

각 분과위 사이에 업무조정을 위해 개최된 업무조정회의(주 1회)가 그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표간사위원들은 회의 결과를 각 분과위 위원들에게 전달해

업무에반 토록했다.

(1) 전체회의및업무조정회의

인수위는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해 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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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위 및 특위의 1주일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정책에

해서는 소관 부처에 관계없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필요시 개선�보완은 물

론, 정책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예상되는 문제점에 해 충분한 검증을 거치는

절차를갖기도했다.

참석인원은위원장, 부위원장등인수위분과별인수위원과경쟁력특위위원

장�부위원장�팀장,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등 총 32인이 참석했다. 통령당

선인이참석하는경우에는당선인비서실장과당선인 변인도함께참석했다.

이와 별도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업무조정회의를 개최, 각 분과위간

의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해 협의�조정하고 모든 위원들이 인식을 공유

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해서도 발제�토론을 통해 학습하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2) 간사단회의

전체회의가 열린 경우는 제외하고 매일 오전 7시 30분에는 회의실에서

각 분과위 표간사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단회의가 열렸다. 각 분과위

및 경쟁력특위의 일일 추진상황과 쟁점사항 등을 토론하고 점검했으며, 회의

에 참석한 간사위원들은 회의결과를 해당 분과위 위원 및 전문위원 등에게 전

달해추진과제설정에반 하도록했다.

또한, 새로운 정책 개발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과 검증 등을 위

해 각 분과위별 자문위원 등을 참여시켜 전문가의 의견을 최 한 반 하고 검

증하는단계를거치는등사소한부분하나하나까지신중을기했다.

간사단회의가 아침 일찍 열리다 보니 부분 참석자들이 아침식사를 못하

고나오는경우가많아김밥등가벼운식사가제공됐는데, 당선인과위원들이

식사를하면서회의를진행하는모습이화제가되기도했다.

전체회의, 업무조정회의, 간사단회의 등 위원회에서 개최되는 모든 회의에

는 국회에서 지원된 전속 속기사를 배치해 기록관리에도 철저를 기했고, 이러

한내용은향후백서발간에반 해국민에게공개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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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원�예산�시설

(1) 인원

제17 인수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2인,

부위원장 1인, 인수위원 23인, TF 팀장 3인(인수위원에 포함된 팀장 3인 제

외),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1인 및 전문위원�실무위원 151인 등 총 183명

으로구성됐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의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인수위 구성 방침에 따라 지난

16 인수위233명에비해21% 줄어든규모로써, 그동안늘어난정부규모를

감안하면실제감축규모는그보다훨씬크다고할수있다.

인수위 직원에 한 임명은 두 차례로 나눠 이뤄졌는데 2007년 12월 26일

1차로 위원장 및 인수위원 등 32인을 임명했고, 나머지 151인은 12월 31일 2

차로임명됐다.

위원회에 근무하는 전문위원�실무위원은 당직자�한나라당 중앙선거 책위

원회 등에서 파견된 인력과 관련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당직자�선 위

에서 파견된 실무진의 인선은 분과별 인수위원의 추천을 바탕으로 기여도�능

력�태도등을기준으로정책전문가를우선적으로선발했다.

파견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부처로부터 2배수의 추천을 받아 관련 인사자료

와 내부 자료를 검토해 소관업무에 한 전문성, 업무처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선발했다.

이와 아울러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서는 인수위 활동에 직접참여를 희망

하는자원봉사자를모집해적극활용했다.

인수위 직원과는 별도로 새 정부 국정운 기조설정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전문지식인 그룹 558명을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효율적인 인

수위 업무를 돕도록 했으며, 각종 기록관리를 위해 국회에서 파견된 속기사,

사무실확보및시설관리를위해시설지원등일부지원인력은부득이별도정

원으로운 했다.

(2) 예산

제17 인수위 운 예산은 2007년 12월 31일, 제2차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부터예비비로21억9,700만원을배정받아집행했다.



이는 16 인수위 예산 18억 8,700만원(예비비 14억 8,000만원+조달물품

지원 4억 700만원)과 단순 비교할 때 16.4% 증액된 규모이나, 최근 5년간의

소비자물가상승률(15.4%)을 감안하면 순증규모는 1% 수준에 불과했다. 더

욱이 제17 인수위는 16 와 달리 정부청사 외부에 3곳으로 분산(금융감독

원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배치됨에 따라 사무실 인테

리어, 전용회선료�PC보안등추가수요로인한증액이불가피했다. 이에소요

된 3억 2,500만원을 감안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오히려 12.2% 감액 편성된

규모로서불필요한예산수요를최 한억제해긴축예산이되고자노력했다.

계 183 4 24 4
70 81

36 34 42 39

위원장실 1 1 - - - - - -

특위위원장실 2 2 - - - - - -

부위원장실 1 1 - - - - - -

변인실 6 - 1 - - 2 - 3

행정실 10 - 1 - - 1 5 3

백서발간팀 5 - - - - 1 - 4

기획조정분과 22 - 3 - 5 5 4 5

정무분과 17 - 2 - 3 4 5 3

외교통일안보분과 18 - 3 - 3 4 4 4

법무행정분과 16 - 2 - 5 2 4 3

경제Ⅰ분과 17 - 3 - 4 4 4 2

경제Ⅱ분과 17 - 3 - 5 2 5 2

사회교육문화분과 18 - 3 - 5 3 2 5

정부혁신�규제개혁TF 5 - 1 - 1 1 1 1

투자유치TF 5 - 1 - 1 1 1 1

기후변화�에너지 책TF 5 - 1 - 2 - 1 1

새만금TF 5 - - 1 - 2 1 1

한반도 운하TF 5 - - 1 1 - 3 -

과학비즈니스벨트TF 5 - - 1 1 1 1 1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3 - - 1 - 1 1 -

자문위원 558명 각분과위및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정책자문

� 시설관리 3명(행자부)   � 회의속기 10명(국회)

지원인력 69명 � 방호 2명(행자부) � 셔틀버스운전원 2명(국방부)

� 각분과위행정지원 52명(중앙부처등)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공동위원장임

※행정실장은위원장비서실장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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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 위원 비고
위원장

특위위원장
부위원장

TF팀장

센터장

전문위원 실무위원

정부 당 정부 당

� 인수위 인원구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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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 인수위 주요 예산편성 내역

인수위 운 경비 예산편성 및 집행은 당선인의 주문에 따라 마련한 인수위

예산절감방침에최 한충실했다.

예산편성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위원회 활동을 순조롭게 할 수 있도

록 위원회 활동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경비를 중심으로 편성했으며, 예산집행은 구내식당 이용 활성화, 실례가격 등

에 따른 철저한 가격시담, 제16 수준으로 급여성 활동비 동결, 예산편성은

됐으나 실효성 검토결과 효과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불용처리(예 : 여론

조사비용6,800만원), 특수활동비현금지출최소화및법인카드사용등예산

운용에 있어서 절감 가능한 부분은 최 한 절감하면서,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노력했다.

(3) 예산결산

①예비비결산총괄

예산집행액은 16억 3,636만 6천원으로 16 (14억 7,485만원) 비 10.9%(1

억6,151만6천원)가증가된규모이다. 이는최근5년간물가상승률(15.4%), 조

달청 무상지원분(4억 720만 7천원), 정부청사 외부사무실 사용 같은 추가소요

등을감안할경우실질적인집행액은16 비줄어든규모라고할수있다.

내역 금액

사무실사무용품비, 유인물인쇄등관서운 비 745,000,000원

PC 등사무기기및방송통신장비등임차경비 395,000,000원

분과위별운 비, 인수위원�전문위원활동비 812,000,000원

정책기조설정, 정책자료수집�분석등정책개발비 200,000,000원

인수위원회워크숍, 사회단체등간담회경비 40,000,000원

물품구입을위한자산취득비 5,000,000원

계 2,197,000,000원

(단위: 원)

예산과목 예산액(A) 집행액(B) 불용액(A-B)
%

합계 2,197,087,000 1,636,366,030 560,720,970 25.5

210(관서운 비) 1,140,087,000 776,953,680 363,133,320 31.9

230(특수활동비) 1,052,000,000 859,412,350 192,587,650 18.3

430(자산취득비) 5,000,000 0 5,000,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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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세부집행내역

○관서운 비

- 국정과제보고서등각종자료인쇄비:        77,137,640원

- 사무용품, 신문, 생수, 난방료등운 비:    76,046,460원

- 복사기, 토너, 복사용지구입비등:         44,355,300원

- 현수막, 분과위안내사인, 출입증등제작:     32,367,900원

- 홈페이지개발, 보안USB, 전산서버임차등:     38,010,000원

- 당선인과인수위원등합동워크숍:        31,406,640원

- 취임사작성, 백서발간원고료등:         18,100,000원

- 전화회선료및전화요금:                  54,357,060원

- 인터넷전용회선, 케이블TV 사용료등:     18,021,680원

- 직원특근매식비:                      20,000,000원

- PC, 복사기, 프린터등사무기기임차료: 312,561,000원

- 회의실, 브리핑실음향장비임차료:       52,590,000원

- 업무용차량유류비:                      2,000,000원

○특수활동비

- 위원장�부위원장실, 분과�TF별운 비: 152,100,000원

- 간사�위원, 전문위원등의직무활동비(136명) :  265,400,000원

- 전문위원등원소속기관급여가없는자에 한

급여성활동비(38명) : 106,200,000원

- 자문위원운 비:                      105,000,000원

- 정책개발및간담회경비:              230,712,350원

○자산취득비

- 제17 인수위 자산취득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모든 집기�기기는 100%

렌털(임차) 했으므로전액을절감(불용)한것임.

③예산집행액절감사유

통령당선인 및 인수위원회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제17 인수위 예산

운용결과 편성예산액 비 총 25.5%(5억 6,072만 1천원)를 절감했다. 회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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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는 서울특별시의 상수도사업본부 협조를 얻어 전량을“아리수(상수도)”

로 체했으며, 간사단회의 조찬도시락, 전체위원 및 직원 간담회, 직원 1일 1

식권 배부 등으로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토록 해 관련 예산을 절감했다. 또, 급

여성 활동비는 지급단가를 16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원소속기관 급여 유무

를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확인을 거쳐 상자를 선정함으로써 지급 상자

가16 비 20명이감소돼예산액 비9,760만원이절감됐다.

기타 사무기기 임차, 홈페이지 개발 등에 철저한 가격시담과 편성된 예산이

라도 필요성이 다소 낮은 사업은 과감히 불용처리(예 : 여론조사 6,800만원)

하는등예산절감을위해노력했다.

통령당선인 예우보상금 지출결과(인수위 예산과 별도 운 )

※PC등 사무기기 렌탈 1억 132만 3천원, 사무용품 등 운 비 1억 1,433만 8천원, 당선인 간담회경비

7,002만5천원, 직원활동비1억5,500만원, 수행경비512만7천원.

※제16 의경우는예산액(2억3천6백만원) 전액을집행하여불용액이없었음.

(4) 홈페이지구축과운

2007년 12월 26일, 인수위 업무가 시작된 이후 행정실 소속 전문위원 1인

이인수위홈페이지(www.17insu.or.kr) 구축업무에착수했다.

홈페이지 구축에 필요한 디자인은 외부 전문회사에 맡기지 않고 내부에서

진행해홈페이지구축기간을단축할수있었으며, 홈페이지에필요한각종프

로그램도기성제품을활용하여홈페이지구축비용절감을위해노력했다.

홈페이지는제작업무에착수한지5일만인2008년1월1일에오픈했다. 홈

페이지에는간사단회의등인수위일일활동상황을실시간으로게재해인수위

활동에 한 국민 홍보업무에 충실했다. 특히 당선인 주재 회의를 동 상으

로 제작해 게재하고 각종 활동상황을 포토뉴스로 만들어 올리는 등 국민들의

궁금증을충족시켜주는역할을담당했다.

또한 변인실의 브리핑 내용을 문으로 게재해 외국인들에 한 서비스

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백서발간팀의 현장스케치 기사도 게재했다. 백서발간

팀의현장스케치는백서발간팀소속의전문작가가인수위각분과및특위활

(단위: 원)

예산액 지출액 절감액 집행근거
%

513,000,000 445,812,960 67,187,040 13.1 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제4조(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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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직접참가해현장감넘치는모습을그 로담아내인수위활동에 한국

민들의이해를증진시켰다.

홈페이지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의 창구로도 이용돼 일반 국민과 공직자

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접수하는 창구로도 이용됐으며, 통령 취임식과 관련

한일반국민들의의견을접수하고, 참가신청서를접수하는등다양한용도로

유용하게활용됐다.

홈페이지는 구축부터 운용까지 행정실에서 담당했으며, 인수위에 한 모

든 것을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어 인수위 활동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

는역할에충실했다.



(5) 시설

제17 인수위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길 116번지 한국금융연수원 본관 및

별관 일부, 종로구 가회로 142번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일부, 종로구 효자로

9번지금융감독원연수원일부, 종로구세종로37번지정부중앙청사별관일부

등연면적4,170m2(1,261평) 규모의사무실을사용했다.

위원회 사무실은 당초 서울의 3개 지역(여의도, 상암동, 광화문 인근지역)

을 두고 비교 검토했는데, 그중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이 편리한 광화문 인

근의한국금융연수원과금융감독원연수원등으로최종결정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거 2007년

12월 7일, 12명으로 구성된‘인수위원회지원준비단’을 발족, 인수위 발족에

따른 제반사항을 지원했다. 사무실 확보 및 사무집기 지원계획, 인수위원 및

파견인력에 한 신원조회 준비, 위원회 운 경비 확보를 위한 예비비 편성,

회계관서 등록 및 회계 전산 프로그램 가입, 구내 통신�전산망 구축 등 준비에

철저를기한결과인수위발족과함께업무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했다.

이번 인수위원회의 가장 의미 있는 시도라면 행정자치부에서 자체개발해

지원한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한 그룹웨어(http://onnara.ptc.go.kr)라 할 수

있다. 온-나라시스템은정부기관에서공식적으로사용하는결재시스템을간편

하게 재구성한 프로그램으로 직원간의 정보교환, 이메일 기능, 게시판 공지,

메모보고, 결재등을손쉽게처리할수있는시스템이다.

� 위원회 사무실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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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 위치 사무실명

한국금융연수원 본관 3층 경제Ⅰ분과, 경제Ⅱ분과, 변인실, 기자실

2층 브리핑실, 기사송고실

지하 1층 아나운서 기실, 속기사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별관 2층 위원장실, 부위원장실, 행정실, 법무행정분과, 외교통일안보분과,

회의실

1층 기획조정분과, 정무분과, 사회교육문화분과

외부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운전원 기실

금융감독원연수원 4층 당선인실, 비서실장실, 비서실, 경호실

3층 보좌역실, 비서실, 당선인 변인실

2층 총리후보자실, 부위원장실, 통령실장내정자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 4층 특위위원장실, 한반도 운하TF, 과학비즈니스벨트TF, 

새만금TF, 기후변화�에너지 책TF, 중회의실, 소회의실

3층 정부혁신�규제개혁TF, 투자유치TF

중앙청사별관 3층로비 취임준비위원회, 백서발간팀

지하 1층 법률선진화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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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통신�음향시설 설치현황

� 위원회 전산환경 구축현황

� 위원회 사무실 집기 및 사무기기 현황

구분 내용

통신회선 직통전화 504회선

행정전화 178회선

전용전화 27회선

통신단말기 키폰전화기 188

다기능전화기 9

발신표시전화기 192

MFC 전화기 211

팩시 리 49

음향시스템 회의용마이크 38개

다이나믹마이크 8개

파워앰프 2

스피커 6개

디지털녹음장치 1식

구축분야 구축내용

구내통신망(LAN) 구축및운 인수위파견직원의전자우편. 그룹웨어, 인터넷접속지원을위한장비, 

케이블설치등(스위치 6 , HUB 52 , PC랜설치 755 )

전자정부통합망과상호연계및관리 인수위와정부기관간원활한전자적업무보고지원을위해전자정부통합

망에연결운 (금융감독원통의동청사: 100M, 한국금융연수원: 

100M, 교원소청심사위원회: 10M, 중앙청사및별관: 100M)

기자실인터넷 국내외언론사기자의원활한취재활동지원을위한인터넷장비, 케이블

설치등(인터넷전용회선 20M 연계, HUB 17 , 랜설치 308 )

전산보안시스템구축지원 인수위내부자료의외부유출차단및웜, 바이러스등보안위협방지를

위한백신프로그램, USB 보안관리시스템, 사용자권한관리(NAC) 시스

템등설치, 지원

장비명 임차수 장비명 임차수 장비명 임차수

컴퓨터�모니터 452 냉온수기 48 캐비닛 45

프린터 51 파티션 118 2중캐비닛 13

노트북 5 회의실책상 33 3인용쇼파 17

복사기 35 목재의자 56 1인용쇼파 14

팩시 리 37 오픈장올문장 26 쇼파탁자 10

문서세단기 35 원형테이블 11 임원용책상 1

평면TV(29”) 40 차단봉 6 임원용의자 35

PDP 4 사무용책상 348 팀장용책상 94

빔프로젝트 2 사무용의자 346 팀장용의자 58

공기청정기 8 프린터테이블 44 고급목재탁자 1

가습기 23 이동서랍 420 기자용테이블 70

오디오 1 2단파일박스 60 기자용의자 169

DVD콤보 1 회의용테이블 75 접의자 88

냉장고 31 회의용의자 303 옷걸이 81



� 위원회 사무실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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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수원본관(3층) 한국금융연수원본관(2층)

한국금융연수원본관(B1층) 한국금융연수원별관(2층)

한국금융연수원별관(1층) 한국금융연수원 지내(컨테이너)

교원소청심사위원회(4층) 교원소청심사위원회(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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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이명박 당선인은 통령직 인수작업을 담당하게 될 제17 인수위를 구성

하면서 2007년 12월 25일 이경숙 숙명여자 학교 총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

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007년 12월 26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

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당선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

으로 본격적으로 인수업무를 시작했다. 여성이 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장실에는자문위원1명과정책연구위원1명이위원장의업무를보좌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1) 활동방향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고 인수위 업무를 통할하고 인수위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기본적인 임무에 충실했다. 또한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해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주력했다. 이경숙 위원장은 매주 화요일 오전 8시에 회의실에서

열리는 전체회의와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업무조정회의, 매일 오전 7시

30분에열리는간사단회의등 부분의회의를주재하고이끌었다.

이경숙위원장은‘국민을섬기고행복하게만드는정부’가되겠다는당선인

의국정운 철학을인수위차원에서이행하기위해서는국민을위한인수위원

회,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을 제시하는 인수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민과 소외계층을 먼저 챙기고 서민에게 변화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며, 사람

이주인이되는시 를열어나가는토 를만드는것이인수위원회가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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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라고보고위원회활동기간동안최선을다하자고격려했다.

당선인의 섬기는 리더십을 구현하기 위해 이경숙 위원장은 4C를 인수위 상

징의제로 제시했다.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care),

정직한투명성으로국민에게믿음을주는정부가되기위한신뢰(credibility),

국민과국민, 국민과정부간상호소통하고화합하는협력(cooperation), 미래

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창의적인 발상과 정책을 제시하는 창조성(creativity)

을강조했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한다는 이

명박정부의 국가비전을 이루기 위해 위원장은 인수위가‘경제살리기와 민생

안정’을 추구하며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항상 당부했

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국민을 잘살게 하고, 온정이 넘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일이 한민국을세계강국으로만드는데기본이된다고강조했다.

(2) 활동내역

위원장은 국민과 소통하는 인수위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의 소리를 겸

허히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 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독려했다. 인

수위 내에 설치된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 통해 들어오는 다양한 국민정책제

안들을이명박정부에 한국민들의커다란기 와따뜻한관심이라생각하고

귀하고꼼꼼하게챙기는데최선을다할것을당부했다.

특히 바쁜 일정 중에서도 위원장은 하루 수십 통씩 위원장실로 려드는 건

의서와 정책제안들을 일일이 검토했

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위원회가 추구하는 최선의 결실을 도

출하기 위해서는 인수위 내부의 소통

도 매우 중요시 해 과제에 한 정보

를 공유하고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합

의를 도출해낸다는 기본적인 과정을

늘 상기하자고 주문했다. 인수위 모

든 관계자들에게 위원장실을 개방해

건의 사항이나 협의할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만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이경숙인수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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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청취하기위해노력했다.

이경숙위원장은“인수위는나라를사랑하는마음하나만가지고사심없이

국민을위해봉사하는자리”임을강조했다. 아울러위원회활동기간동안‘알

차게일하는인수위’를모토로새정부국정5년의청사진을그리는데주력했

다. 특히 형식이나 모양 갖추기에 매달리지 않고, 외양보다는 내실을 기하며

업무의 효율성을 우선하는 인수위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원래 당

선인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에 마련됐던 위원장실을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로

옮긴 것은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위원장의 일중심 업무방침을 잘 보여

주는사례다.

또한 위원장은 겸손한 인수위가 되자고 당부했다. 인수위는 권력기구가 아

니라정권이양을위한한시적실무기구임을잠시도잊어서는안된다고강조했

다. 특히 정부부처 업무보고시에는 실무자 중심의 맞춤형 보고를 지향하도록

지침을내려, 업무보고자리가호통을치고잘잘못을가리는자리가아니라업

무를담당하는정부부처실무자와소통하며지금까지의정책을꼼꼼히점검하

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 방식을 새로이 마련했다.

아울러 국정운 은 안정성과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정부에서 잘된

것은 계승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을당부했다.

위원장은 활동기간 내내 기본에 충실한 내실 있는 정부인수를 위해 언론 인

터뷰나외부활동보다는인수위내부업무에주력했다. 정부부처업무보고시가

능한 모든 부처의 업무보고에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국정운 현황과 문제점

을파악하기위해노력했으며, 현장중심의정책을수립하기위해각분야의전

문가들과의간담회를개최해인수위원들이접하지못한현장의목소리를반

하는데최선을다했다.

또한 외적으로는 각국 외교사절단을 면담해 국제사회에 차기정부의 국정

운 철학과 정책방향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역할도 수행했다. 버시바우 주한

미 사를 비롯해 중국 왕이 부부장, 일본 외무성 야치 쇼오타루 차관, 비센테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 레 드안 홉 베트남

정보통신부장관, 마씨모 안드레아 레제리 주한 이탈리아 사, 모하마드 레자

바흐티아리 주한 이란 사 등을 접견하고 양국간 상호이해와 새 정부의 청사

진을공유하는시간을가졌다.



1) 구성

이명박 당선인은 통령직 인수 작업을 담당하게 될 제17 통령직인수

위를 구성하면서 부위원장으로 김형오 의원을 선임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을 겸임하면서 원활하고 순조로운 통령직 인수를

지원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부위원장실에는 자문위원 2인이 부위원

장의업무를보좌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1) 활동방향

김형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당선인의 철학과 시 적 소명, 그리고 국민적

요구 등을 잘 조율해 인수위를 이끌어 나가도록 보좌하면서 당선인, 국회, 인

수위사이에서발생할수있는의견차이나오해가없도록조율하는역할도수

행했다.

과거 정권의 인수위와는 달리 정부기관의 맞춤형 업무보고 등을 제안�실시

하고 신속�체계적인 정권인수 업무를 진행해 국민들에게‘일하는 인수위’를

구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으며, 인수위의 활동을 언론에 소개하는 일

에도적극적으로나섰다.

부위원장의 핵심활동은 시 적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을 위한 구체

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밑그림을짜는것이었다. 아울러정부조직개편작업에참여하고동시에정부조

직법전면개편안이국회에서통과될수있도록협상창구역할을맡았다.

김형오 부위원장의 업무는 매일 아침 7시 30분 간사단회의 참석으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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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 10년만의 정권교체의 참뜻을 구현하고, 새 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작업

은 쉴 새 없이 전개됐다.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용적 활동, 일 중심의

정책활동, 과거가아닌미래지향적활동등세가지를중심으로부위원장의역

할이전개됐다.

정권교체기의 전환기에는 무엇보다 안정이 중요했다. 국민의 관심이 인수

위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의 운 상황은 곧 정치�사회의 안정과 직

결되기 때문에 부위원장은 인수위의 안정적 운 에 최선을 다했다. 정치문제

보다는 정책 분야에,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조정역할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또한 정권 임기 말 공직사회의 동요를 막고 안정적인 국정마무리를 위해

참여정부에합리적인협조를했다.

(2) 활동내역

경제살리기는 새 정부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었다. 부위원장은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정

책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원내 표와 당선인의 선공약

을총괄했던경험을살려당선인과위원장을보좌해인수위가제역할을할수

있도록온신경을쏟았다.

통령직 인수라는 막중한 역할은 사실상 정부업무 인수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정부, 국회, 당, 각종 단체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새 정부

의 정책밑그림을 그리는 데 반 하는 등의 정무역할도 중요한 일이다. 부위원

장은 정무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 선공약의 방향

과 내용에 부합한 정책을 홍보하고,

이해를 구하는 역할을 꼼꼼히 수행했

고, 때로는 농가의 비료�사료 가격상

승 부담완화 책 등 주요 정책을 직

접발표하기도했다.

또한 어느 인수위를 막론하고, 서

로 다른 분야에서 일했던 전문가들이

인수위 내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조하

는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는 것은 시

급한 일이었다. 50여일이라는 한시적

김형오인수위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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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임을 감안하면 인수위 활동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다. 그렇

기에인수위구성직후부터부위원장이보여준조정역할은매우돋보 다. 내

부 소통과 협조체제 등은 향후 18 인수위에서도 잘 챙겨야 할 목이라고

하겠다.

부위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같이 인수위가 추진한 주요 정책에 해 당

과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일을 도맡았다. 각당 원내 표를 면담, 정부조직법

처리를요청했고, 당소속상임위원들을세차례만나개편의당위성과필요성

을 설명했다. 각종 방송과 언론에 출연해 정부조직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에

게홍보했고, 20여차례에걸쳐KBS, MBC, SBS, YTN 등주요방송사시사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중앙선관위 주최로 각당 원내 표들과 생방송 토론을

통해 알뜰하고 일 잘하는 작은 정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언론은 부위원장을

가리켜‘정부개혁의전도사’라고평가하기도했다.

교육정책, 서민생활부담비 완화, 규제완화, 정부조직 개편 등 굵직한 정책

들에 해각분과위인수위원과심도있는토론을통해정책의완성도를높이

는 데 주력했다.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역임한 경륜이 돋보이는 목이었다.

참여정부 임기 말 고위공직자의 임명에 해 청와 와 인수위의 협조체제를

구축해새정부가출범한후업무의연속성을발휘하도록노력했고, 이가운데

신임경찰청장을임명하는데원만한협조를이뤄냈다.

300여명의 중소 자 업자를 상 로 한 새 정부 정책강연에서는 이명박정부

의 기업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 방안에 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활발한 외활동을 전개했다. 그 외에 과학자단체, 체신노조, 해운단체, 농민

단체, 수산단체 등 수많은 직능 표와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의정책노선에 한이해와협조를구했다.

부위원장의인수위활동은한마디로‘변화와실용’이었다. 과거보다는미래

로, 이념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용정신으로 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바

라보고 풀기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부위원장의 합리적이고 무리없는 조정역

할은인수위활동전반에걸쳐, 그리고활동기간내내곳곳에서돋보 고성공

적인인수위활동을이끄는데결정적인기여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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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변인실은 변인을 비롯해 부 변인 3명, 전문위원 1명, 실무위원 1명과

다수의자문위원과실무요원들로구성됐다.

변인은 인수위를 표한 언론 창구역할을 했다. 오전�오후 인수위 활

동 관련 정례 브리핑, 각종 정책 현안에 한 인수위의 공식 입장�성명�논평

등의 방식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변인실 업무 전

반을특유의순발력과판단력으로이끌어갔다.

3명의 부 변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해 브리핑, 보도자료 작성, 언론 인터

뷰, 취재편의제공과정에서발생되는언론인들의의견수렴업무를담당했다.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들은 언론과 정당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변

인을비롯한부 변인들의업무를지원하는데큰역할을했다.

� 17 인수위 출입 언론사 및 기자 현황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1) 활동방향

변인실의 주요 역할은 인수위의 활동을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신속, 정확

히알리는일이다. 새정부의국정운 방향을가늠해볼수있는주요국정과

제와정책방향에 한인수위의논의내용을언론에브리핑하는등 언론및

구분 언론사(개사) 기자수(명)

신문 68 360

방송 8 103

인터넷 27 88

기타(주간지, 외신) 48 185

총계 151 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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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홍보업무전반에걸쳐있다고할수있다.

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국민의 알권리 충족) : 인수위 차원의 의

사결정이나 각 분과위 활동, 새 정부의 국정과제 등을 언론을 통해 가급적 가

감 없이 국민에게 알리는 일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아울러 인수위 홈페이지

를통해서브리핑자료등인수위활동을알수있는자료를실시간제공했다.

②양질의취재지원서비스: 언론인들의취재에불편함이없도록행정지원

에만전을기했으며, 이와함께인수위활동에관한다양한기사거리와정보를

제공했다.

③ 오보에 한 신속한 응 : 치열한 취재경쟁 과정에서 생기는 사실의 오

기와오보등을신속히바로잡으려고노력했다.

④ 분과위원회별 홍보 업무 지원 : 각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정보를 언론

을통해효과적으로전달될수있도록분과위원회홍보업무를지원했다.

⑤적극적인여론수렴기능: 취재진과자주 화해예상되는문제점, 이슈

등을사전에파악하고 응하기위해노력했다.

(2) 활동내역

변인실은본격적인인수위업무가시작되기전에각언론사별로구성된취

재기자단의출입증발급, 취재기자실설치, 집기�장비배치, 방송취재환경지원

과같은행정적지원업무를끝내야했다.

인수위와 언론과의 공식적인 채널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뤄졌다. 변

인실은 간사단 회의를 포함해 분과위별로 진행되는 모든 회의에 참석해 논의

사항과결정내용을정리해오전�오후두차례정례브리핑을진행했다.

정부조직개편안, 어공교육활성화방안, 광역경제권구상등국민적관심

이집중돼있는주요정책현안에 해

서는 별도의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아침 7시 30분부터 진행되는 간

사단회의에서부터 분과위별로 진행되

는 모든 회의와 간담회, 인수위 관련

일정과 행사 등에 빠짐없이 참석해 논

의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브리핑 자료

로만드는작업을매일같이반복했다.

이동관인수위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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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보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해서 점검하는 것은 물론 수시로 전개되

는 쟁점 현안에 한 언론 취재에 해서도 응했다. 브리핑 다음날 보도 내

용을 점검해 인수위 활동에 한 언론의 비판을 반 하도록 노력했으며, 잘못

된보도나사실관계의오기가없었는지에 해서도점검, 조치해나갔다.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해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오해를 피

하기 위해 충분한 검토 없이 분과위 회의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방침을 세웠

다. 그러나 회의 참여 위원이나 실무자를 개별 접촉해 취재를 하는 경우가 발

생했고, 이것이혼선과설익은정책발표라는오해를불 다.

취재진과의 다양한 화를 통해 취재 분야별로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슈,

보도기획등을미리파악하고적극적인언론홍보활동도전개했다.

또한 인수위 공식 홈페이지(www.17insu.or.kr)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

렴하고, 보도자료를 실시간 서비스했다. 로벌 시 에 맞춰 문 홈페이지를

제작해외신기자들에 한편의제공과정보제공도한층강화시켰다. 국가경

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부 문서나 법령을 외국인들에게 서비스해야 한다는

당선인의의지가반 된것이다.

인수위를 출입하는 기자들을 상 로 최상의 취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노력했다. 기자실출입비표발급, 사무집기, 전화기, 인터넷환경구축등

의 다양한 업무 지원 외에 on-off 보도자료 배포 등의 언론 서비스를 해나갔

다. 아울러신문스크랩등보도현황을파악해인수위각분과위별로제공했다.

3) 평가

부분 인수위 활동경험이 없었던 변인실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먼저

16 인수위가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를 살펴봤다. 참고할 점도 많았지만 근본

적으로동의하기어려운점도있었다. 그것은언론에 한관점이었다.

16 인수위는“인수위원회 활동은 한마디로 언론과의 전쟁이었다”고 회고

하고있다. 언론의속보경쟁때문에비롯되는각종부작용, 갈등과혼선에초점

을맞춘보도경향등에비추어보면어떤측면에서는이해가되는평가 다.

하지만17 인수위 변인실은전혀다른인식과자세로접근했다. 언론과

정부의 관계는 필연적으로 긴장관계를 형성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를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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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인수위도이같은긴장관계에서예외일수없다. 때문에인수위활동과정에

서 긴장과 갈등은 어쩌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불가피한 긴장관계를 인정하

고, 언론의정당한비판은스스로를성찰하고교정하는기회로활용하는한편,

명백한 왜곡과 오보에 해서는 설득과 이해를 통해 사실을 바로 잡아나가면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이동관 변인이 인수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첫 기자회견을 통해“프레스 프렌들리의 자세를 잃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이

같은인식에기초한것이었다.

변인실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매개로

서 언론의 역할도 존중했지만, 인수위의 활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언론의

역할도소중하게받아들 다.

4) 문제점

변인실이 인수위 기간 동안 좀더 안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

항들이해결돼야할것으로판단된다.

우선 정책 전 역을 변인실이 모두 점검하고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한

계가있다. 그러므로가판이나아침보도내용에 해서는소관분과위별로자

체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토 로 각 분과와 변인실의 긴 한

공조와커뮤니케이션을높여야한다.

둘째, 정례 브리핑 외에도 취재 아이디어, 기사거리 등을 제공해야 하며 취

재기자들과 수시로 화를 나누어 각 분야별로 예상되는 문제나 여론 등을 미

리파악하는역할이중요하다.

셋째, 언론 창구를 변인실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설익은 정책

전달로인한혼선을최소화하는방책이기도하다.

넷째,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태안 기름

유출사고, 냉동창고 화재 등의 사건이 터졌다. 예기치 않은 사안에 해서도

변인실은 기민하게 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항상 구축해놓고 있

어야한다.

마지막으로 변인실에 맞는 실무 매뉴얼과 교육 프로그램도 사전에 만들

어불필요한시간소요를최소화할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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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성

행정실은 서무팀, 행사지원팀, 인사팀, 회계팀, 백서발간팀 등으로 구성돼

인수위의원활한운 을지원하는역할을담당했다.

행정실 총인원은 인수위원인 행정실장 1인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등 총 15

명(위원장, 부위원장 제외)으로 구성됐고, 이와 별도로 사무실 시설지원을 위

해 행자부에서 3명, 백서발간용 사진촬 을 위해 국정홍보처에서 사진기사 1

명, 국회속기사10명, 국방부차량운전원2명등의실무직원이지원됐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1) 활동방향

행정실은 인수위 각 분과 및 경쟁력강화특위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 설정 등

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지원, 사무실 배치, 인력�예산�물품 등

을신속히지원함을목적으로활동했다.

인수위발족초기부터각분과위등과긴 한협조를통해필요한부분을수

시로건의받아신속히지원해업무추진에어려움이없도록행정지원을했다.

사무실 집기는 당선인 지시에 따라 인수위원과 근무 직원 간의 차별화를 두

지않고일하는분위기를만든다는취지로동일한규모의책상등을배치했고,

또한위원과직원간에수시로토론을할수있도록회의공간을확보하고간이

회의용탁자를지원했다. 새정부의국정과제설정시전문가그룹의의견을수

렴하기위해각분과위별업무특성에맞는전문가그룹인 학교수등을자문

위원으로 임명했다. 위원회 운 비도 각 분과위 근무인원과 업무특성 등을 고

려해120만원~ 230만원정도의예산을지원해회의운 에사용하도록했다.



위원회서무지원총괄

각종회의및행사지원

위원회파견인력충원

예산�회계운

백서발간

행정실

변인실 행정실
(위원장1,
부위원장1,
백서팀5 
포함)

기획조정 정무 외교통일 법무행정 경제Ⅰ 경제Ⅱ 시회교육 경쟁력
강화특위
(6개팀)

국민성공정책
제안센터

(단위:  명)

6

17 17 18
16 17 17 18

3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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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내역

○인수위사무실연면적4,170㎡(1,261평) 확보(2007.12.22)

※한국금융연수원등4개기관

○인수위현판식, 인수위원임명장수여, 전체회의(2007.12.26)

※인수위운 규정제정, 인수위1차예비비국무회의의결

○인수위및회계직공무원직인등록및공고(2007.12.26)

○중앙부처업무보고계획통보(2007.12.27)

○인수위회계직공무원임명(2007.12.28)

○인수위제2차전체회의(2007.12.31)

※인수위운 규정개정및운 예산(예비비) 편성안의결

○인수위전문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임명장수여(2007.12.31)

○인수위12월분운 비및활동비지급(2007.12.31)

○당선인주재인수위시무식및인수위원오찬(2008.1.1)

○중앙부처업무보고일정및작성기준등통보(2008.1.1)

○인수위실무안내서제작(500부)�배부(2008.1.8) 및교육실시(2008.1.9)

○인수위, 당선인에게중앙부처업무보고(2008.1.13)

� 행정실 주요 업무 개념도

�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 인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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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신년기자회견(2008.1.14)

○인수위제2차예비비국무회의의결(2008.1.15)

○정부조직개편(안) 발표(2008.1.16)

○당선인주재인수위원격려만찬(2008.1.17)

○당선인주재제1차간사단회의개최(2008.1.18)

○인수위1월분전문위원, 실무위원활동비지급(2008.1.21)

○위원장주재월례조회(2008.1.25)

○당선인, 한승주국무총리후보자지명기자회견(2008.1.28)

○당선인주재중앙부처파견공무원격려오찬(2008.1.28)

○인수위제1차정보공개심의회개최(2008.1.30)

○위원장주재‘ 어공교육완성을위한실천방안’공청회지원(2008.1.30)

○당선인주재제2차간사단회의(2008.1.31)

○인수위2월분각분과위등운 비및활동비지급(2008.2.4)

○위원장삼청동파출소및동주민센터현장방문(2008.2.4)

○인수위해산식개최(2008.2.22)

3) 평가및문제점

(1) 서무분야

행정실 업무를 총괄하고 각 분과위 사무실 사무집기 배치, 전산 시스템

(LAN 등) 설치, 통신장비 설치, 사무실 방호 및 주차관리, 당선인 및 위원회

직인제작, 「 통령직인수위원회운 규정」제정등인수위활동에필요한기본

적인 서무기능을 총괄 지원했다. 또 당선인 및 위원장 주재 각종 회의 준비, 중

앙부처업무보고계획및일정, 작성기준통보등인수위핵심활동을지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및 한나라당 중앙선거 책위원회 등에서 파견 나온 직원

들이 인수위 운 과 관련한 문서, 보안, 회계, 그룹웨어(온-나라시스템) 등에

한 내용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인수위원회 운 실무 안내서』를 제작

�배포하고교육을실시했다.

인수위 홈페이지를 기획, 운 해 인수위 활동상황과 변인 기자브리핑 자

료 공지, 국민성공정책제안 및 통령취임식행사 참석희망자를 국민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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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터넷을통해접수받아국민들이새정부에 한이해와관심을가질수

있는기회를제공하기도했다.

또한, 전체회의, 간사단회의, 당선인 신년기자회견, 당선인 주재 파견공무

원 격려오찬, 당선인 주재 각 분과위 사업별 간담회 등 포괄적인 행사 지원을

원만히수행하는등위원회서무총괄기능을차질없이수행했다.

그러나 인수위 사무실을 통령선거 후 당선인의 최종 결심을 받아 준비하

다보니준비기간이부족했으며, 사용중인민간또는공공사무실을비워야하

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사무실 준비는「 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에 의거 행

정자치부에서 통령선거가있는해의연초에광화문인근사무실을 상으로

미리준비할수있도록일임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판단된다.

그렇게될경우행정자치부가사전에이용가능한사무실을 상으로업무협

의를 통해 인수위 활동기간 중에는 교육 횟수를 축소(한국금융연수원 등)하는

등 책을강구해인수위발족즉시사무실인테리어공사와책상�컴퓨터등사

무집기를 배치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인수위 발족

시 전체회의에 상정하는「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 운 규정」과 중앙부처

업무보고 계획 및 기준 등은 사전에 당선인측과 협의해 범위 등을 미리 준비해

시행하는것이업무보고를준비하는중앙부처에많은도움이될것이다.

제17 인수위에는 제16 와는 달리 시민단체 및 개인(언론사 기자) 등으

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많았다. 인수위의 활동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자칫 설

익은정보가외부에공개될경우정상적인인수위활동및국익을저해할우려

가 크기 때문에「 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또는「정보공개법」에 정보공개 제

외기관으로포함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2) 인사분야

인수위는 당선인의 새 정부 국정운 기조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 에 중점을 두고 직원�자문위원�정책연구위원 등 전 분야에 걸쳐 16

에비해인력을21% 이상감축했다.

이는 인수위의 역할과 기능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적 구성에 있

어 위인설관 등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실용적인 인수위 구성을

뒷받침하기위한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선 위 측의 실무진은 능력�태도�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전



문성을 중점 검증해 인력을 선발했으며, 중앙부처 파견인력은 각 부처별 추천

및 자체 인사자료 등을 바탕으로 각 분과위와 경쟁력특위의 검증을 거쳐 최종

선발�배치했다.

자문위원의 경우도 당, 선 위, 학계, 직능 및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

한 전문가 그룹이 각 분과위와 경쟁력특위 업무에 한 전문적인 자문에 참여

할수있도록함으로써인력규모감축에따른효율성을보완했다.

인수위 직원 및 자문위원 등의 부적절한 행위 등에 한 심의와 적절한 조

치방안 마련을 위해 김형오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인수위 복무관리심

의회’를 설치�운 하는 등 직원복무 관리를 강화했다. 그러나 인수위 관계자

의 사소한 언행도 새 정부의 신뢰와 국민생활에 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수위의 인적자원 구성에 있어 보다 체계적이고 엄정한 검증 시스템이 필

요하다고판단된다.

(3) 회계분야

제17 인수위 운 예비비는 우선순위에 따른 필수소요를 중심으로 편성

�집행하는등정부예산의일반원칙에충실하고자노력했다.

○인수위 사무실이 위치한 한국금융연수원 구내식당을 적극 활용토록 함

으로써적은예산으로먹을거리를지원했다.

- 인수위근무자에게1인1식(3,500원) 구내식당식권배부

- 매일 아침 간사단회의시 조찬 도시락, 업무조정회의, 2008년 1월 1일 시

무식 후 전 직원 떡국식사, 당선인 주재 파견공무원과의 간담회 등 구내

식당활용

○인수위의 사무용 집기�기기는 모두 임차로 사용토록 하고, 인수위원 집

기도 일반 직원과 동일한 종류로사용토록 함으로써 관련 예산을 절감할

수있었다.

○원소속기관이 없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일부 위원이 있었다. 이들에게

는 인수위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비 이외의 급여성 활동비를

지급하되 지급단가를 제16 수준으로 동결했다. 원소속기관 및 급여의

유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확인절차를 거쳐 지원 상자를 확정

함으로써, 관련예산집행의투명성과공정성을확보했다.

- 제16 에비해지급 상자크게감소(58명→3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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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예산은2007회계년도예비비로초기운 비(1억1천만원)를배정받

아인수위발족직후분과�팀별운 비및인수위원활동비에지원했다.

- 제16 는인수위출범후20여일이지난, 다음연도1월중순에예비비배정

○회계 분야의 아쉬운 점은 서무 분야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인수위 사무

실확정과인수위출범간의기간이너무짧고, 예산(예비비) 편성은인수

위 전체회의 의결→기획예산처 검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배정

되기때문에, 인수위사무실설치(사무기기임차등) 등은불가피하게예

산이 편성되기 전에추진됨으로써회계원칙에반하는예산집행이될수밖

에 없었다. 따라서 사무실 설치를 위한 예산은 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

도에 행정자치부 본예산에 편성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설치해 지원토록

함이바람직하다고할것이다.

4) 보안특별전담팀운

(1) 구성

행정실은 인수위 출범과 함께 인수위 운 과정에서의 각종 보안사고 예방

을 위해 보안 관련 활동도 병행했다. 이를 위해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보

안담당관 1명, 사이버안전담당관 1명 등 2명으로 특별전담팀을 구성했다. 보

안담당관은 인수위의 인원�문서�시설에 한 보안활동을 전담했으며, 사이버

안전담당관은 인수위전산망 안전측정�보안관제, 개인PC, USB 메모리와같

은 저장매체, 내�외부로부터의 해킹 시도에 한 보안활동을 전개하며 인수위

각 분과별로 현장을 방문하면서 수시로 사이버 안전측정과 해킹방지 요령 등

의현장교육을병행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목표

인수위는 국가기 은 물론 각급 국가기관의 중요정보 자료가 집중되는 곳

이기 때문에 국내 언론은 물론이고 북한과 외국 정보기관 등의 중점 정보수집

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이 정치인, 학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으로 다양한데다 보안의식 미흡 등으로 보안관리가 허술해 역 인수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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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기 누설등보안사고가빈발해업무수행에막 한지장을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정실은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당선인의 보안 강화 의지를

받들고인수위운 과정에서주요자료유출, 전산망해킹피해등보안사고를

사전에방지하기위해다양한보안활동을전개했다.

②활동방향

과거의 인수위는 자체적으로 보안활동을 수행해 왔으나 인력�전문성 부족

으로 보안 책이 다소 부실했다. 이에 제17 인수위부터는 국정원에서 전문

인력을 지원받아 인수위 실정에 적합한 보안 책을 지원하고 전문 인력이 인

수위 직원들과 함께 현장에서 수시 보안교육과 점검활동을 하는 등 실질적인

보안활동을수행토록했다. 특히인수위분과중중요안보정책을담당하는외

교통일안보분과 등에 해서는 보안USB메모리 사용 등을 여타 분과보다 엄

격하게적용하는등현장실정에따라보안 책을유연하게적용했다.

인수위 구성원이 정치인, 민간 전문가, 학 교수 등 다양한 경력의 소유자

로구성됐기때문에보안의중요성을인식시키는것에역점을뒀다. 이와함께

부분의 중요 자료가 정보통신망에 저장돼 유통되고 있고, 인수위에서도 이

를활용하고있다는점을감안해악성바이러스감염에의한전산망마비나해

킹공격에의한내부자료유출을차단하는데중점을두었다.

③활동내역

보안 특별전담팀은 인수위 구성 초기부터‘인수위 보안관리 책’및‘인수

위원 개인별 보안점점 리스트’, ‘홈페이지 보안관리 매뉴얼’, ‘용역업체 보안

관리 요령’등 각종 보안 책을 지원하는 한편 각 분과별로 현장을 방문해 보

안 및 사이버 안전교육을 13회에 걸쳐 150여명 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새

정부 각료, 청와 수석 등 주요 직위자 선정을 위한 인수위‘인사검증TF’사

무실의 도청점검과 함께 TF 참여자에 한 특별 보안교육을 실시해 보안유지

의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인수위 정보통신망의 비 성�무결성�가용성을 보

장하기위해3회의안전측정으로홈페이지관리자권한획득가능등에 한해

킹 취약점을 발굴하고 보안장비 보강, 프로그램 up-date 등의 보안 책을 지

원했다. 한편 개인별 업무 PC와 USB 메모리에 해서는 수시로 해킹 바이러

스를점검하고악성코드를탐지해삭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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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인수위 전산망과 홈페이지, 당선인 홈페이지에 해서는 국가사

이버안전센터를 통해 24시간 보안관제를 실시해 국�내외 해커들의 불법 침입

과 서비스 거부 공격을 실시간 탐지해 긴급 보안조치를 취함으로써 인수위 운

기간중각종사이버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했다.

또한, 평소 민간 정보보호업체와 긴 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인수위 업무용

PC에서 미상 해킹 바이러스 33종을 탐지, 즉시 국내 백신업체에 샘플을 제공

함으로써 당일 보안패치를 배포토록 조치했으며, 민간업체에 위탁 운 되고

있는 당선인과 인수위 홈페이지에 해 미상세력이 해킹과 함께 서비스 방해

공격을시도, 적시관련정보를제공하고보안 책을지원했다.

(3) 평가

인수위는 다양한 경력의 구성원으로 조직돼 보안업무, 보안 특별전담팀의

보안활동에 해생소함과거부감을느끼기도했다. 이에업무초기인수위내

부에서 보안활동이 업무의 효율성과 편의성에 발목을 잡는 격이라는 인식이

팽배했으나 보안담당관들이 인수위의 보안관리상 취약점을 구체적인 사례와

증빙자료를제시함으로써인수위참여자들의보안의식을제고시켰다.

제17 인수위는 보안 특별전담팀의 적극적인 보안활동과 인수위 구성원들

의 동참으로 국가기 유출을 방지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인

수위의원활한업무수행을보장했으며, 보안누설로인한문제점을최소화했다.

(4) 정책제언

차기 인수위 구성시에는 출범 초기부터 국가보안 전문기관인 국가정보원과

협조해 보안전담조직 구성 및 도청 방어 장비 설치, 전산망 보호에 필요한 예

산을조기확보해효율적이고내실있는보안활동을전개해야할것이다. 

또한 최근 국가공공기관을 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외발 해킹에 비해

인수위 전산망은 국방부�외교부 등 국가 중요 부처와 같이 인터넷과 업무전산

망을 분리해 구축�운 토록 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각 분과별 전문위원과 실

무위원 등을 위촉하는 경우와 전 직원 업무 조회 시간 등을 통해 수시로 국가

정보원보안전문가의보안교육을실시함으로써보안의식을제고해야한다. 한

편 기 취급부서�회의실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무실에 한 도청 우려를 점검

하는등취약점을발굴�개선해나가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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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조정분과위원회

(1) 구성

기획조정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10명, 실무위원 9명과 자문

위원및정책연구위원등으로구성됐다.

기획조정분과는 정부측 파견인력과 당측 파견인력의 조화 속에서 인수위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업무

분장을통해소관담당분과를지정하는한편규제개혁추진, 광역경제권구축,

예산 10% 절감 등 개별과제에 해서도 별도의 임무를 부여했으며 특정분야

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 자문위원을 국정과제 수립 과정과 광역경제권

구축등개별과제에참여토록해과제내용에있어서완성도를높여나갔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기획조정분과는인수위전체활동이원활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

총괄�기획하고인수위업무의전과정과일정을관리�조정하는역할을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해‘선진일류국가’라는 새로운 비전을 제

시하고‘경제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 적 정신에 따라 동 비전을 실천

할 수 있는 전략으로‘신발전체제’를 제시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 국, 성숙한 세계국가 등 5 국정

지표를제시했다.

②활동내역

○국정과제수립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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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주요 정책현안과 당선인 공약 등을 종합 검토�수렴해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창출, 학입시3단계자율화등새정부에서직접챙겨야할193개국

정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요도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로 분류

했다.

선정된국정과제는각분과에서제시된과제(안)를기초로해기획조정분과

에서 과제의 적절성, 공약 내용 중 누락여부, 분과별 과제 숫자의 적정성 등에

한1차적검토를거친후전문위원회의, 간사단회의, 당선인보고등을거쳐

최종적으로확정해새정부에인계했다.

○당선인보고

2008년 1월 13일 1차 국정과제 보고를 통해 인수위 중간활동 결과를 점검

하고경제분야52개등을포함해155개국정과제(초안)를당선인에게보고했

다. 2008년 1월 18일 인수위 회의에 참석한 당선인에게 조속 추진과제 중 보

완이이뤄진과제와새롭게발굴한과제를보고했다. 이후계속적인논의를거

쳐2008년2월5일에는5 국정지표, 21 전략목표, 193개국정과제를최종

적으로보고했다.

○별도독립과제수행

2~3개 분과에 걸쳐 있어 개별 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과제는 기획조정분과

에서 별도로 제도개선 등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부처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있

는 광역경제권 발전방안에 해서는 여러 차례의 외부 자문회의, 시�도 관계

관회의, 세미나등을거쳐‘새정부의5+2 창조적광역발전전략’을마련, 언

론에 발표(1.24)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책 수립을 위해 별도로 TF를 구

성해종합보고서를제출(2.3)했으며, 로벌청년리더양성, 학생학자금제

도개선에 해서도기획조정분과차원에서보고서를마련했다.

○분과별활동조정

각 분과별로 추진 중인 과제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쟁점과제를 발굴하고 이

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

성 세부실천계획, 사교육비 경감 책, 외국인 출입국 제도 개선, 금융소외자

해소 책, 디자인 코리아 추진,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쟁점과제에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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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이해관계부처와분과위를참여시킨가운데수차례회의등을거쳐세부내

용을조정해나갔다.

○규제개혁워크숍구성�운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각종 규제혁파 작업에도 적극 참여했다. 특히 금

융, 기업, 방송통신, 창업및공장설립, 수도권규제및토지이용규제등8개

핵심분야에 한 근원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혁신�규제개

혁TF와 관련 분과가 참여하는‘규제개혁 워크숍’을 구성�운 했다. 특히, 공

장 설립과 산업단지 조성 관련 규제에 해서는 환경 향평가제도 등 각종 절

차와규제를간소화하는작업을심층적으로추진했다.

○인수위활동조기정착지원

인수위 활동 초기부터 인수위 전반의 업무처리 일정, 운 계획 등을 제시하

는 동시에 각 분과별로 실무 책임자를 지정하고 협의채널을 구축했다. 부처보

고에 비해 참여위원들에게 별도 임무를 부여하는 등 사전준비를 강화토록

하고분과별 응지침을시달했다. 부처보고의실효성제고를위해보고서작

성시 지난 5년간 정부 주요 정책 평가, 당선인 공약실천계획, 규제개혁 및 완

화방안, 예산 10% 절감 및 활용방안 등을 포함토록 했다. 아울러 부처 업무보

고 후 주요 사항에 한 언론 브리핑시에도 별도 지침을 마련했다. 자칫 인

수위 전체 정책기조와 다르거나 너무 앞서가는 내용을 개별 분과에서 발표할

경우 내부 혼선을 야기하거나 국민 안정감과 신뢰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

어사전기획조정분과와협의를거친후발표토록한것이다. 

○분과간업무유기성제고

각 분과 간의 업무 유기성 제고를 위해 각 분과별로 표 전문위원이 참석

하는‘전문위원회의’를 매일 개최했다. 각 분과에서 위원회의 당일업무와 익

일업무를 공유토록 하는 한편, 위원장 등 지도부의 지시사항을 효과적으로 전

달해분과간연계성을높여나갔다.

○공식회의지원

인수위에서 진행된 공식회의는 위원장 주재 간사단회의와 업무조정회의 및



058 제1부인수위원회구성과중점활동

분과별 표전문회의가있었다. 기획조정분과에서는인수위공식회의에보고

해야하거나논의돼야할사항을종합정리해각종회의에자료로제출하고회

의소집, 기타준비에필요한제반사항을진행관리했다.

� 회의 현황

○기타사항

인수위 활동이 정점을 넘어서면서 각 분과에서 추진한 현장 방문일정과 계

획을사전조율했으며새정부출범초기(100일)에추진해야할주요사항에

해서는별도로실천계획을마련해새정부에전달했다.

(3) 평가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 전반의 활동 계획을 수립�이행�점검하고, 주요사안

별로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

들이 일시에 모여서 일을 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다소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었으나, 각 부처 업무보고를 조율하고 간사회의, 전문위원회의, 실무회의를

운 해나가면서빠른시간내에체계를갖추게됐다.

기조분과는 기획하고 조정한다는 점에서는 인수위를 이끈다는 측면도 있었

지만, 인수위의타분과들이제 로일할수있도록지원하는역할에충실했다.

각종 공약에 한 새 정부의 실천 계획서이자 내각에 한 과업 지침서 성

격을 가지고 있는‘국정과제 보고서’작성에 있어 기획조정분과는 인수위원,

전문위원과실무위원, 자문위원의담당전문분야를고려해효율적으로업무를

분담했다. 규제개혁과제와 같이 당선인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개별분

과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현안과제에 해서는 기획조정분과에서 직접

처리함으로써인수위활동의효율성을제고했다.

구분 일시및장소 참석범위

간사회의 매일(07:30) / 회의실 위원장(주재), 부위원장, 각분과별간사인수위원, 

기조분과인수위원, 변인, 행정실장

업무조정회의 매주토요일(14:00) / 회의실 인수위원전원

전문위원회의 매일(09:00) / 중회의실 각분과및 TF 표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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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기획조정분과는 파견 공무원, 당측 인사,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인사들이

분과원으로참여했다. 그결과출범초기분과원간역할분담에다소어려움이

있었고, 인수위가 수행해야 할 임무에 해서도 뚜렷한 지침이 없어 구체적인

활동계획수립등에애로가있었다.

또한 인수위의 주요 과업이 공약사항을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만드는 작업

임을 고려할 때 기획조정분과에서 인수위 시작과 함께 세부적인 공약사항을

각분과에제공하는것이보다효율적인방법이될수있을것으로판단된다.

현재 2개월에 걸친 인수위 활동 기간도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

요가있다. 인수위에서는현정부의주요업무에 한인수활동과국정지표및

국정과제선정등에제한된업무 역을설정할필요가있다. 자칫지나친의욕

이 일반 국민들에게는‘인수위 피로도’로 연결될 우려가 있고 엄연히 현 정부

가 있는 상황에서 이념과 정책노선을 달리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2) 정무분과위원회

(1) 구성

정무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2명, 전문위원 7명, 실무위원 8명과 자문위원

및정책연구위원등으로구성됐다.

정무분과위원회는 통령비서실, 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

실, 감사원, 국가정보원및중앙인사위원회를분과의소관부처및기관으로했

다. 분과 출범 직후 내부 인력을 소관별 TF( 통령비서실 및 경호실TF, 국무

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중앙인사위TF, 감사원TF, 국가정보원TF)를 편성해

부처별 업무보고 실무 준비, 정부조직 개편 및 부처 운 관련 제안, 국정과제

발굴�심화등의업무를특화해맡도록했다.

한편다수의분과자문위원들이풍부한국정운 경험, 정당�국회업무의전

문성을 보유한 것을 감안해 인력풀을 최 한 활용해 국정과제와 각종 제안의

깊이�실효성을높이고자노력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정무분과는‘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체제에기초한세계일류국가’라는국

가비전을 전제로, 그리고 인수위가 선정한 5 국정지표의 하나인‘섬기는

정부’를구현하는것을기본목표로했다.

정무분과의 소관 부처들은‘섬기는 정부’를 구현하는 데 있어 핵심이 돼야

할 부처들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무분과는 우선 소관 부처인 통령

비서실, 통령경호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

앙인사위원회의기능과역할, 그리고향후의바람직한운 방향을설정하는데

업무역량을집중했다.

②활동목표

제17 인수위의 경우 과거 인수위에 비해 부처 업무보고가 매우 신속하고

실무적으로 진행됐다. 이에 맞추어 정무분과도 초기에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분석해 각 부처의 현

황및당면현안을파악하는데주력했다. 또한당선인의후보시절공약과언론

인터뷰자료등을분석, 각부처가나아가야할방향을잡아내는데노력했다.

치열했던 내부 토론을 통해 결정된 각 부처 및 기관의 기본 업무 방향은 각

부처별 업무보고시 진수희 간사의 모두발언을 통해 언론 및 부처에 공개됐다.

이러한 기반 하에 업무보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됐기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가가능했으며, 국정과제의도출과주요내용을확정하는데있어서도

부처와분과가함께공감 를형성한가운데업무를진행할수있었다.

업무보고 일정이 빠듯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조직 개편작업도 함께 진

행됐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을 위한 제안을 만드는 것 또한 정무분과의 중요한

업무 다. △청와 및 총리실의 기능조정�운 방안 △인사 시스템 운 개선

방안 △정보통신부 등 4개 부처 기능 개선방안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

감사지적규제 개선사례 분석결과 등의 제안들을 작성해 정부조직 개편작업 실

무를맡은경쟁력강화특위의정부혁신�규제개혁TF에전달해반 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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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활동내역

○ 통령비서실� 통령경호실관련

업무 특성상 면보고 없이 서면보고, 자료 요구�제출을 통해 현황을 파악

했다. 정책을 생산하고 수행하는 부처가 아니라 국정과제를 기획하고 총괄 조

정하는 부처라는 특성을 감안, 별도의 국정과제 작성은 하지 않았다. 다만 바

람직한 통령실의모습을구현하고향후기획�통합�조정기능을중심으로국

정을 운 하기 위해 △바람직한 통령�총리의 관계 및 역할 분담 △당정협조

모델 △의회와 정부간의 협조체제 구축 △청와 정보시스템의 활용 등 통

령실 및 국정운 에 꼭 필요한 제안을 만들고, 이를 정부혁신�규제개혁TF 및

당선인비서실, 통령실등에전달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관련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에 한 국정과제 및 제안의 도출은 현재 국무

총리의역할과기능에 한근본적인고민, 특히 통령과의관계를어떻게해

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청와 및 타 부처와의 업무중복, 적정

한총리실의규모와관련된문제등에 한논의의결과를정부조직개편을위

한 제안으로 만들어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 제출했으며, 정부조직 개편안 발

표 이후에는 국무총리실이 맡게 될 업무 중‘정부업무평가의 내실화’, ‘사회

갈등의체계적관리’와관련한국정과제를도출했다.
정무분과핵심과제

토론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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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관련

헌법과 감사원법에 명시돼 있는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에 충실한 감사원을 만드는 것이 감사원이 새 정부 들

어수행해야할핵심과제로지목됐다. 이러한기조하에새정부

가 핵심과제로 삼고 있는 예산 10% 절감, 규제 혁파, 부정부패

척결 등에 초점을 맞추어 △내실 있는 회계검사에 의한 집행예

산 절감 △규제혁파를 지원하기 위한 특화된 감사 강화 △직무

감찰 강화로 부정부패 척결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지방자치

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과 같은 국정과제를 도출했다.

특히 당선인의 핵심공약인 예산 10% 절감과 관련해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

체등공공부문재정의비효율적집행이반복되지않도록그간감사원감사에서

공통�반복적으로지적돼온잘못된예산집행사례를유형화하는한편낭비의원

인까지분석해향후정부예산절감의지침으로삼기위해『국민세금1원도소중

하다』라는책자를인수위명의로발간했다.

○중앙인사위원회관련

중앙인사위원회는 유능하고 성실한 일류 공무원을 확보하고 육성하는 매우

중요한업무를수행하고있는기관이라는인식하에인사관리의효율성을높이

기 위해 인사행정 총괄 담당조직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정부조직 개편작업에

반 하도록 했다. 그 이후 △성과주의 인사제도 강화 △빈곤층의 공직진출 확

△부처별 맞춤형 채용제(공직 예비시험제) 도입�정착 등의 국정과제를 발

굴�제안했으며, 이와관련된전문가토론회를개최했다.

○현장방문

섬기는 정부, 국민성공시 의 실천은 바로 현장에 있다는 취지에서 국정 현

장 방문 활동을 추진했다. 소관 부처가 주로 권력과 관련된 기관이기에 현장

방문은 오히려 민생과 접한 곳으로 가야 한다는 진수희, 남주홍 인수위원의

제안에따라정부서비스의최일선기관인서울서 문구홍은3동동사무소를

방문했으며, 이곳에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달체계 및 주민생활 서비스 통합

개편사업의현황에 한현장의생생한목소리를청취하기도했다.

정무분과에서 발행한『국민

세금1원도소중하다』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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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인수위 활동이 매우 짧은 시간 속에 이뤄졌으며, 주로 권력기관을 다루는

분과의특성과한계에도불구하고국정과제및각종제안을통해내실있는활

동을 했다는 것이 정무분과 내외의 전반적인 평가 다. 분과가 마련한 국정과

제들은 향후 소관 부처�기관들의 업무활동 방향으로 정립됐으며, 각종 제안은

정부조직 개편안에 실질적으로 반 됐거나, 향후 국정을 운 하는 데 소중한

자료로쓰일것으로보인다.

(4) 문제점

정무분과의 소관 부처�기관의 특성상 많은 국정과제를 도출하거나, 다양한

곳의 현장방문을 하거나, 자유롭게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토론회나 간담회를

개최하는것이어렵다는한계가있었다. 따라서다양한제안을필요한곳에전

달했지만 다른 분과에 비해 비교적 제한된 숫자의 국정과제를 낼 수밖에 없었

으며, 이러한 부분은 국정과제의 수나 현장방문, 토론회 개최 등 양적인 차원

에서 분과활동을 평가받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차기 인수

위에서는 국가비전, 국정이념 및 국정과제의 도출 외에도 국정운 의 시스템

과 관련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토론해 결과물을 도출하는 인력과 조직을

마련해야할것으로보이며, 정무분과에서그러한일을진행할수있는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본다.

정무분과의 경우 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해 별다른 문제가 없이 진행됐다.

정무분과에보고된국가정보원장의방북결과문건이언론에공개되는파문이

있었지만조사결과결국국정원장이유출한것으로밝혀졌으며, 이문제로인

해 국정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기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분과의 책임 소재와

관련없이업무보고내용이나분과내검토중인국정과제시안등은언제라도

언론에보도될경우의도하지않은파급효과가있을수있다는점이항상감안

돼야한다.

인수위 활동 초기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언론에 공개돼야 할 부분과 원

활하고 효율적인 국정수행을 위해 공개되지 않아야 할 부분을 분명하게 구분

하고효과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이필요하다고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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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1) 구성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7명, 실무위원 8명과

교수 및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자문위원과 정책연구위원으로 분과를 구

성했다.

외교통상부�통일부�국방부소관인수업무를담당한외교통일안보분과는박

진 인수위원(간사)이 분과 업무를 총괄하고, 외교�통일 분야는 현인택 인수위

원, 국방분야는홍두승인수위원이실무를총괄했다.

외교통일안보분과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분과 내 외교

�통일�국방 등 3개 소위원회를 편성해 소위별로 국정과제 선정, 실천계획 작

성등자체적으로업무추진계획을수립해시행하도록했다.

분야별주요현안및핵심정책과제에 해서는이슈별TF를편성해진행상

황을체계적�지속적으로관리하고적절한정책 안을마련하는데집중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새 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은‘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실용 외교 및 안

보 정책’으로 요약된다. 이는 국익중심의 선진 실용외교와 첨단정예 국방력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한반도 전략환경에 적극 응해‘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

조’를 창출하고, 세계화 시 의 평화,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번 에 기여하는

협력외교를전개해나가는것을핵심으로하고있다.

성숙한 세계국가는‘비핵�개방�3000’구상을 통해 비핵화에 기초한 한반도

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고, 남북 경제공동체의 토 마련, 남북 간 인도

적 문제 해결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원�에너지 외교 강화, FTA 체결 다변화,

ODA 확 등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를 구현하

는것을주된전략으로삼고있다.

따라서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는 새 정부의 실용

외교�안보 전략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위해 외교�통일�국방 분야별 정책목표

를제시하고구체적인실천방안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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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활동목표

외교 분야에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고, 미국 및 아시아 국가들

과 협력하면서 세계와 호흡하는 실리외교를 전개한다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분과활동을시작했다.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비전으로 △튼튼한 안보를 토 로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내는 외교 △4만달러 시 조기 진입을 위한 경제

�통상 외교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성숙한 세계국가’고양 외교를 선정했

으며이를위한구체적인목표와실천방안모색에중점을두었다.

통일 분야에서는 북한이 핵포기를 결단하고 개방으로 나올 경우 각종 경제

협력과수출진흥을통해북한주민1인당국민소득을10년내3천달러까지끌

어올린다는 당선인의‘비핵�개방�3000’구상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검토하

는데중점을두었다.

당선인의 안보철학을 실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방향으로 △평화를 수호하

기 위한 튼튼하고 강한 국방태세 확립 및 미래전에 비한 정보�기술군 육성

△한�미관계 복원과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을 위한 한�미동맹 강화 및 외 군

사외교 확 △국방운 의 효율성과 선진화된 병 환경 조성 등을 선정했으

며, 이를위한구체적인목표와실천방안모색에중점을두었다.

이를 위해 국방부와 산하기관(방위사업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각군 총장, 일선 부 장 및 장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분야별로 TF를 두어 국정과제 관련 정책간담회와

관련 부처와의 정책협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정책을

도출하기위해노력했다.

③활동내역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외교�통일�국방 등 3개 소위원회별로 자체 업무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TF를 운 하는 등 업무 수행에 효율을 기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과제 정책간담회, TF 활동,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당선인의 공약사항을 면 히 검토하고, 무엇보다도 실현가능한 정책을

마련하는데역점을두고새정부국정과제를구체화시켜나갔다.

외교통일안보분과는 먼저 외교부�통일부�국방부 순으로 부처 및 산하기관

으로부터업무보고를청취했다. 지난5년간정부정책을평가하고당선인의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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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검토하며, 새정부의정책방향을설정하기위해활발한토론을벌 다.

인수위원과 부처 담당 공무원, 각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정과제 관련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개발을 시도했다. 국정과제 정

책간담회는 외교소위 6회, 통일소위 8회, 국방소위 13회 등 모두 27회에 걸쳐

실시됐고,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 자체 또는 부처 내 해당 부서와의 정책협의

등을통해국정과제에 한세부적인검토및조정이이뤄졌다.

주요 현안사항 및 중점정책과제에 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쟁점별로

TF(외교 분야 2개, 국방 분야 4개)를 운 했고, 해군2함 사령부(서해교전

전적비 참배)와 전방부 (육군 9사단�1사단) 시찰,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시설인 하나원을 방문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 하도록노력했다.

○외교분야활동

<국정과제정책간담회>

경제�에너지 외교, 성숙한 세계국가,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 중외교

(public diplomacy) 강화방안, 신아시아 외교, 중국 외교 추진방안 등 다양

한주제로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

경제�에너지 외교 정책간담회에서는 세계 10위 에너지 소비국이며 에너지

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취약한 경제구조하에서 자원�에너지의

안정적인 확보 문제가 우리 경제외교의 핵심과제로 두되고 있다는 점이 강

조되고이를타개하기위한에너지외교강화방안에 한토의가이뤄졌다.

‘성숙한세계국가정책간담회’에서는한반도의새로운평화구조창출, 세계

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창조적 실용외교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삼

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 실현을 위한 외교비전으로 △우리 특성에 맞는 한국

형 기여모델 개발 △새로운‘브랜드 파워’구축을 위한 핵심가치 개발 △기여

외교의필요성을알리는범국민차원의‘평화교육’강화△안보와예방외교중

심의 전략수립△‘문화강국코리아’의이미지구현등의방안이제시됐다.

<TF 활동>

북핵TF : 북한 핵문제의 현 상황 분석과 향후 책이 논의됐다. 특히 북한

의 신고 및 불능화의 조기완료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해 의견을 교환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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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북한의핵폐기이행시각국의상응조치계획도점검했다.

경제통상TF : 향후 5년간 FTA 체결 확 방안에 관해 논의했고, 그간의

FTA 추진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FTA 추진방향을 검토했다. 또한 선진통상국

가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이행할 구체적인 FTA 추진계획을 단계별로 검토

했다.

○통일분야활동

<국정과제정책간담회>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및 경제공동체협력협정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통일부 인력의 전문성

강화△새로운한반도평화구조창출△남북경제공동체구축방안△북한바로

알기및북한인권개선등다양한주제로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에 한‘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

로 북한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을 전제로 북한주민 1인당 소득을 10년 내

3,000달러가되도록하겠다는새정부 북정책의핵심이다.

정책간담회에서는‘비핵�개방�3000 구상’의 구체적인 사업이행은 통일부

가 담당해 나가면서, 북핵문제 등 정치�외교적인 측면의 기능은 외교부가 관

장하고 경제부처와 협력하면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결정됐다. 현 단계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을 구체화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핵화

진전을이뤄내는것이중요하다는점에인식을같이했다.

구체적인 추진과 관련해서‘비핵�개방�3000 구상’은 견고하게 유지하되

북핵 및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 견인과 연계를 조화시키는 방식으로 유연하게

처한다는 전략이다.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이 이전 정부와의 차이점이며 유

연한 접근보다는 원칙과 목표를 철저

히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점이 강

조됐다.

‘비핵�개방�3000’추진과정에서

비핵화와 북한의 개방을 이뤄 남북경

제공동체가 형성되도록 생산적이고

호혜적인 남북경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는점도강조됐다.

해군2함 사령부를

찾은박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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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제공동체 및 경제공동체협력협정 관련 정책간담회도 개최해 다각적

인 의견을 취합했다. 이명박정부의 남북경제공동체는 보다 뚜렷한 틀과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남북경협을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한국의 국제경

쟁력강화, 북한주민삶의질개선, 그리고동북아공동체의모체로서남북경제

공동체를추진한다는것이다.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KECCA) 체결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첫

번째 추진단계로서 기존의 남북간 경제관련 합의들(4 경협합의서 등)을 하

나로 묶어서 체계화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고, 남북경제공동체협력협정은

이외에도 남북간 직접금융거래, 역외가공지역을 위한 개방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소개됐다.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시설) 방문>

최근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매우 시급하고 현실적인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

는 가운데 외교통일안보분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지원시설의 운 과 교

육내용, 교육생들의애로사항등을파악하기위해하나원을방문했다.

은행이용방법, 맞춤식 직업교육 등 하나원의 교육과정에 한 인수위원들

의 질문이 있었고, 8주 교육기간 중 5주를 할애해 각종 직업을 소개하는 체험

교육을 하고 있다는 하나원측의 설명이 있었다. 교육생들은 외래어와 한자어

가많은남한사회에적응하기위해언어교육이매우긴요하다는반응이었다.

인수위원들은 북한이탈주민은‘ 한민국 국민’으로서‘재외국민 보호’차

원에서 해외체류 탈북자에 한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 입국자들에 한 보다

근본적이고체계적인지원이필요하다는데공감했다.

○국방분야활동

<국정과제정책간담회>

△국방개혁 2020 개선 △전작권

전환 및 북한정책 △무기획득체계 개

선 △군사랑 민사랑 구현과제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군사시설보호

구역 합리적 조정방안 △군 조직 및

인력운 의 효율성 제고방안 △국제

외교통일안보분과

정책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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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유지활동(PKO) 확 방안 △제 군인 일자리 창출 △ 도시 인근 공군기

지 이전 문제 △남북공동유해발굴 추진 등 국정과제와 관련 있는 쟁점들에

해정책간담회를개최했다.

‘국방개혁2020 개선관련정책간담회’는현‘국방개혁2020’의주요쟁점및

문제점과새정부의‘국방개혁2020’보완방향을중심으로토론이이뤄졌다.

현‘국방개혁 2020’은 안보상황의 변화와 국방개혁 소요예산의 제한 등으

로 인해 계획수립 당시의 필수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재검토를 통한 보완이 필

요하고, 이와 함께‘국방개혁 2020’계획의 기본 전제가 부합되지 않는 현 상

황에서최초계획 로추진하는것은어렵다고판단되기때문에3년마다재평

가하도록 돼있는 법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전력구조�문민화 문제 등 제반과

제를수정�보완해야한다는지적이나왔다.

또한‘국방개혁2020’계획중비중이높은과제들이후반부에집중돼있어

계획추진에많은어려움이있을것으로예상돼조정할과제�가속화할과제�추

가할 과제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국방개혁 2020’의 성공을 보

장하는 필수요건에 한 보다 면 한 검토를 통해 실현가능한 계획으로 보완

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

‘전작권 전환 및 북한정책 관련 정책간담회’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적정성

평가�보완 문제, 북한 군사위협 비태세 강화,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추진등이주요의제로다뤄졌다.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정부가‘자주’의 논리 위주로 접근해 한

�미동맹의 가치와 정통성이 왜곡됐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추진상황의 적정성

과보완책등을북한의비핵화과정과안보환경변화추이등을고려해검토해

나갈필요가있다는의견이제시됐다.

인수위원들은 남북 간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의 일환으로 2007년 11월 남

북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남북한유해공동발굴사업 추진계획을 보다 구체화

해2008년중시범발굴이이뤄질수있도록분과차원에서검토하기로했다.

<전방부 안보현장방문>

남북이 치돼 있는 서해 NLL 해상과 육군 전방부 현장 확인을 위해 해

군2함 사령부와육군1�9사단을방문했다.

2함 사령부 방문시 인수위원들은 서해교전 참전비에서 6명의 전사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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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화와 분향을 하고 희생장병에 한 국가책임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서

한국형 구축함 문무 왕함에 승선해 서해 NLL 인근 해상을 시찰함으로써

NLL에 한 보다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고, 함상에서

실시된 장병들과의 화를 통해 군 장병의 사기�복지 분야를 중점 정책과제로

선정할필요가있음을확인했다.

(3) 평가

외교통일안보분과는 소관 부처 업무보고와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새 정부

의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외교�통일�국방

분야에서 모두 24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충실히 작성해 새 정부 출범 후 국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 외교통일안보분야 24개 국정과제

새정부외교통일안보정책의근간인‘성숙한세계국가를위한실용외교’는

과거 이념과 한반도�동북아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

발한다. 한국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을 창조적으로 재건하고, 국익중심의 선

진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세계화시 의 평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공동번 에

기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한 협력외교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우리 외교

�안보의 새 지평을 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미래발전 비전을 제시하

고 있는‘비핵�개방�3000 구상’은 새 정부가 추진할 외교�안보 분야 핵심과제

분야 핵심과제 중점과제 일반과제

외교 �북핵폐기의우선적해결 �동북아신협력체제구축 �동아시아지역전략적파트너십과

�한�미관계의창조적발전 �FTA 체결다변화추진 경제�안보�문화공동체구축

�자원�에너지외교강화 �기여외교를위한 외개발원조 �인권외교및문화외교강화

(ODA) 확 �재외국민보호및재외동포활동지원

�국제평화유지활동(PKO 등) 강화

�외교부인력충원및해외공관

인력조정

통일 �비핵�개방�3000구상추진 �나들섬구상추진 �남북협력기금의투명성강화

�남북간인도적문제해결 �비무장지 평화적이용

국방 �국방개혁 2020보완추진 �신세 병 생활개선과복지증진�남북간군사적신뢰구축및군비

�북한군사위협 비태세강화 통제추진

�전시작전통제권전환의적정성 �군사시설보호구역조정시행

평가및보완 �국방경 의효율화

�방위산업의신경제성장동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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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부가 동 구상에 한 실천의지를 분명히 하고 이에 해 북한이 전략적

선택을한다면, 앞으로북한체제의개방은물론남북간경제통합과동북아공

동번 의기초를마련하는데결정적인기여를할것으로기 된다.

자원�에너지확보를위한국가간의경쟁이치열한가운데우리의만성적에

너지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외교, 총리�특사 파견 등을 통해 에너지

협력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에너지 거점공관을 확 하며,

자원�에너지 외교 담당 사를 임명하는 등 강력한 에너지 외교를 추진할 것이

다. 이러한 새 정부의 전략은 우리 외교가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를 실천하고

나아가국가경제발전에기여한다는차원에서그의미가크다고하겠다.

(4) 문제점

분과위 운 면에 있어서 외교통일안보분과는 부처 업무보고와 국정과제

검토회의 등 각종 회의 및 토론 과정에서 소관 부처와의 업무 협조가 체로

원활하게 이뤄졌다. 인수위 지침에 따라 업무보고에 비 부처 관계자들과의

사전 검토회의를 통해 인수위원들의 보완할 점 등을 검토, 반 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에 충실을 기할 수 있었다. 또 수차례에 걸친 국정과제 정책간담회에

서는구체적인정책과제를두고인수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그리고부처담

당 공무원 간에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다만, 노무현 정부 청와 와 각료들

의 통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관계로 지난 5년간 정부정책의 문제점에

한 부처 자체의 평가가 미흡할 수밖에 없었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에 한 이

해부족으로당선인의공약실천계획을피상적으로밖에이해하지못하고있는

점이지적되기도했다.

인수위 출범 초기 인수위 업무에 한 분과별 또는 직책별 역할이나 지침이

제 로마련돼있지않아부처파견공무원을중심으로한소수인원에게업무

가집중되는등인수위인력을효율적으로활용하지못한면이있다. 이는인수

위의활동계획이사전에충분히마련되지못한데그원인이있다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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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무행정분과위원회

(1) 구성

법무행정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2명, 전문위원 7명, 실무위원 7명과 자문

위원등으로분과를구성했다. 법무행정분과에서는법무부, 검찰, 행정자치부,

국정홍보처, 법제처,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가청렴위원회 등7개부처의 기능

과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소관 국정과제를 수립

했다. 업무의효율적수행을위해부처별주�부책임자지정, 과제별주�부책임

자와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해 도 있는 분석과 안모색을 위해

활발한토론활동을전개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법무행정분과위원회는 새 정부의 핵심정책 방향인 경제살리기(민생경제 활

성화, 국내외 투자유치 등), 부패 척결 및 법질서 확립, 실천적 지방자치의 구

현을 활동방향으로 설정했다.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법령의 정비, 부패요인의

제거,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적 이기주의에 한 단호한 처 방안 등을 집중

검토했다. 또한중앙과지방이상생할수있는지방자치의구현을위한경찰자

치, 지방재정의건전화등실천적지방자치제도구현방안과반복적인 형재난

을 예방하고 점검� 응�복구할 수 있는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구축방안을 주요

활동과제로선정했다.

②활동목표

법무행정분과에서는 법무부�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주요 쟁점�중점정책 위주로 당면현황을 파악하고 심층토론을 거쳐, 당선인의

비전인‘선진화를 통한 선진일류국가 실현’과 국정지표인‘알뜰하고 유능한

정부, 활기차고 열린 시장, 고신뢰사회의 구현’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킬 수 있

도록부처별기존정책의평가, 문제점과 책, 그리고중점추진과제를도출하

는데역점을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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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활동내역

법무행정분과에서는 7개 부처별 업무보고, 42개 공약과제(법무부�검찰청

8, 행정자치부17, 경찰청9, 소방방재청6, 홍보처2) 및16개시�도168개지

역공약과제(서울 11, 부산 12, 구14, 인천 12, 광주 11, 전 7, 울산 10, 경

기 11, 강원 10, 충북 7, 충남 7, 전북 7, 전남 14, 경북 10, 경남 13, 제주 12)

를분석해15개국정과제로정리했다.

법무행정분과에서는 인수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 실무위원 및 외부전문

가로 구성된 TF를 운 해 공직자 부패 척결, 통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법질

서 확립 등 중점과제별로 수차례의 자문회의, 업무회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법무행정분과 내에 현행 법령의 전반적인 검토�분석을 통해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령의 재정비를 위해 선진화

법령정비TF를구성해운 했다.

과제별TF 구성현황및활동은다음과같다.

○공직자부패척결TF

공직자부패척결TF는 7회의 자문 및 토론회의를 거쳐 공직자부패 요인분

석, 5 부패특별감찰단구성등부패사범적발시스템의활성화와공직자부패

범죄수익의 50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징역형과 병과하는 방안 검토 등 부패

사범에 한 처벌기준 강화, 청렴문화 확산 및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단

의사기진작등공직자부패척결(청렴화)의종합 책을수립했다.

○법질서확립TF

법질서 확립 TF는 네 차례의 자문 및 토론회의를 거쳐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리적 법령정비, 시민질서(줄서기, 공공장소 금연 등)�안전질서(교통, 소방

등)�사회질서(성매매, 마약 등)�신뢰질서(가짜 학위, 식품위생 등) 등 분야별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엄정한 법집행력의 확보, 불법파업�부당노동행위 근

절을 위한 산업평화정책 방안과 아울러 사회지도층 및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

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전개 등의 법질서 확립방

안을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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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안전관리체제구축TF

통합적 안전관리체제 구축 TF에서는 총 11회의 자문 및 토론회의를 거쳐

법령 정비를 통한 재난 기획총괄 기능의 강화, 반복적 수해 피해 및 고위험 지

역에 한 집중적 책마련, 민간 안전관리역량의 활용방안 및 형 재난사고

에 한과학적인원인분석과예방 책등을마련했다.

○실천적지방자치구현TF

실천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 7개의 세부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별로

세부 TF(특별지방행정기관정비 TF, 자치경찰 도입 TF, 기관위임사무 폐지

TF,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내실화 TF,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TF, 중앙-

지방간국정협력시스템구축TF, 교육자치의확 TF)를구성해활동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양촉진법」을 전면 개정해 실질적인 중앙권한의 지

방이양이될수있는방안을마련했고, 평가주체나평가기준이상이해그실효

성이의심되는여러형태의자치단체평가로지방자치단체의업무부담을가중

시키고 있는 자치단체 평가제도를 개선했으며, 실질적 지방자치와 국정의 효

율적 운 을 위해 중앙�지방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정

과제추진및지방현안을논의할수있는중앙-지방간협력시스템구축안을마

련했다.

제18차전국시도지사협의회.



075제1장인수위원회구성과역할

○지방재정건전화방안TF

지방재정 건전화 방안 TF에서는 한 차례의 공식 토론회의를 거쳤고 수차례

의 비공식 회의를 거쳐 특별교부세 제도개선과 지역발전교부세 도입 등 지방

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방안,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및 조

례에 의한 선택적 과세제도의 확 등 지방세의 구조개편, 지방자치단체간 세

원불균형완화방안등을논의했다.

○선진화법령정비TF

선진화법령정비TF에서는현행법령의전반적인검토�분석을통해국민들

이 잘 지킬 수 있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령의 재정비를 위해

노력했다. 법령정비 TF에서는 세부과제로 정부조직개편 후속 법령정비 지원,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한 법령정비 지원, ‘경제살리기’저해 법령의 정비,

국민 중심의 법체계 단순화, 현실성 및 실효성이 떨어지는 법령의 정비 등을

선정했다.

○기타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책,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 폐지, 주택거래세

인하, 적극적인 외국인정책 추진(중국인 관광객 비자제도 개선 포함), 외국인

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 경제법령 등 주요법령의 문본 제공서비스 추

진 등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부처 및 관계기관의 실무자들과 수차례의

업무회의를거쳤다.

(3) 평가

법무행정분과에서는 소관 부처별 업무보고 및 과제별 TF 토론 등을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화합적 자유주의), 행동규범(창조적 실용주의) 및 5 국

정지표를법무행정분과위원과소관부처담당공무원들이공유하면서새정부

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및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태안 기름유출사고,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등 국민적 관심사항을 통합적

안전관리체계구축의국정과제에반 했으며, 경제살리기및당선인의관심사

항 등 당면현안을 반 해 경제 관련 법령의 문 서비스 제공, 중국인 관광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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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급개선등을관계부처와의신속하고도긴 한협의를통해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자치경찰 도

입, 기관위임사무 폐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자치단체 평가 일원화 및 중앙-

지방 간 국정협력 시스템 구축 등 실천적 지방자치구현과 지방교부세제도 및

지방세 구조의 발전적 개편 등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중앙과지방이상생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당선인은 신년사에서“2008년을‘ 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시다”라고 밝히

면서선진한국을위한법질서확립을강조했다. 법무행정분과에서도전문가가

참여한 선진화 법령정비TF를 구성해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고 국내외 기업

이 편안하게 기업을 경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엄정한 법 집행력 확

보 및‘법질서 바로 세우기 운동’전개 등을 포함한 법질서 확립도 분과의 핵

심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당선인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데 좋은 결실을

거뒀다.

(4) 문제점

짧은 기간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들을 마련하고자 노력했

으나, 아쉬운점도있으며보완해야할점도있었다.

인수위 활동 초기 단계에는 인수위의 성격과 활동에 한 명확한 규정 정립

이나 내외부의 공감이 미흡해 과제선정과 배분에 있어 편중되거나 공백이 생

기는사례가있었으며, 보안문제가이슈화돼다른분과의업무추진내용을접

하기어려워중복된업무처리또는실익이없는일을추진한사례도있었다.

또한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서 자문회의 또는 TF 활동이 활발했으나, 일부

의 경우는 국정과제와는 별개로 위원별 관심 사항으로 해당 부처에 자료를 요

구하거나 업무보고를 요청하는 등 효율성의 문제도 있었다. 일부과제의 경우

는개별부처보다는다수부처관련과제로한국사회전반의의식수준및제도

를 개선해야 하므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제시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

어향후주관부처의구체적인세부계획의마련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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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제Ⅰ분과위원회

(1) 구성

경제Ⅰ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8명, 실무위원 6명과 다수의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분과를 구성했다. 인수위원들은 분야별 구

분 없이‘3인 회의체’를 구성해 중요 사항에 한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수행

했으며, 실무진들은 각각의 전문성에 따라 거시경제, 재정, 금융, 세제�세정,

공정거래분야로세분화된소관업무를수행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경제Ⅰ분과는 당선인이 밝힌‘선진 일류국가’의 건설을 위한‘경제살리기’

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의 투자의지를 회복시켜 연평균 7% 경제성장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좋은 일

자리를많이창출하는것이최고의경제정책이며복지정책이라는것이당선인

의 공약이었다. 이에 따라, 경제Ⅰ분과는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을 높여‘투

자 활성화→경제성장→일자리 창출→분배 개선’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있도록하는것을분과의핵심활동방향으로추진했다.

②활동목표

경제Ⅰ분과의 기본적인 활동목표는 소관부처의 업무 인수작업, 소관 분야

에 한 당선인의 공약 실현방안 강구, 그리고 소관 분야별 현안과제에 한

검토및 응방안마련이었다.

이에 따라 소관 분야별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참여정부의 정책수행 성과 및

주요 쟁점현안 등을 파악해 경제 분야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과 시

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들을 도출했다. 분야별 담당자들은 당면

현안사항들 중 인수위가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과제들을 중요도와

실행 우선순위에 따라 핵심과제, 중점과제 및 일반과제로 분류했다. 과제별로

공약사항, 구체적인추진계획및기 효과를정리하고, 모든과제마다중요도,

추진시기, 예산사업 여부, 법령 제�개정 필요 여부, 공약내용 수정 필요 여부

및추진을위한주관부처와협조부처를명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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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분야 21개 국정과제

③활동내역

경제Ⅰ분과는 인수위 활동기간 동안 자문위원 전체 간담회와 관계 부처 인

사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토론회�간담회를 30여 차례 개최해 향후 정책방향

설정에 한의견을수렴했으며, 내부적으로는수시로전문위원과실무위원간

협의하는자리를통해정책과제를다듬었다.

특히‘자율과 경쟁’이라는 당선인의 경제철학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동시에

민간의 견해를 가감 없이 듣기 위해 경제연구원장, 금융회사 표, 자본시장

전문가들을초청하는자리를개최했다.

당선인이 직접 참여하는 회의는 총 세 차례 이뤄졌다. 1월 2일 인수위 회

의실에서‘당선인초청경제연구원장간담회’를개최해당선인과인수위관계

위원, 그리고 정부출연�민간 경제연구원 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세

계�국내 경제전망, 국제 무역�금융시장�원자재가격 전망, 투자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 방안 등에 한 의견을 청취했다. 1월 9일에는‘당선인 초청 금융인

간담회’를개최해당선인과인수위관계위원, 그리고은행�증권�보험등금융

중요도 과제명

핵심 1. 7% 성장및 300만개일자리창출

2. 예산절감 10% 추진(국책사업관리방식개선포함)

3. 투자활성화를위한감세추진(법인세율인하, 임투세액공제연장, R&D투자활성화를위한세제, 

중소기업가업상속등포함)

4. 출총제폐지및지주회사규제완화

5. 금산분리완화및산업은행민 화(금산분리완화에따른감독시스템개선방안포함)

6. 금융소외자신용회복지원

중점 7. 물가안정화방안

8. 경상수지안정화방안

9.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방안추진(서비스무역지원방안포함)

10. 금융산업발전방안추진(해외진출촉진을위한금융규제개혁, 동북아금융허브와국부펀드활성화

방안, 금융전문인력양성등포함)

11. 제조업 U턴지원 책

12. 국가채무관리및균형예산

13. 금융지주회사및일반지주회사제도개선방안

일반 14. 기업경쟁력강화를위한해외투자활성화방안

15. 단기금융시장활성화방안

16. 공정거래법을독과점규제와경쟁촉진중심으로개편

17. 원화의국제화방안

18. 국세행정선진화방안

19. 새로운노사문화창조및노동시장법치화

20. 중소기업하도급거래감시강화

21. 정부출연연구기관관리체계개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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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표들이 참석한 가운데‘금융산업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한 의견을

청취했다.

1월 25일에는 통의동 당선인 집무실에서‘금융시장 동향 간담회’를 개최해

당선인과 인수위 관계위원, 그리고 금융시장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련한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또

한 총 29회의 외부인사 초청 간담회를 실시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했다.

경제Ⅰ분과 관계 위원과 경제 분야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747 공약추진방안’논의를위한전문가회의를총4회개최해7% 경제성장

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에 해 논의를 했다. ‘정부예산 10% 절감방안’

에 해서도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관계자,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는 검토회

의를 총 2회 개최해 최저가 낙찰제 등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및 2009

년 예산 10% 절감방안 등을 협의했다. 이밖에도 국가채무관리 및 균형예산

관련 회의를 비롯해 감세 관련 회의, 금융규제 개혁 관련 간담회, 중소기업 자

금지원방안 협의회 등을 수시로 개최해 경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에 한방안을모색했다.

금융규제 개혁과 금융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에 해서도 총 2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경제Ⅰ분과 관계위원과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

업진흥공단 및 민간 연구소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현황을 분

석하고향후자금지원활성화를위한방안을마련하기도했다.

또한재정경제부제1차관,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한국은행부총재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 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관

련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시장현황과

정부의 응방안을 알아보는 자리를

갖기도했다.

동북아 금융 허브와 국부펀드 활성

화방안(1.31), 해외투자활성화의과

제와 책(2.1), 원화의 국제화 방안

(2.1) 등도 관계자들이 모여 심도 있

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원화의

금융인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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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의미 및 유형, 각국 사례(일본�싱가포르�호주), 원화국제화의 장단점,

단계별추진방안과제도개선등에 한논의가이뤄졌다.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검토회의도 총 4회 개최했다. 이 회의에는 경

제Ⅰ분과 관계위원과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관계자 및 민간 전

문가들이 참석해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 축소를 위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

화방안과해외수요를국내로전환할수있는방안등에 해논의했다.

(3) 평가

경제Ⅰ분과는 소관부처별업무보고, 여러간담회�토론회등을통해참여정

부의 현황과 쟁점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새 정부와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비전을정부부처공무원들과공유했다. 정책결정과집행권한이없는인수위

의 한계를 잘 인식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마련하기보다는 당

선인의 국정철학에 맞는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국민의

편익을 저해하거나 시장 실정에 반하는 정책방향 설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 했다.

특히 과거 인수위의 경우 부처별 업무보고가 기존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질책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으나, 경제Ⅰ분과는 현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을 비판의 상이 아니라 앞으로 함께 일할‘파트

너’이자‘동료’라는 인식하에 부처별 업무보고가 향후 국정운용방향을 함께

설계하기 위한 건전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 결과 과거에 비

해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보고 다는 평을 들었으며, 현안�쟁점사항

을도출하는데많은도움이됐다.

(4) 문제점

경제Ⅰ분과의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이하 모든 실무진은 차질 없는 정권 인

수작업과 새 정부의 정책방향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그 결과 경

제 분야 국정과제 실천계획을 완성하고 규제개혁 과제를 도출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경제, 금융, 세제, 공정

거래 등 광범위한 분야의 수많은 과제들을 점검하기에는 다소 아쉬운 점이 없

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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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업무보고가인수위출범초기에이뤄졌으며특히경제Ⅰ분과의경우9

개부처에 한업무보고를1주일이라는제한된기간내에완료해야했기에, 사전

준비및업무보고결과에따른쟁점정리등에충분한시간을할애하기어려웠다.

6) 경제Ⅱ분과위원회

(1) 구성

경제Ⅱ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7명, 실무위원 7명과 자문위

원및정책연구위원등으로구성됐으며총6개분야(건설교통, 과학기술, 산업

자원, 농림, 해양수산, 정보통신)로나누어업무를진행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건설교통분야에서는 국정목표인‘신발전체제’를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

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나타난 부동산 가격 급등, 인위적인 국가균형발전정

책 등에 한 책을 마련해 모두가 잘사는 튼튼한 경제를 실현한다는 전제

를담아나가고자노력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우리 아이들에게 과학자의 꿈을 심어주고, 한민국

이 기술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일류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한다”는 당선

인의 국정운 방향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책을

마련하고자노력했다.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의 발굴 및 육성 △첨단산업 무역강국

건설 △벤처 및 중소기업의 육성 △에너지 절약과 자원 확보 △균형발전을 위

한광역경제권형성등당선인의국정운 방향을뒷받침하는데중점을두고,

이를위한구체적인 책을마련하는데노력했다.

농림분야는FTA 확산, DDA 등개방확 , 농가의고령화, 인구감소, 농가

부채등으로인해농촌이활력이잃어가고있다는문제인식하에성공한농업

인, 살고싶은농촌을만든다는목표로활동을시작했다.

수산 분야는 수산의 경쟁력을 강화해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자는 목표 아래

FTA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한 어민의 소득을 보전하는 것에, 해운물류 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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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항만을 동북아의 물류 허브로 만들어 외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

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항만 분

야는 노후 항만을 친환경적 Waterfront로 개발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만드는

것을목표로활동을시작했다.

정보통신 분야는“침체돼 있는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경쟁력

을 획기적으로 제고한다”는 당선인의 국정운 방향과 세계 최강의 디지털국

가건설공약을전제로활동을시작했다.

②활동목표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부처별 업무보고 등을 통해 당면현황을 파악하고 심

층토론을 거쳐 당선인의 국정운 방향인‘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

라’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역점을 두었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인 관리

를 최우선 활동목표로 두고, 효율적인 국토 및 해양관리의 추진, 747 공약에

부응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을 활동목표로 삼았

다. 도시 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체계 구축과 택시문제 해결방안, 수도권과

토지이용규제와부담금을수요자입장에서개선하기로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부�기상청의 업무보고를 통해 과학기술 분야

의 당면 현안과 공약이행계획을 파악하고, 이에 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정

부출연 연구기관 관계자, 민간기업 CEO, 이공계 학 교수 등이 참여하는 주

제별 간담회를 가져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한 안을 마

련하고자했다. 과학기술투자의전략적확 와효율성제고, 세계적인과학인

재 양성 및 해외 과학두뇌 유치, 과학기술인 사기 진작, 과학기술 생활화 전개

등을국정과제로설정하고이를구체화할추진계획을수립했다.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특허청의업무보고를통

해 산업자원 분야의 당면 현안과 당

선인의 공약이행계획을 파악하고, 이

에 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련

기업인, 연구기관, 학 교수 등이 참

여하는 주제별 간담회를 가져 산업자

원 분야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건설교통분야부처별

업무보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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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안을마련하고자했다.

농림 분야는 농림부�농촌진흥청�산림청의 업무보고 등을 통해 한�미 FTA,

농가부채 문제 등 농업�농촌의 당면 현안과 공약 이행 방안을 파악하고, 관계

부처, 학계,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주요 사안별 간담회를 개최해 이에 한

안을마련하고자했다. 또, 당선인의국정철학을이행하기위해농어업인소

득�경 안정, 농어업 경쟁력 강화, 식품산업 육성, 협동조합 경제사업 활성

화, 농어촌생활환경개선등5개과제를중점추진과제로선정했다.

해양수산 분야는 당선인의 공약인 동북아 물류 허브 육성과 외자유치 및 일

자리창출을위해서‘항만배후부지’를활용해외자를유치하고고용을창출하

며‘ 로벌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물동량을 창출해야 한다는 전략을 마련

했다. 남해안 관광 클러스터 등과 연결되는 주요 현안으로서 여수세계박람회

와항만재개발을선정하고이에 한구체적계획및방안을마련하기로했다.

수산과 관련해서는 한�미 FTA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되는 농어업인 지원 책

추진에 최우선을 두기로 했으며, 과제의 성격이 농업과 유사한 분야는 통합하

기로했다.

정보통신 분야는 정보통신부 업무보고와 전문가와 토론을 거쳐 기존 정책

의 평가, 문제점과 책, 그리고 중점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쟁점으로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방송�통신 융합에 한 응방향, 그리고 우정사

업 경 체계 개편 등이 도출됐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로 가계

통신비 20% 인하,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법�제도 정비와 투자 활성화, 그리

고세계일류IT 인프라구축및u-Korea 구현을설정했다.

③활동내역

○건설교통분야

건설교통 분야의 주요 현안에 해서는 수시로 자문회의를 갖고 건설교통

부 정책담당자의 견해를 참조했다. 특히 부동산정책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

택공급 등 부동산 공약 실천방안과 관련해 산�학�연의 관계 전문가들과 2차

(1.3,1.12)에걸쳐자문회의를개최해추진방안에 해의견을나누었다.

지분형 분양주택 추진방안과 관련해 2차례 검토회의(1.21,1.25)와 민간 전

문가, 재무적 투자자와의 자문회의(1.23,2.1)를 열어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가

능 여부, 실거주자와 투자자 간 권리관계, 청산시기와 방법 등 세부 추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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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논의했다. 택시문제와 관련해서는 민주택시연맹(1.24), 택시살리기연

(1.24),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1.25), 운수노조(1.29)등 총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택시문제와운수산업발전을위한의견을청취하고현안을점검했다. 또

한경제활력회복과일자리창출을위해각종규제의개혁이필요하다는인식

하에 도시계획체계의 합리적 조정 등 토지이용규제 10건, 정비발전 지구제도

도입 등 수도권 규제 8건, 산업단지 지정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의제 등 산업단

지규제3건등에 한개선방안을검토했다.

○과학기술분야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경제Ⅱ분과의 핵심과제인 신성장동력 확보와 관련해

당선인을 모시고 산업체 CEO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1.18)해 다양

한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간담회 과정에서 제시된 P2P프로그램 실명제도입,

지능형 운하 추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입 등 5건의 제안사항에 해서는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강구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과 전문위원

과 자문위원이 중심이 돼 매주 수요일 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해 출연연 기능 정

립, 국가과학기술위원회기능강화방안등주요현안에 해논의하고과학기

술투자효율성제고와과학기술인의사기진작등의논의내용을국정과제에반

했다.

아울러 민간 R&D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1.14,21,28)를 개최해 연구

개발지원범위확 , 세액공제, 규제완화, 병역특례, 산�학�연역할분담, 인력

양성등에 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하고, 이를과학기술투자의전략적확

등의 국정과제에 반 해 수정�보완했다. 출연연구기관 간담회(1.8,11,23,30)

를 통해서는 출연연의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열띤 논의를 거쳐 출연연의 효율성

을 극 화하는 방안을 도출해 국정과제에 반 했다. 또한 교육부, 학술진흥재

단, 과학재단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1.7,9,22)를 개최해 과학인재

양성및해와과학두뇌유치등국정과제의실천방안을마련했다.

○산업자원분야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1월 18일에 열린 당선인과 산업체 CEO가 참석한 간

담회에서 제시된 5건의 제안사항에 해서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

을강구했다. 한편이의후속방안을검토하기위해‘민간R&D 투자활성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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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간담회’(1.21)를 개최해 연구개발 지원범위 확 , 세액 공제, 규제 완화,

병역특례, 산�학�연역할분담, 인력양성등에 한현장의목소리를청취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미래 지능형자동차’간담회를 통해서는 고용창출과 경

제성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해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정과제를 수정�보완해 나갔다. 벤처기업인을 상으로 간

담회(1.15)를 개최해 벤처기업의 침체 원인과 향후 과제에 해 논의했다. 창

업 및 공장설립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전경련� 한상의 등 유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입지 규제, 인�허가 간소화 등 신속

한공장설립을위한절차개선방안을마련했다.

서민가계비 부담경감의 일환으로 최근 고유가에 따른 수송 부문 에너지 절

약을 위해 경차에 해 LPG 사용을 허용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과

후방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해서도 LPG 사용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저

소득층 연료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종전에 정부에서 연탄을 지원하던

상을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차상위계층까지확 하는방안도마련했다.

각 부처별로 유사�중복 등 복잡성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지

원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TF’를 구성해 15개 관련

부처, 중소기업 유관기관 간 간담회(1.18,29,31,2.11) 등을 통해 공급자인 정

부보다정책의수요자인중소기업의입장에서정책들을검토해지원창구를단

일화하고부처간유사�중복사업은통�폐합하는등지원체계를효율화했다.

○농림분야

농림 분야는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농어

촌 관련 현안과 국정과제 추진방안에 해 수시로 회의를 하는 한편 주제별로

간담회도가졌다. 1월4일농림부�산림청�농촌진흥청의업무보고를청취해주

요현안과공약이행방안등을파악하고, 미흡한점에 한보완을요청했다. 1

월 5일에는 농민연합 표, 한우협회장 등 28명의 농업인 단체장과의 간담회

를 개최해 당선인 공약의 이행 방안과 신정부 농정 과제에 한 폭 넓은 의견

을수렴했다.

1월 9일과 10일, 15일에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과 홍문표 인수위원 등

의 주재로 학계, 기업, 농업인�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식품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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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식품안전관리업무일원화방안에 한토론회를개최했다.

1월 14일과 20일에는 농림부�농협�농촌경제연구원 등 관계 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임 사업 활성화 방안에 해 논의했고, 1월 16일에는

농림부�건교부�산림청 관계관과 농촌경제연구원�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 전

문가등이참여해‘농지, 산지등토지이용규제완화방안’간담회를개최했다.

또, 1월 21일에는 당선인 주재로 한국농업경 자중앙연합회장 등 34명의 농

어업인단체 표자가참석한가운데간담회를개최했다.

2월 4일에는 화학비료와 배합사료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경 비 부담이 크

게 늘어남에 따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과 홍문표 인수위원이 유기질비료

공급확 , 사료구매자금1조원지원등농가특별지원 책을발표했다.

○해양수산분야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국정과제 도출과 주요 현안에 한 자체적인 토론과

자문회의를 수시로 갖고 해양수산부 정책담당자와의 견해를 청취했으며 수산

단체 표, 항만물류업계 표, 해양과학기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업

계의의견을청취하는한편전문가들의의견을수렴했다.

1월 5일에는 수산단체 표와 선사�하역사 표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에 해 설명하고 각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1

월 8일에는 한�미 FTA 관련 수산 분야 추가 책 마련을 위해 교수, 연구원들

과 간담회를 개최, 어민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수단과

이의 적용 가능성에 해 논의했다. 1월 11일에는 해양과학 관련 학계�연구계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의 역할에

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개최 준비부터 개최 및 행사시설 활용 계획까지를

새 정부에서 총괄하게 될‘2012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국정과제

의하나로도출했다.

○정보통신분야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가계통신비 경감 등 주요 현안에 해서 수시로 자문

회의를 갖고 이해당사자, 정보통신부 정책담당자의 견해를 참조했으며, 사회

적 공감 를 형성을 위해 YMCA 등 시민단체의 견해와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이를 통해 이동통신 요금 관련 정책을 소비자 이익과 통신사업



087제1장인수위원회구성과역할

의발전을균형있게보장하는방향으로전환하고, 통신분야의공정경쟁을촉

진하고,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비용을 절감하도록 유도해 사업자의 자율적 요

금인하 환경을 조성해 2008년 안에 지금보다 휴 전화 요금이 15% 가량,

2012년에는30% 이상내려가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 된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시 방송통신위원회를 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1월 22일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 위원, 학계, 관련 업

계 관계자가 참여하는‘방송�통신 융합간담회’를 개최해 방송의 중립성 확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시 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한 의견을 수

렴했다.

(3) 평가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제 폐지, 출�퇴근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리고 현장방문, 관계자와의 면담과 건의사항 검토, 전국운수노조 등과의 간

담회등을통해현장의목소리에귀를기울 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 강국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마련

했다. 특히 출연연구소, 기업, 학을 비롯한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해 수

요자입장에서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했다.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산업계 전반의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입장에서 피부

로느낄수있는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했다.

농림 분야에서는 농업인뿐만 아니라 식품업계, 학계, 소비자단체, 농림 관

련 유관기관 등 폭 넓은 간담회를 개최해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주요사안들을발굴하고그 안을마련했다. 특히‘기업하기좋은환경’조성

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경자유전 원

칙’내에서 과감히 농지 소유 및 거래

규제를완화하도록했다.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수산부

의‘해양과학기술개발및실용화’사

업과 당선인 공약사항인 신성장동력

발굴�육성을 연계해‘신해양산업 개

발�육성’이라는 국정과제를 도출했

농어민 표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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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만배후단지의 차질 없는 조성

과외국인고용제한등에 한규제완화를추진하는한편, 항만배후단지의틀

을 넘어 항만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물류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방한은, 전 국민의 열기 속에 유치되

고 당선인 재임기간 중 준비하고 개최하게 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

적으로개최하겠다는새정부의강한의지를 내외에확인해주었다.

(4) 문제점

건설교통 분야에서는 지분형 분양주택과 관련해서는 무주택서민과 젊은 세

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으로 이와 유사한 구조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사례

도 있는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투자유치가능성과새정부의집값안정기조에의구심이제기되기도했다. 이

러한시행착오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초기에국민들의다양한의견을효율적

으로수렴하는방안을마련해야하며결정된정책방안에 해서는효과적이고

다양한커뮤니케이션채널을통해국민들에게새로운정부의정책방향과효과

성을정확히알려야할것이다.

또한 일부 자문위원들은 인수위 자문위원으로서의 공적인 역할을 망각하

고,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자문위원 직위를 남용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에게 인수위 전체에 한 부정적인 인식을 초래하는 아쉬움을 주기도

했다. 앞으로 차기 인수위에서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자문위원을 선발하고,

임명된이후에도철저한관리가필요하다하겠다.

과학기술 및 산업자원 분야에서는 신성장동력 확보, 민간의 투자 활성화 등

범정부적인 어젠다를 관계 부처 공동으로 진행한 것은 정부정책의 상호연계

측면에서효과적이었으나아직까지소관분야의이익을 변하는행태가남아

있어 향후 기능별 업무융합을 통해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연연

구기관의효율성제고를위한기능정립은중요한현안이지만충분한논의를거

치지못하고추진돼연구원의공감 를폭넓게형성하지못한아쉬움이있다.

전체적으로 국정과제를 정함에 있어서 포함해야 할 범위와 과제의 크기에

해초기에명확한방향설정이안돼인수위내부및관계부처에서혼란을겪

기도 했다. 또한 국정과제 보고 일정 등에 맞추다 보니 공약 이행 방안에 해

관계 부처와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한 점도 문제 다. 또한 단일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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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국 단위에서 처리할 수준이라고 정의한 지침이 늦게 나온 점, 당 공약 내

용도추가로검토하게한것등은효율적업무추진에장애가됐다.

인수위 발족 초기 각 부처의 업무보고는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각 부처의

업무보고에 공약이행방안을 포함시킨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각

부처에서는공약이행방안을수립할시간의부족이, 인수위에서는관계부처와

도 있는 협의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공약이행방안은

분리해 공약이행방안은 국정과제와 함께 별도로 보고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국정과제에 해서도 그 범위 등의 문제는 당선인의

공약과 업무보고에서 나온 현안과제 등을 바탕으로 전문위원 회의와 간사단

회의를거쳐1차과제를선정해준비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사료된다.

7)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1) 구성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는 인수위원 3명, 전문위원 8명, 실무위원 7명과

다수의정책연구위원및자문위원등으로구성됐다.

위원들은소관분야에따라교육, 노동, 환경, 문화, 보건�복지�여성�보훈등

5개분야로나뉘어새정부국정과제의큰틀을잡아나가는활동을전개했다.

사회교육분과 핵심추진과제는 △교육개혁방안 △저출산�고령화 책 △4

연금 개혁방안 △문화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등으로 전문가회의, 실무정책협

의, 현장방문, 공청회 활동을 통해 해당 기관�단체, 국민여론을 충분히 반 하

고자 노력했다. 집중논의가 필요한 13개 과제( 학입시, 어교육, 학교교육

내실화, 고등�평생교육, 사회복지전달체계, 고령화 책, 저출산�보육, 국민연

금개혁, 보건의료, 여성일자리창출, 보훈�보상체계개편, 제 군인지원, 노사

관계)에 해서는TF를가동해서완성도높은 안을마련하는데주력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 정신을 추구하

는 데 있어 사회갈등 완화 및 지속가능한 신발전체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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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제를바탕으로활동을시작했다

이를 위해 푸른 한반도와 선진문화강국, 인재 국 등 선진화된 사회환경을

구축하고, 공교육 강화와 능동적 복지, 고용 서비스 선진화 등을 통해 빈곤의

물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모두가‘선진일류국가 도달’이라는 국가비전을

이루는능동적참여자가되도록뒷받침하는데중점을두었다.

②활동목표

교육 분야에서는 가난의 물림을 교육으로 끊겠다는 당선인의 국민 약

속을최우선과제로삼았다. 수능등급제등중요현안들에 해서는새정부의

정책기조를명확히해정책수요자의혼란을최소화하고, 입자율화, 어공

교육문제등새정부가지속적으로중점추진할과제에 해역점을두었다.

노동 분야에서는 최우선 과제인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사관계

의안정을중요한전제로인식하고노사협력의새로운모델개발, 노동시장법

치화를위한제도적개선방안을찾는것을주요목표로설정했다

복지 분야에서는‘빈곤의 물림 단절’이라는 큰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곤에서탈출하는기회의사다리를제공하는데집중했으며, 사회복지전달체

계를재편해복지체감도를높이고, 보건�의료산업활성화에중점을두었다.

문화 분야에서는 새 정부 국정방향인 국가선진화를 추진함에 있어 전통과

미래, 예술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고, 문화의 창조와 향유가 일상 속에서 구현

되는창조문화강국실현을목표로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국민들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는 전제하에 아토피 등 환경성질환 예방�퇴치

프로그램 추진, 전국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등 국민체감형 환경정책에 한

정책방향과추진속도를면 하게점검했다.

③활동내역

사회교육문화분과는1월2일교육인적자원부업무보고를시작으로1월8일

까지 노동부�문화관광부�환경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보훈처 등 7개 해당

부처에 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친 후 과제별 정책협의를 추진하면서 과제 실

천방안에 해심도있는논의를진행했다.

정책협의 과정에서는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가 폭넓게 참여하



091제1장인수위원회구성과역할

도록 했으며, 국민적 의견수렴이 필요하거나 현장 상황에 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수시로현장을방문했다.

교육 분야는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에 이어 1월 7일부터 14일에 걸쳐 교

육부 조직개편 관련(자치�자율화 방안), 학입시 자율화, 어 공교육 강화,

학교 다양화,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활성화 등 세부 분야별로 정책

협의를 병행했다. 또한 주제별로 인수위, 교육부, 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

는 학입시TF, 어교육TF, 학교교육내실화TF, 고등�평생교육TF를 구성해

전문가의의견을수시로수렴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에 해 국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월 22일에

는‘ 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월 30일에는‘ 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관한공청회를개최해적극적으로여론을수렴했다.

문화 분야는 1월 3일 상암DMC 문화산업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1월 4일 방

송미디어 현장방문, 1월 8일 문화관광부�방송위원회�문화재청 업무보고 개최

등의활동을이어갔다.

문화계 현장의 목소리를 반 해 보다 현실적인 문화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1월11일문화부문상임자문위원간담회를시작으로1월25일까지각분

야별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총 6회, 문화계 현장방문을 총 10회 실

시해주요국정과제별실천계획을작성했다.

또한 1월 31일에는 문화예술계 저명인사 간담회를, 2월 4일에는 관광산업문화예술인초청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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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인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는 간담회를 2회 개최해

당선인의 문화 전 분야에 한 지원 및 육성의지를 표명하고자 노력했다. 2월

말에는 각 분야 자문위원, 외부 전문가 등 전문가 그룹 전체를 상으로 간담

회를 개최함으로써 인수위 활동을 공식 정리하고 향후 차기정부 문화정책 국

정과제의성공적추진을위한결의를다졌다.

노동분야는1월8일업무보고이후과제별정책협의를추진하면서노동부의

입장과과제실천을위한방안에 해협의를진행했다. 정책협의에는관련부처

뿐만아니라외부의자문위원이참여해폭넓은의견을구하고자했으며, 이후현

장방문을통해적용가능성을검토하고정책집행의구체성을높이고자했다.

노사관계TF를 가동해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이행에 관한 사항과 향후 5

년간 선진노사관계 로드맵 구축 방안에 해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과 1월 7일 이후 4차례 정책간담회를 갖고 노동계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뒤 23일 당선인이 직접 참여하는 한국노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향후 새 정부

의 노동정책 방향에 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민주노총과 관련해서는

TF 차원에서 3회 정책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2일에는 이주호 인수위원이 민

주노총을방문해이용식사무총장등과의견을교환했다.

복지 분야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이봉화 인수위원이 직접 전문

위원, 자문위원등과같이사회복지일선현장을방문해생생한일선의소리를

청취했다. 또한주요과제별로TF를구성해수시로전문가들의견해를최 한

청취했고, 해당부처정책담당자들의견해도참조했다.

‘사회복지전달체계TF’에서는‘희망복지129센터’및수요자중심의사회복

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청사진 제시했으며, ‘제 군인 취업지원 등

생활지원TF’에서는 제 군인 일자리 창출 및 군 인적자원 활용 및 제 군인

의 안정적 사회복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고령화 책TF’에서는 노인의 3

고통해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관련 문제점 점검, 노인복지 서비

스제공기반구축과관련된종합계획을수립했다.

‘의료보장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TF’에서는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계

구축, 따뜻한 국민건강 안전망 확보,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 의료보

장 및 보건�의료 시스템 개혁특위 설치 문제와 어젠다 그룹화 작업을 담당했

으며, ‘보훈�보상체계 개편TF’에서는 희생장병�국가유공자에 한 국가책임

을강화하는작업을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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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개혁TF’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통합문제, 기금운용체

계의 재구축 문제 등을 다뤘으며‘저출산TF’에서는 드림스타트, 임신부터 취

학까지 의료 서비스 지원,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지

원방안등임신부터취학까지Mom&Baby 공약의구체화방안을논의했다.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TF’에서는 맞춤형(생애주기별�학력별) 여성 일자

리창출을위한실천계획을마련하는데주력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1월 7일 환경부 업무보고에 이어 (구)장항제련 환경오염

문제, 환경 향평가 제도개선 문제, 음식물쓰레기 문제, 수도권 기오염총량

제제도개선문제, 각종예보제정확도제고방안, 환경산업육성문제등주요

환경분야현안관련실무정책협의8회, 환경정책관련전문가회의및자문위

원 간담회 2회, 국립생물자원관 및 매립가스 발전소 및 강북정수장 방문 현장

간담회2회등을통해지속가능하고미래지향적인정책 안마련에주력했다.

(3) 평가

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 다양한 업무지식과 성향을 가진 전문가들이 머리

를맞 고정책을다듬고, 국정청사진을그려내는작업이치열하고 도있게

진행됐다. 과제수립의집중도를높이기위해부처별업무보고이후선정된과

제를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관계 전문가와 관련 분과의 자문위원

을적극참여토록했다.

분야별 간담회, 현장방문,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소리를 담아내

려 노력했고, 좀더 논의가 필요하거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당선인과

의 간담회 개최 등 시의성 있는 조치를 통해 현장감 있는 정책 마련 및 실현에

최선을 다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부정책에 한 문제점과 안을 제시하고,

정부부처의업무와추진방식에 한문제인식을확고히함으로써시급한사안

에 한국민의혼란을최소화할수있었고, 지속적으로추진할국정과제의선

정과추진방향을범부처적으로제시하는결과를가져올수있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입시 3단계 자율화, 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 교육개혁에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하고국가경쟁력강화의초석을놓았다고평가할수있다.

문화분야에서는분야의특수성을고려해현장방문과분야별전문가회의를통

해현장에착근한의견수렴과정을거쳤다는것을높이평가하며, 복지분야는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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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8개의TF를가동해복지분야국정과제에 한세부실천프로그램을마련하

는데주력했으며, 장애인등소외계층과함께하는따뜻한사회건설에주력했다.

노동분야에서는과제의실천방안에 한실효성을담보하기위해노동위원

회, 고용지원센터및노조와의 화등관련기관이나단체의의견을충분히반

시킴으로써국정과제실현방안의완성도를높이는성과를가져올수있었다.

환경 분야는 환경 문제에 있어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불편함과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하고, 국정과제별 세부 프로그램 또한 구체성을

가지고마련하는데주력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는 이 같은 방식을 통해 업무 집중 및 역량 최 화를 기함

으로써 선언이나 구호의 형태가 아닌 가시적인 정책성과와 이와 연관된 국정

과제를 발굴함으로써 50여일이라는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구체적이고 체

계화된결론을이끌어낼수있었다.

(4) 문제점

인수위의 권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향후 인수위 활동에 있어 개선돼

야할부분이다.

인수위가 정책결정권을 가진 기관으로 외부에 비쳐지면서 인수위가 외부

전문가나 관계 부처와 자유로운 정책 토론을 진행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

었다는문제점이지적됐다.

인수위의 역할이나 권한을 사전에 명확히 함으로써 부처 또는 분과 간 불필

요한 논의를 줄이고, 인수위가 부처 업무 전체를 포괄하기보다는 주요 정책방

향에 한 논의를 집중하는 것이 짧은 인수위 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민제안과제의 경우 상당부분이 새로운 정

책결정을수반하는것으로한정된인수위인원으로제안과제를면 히검토하

는데에는많은한계가있었다.

국민제안제도가 인수위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톡톡히 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활동에서도국민제안제도의활용을고려한다면, 정책결정과관련된과제

는과감히새정부출범이후로검토시점을조정하는것도현실적인 안이될

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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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

를 다루는 기구로, 역 인수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조직이다. 핵심공약(公

約)을 공약(空約)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당선인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특위는 정부혁신�규제개혁, 투자유치, 한반도 운하, 새만금, 기

후변화�에너지 책, 과학비즈니스벨트등모두6개분야의태스크포스(TF)로

구성됐다.

TF별 업무를 보면,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비 한 정부조직을 통폐합하

는 작업과 함께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을 맡았다. 투자유치TF는 투자환경 개선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자본 유치

를 위한 전략본부 역할을, 한반도 운하TF는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한반도

운하 건설의 정책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 새만금TF에서는“새

만금을 한국판 두바이로 개발할 것”이라고 약속한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적으

로 실현하는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담당했다. 기후변화�에너지 책TF는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

청정에너지산업기반을육성하는정책을수립하는업무를담당했다. 과학비즈

니스벨트TF는 기초과학 역량 강화,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확보, R&D 사업화

로의 선순환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

를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만

들어가는업무를담당했다.

경쟁력강화특위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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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원및팀장 분장업무

공동위원장 사공일위원장 특위업무총괄

데이비드엘든위원장 외국인투자유치지원

공동부위원장 김형오부위원장 인수위분과와업무협력

윤진식부위원장 특위업무총괄지원

투자유치TF 윤진식위원 투자환경개선정책수립, 외국인투자유치추진,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수립

정부혁신�규제개혁TF 박재완위원 정부조직개편(안) 수립, 규제개혁(기능민간이양포함) 

과제선정등

기후변화�에너지 책TF 허증수위원 기후변화 응전략수립, 에너지산업중�장기발전전략

한반도 운하TF 장석효팀장 친환경�문화적한반도 운하의건설추진, 한반도 운하의

국민적공감 형성방안강구

새만금TF 강현욱팀장 새만금토지이용계획변경, 로벌인프라시설구축계획수립

과학비즈니스벨트TF 민동필팀장 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기본계획수립,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

(가칭) 설립및과학벨트비즈니스화

�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과 분장업무

2) 위원장실

(1) 구성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실은 자문위원 1명, 실무위원 1명 등 보좌진으로 구

성됐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사공일 위원장은 산하 6개 TF의 추진방향과 업무 상황을 점검하는 과제를

맡았다.

위원장은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도출해 새로이 출범하

는 새 정부의 국정수행에 필요한 지침이 되도록 노력했으며, 당선인의 국정철

학을 내외에홍보하는역할도주요활동목표로삼았다.

이를 위해 주요 국제회의에 참석하고, 언론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국제기구 및 선진국의 경제요인과 면담을 추진했으며,

국제적오피니언리더및국내인사와의간담회도개최했다.

②활동내역

사공일 위원장은 공식적으로 특위 업무를 시작한 1월 1일 이래 6개 TF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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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상황을점검하고국정과제의방향을제시했다.

위원장은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내외에 전파하는 데 업무의 우선순위를

뒀으며, 새정부의정책방향을설명하기위해여러차례국제회의에참석했다.

1월 24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 당선인 특사자격으로 참

석해‘만들어가고있는또다른경제기적: 새로운지도력하의한국’이라는주

제로발표해큰호응을얻었다. 연설을통해이명박정부에서강도높게추진될

규제개혁과 협력적�생산적 노사관계 확립, 법치주의 확립 등 비즈니스 친화적

정책방향을소개했다.

이보다 앞서 1월 19일 하와이에서 개최된 한�미재계회의에서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 자를 상 로‘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기업환경 전망’이라는 주

제발표를 통해 한국에 한 관심과 투자 확 를 당부했다. 위원장은 국제회의

외에도 HSBC그룹 회장, 무역투자청장 등 국의 경제계인사를잇달아면담

해새정부의경제정책방향을설명하고한국에 한투자를촉구했다.

국제적 홍보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한경 레니엄포럼에 참석해 새 정부

의 정책방향에 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

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설명하고 기업 친화적 정책이 곧 노동자 친화적 정책

이될수있다고밝혔다.

위원장은 언론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새 정부 경제정책을 홍보하는데

노력했다. 세계경제 불안, 불공단의 전봇 등 사회적 이슈에 해 신문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경제성장률의 목표 달성 가능성과 규제완화의 구체적 방

법등을설명했다.

또한 국내외 인사들과 총 13회에

걸친 간담회( 국 파이낸셜타임스 편

집국장 등)를 개최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한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새 정

부는 법과 제도를 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한 OECD 사무총장, 세계은행 총재,

프랑스 성장위원회 위원장, 씨티그룹

회장 등 국제기구 인사 및 각국 정치

사공일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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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요인과의면담을통해신정부경제정책에 한의견을나눴다.

데이비드엘든공동위원장은1월4일부터나흘간한국을방문, 인수위업무

조정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새 정부의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한국

을국제금융중심지로육성하는데기여할것이라고밝혔다.

(3) 평가

사공일 위원장은 산하 6개 TF의 활동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추진 상황을 점

검해 각 TF가 주어진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주요 국내외

인사들이 참여하는 각종 회의에서의 강연 또는 주제발표(총 8회), 워싱턴포스

트 등 국내외 언론 인터뷰(총 12회), 각계각층 주요 인사와의 간담회(총 13

회), 주요국 사�국제기구 고위인사 및 국내외 재계�정부 고위인사와의 면담

(총 30회) 등을 통해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알려 내외적으로 한국의 기업경

환경에 한인식이전환되는계기를마련했다.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인식돼

왔으나, 주요국제기구및세계경제계인사들에게직접향후의국가정책방향

을설명했으며, 이러한노력은한국에 한관심과투자를이끌어낼것으로기

된다. 국내 경제주체들과 가진 간담회� 담 등을 통해 미래에 한 예측 가

능성을 높여 투자의지를 제고했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원장의 노력은 궁극적

으로외국인및국내기업의투자활성화로연결될것이다.

(4) 문제점

위원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의 활동시한 때문에 더 많은 국내외 인

사들과 교감을 갖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수위 경쟁력강화특

위는새정부의 통령직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로연결돼업무의연속성이

유지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보다많은간담회와면담을통해외국인과

국민에게 귀를 여는 주체가 돼야 할 것이며, 수렴된 의견을 모아 정책에 반

하는데주력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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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자유치TF

(1) 구성

투자유치TF는 인수위원 1명, 전문위원 2명, 실무위원 2명과 자문위원, 정

책연구위원등으로구성됐다.

참여정부인수위는경제Ⅱ분과에서투자유치를1개의정책과제로다뤘으나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중요시하는 새 정부 인수위에서는 투자유치TF를 별도

로 설치했다. 투자유치TF는 금융�실물 부문 CEO 출신, 투자유치 실무경험

자, 투자유치 분야 학자�연구원, 외국인 생활환경 분야 전문가, 규제개혁 전문

가등이참여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투자유치TF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미국

발 신용경색, 유가급등 등 세계경제가 불안한 가운데 당선인의 공약인 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를달성할수있는국정과제도출을활동방향으로삼았다. 이

를 위한 실천과제로 △ 로벌 스탠더드에 맞도록 제도와 관행 개선 △투자유

치 원-스톱 행정 서비스 확립 △각종 세제�절차상의 지원 강화 △외국인 생활

환경개선등이제시됐다.

투자유치TF가 제시하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외

투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등 현장을 중시하는 활동을 펴나갔다. 조직 개편이

나 법�제도의 개선과 같은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과제는 취

임 후 3개월에서 1년 이내에, 정책조정이 필요하거나 국민 공감을 얻어야 하

는 과제는 임기 내에 추진하도록 분류했다. 투자유치TF가 마련한 실천계획은

새정부출범직후담당정부부처가바로수행할수있도록했다. 한편, 투자유

치TF는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의 도출뿐 아니라 규모 외국인투

자를실질적으로유치하는활동방향을세웠다.

②활동목표

과거의 투자유치 정책은 총액 위주의 양적 목표 달성에 치중해 실제로 국내

경제활성화에미치는 향에의문이제기되곤했다. 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



100 제1부인수위원회구성과중점활동

해 투자유치TF에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과제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내외 환경 변화

에 따라 자발적으로 유입되는 외국인투자와 국가산업전략상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을기울여야하는외국인투자로분류해차별화된정책을적용한다는원칙

을정했다.

유입형 투자는 자발적 시장동기형 투자이므로 기업투자 및 외국인 생활환

경 개선을 통해 활성화될 수 있다. 해외시장 지향형 투자나 신기술�첨단 분야

투자, 고용유발�지역개발형 투자의 경우 산업전략상 집중적으로 유치해야 할

상이다. 투자유치TF는 이러한 전략산업을 타깃업종으로 선정해 적극적으

로 투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 등 3개 분야별 정

책과제가제시됐다.

투자유입과 투자유치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이 투자환경 개선

과 생활환경의 개선이다. 투자유치TF는 우선 외국인투자 환경을 개선하기 위

한중점과제로규제개혁, 부지공급원활화, 노사관계선진화, 투자인센티브개

선을선정했다.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분야로는 교육�의료�교통�주거환경의 4 분야가 제

시됐다. 참여정부에서도외국인의생활환경을개선하기위해5개년계획을수

립해 실천하는 등 나름 로의 노력을 기울 으나 교육평준화, 의료기관의

리법인화 불허 등과 같은 정책목표를 우선시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외국인 생

활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투자유치TF는 외국인

교육환경과의료환경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 리법인을인정하는등다

양한정책과제를제시했다.

또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중점유치 상 업종을 선정해 국책사업

투자 유치의 전략적 관리를 채택했다. 특히 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해외지향형 투자나 신기술�첨

단분야투자, 고용유발형투자및지역개발형투자를타깃업종으로선정해적

극적으로유치할것을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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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유치TF의 활동목표와 비전

③활동내역

투자유치TF는 자문위원회의를 매주 월�수�금요일 정례적으로 개최했다. 1

월 7일부터 총 1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총 43명이 주제발표를 했고, 토론을

거쳐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3개), 중점추진과제(13개), 세

부추진과제(43개), 실천과제(85개)를도출했다.

총15회에걸쳐관계기관과의업무협의및정책간담회를가졌으며, 현안과

제를 파악하기 위해 지자체 관계자(제주, 부산, 울산, 경남, 전, 충북, 충남,

구, 경북, 강원, 평택 등)와의 간담회를 통해 투자애로 사항과 정책건의를

청취했다. 이와 더불어 산업단지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 한 정책과

제를 발굴하려고 노력했다. 2008년 1월 22일에는 동탄신도시 내 입주한 17개

외투기업을 방문해 강제이전에 따른 외투기업의 고충을 경청했다. 이전이 불

가피한 외투기업은 양도세와 토(代土) 문제로 존치가능한 기업은 존치부담

금을 물게 되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투자유치TF는 존치심의위원회 회의를 조

기개최토록요청하는등문제를2월중에해결하도록매듭지었다. 1월22일부

터 23일 동안 산업자원부, KOTRA, 산업단지공단과 더불어 국가산업단지 입

주업체 실태조사를 실시, 상당수의 외투기업의 애로사항들을 파악할 수 있었

으며, 이에 한해결방안이다각도로제시됐다.

투자유치TF는 또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해외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

단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TF 팀장(경쟁력강화위 부위원장)이 1월 11일 일

본 도쿄를 방문해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들을 상 로 경제정책방향에 해 설

성장잠재력확충양질의일자리창출 지역균형발전

성장동력산업투자유치확자발적투자유입확 국내외산업상생발전

전략적투자유치활동외국인투자환경개선 외국인생활환경개선

국가경쟁력 강화

고부가가치형 외국인 직접투자 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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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고한국에 한관심과투자를당부했다.

투자유치TF는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한편 해외유전개발을 위한

자원활동에도관심을기울 다. 한국석유공사컨소시엄과한국건설업체의컨

소시엄이 이라크 내 쿠르드 자치정부와 유전광구 개발,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확보한 석유매장량은 약 30억 배럴규모이

며 동시에 50억달러에 달하는 건설공사 물량도 확보했다. 투자유치TF는 또

두바이투자공사(사장: 모하메드 알 샤이비니)의 한국 투자를 유치했다. 20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코리아펀드를 만들어 우리나라 사업 등에 투자하기로 했

다. 이밖에도투자유치TF는20억달러규모의외국인투자유치도지원했다.

총 13회에 걸친 자문위원회의 중 세 가지 중요 안건에 해서는 집중적인

토론이 있었다. 먼저 인센티브 지원으로서 조세감면의 효과에 한 논의가 심

도 있게 다뤄졌다. 조세감면이 여전히 투자유치 인센티브로서 효과가 있다는

주장과 이중과세 문제로 조세감면은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립했는데, 인센

티브제공의실효성확보라는측면에서조세감면인센티브는축소하고현금지

원제도를확 하는방향으로정리됐다.

다음으로 Invest Korea(IK)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의 개편안에 한

논의도 깊이 있게 다뤄졌다. 인�허가 절차를 효과적으로 간소화하기 위해 각

부처 파견관을 지식경제부로 파견하되, 원-스톱 서비스센터의 위치는 현행과

같이 IK에 존치시킴으로써 민원 서비스와 파견관의 실질적 권한을 동시에 수

행하도록결정했다.

경제자유구역을 규제무풍지역(Regulation Free Zone)으로 전환시키는 안

건에 해서도 토의가 활발했다. 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규제를 모두 적

용배제하고필수불가결한규제만남기도록하자는방안에 해서는 부분원

칙적으로 동의했으나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돼 경제자유구역 담당자와

4차례에 걸쳐 면담을 했다.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 한 곳을 시범적으로 선정해

파일럿프로그램으로실시하는것으로결론을내렸다.

(3) 평가

인수위에 투자유치TF를 설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새 정부의 투자 유치에

한 관심과 의지를 알 수 있다. 투자유치TF는 투자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국

정과제를발굴함으로써외국인투자유치를효과적으로제고할수있는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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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했다.

이전까지는 외투기업에도 수도권 규제를 적용했고, 평준화정책으로 외국인

의 교육�의료 관련 생활환경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때문에 외

국인투자가 기 에 못 미쳤다. 따라서 투자유치TF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투자

환경 개선(규제 완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과 생활환경(교육�의료�교통�주거

등) 개선 실천계획을 새 정부가 실천할 때 투자유입 효과는 가시화될 것으로

기 한다.

해외지향형투자, 신기술�첨단분야투자, 고용유발�지역개발형외국인투자

를 유치하고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한다면 경제적 효과를 극 화할 수 있을 것

이다. 국유지 등을 활용한 장기임 산업용지의 비축�공급을 통해 투자기업이

원하는시기, 원하는지역에저가의산업용지제공이가능할뿐만아니라시세

차익 목적의 가매입 수요를 차단하고 보상단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부담 증가

도방지할것으로예상된다.

투자유치TF가 외투기업의 현장을 방문하고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노

력한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신뢰회복의 계기가 됐다. 향후 경제정책방향

과 투자환경 변화에 한 외 설명기회를 통해 한국에 한 투자관심이 제고

되고궁극적으로투자유치에긍정적인효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또한 쿠르드 유전광구의 개발로 최 2~3년치 국내소비량이 확보됐다. 이

는자원개발이시급한우리나라에희소식이아닐수없다. 안정적인에너지공

급은 미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기업투자 여건을 개선시킬 것이다. 특히 유전

광구 개발과 기반시설 구축을 연계한 패키지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향후 자

원확보를위한실효성있는방안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고하겠다.

또한 투자유치TF의 노력으로 유치에 성공한

두바이투자공사의 20억달러 규모 두바이코리

아펀드는 한국의 인프라 개발의 중요한 재원

이될것이다.

(4) 문제점

외국인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는

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각종 규제를 완

화하고 시장친화적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라는

윤진식 국가경쟁력강화특위

부위원장겸투자유치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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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추진상의 저항과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한국의 경쟁력은 투자유치

경쟁국가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유치

TF가 제시하는 실천계획의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날 우려도 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부상이다. 투자유치TF에서 제시한 정책과제들을 10년

전, 아니 5년 전에라도 추진했다면 급격하게 부상하고 있는 중국경제에 해

비책을 마련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크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에

도 불구하고 해외지향형 투자, 신기술�첨단 분야 투자, 고용유발�지역개발형

투자를타깃업종으로선정해적극적으로유치하는데성공한다면한국은해외

투자의 거점이 될 수 있고 산업 클러스터의 축적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투자유치TF 활동 중 기업현장 방문과 애로사항 조사를 충분히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 총괄부서인 지식경제부와

Invest Korea 등 외국인투자유치 지원기관들이 정책을 집행하면서 현장의 목

소리를지속적으로청취하는노력이필요하다고하겠다.

4) 정부혁신�규제개혁TF

(1) 구성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인수위원1명, 전문위원3명, 실무위원9명과자문

위원 등으로 TF를 구성했다. TF에 참여한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금융, 산

업, 공정거래, 복지, 재정 분야의 전문가로 각 분야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

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원점에서 재정립하는

업무를맡았다.

박재완 팀장을 비롯해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전원은 자문위원의 자문과

각계 의견을 토 로 정부 기능과 규제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정

부의기본틀인정부기능과조직을재

설계했고, 향후 정부운 의 기본방침

이될규제개혁실천계획을완성했다.

TF팀 위원들과 쟁점사항을

논의하고있는박재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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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마

련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고, 규제개혁 실천계획을 작성

하며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을 마련해 새 정부에 인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한 당선인의 국정운 방향은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가 자율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길목을 열어주고,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감독 기능과 최 한의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정부

역할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겹치는 조직을 기능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광 역화

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또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발굴된 규제

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마지막

으로 공공부문 전체의 혁신성과가 사회 전 부문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의

접점에서 전력�가스�도로 등 필수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기관의 경

합리화를위한추진계획을마련하는데중점을두었다.

②활동목표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활동목표를 △앞날에 미리 비하고 기회를 준비

하는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민간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고 지방에 활력을

돋우는 작은 정부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 △칸막이 없이 유연하

게창의적으로일하는실용정부를구현하는것으로정했다. 이를위해현행정

부조직과 공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정부의 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기업과 국민의 발목잡기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한국민생활을편안하게하고,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해꼭개선해야할필요

성이 있는 사안에 해서는 선진 외국 사례 등을 참조해 개선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③활동내역

○정부기능과조직개편

정부혁신�규제개혁TF가 추진한 업무 중‘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은 시한이

정해진 작업이었다. 당선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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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구현하기를원했고, 이를위해서는새정부가출범할때까지절약하며일

잘하는 실용정부의 얼개를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새로운 정부의 구조를 결정

해야만 국무총리 내정자와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고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서

새 정부가 출범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3주간의 짧은 기간에 도 높은

작업을통해새정부의모습을확정지었다.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공공 부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

작했다. 지난수년동안학계등에서연구돼온정부기능과정부조직의문제점

에 해검토했고, 각각의문제점이지닌사회적파급효과와의미등을정리했

다. 박재완 팀장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이 수차례 논의한 결과 현

행정부조직의문제점은크게다섯가지로정리됐다.

첫째, 시 흐름과 동떨어지게 중앙정부 역할이 방 하고 독점적이어서 민

간의활력과지방자치를위축시키고있다.

둘째, 상층부가 비 한데다 보좌ㆍ참모조직도 옥상옥(屋上屋)으로 관여해

행정각부가위축되고책임행정도실종된상태이다.

셋째, 비슷한 일들을 이곳저곳에서 중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칸막이 현상

이심각하고, 겹치는조직이많다.

넷째,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전략기능, 갈등조정 및

국민통합역량은취약하다.

다섯째, 국가인권위원회와방송위원회등은헌법에근거없이제4부의지위

를지니고있다.

현행 정부조직의 문제점을 확인한 후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학계�언론

등에서 제시한 개선방안 등을 정리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당선인은 정부가

국민에게군림하고, 국민을불편하게하고있으며, 길목마다규제를설정해놓

고 있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수있도록정부역할을획기적으로전환시킬수있는발상의전환을요구했다.

이에 따라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 기능과 조직구조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검토 결과 시 에 뒤처진 업무와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가 다수 발굴됐고,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중에는 조직과 인력이 부족한 경

우도발견됐다.

한편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선진국의 정부 기능과 조직을 중점적으로 조

사하면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했다. 이에 미국� 국�프랑스�독일 등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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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부조직 체계와 정부 수행 기능을 꼼꼼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선진

각국의정부조직은불확실한환경에유연하고신속하게 응하기위해 부처

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또한 개별적 기능분석을 통해서

는 각국의 정부 기능과 조직체계에 정답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다시

말하면, 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역사적 맥락, 사회 구성원간의 정치적 역학관

계, 당면한 사회문제 및 국정철학 등을 고려해 국정책임자가 정치적으로 선택

할문제라는결론에도달하게됐다.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다시 당선인의 선 공약집, 언론과의 인터뷰, 인

수위분과별활동등을재점검해새로운정부의국정철학을반 할수있는정

부모습을그려가기시작했다. 가장먼저공감 가형성된부분은국민부담을

줄이고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과 민간과 지방

의 활력을 북돋우는 작은 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부처 간

칸막이를없애도록 부처주의를도입하고, 정부의역할을재정립하기로했다.

정부 기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다. 특

히 지난 10년 동안 사회 전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해 교육과 과학�기술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융합흐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능과 조

직은거의변화가없었고, 이에따라이러한융합현상을어떻게정부조직에반

을 할 것인가가 커다란 고민거리가 됐다. 교육부터 과학�산업까지를 전부

한 부처로 묶을 순 없기에 어느 정도까지 부처 간 역할을 정리할 것인지가 풀

어야 할 고민거리로 두된 것이다. 더불어, 재정전략, 예산운용 기능과 경제

정책�세제�국고 기능을 통합하는 것이‘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적합한지, 공

룡부처의 탄생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국민경제에 어떤 향을 미칠 것인가

에 해서도 고민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통일부�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

회�해양수산부 등의 기능을 분석하면서 개별 부처가 각각 우리 사회에서 중요

한기능을수행했고, 지금도중요한역할을하고있으며, 미래의핵심기능으로

정립돼야 한다는 점과 다른 기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

하며이러한기능들을정부조직에어떻게내재화할지방법을찾고자노력했다.

박재완팀장과팀원들은기존에나와있는20여가지의방안을참고해여러

방안들을 놓고 입체퍼즐을 맞추듯 정부 기능과 조직을 구성해 보았다. 이렇게

하면 이런 장단점이 있고 저렇게 하면 또 다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가나왔다. 그러나어떤선택지가보다나은지를결정하는것은쉽지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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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일이었다.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했다. 그리고 가장 쟁점이 적고 명확한 방향이 보

이는기능과조직부터정리하기시작했다.

가장 먼저 통령비서실과 통령경호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이 상이 됐

다. 비 한 상층부를 줄이고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통령과

국무총리가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미래를 비하고 나

라 전반의 입장에서 기획�조정하는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꼭 해야

할일은확실히챙기도록했다. 다음으로국민의입장에서정부기능을정비해

나갔다. 마지막으로 여러 부처로 흩어져서 비슷비슷한 기능들을 하는 연관된

일들을모두묶는작업을진행했다.

이렇게 해‘정부기능과 조직개편안’을작성하자, 56개중앙행정기관이 43

개중앙행정기관으로축소되고, 1960년이후국무의원수가가장작은정부의

모습이 나타났다. 개발시 에 마련한 육중한 중앙정부가 민간과 지방정부의

자율과창의를지원할수있는간소한정부로바뀌는그림이었다. 박재완팀장

이 그간의 논의를 정리해‘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라는 보고서를 완성하고,

곧바로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당선인은 큰 그림에 해서는 만족했으나, 통합

부처의 명칭�규제개혁 방안 등과의 연계성 강화 등 몇 가지 보완을 지시했다.

통합 부처의 명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와 당선인의 국정운 방향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해야 하고, 당선인의 규제 개혁의지를 좀더 구체적

으로반 할수있도록개정안을수정해야했다.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새정부의모습을다시정리하기시작했다. 부처별

기능을 다시 정리하고, 그 기능을 제 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을 찾기 시작했

다. 국무총리실의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하고, 관치금융의 소지를 불식시키는

내용과 부처의 통합에 따른 규제개혁

효과등을보완했다.

이렇게 수정된 보고서를 당선인에

게 다시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당선

인은 며칠을 더 고민한 후에 발표문

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당선인은 1

월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조직

개편은 역사적인 과업이자 나라의 미

정부조직 개편은 정부의 기

능과 조직을 효율적으로 재

조정하자는 뜻으로 시작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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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를 위한 일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선진화의 기회를 놓치게 되며, 새 정부 출

범전에정부조직을개편해야새롭게일을할수있다고강조했다. 신년기자회

견이 끝나고, 당선인이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발표일자와 발표자를 정했다.

이에 따라 1월 16일 오후 2시 인수위원장이 인수위 기자실에서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방안을발표했고, 1월21일정부조직법개정안을국회에제출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새로운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치권, 전문가 및

부처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 해 원칙을 가능한 지키는 선에서 국회에서

협상을시작했다.

4차협상까지가는우여곡절끝에정부조직개편협상은2월22일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확정됐다. 인수위가당초마련했던13부2처의개편안은15부2

처로 변경됐다. 이로써 새 정부는 새롭게 짜여진 직제에 맞춰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규제시스템개선과규제개혁실천계획작성

당선인의 규제개혁에 한 의지는 남달랐다. 경제성장 7%를 달성하고 300

만개새일자리를창출하기위해가장비용이적게드는유효한수단이규제개

혁이라는인식을갖고있었다. 미국과일본등경쟁선진국에없는규제는과감

히 철폐하고, 기업의 성장을 막는 경제력 집중규제에서 벗어나 독과점 규제와

공정경쟁 위주로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고자 했다. 이러한 당선인의 의지는 인

수위 활동 기간 여러 계기를 통해 나타났다. 가장 많이 알려진 사례가‘ 불공

단전봇 사건’이었다

인수위의 규제개혁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첫째는 규제개혁 시

스템을 선진화하는 작업이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했다. 개별규제의 타당성을 검

토해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은 일시적 증요법에 불과하므로「행정규제기본

법」을 정비해 근원적 규제개혁을 하자는 방안이 제기됐다. 규제법률주의를 강

화하고규제전수를조사해‘원칙적금지, 예외적허용’의포지티브방식을‘원

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다소형식주의로흐르고있는신설규제심사를강화하기위해규제 향제도를

실질적으로운 할수있는제도를도입하는방안도검토했다.

인수위가 추진한 두 번째 핵심과제는「규제개혁촉진법」을 제정하는 것이었

다. 규제개혁은 방안이 마련되더라도 국민이 실제로 체감하기 위해서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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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개정까지이뤄져야한다. 특히법의제�개정은정부에서아무리좋은뜻

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려 해도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다

수 발생할 수 있다. 2004년도 이후 마련된 규제개선 방안이 아직도 국회를 통

과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77건에 이르고 있다는 통계가 이를 말해 주고 있

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례를 없애기 위해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규제의 일

괄처리를추진할수있는법적근거를마련한것이바로「규제개혁촉진법」이다

인수위가 역량을 집중해 추진한 마지막 과제는 핵심규제에 한 규제개혁

실천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규제개혁 실천계획 상과제는‘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으로 권한이 확 강화된 부처의 규제가 우선이었다. 실천계획 작

성은주요덩어리규제군별로인수위내관련분과가공동참여하는워킹그룹

을구성해추진했다.

인수위에서 마련한 실천계획은 규제개혁 과제 중에서 인수위 활동기간 동

안방침을발표할수있는과제, 정부출범이후100일이내에추진할과제, 정

부출범이후1~2년내에추진할과제로구분해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규제개혁 실천계획 중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차질없이일정 로추진될수있도록새정부에이관했다.

(3) 평가

정부혁신�규제개혁TF의정부기능과조직개편업무는시일이촉박한가운

데 보안까지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언론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

된 추측보도를 주요기사로 다룸으로써 공직사회의 동요가 심했고, 이를 막기

위해 팀원 전원이 자료관리 등 보안에 매우 신경을 써가며 활동했다. 이에 따

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

는 공청회나 간담회 등의 모임을 갖

지 못하는 한계를 갖게 됐다. 다만 당

선인과 몇몇 주요 인사, 박재완 팀장

이 각계 의견을 수집하고자 노력했

고, 인수위의 각 분과별로 해당 분야

의의견을TF에제시해주었다.

당선인은 한민국 국민의 상상력

과 창의력에 한 강한 믿음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

고있는이경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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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정부는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정부 기능과 조

직 개편이 이뤄진 것이다. 새 정부는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입장

에서 칸막이 없이 유연하게 창의적으로 일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으로

기 된다.

(4) 문제점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 발표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정부 축소와 규제 완화’를 주요 내용

으로했기때문이다. 그러나공론화과정이너무부족했다는지적이제기됐다.

더 나아가 일부 인사들은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을‘ 실에서 몇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졸속 개편안’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1년 이상‘정부 기능과 조직 개

편업무’를내부적으로준비했고, 기존에연구된20여개의개편방안을충분히

검토했다는 측면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지만, 공개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는점은뼈아픈약점이아닐수없다.

또한 정부혁신�규제개혁TF의 업무가 지나치게‘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에

치우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새로운 정부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

서는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뿐만 아니라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 줄 수 있는

서비스를제공해줄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과감한규제개혁프로그램

이필요하고, 국민생활에큰 향을미치는공공기관의개혁이병행돼야했다.

그러나정부조직법개정이국회논의과정에서여러가지논쟁을일으키고, 논

의 자체가 길어짐에 따라 정부혁신�규제개혁TF의 역량이 규제개혁과 공공기

관합리화에집중되지못한한계가있었다.

5) 기후변화�에너지 책TF

(1) 구성

기후변화�에너지 책TF는인수위원1명, 전문위원2명, 실무위원2명과다

수의자문위원등으로팀을구성했다.

자문위원단은 기후변화�에너지와 관련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며, 효율적인인수위활동을위해자문단을기후변화 책반과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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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반으로 나누고 각 책반의 장은 정부인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

도록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전세계는화석연료의사용이급격히증가하면서기후변화와에너지고갈문

제에직면해있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 기온은 0.74℃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극지방과 고

산 빙하의 소멸, 사막화로 인한 기아의 발생, 홍수�태풍 등 기상재해가 증가하

는 등 기후변화에 따른 부정적 향이 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문

제는 현재 각종 국제회의의 핵심이슈로 다뤄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온실가

스 감축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올해는 교토의정서에 따른 의무감축과 Post-

2012체제에 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현재 교토의정서

상 의무감축국은 아니지만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OECD 회원국으

로 의무감축 참여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응

은우리에게아주중요한과제가됐다.

이에 기후변화�에너지 책TF에서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활

용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인지에 한 기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활

동의기본방향으로설정했다.

특히 기존 4~5% 의 경제성장률을 7% 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새로운 성

장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2~3%의 추가 경제성장동력을 얻는 해결책이 될 것

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책의 경우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

고 에너지 안보(Energy security)를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

는 반면 기후변화 현상에 한 적응문제와 자원빈국으로서 해외 에너지를 확

보해안정적으로공급할것인지에 한부분은서로차별점이있다. 이에따라

기후변화�에너지 책TF에서는 자문단을 기후변화 책반과 에너지 책반으

로나눠 책을검토하고공통과제에 해서는서로협의해조정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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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활동목표

기후변화�에너지 책TF의 활동 목표는 현재 추진 중인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내외 현황과 사례 분석을 통해 바람직한 개

선모델을설정하는데초점이맞춰졌다. 특히기후변화와에너지위기의시

를맞아신성장동력화가가능한분야또는사업을발굴하는데역점을두었다.

기후변화 책반에서는 우선 그동안 정부 차원의 기후변화 응이 크게 실

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지자체�시민�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미흡한 원인

이 부실한 응체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효율적인 응체계를 구축하고, 새롭

게비전과목표를수립해세부과제를도출하는것을추진했다.

에너지 책반에서는 신고유가와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 심화 속에서 새 정

부의‘747공약’이행을위해서는에너지�자원의안정공급및신성장동력창출

이최 현안이라판단했다. 이에따라정부의종합전략수립과집행기능의미

진, 경쟁국에 비해 인력�정보�투자재원 등 자원개발 인프라의 미흡 등의 문제

점을 파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자원 확보, 장기전략 수립 및 원자

력,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분야의 적극적 해외진출과 이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에중점을두었다.

③활동내역

기후변화�에너지 책TF는 1월 2일부터 1월 8일까지 국무조정실�외교통상

부�산업자원부�환경부�건설교통부�과학기술부�기상청�산림청�농촌진흥청 등

9개 정부부처,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지

질자원연구소 등 4개 국책연구기관, 에너지관리공단�한전�석탄공사�석유공사

�가스공사�광업진흥공사�수자원공사 등 7개 공기업 등 총 20개 기관으로부터

24회에걸쳐그간의추진상황및향후계획에 해청취했다.

각 기관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결과 그간‘기후변화 제4차 종합 책’수립

(2007.12) 등 기후변화 책의 기본골격은 구축했으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추

진체계의보완과세부 책구체화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747공약의

추진과정에서에너지사용과온실가스발생량이추가적으로증가할것으로전

망됐기에 이러한 여건변화에 맞추어 강력한 추진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추진과제로 단계적인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수립해 국제협상에 능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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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응하고, 민간은 자발적 감축에 동참해 기후친화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을유도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우리나라의경우에너지다소비형산

업구조이며제조업의부가가치생산비중이선진국에비해높은구조임을감안

할때지속적성장이가능하도록의무부담을최소화하는방향으로국제협상을

추진할필요가있다. 또한기후변화 응정책을조기에추진해, 온실가스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비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제품, 원자력,

탄소시장, 에너지 서비스산업(컨설팅, 설계)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한다.

기후변화�에너지 책TF는 책반별로 논의를 통해 핵심 어젠다와 중점 사

업을선정하고검토책임자를선정했다.

기후변화 책반은 △기후변화 응 비전�전략� 응체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예측� 향평가�적응 △국제협상 및 협력 △ R&D 추진 전략 △신

산업성장전략△인프라구축등7 어젠다와북한조림사업, 탄소시장육성,

기후친화적세제개편등을3 중점과제로선정했다.

에너지 책반은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전략 △에너지 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에너지 이용합리화 및 기술개

발△시장기능을고려한에너지가격체제개편등을핵심어젠다로설정했다.

1월 25일에는 TF를 세 개 팀으로 나눠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주요 온실가

스발생사업장에 한현장방문을실시했다. 1팀은동해화력과강원풍력을방

문했으며, 2팀은 포스코 산업과학연구원, 엘콘파워(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

소), LG전자 PDP 업장을 방문해 ESCO(에너지절약 전문기업) 사업의 성과

를평가하고확 방안에 한의견을청취했다. 3팀은현 기아차남양연구소

를 방문해 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차의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에 해 의

견을청취하고, 시화호조력발전소건설현장을방문했다.

TF는 산업계의 기후변화에 한 시각과 준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업계와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 TF는 그간의 검토내용을 토

로 2월 2일 인수위 워크숍에서‘기후변화 현황 및 응방안’에 해 발표했

으며, 동 내용을 총리 내정자와 통령당선인에게 보고했다. 또한 2월 13일에

는‘기후변화위기를경제성장의기회로’라는주제로언론브리핑을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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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기후변화�에너지 책TF는 소관부처 및 유관기관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정

부 부처들이 지금까지 나름 로 열심히 기후변화 및 에너지 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기후변화 책 추진은 아직 우리나라가 감축의무

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응의 적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

후변화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 예상되므

로이에 한적응 책의추진도매우중요한과제로인식된점은성과의하나

로볼수있겠다.

에너지의 경우 고유가 시 를 맞아 물가불안, 산업경제에 미치는 향이 크

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처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하고

있는만큼에너지자주개발률을높이는데힘써야할것이다.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원자력발전, 신�재생에너지의 수출산업화, 에너지효

율 향상 등이 새로운 성장동력원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들 산

업을 적극 육성하면 경제성장률을 2~3% 정도 추가로 상승시킬 수 있어 747

공약의달성에결정적인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기 된다.

(4) 문제점

기후변화는온실가스감축�적응�협상등사회전반적으로 향을미치는문

제이기 때문에 검토할 내용이 많았다. 두 달이라는 짧은 인수위 기간 내에 이

러한문제점을모두검토하고구체적인 안을제시하기에는상당한어려움이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에너지 책TF에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기보다는 향후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새정부에서는이를구체화한세부전략을수립해서추진해야할것이다.

6) 한반도 운하TF

(1) 구성

한반도 운하TF는팀장을비롯해전문위원1명, 실무위원3명과다수의자

문위원 등으로 구성했다. 실무진은 소관 분야에 따라 물류�경제성, 민자계획,

환경�문화, 기술�홍보 등 4개 분야로 나눠 부처별 업무보고와 토론, 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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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검토및 응방안수립, 프로젝트홍보준비등을전개했다. 특히환경

�문화 분야에 해서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과 관련 부서의 심층적인 검토의견

을토 로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한반도 운하TF는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해 프로젝트 추진

의당위성과기 효과를종합적으로정리했다. 새정부출범이후프로젝트추

진이 가시화될 경우에 비해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과 이의

해결방안을검토해문제점을최소화하는데노력했다. 특히환경�문화�물류등

사회적편익을향상시킬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모색하는작업도병행했다.

②활동목표

새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운하 프로젝트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

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환경�생태�치수�물류�경제성 등 각

분야별로 프로젝트 추진의 당위성과 논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프로젝트 자체의 정확한 이해 증진, 친환경�친문화적이고

재해 방지를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 사회적 편익 창출 및 국가경쟁력 향상을

이루기 위한 창조적인 발상전환, 정부예산 절감을 위한 민자사업방식에 한

충분한고려등이다.

③활동내역

한반도 운하TF는 팀장과 전문위원, 실무위원 및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환

경�문화�물류�경제성 등 주요 현안에 해서는 부처별로 논의를 했으며, 각종

회의를 통해 해당부처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의 견해를 반 했다. 국민적 공감

가충분히이뤄져야할필요가있는쟁점분야에 해서는관련시민단체, 학

계, 전문가의견해를최 한모니터링하고이를기초로검토하고자했다. 또한

홍보동 상제작을통해 운하에 한국민들의이해를구하고자했다.

○부처별업무보고

한반도 운하TF에서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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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 건설교통부�환경부�기획예산처�문화재청�소방방재청 등 부처별 업무보

고를청취하고, 추진상의문제점에관해심층적인논의를거듭했다.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시에는 국민적 공감 형성에 관한 논의를, 환경부는

환경성 검토 추진절차를, 문화관광부는 문화�관광자원에 한 조사방안의 논

의를, 기획예산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의 설명을, 문화재청은 문화재 조

사절차 및 방안의 설명을, 소방방재청은 소방방재청의 행정절차 추진에 해

논의했다. 특히 문화관광부와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마련한‘역사, 이야

기, 사람이 함께 흐르는 한반도 운하 문화 물길 구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

으며, 환경부와의 회의에서는 환경성 검토와 관련해 사전환경성 검토서 초안

작성, 주민의견수렴설명회개최등에관한절차에 해논의했다.

○TF 자문회의

<자문위원단워크숍>

TF는1월9일장석효팀장, 박승환국회의원, 자문위원단등이참석한가운

데1차자문회의를개최했다. 회의에서는한반도 운하프로젝트에관해국민

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방안과 친환경�친문화적인 프로

젝트추진을위한문화�생태환경조사방안등에 한의견들이제시됐다.

1월 16일에는 2차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운하가 국토구조의

선진화, 역사�문화�환경의 복원 및 관광벨트화 등이 이뤄지는 중요한 사업이

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홍보하며, 비판적인 주장에 해서도 겸허히 귀

를기울여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

1월 25일에 열린 3차 자문회의에서는 한반도 운하 관련 문화재�생태계 훼

손, 홍수위험등쟁점사항에 해검토하는등자문위원단의전문분야별심층

논의가이뤄졌다.

2월 11일에는 4차 자문회의를 개최해 한반도 운하 관련 쟁점사항(물동량

미흡및홍수위험등)에 한논리적 응방안을심층적으로논의했다.

<브라운백미팅>

TF는 1월 30일 물류 분야에 관해 브라운백미팅 1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물류 분야 관련 학계, 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물류�운

송에관한심층논의가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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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에는 2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는 생태 분야 관련 전

문가그룹이 참가해 운하가 생태계에 미치는 향에 관해 심층적인 논의를

나눴다. 생태운하를 건설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운하노선 선택시 생

태 보존지역 우회, 강변 식생 복원, 생태하천 복원, 저지 산림 복원, 하천-육

상의효율적연결, 지천복원등을제시했다.

○홍보동 상제작

프로젝트 추진에 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민적 공감 형성을 유

도하고자 한반도 운하TF는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을 동 상으로 제작�배포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했다. 이 작업에는 과학기술부, GIS�동 상 관련 전문

가와 학 교수, 한반도 운하TF가 참여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문화재위원,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자연보전협회 등이 참가했다. 동 상의 주요 내용은 위

성사진�GIS 등을 활용해 한반도 운하의 친환경�친문화적 이미지를 국민들

에게알기쉽게전달하고자한강하구에서부터낙동강하구언까지를보여주는

내용이었다.

(3) 평가및문제점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는 선과정부터 학계, 시민단체, 언론, 유관기관,

물류�관광업계 등 다양한 계층을 망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논란이 돼 왔다.

이에 한반도 운하TF는 이러한 논란에 해 분야별 문제점과 쟁점 위주로 심

한반도 운하TF는 운하

프로젝트에 한 정확한 내

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

업에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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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적인 검토를 수행해 왔다. 향후 TF가 인수위의 업무수행기간 동안 수행한

검토결과 및 홍보물을 기초로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할 경우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추진에 한국민들의이해는상당히제고될것으로보인다.

7) 새만금TF

(1) 구성

새만금TF는팀장을비롯해전문위원2명, 실무위원2명과다수의자문위원

등으로팀을구성했다.

새만금TF는 농림부장관과 전북도지사 등을 역임한 강현욱 팀장을 비롯하

여, 새만금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류철상 전 국무총리실 새만금담당

국장과김경안한나라당전북도당위원장이전문위원을맡았으며, 실무위원은

전라북도에서 파견된 성기만 문화관광위원과 이란우 전 전라북도 공보관으로

구성하고, 자문위원단은 그동안 전라북도 소재 각 학교 새만금 관련 연구소

에서 활동해온 교수들과 함께 그동안 새만금사업에 동참했던 각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경쟁력강화특위에 새만금TF가 설치된 것은 새만금사업에 한 당선인의

의지가 반 된 것으로 새만금사업이 추진동력을 얻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

다는특별한의미를갖는다.

이러한 기 속에 출발한 새만금TF는 새만금사업이 농지 확보를 위한 전통

적간척사업이아니라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동력사업이라는 전제를바탕

으로실천과제선정과개발전략제시를활동의기본방향으로설정했다.

당선인이 밝힌 새만금 개발 방향은 경제중심기지 건설이었다. 이를 실현하

기 위해서는 내부용도를 과감히 변경해 경쟁력을 갖춘 부지를 조성하고 시설

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새만금TF의 인수위 활동은 이러

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실천계획을

제시하는데중점을두었다.

주요 과제로는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 사업기간 단축, 환경문제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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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등으로 부처별 업무현황 청취를 통해 중점추진과제는

추가또는변경�조정하기로했다.

②활동목표

새만금TF의 활동목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문제점과 책, 향후 추진

사업의 미래비전과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주요 쟁점

으로논의된토지이용계획변경, 사업기간단축, 환경 책등에 한실천방안

을제시하는데역점을두었다.

중단과 속행을 거듭하면서 한때 국민 갈등사업으로 비춰지기도 했던 새만

금사업을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의 전환이 필요했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새만금사업의 새로운 비전

제시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여기에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구체적실천계획과기 효과를반드시제시해야한다는의견이목표설정

의조건으로제안됐다. 

새만금TF에서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걸맞고, 새만금의 비전과 일치되는

목표를설정하되이에필요한과제들을취임전, 금년내, 임기내, 장기과제로

분류해구체적실천계획을수립�제시하기로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한새만금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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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활동내역

새만금을 경제 중심기지로 개발하겠다는 당선인의 공약을 이행하는 선행조

건은 농지가 70%로 계획된 기본구상을 변경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새만금

TF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추진 부처의 의

견과 그동안 새만금 정책을 조정해온 국무조정실, 그리고 개발방안 마련에 직

접 참여했던 국토연구원 등 5개 연구기관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했다. 이들 기

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TF는 전문위원�실무위원과 자문위원을 중심으로 효

율적 내부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여러 차례의 회의를 가졌으며, 내부토지 용도

변경에따른추가 책도면 히검토했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마련한 기본구상 초안은 농림부와 국무조정실, 국토연

구원 등 관련 기관과 재협의 및 검토, 그리고 현장 확인을 거쳐 최종안으로 제

시하기에이르 다.

�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안

단위: ha/괄호안은%

* 유보용지:FDI(1,980ha,7.0%), 관광(1,500ha,5.3%), 배후도시(1,000ha,3.5%), 신�재생에너지(1,600ha,5.6%),

항공�우주복합과학(3,300ha,11.7%), 국제업무(500ha,1.8%)

새만금사업의 조기완공과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을 위해 선결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수질개선 등 환경 문제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 관

계관을 비롯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처의 환경담당관들이 참여하는

공동회의를개최했다. 이 책회의에는수질개선업무와관련이있는전라북도

와익산시등지방자치단체도참여해그동안추진실적및 책에 한의견등

자치단체의입장을피력하도록했다.

또한효율적인계획의수립을위해새만금방조제현장을직접방문(1월17,

18일)해조기개발이가능한지역을확인하고, 공구별추진현황파악으로사업

공정 단축방안에 관한 사전자료를 확보했으며, 조속한 시행을 원하는 전북도

민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었다. 이후 2월 4일에는 벤치마킹을 목적으로 현재

구분 농업 산업 관광 농촌도시 에너지단지 환경 유보 기타

당초 20,250 1,870 990 660 430 3,000 - 1,100

(71.6) (6.6) (3.5) (2.3) (1.5) (10.6) (-) (3.9)

조정 8,570 1,870 990 460 430 5,000 9.880 1,100

(30.3) (6.6) (3.5) (1.6) (1.5) (17.7) (34.9) (3.9)

증감 � 11,680 � 200 2,000 9,880

(� 41.3) (� 0.7) (7.1) (34.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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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개발 중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

황에 한보고를청취한뒤인천 교건설현장등시설현장을둘러보았다.

또한 2007년 12월 제정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면 히 검토한

결과 일부 조항에 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농림부�전라북도�국무조정실 등에 의뢰해 부처 소관 조항에 한 검토의견을

제시토록 했으며, 이를 통해 △수질오염 억제시책 및 민간자본 유치 근거 △

방조제 부지 활용을 위한 지적법 특례 △담수호 내 수상레포츠시설 등이 가능

하도록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특례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매립목적이 변

경되도록 공유수면매립법 특례 △농지법에 관한 특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의

특례등이필요하다는결론을내렸다.

새만금TF는 우선 개발가능지역을 파악해 사업착수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

표아래이미땅이드러나방수제없이도개발이가능한지역을조사해그러한

구역이 1,850ha에 이른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계획에 의해 당초 기본구

상에 명시된 관광용지(990ha)에 한 연구용역을 2008년 3월에 착수하되 향

후관광용지확 를고려해탄력적으로과업을지시하도록문화관광부에제안

했다. 방조제사면부지(133ha)와신시도~야미도간다기능복합부지(200ha)

는늦어도방조제완공시기인2009년말까지개발을착수토록제안했다.

새만금 신항만 건설계획에 한 접근은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2009년에 항만기본계획에 반 하는 것을 목표로 심도 있는 검토를 실시했다.

1월 4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은 지난 1997년 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IMF 외

환위기로인해추진이보류된상태 다.

새만금TF에서는 신항만이 물류거점지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이라고 보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2009년 12월까지 항만기본계획에 반

해 무역항으로 지정하고, 실시계획

까지 수립해 늦어도 2010년에는 착공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총 선석 26석

규모의 계획을 수립하되 우선 1단계

로 8선석을 건설하고, 2단계로 18선

석을 추가 건설해 마리나�크루즈기항

새만금현장을방문해새정

부의 정책을 설명하고 있는

강현욱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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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으로활용하자는계획을제시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조기완공해 사업효과를 극 화하고, 국가재정 부

담을 경감하기 위해 일부사업에 해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2009년에 방조제가 완공되고 부안~군산 간 도로가 개통되면 내방객이 연간

약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익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판단해이에 한시설을민자로유치하는방안을마련키로했다.

현재 관련 부처와 학, 그리고 민간에 분산돼 있는 새만금 관련 연구기관

을 하나로 통합하는 안을 검토했다. 국립새만금연구소를 설립해 연구의 효율

성을높이고, 운 의합리성을확보하자는제안이1월28일한국기계연구원으

로부터 접수됐다. 부처 간 이해가 상충될 경우 통합적 계획수립이 어렵고, 단

체 간 갈등의 소지가 상존하고 있으니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책연구소 설립이

필요하다는제안이었다.

실제로 농림부의 경우 농지 관련 계획 수립, 전라북도의 경우 산업체 유치

방안, 해수부의 경우 연안환경관리, 환경부의 경우 수질관리에 관한 연구활동

을 각각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새만금TF에서는‘국립새

만금연구소’(가칭)를설치하는것을국정과제보고서에포함해새정부에서참

고하도록제안키로했다.

(3) 평가

소관부처별 업무보고 및 책회의를 통해 정부 부처가 체적으로 새 정부

의 국정철학을 이해하고 이를 수용하려는 자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특히 새만금사업의 주부부처인 농림부는 공약으로 제시된 내부용도 변

경방안을 긍정적 측면에서 검토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는 그동안의 입장과 큰

차이를보이는것으로새만금TF 활동이탄력을받는계기가됐다.

조기개발의 전제조건이었던 환경문제에 한 접근도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

됐다. 농업용수에 한 T-P(총인)의 기준치 폐지 또는 완화에 한 제의는 비

록 검토사항으로 남았지만, 새만금 상류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심도 있

는 책을 강구한 것은 큰 수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뜨거운 감자로 여겨왔던

왕궁축산단지의 폐수처리 문제는 무방류 시스템 도입 등 특단의 책을 마련

함으로써개발에 한환경문제부담을덜수있게됐다.

활동기간 중 전라북도를 비롯해 김제시 등이 꾸준히 사무실을 방문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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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제시했고, 새만금현지를방문했을때에도지역주민의의견을적극전

달함으로써전북도민들의새만금에 한열망을실감할수있었다.

(4) 문제점

새만금TF에서는 인수위에 새만금 관련 TF가 구성됨으로써 새만금에 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을 실감하면서, 국책사업에 한 통치권자의 판단이

얼마나중요한것인가에 해다시한번깨닫게됐다.

국책사업이면서도 마치 전라북도의 사업처럼 비춰졌던 새만금사업은 인수

위를 통해서 국가경쟁력 강화사업으로 다시 태어났다. 또한 정치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따라 개발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표명되면서 새만금사업이 정

치적해석에따라또다시표류할수있다는우려에종지부를찍게됐다.

이러한 성과들은 인수위에 새만금TF가 구성되면서 더욱 확실해지고 구체

화된것이사실이다. 팀구성원들은이러한사명을깊이인식하고생산적인개

발방안을모색하려고노력했다.

2개월여의 제한된 기간 동안이나마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제 로 인식하고

이를 조기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으나,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강

한 추진 동력을 마련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세부실천계획 수립에 있어 부족한

점이없지않았다. 특히인수위구성초기활동범위와정보취득경로가불분명

해부처업무보고자료에의지하다보니새로운 안제시가미흡했던점도반

성해야할 목으로지적된다.

인수위 활동을 통해 새만금을 개발하는 목적, 용도, 방식, 시기에 한 변경

�조정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려면 시행기관

을비롯해관련부처들의적극적인관심과협조가뒤따라야할것이다.

특히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단체 간 이견을 초월해야만 새만금사업

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다는점을잊지말아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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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학비즈니스벨트TF

(1) 구성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팀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2명, 실무위원 2명과 자문

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실무진은 관련 분야와 연관된 과학

�연구소 분야, 과학사업화 분야, 광역벨트화 분야, 융합환경 분야 등으로 업무

를나눠부처별업무청취, 토론, 현지조사등의활동을전개했다.

(2) 활동방향및활동내역

①활동방향

과학비즈니스벨트란 창조적인 환경에서 세계 정상의 과학이 연구되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새로운 지식자본과 원천기술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는 과학창

조거점지역을말한다. 그러므로과학비즈니스벨트는세계적인두뇌가모일수

있는 최고의 과학 연구환경(세계적인 기초과학연구원)을 조성해 과학의 로

벌 경쟁력을 높이고, 기초과학�비즈니스�문화예술이 결합돼 새로운 과학‘한

류’의 블루오션을 창출,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드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위상을 가진다. 그러므로 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비지니스-문화-행정 기능

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기능벨트, 기초과학연구단지-응용과학연구단지-과학

사업화�산업단지 등이 연계되는 지역벨트, 과학-의료-인문-사회가 엮이는 통

섭벨트를포괄하는복합적인의미를갖는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21세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강국으

로 거듭나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지에 부합하고자 기초과학 역량 강화, 고부가

가치 원천기술 확보, 상품화�산업화로의 선순환을 통한 신발전체계 전략 수립

을위한활동을시작했다.

당선인이 추구하는 신발전체제는 요소투입의‘양적 증가’에 의존하는 성장

방식이아니라기초과학과산업�경제를유기적으로연결해‘재구조화’하는새

로운패러다임이며, 궁극적으로첨단화된선진경제국가로진입하기위한방향

이기도 하다. 이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TF의 활동은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

하는데중점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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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활동목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기초과학과 문화�예술이 상호 소통하고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해무한한창조성과가능성을생산하는창조환경구축을위해노력했다.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부처별 업무청취 등을 통해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점 정책을 추렸다. 이어서 이를 위주로 당선인의 국정철학인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방안을 해당 실무팀별로 도출하

는데역점을뒀다.

사업시작 단계에서 국제적 인재, 기업�국가 간 협력을 추진해 로벌 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이를 토 로 세계적인 연구 석학의 유치를 사업추진의 기본

조건으로설정했다. 이러한과정을거쳐과학비즈니스벨트TF는다음과같은4

개항목의중점추진과제를도출했다. 4개항목의중점추진과제는다음과같다.

첫째, 21세기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의 기본

방향설정.

둘째, 차세 기초과학 연구 기반시설 검토와 과학계 의견 수렴 및 기존연

구 인프라와 연계 결합 방안 모색(기초연구센터, 미래장비센터, 신물질센터,

연구병원).

셋째, 과학�인문�문화예술 등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해 창조적 지식생산과

교류를 지원하는‘지식융합센터’모색(과학과 문화예술의 교류를 통해 서로

융합할수있도록지식융합심포지엄운 및과학예술센터, 과학박물관등문

화인프라조성).

넷째,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해 외국의 문화예술인이 국내에 거주하며 창

조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구환경 조성(외국인을 위한 주택�학교 등 건설,

의료�종합행정서비스지원, 어공용화도입등추진).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4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심층적인 토론과

현장방문을실행했다.

③활동내역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4개 항목의 중점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다양한 토론과 관련 정책에 한 회의를 가졌다. 각 부처 업무 청취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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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실무자의현장의목소리를듣는자리를마련했으며, 때로는현장을직접방

문해 현황 진단과 문제점을 파악했다. 과학기술계의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

를 공유하기 위해 원로 과학기술인부터 석�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원들의 목소

리까지다양한의견을청취했다.

활동내역은 자체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워크숍, 정부업무 청취 및 토론, 전

문가회의, 해외인력유치를위한회의등으로구분해진행했다.

○기본방향설정

세계적인 연구소 설립과 벨트 조성을 위해서 인재유치와 더불어 선진국과

의 연구개발 투자의 차이를 극복하고, R&D 투자를 선진국 이상으로 확 해

과학기술 분야의 체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정부의 R&D 투자를 현

재 GDP 비 1.03%에서 2012년까지 1.25%로 확 하는 한편 정부 R&D 중

기초 원천연구 비중 역시 현재 25%에서 2012년까지 50%로 확 하는 방안에

한단계별전략을협의했다.

기초과학의 장기적인 성과가 전 산업에 지속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을 중시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선택하기 위한 기초조사

를 시행했다. 과학거점지역은 기초-응용-개발-상품화-산업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기존의 지역별,

분야별 연구역량과 산업 클러스터가 집적되고 확산되는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지역이 최우선 고려 상이 됐다. 또한 거점 선택과 관련한 기초조사를 진행하

는과정에서국가경쟁력을높이고, 미래의성장동력을확보한다는중장기적인

국가전략에 부응하는 지역주민, 과학기술계,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이 필수

적임을 공감했다. 또한 기초과학 거 시설(기초과학연구소)은 막 한 비용이

수반됨에따라선진국도선택적으로추진하는과학의기본인프라이므로선택

과 집중의 기회가 있으며, 세계시장을 이끌 수 있는 최고의 분야와 틈새 거

과학시설을 선택하기 위한 국제적인 연구협력 체제를 가동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연구기반시설설치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여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한 미래과학 연구와 지

식의국제적인네트워킹및과학사업화의허브역할을수행할수있는핵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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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설 구축을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TF에서는 구체적 전략과 기능, 운 에

관한실행방안을도출했다.

총 4회에 걸쳐 100여명의 과학기술계 원로, 현 연구원, 전현직 교수들이 참

석한 자문회의를 통해서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쳤다. 전국 자연 학장들과 회

의를가지면서자연과학계로부터미래의성장동력을만들어낼수있는연구소

설립 방향과 연구내용에 한 심층적인 토론과정을 거쳤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와소통의창구를만들기로의견을모았다.

출연연구소와 연구개발 분야의 전현직 책임자들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

견을 나누었으며, 연구개발의 연계와 결합 방안에 한 진지한 논의와 창조적

결합방안에 한토론을가졌다.

이런과정을거쳐세계최고의과학자들이모여국제적인네트워킹과기초과

학연구를수행하기위한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의설립을제안했다. 아시아기초

과학연구원은미래과학발전을선도할과학자들이창의적인연구에전념할수

있는최고의연구및거주환경과세계적인지식교류기회를제공할예정이다.

○지식융합센터설치

새로운 지식창출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와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

는 통상적으로 단기성과보다는 중장기적 연구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과

학 분야를 중심으로 인문학�사회과학�예술 분야의 연구조직과 교류를 확 하

고,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융합연구 환경 조성에 한 구체적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인문학�사회과학�예술 분야 등 학제 간 융합연구를 목적으로 하

는 지식융합원(Academic Convergence Center)의 설립을 제안했다. 지식융

합원은세계적으로권위를인정받는국내외학자들을명예교수로초빙해인문

학�사회과학�예술 등의 분야에서 세계 수준의 인적 연구조직을 확보하고, 협

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융합적 과학지식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

과학지식을비전문가와 중에게전파함으로써과학에 한인식의폭을넓히

고 과학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외 과학계의 중요 인사 및 젊

은과학도간의인적교류를통해과학연구의세계화도달성할수있다는장점

을지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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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정주환경개선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핵심적인 성공요인은 세계적인 석학을 국내로 유치하

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유치한 연구 인력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쾌

적한연구환경과정주환경을만드는것이매우중요하다.

그러자면 외국인 과학자 및 투자자를 위한 전용 임 주택 개설 등 외국인

주거지원이필요하다. 이에외국인전담부동산중개소를육성하고부동산거

래 도우미제도를 도입해 임 주택에 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국어로

진료가 가능한 전용의료센터를 확 함과 동시에 외국인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내외국인의료보험통합화를추진하기로했다.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자녀교육을 위한 인프라 개선도 시급한 과제

라고 하겠다. 이에 국제과학비지니스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외국 학(분교)에 한‘과실송금 허

용’, ‘ 리법인설립허용’등각종규제완화를통해우수학교및우수외국인

유학생유치를위해노력하고, 우수교사유치지원(임 주택우선배정), 체육

관�강당 등 부족한 부 시설의 공동이용 지원, 외국인 학교와 한국학교 간 교

류�협력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과학자 또는 투자자가

과학비즈니스벨트로들어와정착하는단계마다불편함이없도록일괄행정서

비스를제공하기로했다.

(3) 평가

추진과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의 자문회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서 제기된 과학사업화에 관한 논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됐다고 자평할 수 있

다. 과연 기초과학의 연구 결과에서 사업화에 한 구체적인 아이템이 파생될

수 있는가에 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기초과학이 직접적으로

상품이나 산업에 종속된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분야와 목표가 다른 것이 어

떻게연계되고융합될수있는가에 한반론도제기됐다.

토론 결과 기초과학은 지적자산의 토 가 된다는 점, 중장기적으로 지식기

반사회를 준비하는 의미도 강조돼야 한다는 점, 산업적인 측면을 고려한 기초

연구분야가점점증가하고있다는점등기본적인방향에 해서는모두가공

감하게됐다.

과학�연구소 분야에서는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의 핵심시설에 한 논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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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이뤄졌다. 그러나선진국진입을위한선택, 중장기적인목표를위해

지속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연구 분야와 연구시설이 무엇인가에 한 공감

를형성하는것은쉽지않은일이었다.

아시아기초과학연구소의 핵심시설인 미래장비개발센터는 가속기를 중심으

로 기본계획을 세웠다. 가속기는 물질연구에 있어서 기본적인 시설이며, 선진

국들은 앞 다투어 가속기 건설에 힘을 쏟고 있다. 국내외의 표적 가속기 전

문가들과의 협의체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공조할 수 있도록 국제자문단 구성

을 추진하기로 해 가속기 연구설비와 연구내용에 한 과학기술계와 국제적

연구그룹과의공조체제를구축하기위한노력을기울일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IBM 팔미사노 회장과 당선인이 만나서 과학비즈니

스벨트에 연구소를 유치하는 것에 한 의견을 나눴으며, 팔미사노 회장으로

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또한 민동필 팀장은 유럽 유

수의연구소와협력체제를만들기위해해외연구소를방문해노벨상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과학 석학들에게 과학비즈니스벨트에 해 설명하고 이명박 정부

의과학정책을알렸으며, 자문단구성등에합의하는등가시적인성과를거두

었다.

광역벨트화 분야에서는 벨트의 개념을 정립하는 데 많은 토론 과정을 거치

면서 추상적으로 설정된 벨트를 구체화시키고, 벨트의 공간적�기능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공간적 의미에서의 벨트는 지역적 인접성, 광역교통 인프

이명박 통령당선인이 팔

미사노 IBM 회장을 접견하

고 IBM의 연구소를 과학비

즈니스벨트에 유치하는 방

안을논의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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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집적효과를향유할수있는좌표를가지면서지역간연계, 결합, 확장의메

커니즘을 구축하는 개념임을 정의할 수 있었다. 또한 기능적 의미에서의 벨트

는기초과학, 연구개발, 산업화에이르는기능적연계�결합�확장의순환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말하며, 벨트를 통해 과학비즈니스의 신산업 패러다임을 도출

하는구체적인방안임을정립했다.

다만 이런 선언적 신산업 패러다임의 창출이라는 벨트의 기능과 역할에

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선언적 정의보다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모델의정립이필요하다는의견에 해입지분석을위한기초조사에서

현지 기업�연구소�기술 현황을 살펴보기로 했으며, 관련 지역 방문시 구체적

인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광역벨트화와 과학사업화의 연결점을 찾는 것에

주력하면서‘벨트기능지도’와‘과학사업화지도’를구체화하기로했다.

융합환경 분야는 크게 외국인 정주, 연구환경 조성과 과학과 인문, 예술이

융합하는 창조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는 미래의 삶을 조망하

는 모델로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많은 외국의 도시에서도 이런 융합환경을

추구하고있으며, 우리는이런선진사례들을탐구하고, 새로운아이디어를추

가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과학자들에게는 낯선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인

에게는 어려운 과학이 서로 만나서 융합해 새로운 세계를 인식하고 깊어질 수

있다는것을현장방문을통해서도느낄수있었다.

(4) 문제점

과학비즈니스벨트TF는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비즈니스의 새로

운 패러다임을 창출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졌다. 인수위 활동은 국가경쟁

력강화라는차원에서기존의과학�기술정책과지역현황등을파악했다.

제한된 기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한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더

군다나구체적인모델을찾아내는데어려움이컸다. 개별부처업무가아닌다

양한부처와연계된사업성격으로공유점을찾아내기도쉽지않았다.

특히 출연연구소 문제를 비롯해 과학정책과의 긴 성을 가졌음에도 타 분

과와 업무 역의 중복 등을 염려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 다는 점과 타 분과와

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

았다.

TF의 성격상 다양한 부처의 공무원과 기존 정책의 아이디어를 수립한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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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전문가들과의업무조정도활동초기에는혼선이뒤따랐다. 인수위의활동

범위와 목적에 맞는 활동내용에 한 공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조직적인 활동

을전개해야하는부담이있었다.

외부적으로 보면 과학비즈니스벨트TF의 성격이 지역발전 측면이 부각돼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호응이 컸다. 지역신문 등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국민들에게 기 감을 심어 주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추진 TF를 구성하는

등적극적인자세를보여주기도했다.

하지만 사업성격, 규모, 입지 등 중요 사업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학

비즈니스벨트유치를위해지자체가특별팀을구성하는것은자칫과학비즈니

스벨트 구상이 지역사업의 성격으로 비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과학경쟁력을 확보해 미래 성장 패러다임을 창출하자는 본래의 취지

에서 벗어나 지역민들이 이를 지역개발 구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지도 없

지않았다. 과학비즈니스벨트는국가전략으로미래성장동력을준비하는국가

적 사업임을 인지하고, 지역주민, 지자체, 중앙정부 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상

생의 모델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지역적 이해관계로 인식하게 된

점은앞으로시정해야할부분이라고하겠다.

과학계나 기존의 과학 인프라와의 연계�결합 방안에 한 노력이 적극적으

로알려지지않았다는점도아쉬움으로남아있다.

향후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같은 국책사업에 관한 인수위 활동은 지역적 이

해관계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국가적 안목과 비전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관계지자체와언론등이서로공감 를형성할수있도록노력할필요

가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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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활동개요

새 정부는 시 의 요구와 로벌 경쟁에서 앞서가기 위해 보다 창의적인 정

책제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주체적으로 적응해 나간다는 방향을 제시했

다. 그러한 전략 중의 하나가 바로 현장�고객지향적 정부로의 변화이며, 변화

된 환경에 적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조직이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이

하제안센터)는이러한당선자의국정철학을반 한구체적노력이자시도이다.

국민들의생생한현장목소리와애환�고충을듣고이들의제안이향후국가

운 의 나침반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제안센터는 국민을

단순히 정책의 소비자로 파악하지 않고 오히려 정책의 생산자로 생각하고, 국

민의목소리를가장중요한국정지표의하나로설정하겠다는당선인의의지를

반 한것이라고하겠다.

제안센터는 2008년 1월 1일부터 인수위 홈페이지 안에 제안 접수창구를 설

치해 활동에들어갔다. 또한인수위 홈페이지와는 별도로팩스�우편�직접방문

등을 통해서도 국민들의 제안을 받아 총 36일간(2008년2월5일 마감) 접수를

받았다.

이와 함께 2008년 1월 4일부터 공직자를 상으로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

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 각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 기능의 재조정

이 필요한 분야, 그 외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방안 등의 정책을 제안

받았다.

2월 5일 마감 때까지 국민제안 4만 1,668건, 공직자 제안 3,026건 등 총 4

만 4,694건으로 같은 기간 16 인수위 센터의 2만7,583건 보다 크게 증가해

국민의큰관심과열의를확인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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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접수건수

※공직자제안접수건수: 총3,026건(2.16 기준)

� 제안접수 처리

2) 구성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센터장 1명, 전문위원 1명, 실무위원 1명과 자문

위원및정책연구위원으로구성했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소화해야 할 업무성격에 따라 기획팀, 정책팀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팀별 운 원칙을 정립했다. 기획팀의 주요 업무는 정책제안

활동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센터 업무의 전 과정과 시스템

을 관리ㆍ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정책팀은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

구분 인터넷 우편접수 팩스접수 방문접수 전화접수 합계 %

특위 1,843 32 9 8 29 1,921 4.6

정무 1,499 39 4 5 9 1,556 3.7

경제Ⅰ 4,144 34 46 18 281 4,523 10.9

경제Ⅱ 9,300 206 72 63 330 9,971 23.9

법무행정 5,604 101 32 20 329 6,086 14.6

외교통일안보 952 31 7 10 15 1,015 2.4

사회문화 13,423 226 83 83 451 14,266 34.2

인수위 862 78 21 28 291 1,280 3.1

민원 - 511 145 152 36 844 2.0

기타 - 82 97 20 7 206 0.5

합계 37,627 1,340 516 407 1,778 41,668 100.0

% 90.3 3.2 1.2 1.0 4.3 100

구분 전체건수 검토중 검토완료 제안반 처리건수 처리(%)

특위 1,921 445 1,473 3 1,476 76.8

정무 1,556 - 1,554 2 1,556 100.0

경제Ⅰ 4,523 - 3,807 716 4,523 100.0

경제Ⅱ 9,971 993 8,721 257 8,978 90.0

법무행정 6,086 - 5,961 125 6,086 100.0

외교통일안보 1,015 - 856 159 1,015 100.0

사회문화 14,266 3,511 10,477 278 10,755 75.4

인수위 1,280 - 1,175 105 1,280 100.0

민원 844 - 844 - 844 100.0

기타 206 - 206 - 206 100.0

합계 41,668 4,949 35,074 1,645 36,719 88.1

% 100 11.9 84.2 3.9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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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창구역할을담당하며공식ㆍ비공식 화채널을가동해정책제안내용등을

심도있게토론ㆍ검토를거쳐정책반 의가능성과방법을모색했다.

3) 활동방향및활동내역

(1) 활동방향

전반기에는 부여된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참여 시스템을

기획, 정비해 국민 정책제안을 성실하게 접수하고 꼼꼼히 분류해 인수위의 다

른분과위와협의해처리하는데중점을뒀다.

먼저 새 정부의 출범의의, 성격, 목표에 부합되는 정책제안을 수렴하고 자

문위원 등 전문가들이 검토 후 정책적 가능성을 다양하게 타진해 여러 변수들

을검토한후에결론을내리는효과적인시스템을도입했다.

접수방식에 있어서는 인터넷 활용도를 높임과 더불어 인터넷 접근성이 떨

어지는사람들을위해우편ㆍ팩시 리ㆍ방문등오프라인을개방해국민누구

나쉽게제안할수있도록했다.

접수된 의견들은 검토단계에서부터 정책과 민원 부분을 분류해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이고 현실과 괴리된 것은 가능한 배제하고 정부의 국정운

철학처럼 실용중심의 현장 요구를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특히

현장의생생한경험을바탕으로새정부의정책개선사안과새롭게추진할필

요성이 있는 과제 등에 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자 공직자의 제안도 함

께받았다.

후반기에 들어서서는 한정된 시간 동안만 운 되는 인수위의 한계 때문에

일일이 정책에 반 하지 못한 정책제

안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안센터는 이들 제안에 해서도 정

책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 히 검

토해서 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책에

적극 반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

다. 또한 중앙부처의 전자정부 홈페

이지 등 행정참여의 채널을 일괄적으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인

터넷뿐만이 아니라 우편, 팩

시 리, 전화, 방문 등을 통

해서도정책제안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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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사해 정책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여형태를 탐구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바탕으로향후정책수립과정에서국민들의행정참여개선방향모색에주

력했다.

(2) 활동목표

국민들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자신들의 견해와 지식을 반 하기를 바

라고있다.

이에 따라 제안센터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 하기 위한 기

준 및 프로세스를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인 국민정책참여 시스템을 정착하고자

방법을 모색했다. 효율적인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 참여의 효과를 높이고 국민

의견이 공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화했

다. 제안센터는 이를 실천하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침을 정해 업무에 반

했다.

�국민제안분과별접수현황

첫째, 효율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정책제안에 한 명확한 기준을 제

시했다. 단순한 제안이나 막연한 내용, 편협하고 특수한 이해관계 반 , 고충

처리등의제안을가급적지양했다. 반면에실물경제등국민실생활에부합하

경제Ⅱ

23.9%

사회�교육�문화

34.2%

경제Ⅰ

10.9%

정무

3.7%

특위

4.6%

기타

0.5%

민원

2.0%

법무행정

14.6%

인수위

3.1%

외교안보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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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편적인 것들과 국민적 공통이슈,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미래지향적이고실현가능성이있는제안사항들을수렴했다.

둘째,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정책제안의 내용에 한 자문을 구하

고 이를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내는 업무를 진행했다. 제안센터는‘국

민을 섬기겠다’는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 받아 당선인이 구상하는 국가적 아젠다를 집권초기부터 강도 높

게추진한다는방침을세웠다.

국민의 생활 역 전반에 걸쳐 국민 참여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건설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총체적인 접근을 모색했다. 이를 위해서 접수

된 내용을 주제별, 일자별, 문서형태 등으로 정보를 분류�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배치해 국민들이 정책의제와 토론의 방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으로써토론과정책결정과정이활성화될수있도록했다.

셋째, 정책제안 목록을 작성해 발굴된 과제가 제도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도

록사후모니터링시스템을구축하는환류기능을강화하고자했다.

제안센터는 주요 현안에 해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데 있어 기다

리는 제안접수가 아닌 분야별, 계층별 탐방을 통해 능동적으로 찾아가 접수하

는모습을보여주기위해국민개개인은물론NGO, 중소상공인, 언론, 오피니

언 리더 등을 모니터링 요원으로 적극 활용했다. 또한 국민정책제안센터는 접

수된정책제안을눈높이에맞는‘맞춤형정책’으로반 하기위해분야별자문

단의검토�보완을거쳐정책에실제적용이가능하도록했다.

(3) 활동내역

①운

제안센터는 국민성공과 직결되는 살아있는 정책제안 발굴을 목표로 인터넷

�방문�우편�팩스�이메일�전화를통한국민정책제안활동을전개했다.

10여년간 정권교체를열망했던 국민들의 염원은다양한 내용으로 국민제안

센터에 접수됐다. 인터넷은 1월 1일 오후에 오픈하자마자 게시 수가 200개

를 넘었으며, 다음날에는 1,500개에 달했다. 인수위 사무실 공간부족으로 인

수위 밖에 위치한 삼청동 동사무소에 설치한 방문접수 센터와 인수위 구내의

컨테이너박스를활용한접수창구에도쉴새없이방문과전화가쇄도했다. 인

터넷 제안과 오프라인 제안접수 현황은 총 4만 1,668건, 인수위 분과별로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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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된 국민제안은 사회교육문화분과가 34.2%로 가장 많았고 경제Ⅱ분과가

23.9%, 법무행정분과가 14.6%로 뒤를 이었다. 제안내용 중에는 막 한 예산

이나 법령개정 없이 즉시 추진이 가능한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정책들도

많이 제기 됐다. ‘실용정부’를 천명한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정책,

그동안 국제 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했던 아마추어 외교 정책을 수정하고자 하

는전략적외교제안등도돋보 다.

� 국민제안 1일 접수 현황

※1일평균1,157건으로접수기간중큰등락이없는것이특징

한편 제안센터의 운 상황에 한 점검과 다양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

는 간담회도 2회 개최했다. 간담회는 제안센터의 비상근 자문위원 15명을 초

청하는 형식으로 개최됐는데, 여러 의견 중에서도 제안센터의 기능이 정부 출

범후에도지속돼야한다는견해가가장중요한의견으로제기됐다.

②공직자정책제안접수

일반 국민은 물론 현장에서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는 공직자들도 제안을

보내왔다.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16 인수위에서는 없었던 일로서 새 정부

에 한공직자들의높은관심과기 를보여준다고하겠다. 현직 사와국

기업체 사장에서부터 기능직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연령�분야�직급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 하게 접수된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3,026여건으로 이 가운데

420건이해당분과에서검토완료또는제안반 됐다.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을 분과별로 살펴보면, 경제분과 943건, 사회교육문화

분과797건, 법무행정분과776건으로집계됐으며, 경쟁력강화특위에서도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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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제안이 검토됐다. 소속별로는 지방공무원들의 제안이 635건으로 압도적

이었으며, 중앙공무원(293건), 교육공무원(167건), 공기업(163건) 순으로집

계됐다.

공직자 소속기관 중 최다 제출기관은 경기도(69건), 국세청(69건), 노원구

청(56건), 육군(55건), 부산광역시(53건) 순이었다. 공직자 1인 최다 제출건

수는강남구청직원으로34건의정책제안을제출했다.

③효율적제안처리시스템구축�운

정책제안과 함께 그동안 억눌리고 소외됐던 국민들의 민원도 봇물처럼 제

기됐다. 제안센터에서는이러한민원의효율적처리를위해국민고충처리위원

회와업무협조시스템을구축해매주2회고충위관계자가제안센터를방문해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고충위에서는 내부 절차에 따라 인수위에 제기된 국

민들의 민원을 재분류하고 관련기관 등에 민원 내용을 이첩해 처리결과를 민

원인에게통보했다.

또한 인터넷 및 방문�전화�우편�팩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정책제안을 효

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센터운 매뉴얼’을 만들어 업무 추진 시 참조토록

했다. 동 매뉴얼에는 제안접수 및 처리 절차, 제안기록�관리, 각종양식 및 상

담시주요요령등제안접수�처리와관련된상세내용이수록됐다.

4) 중점추진사항

(1) 정책제안수용�반

일단 인수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은 해당 분과에 배정돼 분과

별 국민제안 담당자가 홈페이지에 접속해 정책을 취합한 뒤 토의를 거쳐‘검

토완료’또는‘정책반 ’결정을내리도록했다.

게시판에‘검토완료’표시가붙으면말그 로인수위해당분과에서검토를

마쳤다는 뜻이고‘정책반 ’표시가 붙으면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적극적으로

포함시킬 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의미한다. 국민제안이나 공직자의 정책제안 내

용은 정책효과, 실현가능성 등을 면 히 검토해서 우수 제안은 정책에 적극 반

해나갈계획이다. 또한국민제안내용을정책화하기위해우수정책제안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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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장기검토과제로선정해당, 청와 , 관계부처로이관을검토하고있다.

(2) 주요정책과제발굴

제안센터의 1차 기능은 접수된 제안을 내용에 따라 분류�검토해 관련 분과

에신속하게전파하는것이다. 이와함께제안센터자체의정책과제발굴도제

안센터의 주요기능으로 검토됐다. 16 참여정부의‘국민참여센터’와 17

인수위‘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의가장큰차이는센터의자체정책제안발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4만여건의 일반제안 중에서 인터넷�우편�팩스 및 공직

자 제안(이메일 포함) 약 5천 건을 심층검토했으며, 이중 약 100건을 우수 정

책과제로선정했다.

우수제안은 내부 선정기준을 마련해 선정됐다. 선정기준으로는 정책과제로

서의 추진필요성과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됐으며, 구체적으로는 보

편성�체감성�시급성�실현가능성�미래지향및 로벌스탠더드등이주요기준

으로 검토 됐다. 100여건의 우수제안을 12개 분야로 분류했으며, 12개 분야

100 과제는새정부출범이후중점추진과제로채택될수있도록별도로관

리�추진될예정이다.

5) 평가및향후계획

(1) 평가

제안센터는짧은운 기간에도불구하고적지않은성과를거두었다.

첫째, 센터명칭이16 의‘국민참여센터’에서‘정책제안센터’로바뀜에따

라 단순한 민원접수 차원을 넘어 정책제안 및 검토기관으로 그 의미와 중요성

이한층높아지게됐으며, 국민과의원활한소통도가능하게해주었다.

둘째, 3천건에 이르는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16 에는 없었던 17 정책

제안센터만의 독특한 특징이며, 성과라 할 수 있다.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공

직자의 업무특성상 공직자들이 직접 정책제안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이 일

반적임에도 17 인수위에는 2천건이 넘는 정책제안이 접수됐으며, 그중에는

우수한 내용의 정책제안도 상당수 있었다. 일반국민들에 비해 공직자들의 정

책제안은 정책적 시사점이 클 수 있으므로 향후에도 체계적�지속적으로 공직



자정책제안기능을유지�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셋째, 4만5천여건이넘는국민제안을접수하는과정에서처리과정�결과등

에 한 실시간 통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 한 응성을 높 다. 제

안의 80%에 이르는 인터넷 접수의 경우‘접수, 검토중, 검토완료, 제안반 ’

의 전 처리과정이 홈페이지 상에 제공됐으며, 우편�팩스�이메일 접수 제안에

해서도 제안센터에 접수된 즉시 접수여부를 제안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

등으로신속히통보했다.

넷째, 16 인수위에 없는 17 제안센터가 지닌 또 하나의 특징은 정책 발

굴노력을들수있다. 실용정부에걸맞는주요정책을발굴하기위해3만여건

에 이르는 제안을 분류�검토하는 한편 언론보도 및 전문가 제언 등을 종합해

새정부에서추진이필요한정책발굴에심혈을기울 다.

(2) 향후계획

제안센터 운 을 통해서 새 정부에 한 국민들의 다양한 소망과 의견뿐만

아니라 꼭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정책들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막 한 예산이나 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바로추진할수있는정책도많이도출됐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의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청와

또는 정부 부처 중에 설치될 필요가 있다. 또한 채택된 정책에 해서는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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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사무실 공간 부족으

로인수위구내에설치한오

프라인접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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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황을 점검하고 정책이 실제로 시행된 이후의 성과와 그에 한 평가까지

가능하게하는피드백시스템의구축도필요하다.

현재 중앙 및 지방정부는 다양한 민원�정책제안창구를 설치, 운 하고 있

다. 그러나 개인 또는 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 민원과 공공이익 차

원의정책제안이혼재돼있어문제해결능력과정책수용에있어본질적한계를

가지고있다.

이를해결하기위해정책수립의패러다임이수요자중심으로, 그리고정책의

사각지 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정책의 결과가 국민성공으

로직결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일반국민들이실생활에서느끼는생생한정

책아이디어를국정에반 하는새로운 국민정책소통시스템이절실하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민원과 정책제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제안된 정책

을 선별할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처리절차를 표준화하고 시스템화할 필요

가있다. 그리고무엇보다중요한것은우수한제안정책을해당부처에의미있

게전달할수있는새로운시스템이운 돼야한다는것이다.

정책 분야에 있어 실용주의의 핵심은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이다. 따라서 새

로운 국민정책제안 시스템 구축의 핵심 역시 새 정부의 문제해결능력을 제고

하는데두어야타당할것이다. 

새로운 정책제안수용 시스템의 핵심은 처리절차의 표준화와 통합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정부의 문제해결능력 강화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안된 정책을

정해진 매뉴얼에 의해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민정책제안 수용 시스템

을 갖추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 이 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국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정책을 국정운 에 반 하고 홈페이지에서 평가�관리�실현될 수

있는 종합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처리 시스템의

주요운 프로세스는다음과같다.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수용시스템은 첫째,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정책

제안

전문가

검토

해당부서로

이관

정책

집행

Feedback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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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패러다임을구축하고둘째, 처리절차를최소화해정책집행에속도감

을 높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으로부터 반 까지 전 과정을 매뉴얼화

해 처리하는 시스템 체계화에 그 특징이 있다. 지난 정부의 민원 시스템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에 만족했다

면, 새정부의정책제안시스템은이들의목소리를실제국정에반 하는구체

적노력과결과를중시한다는데그차별성이있다. 보다구체적으로새로운시

스템의운 프로세스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정책제안�수용시스템(One-shot) 체계도

제17 인수위 정책제안센터 운 경험을 볼 때 정책제안 단계에서는 일반

국민과공직자제안을구분접수할필요가있다. 정책마인드를기반으로상당

한 수준의 정책제안이 가능한 공직자 제안은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메일

접수등의방법이타당할것이다.

제안정책에 한 선별기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토단계에서는 정책

분야유경험자를토 로팀을구성할필요가있다. 이팀의문제해결능력을담

보하기 위해서 청와 내 국정기획수석실 또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산하에

설치�운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전문가들에 의해 1차 검토가 완료

된 제안정책에 해서 해당부서는 의무적으로 그 검토결과를 담당 팀에게 정

해진기한내에회신하도록해야한다.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제안에 해 정책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문단

운 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칭‘국민성공컨설팅그룹’을 구성, 제안정책의

수준과 가치를 평가�조언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자문단은 정책전문기관 또는

전문가 그룹(약 200명 선)으로 인센티브 제공(정부연구용역-컨설팅 마일리

지)을통해적극적인참여를촉진해야한다.

정책제안

정책컨설팅

해당부처

정책집행 결과통보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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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처에서 검토가 완료된 제안정책은 즉각 그 시행여부를 최초 제안자

에게통보함과동시에제안사항을DB화해관리함으로써더나은정책아이디

어개발을유도한다.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수용시스템은 특히 관계기관 사이의 복잡한 협의절차

와 보완조치기간을 단축해야 할 정책 사안 또는 공직자들의 감사�특혜시비에

따른 업무기피 정책사안을 해결하는데 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해

결능력에초점을두고시스템을운 하기위해서는강력한추진력과조정력을

가지고관계부처에문제해결을독려할수있어야할것이다.

새로운 국민정책제안 수용시스템이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주요과제는 제

안처리표준화방안수립이다. 표준화를위해서는제안자와제안수용기관책임

조항, 인센티브 규정을 두어 책임과 인센티브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

의주요고객인국민과의접점마케팅차원에서외부교육도정례화해국민과함

께하는 정책마인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성공

에 직접 기여하는 정책,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공직자가 우 받는 풍토를 만들

어내야할것이다.

이러한 국민정책제안 수용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첫째, 정부의 문제해결

능력과 속도를 업그레이드하고 둘째, 새 정부의 이미지를 기업친화에서 서민

친화의 균형감을 갖게 하며 셋째, 민생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신뢰받는

정부구현에큰역할을할것으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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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정책제안의 국정반 표 사례

순번 국민정책제안내용 담당분과 반 사항

1 �위법행위에 한실효적공무집행력확보 �기초질서관련법령정비

�엄정한법집행력확보방안마련

�범국민운동등법질서확립방안을국정과제로추진예정

2 �부정부패척결센터를신설해공무원불법 �국가청렴도의획기적개선을위해사전적부패예방

부정행위등에관한신고접수및부패시정 제도와전방위적인부패척결 책을마련, 집행예정

3 �폐업신고원-스톱서비스제공으로국민 �행자부ㆍ국세청공동으로업무처리절차개선추진중

편익제공

4 �국가예산집행시내부통제기능강화 �외부전문가공개채용

�내부통제관직제신설

5 �이명박당선인에게드리는국정원직원 �국가정보원직원계급정년제폐지필요

계급정년제폐지호소문

6 �고충처리위원회의국민제안운 규정개정 �관련법재개정으로담당자책임, 인센티브엄격히적용

7 �위헌결정된학교용지부담금성실납부자 �학교용지부담금환급특별법제정제안반

26만명구제방안

8 �신용불량자처리방안 �신용불량자실태조사후신용회복지원방안을마련할필요

9 �지방미분양아파트건설업체종합부동산세 �건설업체지방미분양아파트증가로건설업체자금경색

합산배제기간연장의견 �미분양주택분종부세합산배제3년연장제안반 할

필요

10 �국군간호사관학교에남성입학허용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긍정적으로검토하고있고선발

관련사항후속조치중

11 �민통선과군사보호구역을접경지역의현실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이지난해제정돼올해

에맞게합리적으로규제완화필요 부터일부건축행위가가능함

12 �결혼이주민화상전화센터건립 �동남아, 중국등인터넷인프라가취약한나라이므로

현지 사관� 사관에설치운

13 �인터넷에올라온부동산허위매물로인해 � 표적인터넷부동산포털등을점검하고실태를파악

개인적사회적손실이발생하고있음 �부동산포털의매물검증시스템도입을법제화하는방

향으로정리

�업계간담회와부처최종의견을취합해인터넷부동산

매물진성화방안을강구할계획임

법무행정

정무

경제Ⅰ

외교

통일

안보

경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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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제도출과정1

담당: 기획조정분과

1. 5+2 창조적광역발전전략의제기

인수위원회 기조분과 박형준 인수위원은 1월 24일 기자실에서 새 정부의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브리핑했다. 그간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경제계, 지

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과지방행정전문가, 관련부처등의광범위한의견을수

렴해광역경제권발전전략을발표한것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이미 선공약으로 이명박 통령당선인이 제시했던 광

역경제권 발전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의 핵심 내용은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나눠 기존 시�도 행정구역을 과감히 초월해 광역

경제권의 로벌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경제성장과 지역간의

공동번 , 그리고실질적지방분권을보장한다는것이다.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의 발표는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이뤄졌다.

행복도시,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참여정부하에서 이뤄진 국

가균형발전정책을 새 정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한 궁금증 때문이었

다. 또한관련기관의입장반 을요구하는적극적인의사개진도이어졌다. 

창조적 광역발전이 발표된 이후 여론은 체적으로 광역경제권으로의 이행

필요성을 공감하는 속에서 기 감을 나타냈지만, 수도권 지자체와 비수도권

지자체의입장은다소달랐다. 

경기�인천등수도권지역은 체로향후에수도권규제완화조치가함께이

뤄진다면기업활동과지역경제활성화에크게기여할것으로기 했다. 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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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권의 유기적 발전을 위한 광역 인프라의 확충에도 좋은 향을 미칠 것으로

받아들 다. 다만 이후 구성될 광역경제권 지역본부가 지자체의 또 다른 상부

조직으로기능해자치단체의자율성을침해해서는안된다는입장을피력했다. 

반면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은 이번 구상으로 지역간 사업 중복을 피할 수 있

을뿐만아니라지역역점사업추진을위해서는새로운탄력을받을것으로기

했다. 그러나광역권발전전략이수도권규제완화의근거로활용돼서는안된

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즉‘선-지방 육성, 후-수도권 규제완화’가 광역권발전

전략의일관된정책으로관철돼야한다는입장을강조했다. 

창조적 광역경제권에 한 구상이 이번 선과정에서 처음 시작된 것은 아

니다. 당선인은 서울시장 재임시 4년 동안(2002.7~2006.6) 전국시�도지사협

의회 회장을 지냈다. 당선인은 당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지방자

치단체의 입장에서 지방분권과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적극적으

로 요구하는 입장에 있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정부 시�도 공동건의

과제(최근 3년간 143건 요구에 53건이 수용�반 되는 등 정부정책 반 률이

37%에 이름)는 16개 시�도가 합의한 정책개선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이었으나당시중앙정부의반 률은저조했다. 

당시 이명박 협의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방안에 해 양 지

역 간에 입장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발

전을 할 수 있는 창조적인 정책 안을 찾는 것이 국가발전에 긴요하다고 인식

하고있었다.

수도권의 무질서한 확산과 과도한 집중을 막아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

고, 동시에 지방의 성장활력을 살려나감으로써 국가와 개별지역의 선순환적

발전모델을찾는것은시 적과제 다. 

이에 한 당선인의 안은 단순하고 명쾌하다. 그것은 바로 지역마다의

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개별지역이 상하이, 홍콩, 큐슈 지역과 경쟁에

서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자면 정부의 역할은 지방이 스스로

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효율적으로지원해야한다는것이다. 특히세계를향

한 로벌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행정구역을뛰어넘어광역경제권단위

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아울러 지방으로 권한을

폭 이양하고 과감한 규제완화를 수반해 시장친화적 투자의 길을 터 줘야 하

는과제를안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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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접근은 지자체 내부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다. 먼저 부산�울산

�경남발전연구원은 2002년부터 5년여 동안 부산�울산�경남 등 해당 지자체들

과 함께 동남권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과제를 추진했고, 이후 허남식 부산시

장, 박맹우울산시장등은2004년을전후해전국시�도지사협의회등에서이에

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했으며, 당시 협의회장이었던 당선인도 상당한 관

심을보 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혁신도시 공동추진, 구와 경상북도의

경제권 통합 선언, 전�충남�충북의 충청권협의회 구성 운 등 광역경제권

의 필요에 한 여러 움직임이 있었다. 이 같은 일련의 논의와 시 적 변화 등

을바탕으로당선인의‘창조적광역발전구상’이나오게되었다. 

인수위에서는 당선인의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을구체화하기 위해 2008년1

월 6일 기획조정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창조적 광역발전추진팀’을 운 했

다. 팀장은기획조정분과의박형준인수위원이맡았다. 팀멤버로는인수위기

획조정분과에서 박양호 자문위원, 정인철 전문위원, 도태호 전문위원, 성희엽

�정재용�진현환�김광회실무위원, 그리고법무행정분과에서한표환자문위원,

경제Ⅱ분과에서는김태경�윤수 전문위원등이참여했다.  

� 의견수렴을 위한 주요 활동

광역발전추진팀은 선공약으로 제시됐던 창조적 광역발전 구상을 바탕으

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독일�프랑스�일본 등 광역경제권 모델을 운

중인주요국가들의실제사례까지벤치마킹해인수위원회의‘5+2 창조적

일시 활동내역

2008.1.6 인수위내부‘창조적광역발전팀’구성(팀장: 박형준인수위원)

2008.1.16  광역경제권관련외부자문회의개최

2008.1.17 전국경제인연합회등과의자문회의

2008.1.18 전국16개시�도기획관리실장회의(시�도별건의사항수렴)

2008.1.22 한나라당수석정조위원장(권경석의원) 등의견수렴(한나라당의견수렴)

2008.1.22 이명박 통령당선인전국시�도지사협의회참석건의사항청취

2008.1.23 ‘새정부의창조적광역발전’토론회개최

2008.1.24 창조적광역발전전략’기자브리핑

2008.1.27 지역경제활성화관련기업관계자애로사항청취및토론

2008.1.30 수도권광역교통체계관련관계자간담회

2008.1.31 광역경제권관련전문가좌담회(한국경제신문주관, 박형준위원등참석)

2008.2.1 광역경제권의일자리맞춤형산�학링크정책개발관계자토론회

2008.2.4 광역경제권관련13개시�도경제국장의견수렴(산자부주관)

2008.2.12 광역경제권추진관련시�도기획관리실장(6개광역지자체)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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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발전전략’을내놓았다. 

그간에 인수위원회에서는 광역발전을 위한 방안에 한 의견을 각계로부터

수렴하기 위해 경제계�학계�전문가 등과의 토론회, 16개 시�도 지사회의 및

기획관리실장회의,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했다. 의견

수렴을위한주요활동을살펴보면표와같다.

2. 5+2 창조적광역발전전략의내용

1) 세가지의시각

창조적광역발전전략은세가지의측면에서검토됐다. 

첫째, 세계경제의 큰 흐름은 이제 개방과 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세계경제

는 FTA 확산 등 자유화 물결로 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초미의 국가

적과제이자지역발전의관건으로등장하고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과 생산 공간을 확 하고 기업 활동에

유리한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함에 따라 국가�지방정부는 세일즈 경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국제적 기업과 자본, 인재, 정보가 동북아 시장을 찾아

이동하고있으나 부분중국으로유입되고있다. 

우리나라도 로벌 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신속하게 갖춰 나가지

못할경우세계경제의무한경쟁속에서비교우위를상실할위기에놓이게될것

이다. 이러한세계적조류에부응할수있는새로운지역발전전략이요구됐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광역화, 초광역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고속철도의 본격

적 운행과 첨단정보통신체계의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물류공간의 광 역화 추

“어느 한 쪽을 규제해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많은 페

이버(혜택)  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페이버를 줘서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는 게 좋도록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기업 스스로 선택하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명박당선인, 16개시�도지사협의회간담회에서(200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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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가급진전되고있다. 일상생활�생산�통행�여가공간이행정구역을초월해확

장되고 있다. 지역 간 교류가 공간적으로 초광역화하면서 지역간 생산요소의

공동활용에 한수요가증가하고있다. 

그런가 하면 수요자 선택 중심 시 로 급변해 기업의 선택, 주민의 선택, 소

비자의선택이중요해짐으로써지역발전에있어수요자맞춤형공급체계가중

요해지고 있다. 생활�생산공간이 광 역화되는 추세에 부응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모델이요구되고있는것이다.

� 수도권 집중도 심화 추이 (단위: 백만원, 명)

셋째, 지금까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비수

도권 지역은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실현 이후 지역발전을 위한 숱한 자구노력

에도 불구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

지 못했다. 서울�인천�경기 등을 제외한 13개 비수도권 시�도의 지역총생산

(GRDP)은 국민의 정부 수립 전인 1997년 전국 52.4%에서 2006년 전국

51.8% 수준으로 오히려 쇠퇴했다. 주민등록상 인구 역시 1997년 전국 비

54.4%에서 2006년 51.4%로 낮아져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가속됐다. 이

러한 추세는 국민의정부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과제

로추진했던참여정부하에서도인구의수도권집중이심화되는등지역균형발

전의성과가크게나타나지않았음을보여준다.

구분 증감(전국 비) 1997 2006

지역총생산 계 231,078,737 536,326,139 767,404,876

(GRDP, (100.0%) (100.0%) (100.0%)

2000년 수도권 114,679,517 255,086,142 369,765,659

기준연간) (0.6%) (47.6%) (48.2%)

비수도권 116,399,220 281,239,997 397,639,217

(-0.6%) (52.4%) (51.8%)

주민등록인구계 2,739,014 46,885,255 49,624,269

(100.0%) (100.0%)

수도권 2,762,208 21,364,679 24,126,887

(3.0) (45.6%) (48.6%)

비수도권 -23,194 25,520,576 25,497,382

(-3.0) (54.4%) (51.4%) 

자료: 통계청인구총조사및주민등록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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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행정구역단위에 고착된 정책에 치중함으로써 지역 간 사업의 중복, 한

정된국가자원에 한소모적경쟁, 수도권과지방의빈번한 립등으로인한

총체적 결과 때문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틀로서는 지역의 로벌 경

쟁력을높이는데한계가있음을보여준다.

주지하듯이 주요 선진국의 국가경제는 광역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일본� 국�프랑스�독일 등에서는 이미 광역경제권으로 재편해 로벌 경쟁에

비하고 있다. 지역이 로벌 체제에서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면 시�도의 경계

를넘어광역경제권단위로재편육성되는것이불가피하다. 

향후 우리나라 각 지역도 국내 타 지역의 동향보다 오히려 중국의 상하이

경제권, 주강삼각주 경제권과 일본 큐슈 경제권 등 주요국의 핵심 광역경제권

의 움직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7% 성장, 1인

당국민소득4만달러시 는광역경제권의 로벌경쟁력제고없이는달성될

수없다고할수있다.

2) 5+2 광역경제권설정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의 인구규모, 인프라�산업집적

도, 역사적�문화적특수성과지방행정및지역정서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전

국을5+2광역경제권으로설정했다.

5 광역경제권(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권, 동남권)과 2 특별광역

경제권(강원권, 제주특별자치도)이 그것이다. 해외 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우위

를 점하기 위해 지역 광역권을 인구 500만 정도 내외로 묶어‘규모의 경제’를

확보하고자한것이다. 

� 5+2 광역경제권

(5 광역경제권+2 특별광역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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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경제권발전6 전략

‘창조적 광역발전’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광역경제권 발전 6 전략을

추진할계획이다. 

먼저 지자체 간 연계사업을 활성화해 광역경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지

방의 광역권을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육성할 것이다. 지자

체간연계협력사업은광역유형, 초광역유형, 기초유형으로구분해집중과선

택의원칙에따라전략적으로추진해가고자한다.

광역사업으로는 △광역적 유망주력산업 육성 공동사업 △공간구조개선 사

업△광역기반공동사업△권역중심도시육성등도농재생및생활환경선진화

공동사업 △공공디자인 문화관광 공동사업 △국제교류공동사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간의 창의적이고 우수한 연계협력사업에 해서는 정

부가 적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 광역경제권에는 선도기

반이될수있는신성장동력거점기반을조성해나갈것이다.

둘째, 토지규제 완화 등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투자가 지역마다 활성

화되도록 할 것이다. 우선 산업단지 조성에 최소 3̃ 4년이 걸리는 복잡한 절

차를 간소화해 지방이 양질의 값싼 산업용지를 적기에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

이다. 특히 지방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 기업이 단일 또는 기업 간 컨

소시엄을 형성해 지방의 일정지역에 기업입지를 원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셋째, 광역경제권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광역경제권에 국제항만, 국제

공항 등 로벌 인프라와 신성장동력 거점 사이를 연결하는 고속도로�고속철

도등광역경제권기간인프라를조기확충해나갈것이다.

넷째, 낙후지역도 광역경제권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만성적 낙후지역을 상으로 선택과 집중의 원

칙에 따라 초광역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특화

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관광레저�여가특구, 도�농 연계 전원마을과 농산물 가

공산업 등‘신발전패키지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이들 지역으로의 민자유치

촉진을위한규제개혁을추진하되친환경적으로개발되도록할것이다.

다섯째, 광역경제권 간의 상호 연계성을 높임으로써 수도권과 지방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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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하는 틀을 구축할 것이다. 수도권의 전략적 리모델링추진으로 로벌 경

쟁력을 강화하고 수도권 규제의 합리화도 함께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

도권 (vs.) 지방’의 개념이‘수도권과(&) 지방’의 개념으로 발전할 수 있도

록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역균형발전에 관련된 법률을 통합

한법률의제정도검토할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경제권 발전이 지역 간 협력과 통합적 조정, 실질적 분권체

제 속에서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적, 통합적, 분권적인 광역권 제

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 간 협력사업에 한 행정�재정적 인

센티브를제공하고새로운광역경제권전담조직체의재원을만들고관련특별

법을 제정하도록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적, 통합적 사업

추진을촉진하고실질적지방분권의물적토 를구축할것이다.

4) 추진체계구축및재정확충방안조속마련

광역경제권 육성사업을 범국가적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해 통령 직속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내에‘광역경제권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이는광역경제권활성화가국가균형발전에기여할뿐만아니라국가의경쟁력

강화에도핵심적요소이기때문이다.

광역경제권별로는 광역권사업을 전담할 기구로서‘광역본부’와 같은 자율

형 지역본부체제를 운용해 나갈 것이다. 광역본부는 광역경제권 활성화 전략

및사업추진계획을수립하고집행할뿐만아니라민간자본참여를촉진시키는

역할등기동성있는다양한기능을담당하게될것이다.

광역경제권사업의재원마련을위해기존의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재편하

고 관련 부처 보조금 일부 및 교부세

재원 일부, 신규재원 등으로 광역경제

권 특별회계를 운 하는 방안을 조속

한 시일 내에 검토할 것이다. 또한 이

러한 광역경제권제도를 법적으로 뒷

받침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지

역간협력촉진등광역경제권발전특

별법」(가칭)」을제정할계획이다.

제18차전국시도지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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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2 창조적광역발전전략의의미

창조적 광역발전전략은 과거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

운그림을그리려는것은아니다. 잘된사업들은적극계승하고예산운 시스

템이나 지역혁신사업 추진 방법 등 그간에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들은 충분히

살려나갈 것이다. 오히려 광역경제권형성을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은 지금까지

추진된 정책이 지닌 한계를 극복함으로서 과거의 성과를 더욱 발전토록 하는

촉진제역할을할것이다. 

새 정부는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에 한 확고한 의지를 담아‘광역경제권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핵심과제로 삼았다. 그 외에도 특별행정기관

정비(핵심과제),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적 개편(중점과제), 지방재원 확충 및

세원 불균형 완화(중점과제), 중앙권한 지방이양(중점과제), 중앙�지방 간 국

정협력 시스템 구축(중점과제), 자치경찰 도입(일반과제), 기관위임사무 폐지

(일반과제),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일반과제),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

적감사체계확립(일반과제) 등193개국정과제중에10개과제가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과제로 반 됐다. 지방에 한 규제완화와

권한강화를통해지역스스로 로벌경쟁력을높일수있도록제도적으로지

원하고자하는당선인의철학과일관된방침을충실히반 했다.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그리고 5년이 그리 긴 것도 아니다. 세상일에 하나

의 정답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광역경제권 구상은 앞서 밝혔듯 개방 경제

체제에서지역의체질강화를통해 로벌경쟁력을높이고, 지역의경쟁력제

고가제로섬이아니라포지티브섬을가져다줌으로써국가경쟁력제고에기여

토록하자는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마다, 정부부처마다, 그리고 기업은 기업 로 구체적

안을 내놓고 머리를 맞 야 할 것이다. 구체적 사업계획에 한 것이든, 제

도나 운 방식에 한 것이든 간에 어느 일방의 아이디어와 계획으로는 충분

하지 않다. 광역경제권제도의 연착륙과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 모두의 경륜과

지혜, 희망과전례없는의지를모아나가야할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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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제도출과정2

담당: 경제Ⅰ분과

1. 쟁점정책선정배경

7~8% 의 성장세를 지속하던 우리 경제는 1995년 1인당 국민소득 1만달

러를 달성한 이후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4~5% 성장으로 성장세가

둔화됐다. 오늘날 우리 경제 규모는 세계 13위에 이르고 있으나 국민소득은

OECD 등 주요 선진국의 50%, 세계 1위 경제 국인 미국의 1/3 수준에 머물

고 있다. 이제 경제 성장과 함께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시 에서 싱가포르,

아일랜드와 같이 국민 일인당 소득 4만달러 시 로 도약해야 하는 것이 당면

과제로등장했다.

� 우리 경제의 1인당 GNI 추이(주요 선진국과의 비교, OECD, 미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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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 하락과 함께 우리 경제 고용흡수력이 약화되면서 고용사정도

악화됐다. 특히2000년 이후급격하게진행된정보화등으로인해우리경제

고용흡수력은 1% 성장당 9만명 수준에서 6~7만명으로 축소됐다. 2007년 신

규 일자리 창출실적도 정부와 공공부문의 사회 서비스 고용창출 및 유지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목표(30만명)에 미달하는 28만명에 불과했다. 따라서 성장

률 제고와 함께 일자리 창출능력 향상이 이명박정부의 핵심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2. 쟁점정책딜레마

우리 경제의 발전단계와 현재의 성장잠재력을 감안할 때 7% 성장과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1980년 과잉투자 조정과 저출

산�고령화로 인한 자본�노동 등 생산요소 투입 증가율 둔화, 요소생산성(TFP

: 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세 둔화 등으로 인해 1990년 후반 이후

우리경제의잠재성장률이4% 후반으로하락했기때문이다.

� GDP 성장률과 성장요인 분해(KDI)

우리 경제 능력을 벗어나 단기간 내 성장률을 상승시킬 경우 물가와 경상수

지등거시경제 내외균형이깨지는등부작용이발생하게된다. 물가상승과

경상수지 적자기조로의 전환은 단기적인 성장률 상승효과를 상쇄할 가능성도

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과 1998년 이후 유지돼 왔던 경상수지 흑자기조 붕

괴는국민들에게또다른충격을가져다줄수있기때문이다. 

이와같은이유로인해7% 성장공약은 선과정뿐만아니라종료이후에도

쟁점이 돼 왔다. 특히 선 종료 이후 학계와 일부 언론 등으로부터 공약을 현

구분 성장률 노동투입 양적투입 인적자본 자본투입 총요소생산성
(TF�P)

1985~1990
9.2 2.9 2.0 1.0 3.4 2.9

(100.0) (32.0) (21.2) (10.6) (37.0) (31.0)

1991~1997
6.5 2.0 1.5 0.5 3.3 1.2

(100.0) (31.2) (23.7) (7.4) (50.2) (18.6)

2000~2005
4.6 1.6 0.7 0.8 1.7 1.3

(100.0) (34.3) (16.1) (18.0) (37.5)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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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2007년 하반기 이

후 시작된 국제유가 상승,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한 국제금융시장

불안심리는이러한논쟁을더욱심화시키는계기가됐다.

3. 쟁점정책논의과정

7% 공약수정론은 공약에 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

공약수정론의 주요한 논거 중 하나가 단기적으로(2008년) 7% 성장이 현실적

으로 가능하지 않으며 정부 등 공공부문이 7% 성장을 주도하는 방식이 과거

로의회귀라는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7% 성장은기초법질서준수, 규제완

화, 정부혁신, 인프라확충등을통해7% 수준의잠재성장능력을확충하는것

이며, 이과정에서정부의역할은기업투자활동에 한‘도우미’로한정된다.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그간 제기됐던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7% 성장공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먼저 당선인이 직접 국내 민�관 주요 연구

기관의 원장들을 초청해 간담회(2008.1.2)를 개최해 7% 성장공약의 취지를

설명하고 실천방안에 한 의견을 들었다. 다수의 참가자들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 공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제완화�감세 등의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할 필

요가있다는의견을개진했다. 이와함께미국서브프라임부실로인한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운 내외 여건을 안정적으로 관

리할필요가있다는의견도제시됐다.

주요 연구기관 실무자와의 간담회(3회, 2008.1.5~7)에서 우리 경제 잠재

력을상회하는성장은물가와경상수지에부작용을유발하므로바람직하지않

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의하면 잠재력을 벗어

난 성장은 3% 를 상회하는 물가상승과 GDP 비 0.5~1.0%(50억~100억

달러)의 경상수지 적자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노동과 자본 등 생산

요소투입확 의노력과함께총요소생산성(TFP) 제고노력을기울여야한다

는 의견이었다. 그러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적인 책은 효과가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간(lead time)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성장률

상승과일자리창출이라는국민적인기 와는거리가있기때문이다. 

따라서 경제Ⅰ분과위원회는 당초 취지와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7%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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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우리 경제가 7% 성장능력을 갖춘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 정리했다. 단기적으로는 국민들의 기 에 부응하기 위해 물가와 경상수지

등 우리 경제의 내외 균형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통화�환

율등거시경제정책의조정(realignment) 등을통해성장률을높이기위해최

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2008년은 이와 같은 전제에서 6% 전후의 성

장을목표로정책을추진하기로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반적으

로 성장률이 상승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관계를 갖고 있으나, 우리경

제가 고도화되면서‘고용 없는 성장’등 성장과 일자리 창출간의 관계가 점차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간 60만개의 새로운 일자

리를창출하기위해서는성장률상승과함께직업훈련및고용서비스등적극

적인 노동시장정책을 실행하고, 기업이 신규 고용을 일으키는 것을 저해하는

노동시장관련각종규제를완화시켜나가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

4. 정책방향의구체화

1) 7% 성장잠재력제고방안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은 선공약을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약에서 제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장잠재력 제고노력

은다음세가지방향으로진행하기로했다.

첫째,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소비 등 내수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 한

반도 운하 건설 등 기반시설 확 를 통해 관광산업, 운하 관련 사업 등이 발

전하고이에따라내수기반이확충되면탄탄한성장기반이마련될수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주도 투자보다는 민간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긴요

할것이다. 2008년에예상되는9조7천억원의재정잉여금을다른사업에전용

하고추경예산편성, 감세등으로재정의성장상쇄효과를예방하기로했다.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4 원칙(규제 최소화, 세율 최저

화, 금융 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 법치화)에 의거, ‘세계 최고 기업환경’

을조성하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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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칙중첫번째, 규제최소화를위해출자총액제한등경쟁선진국에없

는 규제를 철폐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도 경쟁선진국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규제 최소화를 이루기로 했다. 투자를 저해하고 있는 수도권 입

지 제한과 환경 관련 규제, 부처별�업종별 칸막이 규제를 폐지�완화해 기업으

로하여금생산비용을절감하고새로운수익모델을창출할수있는길을열어

나가기로했다. 또한혁신형중소기업진입을저해하고있는부실중소기업퇴

출을 촉진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 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

금등공적보증제도등중소기업지원체제를정비해나가기로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가 서비스업을 활성화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 60% 이상을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등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나 제조업에 비해 많은 진입�퇴출규제, 낮은 수준 외개방

도등이경쟁을저해함으로써낮은생산성을보이고있었다. 따라서적어도제

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면 생산성 제고와

새로운고용창출이가능할것으로보았다.

� 산업간 노동생산성�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 추이

� 업종별 진입규제 현황(2007.6월말 기준)

두 번째 원칙인 세율의 최저화를 위해 조세부담률이 경쟁선진국 수준 이하

가 될 수 있도록 세율을 인하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선진국에 비해 높은 법인

세율(최고 세율 25%, 최저세율 13%)을 단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기업의 투

자여력과투자성향을제고할방침이다.

구분
노동생산성(실질부가가치/취업자) 총요소생산성

전산업 제조업(A) 서비스업(B) 격차(A-B) 전산업 제조업(A) 서비스업(B) 격차(A-B)

1980~89 5.0 6.0 1.9 4.1 1.2 3.4 △0.7 4.1

1990~97 5.0 8.7 1.5 7.2 1.4 4.1 △0.7 4.8

2000~06 3.2 7.8 1.2 6.0 2.0 5.8 0.9 4.9

구분 업종수(A) 진입규제업종수(B) 진입규제비율(B/A, %)

제조업 473 95 20.1

서비스업 543 366 67.4

통신업 9 9 100.0

교육서비스업 23 21 91.3

도매및소매업 162 67 41.4

금융�보험업 34 34 100.0

보건�사회복지 22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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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는 금융에 한 규제�감독�관행을 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개편해

원활한 기업지원과 함께 금융 산업을 좋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업의 칸막

이 규제를 철폐하고 지주회사 등을 통해 형화를 유도함으로써 금융 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육성할것이다. 

네 번째 원칙은 노사관계의 법치화다. 그동안 우리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

해 왔던 불법 노사분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현재의노사정위원회를노�사�민�정합의체로개편해이해관계를조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사후 발생하는 법질서 위반행위에 해서는 법과 원칙에

의거일관성있게 응해나갈계획이다.

� 연도별 노사분규 현황

셋째, 장기적인 성장동력의 지속적인 발굴을 위해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해

나가기로했다. 먼저연구개발투자를GDP 5% 수준으로확 하는한편투자

성과평가시스템도강화해투자의효율성을제고해나갈것이다. 미국등에서

검토하고있는기술개발성공보상금(X prize) 도입도충분히검토해볼가치가

있다. 이와함께공공성등을이유로진입이제한돼있는교육�문화�관광�의료

등 국내 서비스산업에 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고려

하기로 했다. 이들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 또는 다른 서비스산업에 비해 고

용창출력이크기때문에새로운고용창출에도큰도움이될것으로보인다.

2) 일자리창출능력제고방안

성장률 상승이 곧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성장

률 상승과 함께 우리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높일 수 있는 업종별 일자리 창출

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의료�교육�금융 서비스업의 새로운 창업과 경쟁

력 강화가 중요하다. 이들 업종의 고용창출력이 제조업 또는 다른 서비스업보

다월등히크기때문이다(취업유발계수, 2006, 명/10억원: 제조업10.2, 건설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노사분규(건) 320 462 287 253 212

근로손실일수(일) 1299 1199 848 1201 536

불법파업(건) 29 58 16 2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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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18.3, 서비스업19.9,  교육서비스업33.4, 의료서비스업16.3).

새로운 정부는 의료법인에 외부자본이 투입되면서 창업이 활성화되도록 하

고 증권�자산운용업의 진입규제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 부문에

서도 외부자본 유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경

쟁력을강화하기위한구조조정노력도강화할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중소기업의 고용창

출력이 기업에 비해 크고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새로운정부는현재2만3천개에머무르고있는혁신형중소기업을2012년까

지5만개추가할계획이다. 이를위해서혁신형기업창업과관련한재정지원

체계 정비를 통해 지원 효율성을 제고하고, 특히 민간자금 유입을 확 하기로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을 위한 투자를 확 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 활성화

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경 성과에 한 정보공개 등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기업성장단계차원에서볼때성숙단계에진입한중소기업이 기

업으로 전환되거나 새로운 출발을 위한 퇴출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현재 기업

공개시장(IPO) 위주로 돼 있는 구조를 M&A 시장과 IPO 시장의 균형 잡힌

모습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보았다.

새로운 고용창출을 위해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도

절실한 과제이다. 선진경쟁국에 비해 경직돼 있는 노동시장 구조가 기업 고용

일자리 창출과 투자확 를

위해 전경련을 찾은 이명박

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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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인�스웨덴 등 선진국 경우에도 노동시장

유연성등노동시장개선이신규고용증가로이어지는것으로밝혀졌다. 따라

서노동시장유연성확 를위한추가노력이필요하다는결론에도달했다.

근로자 고용가능성을 높이고 구직자와 구직희망자간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

한 고용지원 서비스도 확 해 나가기로 했다.  근로자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것

이 근로자 개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국(NDYP : New

Deal for Young People) 등 선진국과 같이 고용주, 근로자, 사회가 전체적으로

책임의식을갖고공동 응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

3) 2008년성장률제고노력강화

규제완화 등 구조적인 책을 통해 성장능력을 7%로 제고함과 동시에

2008년 성장률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가 2008년 경

제 전망을 4% 후반으로 제시하고 있고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국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나새정부에 한국민들의기 에도부합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우선 외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확실 요인에 한 면 한 모

니터링을토 로필요시미시적인 응노력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외불

안요인에 따른 국내 펀드 환매요구가 급증할 경우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환율정책의 변화가 투자가에 일방적인 기 를 유발하지 않도

록세심하게관리해나갈것이다.

우리 경제의 내외 균형(물가와 경상수지)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거시경제정책변수조정(realignment) 등을통해성장률을제고할수있

는방안도강구해나갈것이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 및 지출효율성 제고 등으로 인해 절감되는 예산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활용할방침이다. 당초2008년예산편성시점에비해개

선된 세수여건, 2007년 세계잉여금 중 법정지출경비를 제외한 재원 등을 감세

등에활용할수있는방안을실천해나갈계획이다. 

또한 2008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7%)를 올해

투자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계획이다. 재정여건과경기상황에 한종합적인검토를바탕으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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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단계적으로인하함으로써기업의투자마인드를활성화해나가기로했다. 

통화정책은금융시장불안완화를위해미국연방준비이사회(FRB)의정책

금리 인하 추이, 국내 금리와의 격차, 국내 금융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신축적

으로운용해나갈방침이다. 

외환시장 측면에서도 수급조절 등을 통해 환율이 실물 경제상황과 괴리되

지않도록안정화노력을강화할것이다.

5. 종합평가와향후계획

7% 성장 및 300만 개 일자리 창출은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에게 일자

리를 제공함으로써 진정한 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과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점차 성숙단계에 진입하고 있고 잠재력도 저하

되고있어성취하기쉽지않은과제이다. 

즉,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바로 이 점이 이명박정부의 착안점

이다.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경제운 의 비전으로 정하

고달성을위해그간우리경제성장의발목을잡아온규제, 높은세율등을개

혁하고경제�사회운 의시스템자체를바꾸고자하는것이다.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제가 될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이런 계획을 더욱 구체화해‘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 운 방향’을 마련하고

실천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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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제도출과정3

담당: 경제Ⅱ분과

1. 활동개요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주택�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의의 중심에 서 있었

다. 국민들의관심이높을뿐만아니라집값상승등으로인해무주택서민들의

부담이늘고이에따라불안감을느끼기때문이다. 그동안수많은정책이쏟아

져 나왔지만 부분적이거나 일시적인 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정책수립이

되지 못했다. 따라서 앞으로의 주택정책은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게 정책적

으로체계화해보다세련되고다양화해야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지만 자가 보유율은 1970년 68%에

서2005년에는55%로오히려낮아졌다. 집값이오르면서자산양극화가심화

됐기 때문이다. 기존 서민주택정책은 주로 임 주택공급 위주로 돼 있어 서민

의자산가치형성에는도움이되지못했다. 그러나이번에마련한지분형분양

주택제도는 서민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산가치 형성에도 도

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책이다. 이로써 저소득층 서민도 임 주택뿐만 아

니라능력에맞는주택을공급받을수있는기회를가지게됐다. 

하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실현 및 투자가능성이 높은 좋은 제도

임에도불구하고준비가미흡한상태에서발표돼논란을겪었다. 이제도는많

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 수립된 정책이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발전시켜가기위해국민여론수렴과중앙정부의적극적인역할이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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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의선정과배경

서울등수도권지역에서집한채를가지는것은어려운일이다. 2006년기

준 서울시민의 연소득 비 집값 비율(PIR)은 7.5배에 달해 런던 4.7배, 뉴욕

2.7배 등에 비해 매우 높다. 게다가 우리나라 주택가격은 지난 6년 동안 지속

적으로 올라 2001년에서 2006년까지 소비자 연평균 물가상승률은 2.1%인 데

반해 전국 평균 주택가격 변동률은 9.9%로 매우 높았다. 특히, 수도권에서 내

집마련은상 적으로더어려운일이다. 

공공택지의 분양가를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주택 분양가도 상당히 높았

다. 이를테면 판교 85㎡ 이하의 평균 분양가가 3억 6천만원인데, 이는 소득 4

분위(월 241만원)인 사람이 12년치의 월급을 꼬박 모아야 가능한 금액이다.

또한 2004년 말 5.41% 수준이던 주택담보 출금리는 2008년 1월 현재

7.47% 수준까지올라 출이자를부담하는것도만만치않다.

이에 반해 판교 신도시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누리

기때문에당첨이바로‘로또’가됐다는비판도있다. 당첨된소수에게는불로

소득을, 다수의무주택자들에게는상 적박탈감을가지게했다.

따라서‘로또’식 시세차익의 사유화와 청약과열의 부작용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이 적은 부담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분양에따른초기부담을 폭낮춰저소득층과신혼가구에게내집마련에 한

희망을 되살리게 할 것이다. 더불어 새 정부는 국민들이 주택을 통한 과도한

시세차익기 에서벗어나도록해야한다.

제도의 취지가 좋더라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라면 시행이 어려

우므로이제도는입안초기부터반값아파트의실패사례와비축임 아파트투

자 모집사례를 참조하고,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방안에 해

우선적으로검토했다.

3. 정책소개및의의

지분형분양주택제도는한채의주택을실수요자와연�기금등투자자가공

동으로분양받고처분시수익도지분 로나눠갖는것이다. 서울등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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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 지역에서 지분형 분양주택이 공급되면 분양 금을 입주자와 투자자가

나눠 부담하게 돼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이 제도 도입 이전에 비해 내집을 마련하는 부담과 기간이 줄어들

어현재의전세금으로내집을마련할수있는기회를가지게됐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도 전세자금으로 자가 소유 및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한 정책수단이다. 그동안 개인이 가져갔던 과도한 시세차익은 연�기금으로 사

회화하고저소득층과신혼부부등에게는전세금수준으로내집마련및자산형

성기회(Asset Building Welfare)를주는것이다. 임 와분양의중간형태인

이 주택은 집값이 너무 비싸 내집을 마련하기 곤란한 계층들에게 내집마련을

돕는디딤돌역할을하게될것이다. 

한편,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소비자의 주택에 한 선택기회를 넓혀준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임 주택이나 100% 지분을 갖는 분양주택만 공급되고 있

어 소비자들 선택의 폭이 제한돼 있었다. 그런데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경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

주택서민들의생활을넉넉하고윤택하게만들어줄것이다.

4. 정책단계별논의과정

인수위가 2008년 1월 17일 무주택 서민주거 책으로 집값의 25%만 있어

도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지분형 분양주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추

진하기로발표하자찬반양론이뜨겁게전개됐다. 

언론의 주요 쟁점은 안정적 수익률 보장과 배당수익 문제, 투자회수금 확

보, 재무적 투자자의 참여 저조 예상 등이었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다. 매일

경제신문이 인터넷을 통해 여론조사(응답자 1,866명)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중6명은지분형아파트에찬성하는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찬성한응답

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7명은‘찬성하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고 말해 이

제도에 한관심은높지만, 우려의목소리도높다는점을알수있었다. 

긍정적인 의견에서는 서민 입장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안정을 도모할

수있고주택유형을다양화할수있는제도라는것이다. 부정적인의견은민간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집값이 금리 이상으로 올라야 하는데 집값이 이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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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투자유치가어렵다는것이다. 또한집값안정을추구하는정부가가격상

승을부채질하는제도를추진한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했다.

이러한 비판에 해서 구체적인 보완 책이 충분히 검토됐으나 인수위 차

원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발표는 보류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두 차례의 검토회의(1.21, 1.25)

와 민간 전문가 및 재무적 투자자와의 자문간담회(1.23, 2.1)를 열어 지분형

분양주택이성공적으로실행될수있는구체적인방안에 해논의했다. 

검토회의및자문간담회는언론이제기한문제들을중심으로진행됐는데, 재

무적 투자자의 투자 가능 여부, 투자지분에 한 임 료 적용 여부, 청산기간

및방법등이집중적으로논의됐다. 

자문간담회 결과 주택시장 안정화정책 방향과의 모순, 지분투자자의 투자

자금 회수의 불확실성, 실수요자가 주택이용에 한 가를 지불하지 않는 문

제, 청산시기 등 현실적인 문제가 지적됐고, 투자유치 차원에서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방안과 입주자에게 적정 수준의 임 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고려

돼야한다는의견도제시됐다.

더불어 검토회의에서는 주공�토공 등이 준비한 송파�안양�동탄 등 분양가

와시가의차이가큰지역과 구등상 적으로분양가가시세와차이가없는

지역에 한 연계투자 수익률 분석을 토 로 공급방안을 논의했다. 실수요자

와 투자자 간의 권리관계, 주택처분 및 청산방식, 세금부담, 상지역 등이 논

의돼제도를보완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됐다.

이러한 의견들을 토 로 각 은행�증권사 임원들과 만나 재무적 투자자들의

참여의사를 확인하는 자리를 가졌다. 예상 로 투자자들은 투자자금 회수방

법, 예상수익률, 임 료 등 현금수입 여부, 매각시 입주자와 협의방법 등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언론 등의 예상과 달리 관심이 높은 편이었고, 이들이 제기

한문제들도 부분내용을충분히이해하지못한데서생긴것이었다. 제도에

한 충분한 설명과 보완 책을 이해한 후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부분이 투자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 다. 14명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8명

(57%)이 특별한 보완 없이도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답했고, 나머지 6명

(43%)도 청산회수의 확실성 보장 등 일부 문제점만 보완되면 충분히 투자유

치가가능하다는의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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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책방향설정

지분형 분양주택은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신혼부부가 전세금으로 수도권

등 도시권에 위치한 비싼 아파트를 내집으로 마련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설계됐다. 재무적투자자가분양금의반을부담하고실수요자는국민주택기금

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융자받게 되므로 분양가의 반의 반값에 불과한 적은

자금으로도주택소유와입주가가능하게계획됐다.

전세제도와 비교해 보면, 전세주택은 거주 기간 동안 이자나 배당소득이 발

생하지 않으나 지분형 주택의 경우 분양가 규제에 따른 분양차익이 발생하므

로일정수준의자본이득을기 할수있다는점에서다르다.

� 전세제도와 지분형 분양제도 비교

지분형 분양주택의 지분구조는 실수요자가 지분의 51% 이상을, 재무적 투

자자가 49% 이하를 가지도록 설정하고 주택 처분에 따른 시세차익도 지분

로 분할하도록 했다. 이때 재무적 투자자는 연�기금, 리츠, 신탁 등 다양한 방

법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하

게 분양받게 되므로 연�기금 등의 재무적 투자자는 안정적 투자수익을 얻을

수있다. 

이 주택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분양 금부터 입주자와 투자자가 나눠

납부한다. 분양가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자기부담률 1억원 중 국민주

택기금으로부터 5,500만원을 융자받아 분양가의 1/4 수준의 자기 자금만을

가지고도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예상 수익률, 임 수익 배분방법 등에 따라

투자자와 약정을 통해 수익배분율이나 분양 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

은추가적인검토가필요하다.

� 지분형 분양주택의 지분구조

구분 거주목적실수요자 지분투자자(연�기금등)

권리관계 지분51%, 거주권 지분49%

분양가 분담분양 금의51% 분양 금의49%

구분 차익분배방법 비고

전세제도 다주택투자자가세후시세차익100% 향유 2년계약임

지분형분양제도 입주자와투자자가절반씩나눠갖는제도 10년거주소유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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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가진지분에 해입주자가일정금액의비용(임 료)을납부할지

의 여부는 논란이 있었으나, 무주택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취지와 투자자의 안

정적 수익률 확보를 위한 재무투자자 유치를 동시에 고려해 다음과 같이 정리

했다.

첫째, 실수요자가 거주할 경우 투자자 지분에 해 비용(임 료)을 부담하

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투자자 수익구조상 필요시 투자지분에 해

관리비용정도를실수요자가부담하는방안도검토할예정이다.

둘째, 실수요자가 제3자에게 임 하는 경우 임 보증금과 투자지분의 보호

를 위해 임 조건 등에 해 투자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 료 수입은 일

정한도내에서지분투자자와공유하도록할필요가있다.

셋째, 지분형 주택의 처분 및 청산방법에 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적

정한전매제한으로투기를예방하는측면과투자자입장에서투자수익을실현

하는데예측가능하도록하는측면을동시에고려해야할것이다. 

실수요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지분형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투자자는 전매제한 기간 중에도 지분거래를 할 수 있으나 청산시기는 지분 매

입일로부터7~10년정도경과후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다만, 투자자

는청산시기이전까지자신의지분권을기초로ABS 등유동화증권을발행할

수있다.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실수요자와 투자자 지분매각은 민법상의 공유지분

법리에 따른다. 그렇지만 분쟁가능성을 우려해 투자를 기피할 수 있으므로 청

산방법도명확히정할필요가있다. 민법상공유지분권자에 해상호우선매

수하는 법리에 따라 각각의 지분을 상 방에게 감정가로 매각하거나 협의해

제3자에게청산하는방법이있다. 

이러한 방법과 더불어 분쟁소지나 실수요자의 거주불안 문제를 고려해 실

수요자가 청산방법을 선택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청산시점(7~10년)에서 실

수요자는 ① 투자지분을 감정가로 매입하거나 ② 자기지분을 지분투자자에게

매각하거나 ③ 지분투자자에게 적정 임 료를 지급하고 거주하는 방법 중 하

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①과 ②를 선택하지 않을시 투자자는 지분을 제3자에

게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인데, 전문가의 의견을 좀더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

해나갈것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에 한 세금부담은 다음과 같다. 실수요자는 취득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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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기존의 부동산 세제에 맞춰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담한다. 지분투자자는 원칙적으로 리츠�민자사업 등의 재

무적 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되, 투자유인 차원에서 별도의 감면 혜

택을부여하는방안을적극검토할계획이다.

6. 정책구체화방안

지분형 분양주택은 수도권�광역시 등 분양가가 높은 지역의 공공택지지구

에서공급되는아파트단지에서우선추진된다. 다만, 송파등예상투자수익이

과도한지역은수도권외곽이나지방광역시의아파트단지와묶어서투자자상

품을구성하는방안도검토할계획이다.

투자자의 모집은 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등 공공택지 공급자가 주관해

추진하며 선정된 투자자와 투자조건 등에 해 약정을 체결한다.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서연�기금, 펀드, 리츠등이참여할것이다.

지분형 분양주택은 원칙적으로 무주택 세 주에게 순차제, 가점제 등 기존

의 청약제도에 따라 분양된다. 다만, 일부 물량은 신혼부부에게 특별 공급해

저소득신혼부부의내집마련부담을덜어줄계획이다.

공급되는 주택규모는 전용 85㎡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로 하되, 우선 60㎡

이하의소형주택위주로공급할예정이다.

7. 당선인기조와의 접성및실천계획

1) 통령기조와의 접성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새 정부의 주거복지정책에 한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산형성촉진복지이념을실현하는주요정책수단중하나이다. 다시말해임

주택공급위주의소극적인‘주거안정’에서‘주거안정+자산형성지원을통

한중산층화유도’라는적극적인주거복지로의정책패러다임전환이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촉진해 중산층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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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해나가는것으로써국민성공시 를실현해나가는데핵심적인정책이되

리라고기 한다.

2) 정책추진실천계획

지분형 분양주택은 2008년 중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시범사업 물량을 공급

할 것이다. 제도 도입 시안을 토 로 해 2008년 5월까지 건설교통부에서 구체

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6월 중에제도시행을위한주택법령등관련법령

을개정할계획이다. 2008년9월경에는적당한수도권공공택지에서시범사업

을추진하고현실적합성등을점검해제도를보완해나갈계획이다.

8. 평가

인수위에서 발표 당시 정책추진 준비가 다소 미흡해 언론과 여론의 비판이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세부내용이 전달되면서 좋은 정책으로 이해

됐고참신한아이디어, 실수요자의높은선호도, 투기가아닌안전한투자라는

식으로사회적분위기가형성되고있다. 

소득에 비해 집값이 높은 수도권 등 도시의 경우 지분형 분양주택제도가

정착되면 주택분양에 따른 초기부담을 덜게 되어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 신

혼부부에게내집마련희망을심어줄것이다. 

또한, 선호지역 아파트 분양시 발생하는‘로또’와 같은 시세차익을 실수요

자와 재무적 투자자가 나누어 가지게 됨으로써 청약과열이 완화될 것이며, 공

적 연�기금이 참여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시세차익이 국민에게 환원돼 경제정

의도실현될것으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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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제도출과정4

담당: 경제Ⅱ분과

1. 활동개요

인수위는 방송통신 융합시 에 응해 방송통신융합TF를 구성하고, 방송

�통신 기구통합,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 등의 정책을 검토했다. 그 결

과 방송�통신 기구통합과 관련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유사한 방송

�통신 정책과 규제 통합기구를 설립하기 위한「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

에관한법률」을마련해국회에제출했다.

2. 쟁점정책의선정과배경

오늘날 방송과 통신시장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네트워크 고도화에 따라 방

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지고‘네트워크�서비스�기기�콘텐츠’측면에서 디

지털 융합(Digital Convergence)이 급진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아날로

그 시 규제 틀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나눴던 이분법적 패러다임의 타당성

이 약화돼 방송�통신 통합기구를 설립하고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정립할 필

요성이 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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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3. 내용및의의

방송과 통신 융합은 세계적인 추세로 국�호주�이탈리아 등 선진 각국은

기구를 통합하고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는 등 방

송�통신융합에적극 응중이다. 우리나라는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

광부 등으로 방송과 통신에 한 행정권한이 분산돼 있어서 방송�통신 융합산

업활성화및이용자편익증진에제약요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방송과통신

으로 이원화된 현행 조직체계는 정보통신부�방송위원회�문화관광부 사이에

정책갈등 및 중복규제 등을 초래해 방송�통신 융합에 한 효과적 응이 어

려웠다(사례: 방송 상�광고정책, DTV 전송방식, DMB 해외진출, IPTV 도

입등).

무소속민간기구인현행방송위원회체제는방송�통신융합산업진흥및관

계부처와의정책조율을효율적으로수행하지못해왔다. 이에따라방송과통

신 기구를 통합하고 융합시 에 부합하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한논의를수년간지속해왔으나최종합의점을도출하지못한상태이다. 방

송과 통신 기구통합은 정책권한 분산에 따른 기관 간 정책갈등 및 중복규제를

방지해 방송�통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방송�통신 산업을 미래 신성장동

력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IPTV 등 방송

�통신 융합 서비스 활성화는 국민들의 매체선택권을 확 하고 이용자 편익 증

진에기여할것이다.

Analog 시 의 방송 / 통신

방송 통신

지상파TV( 상정보) 유선전화(음성정보)

일방적내용편성 통화단순매개

사회문화적독점규제 경제적독점규제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Digltal시 의 방송 / 통신

방송�통신

IPTV등융합서비스( 상, 음성, 데이터)

이용자주도의내용선택및양방향성

공정경쟁및이용자보호

일원적정책�규제기구

디지털화

광 역화

개인화

표서비스

특징

규제내용

규제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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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정책의단계별논의과정

1) 방송�통신융합1차간담회개최(2008.1.10)

제1차 간담회에는 이재웅 의원, 형태근 전문위원, 박천일 교수, 강상현 교

수, 최성진 교수, 정윤식 교수 등이 참여해 새 정부의 (大)부처 정부조직 개

편방향에 부합하면서 동시에 방송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으

며, 정보통신부 방송통신기능, 방송위원회 방송기능 등을 통합해‘방송통신위

원회’설립방안을검토하기로했다.

2) 방송통신융합2차간담회개최(2008.1.22)

제2차 간담회에는 김형오 부위원장,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 이재웅 의원,

강상현 교수와 관련 업계가 참석해 방송�통신 기구통합 필요성, 통합기구 소

관사항등에 해논의했다.

2차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첫째, 방송�통신 기구통합, 방송�통신 진흥

과 규제, 정책권한과 규제권한을 묶는 기구통합은 미래 방송�통신 발전을 위

해필요한조치이며, 기존방송의공익성위주에서탈피해산업발전측면과시

장자율성을중시하면서도공익성과상업성의적절한조화가필요하다는의견

이제시됐다. 

둘째, 효율적이며 일관된 방송�통신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방송광고를 포함

한 미디어정책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

시됐다. 방송�통신 경쟁력은 네트워크나 서비스보다는 양질의 콘텐츠 개발과

확보에 달려 있으므로 콘텐츠 업무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논

의됐다. 

셋째, 방송�통신사업자 허가는 결국 네트워크 전송방식에 한 허가이므로

전송방식에 따른 기술기준과 표준화 업무도 통합이 필요하며, 규제와 함께 진

흥을 연계하고 수익자 부담원칙 및 집행 효율성을 위해 정보통신진흥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담당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넷째, 위원회 조직으로 인한 업무지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별 전담업무

지정과정책결정과정의투명한공개가필요하고, 방송과통신교차진입에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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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공정경쟁여건조성필요및방송통신서비스활성화를위해비 칭규제해

소와소유제한완화등방송분야규제완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

3) 방송통신융합제3차간담회(2008.1.31)

제3차 간담회에는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 형태근 전문위원, 정일 외국

어 교수, 박진우고려 교수,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통신사업자,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등이 참석해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부 역할과 서비스 활성화

를위한규제완화방안에 해논의했다.

3차 간담회에서는 첫째, 네트워크 고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통

신시장 포화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차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활

용한새로운서비스및시장창출이필요하다고지적됐다. 

둘째, 현재 통신망으로는 IPTV 등 광 역 서비스 활성화에 한계가 있으므

로 품질보장(QoS-Quality of Service), 보안성 강화 등을 위한 고품질 융합

네트워크구축이필수적이라는의견도제시됐다. 

셋째, 초고속 국가망 구축, 국민 PC 보급, 시범사업 등과 같이 차세 네트

워크에도 산�학�연�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네트워크 관련 연구개발�표준화

�시범사업등정부의적극적역할이필요하다는건의도있었다. 

결론적으로 네트워크 고도화와 서비스 활성화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정보통신부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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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N(센서네트워크), 모바일 TV, UCC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데의견을같이했다.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시됐다. 

첫째, 규제완화 정책방향은 동일 기술에 한 과당경쟁을 유발하기보다는

서로다른기술간경쟁을촉진할수있도록해야한다는의견이있었다. 

둘째, 수익률에 따른 기업 투자 변화에 비춰 경매제 도입시 네트워크 고도

화지연이우려되나주파수재배치필요성에는공감했다. 

셋째, DTV 전송방식논란, DMB 개발과서비스개시시간지연재발방지를

위해 기술개발과 서비스 개시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규제정책 선진화가 필

요하다는의견이제시됐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달리 케이블 주파수용도(Internet, TV 등)를 일일이 지

정하는현행기술기준규제를완화해투자여건을활성화해야한다고지적됐다. 

4) 언론보도분석

언론은미국FCC와같이방송통신정책과규제를관장하는방송통신위원회

가 설립되면 규제체계의 이원화에 따른 그간의 문제점이 해소되고 신규 융합

서비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방송 상과 방송광고 등 방송

진흥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방안에 해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부 언론은 신문�방송의 겸 규제 완화 등 미디어산업 전반에 걸쳐 규

제완화가필요하다는보도와함께미디어정책에신중한접근이이뤄져야한다

는 반 주장도 제기했다. 그리고 융합시 에 부합하는 효율적 정책추진체계

의구축뿐만아니라방송독립성보장장치마련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5. 정책방향설정

방송�통신의 경제�산업적 기능과 사회�문화적 기능이 상호 조화될 수 있도

록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해 방송�통신 기구를 통합하고 규제를 혁신할 필요

가 있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통신�전파�방송기능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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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위원회 방송기능 등을 통합해 방송�통신 정책과 규제를 모두 관장하는 방송

통신통합기구를설립하는것으로정책방향을설정했다.

6. 쟁점정책구체화방안

방송�통신 기구통합을 위해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기능과 방송위원회

방송기능을 우선적으로 통합해 통령 소속 방송통신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

으로법안을마련했다. 신설되는방송통신위원회는위원장을포함한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2인은 통령, 3인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표와 협의를

거쳐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했고,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장에 한

인사청문�탄핵소추, 위원직무독립성�자격요건등을법정화했다.

위원회소관사무는방송�통신�전파연구및관리등으로하고, 19개심의�의결

사항을규정했다. 표현의자유와직결되는방송�정보통신내용심의와관련해서는

현행 방송위원회 방송심의 기능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내용심의기능을 통합해

무소속민간기구로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설치하기로했다. 심의위원회는9인으

로구성하되, 이중6인은국회의추천을받아 통령이위촉하도록규정했다.

7. 당선인정책기조와의 접성및실천계획

1) 당선인정책기조와의 접성

당선인은 방송�통신 융합산업 활성화, IPTV 서비스를 통한 사교육비 절감

등을 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방송통신 기구통합은 방송과 통신으로 이

원화된현행규제체계에서발생하는정책갈등과중복규제등의문제점을해소

해방송통신융합산업및IPTV 등신규융합서비스활성화에크게기여할전

망이므로당선인정책기조와부합한다고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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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추진실천계획

새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 일환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방안을 포함했다

(2008.1). 전자정부와 정보보호기능은 행정안전부로, IT산업 진흥기능은 지

식경제부로, 디지털콘텐츠 관련 기능은 문화부로 이관하되, 통신정책 및 규제

기능은 방송위원회 방송정책 기능을 통합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담당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방향에 맞춰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위한 구

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하기 위해 방송�통신 융합간담회를 개최하고「방송통신

위원회의설립및운 에관한법률」을마련해국회에제출했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는 2008년 2월 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특위에 상정하고 체토론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국회 논의를 거쳐

통령 취임 전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신설되

는방송통신위원회에서방송통신규제개혁과제를발굴해추진할계획이다.

8. 평가

방송�통신기구통합은수년간논의돼왔으며, 이제더이상늦출수없는국

가적 과제이다. 인수위에서「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 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방송�통신 융합시 에 효과적으로 응할 수 있

는전기를마련한것으로자체평가하고있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령

소속기구로설치하는것과관련해방송독립성이훼손되고 통령에게권한이

집중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으며, 방송 상�방송광고 등 관련 기능

도기구통합시방송통신위원회로일원화해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방송통신

위원회를 조속히 설립해 실질적으로 방송정책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방송 상�광고 정책을 포함해 방송과 통신정책을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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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제도출과정5

담당: 사회교육문화분과

1. 쟁점정책선정과추진배경

학교에서10년넘게 어공부를해도막상 어로의사소통을못하는것이

우리 어교육의현주소다. 한해초�중�고교학생3만5천명이해외조기유학

을떠나고, 1만명이방학때마다어학연수를떠나고있다. 또한도시와농촌의

교육격차도큰문제중하나라고하겠다.

공교육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 교육 때문에 많은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

까지도 어회화학원과각종 어시험에발목이잡혀있다. 한민간연구소에

따르면, 이렇게 어 사교육에 소요되는 돈이 연간 1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조사됐다. 어교육은단지교육격차에그치는것이아니라학교졸업

이후 소득격차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정소득에 따른 사회격차로까지 연결되고

있는실정이다. 

지금의 학교 어 교육을 개선하지 않으면 이것이 국가경쟁력과 사회의 통

합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

가적인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선인은 선기간 동안“고

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어로 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어 공교육 완

성 프로젝트’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인수위에서는 그것을 구체화해 실행계획

을마련하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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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공약과 어교육개혁방안

지난 선 기간 선후보들의 어 교육 혁신방안이 커다란 관심사로 두

됐다. 2007년 10월 초에 당시 이명박 후보는‘ 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포함한‘학교만족 두 배, 사교육비 절반’공약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어 공

교육완성이외에도△고교다양화300 △ 입3단계자율화△기초학력바른

인성 책임제 △맞춤형 학교지원 시스템 등 학교 교육과 관련된 5개 공약이 포

함돼있다. 

당시이명박후보는“ 어공교육완성프로젝트를통해고등학교까지의교

육만 받으면 외국인과 일상 화가 가능하도록 학교의 어 교육 방식을 바꾸

고, 어로수업할수있는교사들을획기적으로지원해현재우리사교육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어 사교육비부터 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어 공교육 강화방안은 입제도의 개선과 함께 교육 분야 핵심공약이자 전

체 선과정에서 표적인정책사안으로자리잡았다. 

공약에 포함된‘ 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는 크게 여섯 가지 정책제안을

담고있다. 

첫째, 어를 어로 수업하는 교사자격제도를 마련하고, 신규 초�중등교사

1천명, 현직교사중에서2천명등해마다 어수업을 어로하는교사3천명

을양성�배치한다. 

둘째, 어로 하는 수업을 점차 확 하되, 장기적으로 어로 수업하는 과

목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목표를 세우고 교사 양성, 교육과정 개편, 수업

교재등을준비하도록한다. 

셋째, 어를 포함한 외국어 보조교사의 충원부터 입국, 한국 적응, 학교 배

치, 고충해결에이르는과정및자격관리체계를중앙정부차원에서지원하는

원어민보조교사확보체계를확립한다. 

넷째, 외국의 정부나 교원단체와의 협력을 지원해 양국 교사들의 국제이해

및교육교류를촉진하는프로그램을도입한다. 

다섯째, 어 잘하는 학생을 방학기간이나 방과후 시간 동안 초등학교의

어전용수업 교사로 활용하고, 외국 거주 한국인 자녀가 국내 학교에서 어

교육자원봉사를할수있는프로그램을지원한다. 

마지막 여섯째로, 국내에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이 어사용 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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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국내외 교육기관의 자율을 최 한 보장하는 구역을 지정�운 하는 교

육국제화특구를확 �도입한다. 

3. 쟁점정책논의과정

인수위는 교육부 관계자와 교육계 전문가들과 함께 입개혁과 어 공교

육강화방안을집중적으로검토하며논의를진행했다. 먼저 어공교육강화

방안의 효과적인 검토를 위해 인수위 출범 초기에 외부 전문가와 교육부 관계

자를포함하는‘ 어공교육TF’를구성했다. 

TF에서는 어 공교육과 관련된 당선인의 공약을 분석하고, 다양한 관계자

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 수십회의 논의를 거

듭하면서기존의틀을깨는새로운 어교육방안이더욱구체적인모습을드

러냈다. 어공교육강화방안의방향에 해모두들공감했으나, 일부에서는

굳이 모든 학생이 어를 잘해야 하는지, 어 교육을 강화한다고 해서 과연

사교육비가줄어질것인지와같은이견도있었다. 

그러나 현재의 지나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공교육 강화가 필요하

고, 세계화 시 를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어 교육의 강화는 시 적 과제이

며, 또한 어사교육이서민경제를힘들게하는요인이므로현재사교육시장

에몰려있는 어수요를공교육으로끌어오는것이새정부의교육부문에서

중요한 정책이라는 합의가 도출됐다. 또한 어 공교육 강화에 정부가 적

인 재정을 들이고, 교원을 확충하고 교육과정과 교육환경 등 여건을 근본적으

로 뜯어고치는 수술을 계획 로 잘 해내면, 결국 사교육비를 줄인다는 목표

를달성하리라는확신도공유됐다.

한편 1월 22일 인수위는 입제도의 개편방향에 한 그간의 논의 결과를

‘ 입 3단계 자율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현재까지의 교육제도가 학도 수험

생도학부모도만족시키지못하는심각한문제를안고있다고진단하고, 그주

요 원인을 정부의 과도한 입시규제와 획일적인 학교 교육운 에서 찾았다. 따

라서 학입시는 그 책임과 권한을 단계적으로 학에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

을강화하고사교육을줄이는데집중하도록방향을잡았다. 

어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를 수능 과목에서 분리하고 복수응시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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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능력평가시험을 실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리고 어 수업이 가능

한 교사를 매년 3천명 양성하고 원어민 보조교사를 확 하기로 했다. 말하기

와 듣기 등 어 공교육 완성을 위한 일반과목 어 수업 확 에 한 방안 또

한포함됐다. 

수험생들의 입시 부담을 감소시키고, 어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교사의 자질

을 향상시키며, 말하기와 듣기 등 어 공교육을 완성시킨다는 취지로 만들어

진이방안들은좋은취지에도불구하고여러가지논란에휩싸이게됐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과 실행에 한 실망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정책 방향

에 해서는 다들 찬성하면서도 방법론에 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많

이 나왔다. 특히 실행해서 얻게 될 좋은 결과는 믿지 못하고 파생될 수도 있는

역기능을걱정하는경우가 부분이었다. 

어능력평가시험에 해서는, 이것을 비한별도의학습부담이증가할것이

라는우려가일부에서제기됐고, 어교사양성�확 에관해서는 어실력및자

격을갖춘교사양성에한계가있을것이라는예측도있었다. 교육계에서는교육

환경이급격하게변하는것에 해불안감을느끼고저항하는움직임이나타났으

며, 학부모들은새로운정책이도리어사교육을부채질할까봐우려하기도했다. 

어 과목을 어로 수업하는 방안과 어 몰입교육에 해 가장 큰 논란이

있었다. 어 수업을 어로 하는 것이 공교육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심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 이외의 과목을 어로 수업하는‘ 어 몰입교육’

또한장기적으로필요한방안임에도불구하고일부의전문가, 언론, 그리고국

민들에게서도반 의견이표출됐다. 

이런 여론의 관심을 등에 업고, ‘ 어를 잘하면 군 안 간다’, ‘실력 미달

어교사 삼진 아웃제 추진’이라는 기사도 보도됐다.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언론이 그 로 보도했기 때문에

인수위는 빈번히 공식 해명을 해야

했고, 이런 모습이 인수위의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춰져 국민들

에게혼란을주기도했다. 

새 정부의 어 공교육 방안에 관

심이 쏠려 있고, 찬반양론이 치열한

가운데 인수위는 1월 30일 학자와 교

‘ 어 공교육 완성 실천방

안’에 한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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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학부모등이참석한‘ 어공교육완성실천방안’에 한공청회를개최했

다. 이경숙 위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사회교육문

화분과자문위원천세 충남 교수는, 2013년까지 어전용교사2만3천명

신규채용과연간3천명의현직 어교사에게심화연수기회를주는방안등

을포함한‘ 어공교육실천방안’을제시했다. 

공청회에서는 학교 공부만으로도 충분하게 말하기와 듣기, 읽기, 쓰기 등

실용적인 어능력을갖출수있는방안과2013학년도 입수능에서 어를

분리하고, 학교공부만으로 부담 없이 어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2010년부터전국의모든고교에서 어과목을 어로수업하

기 위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제도 개편방안, 초등과 중등의 교육과정도

어로 하는 수업을 늘리는 방안에 한 토론이 있었다. 어 교육 양극화 해소

를위한농어촌과저소득층학생들의 어능력을키울수있는우선지원방안

에 해서도의견교환이이뤄졌다. 

공청회 참석 패널의 구성에 해 새 정부의 어 교육안 찬성자들로만 이뤄

졌다는 일부 교육단체와 언론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해 인수위에서는 지금

까지 어 공교육 문제에 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던 학계 인사들과 현

장실무자중심으로구성했을뿐이라는입장을밝혔다. 

공청회 패널들 사이에서‘교원을 2만 3천명 양성한다는 안’에 한 의견

립이 있었다. 교사들은“ 어 교사를 지원하는 따뜻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

다”, “여러 안이 나왔는데 국내 심화 연수는 물론 고용휴직제, 연수휴직 등 재

충전을 위한 제도에서 어 교사가 우선 배려됐으면 한다”, “ 어전용교사 양

성은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 “이보다는 현재의 어 교사를 업그레이드시키

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으면 한다”는 등의

주장이나왔다.

하지만 학부모 표의 입장은 다른

것이었다. 교사의재교육이제일시급

하다며 교사들은 국가에서 재교육을

책임지라고 하지만 교사들의 자세도

바뀌어야한다고강조했다. 다른분야

에서는모두자기돈들여가며하는데

교사들만 수동적인 자세를 보이면 안

어교육 개혁방향은 공교

육이 어를 책임지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 한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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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는생각도밝혔다.  

이날이경숙위원장은마무리발언에서“아무리좋은정책을정부에서기안

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국민이 신뢰를 해야만 성공”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을

향해 특별히 당부했다. 또한 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교사에게

는불안해하거나염려하지말고하고싶었던것을적극적으로할수있는기회

가왔다고생각하면좋겠다는뜻을표하고, 후학들을위하고학부모걱정을덜

어주는차원에서정부�학부모와한마음이돼노력하자고당부했다.

이 공청회는 모두 방송으로 중계돼 보다 많은 당사자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

렴할 수 있었다. 또한 인수위에서 검토되지 않은 관련 정책들이 언론을 통해

부풀려져보도돼국민이혼란스러워하던부분도상당히해소됐다. 

인수위는 어 교육 개혁이 단지 교육사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

의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시키기로

했다.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과 걱정하는 모든 의견들을 모아 수정�보완한 후

어 공교육 강화 최종안이 확정될 것이고, 새 정부에서 범부처적으로 추진될

것으로기 된다. 

인수위측 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해 당시 통합민주신당이 공개적으

로 비판의 강도를 높 고, 표가 직접 나서‘수정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

다. 또한 2월 4일에는 국회 정부 질문에서도 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 한

논란이있었다. 일부의원들은 어공교육, 어몰입교육이세상을시끌벅적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준비되지 않은 정책 남발로 국민들에게 혼돈을 주

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다른 의원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득 4만달러, 7

경제 국에 도전하려면 어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조기유학생 문제 해결

과 어격차해소를위한정부 책을밝히라며인수위정책을지지했다. 

4. 쟁점정책구체화방안

1) 어로수업가능한교사의확보

우선 어로 수업이 가능한 교원들을 많이 확보할 것이다. 이를 위해 어

를 어로수업하는 어전용교사2만3천명을2013년까지새롭게채용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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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국내외 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어권 국가 석사학위 이상을 취

득한 사람, 전직 외교관과 상사 주재원 등 어 수업이 가능한 사람들 중에서

심층적인 구술면접 등을 통해 선발하고, 교수법과 교사로서의 자질 함양을 위

한 연수를 거쳐 계약직 교육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은 3~5년 주기

로 계약을 새롭게 맺고, 5~10년마다 어 전용교사 자격을 새롭게 부여받게

된다. 

현직에 있는 어 교사에게는 국�내외에서의 심화 연수 기회를 늘릴 것이

며, 어 사용 국가들과 교사�예비교사 교환 프로그램을 확 해서 지원할 것

이다. 이와함께교육 학과사범 학에원어민교수인력을증원배치하고, 

어교사임용고사에서도말하기와쓰기능력평가를강화할것이다. 어를잘

하는 학생이나 주부, 지역주민, 그리고 해외교포도‘ 어전용 보조교사’로

적극활용할것이다. 이들에게는학점인정, 자원봉사마일리지등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들을우선적으로농산어촌지역에우선배치할계획이다. 

어 교사 수급에 해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되자 공청회 다음날 회의에

참석한이명박당선인이직접나서구체적인의견을제시한바도있다. 실력이

부족한 어 교사를 재교육하고, 모국에 봉사하고 싶어 하는 해외교민들을 활

용하는방안이다. 또등급별로교육하고부족한부분은방과후나방학때보완

하는 과정을 마련해주면 된다며 수준별 학습법도 제안했다. 도시와 농촌의 교

육 격차에 해서는, 서울시장 시절에 강남구의 어 과외방송을 인터넷을 통

해전남신안군섬지역에제공한사례를해법으로제시했다.

2) 어수업시간주당3시간으로확

학교 정규 어 수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2010년에는 3�4학년, 2011년에는

3�6학년의 어 수업시간을 주당 3시간으로 확 하는 한편, 모든 어 수업이

어로 실시되도록 교사와 시설을 준비해 갈 것이다. 현재는 3�4학년이 주당

1시간, 5�6학년이 주당 2시간씩 어 수업을 받고 있다. 중�고교 어수업은

말하기, 쓰기를강화하고이를위해 어수업이가능한교사를확보할계획이

다. 이와 함께 어 교과서에 한 규제도 점차 완화하고 다양한 교육교재를

개발해서보급할방침이다. 

초등학교부터 어 교육을 강화하고 점차 어로 어 수업을 하겠다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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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에 해 오히려 유치원 때부터 어 사교육을 시켜야 학교수업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냐고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철저

한 어 공교육 준비를 통해 점차 사교육을 줄일 것이라고 기 한다. 그렇게

만들기위해많은각계각층의의견을모아만반의준비를갖춰나가고있다.

3) 실용 어가강화된국가 어능력평가시험실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문제풀이 위주 수능 어 시험을 실용 어가 강화된

‘국가 어능력평가’시험(교육부에서 2007년 7월 착수)으로 체할 것이다.

다만, 별도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학교 교육과정을 충분히 반 하도록

하며, 2013학년도와2014학년도입시(올해중2, 중1 학생)에서는4 역중듣

기�읽기 역을평가하고, 2015학년도입시(올해초6학년생)부터는4 역모

두평가하는방안을검토중에있다.  

4) 어환경구축

학교 밖 어교육 기회 확 및 방과후 어 사교육 흡수를 위해 어 학습

교재, 어 동화책(storybook), 멀티미디어 등이 다양하게 구비된 시�군�구

어린이 어도서관 확충으로 지역 내 모든 어린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어학습공간을확 한다. 한편, 학교내우수 어교육인프라기반마련을

위해서는 중등학교에서는 어수업 규모 축소를 위한 어전용교실을 확충하

고초등학교에서는 어체험센터를거점초등학교별로지정할계획이다. 

기타 정규수업 외의 다양한 어 프로그램 운 을 위해서는 재량활동시간,

방과후 학교, 방학 중 어캠프를 활용해 학습 부담 없이 흥미와 어를 결합

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급할 것이다. 예�체능 특기적성교육, 문화예술교육도

어로 진행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밖에 방송, 인터넷, 농어촌

화상 어수업강의등을지원해농어촌, 도시저소득층지역등에우수한 어

교육인프라가구축될수있도록할것이다. 



188 제1부인수위원회구성과중점활동

5. 추진과정에서의몇가지오해

어 몰입교육에 해 공약에서는 장기적으로 어 이외의 과목도 어로

가르치는비중을단계적으로높이는것을목표로교원양성과교육과정개편을

준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인수위가 활동을 시작한 이후 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그러던 중 인수위가 1월 22일

‘ 입 3단계 자율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어 교육 개혁방안 계획이 일부 제

시됐다. 이후 어 교육 개선방안에 한 언론의 관심이 점차 가중됐다. 이후

몇 가지 확인되지 않은 계획들이 마치 인수위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처럼 언론

에서보도되면서혼선이빚어지기도했다. 

특히 정확하지 않은 언론기사가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그 파장이 점점 커지

게 됐다. 1월 24일‘2010년부터 고교 일반과목도 어로 수업’이라는 제목의

기사가포털사이트첫화면에떴다. 내용은“올해중학교2학년생이고교에진

학하는 2010년부터 어 이외 일반 교과목도 어로 수업하는‘ 어 몰입교

육’이 전국의 모든 고교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전혀 검토되

지않은내용이보도된것이다. 

서둘러 경위를 파악한 인수위에서는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확

인시키고 정정을 요구했다. 결국 2010년부터 어 과목은 어로 수업하고,

다른과목의 어몰입교육은농어촌지역의고교에서시범적으로실시한다는

내용으로 기사가 고쳐졌다. 그리고 1월 30일 공청회를 통해 어 공교육 완성

방안에 한의견을수렴할것이라고밝혔다. 그러나 어몰입교육에 한오

해가 가중되면서 고교에서의 어 몰입교육은 더 이상 인수위 차원에서 검토

하지않기로1월28일정리했다. 

한편, 1월 28일자 유력 일간지 1면에‘ 어 잘하면 군 안 간다’라는 제목

의기사가실려국민들을또한번혼란에빠뜨렸다. 신문에서는인수위관계자

를 인용해 이와 같은 내용이 30일 공청회에 들어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

나내부조사결과인수위의어느누구도해당기자의취재에응한바가없었다.

더구나 실제 공청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은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다. 오보로

인해인수위가다시한번곤란을겪게된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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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평가

인수위에서 제시한 어 교육 개혁방향과 원칙은 실용성과 효과성으로 요

약될 수 있다. 말하기�쓰기 등 실제 활용 가능한 어 교육을 강화해서 의사소

통 능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하는 한편 우수 인적 자원의 어 교사 입직 경로

를다양화해우수인재활용을통한학교 어교육의질적수준과효과성을제

고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최적의 효율�효과적인 인적�물적 어 학습 인프라

를 전국적으로 구축해 어 관련 사교육비의 경감 및 지역 간 어 학습 격차

를 해소하고, 약 4조원 규모의 재원을 투자해 국가 전체적인 어 사교육비를

줄이는한편, 전반적인 어능력향상을위한기반을마련해국가경쟁력제고

에기여한다는것이다. 

인수위에서는 다음 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로 어 교육 개혁을 선정하고

인수위 활동을 통해 핵심의제로 부각시켰다. 어 교육이 입자율화와 함께

우리 교육의 핵심쟁점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금의 학교 어 교육으로는 사교

육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높이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문제의식에기반하고있다. 

새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어 시험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는 확신을 주고, 교사들에게는그들이새로운교육환경변화에 응할수있는

충분한시간과안전장치를마련하겠다는것을보여준다면 어공교육강화방

안에 한공감 가점차생겨날수있을것이다.

몇 가지 오해를 극복하고 인수위가 제시한 원칙과 방향을 흔들림 없이 차분

하게 추진해 가면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과의 공감 를 넓혀 간다면

어공교육강화를통해우리교육이한단계올라가는계기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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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제도출과정6

담당: 투자유치TF

1. 정책논의배경

21세기 로벌 경제시 를 맞아 선진국�개도국 할 것 없이 세계 모든 국가

가외국인투자유치를위해치열한경쟁을벌이고있다. 이러한투자유치경쟁

에서국가경쟁력은투자유치에결정적인요인으로작용하고있으며, 한편으로

투자유치는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경제성장과 일자

리 창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업 투자 활성화와 함께 외국인투자 유치가 양 축

이돼야하기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이후 투자유치정책을 본격 도입했으나, 지난 10년간

의 노력이나 기 만큼은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내투자및생활환경이 로벌스탠더드에미치지못함은물론지난참여

정부의각종규제와반시장적경제정책으로인해외국인투자기업의투자의욕

을상실하게한것도주요한원인이라고분석된다. 

2. 핵심정책내용및논의과정

‘경제살리기’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새 정부는 경제 분야 핵심공약의 하

나인‘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실천하기 위해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에 투

자유치TF를 설치했다. 투자유치TF는 윤진식 팀장 주재로 자문위원회의(총

13회)를 개최해 외국인투자에 관한 부분 이슈를 폭넓게 논의했으며, 이 같

은 토의 과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유치방향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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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로 정했다. 이를 위해 외국인투자 성격을‘투자 유입’과‘투자 유치’로

구분하고‘투자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정책’과‘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으로구분해추진하기로했다. 

‘투자 유입’은 별도 투자 유치 노력이 없어도 유입되는 자발적�시장지향적

투자 형태로 각종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 경 환경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각

종부정적요인을제거하면증가될수있는외국인투자를말한다. ‘투자유치’

란 정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전략적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활동이다.

전략적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우리나라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타깃기업을 선

정하고 자원을 집중해 외국인투자 기업을 통해 신규 산업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외국인투자 유입의 증가

를 위해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전략적 타깃 산업이나 기업에

해 마케팅 활동을 집중하는 정책을 구별해 전자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전

체적인 환경을 정비하고, 후자는 선별적 목표를 투자유치기관에 부여해 노력

을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투자유치TF 자문위원의 공통된 의

견이었다(9차, 12차자문위원회의). 

외국인투자의 자발적 유입을 늘리는 것은 전반적인 국가 수준을 기업이 활

동하기에 유리하도록 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것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곧국가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과직결돼있다. 매년국가경쟁력

평가에서 바닥권을 맴도는 노사관계, 정부규제, 교육경쟁력 등을 향상시켜야

기업 활동이 촉진된다. 언어 소통 등 외국인이 생활하는 데 불편이 없어야 외

국인이한국에오는것을꺼리지않게될것이다. 자문위원회의는외국기업경

환경과 생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경 환경 개선사항으로 원-스톱 서비스, 산업입지, 노사관

계 등이 현안사항으로 토의됐으며,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교육�의료�교

통�주거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4

차, 6차, 7차자문위원회의).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은 능동적이

며 집중화된 활동을 통해 외국인투자

가 국가경쟁력 향상수단으로 활용되

도록 한다는 것이다. 전략적 투자 유

이명박 당선인은 샤이바니

두바이 투자공사 사장을 접

견하고 경제협력 방안에

해의견을나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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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핵심은‘선택과 집중’이다. 투자 유치산업이나 기업을 타깃팅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것이다. 전략적 유치활동을 위해서는

먼저 투자 유치 체제가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정비해야 하고, 타깃기업에

게투자동기를부여할수있는입지와인센티브등유인수단에 한재검토도

필요하다. 전략적 타깃팅을 위한 투자 유치활동 목표와 방법의 개선도 요구된

다. 투자유치TF에서는 1차부터 3차까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투자 유치체제

에 해서, 4차와 5차 회의에서는 투자 유치 수단인 부지와 인센티브에 해

논의했으며, 9차회의에서전략적투자유치활성화방안에 해토의했다. 

3. 정책 안: 전략적투자유치를위한방안

1) 일원화된조직체계

전략적 투자 유치활동을 위해서 먼저 조직의 정비가 필요했다. 일관성 있는

투자 유치활동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조직이 부처의 이해를 조율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1차 자문위원회의).

외국인투자와관련된현안은여러부처와지방자치단체가복잡하게얽혀있으

므로통합조정하는기구가필요하다는것이었다. 특히문제가된것은산업자

원부의 외국인투자 유치업무와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청의 통합이다. 재

정경제부는 각 부처의 다양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서는 예산권을 가지고 있

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기능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산업자원부는 외국인 직접투자는 산업 정책적 측면에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

로일원화해야한다는논리로맞섰다. 자문위원회의에서는기획재정부가외국

투자유치나경제자유구역청과같이특정산업정책업무를담당하기보다는고

유의 업무와 조정기능에 전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분산된 외국인투자 유치조직과 기능은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정비되는 쪽으

로가닥이잡혔다(3차자문위원회의).



193제2장쟁점정책도출과정

2) 협상력강화를위한인센티브제도

타깃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상기업 선정과 함께 적극적인 마

케팅활동이중요하며, 타깃기업에투자동기를부여할수있는매력적인유인

도필요하다. 어떤기업이우리나라시장이나생산요소에끌려자발적으로투

자를 한다면 인센티브와 같은 추가적 유인이 필요 없겠지만, 많은 타깃기업의

경우 우리나라에 한 자발적 투자동기가 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타깃기업이

우리나라산업정책상필수적으로유치해야하는기업이라고판단된다면파격

적인인센티브제공을통해서라도유치하는것이장기적으로국가경쟁력향상

을위해도움이될수있는것이다. 

타깃기업에 한 투자 유치활동과 인센티브 제공은 상호 연계돼 강력한 투

자유인으로작용해야한다. 그러나우리나라인센티브제도는경직적으로운

돼 국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처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투자인센티브중약80%를차지하고있는조세감면인센티브는「조세특례제

한법」과 같은 법령을 통해 인센티브의 구체적 요건과 내용이 모두 정해져 있

어유연성이 없으며, 더구나투자 모국과조세조약상‘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매우 낮은 단점이 있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TF는 전략적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축

소하고 현금지원 인센티브(Cash Grant)를 확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

며, 현금 지원 인센티브 확 를 위한 재원 확보와 신축적 운 에 해서 중점

논의했다(5차, 10차, 12차자문위원회의). 

3) 원활한부지공급체계마련

외국인투자가의 주요한 투자 결정요인 중 하나는 부지이며, 이는 우리나라

에 한투자를저해하는고질적장애요인으로손꼽혀왔다. 미국이나 국등

경쟁국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 형 투자를 적극

적으로유치하고있다. 반면에한국은오히려부지부족이나고가의부지매입

비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투자를 빼앗기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

나고 있다. 투자유치TF는 현재의 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용지

개념을 소유에서 임 로 전환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국유지 등을 활용해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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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를 전제로 한 수요자 중심 임 산업단지를 조성�비축하는 방안을 마련했

다. 이로써 국내외 투자기업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지역에 저가로 산업 용지

를제공할수있는토 가마련됐다(2차, 4차자문위원회의). 

4) 산업클러스터조성

타깃기업 선정을 위한 연구조직 설치도 거론됐다. 타깃팅을 위해서는 정교

한기법을동원해우리나라산업을위해반드시유치해야하는투자가능성있

는 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기본적인 투자 타당성 조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

교하고 전문적인 분석이 가능한 회계사, 경 컨설턴트 등으로 구성된 연구조

직을 설치해 타깃 마케팅을 지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한 타깃 산업�기업

과 연계된 입지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산업 클러스터를 강화하고 신규 산업

클러스터를 적극 조성하기로 했는데, 이는 산업별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하고, 지방 산업 전문화를 통해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

는데그목적이있다(9차, 10차, 12차자문위원회의). 

5) 전략적투자유치활동절차

이상의 투자 유치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향후의 투자 유치활동은 신성장동

력 발굴�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서비스산업처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업종 등 전략적 선정 기준을 마련해 타깃기업을 선정한 후 외국인투자위원회

에서 타깃기업을 확정하고, 지식경제부, 지자체, KOTRA가 합동으로 TF를

구성, 선정된 기업에 한 총력적인 IR 활동 등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 유치활

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이 같은 타깃기업 유치활동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에서 매년 점검하고 타깃기업 리스트도 매년 갱신해 실효성 있는 유치활동이

되도록했다(9차, 12차자문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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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 안에 한이론과반론

1) 외국인투자에 한부정적시각

이와 같은 투자유치TF의 외국인투자정책 안에 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도 있다. 첫째로는 외국인투자 유치 자체에 한 부정적 시각이다. 반외자 정

서로 표되는 이러한 의견은 막 한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외국기업은 국

부를 유출하고, 국내기업 발전을 막고, 국가경제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는것이다. 투기성외국자본이우리기업을헐값에사들여막 한이익을내고

떠나기도 하고, 규모 외국자본이 독점적으로 시장을 점유해 국내산업이나

중소기업 성장을 막기도 하며, 외국자본은 국가정책을 따르지 않아 정부 경제

정책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 유치는 결과적으로 우리 경

제에득보다실이많기때문에제한해야한다는주장이다. 

산업화 시기 정부는 이러한 시각을 상당 부분 반 해 외국자본 유입을 제한

적으로 허용했으며, 국내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세계화시

국가선진화를위해서는보호주의정책보다는외국기업과공정한경쟁이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국내외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산업 전반의 경

쟁력을 높이는 정책이 국가성장을 위해 더 효과적이다. 이에 따라 투자유치

TF에서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없애고 각종 제도를 국제 표준

에 맞게 개선해 자발적인 시장동기형 투자가 유입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이 시

에맞는정책으로판단했다.

2) 투자유치정책에 한이견

둘째로는 투자유치TF의 타깃팅을 통한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외국인투자

유치방법에 해반 가있을수있다. 외국인투자는국내에부족한자본을들

여오고 선진 기술과 경 기법을 전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 없이 가능한 많

이유치해야하며, 국가가특정산업을육성하는것은‘정부의실패’를야기하

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은 시장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그쳐야 한

다는주장이다. 외환위기직후정부는외국인투자의양적확 에주력했다. 투

자의 효과를고려한 선별적인유치 활동보다는 백화점식, 다다익선(多多益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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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투자유치활동을벌 다. 부족한외환확보와이를통한위기극복이당시

국가의당면과제 으므로이시기에는이같은정책이적절할수도있었다.

하지만 1990년 말 이후 우리 경제는 매년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하고있고, 외환보유액이세계5위에달하고있다. 지속적인외환유입과달러

화 약세는 원화 절상 압력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 요인이

되고있다. 이같은상황에서외국인투자목표를투자액으로설정하는것은합

당하지않다.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투자 부진현상은 부족한 투자자금보다는 낮은 투자

유인으로 인한 결과이며, 낮은 투자 유인의 가장 큰 원인은 고임금�고지가 등

으로 인한 저생산성이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가 외

국인 직접투자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국에 새로운 산업을 창조시

킬 수도 있고 기존 기술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다. 이는 아일랜드나

싱가포르와같이외국인투자기업을전략적으로타깃팅하는국가의예를봐도

알 수 있다. 이 같은 인식 아래 투자유치TF는‘전략적 타깃팅을 통한 투자 유

치’라는산업정책적투자유치정책방안을도출했다.

5. 정책수행기구

기업은 이익이 실현되는 곳에 투자를 한다. 시장 크기, 생산 요소 양과 질은

기업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이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생산 요소

공급은 투자 유치의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 유치에 중요한 향을

미치는 생산요소 경쟁력은 크게 입지경쟁력과 인적자원 경쟁력이 있다. 위치,

인프라발달정도, 산업집적화정도등이입지경쟁력을결정하며, 인적자원의

양과질은인적자원경쟁력을결정한다. 

이러한 생산요소의 전체적인 경쟁력을 높여 투자 유입을 증가시키는 노력

은투자유치의필요조건을강화하는것이다. 국내경제체질을개선하고투자

에 관련된 장애를 제거해 투자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상이한 이견과 상충된 이해를 조정해 역량을 집중시킬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이

필요하다. 통령 직속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이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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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투자 유치정책은 이러한 투자 유치 필요조건을 갖추고, 이에 기반을

둬 전략적으로 기업이나 산업을 타깃팅하고 기업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 향

상에 기여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식경제부, KOTRA나 지자체와 같은

투자 유치 담당기관에 의해 주로 수행된다. 이들 기관의 적절한 타깃팅, 적극

적인마케팅활동, 효과적인인센티브협상등을통해투자유치의충분조건은

성립되는 것이며, 이때 비로소 외국인 직접투자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것이다. 

6. 평가와계획

투자가 원활하게 유입되도록 입지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은 전반적인 우리

경제체질 개선과 관련된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만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다. 경

제체질이기업하기좋은환경이되면외국인투자뿐만아니라국내기업투자도

활성화되는효과가있다. 

전략적 투자 유치정책은 외국인투자를 선별해 노력을 집중하는 것으로서

장기적으로성장잠재력을강화해지속적인성장이가능하도록하는효과가있

다. 투자유치TF에서 제시된 다양한 정책 안들은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성화

돼국가경쟁력이강화되면이로인해다시질좋은외국인투자가유인되는, 이

른바‘국가경쟁력 강화와 외국인투자 유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표

를두고있다.

투자유치 TF는 자문위원회의와 내부 토론을 거쳐 제기된 이상과 같은 정책

안들을정리해‘외국투자유치활성화’분야의국정과제로제시했고, 2월5

일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이명박정부 국정과제’에서 5

국정지표 중의 하나인‘활기찬 시장경제’의 12 핵심과제의 하나로‘외국인

투자유치활성화’가반 돼적극적으로추진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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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제도출과정7

담당: 정부혁신�규제개혁TF

1. 활동개요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은 국민을 더욱 잘 섬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운 의 얼개를 짜는 작업이다. 민주화 이후 정부조직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정

책 수요와 시 의 흐름을 반 하지 못했고, 정부 규모의 비 화, 정부운 의

비효율성, 과도한정부규제로 로벌흐름과매우괴리돼있었다. 특히참여정

부 시절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과 각종 위원회의 남설로 과도한 정부팽창이 이

뤄졌고, 부처 수 또한 지나치게 많아졌다. 이에 따라 업무가 중복돼 있어 수많

은정책실패가있었다. 이런시 적상황속에서정부규모의슬림화와기능융

합이자연스럽게이명박정부의핵심과제로부각됐다. 

이에 인수위 산하 정부혁신�규제개혁TF는 정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시 흐름이나 로벌스탠더드에맞지않는기능은과감히폐지하고, 민간

이더잘하는것은민간으로보내며, 지방이더잘할수있는일은지방으로넘

기는것을목표로정부기능을분석했다. 융합의시 흐름에맞춰각부처에흩

어진 비슷한 기능들을 한데 묶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유연하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실용정부의얼개를짜내는작업을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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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정책의선정과결론도출과정

정부조직 개편안은 2007년 초부터 준비돼 왔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이 곽

승준 고려 교수에게“내가 통령에 당선된다면 정부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라”고 지시한 게 시작이었다. 이 지시를 받은 곽

승준 교수는 서울 행정 학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등에 의뢰해 10여개 연구

보고서와 개편안을 모았다. 이렇게 준비된 자료가 2007년 12월 26일 정부혁

신�규제개혁TF에넘겨졌다. 

TF에 정부조직 개편에 관한 과제가 넘겨진 이후부터 당선인까지 참여하는

본격토론이시작됐다. 쉽게결론이나지는못했다. 한개부처를없앴을때부

작용을최소화하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모의실험까지하려다보니실무자들

은 밤샘 작업을 해도 늘 시간이 부족했다.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부 전문

가들의의견을구하는것도어려운일이었다. 때문에최종결정은계속미뤄졌

고당선인이주재하는토론은15차례나이어졌다.

실무자들이 가장 고민한 부분은 각 부서의 업무 구획 나누기 작업이었다.

초기부터개편안의뼈 는13부2처로정해져바뀐적이없었다. 다만부서간

업무 범위를 정하느라 완성된 조직개편안만 세 차례 당선인에게 보완 지시를

받게되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여성부 등은 저마다 자기 부처

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주장하며 치열한 여론전과 로비전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당선인의 결재가 세 차례나 보류됐던 최종안은 1월 14일 밤 당선인에게

보고됐으며, 정부조직개편안을1월16일최종발표하게됐다. 

1월 16일에 발표한 내용은현행 18부4처18청인 중앙행정조직을 13부2처

17청으로 축소한다는 것으로, 현행 18부 중 통일부�해양수산부�정보통신부

�여성부�과학기술부 등 5부의 기능과 조직이 개편돼 전체적으로 13부로 축소

조정되는 것이었다. 현행 4실 10수석 체제인 청와 는 1실 1처 7수석 체제로

축소되고무임소정무장관인특임장관2명이국무총리산하에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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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기능과조직개편의주요내용

1) 필요성

세계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기술과 산업이 나타나

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생

태 위기가 고조되고 기상재해가 빈번해지는 한편, 에너지값 폭등 등 불확실성

이 커지고 있다. 고령화와 사회양극화로 성장동력이 쇠퇴하고, 사회통합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급변하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응하도

록부처간의벽을허물고정부의크기를줄이고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몸집불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참여정부는 총 566차례

에 걸쳐 조직을 개편해 공무원 11%, 장�차관급 32명, 각종 위원회 52개를 늘

렸다. 교육이나 금융�의료 등에 필요이상으로 간섭해 민간과 지방의 활력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있었다. 한편 재난예방이나 질서유지, 사회안전망 등 정부

가꼭해야할일은제 로못하고있는형편이었다. 

� 참여정부 정부 조직 및 공무원 수 비교(초기 비 행정기관 12%, 공무원 7.5% 증가

2) 새로운정부가지향하는정부모습

새 정부가 구현하고자 하는 정부는 ① 앞날에 비하고 기회를 준비하는,

일잘하는유능한정부②민간에 해지나치게간섭하지않고지방의활력을

돋우는 작은 정부 ③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는 정부 ④ 칸막이 없이 유연

하며창의적으로일하는실용정부의모습이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시 에 뒤떨어진 일과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규제는 과

감히철폐하고, 민간이나지방이더잘하는것은민간과지방에게맡겨신바람

나게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부 기능과 조직을 정비했다. 한편

구분 2003.2.24 2007년말 증감(%)

중앙행정기관 58 65 7(12.1)

장관 33 40 7(21.2)

차관 73 96 23(31.5)

1~3급 1,017 1,214 197(19.4

행정부공무원수 885,164 951,920 66,756(7.5)

주: 2005년공사로전환된철도청29,623명을감안하면사실상96,379명(10.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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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은 더욱 강화했다. 사회갈등 및 사회적 위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에 한 예방� 처 기능도 보강했다. 사회복지기능을 통합해

‘태아에서 노후까지’생애에 걸친 맞춤형 복지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했다. 억

울하고 힘든 일은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받도록 국민권익보호 창구를

일원화했다. 부처중심의책임행정을구현하기위해 통령실과국무총리실을

폭 축소하고, 여러 부처로 흩어져 수행되던 비슷비슷한 기능들은 한군데로

모아기능적연계성을높 다. 

3) 기능별로편제된부처의새로운모습

(1) 기획재정부: 재정기능일원화와정책조정역량내실화

그동안 정부의 정책 기획�조정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이 분산돼 낭비가 많다

는 지적을 받아왔다. 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가 제

각각 정책기획 및 조정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다. 예산과 국고, 조세 등 재정기

능이분산돼정책의일관성을유지하기어렵고불필요한조정비용을유발하고

있었다. 심지어는 중요한 국가 현안인 국가부채 문제에 해는 책임소재조차

불분명한상태이다.

‘정부기능과조직개편’에따르면, 기획예산처의재정전략과재정경제부의

경제정책기능을결합해미래 비전략기획기능을강화했다. 기획재정부신설

로 기획�조정기능과 재정기능이 융합됨으로써 정책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고,

강화된 재정기능을 바탕으로 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위험도 철저히 관리될

것으로기 된다. 

(2) 외교통일부: 외교정책과통일정책의융합

통일정책은 주변 국가, UN 등 국제기구의 외정책과 조화를 이루면서 일

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나, 그동안 통일정책 담당부처가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로 이원화돼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양부처의 통합으로 북

핵문제의 진전 상황과 주변국의 입장 등 국제적인 맥락과 통합적 외교�안보

구도 속에서 유리한 통일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관계도 더욱 조화롭게

해결해나갈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202 제1부인수위원회구성과중점활동

(3) 금융위원회: 금융산업선진화의초석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결합해 금융위원회가 설

치된다. 금융위원회로의 개편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로벌 금융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새 정부의 의지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운용과 함께

금융선진화를 위한 규제개혁 기관으로서, 직접적인 감독업무는 금융감독원에

폭 위임하고, 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과 규제개혁에 전념할 것

으로기 된다. 

(4) 지식경제부: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경제선도

미래산업여건은하루가다르게새로운기술과산업이출현하고, 산업과산업

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으며, 산업과 산업이 융합되고 있다. 그동안 산업정책은

때로는 역별로, 때로는 기능별로 나뉘어 땅 싸움에 날을 지새우는 경우가 많

았다. 예를들면, 2003년차세 성장동력사업추진시부처간역할조정에만8

개월소요됐고, IPTV 도입문제도방송�통신부처의갈등으로수년간표류했다. 

지식경제부의 신설은 정보통신(IT)과 산업기술, 산업정책을 통합해 지식기

반형 경제, 기술혁신형 경제를 선도할 것으로 기 된다. 산업과 실물경제, 산

업과 지식�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성장동력을 끌어내고 국가경쟁력 강화의 물

꼬를 터나갈 중추부처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산업과 기술개발을 같은 부처

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기초단계부터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또한‘부처 할거주의’를 벗어나 전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예산등제한된자원을보다효율적으로사용하게될것이다.

(5) 농수산식품부: FTA 파고에공세적으로 응

그동안 농어촌과 농수산업 관련 정책기능이 여러 곳에 나뉘어 있어

WTO(세계무역기구)와 FTA 등으로 어려워진 농어촌과 농수산업을 효과적으

로 지원하지 못했다. 또한 농수산물의 유통구조가 복잡하고 농수산업과 식품

산업의연계가미약해농어가소득증 에도애로를겪고있었다.

새 정부는 농수산식품부를 신설해 농어촌의 발전과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

화를 위해 정부의 지원역량을 결집하고자 했다. 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

을 지원하기 위한 재정�금융지원 정책이 통합되고,  FTA 등 시장개방에 비

해식품산업이전략적으로육성될것으로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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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과학부: 미래를준비하는선도적투자

교육부는 입시제도 등 단기 현안에 매몰돼 정작 국가의 미래 주역인 차세

육성에는 소홀했던 것이 현실이다.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이 초�중등교육과

학의창의적이고다양한인재양성을가로막아왔다는비판도있어왔다.

정부는 다음 세 를 준비하기 위해 전인적�미래지향적 관점의 평생교육, 과

학적 지식으로 무장한 미래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부

의기초과학정책과과학인력양성기능을결합해학교교육위주의틀을벗고새

로운시 적과제에도전하고자교육인적자원부를‘교육과학부’로의개편을추

진했다. 또한 신설되는 교육과학부는 학교 교육에 한 개입과 통제를 폭 줄

일것이다. 교원임용�인사, 학사운 등초�중등교육의자율을가로막는규제는

폐지되거나 지방교육청으로 이양되고, 학생선발, 학사운 , 사립 임원 취임

승인, 입전형계획수립등 학에 한규제도 폭줄어들게될것이다. 

(7) 보건복지여성부: ‘ 태아에서노후까지’맞춤형복지구현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그리고 청소년위원회 등

으로나뉘어추진돼왔다. 비슷한업무가3개기관에나뉘어져있다보니서로

자기 일이라고 우기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발생해 왔

다. 정작 서비스를 받아야 할 국민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몰라 헤매기도

했다. 일선에서는 같은 곳, 같은 사람이 담당하는데 정작 중앙에서는 서로 다

른부처가다른정책을내놓아혼선을초래하기도했다. 결국, 한곳에서할일

을 나누어 처리하다 보니 예산�인력이 낭비되고 일선에서는‘무엇을 먼저 하

나, 어느장단에맞춰야하나’하는고민이발생한것이다.  

새 정부는 보건복지여성부를 신설해 서로 담을 쌓고 있던 사회복지정책 부

처를 통합하기로 했다. 이제는 전체 국가적인 관점에서‘태아에서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평생복지 시스템을 갖추고, 인력이나 복지시설 등을 통

합해 활용함으로써 예산 등 국가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기 된다.

(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자원의가치제고

우리 국토는 지금까지 육상은 건설교통부, 항만과 해양은 해양수산부, 산림

은 산림청 등이 개별적으로 관리�개발해 왔다. 국토종합계획을 통해 국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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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조정에 어려움을 겪

고있는것이현실이다. 

새 정부는 국토 및 해양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성장잠재력을 한 단계 더

상승시키고자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육상�해양�산림등국

토자원이 통합 관리될 것이고, 국토해양자원 관리와 경제 인프라 지원 기능을

결합해국토의가치와활용도를높이고경쟁력강화를뒷받침할것이다.

(9) 국민권익위원회: 억울하고힘든일은한곳에서

국민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및

행정심판위원회 등 여러 기관들이 있으나, 서민들의 권리구제에 해 제 로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관은 많아

도어디로가야하는지몰라여기저기기웃거리고있는형편이다.

새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권리 구제

기관을 통합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앞으로는 국민권익

위원회에접수만하면국민권익위원회가알아서권리구제절차를진행해억울

하고힘든일을해결해줄것이다. 

(10) 정부위원회는절반이하로축소

참여정부에서는 416개의 위원회가 난립해 위원회공화국을 이뤘다. 위원회

는 전문가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좋은

면도 있으나, 의사결정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강했

다는 비판이 있다. 때로는 공무원 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돼 예산낭비를

초래하기도했다.

새 정부는 일부 위원회를 폐지해 전체 위원회 숫자를 절반 이하로 줄일 계

획이다. 환경변화로 존치 이유가 없는 경우, 운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 소관

부처장관이위원장인단순자문위원회, 해당부처에유사한위원회가있는경

우등은과감히정비해예산을절감하고, 책임행정을구현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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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에 한인수위의입장

1) ‘ 부처주의=선진시스템’, 검증안된논리?

부처주의를 추진하는 것은 칸막이 없이 유연하며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용

적인정부를구축하기위한것으로정부기구의 부처화는세계적인추세이다.

미국은 15부, 일본은 13부�성, 프랑스는 15부로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 급변하

는 환경에 신축적으로 응하고 불필요한 조정비용을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있

다. 현행 정부부처가 산업별로, 역별로 제각각 칸막이를 만들고, 땅 싸움에

날을지새우는시스템을이제고쳐야만국민에 한서비스를제고할수있다. 

2) 유례없는졸속처리?

당선인은 1년 전부터 정부 기능과 조직의 개편 문제를 전문가들로 하여금

검토하게했고, 개편안을마련하는과정에서는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를거치

면서 축적된 정부조직 진단 결과를 개편안에 반 하도록 했다. 또한 인수위는

학계에서 제기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 방안 20여 가지를 참고했다. 이에 따

라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언론이나 학계에서는 이번

‘정부기능과조직개편’의방향을예견하고있었고, 기능개편의 부분은언

론에서 이미 논의된 것으로 20일 동안의 졸속 개편으로 보는 것은 비판을 위

한비판에지나지않는다.

3) 미래전략부처의폐지로국가경쟁력약화?

(1) 정부통신부가없어도세계일류가능한가?

1994년 정보통신부 출범으로 초기 정보통신망 구축 등 정보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한 것은 인정하나, 현재의 정보통신부 조직으로는 산업의

IT 활용, 산업 간 융합, 신산업 창출 등의 과업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우리나

라는 초고속통신망 등 IT망은 우수하나 IT의 산업적 활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은 미흡한 편이고, 반도체�휴 폰�LCD 등 IT 제조 분야는 강하지만 S/W, IT

서비스 수출은 인도의 1/10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IT산업이 조선�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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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과 연계되지 못하고, 고용창출 등과의 연계도 부족하다. 더구나 기업

지원 기능도 업종과 역별로 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 등에 분산돼 기술의 융

합과신산업의출현등여건변화에효과적 응이곤란한실정이다. 

지식경제부의 출범으로 IT산업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고, 기존 제조산업

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지금은 기술융합, 산업간 컨버전스 시 로

IT산업이 다른 산업과 만날 때 효과가 극 화되고, IT산업이 오히려 발전하는

시 이다. OECD 국가 부분이 산업 주무부처가 다른 산업과 함께 IT산업

(H/W, S/W 및 IT 서비스)을 통합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오히려IT 전담부서가있는나라는중국�베트남등IT 인프라구축이시

급한일부개도국에불과하다.  

(2) 과학기술부를폐지하는것은문제?

과학기술부는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통합되는 것으로 과학기술부

의 90% 이상의 인력�조직�기능이 교육과학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부 정원

544명 중 40명 내외, 42개과 중 4-5개팀, 소관 법률 37개 중 7개만 지식경제

부로 이관된다. 과학기술부라는‘명칭’이없어진다고 해서우리나라 과학기술

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며, 기초기술 연구개발은 여전히 교육과학부에서 수행

하게된다. 

산업과 기술의 융�복합화 등 세계 경제의 흐름을 볼 때 과학기술부에서 과

학과기술을동시에수행하기보다는지식경제부에서기술과산업을동시에수

행하는것이더욱효율적이라는판단에따라과학기술부를발전적으로통합한

것이다. 지금은 과학이냐 기술이냐의 이론적 논쟁보다는 어떤 방향이 국가경

제를 활성화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고, 이러한 실용주의적 개편안에

해‘과학기술부를 타부처와 통합하면, 과학기술이무너진다’고주장하는 것

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 정부는 2006년 현재 GDP 비 3.2% 수준

인과학기술연구개발규모를GDP의5%까지확 할계획이다. 

(3) 통일부를폐지하는것은문제?

이번 개편안의 내용은 통일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정책을 보다 효

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교통상부와 통합하는 것이다. 통일문제는 더 이상

특정부처의전유물이아니다. 통일문제는우리민족의미래와운명을좌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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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국가적과제이고, 모든부처가협조해다뤄야할중차 한문제이다. 

새 정부는 외교정책과 북정책을 일관되고 조화롭게 추진해 국가와 민족

의 이익을 극 화하고자 한다. 4강 외교, 북한 비핵화 등 외교정책의 가장 중

요한 부분이 북정책, 통일정책과 분리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한 북 업무는 외교통일부뿐만 아니라 국방�정보�재정�건설�산업 등 다양

한분야의부처가협조해추진할예정이다. 

(4) 기획예산처폐지로사회복지분야위축?

국가재원 배분은 국민적 동의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으로 기획

예산처가독립부처여서사회복지예산이늘어났다고하는것은지나친비약이

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신설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위축될 것이라는

걱정은기우에지나지않고앞으로기획재정부는미래전략차원에서서민생활

안정과사회통합을위한다양한프로그램을지원할것으로기 된다. 

5.쟁점해결을위한노력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안은 1월 21일 정부조직법 개정

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전 부처의 기능이 폭적으로 정비되는 것이라 726

개법률이부칙으로개정됐고, 정부조직법을비롯해45개의법률이제�개정돼

야했다. 

내용이 방 하다 보니 이해관계자도 많고, 통합되거나 변화가 큰 부처의 공

무원들이부처의생존을위해부처생존의필요성을정치권등각계에전파하기

시작했다. 또한 노무현 전 통령은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통령직인수위원

회가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참여정부가 공들여 만들고 가꾸어온 철

학과 가치를 허물고 부수는 조직개편안에 서명할 수는 없다”며 국회가 정부조

직법안을 인수위의 안 로 의결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거부권을행사할수있다는시사가국회의심의에 향을미치고, 그래

서가급적이면거부권을행사하지않는상황이되면좋겠다”고말했다. 

노무현 전 통령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1월 2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주

관으로정부조직법안과관련된공청회가개최됐다. 공청회에참석한전문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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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총론에는 찬성하지만 부처통합에 해는 전문 분야에 따라 각기 다른 의견

을 제시했다. 반 입장의 표논리는, 세계적인 추세보다는 우리나라의 특수

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통일정책과 여성정책은 상징성을 고려해 통

일부와 여성가족부라는 전담부서에서 수행해야 효율적이고,  과학기술부�정

보통신부�해양수산부 등도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는 상이므로 다른 부처와

통합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가인권위

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되는 것에 따른 중립성과

독립성훼손의문제를제기했다. 

정부 기능과 조직 개편이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새 정부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정치권, 전문가 및 부처

공무원의 다양한 의견을 반 해 원칙을 가능한 지키는 선에서 국회에서 협상

을시작했다. 

1차협상은2월5일에이뤄졌다. 한나라당에서는안상수의원과이한구의원,

김형오 의원이 참석했고, 통합민주신당에서는 김효석 의원,  유인태 의원, 김

진표의원이참석했다. 양측은통일부등통합되는부처의존치문제를두고입

장 차이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인수위와 한나라당의 원칙은 부처이기주의나 이

해집단의이기주의를초월해서국가의효율적운 과 선에서나타난국민의시

정신을나타낼수있는정부기능과조직개편이이뤄져야한다는것이다. 

2월 8일에 이뤄진 2차 협상에서는, 한나라당이 통일부 존치와 국가인권위

원회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양보했다. 그러나

통합민주신당은 통일부는 애당초 인수위가‘협상용’으로 폐지 목록에 올려

놓은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통령 직속 기구화는 유엔 등 국제기구도 반

하는 것이었기에 양보한 것이라며 맞섰다. 반면 통합민주신당이 꼭 반

하고자하는 안은불분명한상황이었다. 또다시합의점을찾지못하고협상

이 연기됐다. 이후 3차와 4차 협상이 2월 10일과 11일에 걸쳐 이뤄졌으나 협

상은일괄타결에이르지못하고결렬됐다. 

인수위에서는 2월 12일 이경숙 위원장이‘ 국민담화문’을 발표해 작고 효

율적인 정부로 규제를 줄이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담은‘정부의 기능과

조직개편안’협상에 통합민주신당 측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국민의

지지를간곡히호소했다. 

정부조직 개편 협상이 2월 21일 한 달의 우여곡절 끝에 결실을 맺었고,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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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에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인수위가 당초 마련했던 13부 2처

의개편안은15부2처로변경됐다. 최 쟁점이었던해양수산부는인수위안

로 폐지돼 국토해양부로 통합됐고, 여성부는 부처가 존속되는 신 가족정책

기능을보건복지가족부로넘겨주고기능이축소됐다. 통일부도독립된부서로

남게 되면서 개성공단사업은 지식경제부가 아닌 통일부 업무로 존속됐다. 방

송통신위원회는 통령 직속기구로 하되 여야의 의원비율을 3:2로 하기로 했

다. 교육과학부는교육과학기술부로, 문화부는문화체육관광부로명칭이바뀌

었다. 이로써새정부는새롭게짜여진직제에맞춰출범할수있게됐다.

6. 평가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이 발표되자 국민들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이

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정부축소와 규제완화’를 주

요내용으로했기때문이다. 그러나공론화과정이너무부족했다는지적이제

기됐다. 인수위는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개최

한 공청회에 참석해 정부 기능과 조직개편의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박재완 팀장이 각종 방송에 출연하고 국회 상임위원회

와학회, 시민단체공청회등에참석해개편취지를적극홍보하는기회를가졌

다. 이과정에서도국민의높은지지도를확인할수있었다. 

인수위에서는 정부조직법안을 제출한 후에도 공론화 절차를 최 한 갖추기

위해 정치권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정치권과 협상을 추

진했으나결실을맺지는못했다. 또한노무현전 통령과정치권등에서제기

한 쟁점에 해는 새로운 정부가 추구하는‘절약하면서도 일 잘하는 실용정

부,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쟁점별로 협의를 하

고자 했다. 그러나 이렇다 할 결실을 거두지 못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에 어려

움을 겪었다. 정부 기능과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국

정운 자가국정철학과시 정신을반 해선택하는것이다. 국민들은당선인

에게‘국민을 편안하게 하게 하되, 경제를 살리라’는 시 정신을 보여주었고,

당선인은 국민의 뜻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정부기능과조직의개편하고자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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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기구도(2원 15부 2처 18청 5위원회 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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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제2장쟁점정책도출과정

쟁점과제도출과정8

담당: 한반도 운하TF

1. 활동개요

제17 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제시한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해 관련 기관,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언론보도와 국민여론 모니터

링등을수행함으로써프로젝트추진의당위성과기 효과를종합적으로정리

해 새 정부 출범 이후 프로젝트 추진이 가시화될 경우에 비했다. 운하 프

로젝트가 실제로 추진되기 시작할 때 예상되는 쟁점과 이의 해결방안을 검토

함으로써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환경�문화�물류 등

의사회적편익을향상시킬수있는구체적인방안을모색했다. 

2. 쟁점 응방안의배경

통령당선인이 선 후보 당시에 공약으로 내세운 한반도 운하는 통령

선거기간 동안에도 큰 이슈로 부각됐을 뿐만 아니라 선이 끝난 이후에도 많

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프로젝트 자체에 한 명확한 논거

제시와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에 한반도 운하TF는 한반도 운하 프

로젝트 반 측이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쟁점들에 한 응 방안을 모색하

고이를적극적으로홍보해국민들의이해를돕고자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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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에 한 응방안

TF에서는 특히 언론에서 제기한 의견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한 해

결책을 제시하려고 노력했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언론에서제시한문제점에 한검토결과는다음과같다.

1) 환경문제및추진절차

(1) 언론이밝힌문제점

서울신문(1.9)은 초 형 국책사업의 추진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국민적 합

의와 경제성, 환경성, 법적 절차를 따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

시했다. 조선일보는 환경칼럼(1.10)을 통해“진짜 민자사업, 진짜 환경 향평

가여야 한다”라고 제시하고, 운 수익 보장, 배후단지개발권의 특혜는 곤란하

며 환경 향평가를 우회하는 편법은 배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

설(1.11)을 통해 착공이 전제돼 있는 여론수렴은 곤란하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국민여론 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고, 중앙시평

(1.24)을 통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 또는 의견수렴 등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설문조사(1.14)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

트에 한 주요 고객이 될 컨테이너업체 중 57%가 운송시간이 길어 경부운하

이용에부정적으로답변했다고밝혔다.

한국일보는 칼럼(1.14)을 통해 운하에 한 논의는 정치와 이념 굴레를

탈피하고 객관적 자료와 논리에 의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문화일보

는 사설(1.14)을 통해 운하사업은 국민적 납득�합의를 중시해야 하며 운

하의경제성과미래지향성, 환경에미칠 향등을치 하게분석하고국민앞

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1.16)은 운하의 추진과정상 문

제점으로, 100% 민자추진에 해안전장치가없는민간참여에의문이있음을

제시하고 여론수렴이 요식행위화할 가능성, 주변지역의 투기조짐 발생, 환경

생태계파괴우려가있음을주장했다. 

(2) 한반도 운하TF의검토결과

운하사업은 시장원리와 국민적 공감 형성을 통해 추진될 것이며, 민간

의 제안이 이뤄질 경우 관련 법률에서 정한 법적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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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사업은 100%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기본입장이며, 앞으로 민간제안서

가접수되면면 히검토해사업을추진할계획이다. 현행관련법률에서는운

수익보장제도가폐지됐으며, 환경 향평가등은관련법률에서정한절차에

따라 추진될 것이다. 경부운하는 부산항 기종점의 환적 및 물류기지, 각 터미

널의 선적�양하 시스템 등이 뒷받침될 경우 장래의 수출입물동량 증가를 감안

할때운하이용률이증가될것으로최종판단했다.

2) 기술분야

(1) 언론이밝힌문제점

서울신문(1.12)은 운하를어떻게만드는가가더중요하며, 단지바지선에

의한 컨테이너 이동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기�통신�에너지�물류가 함께하는

다목적 운하 건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한겨레(1.16)는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김원 연구원의 견해를 인용해 경부운하 일부구간에 범람 위기가 있으

며, 수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본류뿐만 아니라 이와 연결된 금호강�황강

�남강 등 주요 지류들의 제방 높이기 등 홍수 책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제시했다.

경향신문(1.27)은 김소구 한국지진연구소장의 견해를 인용해 조령터널의

위험성이 있어 분야별 전문가집단(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과학적 타당성 검토

가 우선돼야 함을 제시했다. 중앙일보(1.27)는 김승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

원개발사업단장의 견해를 인용해 배수 문제 분석, 주운수로 준설계획 검토 등

경제성에결정적 향을미칠수있는기술조사와분석이더수행될필요가있

음을 제시했다. 세계일보(2.4)는 운하 공기단축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기

준면적을 폭 완화한다는 점과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우려해 학계가 반발하

고있다고보도했다. 

(2) 한반도 운하TF의검토결과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의 추진은 운하로 인한 국토개조에 목적이 있으므로

추진과정에서 면 히 검토해 그 결과가 반 될 것이다. 김원 연구원은 해명보

도자료(한국건설기술연구원)를 통해 한겨레 기사는 한강�낙동강에 해 최

9m 준설, 최 11m 보 설치를 가정해 추정한 것이며,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경

부운하계획과는 보의 위치, 보의 운 방법, 하상 준설량 및 준설구간 등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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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지않으므로기사내용은경부운하와는관련이없다고밝혔다. 한반도 운

하연구회에서 발간한『한반도 운하는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물길이다』에 따

르면주운보를고수부지보다낮게설치하고수문은계획홍수량보다크게설치

해홍수시에는완전개방하므로계획홍수위는현재보다낮아진다는점을분명

히했다. 

조령터널 구간은 화강암으로 이뤄진 단단한 지층구조로서 국내 건설기업들

은 수로에 있는 물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석회암으로

이뤄진 일부 구간은 누수방지를 위해 바닥과 측벽 하부를 방수시트로 시공할

계획이라는점을제시했다. 

배수문제 및 주운수로 준설계획과 관련해 한반도 운하는 수문(水門)이 있

는‘가동보’로건설되기때문에홍수시수문을열면통수단면이증가해오히려

기존 홍수위를 1~2m 저하시키는 등 치수효과가 발생하며, 굴착으로 인한 농

경지 피해는 지하수 변화 등 환경 향을 면 히 검토해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예정이다. 문화재지표조사와관련해서는정부규제완화차원에서문화

재 지표조사 의무시행면적을 완화하더라도 1억 5,000만㎡로 반드시 지표조사

를해야한다. 따라서면적완화(3만㎡→10만㎡)는 운하사업과관계가없다.

4. 정책방향설정및구체화방안

1) 친환경적�친문화적추진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가 친환경�친문화적인 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우

선 TF 자문회의 등에서 제시된 사안별 검토항목들과 그동안 언론보도 및 환

경�문화재관련단체에서지적한사안들에관해면 한검토를거쳐야할것이

다. 또한「환경정책기본법」등 법령과 문화재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환경 향평가의절차, 문화재조사�발굴절차를수행해야할것이다.  

TF에서는 앞서 논의된 사안들이 사업조건에 충실히 반 되고 이행되고 있는

지, 실제로 건설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등에 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

시했다. 또한사업시행에 한감시기능이강화돼야할것이며, 이를위해서는

프로젝트의 추진단계별로 환경�문화재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215제2장쟁점정책도출과정

2)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물류인프라개선체제마련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가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일조하

기위해서는창조적인물류인프라의개선이이뤄져야할것이다. 그리고이와

더불어물류인프라시설을위한부 사업의발굴도필요하다. 

육로운송에서 운하운송으로 화물 수송 물량을 전환하고 또한 그 양을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서울~부산 간 운송비용이 기존 도로�철도 노선에 비해 경쟁

력이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기존의항만시설과운하시설의연계기능, 수

출화물의 선적 및 통관제도의 개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계기능이라 함은

부산지역의 항만에서 서울지역의 터미널행 바지선에 화물을 환적할 수 있는

부두시설 및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컨테이너 야적장 등의 물류기지를 갖

추는것이다.  

3) 문제점해소및국민이해증진

TF에서는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과 반 의견과 국민여론

등을 수렴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사안별 검토사항을 정리

해왔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적된 사안들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을 이해

시키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프로젝트

자체에 한 반 측 비율이 찬성측 비율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에 한 좀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됐다.

국민들의 이해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운하 프로젝트가 친환경�친

문화적인 운하건설이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GIS를 활용한 입체적인 동

상과국민들의마음에다가갈수있는쉬운설명이필요하다. 특히전문분야별

로 상세하게 정보가 전달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TF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해 국민홍보자료를준비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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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장경제원리에입각한민자사업추진조건마련

(1) 추진조건의객관성�창조성�효율성확보

한반도 운하TF, 정부부처, 추진기구 등은 사업조건에 관해 사전에 면 한

검토를 거쳐 사업조건과 추진여부에 관한 논란을 해소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을 거쳐야만 실제 민간부문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했을 경우 민자 상사업으로

의확정을위한타당성분석등심의과정에서불필요한소모적논쟁을피할수

있을것이다. 자칫이를소홀히할경우중요한국책사업이정치적인논란으로

변질될수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다음과같은추진방안을제시할수있다. 

첫째, 경제성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 및 반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의

견들을 기초로 해 사업조건과 비용�편익분석에 관해 좀더 면 하고도 객관적

인검토가요망된다. 특히물동량예측과사회적편익산정에관한항목에관해

서는현재의물류운송제도만을전제로해서는안된다. 현재의물류운송제도에

한개선이나변경을고려할필요가있다.

둘째, 프로젝트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됐을 때 정부부담액의 최소화, 추진기

간의단축등효율성확보방안을마련해야할것이다. 예를들어제3자제안공

고의 평가조건에 총사업비 상한, 정부부담액 상한 등을 반 함으로써 협약 체

결기간을 단축하거나 사업자 선정 이후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설계�시공 동

시시행(Fast-track)방식을고려할수있다.

(2) 경쟁에의한사업자선정을위한세부방안제시

경쟁에 의한 사업자 선정방안으로 제3자의 참가조건, 컨소시엄 구성방법을

추진조건에 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반 측이나 언론에서‘한반

도 운하프로젝트는추진규모가역 가장큰규모임으로인해사업제안서를

제출하게 될 기업 컨소시엄에 한 특혜가 될 수도 있다’고 여러 차례 문제

를 제기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유의해 세부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특혜시비를해소할수있을것이다.

민간부문이 공동협의체(TF)를 구성해 공동으로 사업제안을 할 경우 시공

능력 상위업체에 한 특혜시비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경쟁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컨소시엄별로 최초 제안자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초 제안자로 인정하기 위한 제안서

제출요건에 관해 더욱 구체적인 기준과 적격요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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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운하 프로젝트 참여기회를 넓히고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조건을 반 할 필요가 있다. 경부운하 전체 사업구간을 구간별로 분할해

시행하는 방안과 컨소시엄 구성에 한 제한 및 우 조항을 부여(참여회사수,

중소기업, 외국기업)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을것이다. 

5. 통령기조와의연관성

이명박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는 한민국을 아름답고 살고 싶은 국토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이는 한강�낙동강�금강� 산강을 물길로 연결해 환경개

선, 수자원의 효율적 관리, 재해예방, 물류혁신, 지역경제 발전 등을 도모하고

자하는것으로, 이에 한실천이바로한반도 운하건설이다.  

5 국정지표 중하나로‘성숙한 세계국가’가제시됐고, 창의적인 문화 국

으로의 도약을 위해 디자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전략목표 아래 47개 국정

과제가 제시됐으며, 이 중에서‘친환경�친문화적 한반도 운하 건설 추진’이

핵심과제중의하나로선정됐다. 

한반도 운하 건설은 환경친화적이고도 친문화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를

위해 그동안 인수위 한반도 운하TF는 전문가 자문회의, 정부부처 실무진과

의논의및검토, 언론과반 측의문제제기에 한지속적인검토와 응논리

제시, 국민홍보와국민여론수렴등을수행해왔다. 

6. 평가및향후과제

한반도 운하는 친환경적이며 친문화적인 사업이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

인 우리나라 IT기술과 조선�건설기술 등을 활용해 국토구조를 선진화하고 미

래의환경변화에 응하는사업이다. 당선인이최근관광산업인과의간담회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두바이는 사막을 파서 운하를 만든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때창조적인프로젝트가돼야할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반 를 위한 반 입장을 취하는 인상을 주

고 있으며, 운하 프로젝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왜곡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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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운하에

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 형성을 위해 정

확한논거를토 로국민의눈높이에맞춘홍보와전문가집단의의견수렴이필

요하다. 이러한관점에서향후추진돼야몇가지방향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첫째, 국민적 공감 형성 및 국내외 전문가 의견수렴이 요구된다. 이를 위

해 한반도 운하TF에서는 한반도 운하 바로알기 동 상을 제작해 홍보하고

자 한다. 위성사진과 GIS 등을 활용해 만들어진 동 상은 한반도 운하의 친

환경�친문화적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자체�학회 등을 중심으로 토론회�설명회�현지답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관련연구기관에서는국제심포지엄도개최할것으로보인다.

둘째, 친환경�친문화적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 반 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문가(NGO 포함)를 중심으로 하는 문화재�생태계에

한 전반적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이 정부에 제안서

를 제출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 타당성과 환경 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

쳐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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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과제도출과정9

담당: 새만금TF

1. 새만금토지이용계획변경

1) 활동개요

지난 1991년 착공 이래 중단과 속행을 거듭해온 새만금사업은 2006년 3월

법원의 계속공사가능 판결로 공정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같

은 해 4월 역사적인 방조제 끝물막이공사가 완료됐고, 이듬해인 2007년 12월

에는「새만금사업촉진을위한특별법」이제정됐다. 

새만금TF에서는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새만금사업을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면모를 일신하고, 이를 실체화하는 데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해 공약으로 발표한‘동북아 경제중심도시 건설’을 조기 실현하는 방

안을찾고자노력했다. 

공약이행의 선행조건은 농지 위주로 구상된 당초 토지이용계획을 새롭게

설정한 사업의 방향과 개발목적에 맞도록 변경하는 것이었다. 새만금을 국가

경쟁력강화를위한성장동력사업으로개발하기위해서는토지를보다효율적

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2007년 4월 발표

한 토지이용계획을 과감히 변경하는 것을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관련 기관의

의견청취및현장확인, 법적근거와절차파악, 수정과보완을위한자문회의

등을거쳐내부토지이용기본구상변경안을마련했다. 

또한기본구상변경에따라수질개선등환경문제, 매립토확보방안, 용수공급

방안등의추가 책이필요하다고보고이에 한 책을강구했으며, 특히환경

책은새만금유입수에 한수질개선문제를주요쟁점으로선정, 집중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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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배경

최근초고속경제성장으로관심이집중되고있는중국과함께한국�일본등

동북아지역이 세계 경제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새만금의 용도를 농지 위주

에서 금융�물류�관광 등 다기능 복합용지 중심으로 변경하자는 것은 이 같은

지정학적가치를시 적요구에따라최 한활용하자는의미를담고있다. 이

는 세계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 확보, 즉 당선인의 철학이 반 된

공약으로 새만금TF는 팀 구성과 함께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중점과제로 선정

해검토하기시작했다. 

방조제 완공에 이어 내부개발 추진을 위한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걸맞은 실천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이 우선돼야 한

다는 점도 중점과제 선정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수질 책은 기본구상 변경에

따라선행돼야할 표적과제가운데하나로선정, 중점논의 상에포함했다. 

3) 기본구상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의기본방향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의 골자는 농업용지 71.6%를 30% 이하로 축

소�조정하고, 신 산업용지와 기타용지를 늘리는 것이었다. 이는 토지활용도

를 높이는 것이 목적임을 감안해 합리성과 생산성, 경제성 등을 검토한 뒤 시

적수요에걸맞은새로운토지이용기본구상안을마련키로했다. 

이에 따라 TF에서는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되, 신정부 임기 내 추

진과제와 중장기과제를 검토해 향후 변화에 적용할 수 있는 유보지를 량 확

보하는방안을심도있게검토했다. 이결과농지축소에따라확 되는기타용

지를 부분 유보용지로 전환하되, 향후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예상용도를 잠

정지정하는것으로방향을정했다. 특히환경용지등은절 적필요성을강조

하기위해기본구상에반드시포함키로했다. 

(2) 관련기관의견청취

팀에서는 먼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농림부�해양수산부 등 소관

부처의 의견과 이를 조정해온 국무조정실, 그리고 개발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

했던국토연구원등5개연구기관의의견을차례차례청취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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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업무현황 청취는 1월 2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사업 전반에 한 보

고의 사업공정에 한 설명, 그리고 전문�자문위원의 질의와 응답 순으로 진

행됐다.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는 이 자리에서 새만금TF가 제안한 용도변경 방안

을 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 다. 농림부가 농지축소 방안에 해 전향적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계기로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

경은속도를내기시작했다. 

TF팀은일단농지를 폭축소하되법적검토와절차, 그리고그범위는국

무조정실등나머지유관기관의의견청취를통해결정하기로했다. 

국무조정실 업무보고는 1월 7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는 내부토지이용 변경 및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

별법」을 사업 시행 전에 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TF에서

는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되는 2008년 12월 이전에 기본구상변경을 확정짓는

것이생산적이라고판단, 국무조정실의적극적검토를당부했다. 

이후 여러 차례의 전문�자문위원회의를 통해 초안으로 작성된 변경안은 농

지축소로 발생하는 용지를 새로운 수요가 예측되는 에너지, 첨단산업 등에

폭 배분하는 안으로, 이를 당선인에게 보고하기 전에 2007년 4월 당초 안을

마련할 때 참여했던 5개 연구기관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당시 면적배분의

원칙과이유를알아야할필요성이있었기때문이다. 

연구기관회의는 1월 8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

구원, 농어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북발전

연구원등5개연구기관관계자들은기본구상마련과정을구체적으로설명하

면서기본구상안을변경할때추가적으로고려해야할사항을지적했다. 이때

새롭게 검토사항으로 두된 내용은 공업�생활용수와 매립토 확보방안, 환경

문제해결방안, 분양가상승요인배제방안등이었다. 

(3) 변경안검토와현지방문

TF에서는 당초 기본구상이 농지우선개발, 친환경순차개발에 중점을 두고

마련한 방안이라는 점을 감안해 용도변경시 반 한 자료를 참고해 변화에

응키로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1월 5일 자문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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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농지축소를 위한 선

결과제로 수질개선 등 환경문제를 꼽고, 추진절차와 법적 근거에 한 충분한

검토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실효성 있는 변경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한 현지방문은 계획보다 많은 성

과를 거뒀다. 익산시�군산시�김제시의 입장을 상세히 들을 수 있었으며, 사업

별 추진현황에 한 구체적 자료와 정보는 변경안을 정리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로활용됐다. 

전문위원의 심도 있는 검토와 자문위원회의를 통해 내부토지이용 기본구상

변경 초안이 만들어져 강현욱 팀장의 책상 위에 올라간 것은 1월 9일 아침이

었다. 13일로 예고된 당선인 보고일자에 맞춰 밤늦게까지 토론하고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작업한결과물이었다. 

이후 강현욱 팀장의 검토와 이에 따른 수정이 몇 차례 거듭됐고, 최종 보고

서와 함께 변경된 도면을 만들어 10일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위원장에

게1차보고를했다. 강현욱팀장의보고를들은사공일위원장은추진실천계

획을 마련하되 거시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특히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적 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내부토지이용 가운데 원유 유통산

업은식품가공등친환경산업육성에장애가될수있으니추진을재검토할필

요가있다고지적했다. 

내부개발기본구상 변경안은 이처럼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 된 공약을 바

탕으로 초안을 잡기 시작해 전문위원�자문위원회의, 소관 부처와의 의견조율

을 거쳐 현지 확인을 실시한 후 보완�개정을 거듭한 끝에 비로소 하나의 안으

로탄생했다. 

(4) 당선인보고

그간 추진상황 및 계획에 한 당

선인 보고일시가 1월 16일로 정해졌

다. 이미 국정과제보고서를 통해 활

동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온 새만

금TF에서는 이 자료를 토 로 보다

명료하면서도 충실한 보고서 작성에

돌입했으며, 한편으로는 내부토지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방문

한새만금TF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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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본구상변경에따라추가되는사업비를산출하기시작했다. 

당선인 보고서에는 내부토지이용 변경안을 비롯해 사업의 조속추진을 위한

수질개선방안과 개발가능지역의 우선개발계획, 신항만건설계획 등이 담겼으

며, 사업완공연도를당초보다10년앞당긴다는계획도포함됐다. 

당선인보고는통의동당선인집무실에서약40여분동안이뤄졌다. 강현욱

팀장의 보고를 받은 당선인은 사업기간 단축과 신항만 건설에 해 깊은 관심

을표명하면서수질개선등환경문제에 한완벽한 책마련을지시했다. 

2. 수질개선 책마련

1) 수질 책추진현황파악

개발의 조기착수가 중점추진과제로 검토된 것은 새만금사업 추진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전문위원, 자문위원들은 사업추진 의지를

확고히 밝히는 것 못지않게 개발을 조기에 착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기간

을단축하는것이중요하다는의견을제시했다. 

개발 조기착수를 위한 선결과제는 역시 수질개선이었다. 특히 새만금 상류

에 위치한 왕궁축산단지가 뜨거운 감자 다. 익산시 자료에 따르면 한센병 환

자들의 집단거주지역인 이곳에서는 250여 농가가 총 11만두 이상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발생되는 폐수만도 1일 700㎥~1,000㎥에 이르는 것

으로파악됐다. 

익산시는 익산북부하수처리장 현장방문시 민간투자사업으로 계획한 고도처

리시설보강공사를2월중에발주한다고보고했다. 하루처리용량700㎥규모의

이 시설을 가동해 왕궁축산단지에서 배출되는 돈분을 고도처리하고, 현재 공동

처리중인일반생활하수는별도의개별시설을통해처리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이시설이완공되면법적수질기준인BOD 30ppm, T-P 8ppm 보다훨씬개

선된물이방류되기때문에목표치달성에는문제가없다고했다. TF의고민은

여기서 시작됐다. 이미 무방류 시스템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중이었

기때문이다. 단한방울의폐수도밖으로배출하지않는처리시설을통해이번

기회에수질문제를확실히매듭짓겠다는것이TF의내부방침이었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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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방류시스템도입방안검토

(1) 제안에 한검토

무방류 시스템이 제 로 가동된다면 55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고도처

리시설 보강공사는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보강공사를 통해 폐수의 수질을

기준치 이하의 양호한 상태로 배출할 수만 있다면 굳이 무방류시설 도입을 검

토하지않아도된다. 

이를 결정하기 위해 자문위원들을 비롯해 더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

다. 먼저 새로운 처리방식에 한 지식 범위를 넓히기 위해 2008년 8월 완공

목표로 현재 충남 논산에 무방류돈사를 건립하고 있는 국내 굴지의 양계업체

인H기업관계자의조언을듣기로했다. 

이렇게 해서 열린 1월 12일 수질 책간담회에는 H기업이 추천한 폐수처리

전문가를 비롯해 새만금TF 팀장, 전문�자문위원뿐만 아니라 농림부 축산팀장

도참석, 무방류시스템에 한의견을교환했다. 

H기업이 국내 최초로 건축하고 있는 신개념 돈사는 완전 폐형으로 폐수

는물론냄새까지잡는첨단시설로조부장의설명에따르면네덜란드등선진

국에서는이미도입해운용하고있으며, 향후우리나라축산업도이추세를따

르게될것이라고했다. 

이런 첨단 시스템의 돈사가 들어선다면 왕궁의 폐수 걱정은 끝나는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는 있었다. 일단 시설비�운 비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왕궁축산단지 돈사 전체를 이 시설로 바꿀 경우 총사업비가 약 950억원에 달

할것으로추산됐다.  

TF에서는 이를‘H안’이라 이름해【방안1】로 정하고, 또 다른 방안을 검토

하기로 했다. 이때 전라북도 완주과학산업단지 내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업체

를 운 하고 있는 P기업 표가 사무실을 찾아와 새로운 폐수처리 방안을 제

안했다. 이안이후에【방안2】로검토된이른바‘파우더안’이다. 

이안에따르면자신들이수소발생용으로이용하고있는일명‘세라믹파우

더’를 축산폐수에 투입할 경우 함수율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동 상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로는 수분 98%에 가까웠던 돈분이 파우더를 투입하자

3~4시간만에 건조해져 일반 흙에 가까울 정도로 보송보송해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방안의 경우 폐수는 방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역시 비용

문제가 검토 상이 됐다. 기술의 핵심인 원료의 원활한 공급 가능성도 확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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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할사항으로남았다.  

이러한 방안 이외에도 전문�자문�실무위원들이 검색과 수소문을 통해 찾아

낸갖가지방안들은실효성이검증되지않은관계로검토방안으로채택되지는

않았다. 이중에는신기술을도입한폐수정화시설도있었고, 톱밥돈사등기존

의방식을개선한시스템도있었다. 

(2) 효과검증을위한현지방문

TF에서는처리시스템에 한실증확인및검토일환으로현지방문을계획

했다. 우선【방안1】과【방안2】의실체에 한현지확인을실시하기로했다. 다

행히도두현장은각각전라북도익산과완주로서로가까운거리에있었다. 양

재삼 자문위원과 이란우 실무위원이 전라북도를 방문한 날은 1월 26일로 인수

위가 구성되고 처음으로 얻게 된 공식 휴일이었다. 그러나 이미 계획된 출장이

었기때문에일정을미룰수없었다는말에P기업 표는반갑게맞아주었다. 

P기업이제안한일명‘파우더처리방식’에 한확인은별도의시설이필요

한 것은 아니었다. 처리의 노하우가 파우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회사 노하

우라며굳이성분을밝히지는않았지만, 이파우더를돈분이포함된폐수에투

입하자 30여분 내에 거짓말처럼 보송보송한 흙으로 변했다. 원료 가격 문제를

걱정하자 P기업 표는 다각적 원료공급 루트를 개발하면 코스트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료분석학에 남달리 조예가 깊은 양재삼 자문위원은 리트

머스로 산도를 측정하는 등 간이분석을 통해 파우더 방식의 위해성 등에 관심

을보 으며, 특히가동을전제로투입되는비용에 해집중질문하면서데이

터분석에골몰했다. 다른방안들과비교하기위한자료가필요했기때문이다. 

(3) 일부제안, 시범사업으로도입

양재삼 자문위원이 분석한 제안내용 검토보고서가 1월 31일 TF에 제출됐

다. 이에 따라 개최된 전문�자문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채택의 가치가 충분한

제안이지만 아직 성과에 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전면 도입하는 것보다

는우선일부지역에시범사업으로도입하자는쪽으로의견이모아졌다. 

TF에서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왕궁축산단

지에서 배출되는 1일 1,000m3의 축산분뇨 가운데 700m3는 고도처리시설을

이용해 처리하고, 나머지 300m3는‘H안’또는‘파우더안’을 포함, 여타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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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분석�검토한 후 시범사업으로 도입해 축산폐수를 완

벽하게처리하는방안을새정부에제안하기로결론지었다. 

3. 향후계획과기 효과

새만금 수질문제에 한 해답을 찾기 위해선 만경강(81km), 동진강

(45km)뿐만 아니라 새만금 전체 유입수에 한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

해야할필요성이있다. 

TF에서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보완하거나 완공시기를 단축하는 것을 기

본방향으로 하되, 축산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맑은 물 유입량 증 를 위한

어우보취수지점변경사업등추가사업추진을제안키로했다. 

또한 만경강�동진강 둔치 경작허가에 해서도 임 기간이 지난 뒤에는 더

이상 불허하는 방안을 수질개선 차원에서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와 협의해 추

진하는것을적극검토키로했다. 

다행히도 인수위 활동 과정에서 파악한 강 유역의 수질은 당초 새만금 수질

책 수립시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 치에 한 확신은 여기

에서 끝나지 않았다. 환경문제에 한 국민적 공감 가 확산되고, 자치단체마

다 환경 관련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음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TF 활동을통해제시된안들이시행될경우수질문제는2010년목표치

를달성할수있겠다는확신을갖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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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과학비즈니스벨트TF

1. 활동개요

과학비즈니스벨트TF에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의 먹을거리를 만

들기 위한 핵심과제로 로벌화된 과학연구 거점 조성을 우선순위 과제로 선

정했다. 

세계 일류화를 추구하는 선도(leading)전략으로 전 세계로부터 우수한 연

구자를 끌어들여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창조적 과학연구와 비즈

니스�문화�예술 활동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과학비즈니스 생태 환경을 만들

겠다는강력한의지의표명이다.

과학연구 거점의 로벌화는 우선 해외의 과학 석학 유치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우수한 인재 유치는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인재를 유인할 수 있

는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하기에 TF에서는 미리 해당 분야 석학들의 풀(Pool)

을구성하고, 인재유치동기를파악하기위해지속적인접촉을해오고있었다. 

핵심인재들이 사업 시작부터 참여하면 로벌한 관점에서 향후 계획을 입

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인재 입에 한 작업은 한시라도 늦출 수 없었다. TF

에서는인재풀을별도로작성함과동시에핵심인재와의네트워크구성을위한

사전작업에돌입했다. 

또한, 해외연구소 방문, 해외거주 과학자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로벌 과학거점이 되기 위한 방법에 해 의견을 나눴다. 국내 과학기술인 및

전문가들과도 여러 차례 자문회의를 가져 로벌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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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세계 최고 인재를 입하고 튼튼한 관계를 맺는

것은쉽지않은작업이었다. 

주거여건, 교육환경, 연구시설이 열악한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유

인할수있을까에 한실질적인문제에부딪쳤다. 

따라서 국제적인 공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 시작단계에서부터 적극적

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유럽�일본 방문 등을 통해서 국제공조

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공유하기

로했다.

2. 쟁점정책의선정과배경

1) 당선인의 로벌협력체제강조

2008년 1월 30일 TF 당선인 업무보고 중 당선인은 사업 시작부터 로벌

한연구벨트조성을위해 로벌석학, 기업과의국제협력을강조했다. 당선인

은 선출마 이전인 2006년 10월 해외정책탐사 과정에서 세계 최고의 연구소

들을방문해세계적인연구환경을살펴보고, 과학석학들과의만남을통해과

학의중요성을현장에서체험했다.

따라서 당선인은 과학연구가 세계적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로벌 협력체

제의구축이선행돼야하며, 이를통해국가경쟁력강화라는목적을달성하고,

우리미래의먹을거리를만들수있다는점을강조했다. 

2) 선진과학기술경제로의전환을위한 로벌화의필요성

현재 우리 국가경쟁력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시점에 놓여

있다. 특히,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선진과학기술경제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 과학기술경제로의 전환은 해외에서 우수한 과학 석학

을유인함으로써그실마리를찾을수있다.

지난60년간세계에서가장빠르게성장한 한민국은이제저임의고급노

동력과 기간산업 중심의 자본 투입을 통한 추격 전략하의 산업구조 발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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벗어나선도국가에걸맞은지식기반을구성할기초연구역량이절 적으로필

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적절한 연구개발과 지

식 생산의 기여가 높은 선진국형 경제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일류두뇌 확보를 통한 기초과학 역량 강화, 고부가가

치 원천기술 확보, 과학기술의 사업화를 통한 국부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하는것이급선무이다.

이러한 내외적 환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로벌 과학거점 조성

을 위한 필수조건인 해외석학 유치와 로벌 연구환경 조성이라는 두 가지 방

향성을충족하기위한구체적실행방안을마련했다.

3. 쟁점정책소개및의의

세계 정상급 고급 과학두뇌를 유치�활용해 최고의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국내 연구 인력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세계적인

과학두뇌를양성하는토 를구축하는것을지향점으로설정했다.

로벌 과학거점의 핵심인‘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팀을 이끌 세계

적인 석학을 파격적인 우와 장기계약을 통해 집중 유치하고 연구의 자율성

을부여하는운 안을준비했다. 이는국내연구인력이세계수준으로도약하

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또한 해외 유수의 연구기관 및 국내 출

연연구기관과의 R&D 협력 네트워크를 확립해 과학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

써 R&D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해 과학 거점이 비즈니스 거점으로 연결되는

벨트로의확장성을지향했다.

4. 쟁점정책의단계별논의과정

로벌 과학거점 조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다

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듭했다. 특히 해외인력 유

치와 로벌연구환경조성에초점을맞춰논의를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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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벨트내외국인을위한생활여건조성검토회의

과학벨트 내 외국인을 위한 생활여건에 해서는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

다. 무엇보다 자녀교육, 가족취업, 행정 서비스에 한 국내 정주여건이 부족

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해외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활여건

에 한개선이필요했다. 

외국인에게는 전세자금 출이 안되고,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시 내국

인 동료의 보증을 요구하고, 휴 폰 개통, 온라인 쇼핑 이용 등 생활필수품 구

입시 내국인에 비해 절차가 매우 복잡한 상황이다. 행정기관�병원 등에서

어 서비스가 안되고, 해외유치 과학자 배우자의 국내취업 기회 제한으로 장기

간체류를기피하고있는실정이다. 

또, 외국인투자자는 주로 전세�월세 등 임 를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데‘높은 임차료’에 불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세�월세의요금을낮출수있도

록외국인전용임 아파트건립지원, 주택정보제공도확 해야할것으로판

단된다. 교육문제에있어서도비싼학비와외국인학교부족이불만사항으로파

악됐다.

이런 제한은 외국인이면 어느 정도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주장도제기됐다. 모든여건을외국인에맞추는것은수동적인태도이며, 적극

적으로 한국적인 환경을 만들고, 독특한 문화를 조성해야 외국인들도 호감을

가진다는 의견이었다. 핵심적인 교육�의료시설은 최 한 외국인들에게 편리

함을 제공해야 하지만, 모든 생활환경을 외국인에게 맞춘다면 오히려 특색이

없는무채색의거주환경이될것이며, 결국 로벌거점구축은실패할것이라

는의견도제시됐다.

2) 외국석학네트워크구성을위한포트폴리오구성회의

외국석학네트워크구성을통한 로벌과학거점구축의가능성을점검하고

외국석학의실질적인유인을위해서필요한연구환경측면에 해논의했다.

해외 인력의 유치를 정주환경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면 상 적으로 연구환

경 조성이라는 측면이 축소되는 부분을 우려했다. 연구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여건이 필요하지만, 불편을 없앤다고 불만사항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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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기본적인 환경, 즉 교육과 의료 등은 세계적 수준의 환경을 구축해

야하지만연구환경을독특하고창의적으로만들어주는것이과학자들에게는

더욱큰매력으로작용할수있기때문이다.

동양적인 문화의 특색을 살려내는 것이 훨씬 더 해외 석학들에게는 매력적

인정주여건이될것이며, 한국의성실한연구원들이해외석학들에게는큰장

점으로보일수있다는의견도제시됐다. 

국내의 성실하고 유능한 학원생들을 로벌 거점으로 유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해외석학을유인하는강력한방법이된다는것이다. 이를통해

국내 연구 인력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고, 이공계 기피현상도 사라지는 장점도

있다고 보았다. 해외 인력을 유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가진 자산을

최 화하는것이라는점이강조됐다.

3) 국제협력추진을위한일본문부과학성관계자면담

일본은 연구단계를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용화연구로 나눠 문부과학성이

기초와 응용을 담당하고 기업지원은 경제산업성에서 한다.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국가종합과학기술회의로여기에서정부각부처의과학기술을조율한다.

일본은‘순수기초’와‘목적기초연구’둘로 나눠 관리하고 있는데, 국가의 미

래를장기적으로계획하고투자를지속할수있다는것은우리가배워야할점

이었다.

기초 분야에 한 투자를 강화하려는 이명박정부의 과학정책 소개와 함께

RIKEN, ‘유가와’, KEK 등 일본의 좋은 연구기관들이 우리 구상과 연계해

같이 협력하면 좋은 연구가 가능하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세계시민이라는

개념으로협력관계를구축하는방안에 해서도논의됐다.

일본은 기초과학 분야 선진국으로서 향후 우리가 로벌 과학거점 구축에

필요한 국제협력을 이끌어나가는 파트너로 함께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하

지만동아시아에서과학거점의주도권에 한경쟁의식이생길경우에일본과

의협력은어려워질수도있다는것을고려해야한다. 로벌과학거점의개념

을 주도권과 경쟁의 의미가 아닌 네트워크와 협력의 관점에서 정립하고 이에

한이해를국제적으로공감 를형성시켜야한다는것이숙제로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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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외기초과학연구소협력방안간담회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만들기 위한 국제공동협력

의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한 협의와 우수인력 유치,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의협력을확 하는방안을논의했다. 

또한 향후 과학기술부에서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와의 구체적인 협력계획

을 수립해 지원키로 해 로벌 과학거점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체제를 만들어

가기로협의했다.

논의 과정에서 연구시설이나 연구내용에 로벌 기준을 만드는 것에 더 많

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인력 유치나 로벌

연구환경 조성은 결국 연구시설과 연구 자체에 한 투자에서 실마리를 찾아

야한다는것이다. 

정주환경이나 학원생 연구인력 등 외적인 부분은 필요조건으로써 의미를

가지지만해외인력유치의충분조건이되지는못한다는것이다. 세계최고수

준의 해외 인력 유치를 위해서는 연구시설이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분야가 돼

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따라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시설이 과학비즈

니스벨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벨트 조성의 성공의 핵심적인 사항이라는

점이강조됐다.

이명박 당선인이 과학비즈

니스벨트 내에 자사 연구소

건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팔미사노 IBM 회장을 접견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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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내부논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결국 예산 확보와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를 설정하

기위한논의로발전됐다. 로벌거점조성을위해서는우선세계적으로도뛰

어난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시설을 만들어야 했다. 이런 작업은 전문가집

단에서 오래 전부터 연구해 왔고 국제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해왔다. 

하지만 노력에 비해 상 적으로 국내 전문가들에게는 홍보와 설득이 부족

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 과학자들에게 연구시설에 한 동의를 얻

는과정이부족했다는문제제기가있었다.

하지만 연구시설에 한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

다. 거 과학시설의 필요성은 과학계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있지만, 구체적으

로‘어떤 시설이 돼야 하는가?’에는 아직 논의와 검토가 깊어져야 한다. 그 논

의와검토는비단과학계뿐만아니라국민과중앙정부, 지자체등사회각계각

층에서 진행돼야 하고, 충분한 검증과 동의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사안이라는

점이여러차례강조됐다.  

이러한 여러 문제 제기 중에서 핵심적인 것은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원을 건설하는 것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즉, 로벌 과학거점

구축의 핵심에 한 논의는 연구시설의 내용과 국제 협력 체제를 어떻게 구축

할것인가로귀결된것이다.

이에 민동필 TF 팀장은 자문위원 및 정책연구위원 각 1인과 함께 과학비즈

니스벨트 구상의 핵심인 국제적 인력풀 구성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세계적

연구소인 유럽입자가속기연구소와 일본 연구소 등을 방문해 세계적 과학기술

석학과의만남을통해새정부의국정철학과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알리고,

적극적인협력을요청했다.

5. 정책방향설정

세계 일류화를 추구하는 선도(leading)전략으로서 전 세계로부터 우수 연

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해외 현지를 방문해 새 정부의 과학정책 방향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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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세계 최고의 전문적이고 특성화된 연구시설을 소개해 관심을 유발하는

것을첫걸음으로선정했다.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 구축은 로벌 과학거점 구축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국제적인 연구실(Lab.) 단위 공동연구 수행을 추진

하는‘해외 파트너십 연구실 지원 프로그램’을 설치�운 하는 방안도 강구하

기로했다. 

한편, 세계 최고의 특성화되고 전문적인 틈새 연구시설은 인재 유치와 국제

협력의 바탕이되는 과제이다. 창조적과학연구와 비즈니스�문화�예술 활동이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과학비즈니스 생태환경 제시를 통해 모범적인 세계연구

공간(Global Research Area)를 구축해 21세기‘창조과학’패러다임을 선도

하는융합연구의장을마련키로했다.

6. 쟁점정책구체화방안

1) 세계석학과의인적네트워크형성

쟁점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2008년 2월 12일부터 16일까

지 유럽의 CERN(스위스), OECD, IAEA 등을 방문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

트의 국제적인 홍보와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 Council에 초청할 해외 석학과

의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가속기 구

축 등을 OECD, IAEA의 정책 어젠다로 만들어 국제기구 회원국들의 공동참

여를 이끌어내고, 아시아기초과학연구원을 IAEA의 Collaboration(합작) 연

구센터로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2월 13일에는 1984년 노벨상

수상자인 카를로 루비아(Carlo Rubbia) 박사와의 면담이 이뤄졌는데, 그는

기초과학의 중요성과 에너지 문제 해결에 한 의견을 피력했다. 우리의 계획

에 해서 야심에 찬 계획으로 평가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자문위원으로 초청

을승낙했다. 

2월 15일 IAEA 사무처장 부차르트(Burchart) 교수와의 면담에서 우리의

계획을 소개했고, Burchart 교수는 한국에서 가속기에 기반을 둔 연구원 건

설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아직 연구원이 건설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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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연구원을 IAEA Collaboration Center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센터로써

의공식적지위확보약속은상징적인의미가매우크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만들어지면 IAEA와 긴 한 협력관계를 가지면서 윈-

윈할수있다고언급했다. IAEA는하드웨어를갖고있지않기때문에우리연

구원을 이용해 원하는 연구 지원을 할 수 있고, 우리 연구원은 IAEA 지정 협

력기관이 됨으로써 빠르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다. 그리고 PSI 소장과 함께 우리 연구원의 국제자문역할을 수락했다. 새정부

가출범되면구체적인협력방안에 해더욱깊은논의를하게될것이다.

2) 국제기구간향후협력확 기회마련

스위스 PSI, CERN, 국제기구인 OECD, IAEA 등 세계적 연구원 및 국제

기구에 우리 연구원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연구원 건설 지원 및

적극적인협력의사를확보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이 IAEA Collaboration Center 지위를 확보해 향후 제3

세계 국가들과 기술이전�교육기능 부여 등으로 연구원의 국제적 공인을 앞당

길수있는계기를마련했다. 

해외의 벤치마킹 성공사례인 산업용 중심의 스페인 가속기 건설사례와 호

주의 ANSTO 사례 등을 탐구할 네트워크가 형성됐다. 세계 석학들의 기초과

학에 한 열정이 국제적 협력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큰 힘이라는 것을 확인

했다. 더불어미래지향형연구원건설을위해중이온가속기, 에너지증폭기능

등 미래형 가속기 건설을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전문가 그룹에

서의홍보와지지를확보하는기반을마련했다.

7. 정책추진실천계획

□새정부출범전(2008.2.25)까지사전추진체계준비

○국제협력추진을위한실천계획마련

- 종합계획의가이드라인이되는마스터플랜과실천계획작성(2008.2)

□새정부출범이후(2008.3~) 제도적기반및추진체계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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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국제협력위원회구성(2008.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연구시설과 연구내용 등을 결정하는 의사결

정기구로국제협력위원회인력풀구성(2008.6)

- 국제협력위원회에서 연구원 거버넌스 작성 및 연구원 최고의사결정

기구인Council 구성안마련(2008.12)

□2009년부터연구원Council 운

○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시설물 중 핵심시설은 2012년 1차 완공, 2013

년부터는전연구시설물정상가동을위한연구운 (2009.6~12.12)

□세계유수연구소국내유치및국제기구와의협력강화

○1단계(2008)

- 국제기구와의협력관계추진

- 해외유치기관의지식재산권및수익금분배에관한공통규정마련

- 전략분야의유치 상해외우수연구기관탐색

○2단계(2009~)

- 그간공동연구를수행한상 국연구기관의Lab.을국내기관에유치

- 기초과학중심의해외우수연구기관매년1개이상유치

유럽입자가속기연구소를 방

문한 TF팀. 선진국으로 도

약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와협력체제를지닌과

학비즈니스벨트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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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평가

21세기 과학계의 화두는 로벌 네트워크이다. 세계적인 두뇌들의 공동노

력에보조를같이함을의미하며, 이것은미국의3 목표중하나이기도하다.

한민국은 정부수립 60주년을 맞아 새로운 과학시 를 열어야 한다. 우리

는1인당국민소득300달러시 부터기술에투자해서2만달러시 를이룩했

으나, 아직까지 거 과학에는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서는국제적인공조와협력체제를가진Big Science에투자해야한다.

이는 국제적인 공동체를 형성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다른 나라에게 혜택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유치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로벌 과학거점으

로 한민국이 도약하는 것은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며, 국민들은 과학세

계시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게 될 것이다. 과학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면서 경

쟁력을 높이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것이며,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중요한수단이며, 목적이된다.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과 연구원 건설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매

우 큰 관심의 상이 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국제기구, 가속기

연구소등과적극적인협력을확 해나갈필요가있다.

이와 관련해 CERN과의 협력에서처럼 한국 과학자들 간의 갈등이 해외에

비춰지는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국내 연구계 의견 조정 및 국가 차원

에서 전략적인 접근방법을 추진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전문가 위원

회구성이필요하다.

거 과학시설의 건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많은 관심의

상이되고있는국가기초과학발전에매우중요한사업이나국내학계에서이

에 한이해부족등으로부정적의견이존재하고있다. 먼저과학계의동의를

받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서 반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지속적

으로전개해야할것이다.

세계두뇌를유치함에있어서소요되는예산에 한거부감도예상할수있다.

장기 프로젝트의 지속성에 한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다. 새로운 도전에 한

실패염려또한이사업을가로막는장애요인이될수있다. 이런지적들을겸허

하게받아들이고, 부족한것을채우는마음으로정책을가다듬어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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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 인수위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비롯해 국정운 의 틀을 새로 마련하

고 이명박정부가 검토하고 새겨야 할 5 지표, 21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

제를 정리했다. 정부조직 개편안은 산업사회 국정운 모델을 지식정보화 사

회형 국정운 의 틀로 전환하는 작업이었다. 단순히 행정기구를 줄이는 작업

이 아니라 국가라는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 할 것인가 하는 비전의 문

제 다. 결국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

은것은당연한모습일것이다.

이명박정부가좌표로삼고추진해야할5 지표를제시하고193개의국정

과제를 선정해 국정운 의 좌표로 제시하는 작업도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인

수위 전체회의가 열리던 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각 분과 간사단이 머리를 맞

토론하고 고민했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에게 세 차례 보고하는 과정을 통

해거르고또다듬었다. 193개국정과제하나하나가국민적공감을얻었고, 모

자라지도넘치지도않는다는평가를받았다. 

제17 인수위는‘일하는 인수위’ 다. 당선인의 생활철학이 구체화된 첫

모델이었다. 인수위는그러나외형적으로성과를내면서내부적으로는나름

로 고충도 있었다. 크지는 않지만 새겨 두어야 할 매듭들이 있었다. 인수위라

는 조직이 한시적으로 조직된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과정이긴 했지만, 미리 점

검해 둔다면 극복할 수 있는 과제들이었다. 제17 인수위 활동과정에서 노정

됐거나 아쉬웠던 사항들을 정리했다. 인수위 활동의 성과를 극 화해 국가발

전에밑거름이될수있을것이다.

1. 인수위활동안내매뉴얼

1) 인수위매뉴얼에 한평가

인수위는그속성상관련위원거의전부가해당업무를처음하는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인수위 위원들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인수위의 활동방향을 설정

하고, 권한과 역할을 정리해야 했다. 결코 길지 않은 인수위 활동 기간 초반 며

칠은 준비하느라 시간을 보냈다. 시행착오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인수위

발족에 비해 관련 정부 부처에서는 매뉴얼을 준비했다. 모두 85쪽의 작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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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데, 문제는매뉴얼의내용이었다. 그런데인수위관계법령과과거인수위의

의사결정체제등도식적인내용에불과한, 인수위활동을안내해주는매뉴얼이

아니라인수위를지원하는행정기관이해야할일을정리한매뉴얼이었다.

2) 인수위매뉴얼의모델

인수위 매뉴얼은, 매뉴얼이 본래 그렇듯이 사용자들이 알아야 되는, 또는

알고자하는내용이충분히담겨있어야한다. 역 인수위에서설치되는분과

가 비슷했고, 분과별 업무 역이나 역할�권한 또한 흡사했다는 점을 주목해

야한다. 과거사례를참고삼아인수위각급위원들이실무에서실질적으로활

용할수있도록제작해야한다.

인수위 매뉴얼에는 인수위 관련 법령과 같은 도식적인 내용 이외에 △인수

위 성격 △인수위 활동 범위 △인수위 활동 방향 △각 분과별 업무 역 △각

분과별업무추진사례등이구체적으로담겨야한다. 나아가과거인수위에서

겪었던시행착오를제시해반면교사로삼도록하는배려도필요하다.

3) 인수위활동교육프로그램

본격적인 인수위 활동에 앞서 전반적인 인수위 활동, 분과별 활동과 관련된

모든사항에 한실무교육자료를사전에만들어교육하는과정이필요하다.

인수위활동이한시적이다보니그업무내용이나 역이명확하지않고또명

확하게구분하기가현실적으로쉽지도않다.

따라서교육이라는커뮤니케이션과정을통해인수위활동에필요한전반적

인 지식을 숙지하고 활동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함께 논의하는 과정은

인수위활동의시행착오와비효율성을극복하는효과적인수단이될것이다.

2. 인수위사무실

인수위 사무실이 크게는 3곳, 작게는 4곳으로 분산됐다. 한국금융연수원의

경우 인수위 기구가 별관과 본관으로 나눠 배치되는 바람에 사실상 다른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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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치한 셈이었다. 인수위 기구들이 한 곳에 입주할 만한 마땅한 공간을 미

리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의 경우 공간을 얻지 못

해 컨테이너 가건물을 설치해 전화상담센터로 활용해야 했다. 공간 부족으로

인한 사무실 분산은 사무실 관리는 물론 업무 추진에도 비효율적이었다. 정식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모임 이외에도 오며가며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궁금증

을그때그때풀수있는분과간비공식커뮤니케이션이사실상이뤄지지를못

했다.

사무실 공간의 부족은 특히 회의실 부족으로 이어져 업무 추진에 적잖은 어

려움을겪었다. 확보된회의실은 회의실이외에교실한칸크기의중회의실

한 곳뿐이었다. 교실 한 칸 크기의 중회의실을 둘로 나눠 사용했지만 회의실

부족난은 심했다. 심지어 식사시간을 피해 구내식당을 회의 장소로 활용해야

했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받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했던 인수

위활동에서충분한회의실확보는절실해보 다.

3. 인수위홈페이지와통신시스템

인수위 홈페이지는 정보화 시 흐름을 반 하듯 인수위 활동의 가장 역동

적인 외적 창구 다. ‘인수위 하루’라는 메뉴를 만들어 인수위의 매일 매일

일정을 소개하고 인수위 활동을 동 상과 사진 뉴스로 일반 국민들에게 알려

‘섬기는 인수위’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다. 특히 변인실의 보도자료나 외

브리핑 발표문을 어로도 게시해 인수위 활동에 한 외국인들의 접근성을

한층높 다.

문제는 인수위 활동을 외적으로 소상히 알리는 수단인 홈페이지에 한

준비가부족했다. 인수위가구성되고뒤늦게홈페이지를디자인하고기술적으

로 제작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밤샘작업을 강행해서 인수위

출범 6일째인 1월 1일 어렵게 홈페이지를 가동할 수 있었다. 홈페이지를 서둘

러제작하다보니중간에자주수정을해야했고, 운 상에서도어려움을겪었

다. 홈페이지는 변인실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인수위의 외적인 창구로 인

수위출범과함께가동될수있도록미리준비해야하겠다.

인수위의 전화 시스템도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전화 회선은 충분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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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 있었지만 표전화 시스템이나 인수위를 안내하는 체제에 한 사전 비

가아쉬웠다. 인수위가출범하고곧바로자동응답시스템을도입했어야한다.

4. 분과위간커뮤니케이션문제

인수위는 한나라당측 인사, 정부부처 파견공무원, 외부 민간 전문가 등 인

적구성이 다양했다. 인수위 초기 구체적인 활동 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서구성원의역할이효과적으로분담되지않았다. 결국소수인원에업무가집

중돼 인수위 활동의 효율성이 일시나마 떨어지기도 했다. 또 인수위 구성원,

특히 실무자 사이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 실무자급에서는

매일 분과위 표 전문위원회의, 그리고 백서 발간을 위한 백서편집회의가 있

었지만 상호 관심사를 심도 있게 논의하지는 못했다. 분과위 전문위원회의의

경우시간에쫓겨매일매일의통상적인업무논의에급급했다.

전문위원이나 실무위원 선에서 인수위원들의 업무조정회의와 같은 정례적

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운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인

수위원들은 매주 토요일 그때그때 두된 현안을 놓고 장시간에 걸쳐 집중 논

의하는‘업무조정회의’를 운 했다. 또 인수위 출범 초기에 인수위원 전체가

1박 2일 정도 일정의 워크숍을 갖고 친목을 다지면서 심도 있는 업무조정회의

를갖는프로그램도긍정적으로검토할가치가있다.

5. 인수위위원에 한기강확립

제17 인수위는 국민적 호평을 받았다. ??일하는 인수위??라는 정신을 구

체적으로 실천해 이명박정부가 어떻게 일할 것인지를 잘 보여준 예고편 역할

을 톡톡히 했다. 인수위는 또 국민의 민생에 깊은 관심을 갖고 민생 관련 국정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면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당선인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인수위에 한언론의평가가하나같이고무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는 잠시나마 곤경에 빠졌다. 극히 일부의 적절치

못한 처신이 사회의 지탄을 받으며 인수위 전체의 멍에가 됐다. 한 분과 전문



243제3장인수위활동개선방안

위원은개인적판단으로언론사간부성향조사를관련부처에요청하고, 모비

상임 자문위원의 경우 인수위 직함을 개인의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는 수단

으로 이용해 사회적 지탄을 받았다. 그런가 하면 인수위의 한 TF에서는 일부

위원들이 지역을 방문해 부적절한 접을 받아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물론 관련 위원들은 소속 부처로 복귀시키거나 책임을 통감하고 인수위

에서 스스로 물러났다. 백성운 인수위원 겸 행정실장은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

의 부적절한 처신에 해‘옥에 티’라며 인수위 관계자들의 불미스런 행태를

안타까워했다.

물론 일부 인수위 관계자들의 일탈행위는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피한 측면

이 있기도 하다.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짧은 기간 내에 모으다 보니 개인적인

성향이나 생활태도에 한 확실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각 분야의 전문

적 지식을 활용해야 하는 인수위로서는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우선 추구할 수

밖에없는형편이다.

그러나 일부의 잘못일지라도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수위 구성원에

한 사전 검증이나 검토가 어렵다면 사후 관리체제라도 가동시켰어야 했다.

우선 인수위 위원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지침을 만들어 관계자들에게

미리 고지하고 절제 있는 처신을 당부했어야 한다. 윤리지침이 일탈행위를 직

접적으로 차단하지는 못할지라도 스스로를 반성하고 절제시키는 심리적 지렛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행위를 평가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제재하는 기구의 운 도 필요했다.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보니경미한사안의경우간과하게되고결과적으로묵인하는셈이됐다.

인수위구성원들의비정상적인처신을예방하고억제하는장치가필요하다.

6. 인수위원과각료후보자의연계방안

인수위는 선거 과정에서 제시됐던 공약을 바탕으로 차기 정부에서 추진할

국가정책과 국정과제를 종합 정리하는 게 기본 역할이다. 인수위가 마련한 국

정과제와 전략은 결국 차기 정부의 국정운 좌표가 된다. 문제는 선거공약을

자문하는그룹과선거공약을바탕으로새정부의국정과제를정리하는인수위

그룹, 그리고 국정과제를 구체적으로 시행할 부처 책임자인 각료가 각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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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이다. 선거공약을 자문한 그룹은 논외로 차치하더라도 인수위 그룹과 차

기정부각료는일치시키기가불가능하지는않다.

새 정부 내각이 구성되면 인수위의 국정과제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함으로

써 비슷한 작업을 이중으로 진행하는 비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 하나의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문제점을 따지고 정책의 효과를 검토하고, 구체적인 시행방

안을마련하는일련의과정은결코간단하지않다. 더구나비슷한정책안을이

중 삼중으로, 그리고 서로 다른 사람이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변질되거

나 변형되기 십상이다. 국정과제를 보는 관점이 다를 경우 해결방안을 도출하

는 과정이 다를 수 있고, 구체적인 시행방안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결국 새

정부의 부처 책임자가 결정하고 구체화할 국정과제를 앞서 소모적으로 다른

관점에서검토�연구한결과가된다.

따라서 인수위원 인선시 차기 정부 각료를 염두에 두고 발탁한다면 우선 소

모적인이중논의를피할수있을것이다. 단계별논의과정에서변형되기쉬운

국정과제의일관성도유지할수있을것이다. 더구나인수위위원을각료후보

자와 일치시킬 경우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즉각적으로 국정과제를 시행함으로

써 새 정부 출범과정에서 불가피한 국정의 틈을 메울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

으로 다소 어려움은 예상되나 인수위원을 내각 각료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진

지하게검토해볼필요가있다.

7. 예비인수위제도도입방안

인수위는‘일하는인수위’모습을실행에옮기는과정에서과욕을부렸다는

지적을받았다. 설익은정책을발표해정책의안정성을해쳤다는것이다. 설익

은 정책으로 지목된 정책들을 들여다보면 휴 전화 요금, 유류세 인하와 같이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정책들이었다. 서민 가계부담을 새 정부

출범 이전에라도 덜어주려는 시도들이‘성급하게’비쳐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인수위활동의일부가과욕으로비친원인은짚어보아야한다. 인수

위가 치 한 검토와 연구를 생략한 채 급조됐다는 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

다. 통령선거가 끝나고 1주일 만에 인수위 조직을 마련하고 그 조직과 기구

에맞는맨파워를확보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어려울수밖에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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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전형적인 통령제 통치구조를 운 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선거 과

정에서 이미 예비 인수위를 구성해 정권 인수업무를 준비한다. 통령선거가

본격화되면 선거전략팀과 함께 예비 인수위팀, 그리고 정책개발팀을 동시에

가동시킨다. 선거에서 이긴 상황을 상정하고 인수위 업무를 철저하게 준비하

는것이다. 정권인수인계과정을치 하게준비하는만큼정권교체과정에불

거질수있는빈틈이나오차를최소화한다. 정파의승리를넘어국가정책의연

속성을우선시키는미국인들의지혜를엿보게한다.

한국 정치도 정권 장악의 차원을 넘어 국정운 의 연속성을 먼저 고려해야

할시점에왔다. 선거과정에서예비인수위를구성해선거공약을국정운 관

점에서 검토하고, 나아가 인수위 활동까지 비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

다. 필요하다면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방안도전향적으로검토해야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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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선거 이후 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이명박 통령당선인의 활동은

‘경제살리기’와‘국민통합’이라는시 정신을구현하는데집중됐다. 

국민의 행복은 넉넉한 삶에 기초하며, 넉넉한 삶은 경제적 안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렇기에 당선인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해‘경제살리기’에 집중

했다는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

명이었다. 

‘경제살리기’를위해당선인이내세운것은새로운시 에어울리는새로운

시스템의도입이었다. 

이전까지의 경제성장은 정부가 주도한 측면이 강했다. 또 그것이 시 적 흐

름이었다. 그러나 IMF 사태를 겪으며 정부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에 한계가 있

음이 드러났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으며 그 변화에 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운명에처한것이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 10년 가까이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변화에 유연하게

처하지 못했다. 미래보다는 과거에 집착했고, 실용보다는 형식에 얽매 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연 4% 를 맴돌며 어려움을 겪게 됐다. 투

자는 위축됐고 이에 따라 고용사정도 나빠졌다. 경제성장이 둔화되자 중산층

의살림살이는더욱어려워졌으며, 상하위소득계층간간격은더욱확 돼심

각한양극화현상이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선인이 내세운 새로운 시스템은 바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주도의 경제 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충실한 도우미 역할을

해 기업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도록 협조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과감한 투자를

가로막고 있던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투자를 늘리게 만들고, 세계경제

의 흐름에 발맞춰 개방을 실현해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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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 발생된 이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

는데힘을기울 다. 

이를 위해 당선인은 우선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 를 위해 동분서주하며 바

쁜 일정을 소화해냈다. 전경련회장단 등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간

경제연구원장, 중소기업인, 금융인, 무역인에서농어민단체 표, 주한외국인

투자기업들에이르기까지당선인의발길이닿지않은곳이없을정도 다. 

‘경제살리기’가 국민 행복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면‘국민통합’

은 줄기를 튼튼하게 만드는 작업이다. 당선인이 생각한‘국민통합’은 세 가지

로 구분된다. 첫째가 경제적 통합이며, 둘째는 이념적 통합, 셋째는 지역적 통

합이다. 

경제적 국민통합이란 상하위 소득계층 간 간격이 너무 커져서 발생한 경제

적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경제적 국민통합은 앞서 설명한‘경제살

리기’의연장선상에놓여있다. 

경제를 살려 그 이익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일자리를 창출해 실업률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에 해

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윤택한 삶을 위할 수 있도록 도와 국민통합

을이룬다는것이다. 

이념적 국민통합이란 진보와 보수, 노와 사 등으로 나뉘어 립과 갈등을

일삼아왔던과거와결별하고조화로운사회를만들어상생의기반으로삼는다

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당선인은 과거 산업화시 와 민주화시 의 잘못

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 가치를 인정하고 포용해 내일을 함께 열어가는 동반자

로 삼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의 잘된 점은 적극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미비

하거나 잘못된 점은 비판하거나 비난하기에 앞서 보완하고 개선해 앞으로 나

아간다는긍정적이며적극적인자세를보여주었다. 특히노사화합이야말로경

제성장의 원동력이며 조화로운 사회, 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을강조했다. 

지역적 국민통합이란 앞서 강조한 경제적�이념적 국민통합이 완성된 결정

체라고할수있다. 경제양극화해소와이념적국민통합이라는씨앗이뿌리를

내리고 싹이 트면 과거 번번이 우리나라의 발목을 잡아왔던 지역감정과 도시

와 농촌 사이의 불균형이 해소돼 조화롭고 안정적인 국민통합이 이뤄지는 것

이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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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 국민의 행복을 위해‘경제살리기’라는 뿌리와‘국민통합’이라는

줄기를마련해최종적으로꽃을피우려고했던것은국격(國格), 즉나라의품

격을높이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있다. 

‘경제살리기’와‘국민통합’을 이룩해 세계가 인정하는 나라로 발돋움한다

는 것이 당선인이 추구하는 한민국의 미래 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실용외

교를 천명하고 세계와 함께 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그

리는 데 주력했다. 또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길러내고 이를 바탕으로 IT, 문화

등 지식정보화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다는 목표를 세우고 전방위 활

동을전개했다. 

또한 민생현장 방문에도 적극적이었다. 태안, 이천 사고현장과 숭례문 화재

현장을 전격 방문했고, 전방부 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된 현장도 빼놓지 않

고찾았다.

당선인은 한민국이 건국, 산업화, 민주화 등의 발전단계를 거쳐 오늘에

이르 다며,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한국을‘선진화 시 ’로 이끌고 가

는것이라고밝힌바있다. ‘선진화시 ’를열기위해서는새로운발전시스템

을구축해야하고, 그시스템속에서기업과정부가협력해성과를낸후, 이를

국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어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당선인의국정철학이다. 당선인의활동은이러한국정철학을구체적으로

구현하는방향으로일관되게이어졌다. 
취임식에서 취임연설을 하

고있는이명박 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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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하는인수위, 섬기는인수위, 작은인수위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며, 인수위를

‘일하는인수위, 국민을섬기는인수위, 작은인수위’로만들라고강조했다. 

당선인이강조한이세가지원칙은이후인수위의활동을통해그 로구현

됐다.

당선인은 통령선거가 치러진 12월 19일 이후 1주일만인 12월 26일, 통

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997년 15

인수위보다는 2일, 2002년 제16 인수위와 비교하면 4일이나 앞당겨진

것이다. 

회의시간도이전의인수위와는차이가있었다. 15 인수위에서매일개최

됐던 간사단회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16 인수위에서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최됐던 간사단회의의 시작 시간은 오전 9시 30분이었지만 17 인수

위에서는 시간이 오전 7시 30분으로 앞당겨졌다. 인수위 활동이 시작된 이후

한달이 되는 1월 26일과 설날 당일이었던 2월 7일을 제외하고는 휴일도 없이

이어졌던 인수위 활동도‘일하는 인수위’를 강조한 당선인의 의지가 반 된

사례 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언론으로부터‘노 홀리데이(No Holyday)’,

‘월화수목금금금’, ‘출근 시간만 있고 퇴근 시간은 없는 곳’이라는 별칭을 얻

기도했다. 

현장을 강조하는 당선인의 모습도 인수위 전체에 향을 미쳤다. “인수위가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하고, 고칠 것은 고쳐

야한다. 사무실에앉아서생각만하고말만하면곤란하다”는당선인의독려가

인수위의일하는분위기를더욱높여주는역할을했다. 



253제1장 통령당선인주요활동

불공단 전봇 사례는 현장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특징을 보여주는 표적

인 사례 다. 이후부터 인수위는 과제가 주어질 때마다 직접 현장을 뛰어다니

며확인하고또확인하는모습을보여줘‘일하는인수위’라는인식을 내외에

확실하게심어주었다. 

‘국민을 섬기는 인수위’는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의 운용으로 구체화됐다.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를 국가운 에 반 한다는 취지로 만

들어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국민을 단순히 정책의 소비자로 파악하지 않

고오히려정책의생산자로생각하는당선인의의지를반 한것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를 상으로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

책, 각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 그 외

국민생활 개선을 위한 행정개혁 방안 등의 정책도 제안받았다. 이는“점령군

같은 인상을 주지 말라. 정말 낮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

하라. (공무원들에게)충분한 예우를 갖추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

를만들어라”는당선인의지침에의한것이었다. 

‘작은 인수위’는 이전에 비해 20% 축소된 인수위 조직과 예산으로 반 됐

다.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2인, 부위원장1인, 인수위원23인, TF 팀장3인(인수위원

에 포함된 팀장 3인 제외),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장 1인 및 전문�실무위원

당선인은 인수위 시무식에

서“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

하라”며 인수위원들을 독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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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인 등 총 183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지난 16 인수위 23명에 비해 21%

줄어든규모로, 그동안늘어난정부규모를감안하면실제감축규모는그보다

훨씬크다고할수있다. 

또한예산절감을위해구내식당을적극활용(1인1식3,500원)하고인수위

의사무용집기및기기는모두임차로사용하는등의노력을기울 다. 

이런노력의결과로인수위는△활기찬시장경제△인재 국△성숙한세계

국가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라는 5 국정지표를 설정하고 21 전략목

표, 193개국정과제를확정해새정부의밑그림을무리없이그려낼수있었다. 

2) 인수위1차전체회의(2007.12.26, 인수위 회의실)

- 긍정적으로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해결하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전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우선 국민들로부터 신

뢰를얻어야한다고강조했다. 

“정부에 한국민들의신뢰가말할수없이떨어져있다. 우선신뢰를회복

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해내야 하고, 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

고 말하며 그 구체적 방법으로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와 긍정과 창조, 세 가

지를제시했다. 

국민들로부터신뢰를얻는일이힘든일이지만, ‘할수있다’는긍정적자세

를갖고임하라는것과, ‘과거에이런경우에는이렇게했다’는관습에서벗어

나백지위에그림을그리듯이창조적인자세로업무를추진하라고강조했다. 

국민을 섬기는 겸손한 자세로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한

해결책을 창조적으로 찾아낸다는 세

개의 열쇠는 당선인이 인수위에게 제

시한 최초의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10년간 말만 무성하고

실제 이뤄진 것은 없다며 짧은 기간

무한정 일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한 뒤 분명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내놓길바란다고말했다. 

국민을 섬기는 낮은 자세,

할수있다는자신감으로충

만한 긍정적 자세,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창조적인 자

세, 이 3가지는당선인이인

수위에 제시한 최초의 업무

지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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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수위원회는 주어진 각본 로, 형식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

는심정으로시작해야한다. 그런점에서, 매우창조적인인수위원회가되어야한다.

역 정권 인수위원회를 보면 정권을 쟁취하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점령군 같은 인상을 많이 줬

다. 그런 점에서 이번 인수위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 정말 낮고 낮은 자세에

서, 국민을섬기는일로부터시작해야한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변화를 기 하고 있다. 국민들의 변화에 한 요구를 들었을 때“과거에 보

면이런것들이참힘들었다. 막상해보려고하면잘되지않았다”하는식으로임해서는안된다.

할수있다는긍정적인사고를가지고일해야한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3) 인수위1차업무조정회의(2007.12.29, 인수위 회의실)

- 인원을줄이는게아니라기능을조정하는것이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정부조직 개편에 해“과거 산업화시 의 조직으

로는 21세기에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꿔야 한다”며“그

전제는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기능 조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

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을 계속 줄여 숫자상으로 많이 줄이는 게 좋다는

선입견이없어야한다”며“목표를세우고줄이겠다는생각보다는효율적인기

능과 업무를 전제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시 에 맞는 조직이 된다”고 강조

했다. 또한“정부 조직은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이 앞으로 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는가, 또 정부가 해야

할 감독 기능과 정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더 강화해서 효과적으로 할 방

법은무엇인가하는측면에서조직개편을검토해줄것”을당부했다. 

이는 실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그 로 드러내는 것이

라할수있다. 지난정권에 한평가에서도당선인은“지난5년간한게모두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며“잘된 것

은 잘된 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새 정부가

과거를 무조건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산업화와 민주화의 에너지를 발전

적으로계승한정부임을강조한것이라고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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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수위시무식(2008.1.1, 인수위 회의실)

- 생각을바꿔라, 나를버려라, 나라를생각하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현충원참배후인수위시무식에참석해“오늘뜨는

태양은 유난히 크고 붉었다. 해가 달라졌겠나, 보는 사람의 마음과 눈이 달라

진 것이다”라며 인수위원 등이 갖춰야 할 정신자세와 관련해 몇 가지 사항을

강조했다. 

당선인은 우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도 10년 안에 1인당 4

만달러소득도될수있고, 세계7 강국도될수있다”고말했다. 한민국의

밝은 미래에 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일본은 장성을 없애

는 조직개편을 하면서 10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 준비를 갖춰 지금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된다는 희망을 갖고 살고 있다”며

“2008년 지금부터 제 로 하면 우리도 10년 안에 일본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중국도 무섭게 따라오지만 중국을 오히려 좋은 경제적 파트너로 삼아 경쟁하

며성장할수있다”고말했다. 

그러나그렇게되기위해서는전제조건이있다며다음과같이말했다. 

“나보다는 내 소속된 부서, 부서보다는 나라를 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

다. 부처 이기주의, 뒤에서 딴소리하는 소아병적 생각으로는 우리가 목표하는

한민국을만들수없다.”

당선인은 인수위 시무식에

참석해 자율의 힘을 강조하

며‘나’보다‘나라’를 먼저

생각하는자세를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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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은 정부 각 부처로부터 인수위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을 향해“소속

부처의 이해를 반 시키려 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과거에 얽매이면 5년

전, 10년전인수위와똑같다. 

오늘 이 시간부터 생각을 바꾸고, 적어도 인수위에 몸담고 있는 두 달 동안

은나를버려야한다”라며강하게주문했다. 

작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또한 각 분과에서 일하는 인수위원들의 보고서와 관련해서도“혼(魂)을 담

아서보고서를작성해야한다”고지시했다. 

과거정부의 경우 문장만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보고서를 올려 지도자들

을 속 다며“여러분이 만든 서류에 여러분의 정신이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

자신이몸소실천할수있는자세로바뀌어야된다”고말했다. 

당선인은 특히“누가 명령하는 것은 효과가 없다”며“스스로 지키는 자율적

질서처럼 자율의 힘이 굉장히 무섭고 위 하다”는 말로 인수위 활동에 있어

한치의흐트러짐도보이지말것을주문했다. 

끝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민국을 10년 안에 1인당 4만달러 소득과

세계7 강국반열에올려놓을수있다며, 열정과목표의식을갖고인수위활

동을성공적으로펼쳐줄것을당부했다. 

2008년 새해 여러분께 부탁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달라

는것이다. 오늘아침여러분은정초에왜여기나왔는가? 

그냥여기나와서적당히하루보내버리면하루쉰것만못하다. 누가명령해서하는것은효과가

별로없다. 자율적으로해야한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5) 1차국정과제보고회의(2008.1.13, 인수위 회의실)

- 가장큰과제는일자리만드는것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제1차 국정과제보고회의에 참석해 오전 10시부터

각분과위별로정리된주요국정과제에 한보고를받은후정오부터도시락

으로점심을 신하며2시간40분동안토론을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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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부터시작된토론은특별한주제를정하지않고각분과의현안에관해

자유로운분위기속에서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

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

고 말했다. 또 기업 활동에 한 규제를 풀어주는 데 주력해서 기업들이 이 정

도면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의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투자가 실질적으로 이루

어진다고강조했다. 

예산 절감에 해서도 안 쓰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데 쓰지 말고 꼭 필요한

데 집중투자를 해야 한다며 감사원이 해마다 중복 집행 등 예산낭비를 지적한

사례를참고로해서불필요한낭비가없도록하라고지시했다. 

법인세인하부분에 해서는“법인세를낮추면세수가줄어들것이라생각

하지만 경기가 부양되어 낮은 세율의 세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 만약 5% 인하가 목표라면 임기 중에 점진적으로 낮춰가더라도 중소기업

에더치중해서먼저해나가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

당선인은 교육 당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입시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표명

하며“막연하게 본고사를 폐지한다는 식이 아니라 학부모들이 봤을 때‘바로

이거다!’라고무릎을칠수있는구체적인안을만들어달라”고강조했다. 

인수위가 보고한 주요 국정과제에 해 당선인은 정부가 보고한 안을 그

로수용해보고서를만들것이아니라매우창조적인자세로이를재구성해실

생활에 딱 도움이 되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아이디어는 창조적으로, 실행

방법은실용적으로접근할것”을재차강조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온다. 언론에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공무원들의 반응도 있을 것이다. 자기가 소속된 조직에 변화가 오는데 해서 민감한 반

응을 갖는 것을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된

다. 특히고위공직자들은오히려변화에앞장서야한다. ‘내자리가어떻게되느냐’보다는‘앞으

로변화하는시 에어떻게 응하는것이더능률적이냐, 더효율적이냐, 또시 를앞서가는것

이냐’하는생각을해야한다. 이것이공직자의자세다. 

공직자인원을 폭줄이겠다, 내보내겠다, 이런생각은없다. 안정속에서강한변화를요구하겠

다. 안정 속에서 변화한다고 해서 변화가 지지부진하다는 것아니다. 안정 속에서 변화를추구하

지만, 매우 효과적이고 강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모든 공직자들은 그러한 점을 인식하고 긍정

적사고를가지고적극적인자세로참여해줄것을부탁하고싶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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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수위간사단회의(2008.1.18, 인수위 회의실)

- 현장중심의살아있는정책을써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간사단회의에 참석해“선거 때 목포 불공단에 가

봤는데공단옆교량에서 형트럭이커브를트는데전봇 가서있어잘안됐

다. 그 전봇 를 옮기는 것도 몇 달이 지나도록 안됐다”며 자신의 실제 경험을

소개했다. “당시산업자원부국장이나와있어물어봤더니‘도(道)도권한이없

고 목포시도 안되고, 산자부도 안되고, 서로 그러다 보니 전봇 하나 옮기는

것도 안된다. 아마 지금도 안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라고 말하며 현

장을확인하지않고책상앞에만앉아업무를보는태도에 해지적했다. 

당선인은“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사무실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면서“말로만 하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책

임자가 현장에 들러야 한다”고 역설한 뒤“살아 있는 정책을 써야 투자가 된

다. 자리에 앉아서 페이퍼만으로 하면 안되고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현

장중심의정책마련을재차주문했다. 

또한모든계획은구체적이며정확하게세워야한다고강조하면서“올상반

기, 하반기 이런 식의 계획은 디지털시 에 맞지 않는다. 그러면 컴퓨터를 쓸

필요도없다. 

계획을 세울 때에는 월별 계획을 짠 뒤 첫째주, 둘째 주 계획을 짜고, 첫째

주도 며칠까지 하는 이런 식이 돼야 한다”며 세세한 규제개혁 실천계획 마련

을지시했다. 

예산 감축에 해서도 따끔한 지적을 잊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정치적 이

유로 예산을 골고루 나눠주는 관행 때문에 오히려 낭비가 더 심하다”며“이를

개선할수있는방안을찾아보라”고주문했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하고, 정부 부처 통합과정에 따른 업무공백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것을당부했다. 

또한 조직개편 과정에서 남는 인원에 한 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이고 효

율적인 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하고, 점진적이고 계획적인 인원 감축을 추진

해야할것임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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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라는 말은 역 정권이 모두 다해왔다. 다만 실천이 안된 것이 문제 다. 게다가상 적

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지 않았다. 건수만 많지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조치는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므로빠른시간내에정리를해서국민이나기업하는분들이예측할수있게해주어야한다.

정부가하는일에 해미리예측할수있도록도와야한다. 예측을못하니까불안하고, 불안하니

까투자를안한다. 아무리기업들이투자하고싶어도정부가여건을만들어주지않으면불가능하

다. 과거 말레이시아에 가 보면 외국사람이 처음 들어와서 투자하겠다고 하면 1주일 만에 다 되

더라. 정부가 딱 안내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고, 거기서 바로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도와준다. 그런자세가필요하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7) 인수위파견공무원오찬간담회(2008.1.28, 인수위구내식당)

- 공무원이개혁의주도세력돼야한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파견공무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공

무원이 개혁의 주도세력이 돼줄 것을 요구했다. 당선인은 공직자들이 이 시

에 약간의 걸림돌이 될 정도로 위험수위에 온 것 같다고 우려하며 공직사회를

향해고강도변화와개혁을주문했다. 변화를주도해야할사람이주도를하지

않고 변화에 소극적인 점을 지적하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솔

당선인은 인수위에 파견 나

온 공무원들과 함께한 자리

에서‘공무원=편한일자리’

라는 생각을 고쳐야 한다며

“공무원이 개혁의 주도세력

이돼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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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범해서 변화를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인은“공직자들은 매우 우수

한 능력을 갖고 있으며, 이제 이 시점에서 한 번 더 분발할 때가 됐다”고 말하

며 공직사회에 한 개혁 주문과 함께 믿음도 표시했다. 또한“이제 충 충

하는 시 는 지났다”며 개개인이 프로정신과 봉사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당부

했다. “공무원이 평생 신분보장을 받고 사는 좋은 직장이라는 사고는 사회적

으로 올바르지 않다”면서 `공무원=편안한 일자리’란 인식에 해 비판하면서

“여러분은 부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인수위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다. 새 정부

의구상을부처에전파하는전령사역할을해달라”고당부했다. 

공직자들이 매우 우수한 능력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마음만 먹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으로 믿는다. 서울시장을 했던 4년 동안 저랑 같이 일한 공직자들을 높이 평가하고 고맙게 생각

하고있다. 다만 한민국공무원들이이시점에서한번더분발할때가됐다는것을이야기하고

싶다. 공무원은 개혁이나 변화의 상이 아니라 변화를 주도하고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이다. 그

렇기 때문에 프로정신과 봉사정신, 이 두 가지를 가져야 한다. 충 충 하는 시 는 지났다. 이

제 집단적 경쟁력보다는 개인이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시 가 왔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부족한

점이다소있지않겠느냐하는생각을하고있다.

새시 는개개인이프로정신가지고, 한사람한사람이경쟁력갖춰야한다. 보통공직자는일

반 기업과는 다른 신분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이 되면 평생 신분 보장받는 좋은 직장이라는 사

고가우리사회에팽배한것은옳지않다. 많은젊은이들이공무원이되고자노력한다. 우도썩

나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공무원을 하나의 편안한‘일자리’로 보는 견해는 옳지 않다. 공무원

이 한 시간 잠을 덜 자면 국민은 한 시간 더 편안히 더 잘 수 있다는 생각, 철저한 봉사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 여러분은 충분한 능력을지니고 있다. 재능이 있기에 마음만먹으면 틀림없이 세

계어느나라의공직자보다더큰효과얻을수있다. 요즘새정부는시 에맞도록정부기능을

조정하는 과정에 있다. 그렇기에 앞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뀐다.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야한다. 그것이올바른길이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8) 3차국정과제보고회의(2008.2.5, 인수위 회의실)

- 서민의눈물닦는민생사안에집중하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새 정부의 5 국정지표와 21 전략목표, 193개

국정과제를 확정하는 제3차 국정과제보고회의에 참석해“경제가 어려운 상황

이니 적극적인 규제완화정책을 잘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옥상옥(屋上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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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해 당선인은 국내외 사

례 등을 제시하며 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

구축필요성을강조했다. 

특히 금년에는 비료값, 사료값 등이 많이 올라서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농민들의걱정을덜어줄수있는방법등을포함해민생사안을심각하게검토

해달라고부탁했다. 

이제여러분이제안한모든정책은새정부가들어서면구체적으로집행계획을세워집행하게될

것이다. 마무리되지않은정책이있다면남은기간동안에정리를다해야한다. 무엇보다도국민

의입장에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동안 인수위원들이 현장을 직접 다니며 확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모든 정책은 결국 국민에

게어떤도움을주는것인가, 국민에게어떤편의를주는것인가, 국민의입장에서정책을수립해

야된다고생각한다. 

또한무엇보다경제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투자를더유발하기위해서보다적극적인규제완

화정책을수립해서, 새정부가출발하게되면빠른시간내에규제완화를할수있도록준비하길

바란다. 

며칠 전 재래시장을 한번 둘러봤다. 선거 때와는 좀 다른 심정으로 재래시장을 볼 수 있었다. 물

론변두리 시장이긴 하지만, 설날 목에 아주 썰 했다. 좌판에서 생선을 파는 할머니는 무조건

나를붙들고울더라. “장사가안되어서미안하다”고했더니, “이제장사가잘되겠죠”라고말 하

면서 또 울더라. 서민들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참 걱정이다. 서민생활에 좀 도움이

될수있는것들을검토해주길바란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9) 이명박정부국정운용합동워크숍(2008.2.16~17,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

- 성장의혜택이사회적약자에게돌아가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 유우익 통령 실장을 비

롯한 청와 수석 내정자 및 비서진, 통령직인수위 간사단 등과 함께 1박 2

일 일정으로 열린 합동업무조정회의에 참석해 끊임없는 변화와 미래지향적인

정책 추진, 혁신과 봉사정신 등을 강조하며 선진사회와 일류국가를 만들기 위

해미래지향적인생각을해야한다고말했다. 

당선인은회의첫날변화에 한두려움에 해언급하며“과거에매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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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매우위험하다. 경험이많다고해서경험에집착하면오히려일을거스를

수 있다. 내일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새로운 변

화와결부시켜야할것”이라고당부했다. 

미래를 지향해서 펼친 정책들이 이해를 받지 못할 때도 있지만, 조금 비판

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미래에 한 강한 도전 의식

을강조했다. 

또한 과거 산업사회 시절에도 미래지향적인 일을 추진하는 것이 결국은 성

공했다며 바로 그때만을 생각하는 인기 합적 정책만 편다면 국가를 선진화

시킬수없다고지적했다.

한편 당선인은 이날 참석한 수석 내정자들의 자세에 관해서도 헌신과 솔선

하는 자세가 될 것을 거듭 당부하면서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령과청와 비서관들부터새로운모습을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 당선인은 경제 문제에 해 언급하면서“내수도 살려서 중소기업, 소

상공인, 자 업자를살리고서민이나소외된계층, 사회적약자들이그성장의

혜택을받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 

당선인은업무조정회의마무리발언을통해“새정부에바라는국민들의바

람은 경제 살려서 좀 일자리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지난 5년간 4%

정도의 경제성장을 했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소외된 계층이나 서민들에게는

잘 돌아가지 않았다며“한편으로 4% 성장하면 경제가 괜찮지 않느냐 하는 사

람도 있지만 그 성장의 혜택을 못받는 서민층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지적했다.

당선인은 그 이유로“ 외지향적이며 기업의 수출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었기 때문에 내수에 반 이 안된 데서 기인한다”며 새 정부는 경제도 살리지

만 내수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성장이 6%냐, 7%냐 하는 숫자도 중

요하지만, 그 성장의 내실이 실제 사회

적 약자에게 어떻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해야한다고말했다.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조직이

확정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당선인은 합동업무조정회의

에참석해“국민들이바라는

것은일자리창출과내수경

기활성화다. 이를통해사회

적약자도혜택을받을수있

게해야한다”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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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사실이지만, 여소야 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

라며 조직개편으로 인해 감축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실질

적으로축소할수있는지하는연구를구체적으로하는게좋겠다고말했다. 

나는 늘 변하고 있다. 1970년 사장, 80년 회장, 90년 정치인, 2000년 시장, 나는 끊임

없이변화하면서산다. 1970년 때에나를만난사람은70년 얘기만한다. 80년 에나를만

난사람은80년 얘기만한다. 그러나나는끊임없이변화하고있다. 

과거에집착하는사람은발전적이지못하다. 과거에얽매이는것은매우위험하다. 과거를참고해

미래를개척해야한다. 일류국가를만들려면미래지향적인생각을가져야한다. 

그리고항상국민들이우리에게바라는것이무엇인지생각해야한다. 국민들은과연무엇을바라

고있는가? 아주간단하다. 경제를살려서일자리를많이만들어달라는것이다. 지난5년간매년

4% 정도의경제성장을이룩했다. 그러나그성장의과실이소외된계층이나서민들에게는잘돌

아가지않았다. 그래서한편으론‘4% 성장하면경제가괜찮지않느냐’고말할수도있지만, 혜택

을못받는서민층입장에서보면아니다. 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기때문이다. 기업의수출에

의존한 경제 성장이었기 때문에 내수에는 반 이 잘 되지 못한 탓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는

경제도살리지만내수도살려야한다. 그래야중소기업, 소상공인, 자 업자가살아날수있다. 그

래야만 서민이나 소외된 계층, 사회적 약자들도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냥 경제 성장이

6%냐, 7%냐하는숫자도물론중요하지만, 그성장의내실이실제사회적약자에게어떻게혜택

을주느냐하는것도중요하게생각해야한다. 

또한절약하는정부, 일하는정부가되어야한다. 정부예산을한10% 정도절감해서, 절약된예

산을다시다른곳에재투자해경제성장에, 경기부양에도움이되도록해야한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10) 인수위해단식(2008.2.22, 인수위 회의실)

- 책임질사람은책임지고, 칭찬받을사람은칭찬받아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인수위해단식에서“학교졸업식같다. 여러분은정

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심정이고, 나는 떠나보내는 학교 교장 심정”라고 말

했다. 

당선인은 인사말에서“정권이 바뀌고 지난 10년간 색깔과 콘텐츠의 차이가

나면서 사회가 이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과거에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지 않았는데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지고, 칭찬받아야 할 사람이 칭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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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야한다”고강조했다. 

이와 함께“(최근의) 빈번한 사고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긴장의 이완 때문

이고, 어떻게 보면 누적된 불만이 열리면서 노출되는 과정”이라며 숭례문 방

화사건, 정부중앙청사 화재 등 최근 발생한 형 사고들에 한 편치 않은 심

경을드러냈다.

그간 인수위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인수위는

전투다. 아주짧은시간에효과를거둬야하는한시적활동이라힘들고사생활

이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며“여러분은 원한 새 정부의 인수위원이고, 돌아

가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수위 활동 기간 중 부친상을 당하거나 가족이 많이 아팠던 실무위원

들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동료들 일하는 시간에 남모르게 울었다는 이야기

를 들었는데 그런 정신으로 일해줘서 고맙다”고 말해 감동을 줬다. 당선인은

가벼운 농담을 섞어가며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유도했고, “주저하지 말고

애정어린제안과충고를해달라”는당부도잊지않았다.

해단식을 마친 후 당선인은 인수위에서 근무한 모든 직원들과 분과위별로

기념사진을촬 한뒤, 인수위를떠났다.

여러분이 인수위원회라는 역사적 책무를 띄고 모여서 일하는 동안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말

할것도없을것이다. 그러나어려움속에서도국민들모두가서로사랑하면서행복하게살수있

는나라를만들어봐야겠다는의욕을여러분마음속에가졌을것으로생각한다.

인수위는전투다. 아주짧은시간동안효과를거둬야하는한시적활동이기때문에여러분사생

활이제한될수밖에없다. 각자사정이있었겠지만아침일찍나와서밤늦게까지있었으니, 무슨

돌격부 도 아니고 이런 경험 처음 해봤을 거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도 미안하고, 여

러분가족들에게도미안하게생각한다. 

이제 정권이 바뀌는 등 전환기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그런지 사회가 이완된 모습을 보이기도 한

다. 요즘 빈번한 사고가 있었다. 그 사고도 어떻게 보면 긴장이 이완되어서 생긴 것은 아닌지 싶

다. 모든것을보면서, 책임을져야할사람이책임져야하고, 칭찬받을사람은칭찬받아야한다

고생각한다.

어디 가서 일하든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자긍심, 함께했다는 소명과 긍지를 가져주기 바란다. 여

러분은 원한새정부의인수위원이고, 같은생각을지닌동지라고할수있다. 국가발전을위한

뜻을같이하는동지라는것이다. 그런점에서항상주저하지마시고새정부에애정어린제안과

충고와권고를부탁한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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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제혁파를통한경제선진화

이명박 통령당선인이‘경제살리기’의 화두로 던진 분명한 과제는‘규제

혁파’라고할수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1980년 까지 정부주도에 의해 성장해 왔다는 것은 주

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990년 를 거쳐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세계경제는

엄청난 변화를 보여 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국경을 초월한, 로벌리즘으로 무장한 민간 기업이 있다. 당선인은

바로그점에주목하고있다. 

현재 세계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고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

격의 상승,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여파, 세계 금융시장 불안 등 외부

악재가 경제여건을 어둡게 둘러싸고 있다. 국가경쟁력은 떨어지고 자원과 금

융시장의불안이우리경제를위협하고있는현실이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선인이 내세운 해법이 바로‘규제혁파’라고 하

겠다. 이제 국가는 경제를 앞에서 이끄는 자리에 설 수 없으며, 서서도 안된다

는것이당선인의생각이다. 국가는민간기업을도와주는도우미역할을해야

하며, 이를위해기업의활동을제한하던각종규제들을과감히혁파해야한다

는것이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던 각종 규제를 없애주고, 각종 규제에서 자유

로워진 기업이 투자를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며, 정

부는 다시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와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나서야한다는것이다. 

정부는 철저하게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하고 기업과 국민들을 곁에서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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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도우미역할을하겠다는것이당선인의생각이다. 

당선인은“기업은 국부의 원천이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며“누구나 쉽

게 창업하고 공장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기업인이 나서서 투

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겠다”

며 적인규제개혁의지를피력했다. 

그렇기때문에당선인은5 국정지표중하나로‘활기찬시장경제’를내세

웠다. 규제혁파는이를실천하는핵심과제라고할수있다. 

당선인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전경련회장단 등 경제계 인사 간담회를 시작

으로민간경제연구원장, 중소기업인, 금융인, 무역인에서농어민단체 표, 주

한외국인투자기업들에이르기까지당선인은경제 통령으로‘경제인기(氣)

살리기’에 앞장섰다. 가는 곳마다 진정으로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풀겠다며

규제완화를거듭약속하면서“투자를유치하러왔다”고기업의과감한투자를

촉구했다.

당선인의 규제개혁에 한 의지와 활동은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것이다. 

2) 경제인간담회(2007.12.28, 전경련회관경제인클럽)

- ‘비즈니스프렌들리’할테니과감히투자해달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조석래 전경련 회장과 기업 총수들을 만나 전경

련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업에 한 정부의 규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강하

게밝혔다.

당선인은“지난 10년간 반시장적,

반기업적 정서로 기업이 편치 않았

다”며“앞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규제

를 풀고 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 로벌 시 에서는 선진국수준의

로벌 스탠더드로 규제하는 것이 맞

다”며 이전에도 규제개혁을 해왔지만

당선인은 전경련을 방문한

자리에서“기업은일자리창

출의주역”이라고말하고기

업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

해 과감한 규제개혁을 약속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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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필요한 핵심규제는 풀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번에는

핵심규제부터풀어나가겠다고말했다.

특히 기업은 정부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 것

이라고말하며, 정부는기업이 로벌시장으로진출하는것을곁에서돕는위

치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기업이 실질적

으로투자하고싶다는의지를가질수있게만들겠다”고덧붙 다.

다만 규제개혁에는 완급이 필요하다며 무엇이 중요한가를 먼저 판단하고,

그 이후에 중요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기업

총수들에게“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하겠다는 것인지를 구체적으

로제시해달라”고부탁하며“직접연락해도좋다”고말했다.

당선인은 또“이번 선거 이후‘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없어졌다”며“서로 부

담 없이 선거를 치 기에 당당하게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

울러 중소기업과 기업의 상생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에 한 배려를 당

부했다.

또한“금융에‘기관’이란말이붙어서는안된다”고강조하고“금융산업으로

봐야한다”며발상의전환을강조했다.

당선인은특히일자리창출에 해언급하며“기업은일자리를만들어사회

에 기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 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표들은 당선인

의 당선만으로도 투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며 재계가 단합해 경제를 살리

는데앞장설것이라고밝혔다. 

이들은 불법적 노사분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불법파업에 해엄정한법집행으로노동운동에있어법치주의를확

립할것을당선인에게요구했다. 

또한 노사 모두가 반 하고 있는

비정규직법은 빠른 시일 내에 개정돼

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업 표

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해서도

한 목소리로 요청했고, 자원부족 사

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자원 개발에

나설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부와 재계가

당선인과 간담회를 마친 전

경련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

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협조하겠

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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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심탄회하게 경제살리기에 해 화를 나눌 수 있도록‘국가경쟁력강화위

원회’를구성할것을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를 가진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8년 1월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새해 첫 회장단 회의를 가진 뒤 내놓은 발표문에서“당선인과

경제인 간담회 이후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30 그룹의 시설 투자계획은

전년(75조 4,827억원) 비 19.1% 증가한 89조 9,019억 원으로 집계됐다”며

회장단은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적극 협력

할것이라고밝혔다.

선거가끝난다음에가장먼저전국경제인연합회를 찾아왔다. 제가이곳에온이유는말 안드

려도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이다. 새로운 정부는 기업인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겠다는약속과더불어서온국민이바라는일자리창출을위해서기업이적극협력해

달라고부탁하려고왔다. 

기업이투자를많이함으로서일자리가생기는것이기때문에가장큰힘은기업에서나온다. 정

부는기업인들이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어주는역할밖에할수없다. 새정부는

문자그 로business friendly한정부를만들겠다. 

이제 정부가 기업인들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지시하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이

다. 기업이자율적으로할수있도록, 그렇게하는방향으로나가게될것이다. 사실국가가이래

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어떻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밖에

없다.

이제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구시 적 용어는 없어졌고, 정경이 서로 협력하는 시 를 맞이했다.

정경협력시 를맞이했기때문에부담없이, 또마음놓고일을해나갈수가있을것이다. 5년을

그렇게잘하면우리경제도선진국형이되고, 다음에는어떤정부가들어서더라도 그틀에서앞

으로나가지한걸음도뒤로갈수없을것이다. 이런생각을확실히갖고있고, 그틀을만들어나

가자.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3) 민�관경제연구기관 표초청간담회(2008.1.2, 인수위 회의실)

- 일자리만드는기업이존경받는사회분위기만들겠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한국개발연구원(KDI)과 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산업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국내 10개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 표들과

함께하는‘2008년 경제 전망하에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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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담회에 참석해“세계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안된다, 안된

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다”고 지적하며,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고 말했다. 오후 2시부터 130여분간 진행된

간담회에서당선인은2시간가까이경제연구기관장들의의견을경청했다. 

당선인은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지만, 태안 기름유출사고 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자원봉사자들로부터‘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다며, 여러 어려

움을반드시극복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자고말했다. 

또한“ 학도서관에가서열심히공부하는학생을불러서물어보면7~8할

이 공무원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일자리에 한

불안감이여실히드러난다”며일자리창출의필요성을거듭강조했다. 

당선인은 규제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해 규제를 푸는 데 해 두려움을 갖

고 있지 않다고 말하며“규제를 풀면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할 것이고 그 투

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 것이고, 그 투자를 통해 또 다시 재투자가 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며“기업도 시 적 추세에 따라 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투명성을높여나가야한다”고당부했다. 

또 기업 환경을 바꾸고 규제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하는 사람들도

단순히 환경만을 따지며 부정적 자세를 보이지 말고 긍정적인 자세를 갖고 경

제를살리는데노력해달라고부탁했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 원자재값 오르고, 환율 좋지 않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으로국제환경이좋지않은것은우리가다아는사실이다. 그렇다고해서우리가손놓고, 어려

우니까이럴수밖에는없다하는체념을해서는안된다. 

제가지난번연말에태안반도를두번갔다왔다. 거기서깜짝놀랐다. 누가오라고해서온것도

아니고, 정부가 동원해서 가는 것도 아니다. 전국에서 자기 비용을 들여서 버스를 타고 와서, 개

별적으로 단체로 이렇게 모아서 와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 바닥에 앉아서 돌을 닦는 것을 보

았다. 우리 한민국국민들, 참 단하다. 우리국민들의그런열정, 이것을잘모으면웬만한위

기는극복할수있을것이다. 힘을모으면, 이론적으로는상상할수없는일들이실제로는일어날

수있다는것을보여주는사례다. 

우리가 뭔가 분위기를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성장동력은 사실 기업들 스스로 찾아내야 한다. 우

리나라의가장큰문제점은우리가자유민주주의와시장경제를한다는나라이면서도사실은상당

히반시장적반기업적정서가있다는것이다. 새로운정부는친기업적정부로갈것이다. 

기업이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일 잘하는 기업이 존경받을 수 있게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것이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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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인초청간담회(2008.1.3, 여의도중소기업중앙회회의실)

- 300만중소기업이살면서민주름살펴진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은 자율정책,

중소기업은지원정책을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전국의 중소기업인과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간

담회에서 당선인은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앞길을 터 나가고 경쟁력을 키우면

정부는‘도우미 역할’을 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올해는 중소기업들이 어깨를

펴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은 기

술, 시장개척, 자본 등의 측면에서 충분히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율

정책을 쓰면서 잘할 수 있는 길만 터주면 되지만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이 필요

한게사실”이라고말하며적극적인지원정책을실시하겠다고약속했다. 

당선인은 특히‘일자리 만들기’와‘서민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면서“300만

중소기업들이 활개를 치면 서민 주름살을 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사

회 일부에 남아 있는 반기업적, 반시장적인 정서에 해서도 언급하면서“기

업인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시 에는 친기

업적인환경을만들자세가돼있다는점을강조했다. 

당선인은“경제살리기는중소기업이중심을차지하고있다”며, 중소기업인

들이 도전 정신과 용기를 갖고 새 정부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나서줄 것

을 당부했다. 약 1시간 동안 참석 기업인들의 건의를 경청한 뒤 민�관 합동 국

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만들자는 제안을 받고 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이야

기할수있는기회를만들라고지시했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지난번 기업인(전경련)들

을만나봤다. 기업은이제기술이나시장개척이나자본면에있어서충분히자율적으로해나갈

수 있기에 기업정책은 자율 정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아직도 정부와의

협력내지는지원이필요한곳이라하는생각을갖고있다. 

그러나여러분스스로가도전정신을가지고하지않으면안된다. 정부는어디까지나도우미역할

밖에할수없다. 여러분스스로가앞길을터나가고경쟁력을갖고나가야한다. 중소기업하시는

분들이용기를가지고, 일자리를창출해주기를부탁한다. 오늘날우리사회가약간반기업적이고

반시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새로운 시 에는 달라질 것이다. 기업인이

존중받는시 를만들겠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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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국금융인간담회(2008.1.9, 명동금융연합회)

- 금융산업은좋은일자리창출하는미래성장산업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전국 금융인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정부가과감하게규제를풀겠다고약속했다. 

당선인은“새 정부는 바꿀 법은 바꾸고, 규제는 없앨 것은 다 없애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고 강조하며“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활개를 피고

살아나기위해서는우리금융계가기여할바가많이있다”고강조했다. 

또한“한국 금융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지만, 세계 수준에 비하면 모든 분야

가 30, 40위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금융산업이 발전하려면

그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고, 또 용기가 필요

하다”며적극적인자세를강조했다. 

금융사 표들의이야기를진지하게경청한당선인은“금융산업에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많다는 것은 공통된 생각”이라며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들

을빠른시간내에검토하겠다고약속했다. 

특히 앞으로는 금융과 관련해서 정부가 주도하기보다는 민간입장에서 주도

하는게어떻겠냐고제안하기도했다. 

당선인은“우리가 할 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

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그냥 일자리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당선인은 전국 금융인간담

회에참석해“단순히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산업이야말로 좋은 일

자리를창출할수있는미래

성장산업”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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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금융산업이 확실히 미래성장산업”이라고 금융산업에

한기 감을표현했다. 

한국경제가 다시 한번 활개를 펴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금융계가 기여할 바가 많다고 생각한다.

금융산업자체가크게발전해선진화되어야만좋은일자리를많이만들수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금융산업 자체가 더욱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화를

나누고싶다. 

앞으로새로운정부는금융산업을발전시켜나가는환경을만들기위해노력할것이다. 법은바꿀

것은 바꾸고,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 자체는 없앨 것은 없애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고 있다.

새정부는, 가능하면여러분께서국내시장을벗어나서해외시장까지자유롭게활동할수있는그

런기틀을마련하고자노력할것이다. 앞으로금융과관련해서는민간입장에서바라보겠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6) 전국상공회의소회장단신년인사회(2008.1.11, 한상공회의소)

- 국민에게부담줄무리한경기부양책쓰지않겠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서울 남 문로 한상의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신년인사회에 참석해“무리하게 투자해서 성장한다면 2~3년은 좋을

지 모르지만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며“새 정부는 몇 년 후에 부작용이 나타

날정책은쓰지않겠다”고말했다.

당선인은 인위적 경기부양책의 잘못된 사례로“IMF 이후 길거리에서 주민

등록증만 내면 신용카드 내주고, 직업도 없는 사람들에게 신용카드 내줘서 신

용 란을 불러왔다”며“잠시 경기가 부양됐던 것 같지만 그 후유증은 아주 크

고 심각하다”고 말하며 인위적인 경기 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

혔다.

당선인은‘친(親)기업적’이라는일부의지적에 해서도“맞다, 친기업적이

다. 왜냐하면 기업이 잘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당당하게 입장을 밝혔다. 또한

노사문제와 관련“현재 비정규직 문제가 참 많지만 법을 어떻게 바꾸더라도

기업이 수지가 안 맞으면 비정규직을 쓰게 돼 있다”고 지적하며“정부는 비정

규직쓰는기업을어떻게도와줄지, 정부의역할과기업의역할을생각해서잘

되도록하겠다”고말했다. 

또한“태안반도 기름유출사고 현장의 자원봉사자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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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뭔가 기회가 있으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했다”며“노사분

규가 심한 기업체의 노동자들이 자원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면 그

기업이 10% 성장하는 게 어렵지 않다”며 노사관계에 한 생각도 털어놓았

다. 근로자들은생산성을향상해보자며마음을바꾸고, 기업가들은넓은마음

으로근로자를신뢰해야한다며노사협력에 해서도강조했다. 

당선인은 특히“우리만 나쁜 조건에 있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처하느냐,

어떻게 모두 힘을 합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정부도 이제 기업을 믿고

기업하기좋은환경만들려는노력을경주하겠다고밝혔다.

불행히도 세계경제 환경이 썩 좋지는 않다. 지난 10년간은 세계경제가 매우 좋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연4% 성장을해왔지만, 여건이나빠진이시점에서어떻게할수있을것인가걱정을많

이하는것같다. 물론걱정거리를모르고무조건성장을한다, 뭐이렇게하려는생각은전혀없

다. 그러나우리가여건을좀바꾸면1~2% 성장을더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고무리하게재

정투자를 해서 성장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것은 한 1~2년, 2~3년 좋을지 모르지만 그 후

에 오는 후유증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정부는 불과 몇 년 후에 부작용이 나타날 정책

은쓰지않을것이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갈등이다. 지역 간의 갈등, 동서 간 갈등, 수도권과 지

방의 갈등, 이념 간 갈등…. 이제까지 우리는 갈라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

켜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시 를 살아왔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화합하고 융합해야

한다. 세상이 다변해서 융합되고 통합되니까 사방에흩어진 기능을 한쪽에 모아보자, 그것이 정

부조직개편이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7) 신성장동력창출전문가간담회(2008.1.1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미래를위해거침없이제안하는분위기만들겠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 “지금은 과학�기술, 문화�예술을 중심으

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 ”라며“미래에 먹고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게매우중요하다”고말했다. 

당선인은이날참석한과학계및문화예술계인사12명의의견을주로청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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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중간중간에자기의견을이야기하거나질문을던지는모습을보여주었다. 

박상도 에너지기술연구원 단장은“신에너지 시장이 급증하고 있다. 기술개

발 여하에 따라 우리나라가 블루오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적

극적인 지원을 당부했고, 김흥남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단장은“전 세계가 하드

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국내에선 소프트웨어 기업

을 만들고 싶어도 다른 데로 가게 된다. 미국에선 소프트웨어 분야가 각광을

받는 데 반해 한국에선 3D 업종으로 인식된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어“현재

중국도 매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고부가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분야인

소프트웨어투자에좀더노력해달라”고말했다. 

그러자 당선인은“인도에 갔더니 소프트웨어 업체 종업원 수가 2만명인가

됐다. 참으로놀랐다. 참부가가치가높은산업인데, 한국에그런게한두개만

있어도좋은데…”라며동조했다.

신경철 유진로봇 표가‘가사 도우미’로봇에 해 언급할 땐“나도 TV에

서 노인을 도와주는 로봇을 봤다”면서 자세히 묻는 등 관심을 보 다. 선 때

공동선 위원장으로 이 당선자를 도왔던 박찬모 전 포스텍 총장은“박정희 전

통령은 자주 찾아와 막걸리 파티도 하면서 과학기술계 사기를 많이 진작시

켰다. 당선자도자주현장을방문해달라”고했으며가수박진 씨도방송�연

예 부문에 한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그는“외국 파트너들이 (한국과) 손을

안 잡으려고 한다. 왜냐하면 투자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이는 시장원

당선인은 과학계 및 문화예

술계 인사들과 함께한 자리

에서“지금은과학과기술이

문화예술과만나새로운성

장동력을 창출하는 시 ”라

고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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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어긋나는거다. 고쳐져야한다”고했다. 

또 장성섭 KAI 전무가 세계 군용항공기 시장에 한 설명을 하자 당선인은

“조선처럼 항공기술도 좀더 다양화해 중국 등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에 공급

할 수 있게 개발이 필요하다”며“중국하고 같이 개발했으면 시장이 원체 크니

까길이있었을텐데…”라고말하기도했다.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에서“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오는데 과학 기술자들

이 큰 역할을 했다”며“망설이고 눈치만 보면 우리 사회가 발전하지 못한다.

거리낌 없이 앞으로도 내게 말해 달라. 나부터 그런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했

다. 이어“이제 우리 사회 모든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 여기 계

신분들의분야발전에 한민국의미래가있다”고당부했다. 

특히“지금은 모든 것이 융합돼 창조되는 사회”라면서“그런 의미에서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정부조직 개편의 의미를 설

명하기도했다. 

금동화 KIST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12명의 첨단기술 및 문화

예술분야전문가들이참석했는데, 참가자들은분야별신성장동력산업육성과

규제개혁을 건의했다. 이에 해 당선인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융합

분야와첨단기술분야가신성장동력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할

방침이라고말했다. 

미래에우리가먹고살아갈것이무엇인가하는것은참중요하다. 오늘도매우중요하지만내일

의우리한국이살아갈길이무엇인가에 해우리국민들도깊은관심을갖고있다. 인수위에서

도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미래성장동력이다. 지금은 과학기술과 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가 서로

융합하면서새로운것을탄생, 창조하는시 다.

우리가오늘날까지오는데과학기술자들의큰역할이있었다고보고, 또한국의진취적인기업인

들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한다. 이제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더 업그레이 시킬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고심하고있다. 우리사회모든분야가한단계업그레이드되어야한다. 

오늘 여러분 이야기를 들은 것이 많은 참고되었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언제든지 해주시면 좋

겠다. 분야별발전을위해필요한게있으면거침없이제안하는분위기를제가먼저만들겠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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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과융합을통해안정된사회구현

국민통합의에너지를경제성장의원동력으로

이명박 통령당선인의 활동 가운데 가장 큰 흐름은‘경제살리기’와‘국민

통합’이다. 이 둘은 어느 것이 먼저이고 나중인 것이 아니라 동시에 서로 향

을 주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두 개의 바퀴와 같다. 경제를 살려 국민통합을 이

루고, 국민통합의 힘을 이용해 새로운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삼는다는 것이

당선인의계획이기때문이다. 

20세기까지의 성장동력은 분류와 집중이었다. 모든 것들을 서로 쪼개서 정

하게연구하고전문적으로파고들어에너지를만들어냈다. 그렇기에전문화

와 분업화는 그 시 의 화두 다. 그러나 21세기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스템을요구하고있다. 쪼개진것들을서로통합하고서로다른분야를묶어

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 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당선인이 추구

하는‘국민통합’의 방향은 세계로 향해 있다. 국내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룬 후

에그힘을바탕으로세계와융합하겠다는것이당선인이생각하는큰틀의통

합이며융합이다. 

이제 통합과 융합은 21세기의 화두라고 할 수 있다. 정부조직 개편도 어느

부처를 없애고 살리는 의미가 아니라 각 기능별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통합하고 융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당선인이 추구하는 리더십도 통합

과융합의리더십이다. 미리목표를정한뒤에앞장서서사람들을끌고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격려하고 도와줘서 사람들 스스로가 신명나게 앞으로 나

아가도록 만드는 리더십이기 때문이다. 5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운‘섬기

는정부’는바로이러한당선인의철학을반 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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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이내세우는‘국민통합’은크게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경제적통

합과이념적통합, 그리고지역적통합이그것이다. 

경제적 통합은 우선 경제적으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계층 간 경제적 불

균형을 바로잡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고, 그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새 정부가 담당한다는 생

각이다. 5 국정지표 중 하나로 내세운‘능동적 복지’는 경제적 통합을 이루

는뿌리와같다. 

이념적 통합은 노와 사, 진보와 보수, 좌와 우, 여와 야 등으로 갈라져 갈등

하는모습을서로조화롭게통합하는모습으로바꾸는것을목적으로한다. 어

느한쪽의편을들거나, 한쪽은수용하고다른쪽은배척할 상이라는인식을

버리고모두를포용하고아우르는것이이념적통합이다. 노와사가협력해경

제발전을이루고, 진보와보수, 좌와우, 여와야가효율적으로결합해상호보

완관계속에서새로운발전모델을만들어가는것을의미한다. 

지역적 통합은 동과 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통합을 의미한다. 경제적

�이념적통합을거쳐완성되는국민통합의결정체라고할수있다.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해 당선인은 정치권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에게 통합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부터 통합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당선인은 국회의장단 예방

을 시작으로, 국회 원내 표 및 정책위의장들과 회동하는 한편,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을 직접 방문해 야당 표들과 정치발전에 한 의견을 교환하

고, 새로운여야협력모델을만들어보자고제안했다. 또한한나라당강재섭

표, 박근혜전 표등과만나당내화합과결속방안도직접논의하고, 정치원

로및종교계지도자들과도잇따라회동을갖는등국민통합을위한활동을이

어갔다. 또 노무현 통령과 청와

에서 만찬을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

위기에서 성공적인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협조를 약속받기도 했다. 한편

전국 시�도 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는“수도권에 있는 것보다 지방에 가

는 게 좋겠다고 느낄 정도로 인프라

를 지방에 투입해 길을 터줘야 한다”

당선인은 야당 표들을 직

접 찾아가 국정을 상의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등 조화롭

고 새로운 정치모델을 만드

는데힘을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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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밝혀, 효율적인지방분권이성공적인국정운 의핵심요소이자, 정치선진

화의지름길임을강조했다.

‘섬기는 정부’와‘능동적 복지’를 통해‘국민통합’을 이루고, 이를 바탕으

로 한민국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만든 이후에 세계와 융합해 진정한 선진국

의반열에오른다는것이당선인의계획이다.

2) 국회의장단�원내 표단예방 (2008.1.8, 국회의장실및국회귀빈식당)

- 국회를존중하며긴 히협조하겠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당선 후 처음 국회를 찾아가 국회의장실 방명록에

“국회를 존중하며 새로운 시 를 여는 데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정부를 국회의 동반자로 규정해 자세를 낮추면서 원만한 국정운 에 한 바

람을담은문구라고할수있다.

당선인은 임채정 국회의장 등 국회의장단을 예방한 자리에서 새 정부가 순

항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두고선“재정을 동원

한인위적경기부양은자제하겠다”고밝혔다. 

당선인은“당리당략은 일절 없을 것”이란 말을 거듭 써가면서“행정부와 의

회의 새로운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의회를 존중하고 긴 하

게 화�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당선인은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

편 논의에 해서도 언급하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총리 인준과 관련해서 임채

정의장에게국회의초당적협조를요청했다. 

임채정국회의장은이에 해“학계를비롯해많은전문가들이연구를많이

했으리라고 보고, 국회 내 활동은 어차피 여야 원내 표들의 합의를 존중하는

게관례니까그런부분에 해서좋은결과가있기를바란다”고말했다. 

당선인은 국회의장단 예방을 마친 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 표단을 만

났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고 선진화

된사회를만든다는의미에서행정부와의회의새로운협력모델을만들어보겠

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당선인은“정치선진화,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국회와

새 정부 간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새 정부는 국민을 섬

기는자세로일할것이고, 의회도동반자로서함께국정을운 해나간다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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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갖고협력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

선진화된 사회를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서로 협력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가

야한다. 잘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잘못된 것은 잘하도록 할것이다. 사심이 없다. 민생문제

를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또한 지역에 한 편견은 전혀 없다. 호남 지역도 선거가 끝난 다음

에보내주신지지를보면, 다른지역하고차이가별로없다. 저는지역연고는전혀생각하지않는

다. 제가선거할때도경제살리기와사회통합두가지를내걸고이야기를했기때문에그점은개

의치를않는다. 국민통합을위해계속노력할것이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3) 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 표방문(2008.1.17, 국회및민노당당사)

- 여야가협력하는새로운정치모델만들자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국회와 문래동 민주노동당 당사를 잇달아 방문, 손

학규 통합민주신당 표와심상정민주노동당비 위원장등양당지도부를

만나“ 통령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다. 여야를 초월해서 열심히 하겠다”며“여

야가 같이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조직 개편

안의국회처리협조를당부했다. 

신당과 민노당 지도부는 협력적 여야 관계에는 동의를 표명하면서도 일부

부처통폐합조치등에 해선재검토또는반 입장을밝혔다.

손학규 표는“야당은 야당의 역할이 있다”며“ 통령이 어느 통령보다

막강한 통령이 되는 것 같고, 총리 위상이 많이 격하됐다. 통일부 (폐지)문

제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구체적이고 면 하게 검토돼야 할 것 같다”

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해 당선

인은“청와 위상이 강화된 것은 아

니며 내각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

면서“청와 수석들을 차관급으로

낮추고 경호실장도 처장으로 낮췄다”

고설명했다.

손학규 표는 또“당선인이 소외

계층에 해 배려가 부족하지 않을

당선인은 야당의 손학규

표를만나국정에협력해줄

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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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남북관계에 해 급격한 정책 변경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견해 있다”고 지

적했고, 당선인은“야당의 지적은 도움이 되는 것이다. 한 나라의 정책이 그렇

게 급히 왔다갔다 할 리 없다. 잘할 테니 걱정 말라. 소외계층 배려는 내가 누

구보다도잘할수있다”고답했다.

민노당은“환경과복지, 여성, 통일, 노동을중시하는정당이기때문에균형

과 조화를 이루는 안을 내겠다. 여성부처는 확 돼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독립적인 기구로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해 당선인

은“지금은 남북 간에 규모의 협력이 있으니까 모든 부처가 다 (각자 소관

된) 남북 간의 일을 해야 한다. 이제 수요자 입장에서 기능적으로, 원-스톱 서

비스로 가야 하는데 기능을 흩어놔서 민원인들이 여러 곳을 다녀야 하는 불편

이 있다. 세계의 추세가 통합이고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몇 배 큰 나라들도 부

처수는더적다. 합리적기능조정의측면에서생각해달라”고설득했다. 

이처럼 당선인이 상 당 표를 직접 찾아가 국정을 상의하고 협력을 요청

하는 일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로 통령 취임 이후에도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 표들과끊임없이협력하는새로운모델만들어나갈것이라는당선인의

의지를보여준것이라하겠다. 

4) 민주당�국민중심당 표방문(2008.1.18, 민주당및국민중심당)

- 세(勢)를가지고하는정치는옛날정치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민주당과 국민중심당 표와 회동을 갖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해협조를당부했다. 

당선인은 민주당 당사에서 박상천 표 및 지도부를 만나 통일부 폐지 방안

에 해“남북문제를 이제 실에서 해야 되는 시 는 지났다. 통일에 한 준

비를통일부혼자서할수없다. 모든부서와협력해서해야한다”고말했다.

또한 여성부 통폐합에 해서도“이제는 어떻게 운 하느냐의 관점에서 봐

야한다”며“내가서울시장을할때보니여성부서를두면다른데에서는오히

려관심을안갖는다. 이제는모든부서가성인지적관점에서의정책에관심을

가져야한다”고강조했다.

당선인은 정치권의 방향에 해서도“여당이나 야당이라는 생각에 구속되



어서는안된다”며“나라잘되게하는데여야가함께협력해나가자”고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과 회동을 마친 당선인은 곧바로 국민중심당 당사로 이동해 심 평

표를 만나“완전히 기능을 모아 어떤 업무도 한 군데만 가면 일을 볼 수 있

게 하고, 규제를 많이 없애버리면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 많이 없어진다고 봐

야한다”며“흩어진기능을모으는것을위주로정비하는것”이라고차기정부

구상을설명했다.

당선인은“정치전략, 당리당략적으로 할 이유가 내 경우는 전혀 없다”며

“세를 가지고 하는 정치는 옛날 정치다. 수가 적으면 적은 로, 내가 좋은 모

습으로좋은변화보여주면그게국민들에게보이는것”이라고말했다.

5) 농어민단체 표간담회(2008.1.21, 인수위 회의실)

- 농어촌, 위기를기회로만들어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농어민단체 표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5년

간꾸준히노력해향후10~20년농업정책의기초를닦겠다”고밝혔다.

당선인은“농촌이 당면한 과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어

당선인은 농어민단체 표

들과만나“농어업을고부가

가치 2차 산업으로 만들어,

농어민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확고한 정책을

펴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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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될 것인지에 해 걱정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 농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만들었다”

고설명했다.

더불어‘농어업의 고부가가치 2차 산업화’비전도 제시했다. 당선인은“쌀

농사를 지어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고 하니 2�3차 가공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

며“일본도 정종을 비롯한 각종 가공식품을 만들 듯이 우리도 비싼 가루를

쌀로 용할수없는지연구하는게필요하다”고역설했다. 이와더불어“동남

아에서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도 쌀국수를 먹으면 쌀소비량도 많아질 것이다”

라고제안하기도했다.

당선인은 또“식품산업을 농수산 분야와 융합하는 것은 1차 생산에 머물러

있는 농수산업을 2차 가공유통업으로 육성시켜‘농장에서 식탁까지’가는 과

정을산업화함으로써FTA를극복하겠다는뜻”이라고말했다.

특히“농업진흥청의 출연연구기관 전환방침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 봐

더 좋게 하겠다는데 믿어줘야 하다”고 당부한 뒤“나는 우리 농어촌이 위기라

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부와 농민이 힘을 모아 함께 머리를 맞 고 연구하면

기회가될것”이라고확신했다.

당선인은 또“이제까지는 농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도움

이 되지 않았던 정책이 있었지만, 이제는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말하며, 생산자는 좋은 가격에 물건을

팔고 소비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유통단계를 줄이는

방안을모색하겠다고강조했다. 

FTA 협정을앞두고농촌이매우걱정스러워한다는것도잘알고있다. 이제위기를기회로만드

는, 전화위복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촌과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새정부에서는 농수산에 관련된 과거 농림부의 기능을 확 해 나가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

농촌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차, 3차 산업시 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제까지는 농민

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간의 정책을 바꿔 양쪽이 모두 도

움을받을수있는정책을펴려고생각한다. 보다더긍정적이고적극적인자세로잘사는농촌을

만드는데최선의노력을다할것이다. 

모든것이일시에해결되지는않을것이다. 그러나꾸준히노력하면길이보일것이다. 위기를통

해기회를만들자.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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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간담회 (2008.1.22, 서울시청태평홀)

- 규제가아니라혜택으로나아가겠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

“어느 한쪽을 규제해 (열악한) 다른 쪽이 발전하는 것보다 다른 쪽에 많은 혜

택(favor)을 줘야 한다”고 말하며, 최근 지자체 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는 수

도권규제완화에 해설명했다. 

당선인은“어느정도는규제가필요하겠지만혜택을줘서수도권에있는것

보다 지방에 가는 게 낫도록 인프라를 만든다든지 하는 게 좋다”고 발상의 전

환을 주문하며“수도권 규제는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화를 하면 길이 열

릴것”이라고덧붙 다.

당선인은 지방분권의 중요성에 해 설명하며“서울시장이었을 때도 중앙

정부가 시�도 지사들과 효과적으로 화하고 협력하면 훨씬 더 나아졌을 것이

라는 아쉬움을 가졌다”면서“국정의 상당 부분을 시�도 지사와 협의할 것”이

라고말했다. 

당선인은 시�도 지사들로부터 각종 현안에 한 건의를 받고“속도를 내고

합리적으로 하겠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정기적으로 국가경쟁

력강화특별위원회를 열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점검하겠다는 의지도 드러

냈다. 

산업단지 조성이 지체된다는 일부 지적에 해서는 시�도 지사와 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나라당이참여하는태스크포스를만들어종합적으로 안을마

련하자고 제안하며“외국은 아주 짧은 기간에 투자와 관련한 절차를 다 도와

주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기업이 투자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과 규제가

많다”며규제개혁을거듭강조했다. 

당선인은 협의회가 끝난 뒤 박준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지사를 별도로

만나 산강운하와 새만금 해양카지노 투자유치 등 지역 현안을 청취했다. 협

의회에는 전국 16개 시�도 지사 중 해외 출장 중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를제외한14개시�도지사가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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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동계간담회(2008.1 23, 한국노총)

- 노동자없는기업은없어, 노사힘합쳐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한국노총을 방문해 이용득 위원장 등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 기업친화적)라는 말에는

노동자와 기업인이 함께 들어가 있다. 노동자 없는 기업은 없고 기업인 없는

비즈니스는없다”고밝혔다. 

당선인은“제가 당선된 이후에 기업인을 먼저 찾아갔다. 거기 가서‘비즈니

스 프렌들리 정부가 되겠다’고 얘기해서 섭섭한 생각을 가진 분도 있다고 알

고 있다”며“비즈니스 프렌들리에는 노사가 다 들어 있는데 조금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선 기간 중 한국노총과의 정책연 가 국민의 지지

를 받는 데 큰 힘이 됐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 를 열어가는 데

함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세계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기름값이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가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 120달러가 될 것”이라며“우리같이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는 상당히 힘들게 돼 있다”고 말하며 노

동계의적극적인협조를부탁했다. 

이어서“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노사가 힘을 합치는 것뿐이다. 이것

만이어려운여건을탈출할수있는유일한길”이라고덧붙 다. 

이에 해 이용득 위원장은 △청와 를 포함한 정부와 한국노총이 참여하

는 분기별 고위정책협의회 구성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

총장 등 실무급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했고, 당선인은“협력

기구를서로의논해 화를계속해나가자”고답변했다.

모든 원자재값이 올라가고, 있다. 우리 같이 원자재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는 상당

히힘들게되어있다. 이러한여건속에서우리가이길수있는길은무엇인가. 이어려움을극복

하는 길은 노사가 힘을 합치는 것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어려운 여건을 탈출할 수 있는 길이다.

노사가정말굳게힘을모아야된다. 기업도투명한경 을통해서국민으로부터신뢰를받고, 무

엇보다도노동자들로부터신뢰받을수있는기업으로경 을해야할것이다. 원가가10% 오르

더라도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성만 향상시키면, 우리는 능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한국경제

의두축은기업과노동자다. 여러분이큰한축을갖고있다. 한축이정말생산성을높여가지고

세계와경쟁할수있는, 우리노동생산성을확보해준다면, 모두가감동을받을것이다. 무엇보다

도국민들에게희망을줄수있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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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와함께하는품격있는나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세계질서’를만드는데노력을기울 다. 

‘보다안전한한반도’는북핵문제의완전한해결을통해평화를정착하겠다

는의지이며, 이를위해미�일�중�러등6자회담참가국들과의공조체제를더

욱강화하겠다는뜻이다.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아시아 국가

들사이에벽을허물어새로운성장엔진을창출할수있는협력관계를돈독히

하자는뜻이다.

‘보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는 세계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국익을

당선인은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와 만나 양국간 긴 한

경제협력 방안에 해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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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는 실용외교를 실천해 국제사회에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

치를확보하겠다는의지를나타낸것이다.

당선인은 창조적 실용외교를 통해 세계와 호흡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를 만

들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다. 특히‘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과‘자원�에너지

외교 강화’는 당선인이 계획하고 있는 성숙한 세계국가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외개발원조(ODA)를 현재 GNI(국

민순소득) 비 0.1% 수준에서 2012년까지는 0.2%까지 확 한다는 계획을

갖고있다. 

또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조만간 1천명 규모의 상비군을 편성키

로 하는 등 PKO 확 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차기 정부는 현재 38위(400

명)인 PKO 참여수준을 2012년까지는 세계 10위권인 2천명 선으로 늘린다는

계획도갖고있다.

당선인의 발걸음은 투자유치에도 이어졌다.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주한 외국인투자 기업과의 간담회를 가졌고, 해외 관련 전문가들을 연속적으

로만나자원외교활동을적극적으로펼쳤다. 쿠르드유전개발참여를위해바

르자니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를 접견한 것을 비롯해 조셉나이 하버드 교수

일행, 조스팽프랑스전총리, 팔미사노IBM 회장일행, 리비어코리아소사이

어티 회장 일행 등과 만나 양국 간의 관계 개선과 긴 한 경제협력 방안에

해의견을교환했다.

또한 한국을 방문한 모하메드 알 사이바니 두바이투자공사 사장에게 한국

에많은투자를할수있도록협력해달라고당부하고, 아랍에미리트와경제적

협력뿐아니라관광등의분야에서도교류가많아지길바란다고말했다. 알사

이바니 사장은 두바이와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발전되길 기 한다며 20억

달러규모의‘한�두바이펀드’(가칭)를설립하겠다고밝혔다. 

당선인은 취임 후에도 이러한 실용외교, 자원외교에 더욱 공을 들일 계획이

다. 주변 4강 국가 방문과 APEC, ASEM, ASEAN+3과 G8회의 등 거의 매

달 해외순방에 나서 한반도 주변에서 벌어질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취임

초부터‘외교 통령’의면모를가꾸어나갈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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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외교사절(2008.1.4,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한�미동맹강화약속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스티븐 솔라즈 전

하원 아�태소위원장, 로버트 갈루치 전 북핵협상 표 등 미국 내 한반도 전문

가들을 접견하고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와 한�미동맹 강화 등을 위해 긴 한

협조를해야한다고말했다.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한�미동맹 강화 문제, 개성공단 문제, 탈북자 문제, 북

한인권문제등에관해자유롭고허심탄회하게이야기를나눴다. 당선인은참

석자들에게 앞으로도 한국을 자주 방문해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미국측 인사들도 가까운 시일 내에 당선인이 미국을 방문해줄 것

을요청했다. 

3) 크리스토퍼힐미국무부차관보(2008.1.10,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부시 통령, 이명박 통령당선인초청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접견한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 공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힐 차관보는 부시 통령의 미국 초청의 뜻을 전하며 통령 취임식에 경축사

절로라이스미국무장관을파견할계획이라고말했다. 이에당선인은부시

통령의방미초청에감사를표한다고말했다. 

힐 차관보는“주한 미국 사로 있을 때 당선인이 서울 명예시민으로 해 준

것을 잊지 못한다. 광으로 생각한

다”며 주한 미국 사 시절 당선인과

의 인연을 이야기했으며, 이와 함께

부시 통령이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

를매우즐거워했다는말도전했다.

또한힐차관보는“새정부출범이

전에 북한 핵문제에 관한 신고 절차

가 모두 마무리되고 새 정부 출범 이

이명박 당선인과 크리스토

퍼 힐 미국무부 차관보. 당

선인은 한미동맹의 강화 등

창조적실용외교를통해성

숙한 세계국가를 건설하겠

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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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는 북한 핵폐기 단계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시 통령의 입장

을 전하며 양국 정상이 조속한 시일 내에 만나 양자 간에 질적, 양적으로 충분

하고유익한 화의시간을가졌으면좋겠다고말했다.

당선인은 북한의 인권문제는 전략적 차원이 아닌 인류적, 보편적 가치에 입

각해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 공조의 중

요성을다시한번피력했다.

4) 4개국특사외교

- 성숙한세계국가를위한첫걸음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경제협력 등 우리나라와 상 국 간 실질적 협력증

진방안과국제무 에서의협력강화방안에 한논의를위해미국�일본�중국

�러시아등4개국에특사를파견했다.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4개국 특사 파견 계획을 언급한 당선인은 성숙한 세

계국가를위한장정은잠시도멈출수없다면서특사단파견을통해상 국정

상들에게 친서를 전하는 등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의 관계 강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 국가는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 참가국일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나라와 긴 한

관계를유지하는핵심국가들이다.

(1) 특사단파견- 경제협력등실질적협력강조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미국 특사단장에 정몽준 한나라당 상임고문, 일본

단장에 이상득 국회 부의장, 중국 단장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표, 러시아 단

장에이재오전한나라당최고위원을각각임명했다. 

당선인은 2008년 1월 11일 통의동 당선인 접견실에서 4개국 특사단과 접견

을갖고해당국가외교현안에 한폭넓은의견을교환했다. 미국특사인정몽

준 의원에게는 통령 취임 후 방미 건에 해서 좀더 상세하게 협의할 것을

당부했으며, 일본 특사인 이상득 국회부의장에게는 재일교포의 참정권 문제,

재일교포의법적지위문제등에 해서이야기를나눠달라는뜻을말했다. 중

국 특사인 박근혜 의원에게는 최근 중국의 정책변경으로 국내 진출 기업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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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정에 한 걱정을 말하며, 그 상황에 해 잘 파악하고

중국 당국과도 그런 사정을 잘 협의해 볼 것을 요청했다. 특히 박 의원에게

“한�미�일협력강화에 한주장들이많이나오는데, 중국측에서한국이중국

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잘 이야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러시아 특사인 이재오 의원에게는 자

원 외교를 고려해 동부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고, 그 점에

해서더자세히파악해협의하고와달라고말했다. 

4강 특사단은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출국(일본 1월 15일, 중국 1월 16일,

러시아 1월 20일, 미국 1월 21일)해 상 국 최고위 지도자, 외교장관, 의회 지

도자들과 면담해 우리나라의 외정책을 적극 설명하고 경제협력 등 실질적

협력증진방안등을논의했다. 

(2) 특사단귀국보고- 통령취임후본격행보나설것

이명박 통령당선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국가를 방문한 특사단은 2008년

1월 21일 일본특사단을 시작으로 23일 중국 특사단, 29일 미국 특사단, 마지

막으로30일러시아특사단이당선인에게방문결과를각각보고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통령을 만난 미국 특사단뿐만 아니라 일본�중국 특사

단도 해당국과 한국 새 정부와의 관계 개선에 한 기 감을 반 하듯 국빈급

우를받고돌아왔다. 특히이들4강특사단은각국경제관련인사들과도활

발히만나며, 당선인의외교코드인‘경제외교�실용외교’를 변했다.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상득 특사는 후쿠다 총리를 만나 당선인의 친서

를 전달하고, 과거사에 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

계를 만들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보고했다. 특히“한�일 FTA 협상 재개, 일

본의 부품공장을 한국에 짓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고하자 당선인은 성과

가 좋았다며 방일특사단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상득 특사는 후쿠다 총리가 앞

으로 더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한�일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한�일

신시 를 열어가자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에 동감을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중국을 방문한 박근혜 특사는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 결

과와 중국 진출 국내 기업인과의 만남 등 방중 성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당선

인은 이번에 박근혜 표의 성공적인 특사방문으로 한�중 간의 우호 협력관계

가한단계더발전하는계기가됐다고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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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특사는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에 해 고위 인사들을 만

날 때마다 부탁했다며“후 주석께서 앞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고 활

동하는 데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고 했다”고 보고했다. 또 중국이 그동안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준 데 해 사의를 표했다며 앞으로도 지

속적인협조를약속했다고전했다.

또 박근혜 특사는 후진타오 주석이 직접 만난 자리에서 당선인의 방중을 공

식 요청하는 등 중국측이 상당한 배려를 했으며, 한�중 양국은 이 자리에서

‘전면적 동반자 관계 강화’라는 새로운 관계 설정 지표를 밝히는 등 내용면에

서도큰성과가있었다고보고했다.

미국을 방문한 정몽준 특사는 1월 22일(현지시간) 부시 통령을 면담하고

당선인의미국방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등양국현안에 한의견

을 나눴으며, 미국의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 한�미 FTA 비준에 협조를 구하고

뉴욕에서금융계인사들을만나서는양국간협력방안을논의했다고보고했다.

이재오 특사는 당선인이‘자원외교’의 핵심 상으로 지목한 러시아가 특사

단방문을매우환 했다며, 당선인이빠른시일내에러시아를방문하기를희

망하고취임식에도최고위사절을파견할뜻을밝혔음을보고했다.

또 러시아측이 우리측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의사에 적극 환 을 표시하고

사할린항구및교량건설과현 화사업등에한국기업의참여를바란다는것

을 보고했다. 또한 러시아 관리들을 만나 남�북�러 3국이 동부 시베리아를 공

동 개발하자는‘동북아 경제협력체’구상을 제안하기도 했으며, 특히 아나톨

리 야놉스키 산업에너지부 장관 리로부터“극동 지역의 정유 및 석유화학시

설 등의 건설에 한국의 투자를 희망한다”는 제안도 받았다고 보고했다. 이는

미래의 개발가치가 무궁무진한 러시아에 한 당선인의 적극적인 관계 강화

의지, 특히 동부 시베리아 일 를 양

국이 함께 발전시켜 나가자는 당선인

의 구상에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동의

한 것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의

토 를 마련한 것이다.당선인은 통

령 취임 이후에도 이들 국가와 관계

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상호‘윈-윈’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

일본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

상득 특사로부터 귀국 보고

를받고있는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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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명히 하고, 통령 취임식 이후 본격적인 4강 외교를 펼쳐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5) 각국외교사절및방한인사

(1) 왕이중국특사(2008.1.14,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한�중협력관계, 한층더업그레이드할것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왕이 중국정부 특사를 면담하고 북핵문제를 포함한

양국현안에 해의견을나눴다. 

중국 외교부 부부장인 왕이 특사는 접견에서 후진타오 주석의 축하 인사를

전하며“후진타오 주석은 베이징에서 당선인과 빨리 만날 수 있기를 기 한

다”며공식초청의사를밝혔다. 

왕이 특사는 아울러 올해 8월 베이징올림픽과 10월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에도 꼭 참석해 달라는 후진타오 주석의 초청 의사도 전달했다. 또

후진타오 주석이 새로운 정세 하의 새 출발점에서 양국관계를 어떻게 발전시

킬것인가에 해의견교환을하고싶어한다며한국이좀더발전하고한반도

와국제무 에서보다중요한역할을기 하고있다고전했다.

왕이 특사는 이번 방한 목적에 해“당선인을 비롯한 한국의 여러분과 양

국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꽃피게 할 것인가에 해 의사소통을 보다 깊이

하고전략적소통을강화하고싶다”고덧붙 다. 

당선인은이에 해환 하면서동시에중국이6자회담의장국으로북핵문

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것에 해 감사의 뜻을 밝혔다. 특히“한국이 미국과

관계를 회복하고 일본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고 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결코 소

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뿐 아니라 다방면에 걸쳐 한층 더 협력적인 관

계를업그레이드하겠다고말했다. 

(2) 라민디악국제육상경기연맹회장(2008.1.25,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구세계육상 회, 한국육상중흥계기로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구세계육상선수권 회준비상황을점검하기위해

방한한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실사단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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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이나 피겨스케이팅에서도 국제적 스타를 배출했듯이 저력을 발휘해 구

회가일회성 회로끝나지않고육상중흥의계기가되도록하자고말했다. 

당선인은“ 구세계육상 회는 한국 육상뿐 아니라 아시아 육상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 스포츠의 숙원이 육상�수 등 기본종목에서 좋

은선수가나오는것이라고 회개최에 한기 감을표시했다. 또한실사단

을 이끄는 라민 디악 국제육상경기연맹 회장에게 구육상 회를 여는 데 도

와줘서고맙다는인사를하고좋은 회를개최할수있도록잘도와달라고당

부했다. 

디악 회장은 구 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할 것이고, 2012년

구 회가한국스포츠의새로운시작이될것이라믿는다며, 한국정부도성

공적인 구 회개최를위해도와주길바란다고말했다. 

(3) 아세안 사단(2008.1.29,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아세안국가와의교류�협력더욱증진할것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주한 사등아세안 사단을접견하고, 새정부에서는앞으

로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의 관계를 한 단계 증진시키겠다며 아세안 국가와의

경제적, 외교적, 문화적인관계를긴 하게만들자고말했다.

당선인은“가까운데있는나라의 사들이라자주뵈어야하는데…”라며한

지리적 인접성을 들어 좀더 가까운 외교 관계를 가질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했

다. 또한 지금 따뜻한 데서 오신 사들은 날씨가 추운데 지내기가 어떤지 모

르겠다며추운날씨에 한건강을걱정하는것으로인사를건넸다.

당선인은 브루나이 사에게“내가 전에 브루나이에 가서 왕을 만났는데,

큰궁전도구경했다. 방이1,000개나되더라”며반가움을표시했고, 태국 사

에게는“1965년부터1968년까지태국에있었다”며태국과의인연을강조하는

등각국 사들에게친 감을보이기도했다. 

(4) 리비어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일행 (2008.2.5,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한�미FTA 양국관계발전의중요한계기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방한 중인 에반스 리비어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일행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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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가 중요한 계기라고 강조하며, 한�미 FTA가 양국 의회에서 조기에 비준

돼야한다고말했다. 

이자리에는리비어회장이외에도신기욱스탠포드 아�태연구소장등미

국 내 한반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새로운 출발(New Beginnings)’스터

디그룹의미국측인사들(10명)이참석했다. 

당선인은 한�미관계 강화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

며“재임기간중한�미관계복원을위해적극노력할것”이라고말했다. 

스터디 그룹 소속 미국측 인사들은‘새로운 출발’프로젝트에서 한�미 양국

관계를강화하기위한다양한정책제언을논의하고그결과를새정부에도건

의할예정이다.

(5) 일본국회의원단(2008.2.11,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한�중�일의협력은동북아, 세계평화와번 에기여할것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방한 중인 자민당 가토 고이치 전 간사장을 비롯한

일본여야의원단을접견한자리에서“이제우리는개인도국가도열린마음, 열

린사회에서 살아가야 한다”며, “가까운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열린마음으

로새로운관계를형성해가는것이미래를위해서좋다고생각한다”고밝혔다. 

당선인은한�중�일3개국이서로협력하게되면경제적번 뿐만아니라동

북아 평화와 세계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과의 관계뿐 아니라 아

시아관계, 북한과의관계에서도많은관심을가져달라고요청했다. 

이어서“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오늘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미래를 향해

희망을 가질 때 오늘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서 아시아의 미래, 양국 간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자고 말했다. 특히 한�일 양국관계를 한 단계 높

이기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실질적 관계를 개

선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양

국 정치인의 교류가 더욱 빈번하게

이루어졌으면좋겠다고지적했다. 

특히 한�일관계를 개선해 가는 과

정에 한국정부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자세가 돼 있다며, 일본도 양국 경제

당선인은 일본 여야 의원단

을 만난 자리에서“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자”고

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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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6자 회담을 통해 진행되는 북핵문

제에있어서도일본이적극적인역할을해주길기 한다고말했다. 

(6) 조스팽프랑스전총리(2008.2.12,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한�EU FTA, 올해안에합의기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조스팽 프랑스 전 총리와의 접견에서 한국과 EU의

관계가 경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점점 깊어지고 있다며 한�EU FTA가 금

년에합의가됐으면한다는뜻을밝혔다.

이에조스팽전총리도“현재EU 의장국인프랑스는한�EU FTA가조속히

체결되길 바라고 있다”고 화답했다. 조스팽 총리는 또 한국의 다수 기업이

프랑스에 진출해 있는 만큼 앞으로 산업�교육과 과학 부문에 있어서 두 나라

의 발전, 협력의 여지가 크다며“저는 과거의 지도자이지만 당선인이 한국을

굉장히잘이끌어나갈것이라생각한다”고말했다. 

한편 당선인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에서도 EU가 적극적인 역할

을해줄것을당부했다.

(7) 조셉나이하버드 교수일행(2008.2.13,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한�미관계, 미래로향한새틀만들어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조셉나이(Joseph S. Nye Jr.) 하버드 교수일행을

접견하고, 전통적인 한�미관계를 넘어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한�미관계를 형성

하는것이양국을위해서도바람직하고, 동북아의핵문제해결과동북아의번

을위해필요하다며, 새로운모습의한�미관계를정립하겠다는뜻을밝혔다. 

또한“한�미관계도 이제 21세기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제 6자 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가 좀 성공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좋

겠다”고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은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문제, 중동의 팔레스타인 문

제에 등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 한 정책의 비중이 좀 낮다는

생각도있다면서아시아에 한미국의관심이필요하다고지적했다. 

이날 만남에서 조셉 나이 교수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잘 사용해 문화

와 과학이 융합되고, 경제와 정치의 성공을 함께 가져와야 한다면서“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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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를 해외로 확장해 나가서 반도국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더욱세계로확장할수있는기회이기도하다”고말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이주최한특별강연을위해방한한나이교수는문화, 국

제 교류 등 비강제적인 힘을 통한‘소프트파워’를 주창한 세계적 석학으로 클린

턴행정부에서국방부국제안보담당차관보, 국가정보위원회회장등을지냈다. 

6) 투자유치활동

(1) 팔미사노IBM 회장단일행(2008.2.12,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IBM 연구소, 한국내유치논의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팔미사노 IBM 회장을 접견하고, IBM의 연구소를

과학비즈니스벨트에유치하는방안을논의했다. 

당선인은 IBM이 한국의 특화된 강점을 찾아내 이를 강점화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며 과학비즈니스벨트 내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고, 이에 팔미사노

회장도 호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팔미사노 회장은 미국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의혁신특위위원장을맡았던경험을소개하며, 당시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면서 특히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인력을 서비스 분야

에서 뛰어난 인력으로 만드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 일했으며, 그 결과 미국

경제가살아났고미국을전세계적으로선도적인서비스산업국가로만들었다

는경험을이야기했다.

이날 접견은 팔미사노 회장이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과학비즈니스벨트에

관심을 표명해 이루어진 것으로 팔미사노 회장은 자신의 경험을 인수위 국가

경쟁력강화특위가벤치마킹하고또거기에서나온보고서를잘참조하기를바

란다고말했다.

(2) 바르자니쿠르드지방정부총리(2008.2.14,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쿠르드유전개발, 한국기업에많은기회달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바르자니 쿠르드 지방정부 총리와의 만남에서 쿠르

드 지방정부와 한국기업들 간의 유전개발과 건설에 한 양해각서(MOU) 체

결에 해 축하와 함께 감사를 표시하며, “쿠르드 지역 유전개발에 참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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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한국기업들에게많은기회를달라”고당부했다. 

당선인은경험이많은쿠르드주재한국건설업자나많은기업가들이그지역

발전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믿는다며앞으로쿠르드지역발전이빠른속도로

이루어져서 한국과 쿠르드 양쪽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

다고 말했다. 또한 쿠르드 지역을 포함한 이라크와 우리가 발전 경험을 공유함

으로써이지역의경제성장에적극기여할준비가돼있다는입장도표명했다.

이에 바르자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한국과 한국

기업을 가장 선호하는 협력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과 장기적

인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했으며, 앞으로도 쿠르드

지역의 에너지 자원개발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3) 샤이바니두바이투자공사사장(2008.2.15, 통의동당선인접견실)

- 한�두바이펀드(가칭) 설립제안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알 샤이바니 두바이 투자공사 사장(두바이 은행 총

재겸임)을접견하고, 두바이와의협력관계증진방안에 해의견을나누었다. 

알 샤이바니 사장은 당선인에게 셰이크 모하메드 국왕의 친서와 당선 축하

인사를전달하고, 두바이와한국과의경제협력관계가발전되길바라며실질적

인 성과를 위해 우선 20억달러를 제공해 가칭 한�두바이 펀드를 설립하고자

하는의향을밝혔다. 이에당선인은양국이경제적협력을강화할뿐만아니라

관광등의분야에서도경제적교류가많아지길바란다고말했다. 

한�두바이 펀드는 한국 내 인프라 등에 우선 투자하게 되며, 두바이 투자공

사와 관련된 회사들이 투자에 참여하게 될 예정으로 두바이측은 한국 투자가

는 물론 매칭 펀드(Matching Fund)

도 환 한다는 입장이다. 두바이측은

동 펀드의 규모를 일단 20억달러를

목표로 하되 필요시 추가증액도 고려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측과 세부

적인 사항을 조속히 협의해 나갈 것

이라밝혔다.

당선인은알샤이바니두바이

투자공사 사장을 만나 경제

협력강화에 해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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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경쟁력강화를통한 로벌인재육성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지식정보화시 에 맞는 창의적인 인재를 발굴�육성

해 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새로운 교육 시스템 개

발을위해다양한분야의전문가들을직접만나의견을들었다. 

우선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성을 확보하고 로벌 시 에 어울리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했다. 특히 취약계층의 가난이 물림되지 않도

록 국가장학제도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을 목표로 교육 인프라

확충을위한과감한투자를약속했다.

또한 미래성장동력의 하나로 등장한 문화와 산업의 융합에 주목하고 문화

예술에 한지원에도매진할것을다짐했다. 

당선인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향후 5년을 태평성시로 만들

려면 문화예술이 꽃펴야 한다’며,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소득 향상에 걸

맞은문화수준향상이동시에이뤄져야한다는소신을밝혔다. 

또한 한국 학교육협의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 간담회

등 교육계 인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는 교육개혁을 통한 교육 선진화를 강조

했다. 

특히 한국교총 표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교육정책 목표를 확실히 표명하는 한편 다양성 측면에서

인재를양성해세계와경쟁해야한다고말했다.

관광산업인과의 간담회에서는‘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보자’며, 여러 가지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관광산

업선진화를위해적극지원할뜻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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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학교육협의회신년회(2008.1.4, 이화여 LG컨벤션홀)

- 선진화위해가장시급한것은교육제도의변화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한국 학교육협의회 신년회에 참석해 학 총장들

을 만나“입시 자율을 학에 맡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한

다. 자율화로 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자율에 따른 책임이 매우 크

다”며 2008년을 한민국의 선진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제도의변화라고밝혔다. 

당선인은 교육제도 개혁 방향에 해서“그냥 막연하게 개혁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앞으로 개혁되면 학생들이 고생을 덜 하고 부모님들도 사교육비 지출

이적어지는그런신뢰를만들어야한다”며만반의준비를하라고당부했다.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지식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성을 갖춘 인재

를 길러내는 정상적인 교육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관을 강조하면서 학

교육도좋은인재만골라서하는것이아니라잠재성이있고창의력이있는학

생들을데려다가좋은인재로만드는방향으로발전해야한다고지적했다. 

당선인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입 제도를 만들어 이를 과감하게 지원하겠

다고 밝히며“부디 교육을 잘 시켜서 좋은 인재를 만들어 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질수있도록힘을모아달라”고당부했다. 

이와 함께 주된 일은 교육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율에 맡기고 정

부는최소한의감독기능만하면서철저히지원하는도우미적정부를지향하겠

다는뜻도밝혔다. 

한민국미래를위해서가장시급한것은교육의질적향상이다. 우리의미래는교육에달려있

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권이 평준화를 전적으로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다. 상당한 부분은 평준

화에기본을두겠지만, 다양성도함께검토가되어야한다는게새정부의입장이다. 옛날같으면

우리끼리경쟁하는데지금과같이열린사회에서는온세계와경쟁해야한다. 그렇기에우리교육

제도가 시원찮으면 아이들이 전부 밖으로 나가게 되고, 결국 우리의 교육 수준이 떨어지면 떨어

지는만큼 한민국의미래는어두워지는것이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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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교총 표단간담회(2008.1.25, 인수위 회의실)

- 가르치고배우는게행복한풍토만들것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표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

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교육의 기본은 공교육을 살리는 것이며 그것이 첫째 목

표라고 밝히고, 그것을 전제로 입시제도가 바뀌고 모든 분야가 바뀌는 것이라

고 말했다. 당선인은 인사말을 통해“한국교육은 아직도 관 주도에서 벗어나

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오랜 세월동안 관 주도 아래서 학부모와 아이들과 선

생님들이 고통을 겪어왔고 어느 한쪽도 만족하지 못하는 한계까지 왔다고 지

적했다. 또한 앞으로는 세계 속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

워내기위해교육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려한다고강조했다. 

당선인은 특히 교권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선생님을 존중하는 것이야말

로 제일 먼저 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총과

함께캠페인을 적으로하겠다며국민들이기본으로돌아가일선에서고생

하는 모든 선생님들의 사기를 살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행복하고 배우

는것이행복한풍토를만들것을당부했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해야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중한다고 본다. 학부모가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으니아이들도그렇게된다. 결국교육상좋지않은결과를얻게된다. 그런분위기를쇄신할필

요가있다. 그런것이야말로돈들이지않고할수있는교육개혁이다. 또한제일먼저빠르게진행

할수도있다. 가장중요한것이기도하다. 이번에교총과함께캠페인을한번 적으로하겠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4) 전국시�도교육감간담회(2008.1.25, 서울롯데호텔)

- 교육을통해가난의 물림을끊겠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창립총회를 겸한 간담회에

참석해“ 어 교사 지원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학생들의 학 진학과 졸업

후 어 구사에 거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어 과외를 받지 않

더라도 학 가는 데 걱정이 없게 할 것”이라고 말해 어 공교육 관련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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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기적으로책정할것임을시사하며과외비증가에 한우려를불식시켰다. 

당선인은이번 어공교육강화방침이오랫동안검토한뒤에발표하는것이

라며 어 공교육과 어 교사에 한 제도와 지원 등 이런 것들부터 근본적으

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또 입시자율화를 몇 단계로 어떻게 하겠

다는것도결국은공교육자율화에큰목표를두고있다며공교육을정상화시키

는 문제는 공교육을 통해서 학에 갈 수 있게 하자는 것이라고 공교육 강화의

뜻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학에 자율권을 주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만 교육을

받고도 학에들어갈수있고자기의능력을펼칠수있게해야한다고말했다.

또일반학과성적이조금부족하더라도잠재력과창의력으로평가해서 학을

갈수있게하고, 형편이어려운아이들에게도교육의기회를주기위해정부가

지금보다더많은장학금과 여금을준비하겠다는계획도밝혔다. 

앞으로 공교육에 한 어 교사에 한 제도, 지원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를 배워가지고, 그것만 가지고도 학에 갈 수 있게 하겠다. 공교육만 받더라도 외

국인과같이웬만한생활은거침없이할정도로만들겠다. 어과외를안받아도 학을갈수있

도록 하는 것만은 분명히 하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조기에 유학을 가는 아이들이 적어지지 않겠

나. 근본적으로 시 에 맞는, 그렇게 하면서도 다양성과 수월성을 감안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집

의아이들도교육의기회를갖도록하는여러가지를복합적으로생각하고시행하려고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공교육을정상화시키는문제는공교육을통해서 학을갈수있게하자는것이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당선인은 전국시도교육감을

만난자리에서“공교육강화

는교육을통해가난의 물

림을끊겠다는의지”라고강

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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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화예술계간담회(2008.1.31, 용산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예술이꽃펴야태평성시이룬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문화예술인 원로들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 사회가

너무 갈라지고 분열돼서 우선 새로 봉합을 하는 게 제일 급한 것 같다며 사회

갈등에 한 우려를 표명하면서도“새로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하는

능력있는 한국 국민의 천성을 믿고 있다”며 화합에 한 희망을 지니고 있다

고말했다. 

또 세계 환경이 10년 만에 최악의 상태를 맞아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

지만 쉬운 환경에서 출발하면 변화를 추구할 수 없다며“어려움 속에서 가기

때문에허리띠를졸라매고단합하는계기가된다”며오히려이어려움을극복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 다. 특히 당선인은“지금까지‘안되는’것을 거역

하면서‘해봐라, 된다’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왔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

하면서앞으로5년도많은것을인내하고실천에옮기겠다는포부를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당선인은“향후 5년을 태평성시로 만들려면 문화예술이

꽃피워야한다”며문화예술을지원하는정책을강화하겠다고말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같은 문화예술인들은 그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기여한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일하려고 한다. 5년

후 우리 문화예술이 꽃피는 선진국이 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해서 3만달러, 4만달러 소득도 되어

야 하지만 거기에 걸맞은 문화수준이 따라가야 한다. 문화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늘 강조하

고있다. 문화국민이아니면서소득만높아지는것을저는늘두려워한다. 여러분께서그점을늘

깨우쳐주시기바란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6) 관광산업인간담회(2008.2.4, 인수위 회의실)

- 관광산업은미래신성장동력이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관광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관광산업을 미래

성장산업, 전략사업으로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규제와 법�제도를 개편해 관

광산업을과감하게지원하겠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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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참가자들이 관광업계의 현

안과 어려운 점에 해 이야기하자

“관광산업을 성장동력산업으로 키우

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여러 여건

이 그렇지 못하다”면서“올해 1년 동

안 여러 규제와 법�제도를 개편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과감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산업 자체에

한긍지를가질필요가있다고격려했다. 

또한 당선인은“그동안의 정부들이 관광업을 너무 사치산업이라 보는 경향

이 있다”며 역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회의�토론을 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고아쉬움을말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과 같이 관광산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관광산업

에 한발전의지를보 다. 

특히 관광산업 현황에 해 언급하며“한국 관광이 지난해 100억달러 적자

가 났다고 들었다. 나갈 사람은 많은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 것 같다”면서, 그

렇다고나가는사람을탓해서는안되며들어올사람들에게제 로볼것과즐

길것을제공하지못한것을반성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한당선인은사막의작은나라인두바이를예로들면서“과거에는버렸던

사막을 관광자원으로 만들고, 사막을 파서 운하를 만들어 배를 다니게 한다는

계획으로 관광 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우리 관광업도 인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관광산업을미래의성장산업으로키우기위한, 전략산업으로키우기위한 책을한번세워

보자. 우리가금년1년동안여러규제와법�제도를개편할것이다. 관광산업에 해서도과감하

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서, 지원을 해 보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좀 이 산업

자체에 한긍지를가질필요가있다. 새로운시 를연다는그런인식을갖고적극적으로나가

는것이중요하다. 

- 이명박 통령당선인말 중에서

당선인은 관광산업인 간담

회에참석해각종규제를혁

파해서 관광산업을 미래성

장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

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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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문(2008.1.11)

- 국방과안보는국가의기초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방문,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이기에 국방과 안보를 중

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국방이 튼튼해야 전쟁을 억지하고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말했다. 

당선인은 국방과 안보를 튼튼히 한다고 해서 남북화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라며 앞으로 남북화해, 평화유지, 통일로 가는 것은 적극 하겠지만, 한편

으로 국방이 튼튼하고 안보의식을 갖는 것은 국가의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밝

혔다. 

역 통령당선인이 한미연합사를 방문하기 전에 국방부를 먼저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당선인은 김장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방 현안에

한 업무보고를 받은 뒤 김근태 합참 작전본부장으로부터 군사 비태세와

관련된현황을설명받았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새 정부는

군에 해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있다”며“남북화해와 평화는 튼튼한

안보와 병행해야 한다. 안보가 뒷받

침돼야 국가발전을 위한 외국투자가

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군

이 재난 비를 포함해 확고한 비태

세를 갖추고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다

역 통령당선인 중에 한

미연합사 방문 이전에 국방

부를먼저방문한것은이명

박당선인이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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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번 방문이 군을 잘 이해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당

선인은 정부 교 기에 군이 완벽한 비태세를 갖춰 국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2) 한�미연합사방문(2008.1.15)

- 한�미동맹통해한반도와세계평화지킬것

이명박 통령당선인은용산한�미연합사령부를방문, 부 현황을보고받

은 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다음 정부는 한�미동맹을 더욱 튼튼히

할 것이고 한�미동맹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세계평화를 지켜낼 것”이라고 밝

혔다. 당선인은한�미연합사의보고를받은뒤“우리 한민국안보가매우튼

튼히 돼 있다는 점에서 매우 안심하게 됐다”면서 한�미연합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모든장병들을격려했다. 이와함께한반도평화를유지하고 한민국평

화를 지킬 수 있도록 수고하는 것에 감사를 표시하면서“특히 한민국 국민

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국 병사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며 한국

에서근무하는동안건강하길바란다고말했다. 

3) 민생경제현장방문

(1) GM 우부평공장방문(2008.1.29)

- 노사화합으로기업경쟁력높여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인천 부평구 GM 우차 공장을 방문, “경제의 어려

움을극복할수있는유일한길은노동자와회사가화합을해서회사의경쟁력

을높이는것”이라며노사화합의문화를역설했다. 

우차 공장에 도착한 당선인은 먼저 방명록에‘노사화합이 회사를 경쟁력

있게만들것입니다’라고적은후뒤이은환담에서GM 우가여러가지어려

운 과정을 극복하고 노사가 화합하는 모범적 회사로 발전하게 된 것을 눈여겨

보고있다고칭찬한뒤노사가서로협력하는가운데회사가잘되고있다고평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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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그리말디 사장은 즉석에서 당선인의 이름이 적힌 GM 우 재킷을

선물하며“당선인을 GM 우의 명예직원(honorary member)으로 위촉하겠

다”고 밝혔다. 또“지난 3년간 3조원을 투자했고, 향후 2년 내에 추가로 3조원

을투자하겠다”며당선인의투자확 정책에도부응했다.

당선인은 직원들과 즉석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샐러리맨 출신 통령으

로서 직장인의 마음가짐에 해 한마디 해 달라”는 직원의 질문에“고교 졸업

후 막노동 생활을 하던 시절 안정적 일자리를 갖는 게 소원이었다”고 말한 뒤

“하급직 노동자라도 조직이 잘돼야 자기도 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노

사화합의중요성을다시한번강조했다. 

(2) 봉천동원당재래시장방문(2008.2.3)

- 서민경제잘돼야살맛나는세상된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설을 앞두고 서울 관악구 봉천 11동 원당 재래시장

을 방문, 상인 및 시민들과 악수를 나누며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하고 서민 물

가를점검했다. 

‘서민들이잘사는나라를만들어달라’는상인의주문에당선인은“열심히한

번해보겠다. 서민경제가잘돼야재래시장도잘되고그래야살맛나는세상이된

다”고의지를나타냈다. 이어당선인은시장내한식당에서순 국으로상인들

과점심식사를함께하며재래시장의어려운현실을듣고격려를아끼지않았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요새 너무 불경기고 재래시장은 더 불경기다. 재래

시장 장사 잘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며 다음 정권은 서민들 잘살게 하기

위해열심히5년간해보겠다고다짐했다. 

이와 더불어“손님들이 재래시장에 오면 싸고 좋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젊은 사람들도 재래시장으로 온다”며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

를약속했다. 또재래시장도인터넷을이용해서젊은이들도많이이용할수있

도록 하고 종업원들도 교육받고, 친절교육도 해야 한다면서 재래시장 선진화

에 한관심을밝혔다. 

또한“장사는 남이 잘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해야 한다”며 상인들

스스로도재래시장활성화를위해노력할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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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고현장방문

(1) 태안유류오염사고현장방문(2007.12.27)

- 실질적보상체계마련할것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선기간 중 약속한 로 통령 당선 뒤 다시 태안

기름유출사고 현장을 방문해 방제작업에 여념이 없는 자원봉사자와 군인, 경

찰등과만나일일이악수하며노고를치하했다. 

사고현장인 충남 태안 만리포해수욕장 인근 모항항을 방문한 당선인은“자

원봉사자가 60만명이나 왔다고 하는데 외국에는 이런 선례가 없었다”며, “재

난을당한충남에전국각지에서많은

분들이 와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모습이감동스럽다”고격려했다. 

이에 사고 지역 주민들은 확실한

보상 체계가 절실하다고 호소했고,

당선인은 보상에 사각지 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새 정부

와 지자체가 합심해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마련하겠다”는뜻을밝혔다. 

(2) 숭례문화재현장(2008.2.11)

- 철저히원인규명해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이경숙 인수위원장 등과 함께 숭례문 화재현장을

방문, 피해현황을살피고철저한원인규명을당부했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경 현장에 도착, 서울소방재난본부장으로부

터 사고현황에 한 설명을 들은 뒤“상징적인 곳이어서 서울에 가면 숭례문

보러가자고 한다”면서“국민 가슴이 아플 것이다. 문화적인 곳이기도 하다.

참…”이라며말을잇지못했다. 

당선인은 숭례문 남단으로부터 30여m 떨어진 곳에서 도면을 펼쳐놓고 하

나하나 짚으며 관심과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당선인은 국민의 가슴이 아플 테

고, 전체적으로사회혼란스러운게걱정스럽다고우려를표하고, 현장을둘러

본뒤관계자들에게철저한후속조치를당부했다.

태안유류오염사고 현장을

방문한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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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문산헬기추락사고합동분향소방문(2008.2.22)

- 이들의희생정신을굽어살피소서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경기도 분당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용문산 헬기

추락사고합동분향소를찾아고인의명복을빌고유족들을위로했다. 

국군수도병원에 도착한 직후 바로 분향소로 이동한 당선인은 장병들의

정 앞에 서서 헌화와 분향을 한 뒤 1분간 묵념하고 희생장병의 정을 하나하

나살펴보며안타까움을나타냈다. 

분향을 마친 당선인은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하던 중 희생 장병의 어머니

가발버둥치며절규하자끝내말을잇지못했다. 

당선인은 고(故) 선효선 위의 갓난아기를 안고 볼을 비비는 등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냈고, 결혼 4개월 만에 봉변을 당한 고(故) 정재훈 소령의 부인을

위로하기도 했다. 희생 장병의 어린 딸이“아빠를 살려주세요!”라고 절규하자

등을 토닥거리며 위로했다. 당선인은 방명록에“이들의 희생정신을 굽어 살피

소서”라고적은뒤분향소를떠났다. 

5) 사회복지시설방문(2008.2.2, 락애니아의집)

- 장애인에게보다많은관심을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중증뇌성마비 장애아동

요양시설인 서울 용산구 후암동‘ 락애니아의 집’을 방문, 장애아들을 격려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당선인은 김윤옥

여사, 임태희 비서실장, 이봉

화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위원 등과 함께 락애니아의

집에 도착, 장은희 원장으로

부터 시설현황에 한 설명을

들었다. 

장은희 원장이 장애아동의

성장에 따라 증축을 하려 해

중증뇌성마비 장애아동 요

양시설인 서울의‘ 락애니

아의집’을방문한당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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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재정상태가 좋지 못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자 구청과 서울시가 반반씩

하면 되겠다면서“공무원들이 장애인 숫자만 갖고 하니까 잘 안된다”며“중증

장애아들이많은곳이므로다른곳과는근거를달리해야한다”고지적했다. 

당선인은 방명록에‘사랑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

다’라고 서명한 뒤 언어학습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의무실, 아동숙소를

차례차례둘러보며장애아들에게관심을나타냈다. 

6) 자랑스러운한국인들과화상통화(2008.2.5, 통의동당선인집무실)

- 해외현장에서고생하는여러분모두진정한애국자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두고 당선인 집무실에 있는 노트

북 PC를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과학자, 근로자, 해외주둔 한국군 등

자랑스러운한국인들과화상통화시간을가졌다. 

당선인은 먼저 남극세종기지 현장연구원들과의 화에서“ 한민국을 표

한 연구원으로서 다른 9개국하고 경쟁해 앞서가는 연구소가 되기 바란다”며,

이제 한민국도열심히해서좋은나라만들테니걱정하지말고, 남극에서연

구하는모든것이미래과학적자원이되는만큼열심히해달라고당부했다. 

이어진 이라크 자이툰부 윤 범 소장과의 화상 화에서는“지역주민들이

나정부에서우리자이툰부 를높이평가하고평화와안정, 지역협력등모든

면에서잘한다고고마워하고있다”며“여러분도근무하는동안긍지를가지고

이 지구상에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평화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잘해주시

기바란다”고격려했다. 

다음으로 화한 레바논 동명부 강찬욱 령에게는“레바논이 중동의 파

리라고 해서 정말 아름다운 국가 는데 국내 정치가 불안하고 국제 분규에 휩

쓸려서국민모두가어려움을겪는나라가되고말았다”며“우리한국군이유엔

의 평화유지군으로 당당하게 국제무 에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나가있는 만큼

원들의안전을최우선으로해서긍지를갖고임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 

중동지역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SK건설 이철규 상무와의 화에서는

“쿠웨이트에12억달러나되는큰현장에서근무하는여러분수고많으시고모

두가다애국자”라고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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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신년사(2008.1.1)

한민국선진화원년, 다함께열어갑시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무자(戊子)년 새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해에 정권

교체가이루어져서새로운정부가들어섭니다. 

그동안 한민국이 걸어온 길은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남

들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들을 성취해왔습니다.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불굴의 의지로 똘똘

뭉쳐세계사에빛나는기적의역사를만들었습니다.

위 한 국민이 만들어낸 자랑스러운 역사의 전선(前線)에 서서 저는 다시 앞을 내다봅

니다. 이제 나라의 모든 부문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야 합니다. 낡은 것을 떨쳐버리

고새로운것을창조해미래와세계를향해나아가야합니다.

지금까지우리는각고의노력을기울여남들이앞서간길을따라잡는데어느정도성공

하 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알고 있고 이미 그

곳으로 가는 길의 초입에 서있습니다. 크고 작은 혼돈 속에서 저는 그 길의 경로를 내다보

고있습니다. 국민여러분과함께그길을열어가고자합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2008년을‘ 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일류국

가 만들기에 나섭시다. 저는 이 길에 앞장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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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한민국선진화의시작을법과질서를지키는것에서시작합시다. 

과거 우리는 눈앞의 성과와 개인적 이익에 연연해서 법과 질서를 제 로 지키지 않았고

원칙을무시하기도했습니다.

그 폐습을 그 로 안고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선진화를 향한 모든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국가도, 국민도, 통령도 예외일 수 없습니

다. 가정에서부터 학교도, 기업도, 노동자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

다. 물론정치도원칙을지켜야하며, 남북관계에있어서도기본이지켜져야합니다.

우리모두편법과불법은이제더이상시도하지도말고, 용인하지도맙시다. 

‘떼법’이니‘정서법’이니하는말도우리사전에서지워버립시다. 법과제도가잘못되었

다면 고치면 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서야 실질이 빛을 발하고 효용이 커집니다. 그래야

결국삶이편안해지고품격이올라갑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리길

도 한걸음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습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고, 여건

이 좋지 않지만 분명히 바른 길(正道)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신발 끈을 조여맵시다.

조금만더참고노력하면그길이훤히열립니다.

저와 새로 들어설 정부부터 솔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치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할 것

입니다. 사회지도층이앞장서야합니다. 다함께노력하면반드시이룰수있습니다. 

새해, 국민여러분의가정에행복과희망이넘치기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년기자회견모두연설(2008.1.14, 프레스센터)

이제는선진화로나아갈때가되었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지난해보내주셨던국민여러분의뜨거운성원에 해다시한번진심으로감사를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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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를살리고국민통합을이루어내려는시 적요구를받들기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무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선이 끝난 후 한 달 가까이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나 왔습니

다.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들을 경청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

에무언가새로운희망의기운이약동하고있다는것을분명히느낄수가있었습니다. 

이제 뭔가 바뀌었구나, 이제 잘될 수 있겠구나 하는 긍정적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음을

저는 곳곳에서 확인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행동을 불러오고 긍정적인 행동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나라의 분위기가 바뀐다면 어

떠한어려움도극복할수있을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이 달려와 팔을 걷어붙이고 검은 기름띠를 벗겨낸 태안에서 우리

는다시한번긍정적변화의힘을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한민국의 저력을 확인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아

내는우리국민들의위 함에세계가놀라고있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태안의재난복구에동참해주신국민여러분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안으로는 긍정과 희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만 바깥을 보면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

은움직임을보이고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려왔던 세계경제가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습니

다. 유가는 100달러 시 에 돌입하고 있고 금융위기에 한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환

율과금리, 물가도불안해졌습니다.

긴장을 늦추어서는 결코 안될 것입니다. 여건이 어려울수록 마음을 다잡고 길을 찾아내

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며 미래를 향한 길을 열어

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합심해서 변화를 창조해야 합니다. 화합 속의 변화를 일구어

내야합니다. 

변화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들에게 변화를 요구하기 전에 공직사회가 먼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정부조직 개편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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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있습니다. 시 흐름에 맞지 않는 정부조직의 군살을 빼내야 합니다. 방만한 조직

의나사를조여야합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통합과 융합은 시 의 세입니다. 중복적인 기능을 과감하게 통합하

고 쪼개진 기능들을 융합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복잡한 규제를 혁파할 수 있

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민간에게 돌려주고 지방이 맡는

것이 더 좋은 일들은 지방이 맡도록 해줘야 합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많은 나라

들이 이미 정부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

는선진화의기회를놓치게될것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정부조직 개편을 해서 새롭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미루는 것은 나라의 발전을 그만큼 지체시키는 일입니다. 조만간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지와 성원을 보

내주셔야만역사적인정부조직개편을해낼수가있습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들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 역사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가 스스로

간명(肝銘)을 하고 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입니다. 한민국의 미래, 한민국의 선

진화를위해도와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지금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부 이양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

정철학을확립하고이명박정부가해야할국정과제들을점검하고있습니다.

어제1차보고에서155개의과제들을추출해시급히수행해야할일과시간을두고충분히

검토해야할일들을가리고있습니다. 

인수위관계자들과정부관계자들이서로협력하는가운데새정부출범준비는착실히진

행되고있습니다. 

이명박정부는 국민을 섬기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전 정부가 한 일이라도 계

속추진해야할일들은제 로챙겨서시행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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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는 실용주의 정부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라도달려가서일을해내고자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취임 전이지만 4개국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위

한장정은잠시도멈출수가없습니다. 

변화의질서속에서한�미동맹을미래지향적으로정립하기위한노력도지속되어야합니

다. 일본, 중국, 러시아는 모두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관건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실질적인관계증진과창의적인사업들을통한공동번 의노력을 폭강화해야합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남북관계도 이제 실질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상호신뢰입니다. 

6자회담에서 합의된 것을 성실히 행동으로 지켜나간다면 본격적인 남북협력의 시 를

앞당길수가있을것입니다. 

남북관계를 순조롭게 풀기 위해서도 주변국들과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긴 해져야 합니

다. 특히 한�미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미관계와 남북관

계가서로발전하면북�미관계도함께발전할수가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금년한해우리는경제를살리고민생을안정시키는데힘을집중하지않을수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양책을 결코 쓰지는

않을것입니다. 

안정을 바탕으로 착실하게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책을

강구할것입니다. 

짧은 호흡이 아니라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

부조직 개편과 교육개혁을 서두르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법과 기초질서를

다잡는일부터시작해나가겠습니다.

급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

한 것이 규제개혁입니다.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새 정부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투자를가로막는규제부터우선적으로정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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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와 네거티브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새 정부 출

범이후국민들이체감할수있도록규제개혁의속도를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도 이번만은 규제개혁이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되어야합니다. 

제가 최근‘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말을 쓰자 일부에서는 친기업적으로만 정책을 쓰지

않느냐하는우려를제기하고있습니다. 그렇지않습니다. 

시장에서 기업들이 창의적인 도전정신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을 위한 길이자 근로자를 위한 길이요, 국민들을 위한 길입니다. 법을 지

키는 데 있어서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

지고 있는 지금 기업은 경 을 투명하게 하면서 경쟁력 향상에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도생산성향상을통해한국경제발전의한축을담당해주었으면합니다. 

저는 항상 근로자가‘경제살리기’에 매우 중요한 동반자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 시

는 기업가이든 근로자이든 역사의 순리를 거스를 수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노사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을 이루어낸다면 저는 그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갈 여건을 만

드는데최선을다할것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올해는 건국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역동적으로 거쳐 왔습니다.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세계일류

국가의길로들어서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나

간다면우리가못해낼일은결코없습니다. 

하루아침에우리가바라는모든것을이룰수는없지만국민모두가각자자신의위치에

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가 바라는 선진화의 길을 앞당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

해서는 한민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정부를 믿어야 합니

다. 그동안 국민들께서 오히려 나라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나라 걱정

을 할 필요 없는 시 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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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언제나시작하는그초심으로국민들을섬기겠습니다. 

단히감사합니다. 

■주한외국인투자기업신년회연설(2008.1.15, 신라호텔)

신경제성장정책과외국투자자와의파트너십강화

오벌린회장님, 머포스회장님, 이오베회장님, 신사, 숙녀여러분!

따뜻한 격려와 지지 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정말기쁘게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는 무자년 쥐의 해입니다. 서양에서는 쥐가 큰 존경을

받지 못하지만, 이곳 동아시아에서 쥐는 지혜와 근면과 부의 상징입니다. 저는 금년 2008

년이 우리의 지혜를 최 한 활용하고, 부지런히 일해 모두가 번 을 이룩하는 한 해가 될

수있다고생각합니다. 

여러분이잘아시는바와같이한국은지난약40년동안눈부신경제발전을이룩했습니

다. 1960년 초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 습니다. 그러나 오늘

날한국은OECD 회원국이되었고, 1인당GDP는2만달러에이르 습니다. 

이와 같이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한국민의 피와 땀

이있었기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또한 여러분과 같은 외국 기업인들이 도와준 결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한국에 투입한 자본, 기술, 그리고 정열이 없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기는 어

려웠을것입니다. 

바로이런이유때문에저는한국국민을 표해그간여러분이한국경제발전에도움을

주신데 해깊은사의를드리는바입니다.

저는 약 4주 전 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제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747

비행기’를 탄 까닭이 아니라‘747’로 알려진 경제정책 공약 때문이었습니다. 747 공약은

세가지에서큰의미가있습니다. 

첫째, 경제를 살리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을 반 합니다. 국민들은 현 정부하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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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어진3~5% 성장에만족하지못합니다. 

이명박정부가 더욱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고부가가치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의 능력과 배운 소양을 사용하지 못하

고있는젊은이들에게많은기회를주어야합니다

둘째, 한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단발성 경제회복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갈

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만달러인 1인당 GDP는 주변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편이지만,

OECD 국가로서는낮은편입니다. 그러나한국국민이가진역량과한국경제의강점을고

려하면10년내에4만달러수준의1인당GDP를달성하는것은불가능한일이아닙니다. 

셋째, 한국은 G-7 국가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고성장을 회복해 1인당

GDP 4만달러를 달성하고, 또 세계시민으로서 응당한 의무를 다하면 세계 7 강국, G-7

국가의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747정책에 관한 제 말 을 듣고, 여러분은

한국의 미래에 한 저의 견해가 너무 낙관적인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747정책에 내포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극복해야할도전과과제가많다는것도잘알고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말 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적으로 금년 세계전망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 문제, 고유가, 그리고 달러화 가치에 한 불확실한 전망

등은여러사람을매우불안하게만들고있습니다. 

요즘처럼 서로 연계된 세계경제에서는 한 국가가 일정한 경제활동 수준을 유지하기 위

해전통적인재정및금융정책을쓰는데는한계가있습니다. 

둘째는 한국이 첨단기술 및 지식기반경제로 신속히 발전하려면, 교육제도, 특히 학교

육제도를획기적으로개혁해야합니다. 

셋째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금융산업은 그 자체가

고부가가치산업입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산업이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에서 고부

가가치 지식기반 서비스경제로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금융이 경

쟁력을 갖게 되면 한국은 반드시 동북아의 으뜸가는 국제금융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이명박정부는 그간 현 정부하에서 보류되었던 산업은행 등 공공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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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민 화를추진할것입니다. 

끝으로 한국은 기업규제체제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현재 한국의 규제제도는 과

거 정부주도 경제발전 시 의 유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경제는 규모도 커졌고 구조

도 매우 복잡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정부주도로 운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는 이미 상당히 세계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제를 시장원리와 민간주

도로 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이 이와 같은 변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려면 여러분

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런 개혁을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본과 기

술, 그리고애정어린조언과전문적인식견이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협조를 해주시는 동안 저는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

을 갖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인위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겪었다는것을잘이해하고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위 정책결정자들이 말하는 경제정책과 일선 관료들이 집행하는 경제정책

간에 많은 괴리가 있어 한국 경제정책에 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의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높고, 세법에 한 해

석에투명성이부족했던것도어려운문제 을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노동문제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문제는 과거정부가 관련 법규를 제 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악화

된것입니다. 이외에도여러분이많은문제를겪어왔다는것을잘알고있습니다. 

솔직히말 드려제가이런모든문제를단시일내에해결할수있다고는생각하지않습

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최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책을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스크포스가 여러분의 고견을 구할 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여러분과 다시 만났을 때 그간의 성과에 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말 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가족들의건강과번 을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설은당초 어로했으나편의상국어번역문으로수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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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외신기자회견모두연설(2008.1.16, 프레스센터외신기자클럽)

선진화시 의개막과이명박정부의국제적역할

외신기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8년은 한민국이 건국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은 분단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산업화의 기적을 일구어냈고 높은 수준의 민주화를 만

들어냈습니다. 

이제 한민국은 선진화의 문을 활짝 열고자 합니다. 선진한국의 구현은 국민 모두의 한

결같은 여망이자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당선 이후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많은 축하를 보

내주셨고, 직접특사를보내주셨습니다. 국제사회의관심과성원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저는 창조적 실용주의를 다음정부의 행동규범으로 삼고자 합니다. 미래지향적 사고와

실천적 행동을 통해 낡은 구조의 틀을 바꾸는 변환(great transformation)의 선봉에 서

겠습니다. 

이명박정부는국내적으로통합의정치를구현하고국민들에게경제적만족감과행복감을

느끼도록해줄것입니다. 또한국민들의시야를아시아와세계로넓히기위해노력하겠습니

다. 세계와호흡하는진정한‘성숙한세계국가를지향할것입니다. ‘보다안전한한반도, 보

다풍요로운아시아, 보다정의로운세계질서’를만드는데우리의힘을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과‘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를 창출하

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비핵화가 지연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신중하게 처할

것입니다. 앞으로미�일�중�러등6자회담참가국들과의공조체제를더욱강화하겠습니다. 

또한북한과의 화및교류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북한이핵을포기하는것이북한정

권이나주민들에게도도움이된다는것을꾸준히설득하겠습니다. 그러한전제하에국제사회

와더불어10년내북한경제수준을일인당3,000달러소득수준으로도약하도록돕는구상도

갖고있습니다. 이처럼북핵문제를근원적이며생산적으로해결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세계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떠오르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겠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간에 보다 과감하게 개방하고, 진취적으로 교류하기 위한 발상

의전환이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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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안보와지역의안정을위해서한�미동맹은보다창조적으로재건될것입니다. 일

본과중국은한국의국익에매우중요합니다. 

중국은 최 의 경제 파트너로서 향후 양국관계를 한층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일본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관계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러시아와

의관계를심화시키기위한노력들도배가할것입니다. 뿐만아니라차기정부는ASEAN(동

남아국가연합), 호주, 뉴질랜드와같은 우방국들 그리고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지역과의 접

촉을더욱확 해나가겠습니다. 저는특히아시아외교를넘어EU와의협력확 에도많은

기 를갖고있습니다. 다음정부는실용적경제외교에초점을맞추겠습니다. 미국과의FTA

비준을조속히마무리하고, 현재EU와진행중인FTA 협상도빠른시일안에매듭짓겠습니

다. 다른지역국가들과의FTA 추진에관한가능성도적극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경제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경제인들을 만나 그들의 견해를 듣고 있습니

다. 국민들은한결같이새로운성장동력을만들어줄것을제게주문하고계십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번 이 곧 세계의 번 과 안정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해외기업들의 투자여건을 폭 개선하겠습니다. 이미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이 기업하

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로벌 스탠더드에 걸맞은 투자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각종 규제의 타파와 노사문제의 안정화

가 시급한 선결조건입니다. 앞으로 차기 정부는 환경, 인권, 빈곤, 질병과 같은‘인간안보

(human security)’위협의해소에적극관심을가질것입니다. 

기후협약과 같은 중요한 국제현안 타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적개발

원조(ODA)’를 점진적으로 확 하고 한국의 청년들의‘한국형 평화봉사단’파견을 적극 추

진하겠습니다. 또한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함을 통해 소통을 확 함으로써

아시아가미래의공동체로가는길을열어갈수있을것입니다.

21세기는 융합의 세기입니다. 한국이 세계로 나아가고, 세계가 한국으로 찾아오게 하는

양 방향 교류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역할과 방법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지금까지

다른 국가들이 만들어준 길을 걸어왔다면, 앞으로는 세계와 함께 걸어야 할 이정표를 세우

고그길을창조적으로개척하는데더많은관심과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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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지선정, 환경 웅상시상식수상소감(2008.2.1, 김포매립지내국립생물자원관)

환경과경제의상생발전, 지혜를모읍시다

오늘이자리에참석한외교관여러분, 귀빈여러분, 그리고국민여러분!

이렇게귀한상을받게되어매우기쁘게생각합니다. 

<TIME>지가 저를‘환경 웅’으로 선정한 것은 아마도 청계천 복원과 서울시 중교통

체계의 개편의 성과를 친환경적인 도시경 의 모범사례로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가 이 상을 받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광스럽지만 그 보다 더

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산업시 빠른 성장과 개발의 상징이었던 서울이‘친환경적인 도시’로 빠르

게변화하고있음을세계가인정했다고하는것입니다.

또한 저는 이번 <TIME>지는 저의 과거 업적을 바탕으로‘환경 웅’으로 선정하 습니

다만, 이 상을 받은 저는 제17 통령당선인으로서 한민국을 세계에 모범되는 친환경

국가로만들어나가야한다는무거운책임감을느끼고있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21세기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시 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청계천 복

원과서울숲조성등을통해환경과경제의조화가분명히가능하다는것을보았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어내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후변화 등 지구 환경문제에 해서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적으로 응해 나가겠습니다. 황사와 사

막화 등 주변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중국과 몽골, 북한 등과의 협력도 강화

해나갈것입니다.

환경과 경제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기 위해 새 정부는 환경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합니다. 전 지구적 환경위기는 인류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해야 할 과제이긴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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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른한편으로우리에게새로운사업의기회를주는것도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과 연료전지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가파른 성장을 거듭

하고 있고, 탄소 배출권 시장도 빠른 속도로 확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떠오르는

미래성장동력인환경산업육성에정부의역량을아끼지않을것입니다.

요즘 많은 어린이들이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같

은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지키고, 부모님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학

교를 비롯한 주요 교육시설 내 공기의 질을 높이고, 유아�아동용품의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관리를통해서아토피발병률을낮추는데최선을다할것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저는 환경과 경제의 조화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환

경과경제의상생발전’이라는 목표를달성하기 위해서는무엇보다 온국민이 작은것하나

부터실천하고, 서로협력해나갔을때비로소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쾌적한 환경과 자연의 모습을 사랑스런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모두의 힘과 지

혜를 모읍시다. 오늘 이 자리가 이러한 다짐을 새롭게 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

니다.

오늘 상을 받은 이 자리는 여기 인천시장님도 와 계시지만 서울시와 인천시가 도시인의

쓰레기를 매립해서 특별한 공원을 만든 자리에서 제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특별한 의미

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에게 상을 주시고자 멀리 국에서 오신 마이클 엘리엇 <TIME> 편집장과 특별히 저

와 가깝게 지내시는 모든 각국 사님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경단체 여러분과 관련된

모든 귀하신 분들이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의 수상으로 제가 더욱더 지

구의환경문제에 해서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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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으로돌아온것을환 한다

- Welcome to Normal / 미국Newsweek, 12.31~ 1.7, B. J. Lee

한국유권자들이상주의양극단에서선회새로운실용주의포용

최근여론조사에따르면이당선자는노 통령의진보적후계자정동 후

보 및 극단적 보수파 후보보다 훨씬 앞서 40% 득표로 당선될 것이 예상됐었

다. 이당선자는 개경제둔화와무능한국정스타일로인한노 통령의실망

적인 지지도를 반 , 1년 넘게 여론조사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해 왔다. 그러나

그의 지지도상승은 오랫동안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이념적 측면을 떠나 실용

주의적 중도로 기울고 있는 한국 유권자들의 중 방향선회를 반 하는 것이

기도 하다. 싸우기 좋아하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해감에

따라 한국인들은 지역적, 세 적, 혹은 이념적으로 성난

분열상을 보이기보다는 문제해결에 좀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따라서 한국의 선거는 점진적으로 미국 선거와 비슷

해지고 있다고 명지 학교 김형준 정치학과 교수는 말한

다. 지금은“중도계의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김교수는덧붙 다.

이 당선자는 정확하게 그곳을 조준했다. 한나라당은

강한 보수색깔로 알려져 있고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와

북 강경입장을 주창했으나 이 당선자는 외교정책과 교육

문제를 포함한 광범한 이슈들에 해 좀더 유연한 접근방

식을제시했다. 

이명박 통령당선자는북한을포용하는10년된‘햇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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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좀더 상호주의를 요구했다. 이런 입장은 앞으로

수년 동안 매력적인 공식으로 작용할 것 같다. 무엇보다 이 당선자는 능력을

투 하고 있다. 지난 2002년선거에서 불균형적으로(약 60% 수준으로) 노

통령을지지했던젊은유권자들은이번에는일자리창출과경제회복에경 전

문성을발휘할것이라는희망에서이당선자로지지를바꿨다.

이러한 현실주의는 이 당선자의 신망에 오점을 찍었을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부패 스캔들에 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없어 보 던 이유를 설명하는 데도 도

움이될것이다. 그는12월중순승리의해안으로다가가면서“문제를일으키는

신 문제를 푸는 리더십”을 약속했다. 그것은 흥분을 자아내거나 극적인 약속

은아닐지모르지만요즘한국이필요로하는것에정확히들어맞는것이다.

●이명박당선인의지략

- 중국新民周刊, 1.14~ 1.20, 69면, 詹小洪중국사회과학원경제연구소연구원

투쟁이아닌포용과화합으로지지를이끌어내다

이명박 한국 통령당선인은 좌판으로 생계를 도모하는 것에서 시작해

기업 CEO, 서울시장으로, 또 제17 통령으로 당선되면서 그의 성장배경

은 그가 뛰어난 인재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1년 가까운 격렬한 선거

전에서승리를했다는것은이당선인의비범한지략을더욱잘보여준다.

하나는 모든 가산(家産)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다. 2007년 12월 5일 검찰은

이 당선인과 BBK사건이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놓았고, 이 당선인은 다음날

살 집 한 채를 제외한 가산 385억원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 자신이

재물을탐하는사람이아니라는것을증명해각계의칭찬을얻었다.

두 번째로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표를 감싸 안고 이회창 전(前) 한나라당

표를물리친것이다.

세 번째로 각종 정치세력을 통합하는 수완이다. 첫째, 김 삼, 김종필 등 보

수파원로들을자신의배후로삼았다. 둘째, 현 중공업 주주인정몽준의원

은 16 선시 진보파인 노무현 통령과 정치적 동맹을 맺었었지만 이번에

는 선 전 한나라당에 입당해 이 당선인에 힘을 실어주었고 지난번‘잘못된

선택’에 해 국민께 사죄했다. 정 회장의 지지는 한국 경제계 재벌이 이 당



선인을인정했다는것을의미한다. 셋째, 이당선인은당선되면비정규직노동

자문제를해결하겠다고약속해한국의2 노조의88만명노동자들이그들의

이익을 변하는 민주노동당 권 길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이 당선인 지지를

발표했다. 이 당선인의 과감성과 결단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이명박특

검법’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언론은 이 당선인의 특검법 수용 이유를 두 가

지로분석하고있다. 첫째, 본인과한나라당이주장하는것처럼자신이무고하

다는것이다. 특검이구체적증거나진실을밝히는일은결코쉽지않다. 둘째,

우선 통령에 당선된 후 다시 검토해 보자는 것이다. 통령에 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도 비교적 어려운 일이며, 증거를 찾아낸다하더라도 통령에 형

사적책임을물을수는없다. 되돌아보면이명박당선인은그야말로기막힌묘

수를둔것이다.

●당선인뜻밖에그러나직설적으로김정일과회담제의

- Lee makes unexpected, but straightforward offer to meet with Kim / 

미국International Herald Tribune, 1.15, 3면, Choe Sang-Hun, 서울發

김정일과서울에서만나겠다, 제의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14일한국의보수파 당선인으로서는 뜻밖의 제의를

통해 김정일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데 도움

이 될 수 있다면 언제라도 그와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과 만나겠다는

그의제의는퇴임을앞둔노무현 통령의접근방식보다도더직설적이었다.

노무현, 김 중 두 전임 통령들은 각각 한 차례씩, 두 번 다 평양에서 김

정일과회담을가졌다. 이명박당선인은가능한한자주김정일과만날용의가

있다고밝혔다. 그러나그는세번째남북정상회담을위해김정일이남한을방

문해야한다고말했다. 

“남북관계를실질적으로개선”하기를원한다는당선인의14일자제의이자희

망은한국정부의 북정책에급진적변화가없을것임을신호했다. 당선인은북

한이 핵시설단지를 불능화하고 모든 핵 자산을 신고하겠다는 합의를 이행할 때

비로소“남북협력시 는 진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당선인은 또한 자

신의북한포용노력이한�미관계에손상을끼치게하지는않을것임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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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새로운비상의희망보여

- 중국인민일보, 1.15, 6면3단, 徐寶康, 서울發

새로운발전약속, 과격정책은실시하지않을것

신년이 시작된 후 한국 차기 통령 이명박 당선인는‘2008년을 한국 선진

화의 원년’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경제의 새로운 비상에 한 한국 국민들의

기 도잇달아높아지고있다.

작년 말 차기 통령으로 당선 된 후 이 당선인은 경제인 간담회, 경제연구

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중앙회에 참석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

해경제목표를제정했으며‘친기업정부’를수립할것이라고밝혔다.

이명박 차기정부가 설정한 올해의 경제성장 목표는 6%이다. 통령직인수

위는“미국 경제성장 속도 둔화, 국제 석유가격 폭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 요소와 작년 국내 경제성장률 4.9%, 물가상승률 3.6% 등 원인으로

한국 경제의 가속화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올해 국내 경

제성장 목표를 7%에서 6%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말했다. 통력직인수위는

기업정책조정과각종규제완화, 정부조직축소와정부기능개선, 경제효익

제고와발전잠재력발굴등3 조치를실시할것이라고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당선인이 선 공약을 지키기 위해 과격한 경제자극 정책을

실시하여인플레이션과경상수지의적자를유발할수있다는우려의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하여 이 당선인은 과격한 경제자극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고“정식취임부터 연말까지 10개월의 시간밖에 없다. 7%의 경제성장을

이룬다는것은현실적이지못하다”고말했다.

●한국새 통령, 경제규제풀어

- Sudkoreas Staatschef will Wirtschaft entfesseln /

독일Handelsblatt, 1.16, 8면4단, Finn Mayer-Kuckuk

국회지원있어야개혁의지제 로구현할수있을것

그의 전임자가 사회적 평등을 강조해왔던 반면, 이 당선인은 경제 통령으

로서관료주의를축소하고세금을인하하며투자절차를간소화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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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4일 이 당선인은 임기 첫해 정부운 구상의 핵심 사안들을 발표했다.

그는먼저정부조직자체를축소하고공무원의숫자를줄이고자한다. 

각종 위원회가 부처간 중복업무를 야기하고 업무지체를 일으켰다는 것이

다. 이 당선인은 이에 반해 동일 업무에 해 분산돼 있는 기능을 통합하겠다

고밝혔다. 

이당선인은“만일우리가이일에성공한다면, 우리사회와경제를묶고있

는 관료주의적 각종 규제들을 끊어내게 될 것”이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부처 통합뿐 아니라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각종 법률과 규정들을 폐

지하고자한다. 

또한 업무성과에 따른 지원만이 있을 것이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친경제적

노선으로 현재 5% 미만에 머물러 있는 경제성장률을 6%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는목표를제시했다. 

그는 이미 부동산업계에 묵직한 선물을 내놓았다. 부동산투기에 따른 소득

에 한각종세금을폐지하겠다는것이다.

이 당선인이 총선 이후 적 적인 국회에 맞서 국정을 운 해야 할 경우 이

는한국의실행력과경제개혁에직접적인 향을미칠수있다. 통령은비록

광범위한 행정권력을 행사하지만, 국회의 입법지원이 없다면 그의 개혁은 좌

초할수도있다.

● 한국 차기 지도자 북 화 촉진, 중국�일본과의 관계 강화

다짐
- Next SKorea leader pledges dialogue with NKorea and stronger ties with China, Japan / 프랑스

AFP, 1.17, 서울發

한국최초재계출신 통령, 실용적경제외교약속

한국 차기 통령은 17일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그 가로 공산주의 북한의 생활수준을 극적으로

향상시킬 것을 제의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외신기자회견을 통해“우리는 북

한에 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이 정권이나 주민들에게 다같이 혜

택을줄것임을계속설득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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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당선인은 완전 비핵화를 조건으로 10년 이내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

을 3,000달러로 높이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국의 감독 아래 변 소재

주력 핵시설을 불능화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북한은 모든 핵 프로

그램을완전신고하기로합의한12월31일시한을어겼다. 

통령당선인은‘인내심’을 잃지 않고 있다며,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다른 협상 파트너들과의 보다 강력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또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업그레이드함과 아울러 한국의 가장 긴 한 경제 파트너인

중국과의관계를강화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한국 최초의 재계 출신 통령이 될 전 현 건설 CEO 이명박 당선인은 미

국�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 다른 나

라들과의유사한협정도검토하는등의….실용적경제외교를약속했다.

●“불도저”

- The “bulldozer”/ 국Economist, 1.19~ 25

움직이기시작한 통령당선인

금주 기자회견에서 당선인은 축소된 정부를 약속했다. 부처의 수효는 기능

을없애거나통합하는방식으로현행18부에서13부로감축될것이다. 

중요한 경제와 외교 정책결정은 청와 에서 나올 것이다. 당선인은 또 국

은행들과 기타 공기업들을 민 화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법인세와 일반개인들에 한 세금 인하도 가까운

장래에예정돼있다. 

“한국경제는정부가관리하기에는너무규모가크고너

무 복잡하다”고 당선인은 말한다. 그러나 그는 한국경제

를위해전력을다하고자하는것같다.

작년12월이명박당선인은전국최 기업집단회장들

에게 조국에 좀더 많이 투자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한

국 휴 전화사업자들에게 요금을 인하해줄 것을 요청했

다. 그는 또 전국을 관통하는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약속

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비판자들은 운하계획을 경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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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미친 짓이며 당선인이 한때 경 했던 현 건설 같은 건설사들을 위한 특혜

라고비웃는다. 

또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경제적‘마이크로-매니지먼트(세부사항까지 통제

하는관리방식)’성향을가졌던과거의군사독재자박정희스타일과과장되게

비교하는사람들도있다.

그것은 불공정한 평가일 수 있다. 이명박 당선인은 한국이 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다짐한 그의 공약에 호응했기 때문에 통령으로 선출됐다. 그는 전직

비즈니스맨답게이념적이기보다는실용적이다. 그는자신의소속정당인보수

한나라당과 거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4월 국회의원 총

선에서 그에게 다수의석을 얻어 줌으로써 그가 필요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해야한다.

●한국유권자, 업적도주목

- 일본마이니치, 1.21, 6면, 아사바유키야마구치현립 강사, 인터뷰

한국에정당정치정착되고있음을증명

유권자는 보통 후보자에 한 기 와 업적이라는 두 가지 축을 기준으로 투

표상 를결정한다. 그러나과거한국의 통령선거에서는기 감이투표행동

을좌우해왔다. 

통령 임기가 1기 5년으로 한정돼 있는 점이나 정당정치가 정착되어 있지

않은점이주요한이유다. 

그러나 작년 12월의 통령선거에서 야당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는 기 감

만이아닌업적면에서도타후보를압도했다. 

유권자가 후보자의 과거 업적에도 크게 관심을 둔 점이 이번 통령선거의

특징이었다고할수있겠다. 

한국의 정당은 인맥에 따른 이합집산을 반복해 왔다. 또한 선거전이 되면

여당계후보마저새로운인물의이미지로둔갑하고등장한다. 

과거의 여론조사에서도 유권자는 후보자의 업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결과

가나왔다. 

그러나 이번은 경기침체를 배경으로 후보자의 업적에도 유권자는 주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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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명박 후보에게는 경 인이나 서울시장으로서의 활약한 실적이 있었고

자신도선거전에서이점을강조했다.

한편 정동 후보의 통합민주신당이 막 태어났을 뿐이었던 데 비해 한나

라당은결성한지10년이지난상태 다. 

유권자가 정당의 이합집산에 혼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에 정당정치

가정착되고있다는시각도가능하다.

●한반도의모습을바꿀기회

- A chance to transform the Korean peninsula / 

홍콩South China Morning Post, 2.11, Doug Bandow, 기고

새로운환경에맞는새로운한미동맹관계필요

부시 행정부의 관심이 집중된 곳은 중동이지만 한반도 역시 관심이 필요한

곳이다. 지난 선에서 압승을 거둔 이명박 당선인의 통령 취임은 한�미관

계를재편(reshape)할수있는절호의기회다.

이당선인은워싱턴의신뢰를받지못했던노무현 통령때보다한�미관계

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또“미국과의 협력과 한�미관계 강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해결하는데최선을다할것”이라고도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층 현실적인 북 접근방식도 취할 생각

이다. 예컨 북한의 인권문제도 거론할 방침이다. 더욱

중요하게는비핵화문제를남북회담에포함시킬것이라고

한다.

이런 이 당선인의 견해는 워싱턴에서 환 을 받겠지만

그는한반도에서일어날충돌에는흥미가없다. 

그 역시 현 정부만큼이나 전쟁을 불사할 (혹은 전쟁을

불사하는 미국의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 워싱턴

은보다적극적인한국의입장을흡수해 북핵협상에나

서야한다.

이 당선인의 승리는 또 한�미관계의 모습을 바꿀 기회

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벗어나 중국과 북한 쪽으로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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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온 한국인들은 한국의 종속적인 지위에 해 갈수록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한�미양국은옛동맹관계를정당화하기위해새로운목표를찾으려고하지

말고새로운환경에맞춰진비공식적군사협력관계로나아가야한다.

편집자주: 필자더그밴도우는로널드레이건전미국 통령의특별보좌관을역임했다.

●이당선인의군살빼기

- Lee’s Diet / 미국Wall Street Journal, 1.23, 13면, 사설

이명박 씨는 개혁 약속을 업고 지난달 한국 통령에 당선됐다. 가장 좋은

출발점은 물론 자신의 뒷마당이다. 2월 25일 취임하는 당선인은 최근 정부

‘군살빼기’계획을발표했다. 그목적은경제의발목을잡지않고금융�경제의

허브로부상하려는국가적열망에적합한효율적인정부를만드는것이다.

이당선인은우선부처의수를18개에서13개로줄이려고한다. 여성가족부

는 폐지돼 보건복지부에 통합된다. 통일부도 폐지되고 많은 기능들이 외교부

에흡수된다.

관료의 수도 줄이고자 한다. 장관급 자리의 수는 40개에서 29개로, 차관급

은 96개에서 88개로 줄어든다. 7,000여명의 일반직 공무원들도 물러날 것으

로보이는데그중일부는새로운자리에서계속일할자격이주어진다.

당선인의 이런 계획은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상당한 반 에 부딪칠 가능

성이높다. 정부군살빼기를둘러싼이싸움은이당선인의 통령직수행능력

의 조기 시험 가 될 전망이다. 또 그

가 이 싸움을 끝까지 고 나가 지극

히 어려운 협상을 성사시킬 정치적

수완이 있는지의 여부도 시험하게 될

것이다.



◇미래를 향한 긍정적 기운이 온 사회에 펼쳐지도록 해야 한

다. 국민들이‘할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해야한다.

- 당선기자회견(2007.12.20)

◇국가에는 긍지를 가져오겠다, 국민들이 원하는 긍정적 변화

를가져오겠다. - 성탄전야메시지(2007.12.24)

◇백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심정으로 해야 한다, 역 인수

위는정권을쟁취하거나권한을통해점령군같은인상을많

이줬다. 이번인수위는완전히다른모습을보여야한다.

- 인수위첫전체회의에서(2007.12.26)

◇차기 정부에서는 `비즈니스 프렌들(business-freindly : 친

기업적인) 정부를만들도록할것

- 재계총수간담회에서기업친화적정책을펼것이라고

강조하면서(2007.12.28)

◇전임자를잘모시는전통을반드시만들겠다.

- 노무현 통령과의만찬회동에서(2007.12.280)

◇ `시화연풍(時和�豊)

- 2008년을`나라가태평하고해마다풍년이드는한해가

되길바란다며내놓은사자성어(2007.12.30)

◇오늘 뜨는 태양은 유난히 크고 붉었다. 해가 달라졌겠나. 보

는 사람의 마음과 눈이 달라진 것이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은나보다는내가소속된부서, 부서보다는나라를사랑

하는마음으로임해야된다. 

- 인수위원회시무식에서(2008.1.1)

◇긍정적인생각은긍정적인행동을불러오고, 긍정적인행동은

긍정적인결과를가져온다. ‘할수있다’는자신감으로나라의

분위기가바뀐다면, 어떠한어려움도극복할수있을것이다.

- 신년기자회견첫머리에서(2008.1.14)

◇어느한쪽을규제해서다른쪽이발전하는것보다는다른쪽에

많은 혜택(favor)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페이버를 줘

서발전시킴으로써수도권에있는것보다지방에가는게좋도

록인프라를만든다든지하는게좋을것입니다. 기업스스로

선택하고시장경제원리에맞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 16개시도지사협의회에서(2008.1.22)

◇사람들은‘해봐라, 그래도 안된다’고 하는데 난‘해봐라, 안

된다’는것을거역하면서살아왔다.

- 문화예술계인사들간담회(2008.1.31)

◇노동자들이 저렇게 자원 봉사하는 기분으로 자세를 바꾼다

면그기업이10% 성장하는게뭐가어렵겠느냐

- 태안기름유출현장자원봉사자들을언급하며

◇정부가 나서면 기업만 더 힘들어진다. 정부가 용을 쓰면 뭐

하겠느냐, 기업에무엇을도와줄수있는가를생각하겠다.

- 무역인들과의간담회에서(2008.2.1)

◇이제 세계경제와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는

곳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어떻고, 오일 값이 어떻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민국에만 있겠습니

까? 어떠한 악조건이든 그것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

고, 다 세계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조건

에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길을 열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

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힘을 모으고 마음만

조금바꿔먹으면됩니다. 하면된다는것을제안합니다.

- 비전코리아국민 회에서(2008.1.22)

◇규제완화라는말을역 정권이다해왔지만, 오늘이시점까지

도더많은규제를완화해야한다는말들이나오고있습니다.

실천이안되었기때문입니다. 건수만많았지실질적으로효과

있는것은안했습니다. 그래서그걸빠른시간내에정리해서

국민이나기업하시는분들이예측할수있게하겠습니다.

- 인수위간사단회의(2008.1.18)

◇ 통령은 권력자가 아니라 경 자에 불과합니다. 낮은 자세



로국민을섬기겠습니다.

- 통합민주신당을방문시(2008.1.17)

◇수요자의입장에서국민들이관심을가질수있는정책개발

에 좀더 노력해 달라. 관광, 금융, 보건과 관련된 헬스 케어,

환경�에너지산업등에 한보다적극적인정책프로그램을

준비해달라. 골프장하나만드는데각부처, 지자체등을거

치며받는도장이770개라는이야기를들었다. 공단하나만

드는데3, 4년씩걸린다면임기중공단하나완성하지못하

는것아닌가하는생각도든다.

- 국정과제보고 회에서(2008.2.5)

◇임기 5년은 잠깐인데 너무 갑자기 변해도 안될 것 같다. (취

임) 이전과이후모두‘평상’을유지하도록노력하겠다.

- 문화예술계간담회에서(2008.1.31)

◇우리 원들모두사명감갖고해주세요. 한민국은앞으로

열심히 해서 좋은 나라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현지에서

열심히 해주세요. 여러분이 돌아올 때쯤에는 활기찬 한민

국이되어있을거예요.

- 남극세종기지 원들과화상 화에서(2008.2.5)

◇인수위가설에는좀쉽니까? 좀쉬고하십시오. 마무리할때

는 숨을 좀 고르고, 조상들을 잘 섬겨야 후손들도 편안한 마

음으로 일할 수 있을 테니까 쉬는 날은 쉬시고 마지막 마무

리까지최선을다해주기바랍니다.

- 인수위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2008.2.5)

◇교육만 제 로 받으면 가난의 물림을 끊을 수 있도록 더

나은 기회를 주겠다는 게 내 결심이다. 경제 살리자는 얘기

는 결국 일자리를 만들자는 얘기다. 국가가 할 일이 그것 말

고뭐가있겠느냐.

- KBS ‘아침마당’에출연해서(2008.2.6)

◇국민들이힘을모으면이론적으로상상할수없는것도실물

에서는확실히달라진다. 올해경제가만만치않지만어렵다

며주저앉을수없다.

- 태안기름유출현장에서땀흘리고있는자원봉사자들을예로들며

◇조국이얼마나위 하고, 국민이얼마나위 한지를군복무

기간에다시느낄것이다.

- 전방군부 방문시(2007.1.31)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

거에 얽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를 참고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중에 과거 경험이 많은

사람도많다. 그렇지만그경험이절 적이라고의존하면꼭

실패한다.

- 새정부국정운 업무조정회의(2008.2.16)

◇인기 합적정책, 단견적지지를받는정책만만들어서는국

가를 선진화시킬 수 없다고 봅니다. 선진 한민국, 세계일류

국가로만들려고하면말그 로선진된생각을가져와야합

니다. 선진된 정책, 선진된 전략이 바로 그 시점에서는 절

적 지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다면

가야 할 길은 그 길이 아니겠는가. 바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에게인내가필요합니다.

- 새정부국정운 업무조정회의(2008.2.16)

◇내 일은 내가 책임져서 한다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앞으로

는내각도, 수석도6개월, 1년만에평가할필요가있다고생

각합니다. 평가는 발전해 나가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또한

국가중요정책은공동책임으로공동토론을해야합니다. 물

론수석한사람이잘못하면직접책임도있지만공동책임도

있다고생각해서함께일하고함께지혜를짜내야합니다.

- 새정부국정운 업무조정회의(2008.2.16)

◇전국민과전공무원을다교육시켜깨끗한사회를만들려고

하면아마10년, 20년이걸릴거예요. 통령이정직하고깨

끗하고 성실하게 일하면 장관이 그렇게 될 것이고, 장관이

되면 국장이 되고 그렇게 해서 파급되는 게 효과가 가장 빠

릅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희생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퇴근하고 난 다음에도 정말 사생활

이 없을 정도로 희생이 따릅니다.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고민좀될겁니다.

- 새정부국정운 업무조정회의(2008.2.17)

◇일본이 최근 장성을 없애는 조직개편을 하는 등 잃어버린

10년이아니라10년간준비를갖춰나타났다.

- 인수위시무식에서21세기에걸맞은시스템을언급하면서(2008.1.1)

◇일부는 친기업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꺼리지만 나는 당당

하게쓰겠다.

- 경제연구기관 표들과의좌담회에서(2008.1.2)

◇정치인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인들이 (공항 귀빈실

을) 쓸수있어야제 로된세상이아니냐.

- 중소기업인간담회에서(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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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안보다도정부가손을떼버리는게가장좋다.

- 학교육협의회오찬에서교육의자율화를언급하면서(2008.1.4)

◇새로 성숙된 한�일관계를 위해서는 사과하라 반성하라는 말

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일본도 이제는 그 말을 요구하

지 않더라도 거기에 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

한외교를할것이라고봅니다.

- 신년외신기자회견에서(2008.1.17)

◇전신주하나옮기는것도몇달걸리는거예요. 오늘내가이

말을했기때문에아마될것같아요. 내가언제또오는지스

케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서 그 전에 하려고 할 거예요.

나는또그렇게하라고(오늘이야기를) 하는거예요. 그래서

현장방문을해야되요. 말로는고쳐지지가않아요.

- 인수위간사단회의에서정부규제가오히려기업활동의장애로

작용하고있다고지적하면서(2008.1.18)

◇이시 에약간의걸림돌이될정도의위험수위에온것같다.

- 한강국국민보고 회’공무원의변화를강조하면서(2008.1.22)

◇저는 앞으로 5년 일하는 동안에 두렵다고 해서 절 못은

안박겠습니다. 저는전봇 를뽑겠습니다.

- 조선일보방우 명예회장의팔순연축사를통해(2008.1.22)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Business friendly라고 하는

이야기는 Business man friendly가 아닙니다. 노동자 없는

기업 없고 기업인 없는 비즈니스 없습니다. Business

friendly라고하는말에노사가다들어가있습니다.

- 한국노총을방문한자리에서자신의행보가사용자위주아니냐는

우려에 해(2008.1.23.)

◇베스트오브베스트로뽑으라.

- 청와 수석비서관을최고의인재로선발하라면서(2008.1.29)

◇변두리 시장이었지만 설날 목에 아주 썰 했습니다. 좌판

을놓고생선파는하는할머니는무조건붙들고웁디다.

- 인수위국정과제보고회의에서설연휴를앞둔재래시장의어려움을실감

했다면서(2008.2.5)

◇Best of Best는 몰라도저와 함께 일하면서 Doing their

best는될것같습니다.

- 청와 수석비서관발표자리에서Best of Best를뽑았냐는질문에(2008.2.10)

◇정치논리가아닌경제논리로풀어야한다.

- 정부조직개편안을둘러싼여야협상이교착상태를

벗어나지못하자(2008.2.12)

◇난산끝에좋은일이있을것.

- 국회의정부조직개편안처리가난항을겪는것에 해(2008.2.16)

◇(나에 해) 뭘알고싶으면최근에나를만난사람을찾아가

서물어보라.

- 합동업무조정회의에서자신은항상변화한다는

점을강조하면서(2008.2.16)

◇법을지키겠다는소신으로조사에응했다.

- 특검조사를받은뒤(2008.2.18)

◇이제더이상기다릴수없는시점까지왔다.

- 정부조직협상불발로현행직제에따른각료명단을발표한

배경에 해(2008.2.18)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바꾸려면 사소한 것에서부터 변화를

가져와야될것이다.

- 합동업무조정회의에서시각적으로보여지는것부터

변화가와야한다면서(2008.2.18)

◇ 청계천 복원할 때 프랑스 사회학자 한 분이 찾아와서 환경

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효과가 나오겠지만, 더 큰 변화는 서

울시민의정서가바뀔것이라고얘기했다.

- 합동업무조정회의에서주어진환경의변화가우리생활의정서와

생활방식에얼마나 향을주는지알수있다며(2008.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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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안보의식이전쟁을억제하고평화를지킬수있습니다. 

- 전방부 방문(2007.12.31)

● 새해에는국운이융성하는해가되게해주시기바랍니다. 

- 국립현충원참배(2008.1.1)

● 한민국의미래가여러분에게달렸습니다. 

- 한국 학교육협의회신년회(2008.1.4)

● 국회를존중하며새로운시 를여는데동반자가되겠습니다. 

- 국회방문(2008.1.8)

● 국민은여러분을신뢰하고사랑합니다. 

- 국방부방문(2008.1.11)

● 한미연합사에깊은신뢰와사랑을보냅니다. 

- 한�미연합사방문(2008.1.15)

● 노사화합이회사를경쟁력있게만들것입니다. 

- 인천부평GM 우공장방문(2008.1.29)

● 무역입국이우리의살길입니다. 

- 무역협회방문(2008.2.1)

● 사랑이넘치는곳에하나님의축복이함께할것입니다. 

-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방문(2008.2.2)

● 이들의희생정신을굽어살피소서. 

- 용문산헬기추락사고합동분향소방문(2008.2.22)

● 국민을섬기며선진일류국가를만드는데온몸을바치겠습니다. 

- 국립현충원참배(2008.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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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준비위원회는‘선진화’의 국가비전과‘창조적 실용주의’의 국정 지

도원리를 명료하게 표방할 제17 통령 취임사를 준비하기 위해 2008년 1

월 8일 류우익 위원장 주도로 출범했다. 실무위원회는 3차에 걸친 회의�토론

을 통해 국가비전과 국정 지도원리를 검토하고 초안을 작성했다. 이어 2차에

걸쳐자문위원회의의견을수렴한다음초안을재수정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6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의 1차 독회와 의견제시가 있

었다. 이후각수석비서관내정자들의코멘트가개별적으로제시됐다. 이를바

탕으로 실무위원회는 1차 완성본을 작성한 다음 수석비서관 내정자들과의 전

체회의를 통해 내용을 재검토했다. 이 단계에서 실무위원회의 1차 작업은 완

료됐다. 이어2차에걸친수석비서관회의를통해2차완성본이작성됐다. 

2월18일당선인은2차독회를통해재차의견을표명했고, 실무위원회와자

취임사준비위는‘선진화’의

국가비전과‘창조적 실용주

의’의 국정 지도원리를 명료

하게표현하기위해노력했다.



342 제2부제17 이명박 통령시 개막

문위원회는 이를 저본(底本)으로 최종 독회를 가지고, 3차 완성본을 작성했

다. 최종수정은류우익위원장의책임하에이뤄졌으며, 당선인과의협의에의해

최종확정됐다. 전체과정을개괄하면첫째, 당선인의국정비전과국정철학을다

듬어온류우익위원장이총괄책임을맡았다. 둘째, 위원들은특별히분야를나누

지 않고 공동작업을 벌 다. 셋째, 자문(자문위원회)과 작성(실무위원회), 감수

(수석비서관)를 나누고, 최종 마무리는 류우익 위원장이 맡았다. 당선인은 취임

사의내용을매우세심하게검토하고전분야에걸쳐본인의의견을제시했다. 

수석비서관 내정자들이 취임사 작성에 직접 참여한 것은 새로운 특징이다.

이는앞으로국정을주도적으로담당할수석비서관내정자들이당선인의국정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과정이자, 보좌진의 견해를 청취, 존중함으로써 당선

인의국정철학과비전을한층완숙하게만든것으로평가할수있다.

취임사의전체양은8,700여자이고, 낭독시간은약25~30분정도로추정했다.

취임식을 마치고 돌아가며

환호하는 국민들에게 손을

들어답례하고있는 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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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류우익(서울 지리학과교수, 국가정책연구원(GSI) 원장)

�실무위원: 박형준(한나라당의원), 박재완(한나라당의원), 신재민(당선인

비서실 정무1팀장), 이동관(청와 변인 내정자), 김 수( 남 정외과

교수), 정용화(GSI 정책전문위원), 조인근(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 함

준(전조선일보사회부장), 박성찬(당선인비서실정무담당)

�자문위원 : 권 빈(경기문화재단 이사장, 전 중앙일보 사장), 김우창(고려

명예교수), 박세일(서울 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지문(고

려 문과 교수), 송호근(서울 사회학과 교수), 배규한(국민 사회학

과교수), 변희재(인터넷칼럼니스트), 김범일장로(가나안농군학교장)

�조언역 : 이한구(성균관 철학과 교수), 김문조(고려 사회학과 교수),

김일 (성균관 정외과교수), 이우찬(광고전문가), 표정훈(도서평론가)

�활동일지

�1차실무위원회회의(2008.1.8) : ①취임사실무위원회의활동범위, 구성논의②취임사의성격과

스타일, 내용에 한논의③향후일정에관한논의

�2차 실무위원회 회의(2008.1.17) : ① 취임사 작성 원칙 논의 - 구조, 핵심 메시지, 내용, 스타일

②취임사자문위원위촉③각계의견수렴방안논의

�3차실무위원회회의(2008.1.21) : 1차초안검토및토론

�4차실무위원/자문위원전체회의(2008.1.26) : 2차초안검토및토론

�5차실무위원/자문위원전체회의(2008.2.2) : 3차초안검토및토론

�6차실무위원회회의(2008.2.5) : 4차초안검토및토론

�당선인1차초안검토(2008.2.6) : 수정및부가사항요청

�7차실무위원회회의(2008.2.12) : 5차초안검토및토론

�8차실무위원/수석비서관전체회의(2008.2.13) : 6차초안검토및토론

�9차수석비서관회의(2008.2.14) : 7차초안검토및토론

�10차수석비서관회의(2008.2.15) : 8차초안검토및토론

�당선인2차초안검토(2008.2.18) : 수정및부가사항요청

�11차실무위원/자문위원전체회의(2008.2.20) : 9차초안검토및토론

�류우익위원장최종수정및완성(2008.2.21) : 당선인보고및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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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 이명박 통령의 취임사는‘선진화의 길’을 전체 주제로 잡았다. 이

는 인수위에서 마련한 정책 밑그림과 새 정부의 국정운 철학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스타일은화려한수사는가능한배제하고웅변조의표현도자제해담담하고

평이한문장으로온국민과함께새정부출범의의미와비전을다짐하고자했

다. 이러한 스타일은 국민을 계몽하기보다 섬기는 리더십을 강조해 온 당선인

의국정자세를고려한것이다. 

또한말에앞서무실역행을중시하는당선인의평소생활철학에적합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당선인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했다. 전체내용은크게7개분야로구성됐다.

�취임사전체내용구분

1. 인사말

2. 국민에 한약속

3. 건국60년에 한회고와성찰

4. 한민국의미래와비전: 선진화를위한도전과자세

5. 선진화를 위한 국정기조 : ① 정부 ② 기업과 노동자 ③ 농민 ④ 사회적 약자 ⑤ 여성 ⑥ 청년

과 노인 ⑦ 장애인 ⑧ 교육과 학 ⑨ 과학기술 ⑩ 주택과 국토 ⑪ 환경 ⑫ 문화 ⑬ 외교와 안

보⑭남북관계⑮정치

6. 한민국의미래상

7. 국민에 한당부와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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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사내용의요지와특징을간략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인사말

특별히 700만 해외동포를 거명했다. 당선인은 해외동포를 한민국의 선진

화와번 의동반자로인식하고있다. 

2) 국민에 한약속

새 정부가 할 일을 간략히 요약했다. 섬기는 리더십, 국민이 편안한 나라,

경제발전과사회통합이핵심과제로제시됐다.

3) 건국60년에 한회고와성찰

건국 이후 60년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건국 60년에 한 학계의

인식은 긍정과 부정으로 양분돼 있으며, 지난 10년간 한민국의 정체성 논쟁

에서 핵심적인 문제 다. 취임사는 긍정적 입장을 취했으며, 한민국이 선택

한자유민주주의정치체제와시장경제체제를지지한다. 

또한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취가 오직 국민들의 피와 땀, 눈물의 결실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한국 현 사의 놀라운 성취는 기적이나 신화가 아니라“우

리가살아온진실한삶의이야기”이자“눈물겹도록위 한이야기”이며, 이자

부심이 미래를 여는 한민국의 힘이라고 보았다. 이는 지도자의 리더십을 과

도하게강조해온기존의입장에서전환한것이다.

4) 한민국의미래와비전: 선진화를위한도전과자세

2008년을‘선진화 원년’으로 선포했다. ‘선진화’의 개념은 한국 현 사에

한 거시적 조망 위에 서 있다. 한국 현 사는 2008년을 기점으로 과거와 미

래를구분할수있다. 즉, 과거60년은1948년체제의건국, 1963년체제의산

업화, 1987년 체제의 민주화로 구성돼 있으며, 이 3개의 사항이 우리 현 사

의 역사적 과제 다. 한편 최근 10년은 건국과 산업화의 그늘이 남긴 후유증

을치유하는시기 다. 그러나이시기는미래에 한비전을모색하지못하고

정체된 시기이기도 했다. 민주화는 시장 원리와 적절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여

성장동력을상실했고, 분배정의와도역행하는기현상을빚었다. 이때문에새

로운 발전체제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두됐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에는 이

●역 통령취임사

국가비전

- 이승만

: 건국과안보

- 박정희

: 조국근 화

- 전두환

: 안보와단임제

- 노태우

: 보통사람들의시 와

국민직선

- 김 삼

: 문민정부와신한국

창조

- 김 중

: 국민의정부와평화

적정권교체

- 노무현

: 참여정부와동북아

중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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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시 적과제와국민의소망이담긴것으로이해했다.

취임사는 다가올 60년의 국가비전으로‘선진화’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 선

진화는 1963년 체제의 재판이나 맹목적인 경제성장으로의 복귀는 아니다. 세

계화, 정보화, 환경 중시라는 인류 보편의 새로운 시 적 과제가 제기되고 있

기 때문이다. 새 정부의‘선진화’는 과거 60년의 유산을 성숙시키면서 변화와

도전을통해새로운시 적과제에 응하려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이길은아직인류가가보지못한길이다. ‘선진화’라는국가

비전과 함께‘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원리가 제시된 것은 이 때문이다. 새

로운길이기때문에‘창조적’이지않으면안되며, 기존의이념으로는풀수없

기때문에현실속에서새로운이념을창조해야하는‘실용주의’인것이다. 

‘창조적 실용주의’는“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

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 정신”으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그것이 지향하는 미래상은“풍요와 배려와 품격이 넘치는 나라”로 서사되고

있다. 즉, ‘선진화’에는 산업화가 인류에 선사한 풍요를 넘어서“배려와 품격”

이라는높은인간성의성숙을내포하고있다. 이러한이상은어떤점에서백성

을 잘살게 한 다음에는(富民) 백성들을 인간답게 해야 한다(敎民)는 공자의

국가상과 닮아 있다. 취임사에는“자연과 인간의 심성이 어우러진 나라”, “이

치가 통하고 도리가 바로 서서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고 이어지는 나라”라는

동방예의지국의이미지가관통되어있는것이다.

그러나 선진화는 쉬운 길이 아니다. 먼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 국

민의 열망이 한마음으로 모아져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극심한 내부

분열과 갈등을 겪어왔다. 국가경쟁력은 하락했고, 발전은 지체됐다. 중산층은

축소되었고, 서민생활도 어려워졌다. 새로운 시 적 과제에도 적절히 응할

수 없었다. 2008년은 다가올 60년의 국운을 좌우할 갈림길이다. 이 때문에 당

선인은국민모두에게‘변화’와, 변화에따른고통의감수를요청했다. 변화의

방향은개방과자율, 그리고창의이다.

5) 선진화를위한국정기조

사회 각 분야와 각계각층에 한 정부의 원칙과 정책을 제시하고 자발적인

협조를요청했다. 모든분야에적용되는기본원칙은자유와경쟁, 공정성이다.

그러나 자유와 경쟁이 초래하는 계층화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의 따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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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려 역시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국정의 기본이념은 책임 있고 따뜻한 자

유주의로 요약할 수 있으며,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몇가지주요한사항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새로운 정부상으로‘일 잘하는 정부’를 제시했다. 또한‘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원칙을 통해 시장의 효율성을 존중하고, 정부는 시장을 보조

한다는 신발전체제 구축의 기본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으로는 정부 업무의 민간 이양, 공공부문의 경쟁 도입, 세금 인하, 규제완화,

공무원수의감축을제시했다.

둘째, 산업계에는 시장주의와 자유주의의 원칙하에 자유롭지만 투명�공정

한 기업운 과 노사의 동반관계를 요청했다. 기업은 신발전체제의 주역으로,

정부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개선을 약속했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투쟁’이아니라‘동반자’의역할을주문했다.

셋째, 농업 분야에서는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한편

이에따른농업과농민의곤란에 한 응책마련을약속했다. 그러나세계화

와시장변화에 처하는농림수산업의근본적인변신도요구하고있다.

넷째, 교육과 학 분야에서는 자

율과 경쟁의 원칙을 밝혔다. 구체적

인 정책으로 관치교육, 입시교육을

지양하고, 로벌 스탠더드에 적합하

고 창의성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개혁을 주장했다. 또한 가난의

물림을 끊는, 서민을 위한‘교육복

지’정책개념을새로이도입했다.

다섯째, 주택정책의 기본원리로 주

택을‘재산’이 아닌‘생활의 인프라’

로 이해하는 입장을 천명했다. 즉, 시

장원리를 중시하면서도 주택의 공공

재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봤다. 국토정책의 기본원리로는

‘해양지향’을 밝혔다. 이는 장구한 역

사에 걸친‘ 륙지향’적인 국토 상상

취임사준비위가 최종 완성

한 취임사의 전체 양은

8,700여자로낭독시간은약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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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근본적 전환을 의미하며, 운하 프로젝트의 근본적 상상력이라 하겠다.

또한 국토 개조의 기본원칙으로 친환경성과 친문화성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건강성과품격을높여나갈것을다짐했다.

여섯째, 환경분야에서는생태주의와발전주의를조화시키고자했다. 즉, 친환경

정책을반성장정책으로이해하지않고, 환경과조화되는신산업체제를구축할뿐

만아니라이분야가오히려새로운산업의 역으로성장할것을예측하고있다.

일곱째, 문화를 경제적 여유의 부산물로 보지 않고, 우리 삶의 격조를 높이

는장일뿐아니라그자체가문화콘텐츠산업으로서새로운성장동력임을인

식하고있다.

여덟째, 외교의 기본원칙으로 로벌리즘, 인류의 보편적 가치, 동맹주의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신뢰에 바탕한 한미간 전략적 동맹관계의 공

고화와 아시아 국가간의 연 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 을 약속했

다. 또한 자원과 에너지 외교, UN 평화유지군(PKO)의 적극 참여 및 공적개

발원조(ODA)의확 , 문화외교의강화를제시했다. 새정부는동맹관계를중

시하면서도, 로벌 외교를 통해 외관계를 다변화하고, 지역협력체제 구축

에협조해동아시아지역공동체발전에깊은관심을기울일것이다.

아홉째, 남북관계의원칙으로실용주의, 상호주의, 평화주의, 국제주의를제

창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평화주의를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상호 신뢰의 원칙

을 존중하고, 이념보다는 남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 협력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또한 남북문제가 민족문제를 넘어서 국제적 문제라는

인식을강조한것이다. 구체적정책으로는북한의핵개발포기를촉구하고, 10

년 안에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

시했다. 또한민족과국민의장래를위해정치적고려를초월한남북정치지도

자간의솔직한 화를촉구했다.

열째, 마지막으로 실용정치를 주장

하고, 정치의근본원칙은“국민을편안

하게하고살맛나게하는데에있다”고

밝혔다. 이는여의도정치가국민의기

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비

판한 것으로, 소모적인 정치관행을 타

파한생산적정치를주문하고있다.

통령은취임사를통해“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

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

되는나라”를만들겠다고밝

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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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민국의미래상

새 정부의 정치적 이상이“꿈을 꿀 수 있는 나라”와‘세계 속의 한국’임을

밝히고 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첫째, 기회가 넘치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이다. 둘째, 세계의 문물

이자유롭게한반도로들어오고, 이를통해창조된새로운가치가세계를향해

나가는 선진 일류국가이다. 이는 중국 문화와 정신의 소비자 던 조선을 인류

의빛나는문화창조자로다시세우고싶어했던세종 왕이래한국인의오랜

정신적꿈이라할수있다.

7) 국민에 한당부와다짐

정부만이 아닌 국민 모두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으며, 당선인이 국민과 함께

선진화의길을열기위해신명을바쳐헌신할것을다짐하고있다.

당선인은 취임사 작성에 깊은 관심을 기울 으며, ‘일신우일신(日新又日

新)’을계속주문했다. 마지막에는문장하나하나, 단어하나하나를따지며많

은구절을직접수정했다. 당선인은다음몇가지를특히강조했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국가정체성 및 역사인식을 분

명히할것을주문했다. 

둘째, 국민에 한깊은애정과신뢰를거듭표명했다. 

셋째, 본인은 태생적으로 서민의 아들임을 자처하고, 사회의 그늘진 역에

한따뜻한배려를강조했다. 

넷째,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는 현실을 걱정하며, 국가가 젊은이들에

게기회를주고, 꿈에도전하게해야한다고말했다. 

다섯째, 사회지도층의높은노블레스오블리주를강조했다. 

여섯째, 남북의 솔직한 화와 화해를 통해 남북 공동의 번 이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다는의견을수차표명했다.

일곱째, 변화를 강조했고, 선진화는 변화와 고통이 따른다는 기본철학도 직

접밝혔다. 

여덟째, 한민국이 좁은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나가고, 세계가 한반도로

들어와융합되어야한다는한반도의꿈을밝혔다.

아홉째, 국민의 편안한 삶과 한민국의 선진화를 위해 재산헌납을 포함,

본인의모든것을바치겠다는결의를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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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 이명박 통령 취임사(2008.2.25)

존경하는국민여러분! 

700만해외동포여러분,

이자리에참석하신노무현, 김 중, 김 삼, 전두환전 통령,

그리고이슬람카리모프우즈베키스탄 통령,

엥흐바야르남바르몽골 통령, 삼덱훈센캄보디아총리,

후쿠다야스오일본내각총리 신, 빅토르줍코프러시아연방총리,

무하마드유수프칼라인도네시아부통령을비롯한각국경축사절과내외귀빈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오늘국민여러분의부름을받고 한민국의제17 통령에취임합니다.

한없이 자랑스러운 나라, 한없이 위 한 국민 앞에 엄숙한 마음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게 주어진

역사적, 시 적사명에신명을바칠것을굳게다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을 섬겨 나라를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경제

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통합하겠습니다. 문화를 창달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를 튼

튼히 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인류공 에 이바지하겠습

니다. 

올해로 한민국건국60주년을맞이합니다. 우리는잃었던땅을되찾아나라를세웠고, 그나라

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세계 역사상 최단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과업을 동시에 이루어내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

로일구었습니다.

지구상에서가장가난했던나라가세계10위권의경제 국이되었습니다. 도움을받는나라에서

베푸는나라로올라섰습니다. 이제선진국들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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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은이것을‘기적’이라고부릅니다. ‘신화’라고도합니다. 그러나우리는알고있습니다. 그것

은기적이아니라우리가다함께흘린피와땀과눈물의결정입니다. 그것은신화가아니라우리가

살아온진실한삶의이야기입니다.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 전선에서 산화한 장병들, 뙤약볕�비바람 속에 땅을 일군 농민

들, 밤낮없이 산업현장을 지켜낸 근로자들, 젊음을 바쳐 민주화를 일구어낸 청년들의 눈물겹도록

위 한이야기입니다.

장롱속금붙이를들고나와외환위기에맞섰던시민들, 겨울바닷가에서기름을걷고닦는자원

봉사자들, 그리고 사회 각 역에서 맡은 바 소임을 묵묵히 수행해온 수많은 직장인들과 공직자들,

이들모두가 한민국성공신화의주역들입니다. 

이제우리는이런이야기를내놓고할수있게되었습니다. 감사하는마음으로, 그러나떳떳이하

는이야기입니다. 이자부심이미래를여는 한민국의힘입니다. 

이제저는여러분과함께자신감을가지고미래로가는길을찾아열어가고자합니다. 과거의굴

레에서벗어나현실의제약을여유롭게바라보면서미래의가능성을향해함께전진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저는 한민국 통령으로서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는 첫해인 2008년을 한민국선진화의 원년

으로선포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소중하게 가꾸고, 각자가 스스로 자기 몫을 다하며 공공의 복리를 위

해협력하는사회, 풍요와배려와품격이넘치는나라를향한장엄한출발을선언합니다. 

지난 10년, 더러는 멈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삼아우리는다시시작할것입니다. 우리는‘이념의시 ’를넘어‘실용의시 ’로나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실천적지혜입니다.

인간과 자연, 물질과 정신,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삶을 구현하는 시

정신입니다. 한민국의 선진화를 이룩하는 데에 나와 너가 따로 없고, 우리와 그들의 차별이 없습

니다. 협력과조화를향한실용정신으로계층갈등을녹이고강경투쟁을풀고자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지성으로 섬기는 나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가고 노사가 한마음 되어 소수와 약

자를따뜻이배려하는나라, 훌륭한인재를길러세계로보내고세계의인재를불러들이는나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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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제가그리는 한민국의모습입니다. 이명박정부가이룩하고자하는선진일류국가의꿈입니다. 

기적은계속될것입니다. 신화는이어질것입니다. 세계를놀라게한발전의엔진에다시불을붙

여 더욱 힘차게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국민 여러분이 하나 되어 나서면 우리는 반드

시해낼수있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이시점에서우리함께다짐해야할것이있습니다. 급변하는시 흐름을냉철하게인식하고스

스로변해야한다는각오를새로이하는일입니다. 

우리가방심하는사이세계는우리를저만치앞질러가고있습니다. 후발국들도바짝추격해오고

있습니다. 국가경쟁력은떨어지고자원과금융시장의불안이우리경제를위협하고있습니다. 

국내 사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산층은 위축되고 서민생활은 어려워졌습니다. 계층 간, 집단

간의관계는여전히갈등과투쟁의늪에빠져있습니다. 

시민사회는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권리주장이 책임의식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

회가오고있습니다. 분단국으로서지고있는짐도무겁습니다. 다음60년의국운을좌우할갈림길

에서, 이역사적고비를너끈히넘어가기위해서저는국민여러분이더적극적으로변화에나서주

실것을요청합니다.

변화를소홀히하면낙오합니다. 변화를거스르면휩쓸리고맙니다. 변화의흐름을타고, 변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더 빨리 변해야 합니다. 불합리하거나 시 에 맞지 않

으면익숙한것들과과감히헤어져야합니다. 방향은개방과자율, 그리고창의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경제살리기가무엇보다시급합니다. 신성장동력을확보하여더활기차게성장하고더많은일자

리가만들어져야합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잘하는 곳은 더 잘하게 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곳

에는 힘이 되는 역할을 맡겠습니다. 꼭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은 민간에 이양하겠습니다. 공

공부문에도경쟁을도입하겠습니다. 세금도낮춰야합니다. 그래야투자와소비가살아납니다.

공무원수를점진적으로줄이고불필요한규제는빠른시일내에혁파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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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머지않아새정부가효율적으로일하는모습을보게될것입니다. 

기업은국부의원천이요, 일자리창출의주역입니다. 누구나쉽게창업하고공장을지을수있어

야 합니다. 기업인이 나서서 투자하고 신바람 나서 세계 시장을 누비도록 시장과 제도적 환경을 개

선하겠습니다. 기술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들이 활기를 가져야 합니다.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

장해서 기업들과협력하고경쟁하도록돕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 하는 기업인들이 존경받고,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이 사랑받아

야 합니다. 노(�)와 사(使)는 기업이라는 수레를 움직이는 두 바퀴입니다. 어느 하나가 제몫을 못

하면수레가넘어집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사분규가 현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과격한 투쟁은 결국 자멸을 가져온다.”는

인식을노사모두가공유했기때문입니다. 노사문화의자율적개선은선진화의필수요건입니다. 이

제‘투쟁의시 ’를끝내고‘동반의시 ’를열어야합니다. 

기업도 노조도 서로 양보하고 한걸음씩 다가서야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업이 힘을 내야 합

니다. 기업이먼저투명하고공정한경 으로노동자를끌어안아야합니다. 이런때노동자도더열

심히 일해 주어야 합니다. 불법투쟁은 지양하고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래야 노사관계가 건강

해집니다. 정부도원칙과성의를가지고노력하겠습니다.

시장개방은 피할 수 없는 큰 흐름입니다. 수출산업이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유무역협정을통해국부를늘려가야합니다. 

그러나개방에취약한부문에서는걱정이많습니다. 특히농어민들이그렇습니다. 그렇다고여기

서주저앉을수도없지않습니까? 우리국민모두가농어민의아들딸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걱정

이곧나라걱정입니다. 응책을마련하는데정부가함께하겠습니다.

농림수산업이 더 이상 1차 산업으로 머물러선 안됩니다. 첨단 생산기술을 접목하고 유통 서비스

경 과결합시켜경쟁력있는2차, 3차산업으로업그레이드해야합니다. 해외시장개척에도발벗

고 나서야 합니다. 농어민과 정부가 뜻을 합치고 지혜를 모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도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누구나인간다운생활을누리고, 다함께건강하고편안한사회가되어야합니다. 도움이절실한

사람은국가가보살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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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혜적, 사후적복지는해결책이아닙니다. 능동적, 예방적복지로나아가야합니다. 그래야만낙

오자없는세상을만들수있습니다. 꼭필요한사람들에게혜택이돌아가게됩니다. 

여성은 시민사회와 국가발전의 당당한 주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는 사회를 성숙하게 만듭니

다. 양성평등정책을추진해서시민권과사회권의확장에힘쓰겠습니다. 더많은여성이의사결정의

지위에오를수있도록기회를늘리고관련제도를개선하겠습니다. 

생애주기와생활형편에따른수요에맞추어맞춤형보육시스템을구축하고자합니다. 정부가보육

의짐을덜어주면저출산문제가개선될뿐만아니라삶의질과인적자원의질을높일수있습니다. 

청년세 의고통을외면하지않겠습니다. 국내외에일자리를더많이만들어젊은이들의사회진

출을돕겠습니다. 주거생활을안정시킴으로써개인생활은물론사회의안정기반을확보하도록하

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복지 책도 시급합니다. 노령연금을 현실화하고, 공공복지를 개선하겠

습니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혜택과 시설을 늘리고,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도힘쓰겠습니다. 

장애인들에게도더따뜻한배려와함께더많은기회를주고자합니다. 일할수있는사람에게는

일자리가최고의복지입니다. 그렇게할수없는사람들은국가가책임지고보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선진화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 하는 것입니다. 한민국의 선진화는 얼마

나훌륭한인재를얼마나많이확보하느냐에달려있습니다.

청소년은 한민국의미래를짊어질꿈과활력의발전기입니다. 청소년들의적성과잠재력을개

발하고디지털, 로벌역량을강화하는일에적극나서겠습니다. 

교육개혁은무엇보다시급합니다. 획일적관치교육, 폐쇄적입시교육에서벗어나야합니다. 로

벌스탠더드를받아들이고교육현장에자율과창의, 그리고경쟁의숨결을불어넣어야합니다.

학교유형을 다양화하고 교사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래야 공교육이 정상

화되고, 사교육열풍이잦아들게됩니다. 학생들의적성과창의력이살아납니다. 

학의자율화는국가경쟁력뿐아니라한국사회선진화의관건입니다. 교육과연구의역량을늘

려서 세계의 학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합니다. 지식기반사회의 전선에 서야 합니다. 교육의 기

회를 질적으로 확 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복지로 가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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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림을끊겠습니다.

과학이사회를합리적으로바꾸고선진화시킵니다. 한국의몇몇과학기술은세계적수준에도달

했지만, 아직도갈길이멉니다. 20년, 30년을내다보면서과학기술의창의적역량을키워가겠습니

다. 우수한과학도를길러내고, 과학자를존경하고우 하는사회적풍토를만들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이미래로가는문을열어줍니다. 기초과학과원천기술, 거 기술에 한연구개발에국

가가장기계획을가지고 어주어야합니다. 학과기업과정부의연구개발협력체제도보다실질

화하는방안을모색하겠습니다. 

주택은 재산이 아니라 생활의 인프라입니다. 주거생활의 수준을 높이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주거복지정책을적극적으로펴나가겠습니다. 

국토의 구조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해양 지향, 광역화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래의 생활양식에 필요한 공간 활용 방안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든 친환경, 친문화적 기조

를유지하여국토의건강성과품격을높여나가겠습니다. 

환경보전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환경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냅니다. 지구환경 변화가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상재해가 잦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소 배출

을줄이는일에적극동참해야합니다.

우리경제가이에적응하려면당장은어려움을겪게될것입니다. 그러나그아픔을참고창의적

으로적응해야만합니다. 식량, 환경, 물, 자원, 에너지등과관련된정책전반을환경친화적으로바

꿔나가야합니다. 

우리나라는오랜역사를가진문화국가입니다. 최근세계무 에서주목받는한류는그런전통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전통문화의 현 화와 문화예술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도 빛이 날

것입니다. 이제는문화도산업입니다. 콘텐츠산업의경쟁력을높여문화강국의기반을다져야합니

다. 문화수준이높아지면삶의격조가올라갑니다. 문화로즐기고, 문화로화합하며, 문화로발전해

야합니다. 정부는우리문화의저력이21세기의열린공간에서활짝피어날수있도록최선을다하

고자합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한민국은 더 넓은 시야, 더 능동적 자세로 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하고 교류하는 로벌 외교

를펼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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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인종과종교, 빈부의차이를넘어세계의모든나라, 모든사람들과친구가되겠습니다. 민

주주의와시장경제라는인류공동의가치를존중하면서지구촌의평화와발전에동참하겠습니다.

미국과는전통적우호관계를미래지향적동맹관계로발전, 강화시키겠습니다. 두나라사이에형

성된역사적신뢰를바탕으로전략적동맹관계를굳건히해나가겠습니다. 

아시아국가들과의연 도매우중요합니다. 특히일본, 중국, 러시아와고루협력관계를강화하

여동아시아의평화와공동번 을모색하겠습니다. 

우리경제의엔진을안정적으로가동하기위해자원과에너지의안정적인확보에도힘쓸것입니

다. 아울러평화와환경을위한국제협력에도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외교역량에 걸맞게 인류 보편의 가치를 구현하는 기여외교를 펴겠습니다.

UN 평화유지군(PKO)에적극참여하고공적개발원조(ODA)를확 하겠습니다.

문화외교에역점을두어국제사회와의소통을더원활히하겠습니다. 우리의전통문화와첨단기

술이어우러지면한국의매력을세계로내보낼수있을것입니다. 

남북통일은 7천만 국민의 염원입니다. 남북관계는 이제까지보다 더 생산적으로 발전해야 합니

다. 이념의 잣 가 아니라 실용의 잣 로 풀어가겠습니다. 남북한 주민이 행복하게 살고 통일의 기

반을마련하는것이우리의목표입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입니다.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0년 안에 북한 주민 소득이 3천 달러에 이르도록

돕겠습니다. 그것이바로동족을위하는길이고통일을앞당기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남북의정치지도자는어떻게해야7천만국민을잘살게할수있는가, 어떻게해야서로존중하

면서통일의문을열수있는가하는생각들을함께나누어야합니다.

이런일을위해서라면남북정상이언제든지만나서가슴을열고이야기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기회는열려있습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살맛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국민의 기

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선진일류국가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발

전 방향과 실천 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합니다. 민생고를 덜어주고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실용정치의기본입니다.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소모적인 정치관행과 과감하게 결별

합시다. 국민의 뜻을 받들고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는 생산적인 일을 챙겨 합시다. 여와 야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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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문을활짝열겠습니다. 국회와협력하고, 사법부의뜻을존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끼니조차잇기어려웠던시골소년이노점상, 고학생, 일용노동자, 샐러리맨을두루거쳐 기업

회장, 국회의원과서울특별시장을지냈습니다. 그리고 한민국의 통령이되었습니다. 

이처럼, 한민국은 꿈을 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는 한민국 국민 모두가 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게

되길바랍니다.

저는 이 소중한 땅에 기회가 넘치게 하고 싶습니다. 가난해도 희망이 있는 나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한 국민이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 그런 나

라를만들고자합니다. 

국민의마음속에있는 한민국지도를세계로넓히겠습니다. 세계의문물이거침없이들어와서

이 땅에서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게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내보내는나라, 선진일류국가가되게하겠습니다. 선 의기원이고, 당 의희망이며, 후 와의약

속입니다. 저, 이명박이앞장서겠습니다. 

정부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나서 주셔야 합니다. 각자가 스스로 행동

에나서야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더 튼튼하게 길러야 합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더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기업인과 노동자들은 손잡고 더 진취적으로 매진해야 합니다. 청년들은 자기 개

발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군인과 경찰은 국가와 사회를 더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종교인, 시

민운동가, 언론인도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져야 합니다. 공직자들은 더 성심껏 국민을 섬겨야 합니

다. 통령부터열심히하겠습니다. 

존경하는국민여러분!

우리의시 적과제 한민국선진화를향한 전진이시작되었습니다. 한강의기적을넘어한반

도의새로운신화를향해우리모두함께나아갑시다. 저, 이명박이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합심하여떨치고나서면해낼수있습니다.

반드시그렇게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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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 통령 취임행사의 기본 방향은 이명박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국민 통합의계기가될수있도록하는데있었다. 

특히,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

소한취임식이되도록당부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국정지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추구하고

경제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 적 정신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취임식

을준비했다. 

또한 권위주의 이미지를 벗어난 검소한 행사를 원칙으로 하며 국민에게 가

까이 다가서고, 소외계층 없이 모두가 행복한 국민성공시 를 향해 힘찬 발걸

음을시작한다는것을알리는데역점을뒀다.

‘함께가요국민성공시 !’슬로건을기반으로새로운정부의출범을알리는

제17 통령 취임식은

2008년 2월 25일 오전 11

시 국회의사당 앞마당에

서 각계인사 약 4만 5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국민의 축복과 기 속에

서격조있게거행됐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치러진 통령취임식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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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취임준비위원회(이하 취임준비위) 위원장으로 임명(2008.1.3)된 박

범훈중앙 총장과취임준비위는여러차례의회의와토론, 각계전문가자문

을 통해 제17 통령 취임식의 기본 컨셉을 설정했다. 국민의 성원과 지지

를 나타내며 새 정부의 출범목표와 방향을 최 한 많이 알리자는 컨셉하에 행

사의기본방향도확정했다.

완벽한 취임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취임준비위와 정부, 행사기획사가

삼위일체가 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취임행사를 준비

하는모든과정을함께토론하고협의해관계자들모두가정보를공유할수있

게 했다. 또한 2월 25일 2시간 정도의 취임식 행사 속에 새 정부 출범이 갖는

의미와 메시지를 담아내는 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행

사준비 시점에서 행사 종료시까지를 하나의 취임식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취임식주요내용으로새정부의출범에 한국민의기 와희망을담아내는

데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

다. 취임식에서 표현할 의

제로는5 국정과제와관

련해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로 변화하

는비전을선정했다.

통령취임준비위 부위원장

을겸하고있는백성운인수

위 행정실장이 취임식의 기

본컨셉에관해브리핑을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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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성공시 를향해나아가는노력

취임식을 통해 당선인이 국민 모두에게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통령,

국민과함께하는새로운시 의개막을알리는진정한국민 통령, 국민이바

라는 바를 수렴해 새 정부의 국정운 을 준비하는 통령이란 것을 알리기로

했다.

2) 함께하는국민참여

국민을 섬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기본 인식하에 기존의 취임식과

는 다르게 다수의 일반국민을 초청하되 특히, 가족단위 초청을 별도로 구성해

취임식을 가족 축제의 장으로 구현하는 데 의미를 뒀다. 아울러, 일반국민이

통령을직접가까이서볼수있도록했으며, 국민화합을위한취지에서태안

기름유출사고자원봉사자와기부자등사회공헌자, 서해교전유가족과국내외

기업 표등을특별초청하기로했다.

3) 섬기는정부이미지구현

국민과 보다 가까이 하려는 당선인의 의지를 반 해 무 가까이에 일반국

민 좌석을 별도로 배치하고, 장애인�국가유공자�자원봉사자�사회공헌자�국민

표 등 특별초청자를 통령의 좌우 무 에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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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구현하기로 했다. 또한, 통령이 국회의사당 중앙통로로 입장하는 동선

에 따라 약 4천여 가족석을 취임식 사상 처음으로 마련해 자라나는 자녀들에

게꿈과희망을심어줄수있도록배치했다.

4) 검소하고내실있는행사

당선인은 취임준비위에 검소하고 간결하며 실용적인 취임행사를 주문했다.

500만표 이상의 표차로 당선된 통령이란 이미지에 고취돼 호화로운 취임식

을 치르기보다는 국민의 지지에 더욱 겸손한 자세로 순응하고 섬기겠다는 의

지를 취임식에 표현함으로써 국민화합의 첫마당으로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나

타내주기를원했다.

이에 당초 계획됐던 무 전면 초 형 LED, 국회의사당 전면 배경장식, 공

군 축하비행, 형 태극기 연출 등을 과감히 배제했다. 국빈들만을 초청해 외

빈 초청도 검소하게 진행하고 초청된 외빈들과도 실질적인 외교활동 및 투자

유치를위한협의를함으로써당선인이선언한경제살리기의일환으로취임식

을활용했다. 취임식직후곧바로일하러가는 통령의모습을국민에게보여

줌으로써경제살리기를통해국민성공시 를만들려는새정부의의지를직접

적으로표출했다.
취임식장에 입장하고 있는

이명박 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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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준비위는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 사무실을 마련(2008.1.4)해 취임행

사의 기본방향 및 운 에 해 정부측 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행사준비를 위한

조직을구성했다.

1) 취임준비위원회

1월3일취임준비위원장이임명된후1월4일에부위원장으로백성운인수위

행정실장을임명했으며그밖에행사기획�홍보�행정지원을담당하는실무준비위

원회, 행사연출등을총괄하는행사준비위원회를구성했다.

실무준비위는준비위원전택수, 실무지원단장이재환등7명으로구성했다.

또한, 문화예술계원로들을취임준비위고문으로위촉했다.

행사준비위는 총연출가 손진책을 준비위원으로 해 행사와 함께 행사 진

행의 모든 사항을 협의�추진했다. 행사준비위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행사 자

문�조언 등 외부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제기돼 문화�행사 관련 전문가 등을

포함한자문위원회를추가로구성했다.

<취임준비위원회고문>

- 이어령

(중앙일보논설위원), 

- 이강숙

(서울 음 교수), 

- 김동호

( 화진흥공사사장), 

- 김수용

(청주 교수), 

- 황병기

(이화여 교수), 

- 장민호

(국립극단), 

- 김백봉

(서울시무용단장), 

- 임 웅

(한국연극연출가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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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준비위원회 조직도

2) 정부

행정자치부는의전행사주무부처로서2007년하반기부터취임식행사에관

한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을 수립했고, 행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행사 관련 소

요경비 약 25억원을 확보하는 등 준비해왔다. 이어 제17 통령 당선과 취

임준비위의 출범에 맞춰 곧바로 취임준비위원장에게 행사 추진방향과 일정을

보고했다.

2007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 3위 이내 민간 기획사를 상으로 설명회

(2008.1.10)를 가져 취임행사에 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제일기획을

기획사로 선정했다. 아울러 행사운 의 계획 수립, 검토, 운 을 위한 전문가

기획위원회와방송기획위원회를구성했다.

� 통령취임행사위원회 구성도

위원장

취임사준비위원회 자문위원회

실무준비위원회 행사준비위원회

실무자원단 행사기획단

부위원장

제17 통령취임행사위원회(22명)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 국무위원, 국회사무총장

취임행사실무추진단

단장: 행정자치부제1차관

음악, 식진행등민간전문가

총괄부, 식장부, 연회�연도행사부, 

지방행사부, 시설부, 홍보부

�전문가기획합동위원회

�방송기획합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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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획위원회위원>

손진책(취임준비위 총감독), 전택수(취임준비위원), 이재환(취임준비위 전문위원), 황인평(행자

부의정관), 정현규(행자부의정팀장), 윤정섭(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서태룡(KBS예능1팀제

작위원), 이정아(브랜드웍스 이사), 오태호(행사연출자), 이우찬(원앤리커뮤니케이션즈 부사

장), 김찬형(제일기획상무)

<방송기획위원회위원>

손진책(취임준비위원 총감독), 전택수(취임준비위원), 이재환(취임준비위 전문위원), 황인평(행

자부 의정관), 정현규(행자부 의정팀장), 오세 (KBS 예능국장), 김환수(KBS 중계부장), 최

근(MBC 예능국장), 양재철(MBC 생방송뉴스팀장), 정순 (SBS 예능국장), 이재경(SBS 중계

부장), 원경태(YTN 중계부장), 이문태(전KBS 예능국장), 이도훈(제일기획국장)

3) 행사기획사

행사기획사인 제일기획은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 취임준비위 내에 상주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손진책 총연출가의 지도 아래 행사 프로그램 전반을

재구성하고, 취임준비위�행정자치부와 계속적인 협의를 가지며 업무를 추진

했다.

여러 차례 합동업무조정회의를 통해 행사기획(안)을 수정�보완해 당선인에

게 행사기본계획을 보고(2008.1.15)하는 과정에서 슬로건과 엠블렘도 국민의

견을 수렴해 보완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 최고 IT 정부라는 위상에 걸맞은 계

획으로 제안한 AMOLED 사용과 무 디자인 중앙에 초 형 LED를 설치하

는 방안 등은 검소한 행사, 섬기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검토하

거나수정하기로했다.

무 단상 시공 업체로는 공사시공 경험이 많으며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적

정예산을 제시한 한양테크(주)를, 행사장 주변 환경 장식물 등 안내표지판 등

시공업체로는다년간관련경험이풍부한UL-Stage를선정(2008.1.26)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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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기획 태스크포스팀

4) 기타관련부처의협조

외교통상부는 외빈 및 교포 초청과 관련해서 의전담당관실�재외동포과가

전담해 업무를 진행했고, 취임식 당일 외빈만찬과 재외동포 간담회 등의 준비

를 전담해 추진했다. 통령 경호 업무는 통령경호처에서 주관해 행사와 관

련한 합동 경호회의를 네 차례 실시하며 경호업무에 만전을 기했다. 언론�방

송사 기자단 협의는 국정홍보처와 당선인 비서실 등과 함께 기자단 풀을 구성

하고 행사장 현지답사와 회의를 거쳐 출입기자단을 확정하고 방송협의 방안

등에관한세부계획을수립�조정했다.

총감독

손진책

기획총괄

김찬형

제작총감독

이도훈

조감독

신용수

조감독

엄승욱

연출

한중구

조연출

임진관

제작/ 연출부

조연출9인

통령경호처는 취임식 관

련합동경호회의를네차례

에걸쳐실시하는등경호업

무에만전을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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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소선정

취임행사 장소 선정은 행사 준비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 다.

새정부출범에 한의지를밝히고국민의열망을반 하기위해폭넓은검토

를거쳐후보지를고려했다.

행사준비팀은 당선인에게 행사기본방향과 함께 행사 후보지를 보고

(2008.1.6)했다. 전통과민의의상징을지닌국회의사당앞마당, 경축분위기에

적합한 광화문광장, 월드컵을 통해 시민의 광장으로 조성된 서울시청앞 광장

등 세 가지 안을 보고했다. 이중 시청앞광장은 검소하고 겸손한 행사를 지향하

는 당선인의 의지에 부합하지 않아 배제됐고, 광화문광장도 취임식 당일 교통

혼잡등으로국민불편이예상되어제외됐다.

국회의사당 앞마당은 국민들에게 통령 직선제 이후 전통적인 취임식장으

로 인식돼 있고,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앞에서 거행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행사

장소를국회의사당앞마당으로최종결정했다.

2) 행사주제및앰블렘공모

(1) 슬로건공모

새 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선언적 의미를 지닌 슬로건은 처음에는‘마음껏!

한민국’이었다. 이는 국민 모두가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국민성공시 의 가치를‘선진화, 일류국가’라는 새로운 한민국 국가

비전에 한확신으로승화시킨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었다.

<슬로건공모우수작>

최우수상(당선작, 1명)

함께 가요, 국민성공시

! : 서정애(50, 인천

서구)

우수상(2명)

황규순(44, 경기 남양

주시 와부읍), 남상철

(54, 부산 부산진구 전

포1동)

장려상(10명)

양형수(31, 충남 천안

시 쌍용2동), 이충훈

(42, 서울 구로구 구로

동), 정순식(51,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윤경

(47, 서울 서초구 방

배동), 김세열(46, 

구 수성구 매호동), 신

명자(36, 부산 연제구

연산5동), 전상훈(53,

광주 남구 봉선2동),

이은주(38, 충남 아산

시 방축동), 주태성

(32, 인천 부평구 부개

3동), 안화균(49, 경기

용인시신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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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한 희망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제는 실질적 성공에 한 확신으로 국민

모두가자기위치에서마음껏잠재력을표출하고땀흘릴수있는시 라는의

미를국민의입장에서이해하기쉬운언어로제시한것이다.

합동업무조정회의 결과‘마음껏’이 담은 의미가 다소 가볍고 자칫 방종을

내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의 용어와는 전혀 다른 파격적인 이미지

가 새로운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슬로건을‘마음껏, 일하는 나라’, ‘마음껏, 힘껏, 한민국’등으로 변용

해 봤지만 이에 한 이견이 많아 인터넷 등을 통해 전 국민을 상으로 슬로

건을공모했다.

1월 21~28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공모된 총 6,880여건의 슬로건을 검토해

300여건으로 줄인 뒤 전문가기획위원회를 거쳐 최종 세 개로 압축한 결과‘함

께가요, 국민성공시 !’를최종슬로건으로확정했다.

(2) 앰블렘선정

행사기획사에서준비한엠블렘은‘마음껏, 한민국!’의슬로건에태극기와

무궁화를모티브로한것이었다. 중심에놓인태극문양을기준으로사괘(건�곤

�감�이)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 그 둘레는 무궁

화로감싸는이미지를구현했다. 

한민국의 힘이 모여 세계로, 미래로 펼쳐 나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한민국의 비상을 상징하는 의미 다. 그러나 엠블렘의 태극과 무궁화를 상

징한 디자인이 무난하지만,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다수

의의견이있어최종결론을내리지못했다.

태극과 무궁화를 통해 국가상징을 표현하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 정

부의출범이미지에부합하는디자인을채택하자는의견을받아들여행사기획

사에게 새로운 엠블렘을 제작하도록 하는 한편 다른 디자인 전문업체에게도

의뢰해 체안을준비했다.

제일기획에서 기존 엠블렘을 다소 변형해 새로 제출했지만, 기존의 이미지

를탈피하지못해신선하지못하다는평가를받았다. 

한편 브랜드웍스에서 제작한 디자인은 우리 전통악기를 상징하는 태평소를

모티브로 해 생동감 있는 불꽃을 3색으로 표현해 전체적으로 역동적이었으나

일부 보완작업이 필요했다. 결국 기존 태평소 이미지에 북의 이미지를 원형으

�슬로건�앰블렘비교

<당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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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치, 역동성을 보다 강조한 디자인이 제시됐다. 엠블렘 명칭 태평고(太平

鼓)는 이렇게 해서 공식 확정 발표됐다. 이렇게 탄생한 태평고는 취임식 공식

휘장으로사용함은물론취임식초청장, 입장카드, 주변장식물등에다양한형

태로변형사용됐다.

3) 취임식초청자선정방법

(1) 인터넷국민참여

취임행사 컨셉은 기본적으로 온 국민이 함께 하는 축제의 장에 맞췄다. 

한민국 각계각층 다양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모든 국민이

함께 즐기는 행사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이에 국회의사당 앞마당의 수용인원

을면 히검토�판단해4만5천여명이참석할수있도록했다.

이중 절반 정도인 2만 5천여명을 국민참여자로 결정하고, 통령 특별초청

상자, 중앙�지방 초청인사, 재외국민, 한나라당 등 정당인 약 1만여명을 초

청했다.

가능한 많은 일반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통령 취임행사 관례상 초청

상자수를줄이거나제한했다. ‘함께가요, 국민성공시 !’의슬로건에부합하

도록국민이함께참여한다는원칙을초청자구성에서부터반 했다.

한편, 외국인 관광객을 초청하자는 의견이 제시돼 문화관광부를 통해 관광

업계와협의했으나, 관광계획이나초청 상자의신원확인등에어려움이있어

중단했다.

일반 국민을 상으로 한 참여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받았다. 참여방식도

가족축제의장으로하자는의견이제시돼개인참여신청과가족단위참여신청

으로구분해신청받았다. 그결과인터넷개설2일만에2만여명이넘는신청자

가쇄도해새정부출범에 한국민의열망과기 가높음을알수있었다.

11일간의 참여 신청기간 동안 계획인원 2만 5천명을 넘어선 4만 479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가족단위 신청자 9,887명(3,527가족)을 포함한 2만 5천명

을 추첨으로 선정하고 초청했다. 참고로 지난 제16 취임식은 18일 동안 2만

1천여명이신청했다.

통령 취임식에 가족단위 참여 신청을 한 사람들 중에는 자녀들에게 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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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주기위해참여한다는사연이가장많았다. 쉰살에아들을얻었다는박

수 씨(55, 경남 진주)는“아내와 함께 스물한 살 된 딸과 여섯 살짜리 아들을

데리고참여하겠다”고말했다.

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아버지에게 희망을 주고 식당

을 하면서 힘들게 가족을 이끌어가는 어머니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부모님

과함께취임식에참여하고싶다는 구의정미현씨(여24)도있었다.

취임식 참여 신청에 함께 보내준 사연 중에는 재미있는 사연도 많았다. 부

부가 모두 2월 25일이 생일이라는 구의 조계순 씨는 두 자녀와 함께 참석하

고싶다고밝혔고, 아버지회갑일을맞아어머니와함께참석하고싶다는효성

깊은이재 씨(29, 경기성남), 시각장애2급으로생일을맞아취임식에함께

참여함으로써가족들에게고마움을표현하고싶다는윤희준씨(46, 서울 등

포) 등도있었다.

(2) 외빈참여

외빈 참석자의 특징 중 하나는 많은 국빈들의 참석과 함께 해외 경제계 인

사들의참석이두드러졌다는점이다.

정치계 인사로는 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통령, 엥흐바야르 몽골 통령,

훈센 캄보디아 총리, 후쿠다 일본 총리, 케빈 러드 호주 총리, 줍코프 러시아

총리,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등이 참석했고, 탕자쉬엔 중국 국무위원, 라이

스 미국 국무장관, 세갱 프랑스 감사원장, 누르베르디예바 투르크메니스탄 국

회의장등도참석했다.

특별참석 외빈으로는 압둘카람 전 인도 통령,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

리, 모리 일본 전 총리, 나카소네 일본 전 총리와 그린버그 미국씨브이스타 회

장, 노부유키 일본 노무라 그룹 CEO, 로널드 앤더슨 미국 AIG 수석 부사장,

림 케펠 그룹회장, 데이비드 클라크 호주 맥쿼리 은행회장 등 폭넓은 경제계

인사들도 다수 참석했다. 이는 취임식을 경제살리기와 외국인투자 유치 등 세

일즈외교마당으로삼고자한 통령의뜻과일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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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석배치

좌석배치는 섬기는 정부의 취지에 맞추어 중앙�지방 초청인사의 좌석을 무

와 가까이 한 기존의 관례를 과감히 배제해 일반국민 참여자의 좌석을 무

가까이배치하고, 중앙�지방과각계초청인사등의지정좌석은축소했다.

좌석배치는 단상과 단하로 구분했다. 단상에는 정부 주요 인사, 외국 정상

급 인사, 태안 자원봉사자, 소외계층 등 특별초청 약 1천여명을 위한 자리로

배치하고, 무 상단 중앙에 300여명의 합창단, 좌측에는 국악 오케스트라단,

우측에는관현악오케스트라단을배치해국악과양악이한데어우러진화합의

무 로구성했다. 

단하 좌석은 약 4만 2천여석을 준비해 행사 참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통령 입장 이후 이동방향에 맞추어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자는 의미

에서약4천여석의가족단위자리를배치했다.

당선인이 국민들과 보다 가까이 한다는 취지를 원하고 있어 국회의사당 전

면을 향한 일자형 좌석배치에서 벗어나 참석한 국민이 무 를 향해 취임식을

볼수있도록방사형으로좌석을배치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파격적인 무 배치

를 했다. 지금까지는 관례상 정부 각료, 인수위원 등을 무 단상에 배치했으

나, 이번에는 장관 내정자, 인수위원, 청와 내정자들을 무 단하로 배치했

국민을섬기는정부라는의미

를상징적으로표현하기위해

일반국민참여자의좌석을무

가까이에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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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새 정부 출범에 앞서 국민을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

현한것이다. 

한편, 일반국민 참여자 중 장애인을 위해서는 휠체어 사용과 이동을 감안해

무 양측에 리프트를 설치했으며, 이동과 행사관람에 불편이 없도록 단상 가

까이에배치했다.

이외에도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등을 특별

초청했다. 특히, 지난해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엄청난 아픔을 겪은 태안지역주

민과바다를되살리는데솔선수범한자원봉사자들도특별초청했다.

한편,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표라는 점을 감안

해 기존에는 측면에 위치했던 좌석을 무 중앙으로 배치했고, 경제살리기에

걸맞게전국경제인회장단, 중소기업 표등은단상에배치했다.

� 단상인사 국민 표 초청인사

국가안보�정체성(서행교전 참전자, 해외파병자), 자랑스러운 시민(아름다운 철도원, 안유류사

고 자원봉사자),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규제 전봇 제보자, 노사화합 근로자, 재래시장 상인

표, 작지만 강한기업 표자), 선행(입양 연예인, 모범환경미화원, 119 원, 택시기사), 사회공

헌(특허료기부자), 자랑스러운한국인(남극세종기지, 과학자), 북관련( 북투자기업인, 금강

산개성공단근무자), 다문화가정(이천화재유가족, 신부등), 체육인(수 , 피겨스케이팅, 태릉선

수촌장 등), 벽지주민(제주도, 마라도, 땅끝 마을, 울릉도, 독도), 희망한국인(실업계 고교, 장애

인 표등), 슬로건�국민제안우수자등

5) 단상디자인

취임행사 단상 도안은 당초에는 태극기와 무궁화를 형상화한 디자인에 한

강 물결을 상징하는 파랑색을 국회 중앙에서 무 까지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

이었다. 의사당 전면에는 예술작품을 도안해 국회의사당 본관 전체를 하나의

세트장으로꾸며내는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사당 건물 자체 이미지가 민의를 표하는 이미지이므로 의사

당전면을덮은배경은무리라는지적과함께검소하게치르라는당선인의주문

에도 반하고, 또 호화 치장에 지출되는 과도한 예산은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의

의미가퇴색할수있다는점등이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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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약40여m, 길이약100여m의배경장식을설치하게되면기상상태가나

쁠경우위험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

결국 화려함과 파격을 벗어난 행사장 분위기와 조화되는 파란색의 무 디

자인에 알맞은 크기로 제작해 중앙에 설치했다. 취임식 연단은 T자로 제작해

당선인이 취임선서를 하고 참석자들에게 보다 더 가까운 위치로 걸어 나와 취

임사를하도록설계했다. 

단상도 취임선서 때는 숨겨져 있다가 당선인이 취임사를 위해 걸어 나올 때

솟아오르게 함으로써, 국민들이 취임식 내내 계속해서 당선인을 볼 수 있도록

했다.

6) 기타

(1) 통령복장착용국민여론수렴

취임식행사의또다른특징중하나는‘섬기는정부’의이미지에맞게국민

의견을 여러 가지로 수렴했다는 점이다. 취임준비위는 한복과 양복 착용에 관

해서도인터넷을통한설문조사를실시하기로했다.

국민여론조사를앞두고숭례문화재사건이발생해당초예정보다늦은2008

년2월16~18일까지3일간인터넷을통해국민의견을조사했다. 그결과2,508

명이참여해한복1만7,49명(69.7%), 양복759명(30.3%)으로한복착용에높

은지지의견을제시했다.

국민들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복장인 한복에 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당선인은 한복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색과곡선의부드러움을취임식을통해전세계에알릴수

있고, 외국인들에게새로운아이디어를제공하게할수있

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취지에 동감했다. 하지만, 통

령의 양복, 부인의 한복 착용이 국민 정서상 가장 자연

스러울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취임식에 한복을 착용

하는 것은 일부에서 국수주의로 비춰질 수도 있다는 부정

적인 의견도 있어 최종적으로 당선인은 양복을 착용하는

것으로결정했다.

취임식 당일, 통령의 의상

에 해국민들의의견을묻

는 설문조사가, 인수위 인터

넷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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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봉황문양배제

당선인은 봉황의 이미지가 국민과 가까이 하는‘섬기는 정부’의 이미지에

어울리지않으므로사용을배제할것을지시함으로써창의적인‘태평고’를취

임식공식엠블렘으로사용했다. 다만, 국가상징물에관한규정에따라국빈환

송�환 등 각종 의전에서는 봉황문양 사용에 관한 규정을 검토해 향후 결정

하기로 했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새 정부의 의지를 반 한 것으로 국민을

섬기는정부를구현하겠다는의미를상징하고있다.

(3) 기념우표제작

정보통신부는 기념우표 발행계획과 태극기�무궁화�당

선인을 소재로 한 디자인, 태극기와 사진�조타수를 소재

로 한 디자인 등 2종의 취임기념우표 1차 시안을 당선인

에게 보고했다. 당선인은 과거에 하던 방식 로 무궁화와

태극기를 소재로 하는 것보다는 관행을 타파해 새롭게 디

자인하며, 로벌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문도 표기하

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전문 우표 디자이너로 하여금 다양한 형태로 우표

를 디자인하게 해 이중 세계로 도약하는 한민국이 그려진 세계지도를 배경

으로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표현하는 노트북 앞에서 일하는 당선인 모습을

보여주는역동적인디자인을선정했다.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이 디자인을 토 로 기념우표 앨범 1종 500매,

시트 1종 50만장, 기념우표첩 1종 2만부, 기념우표 1종 500만매 등을 제작해

통령취임일인2월25일부터전국우체국에서판매를시작했다.

(4) 취임식초청자인터넷검색서비스제공

취임준비위는 참가신청자들이 추첨결과를 신속히 알 수

있도록 초청여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전체적인 명단

을공개할경우개인정보노출이될수있어인수위홈페이

지를통해참가신청자의실명과주민등록번호로검색이가

능하도록편의를제공했다. 취임식초청장은행정자치부와

협의해2월15일까지모두발송했다. 한편 전 국민 휴 폰

보편화에 맞춰 국민초청자로 결정된 2만 5천명에 해서

통령 취임을 기념해 제작

된기념우표.

취임식 참가를 신청한 국민

들은인터넷을통해그결과

를조회할수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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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취임식 날짜를 잊지 않도록 개인신청자 및 가족단위 표자의 핸드폰으로

SMS 서비스를 이용해 전송하기로 했으나, 인수위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자

들이초청여부를검색하고, 행정자치부의초청장발송전담팀과, 취임준비위의

전화응 등으로가능하다고판단해취소했다.

(5) 임기개시상징행사타종인사선정

취임준비위는 제17 통령의 임기가 개시되는 2월 25일 0시를 기준으로

하는 행사를 계획했다. 2월 24일 11시 30분부터 실시되는 전야제 행사에는 팝

오케스트라의연주, 테너, 팝페라가수의노래에이어당선인의 상메시지녹

화방송, 타종행사, 축시낭송등으로준비했다.

타종인사의 선정에 있어서는 전국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국민 표 1명씩

16인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경제살리기와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에 걸맞은

인물을 우선으로 했으며, 해외에서 한국인의 긍지를 널리 알린 유명인사 1명

도포함하기로했다. 이러한선정인사17명은 통령취임제17 를상징하고

새정부출발의돛을올리는것을의미하는것이었다.

� 타종인사 명단

○전국 시�도 표(16명) : 정상원(서울, 모범시민), 김동재(부산, 해양수산), 박종분( 구, 서

민경제), 이희완(인천, 안보), 안재우( 전, 인재양성), 임병성(광주, 문화예술), 오종쇄(울산,

근로자), 장미란(경기, 스포츠), 김종후(강원, 환경관광), 우관문(충북, 과학교육), 김언석(충

남, 국민통합), 김양원(전북, 투자유치), 최 항(전남, 엑스포유치), 김재경(경북, 수출기업),

서 옥(경남, 중소기업), 양민웅(제주, 농업기술)

○재외동포(1명) : 서진규(희망전도사)

○인수위원회(2명) : 이경숙인수위원장, 박범훈취임준비위원장

※타종행사출연진: MC 김병찬, 서울팝스오케스트라(하성호), 최현수, 로즈장, 송윤아(축시낭송)

(6) 기타

①외빈을고려한외국어서비스제공

취임식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에 해서는 약 200여명의 통역요원을 단상�단

하에고루배치함으로써의사소통에불편함이없도록했다. 또한국빈등주요

외빈에 해서는 각각에 해 해당 국어를 사용하는 통역원을 배치해 소홀함

이없도록예우에최선을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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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로벌 시 에 맞춰 취임식 안내책자에 취임사를 우리말과 함께 어

로 번역해 수록했고, 취임사 연설시에는 행사장 내 LED 화면에 취임사를

어자막으로띄웠다.

②행사식순변경

기존 취임식은 통령의 취임사가 끝나면 이임 통령 환송 후 곧바로 폐식

이 진행되고 통령이 행사장을 나가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로 인해 행사장을

벗어나려는 국민들로 인해 취임식장이 어수선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이번 행사에서는 이임 통령 환송에 이어 통령이 행사장을 나가면서 국민

과함께악수를하고, 손을흔들며퇴장함으로써취임식을찾은국민들과함께

분위기를돋운후폐식하는순서로진행했다.

③환송�환 행사간소화

통령 취임식 첫날 국립현충원 참배를 위해 사저에서 출발하는 행사도 최

소한의지역주민이환송하는행사로한정해진행하기위해주민들이자체적으

로 마련한 풍물놀이 등도 취소했으며, 청와 로 들어가기 전 효자동 지역주민

들의환 행사도지역주민을인위적으로동원하지않도록했다.

7) 계획단계에서중단된행사

(1) 황포돛배

행사기획사는 취임식 행사의 일환으로 한민국 희망의 배를 띄우고, 국민

성공시 에 한 약속을 하는 의미에서 마포 교 나루에 정박한 황포돛배의

돛에직접서명하는행사를제안했다. 

한민국호의 출범을 모든 국민에게 알리고, 나아가 세계로 뻗어나가겠다

는 상징을 구상한 것이었다. 황포돛배의 연출은 국민적 공감 를 형성할 것이

라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이었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다.

먼저, 황포돛배시연의창조성이문제로 두됐다.

황포돛배 시연은 기존 행사에서 이미 연출된 것으로 통령의 다짐을 마련

하기에는 새롭지 않다는 것이었다. 계절상으로 겨울에 배를 띄운다는 설정이

부적절하다는의견도 두됐다.

둘째, 황포돛배 시연에 따른 경호상의 문제로 주변 통제는 물론 행사장을



377제3장제17 통령취임행사

찾은참가자의불편을초래하고주차공간부족으로인한문제를유발할수있

었다.

셋째, 황포돛배 시연이 갖는 이미지가 운하 계획 추진을 연상하게 함으로

써논쟁을유발할수있다는지적과예산문제가있었다.

결국, 행사 계획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출발한 황포돛배 시연은 검소

하고 실용적인 행사를 주문한 당선인의 의지에 맞지 않고 행사에 작위적인 면

이있으며, 경호�예산상의문제등이있어최종논의과정에서중단했다.

(2) 단상위 형LED 설치

취임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통령의 취임사이다. 취임사에는 새 정부의 국

정운 방향및철학을담은메시지가함축되어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의 기 에 맞는 취임사를 보다 생동감 있게 표출하고자

무 뒷면에500인치의 형LED 스크린을설치하기로했다.

당선인이 취임사를 낭독할 때 그에 맞는 동 상을 스크린에 나타내 역동적

인 장면을 보여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메시지를 시각화함으로써 각인시키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실제 행사 준비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제기됐다.

첫째, 취임사준비위에서는 취임사에 담을 통령의 말 을 행사 전일까지

수정�보완해야 하고 통령의 취임사에 담길 메시지는 사전에 노출되지 않아

당초취임식행사중하나로

기획되었던 황포돛배 행사

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행사

를 주문한 당선인의 의지를

반 하여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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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는지적이있었다. 이러한문제로취임사가완성되는시점에맞춘 상

을제작하기에는시간적인한계가있었다.

둘째, 취임사는 통령께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말 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 그런데 이를 상물로 나타내는 것과 통령의 실제 모습이 각각 나타날

경우국민의시선을흐트러지게해자칫혼선을일으키게될수있다는문제가

제기됐다. 

그리고 역사적인 취임사에 드러날 메시지를 상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

가 있으며, 정확한 메시지를 나타내지 못할 경우 국민에게 잘못 전달될 수 있

다는점도문제로지적됐다.

셋째, 무 뒤에 설치할 형 스크린에 한 비용이 문제됐다. 취임식 행사

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금까지의 물가상승분을 반 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형 스크린에 한 예산은 반 되지 않았다. 또한, 당일의 기상상태가 좋지

않아 LED 운 이 곤란할 경우 무리한 예산 지출 등으로 인한 국민의 비난을

받을수있다는점도제기됐다. 그리고안전성도충분히고려해설치해야하는

한계가노출됐다. 

결국 시간적인 부족, 메시지 전달의 한계, 과도한 예산 지출 등의 문제가 있

어 실제 세부추진 단계에서 계획이 중단됐다. 다만, IT 세계정상이란 국가위

상을전세계에보여줄수있다는점에서향후에는좀더고려해볼만한가치가

있다고하겠다.

취임준비위는 취임식 당일

의 날씨와 참석자들의 동선

등원활한행사를위한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따른 응방안을마련

하는데최선을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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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축하비행

순수국내기술로제작한비행기를포함한우리공군의우수성과위용을보여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통령의 취임선서 후 축하비행 방안을 검토했다. 공군

및서울공항등에서도공중비행계획의일환으로가능하다는의견을보내왔다.

축하비행계획에따르면총26 가축하비행을하기로되어있었다. 먼저, 국

산기술로제작된T-50기1개편 (3 )가마포 교에서여의도방향으로비행

하게되면, 이어서군장기4개편 (20 )가뒤를따르고, 마지막으로T-50기1

개편 (3 )가행사장가까이에서하늘위로오색연무를뿌리면서상승해 통

령 취임행사의 미를 장식하는 순서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2008년 2월 5일

공군, 서울공항 관계자, 행정자치부, 취임준비위 등이 합동회의를 거쳐 당일 축

하비행시민간항공기불편을최소화하기위한협조방안, 안전운항등을위한주

변통제방안최소화, 기상악화시비행여부최종결정시간(전일18:00경)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한 후 축하비행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다만, 축하비행

을할경우국민의반응, 민간항공사불편최소화, 축하비행시행사장도착시간

이적어도8분40초전까지사전통보돼야함에따른정확한시간의예측불가능

성등이문제로남아구체적인계획은통제소운 , 통제관배치등과함께2월

12일최종협의하기로했다. 축하비행계획은2월10일당선인에게취임행사준

비상황을보고하는자리에서함께보고됐다. 이에당선인은국민을 상으로한

검소한행사취지에맞지않고비행시안전문제, 고유가시 에너지절약등으

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취임준비위에서는 내부회의를 거쳐 행사 취

지에는적합하나여러가지문제점이있다는이유로축하비행은취소됐다

(4) VISION TREE

취임식이 거행되기 전인 2월 24일 자정, 온 국민의 희

망을모으기위한비전트리행사를계획했다.

즉, 행사1주일전부터전국주요도시광장에비전트리

를 설치하고, 온 국민의 희망과 꿈을 비전트리에 매달아

이를 임기 개시 상징행사로서 상에 소개하고 새 정부의

국정운 에반 하기로하는계획이었다. 

또한 참가자들을 각종 행사 자원봉사자로 적극 추천하

거나, 향후 새 정부의 국정 모니터 요원으로 운 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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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검토됐다.

하지만, 비전트리 행사가 행사 수일 전부터 전국 주요 지역을 상으로 축

제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검소한 행사를 하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청계광장에서 2~3일간 진행하는 방안으로 축소 검토했다. 그러

나 국민에게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선언하는 취임식을 축제화할 경우 부정적

으로비칠수도있고, 숭례문화재로어수선한분위기여서국민에게불편과위

화감을제공할수있다는지적이있어최종결정과정에서배제했다.

(5) 기타

당선인의 취임사 직후 의사당 앞마당 분수 에서 무궁

화꽃이 피는 퍼포먼스가 연출되고, 이어서 하늘 위로 초

형 비전태극기가 부상하도록 계획했으나, 예산과 안전성

에서검증이되지않아중단됐다.

취임사 직후 비전 슬로건을 선포하고 IT 코리아의 위상

을세계에알리기위해‘초박형유기발광다이오드디스플

레이(AMOLED)’에 통령이 손을 올려 메시지를 전 국

민에게 전송하는 방안, 남산타워에서 불꽃놀이와 서치쇼

를하는방안등도배제됐다.

또한, 청계광장이나서울광장에서거행되는축하공연을

시민과 함께 관람하고 남 문시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직접마련한점퍼와운동화를전달받고‘이제일하러갑니

다’라는 멘트와 함께 광화문까지 걸어가서 일하는 경제

통령의 모습을 시연하는 방안, 통령이 취임사를 연설하

는 장면의 주요 키워드 및 자료를 상으로 표출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됐으나 검소한 행사 취지 및 실제 실현 가

능성등에서어려움이있어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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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 행사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검토해야 할 것은 기상 악화로 옥외행사

가불가능할경우에 해사전에충분한 처를해야한다는것이다.

이에 따라 취임준비위는 옥외행사가 불가능한 기준을 설정하고 기상상태가

좋지않을경우에는국회의사당앞마당에서의행사여부를기상청, 통령경호

실과협의해최종결정하기로했다. 아울러행사일주일전부터기상상태를수

시로 파악함은 물론 2~3일 전부터는 기상 악화에 비해 무 �음향�방송�조

명등실내행사준비도병행해추진하기로했다.

기상상태가 나빠 옥내 행사로 전환할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거행하고 참석인원을 4만 5천명에서 600명으로 참석범위를 최소화해 행사를

추진하기로했다.

옥외행사에 사용되는 예포발사�의장 시연은 생략하고 최소한의 오케스트

라단으로행사를진행하고국민과함께하는식전행사도생략하기로결정했다.

� 임기 개시 상징행사(2. 24)

시간 행사내용

11:30~12:00 ○개식(MC 김병찬)

○서울팝스오케스트라공연(최현수, 로즈장)

○ 통령 상메시지

○보신각타종

○ 통령축시낭송

○폐식

� 옥외행사 불능기준

(2.24,16:00 현재 기

상예보기준)

○기온 : 체감온도

하10℃이하

○강우: 시간당1mm

이상

○바람 : 초속 9m 이

상(바람 1m/s 증가

는 체감온도 1�C

하강)

○적설 : 적설량 5cm

이상

○강설 : 시간당 1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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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행사

� 식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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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시간 행사내용

초청자 08:30~ ○일반참가자입장, 객석머플러배부

입장� 기 ○축제성백뮤직운

사전행사안내 09:50~10:00 ○MC 인사, 행사안내, 머플러교육, 합창등

10:00~10:10 모으기 ○인트로 상

(밝은미래를염원하는민의가하나둘씩 ○오프닝공연(최소리팀3인)

새희망이되어모여들고) ○한국타악(한국타악70인)

10:10~10:18 세우기 ○장사익, 국악합창단

(그희망이밝은미래에 한확신으로 ○노래꾼&국악합창, 양악+한국타악,

우리의가슴속에돌려들어더큰비전을 합동공연등

시화연풍 세워올리니)

10:18~10:30 열기 ○테너가수공연(정의근)

(비전의푸른빛이땅을일으키고내일을 ○세계타악, 자반&한국타악, B-Boy,

향해손내미니희망과꿈이가득한 아크로바틱

미래가열린다)

10:30~10:40 나아가기 ○ 중가수(김장훈) 공연

(우리이제하나되어세계를향해, ○시화연풍아리랑 합창

미래를향해힘차게나아가노라)

공식행사안내 10:45~10:50 ○공식사회자안내말 (행정자치부의정관)

상 10:50~10:55 ○장내정리/ 사전행사인터뷰 상

항목 시간 행사내용

통령입장 10:53~11:00 ○환 무

○청사초롱든남녀어린이와함께중앙통로입장

소개 상 11:00~11:01 ○개식선언및팡파르(의원회관및국회도서관옥상)

국민의례 11:01~11:05 ○국민의례(국기에 한경례, 애국가제창(1절), 

순국선열및호국 령에 한묵념)

식사 11:05~11:08 ○국무총리

취임선서 11:08~11:10 ○취임선서

군악 의장 행진 11:10~11:14 ○국방부군악 의장 시연및예포발사

및예포발사

취임사및비전선포 11:14~11:44 ○ 통령

축하연주 11:44~11:53 ○축하연주(정명훈, 베토벤9번교향곡, 환희의송가)

이임 통령환송 11:53~11:56 ○이임�신임 통령내외

통령행진 11:56~12:04 ○ 통령퇴장행진, 국민 표격려및인사등

폐식선언 12:04~12:05 ○ 통령승차

항목 시간 행사내용

차량행진 ○여의도→마포 교남단

○마포 교남단→서울광장(차량이동)

시청앞광장 ○서울광장시민 접

효자동환 행사 ○효자동주민환 행사진행및청와 직원입구환

12:05~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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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행사에 참여한 사람들

○총감독: 손진책 ○기획총괄: 김찬형 ○제작총감독: 이도훈

○연출: 한중구 ○조감독: 신용수엄승욱 ○조연출: 임진관

○미술감독: 황 익 ○음악감독: 김재 ○안무감독: 정재만

○연희감독: 김성녀 ○의상감독: 한진국 ○ 상감독: 강덕용

○음악조감독: 김성국 ○풍고안무: 채향순, 김승일 ○천지울림안무: 김덕수, 최종실

○연주: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국악관현악단, 국립국악원창작악단,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안산시립국악단

○연합합창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고양시립합창단, 부천시립합창단, 성남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

○연합무용단: 국립무용단, 국립국악원무용단, 서울시립무용단, 강원도립무용단, 인천시무용단, 서울예술단, 삼성무

용단, 벽사무용단, 숙 무용단

○사회: 김제동�최정원�김학도

○지휘: 정명훈

○노래: 장사익(교수), 정의근(테너), 노선우(소프라노), 김장훈(가수)

○타악: 최소리, 송포세계타악연주단, 사물놀이한울림연주단, B-Boy

○예포발사: 기수단, 군악 , 취타 , 육�해�공군의장 , 여군의장 , 전통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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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된점

취임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섬기는 정부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취지에 부응해 화려하거나 격식을 벗어난 프로그램은 과감히

배제됐고 국민과 함께하는 취임식이 되도록 꾸몄다. 취임행사의 일환으로 계

획했던 축하비행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기름값이 많이 들어서….”라는 당

선인의 표현으로 취소함으로써 경제살리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프로그램 중 통령에게 점퍼와 운동화를 주는 연출, 황포돛배 서명

등의례적이거나지나치게작위적인요소도배제했다.

신 국민을 섬기는 정부의 취지에 맞게 무 를 국민 가까이 설치하고, 좌

석을 무 앞까지 배치했다. 좌석배치에 있어서도 가족단위석을 별도로 마련

해 통령이 취임식장에 들어설 때 가까이 앉은 가족들이 손을 흔들고 환 함

으로써 자녀들에겐 꿈과 희망을, 부모에겐 긍지와 용기를 심어주었다. 또한,

관행상 단상에 배치하던 내각 참석자들의 자리를,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을

모시겠다는취지로무 아래로내린점은상당히의미있는시도 다.

이번 취임식은 절제되고 검소한 행사이면서도 명실공히 국민과 함께하는

축제의장이었다. 처음으로참가자의절반이상을국민참여를통해초청했다.

통령도 전용차량을 이용해 행사장 무 앞까지 도착했던 관례를 과감히 깨

고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취지에서 국회의사당 중앙 약 200m를

도보로걸어서들어감으로써큰호응을얻었다.



385제3장제17 통령취임행사

2) 미흡한점

통령 취임식은 정부에서 주관하는 최고의 의전행사이다. 그런 점에서 의

전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를 비롯해 관련된 전 부처가 하나로 뭉쳐 행사를 성

공리에 이끌어야 한다. 각 부처 간 맡은 바 임무에 한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

하고, 갖고 있는 노하우나 매뉴얼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한다. 이번취임식은 부분이러한취지를기반으로추진됐다.

하지만, 일부 부분에서 부처 간 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계획 수립

또는 추진단계에서 매끄럽지 못했던 점이 다소 있었다. 또 취임식은 의전행사

로서 새 정부의 출범의지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할

수있다. 그런점에서품위있고격식을갖춰진행할필요가있다. 그러나이번

행사의 초기 기획단계는 의전이라는 기본 틀을 벗어나 연출을 위주로 고려한

점이 있었다. 즉, 지나치게 외형을 포장함으로써 의전행사의 취지가 화려하고

보여주기위한것으로계획됐던것은새정부의검소한행사취지에벗어나있

었다고볼수있다. 최종행사단계에서는이러한점이많이배제되어검소하면

서도 품격 있게 준비됐지만, 앞으로는 기획사가 기본방향 단계에서부터 정부

부처의전행사에 한개념을확실히가져야할것이다.

취임식 예산은 약 25억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행사예산에 필요한 경비는 매

우부족했다. 그러다보니당초계획했던프로그램의상당부분이빠지게되고,

이번 취임식은 의례적이거

니 지나치게 작위적인 요소

를 배제하고 검소하고 실용

적으로치러졌다.



행사의큰틀이바뀌게되는결과를초래했다. 검소한행사라는근본적인틀은

지켰지만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정부의 국정운 방향을 제 로 알리는

데에는다소미흡했다고볼수있다.

취임식은국민과함께하는행사로국민참여를절반이상으로한것은그의미

를배가시키기위한것이었다. 인터넷을통해국민참여를유도하는등초청인원

을결정한것은좋은시도 다. 하지만, 인터넷을통한초청에있어서사전에취

임준비위에 인터넷 시스템 구축 예산이 전무해 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다

보니, 계획한 프로그램 등이 원하는 날짜와 방법으로 구축되지 못했다. 취임준

비위활동을홍보하거나국민참여관련문제점을인터넷을통해수정�보완하는

데에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다. 향후에는 취임준비위의 홈페이지 개설에 한

예산편성과별도업체와의계약으로이러한문제점을개선해야할것이다.

3) 평가

제17 통령 취임식은‘검소한 행사, 국민과 함께하는 행사, 가족축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취임식 행사의 무 단상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손을

잡은역동적인장면이그의미를함축한것이라고할수있다.

새 정부에 거는 기 만큼이나 행사장을 가득 매운 4만 5천여명은 질서정연

하게 관람하면서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켰다. 행사의 전체적인 운 에 있어서

도‘동양과 서양의 조화’를 모토로 해 로벌 정부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됐다. 행사를준비함에있어서두달여라는다소짧은기간에도불구하

고 취임준비위와 행정자치부, 기획사가 상호 협력으로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화려한 미를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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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실무준비위원회 행사준비위원회

1.3 ○박범훈취임준비위원장임명

1.4 ○취임행사관련정부측보고(1차)

-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 취임식, 외빈초청원칙(안) 등

1.5 ○취임행사관련보고(2차)

- 기획사선정, 자문위원회구성등

1.6 ○취임준비위사무실설치(별관3층)

- 조직구성,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파견

1.7 ○취임준비위운 계획보고

- 인수위백성운행정실장

1.8 ○제17 통령취임기념우표시안보고

- 기존관행타파, 로벌한디자인

- 문포함등

1.9 ○외교통상부외빈초청계획보고

○국립국악원등행사지원협조

1.10 ○취임식기획사선정(제일기획) ○기획사선정

○국립극장장, 행정자치부제1차관행사협조

1.11 ○기획사연석합동회의 ○취임준비위, 행정자치부방문계획협의

○합동워크숍계획수립

1.12~13 ○합동워크숍(양평, 남한강수련원) ○합동워크숍참석(프리젠테이션, 토론등) 

취임준비위,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제일기획사

1.14 ○외교통상부초청방침회의

1.15 ○행사기본계획당선인보고 ○세부프로그램구성안협의

○기념우표시안보고(2차) - 임기개시상징행사, 프로그램구성

○취임식관련국무총리예방협조 - 무 디자인, 상안협의

1.16 ○기념우표최종안확정보고 ○세부프로그램구성안협의

- 무 구조물, 형LED, 무 디자인

○와이브로, AMOLED 가능성조사

1.17 ○앰블렘추가디자인보고 ○세부프로그램구성안수정

○식전행사프로그램협의 - 식전행사, 오케스트라협의등

1.18 ○취임식기본계획1차보고(당선인) ○당선인보고안작성

- 앰블렘, 어플리케이션등수정

1.19 ○앰블렘디자인협의(2차) ○업무협의(주요의제, 당선인보고등)

1.20 ○국민참여�슬로건등참여방안보도자료배포

1.21 ○취임준비위홈페이지개설 ○ 상제작회의

○인터넷국민참여신청페이지오픈 ○출연진섭외및추진계획협의

- 출연진관련기본운 계획등

1.22 ○취임식앰블렘협의(3차) ○앰블렘, 식전행사안무연출협의

○ 상제작협의, 스탠드석협의

○머플러제작협의

1.23 ○취임식앰블렘협의(4차) ○프로그램수정및연출안협의

○취임식슬로건공모(인터넷) - 프로그램콘티(안), 예산작업등

○인터넷국민참여현황브리핑

1.24 ○취임식앰블렘확정당선인보고 ○프로그램수정및연출안협의

- 무 , 시스템, 제작

○경호팀협의(업무공유등)

� 취임준비위원회 주요 일정표



388 제2부제17 이명박 통령시 개막

1.25 ○취임준비위보안교육 ○프로그램수정및연출안내부협의

○백서발간회의 ○무 �환경장식물관련현장답사

1.26 ○해외동포, 국내거주외국인참여방법협의 ○식전문화행사국악회의

(외교통상부) ○ 상제작회의, 남산타워등답사

1.27 ○인터넷국민참여추첨방식협의 ○식전행사시화연풍음악회의

○국정홍보처취임식기자단관련협의 ○임기개시상징행사관련검토

1.28 ○슬로건공모작우수작선정방법논의 ○전문가합동위원및행정자치부차관보고

○전문가기획합동위원회의 ○경호팀미팅, 비전트리시뮬레이션

1.29 ○행사추진상황점검회의 ○행사추진상황점검회의

○공군축하비행협의 ○환 무, 합창단안무등협의

○무 장식및주변장식물업체선정

1.30 ○방송기획합동회의 ○방송관련주요의제협의

○출연진관련협의

1.31 ○슬로건공모마감: 추첨방식협의 ○국회의사당시스템현장답사

○예산관련회의 ○음향통신관련경호팀협의

2.1 ○인터넷국민참여추첨방안협의 ○프로그램변경각파트별수정작업

○시화연풍관련김장훈미팅

2.2 ○항공 축하비행관련회의 ○내부스탭프로그램협의

- 중앙LED 제외추가 안, 환 무관련협의

2.3 ○언론사브리핑: 국회앞마당 ○국회의사당출연진현장답사

○시화연풍시나리오, 슬로건디자인작업등

2.4 ○방송전문가회의: 전야제, 취임행사방향협의 ○전체스탭프로그램회의

- 프로그램변경, 시화연풍협의등

2.5 ○축하비행관련회의: 잠정결정 ○경호관련전체회의

○경호관련회의: 행사시경호등 ○전체스탭프로그램회의

○초청자좌석배치방안

2.6 ○행사계획안작성 ○전체스탭프로그램회의

2.8 ○무 단상설치관련협의 ○중앙�사회자포디움사용협의

○음악녹음, 상제작협의

○출연진 기공간협의

2. 9 ○행사계획(안) 협의 ○장치�장식물배치도작업

○경호시스템및스텝복제작협의

○김장훈곡녹음등

2.10 ○행사계획(안) 당선인보고 ○당선인보고

○한국타악연습일정, 무 오케스트라단상하단�

상조정실공간계획

2.11 ○이재오의원방문행사(안) 보고 ○청와 경호팀답사(프롬프트확인)

○취임식방송사와의협의 ○국회답사(무 디자인, 방송협의)

○국회의사당답사(무 , 방송, 군악 ) ○전력추진관련일정협의

○군악 , 의장 등지휘관협의

2.12 ○당선인복장인터넷게시협의 ○3MC 시나리오관련협의

○백서편집회의 ○의장 현장리허설

○전야제행사�예산등관련협의 ○포디움리프트작업, 국회공간협조

○최소리�김장훈AR 작업

2.13 ○공식행사음악녹음 ○행사음악녹음

○경호관련회의 ○청와 경호팀회의(경호, 검측, 통신)

○프롬프트, 포디엄협의

○출연진연습(남산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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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보신각타종행사관련협의 ○연습(국회의사당앞마당)

- 오케스트라협연, 당선인 상녹화

○서울시청앞광장행사계획협의

2.15 ○경호관련관계관회의(청와 경호실)

○복장착용관련인터넷게시협조 “

○ 통령복장착용관련보고

2.16 ○단상인사계획협의

○가회동환송, 효자동환 행사협의 “

- 서울종로구청담당자등

2.17 ○프롬프트�포디움리프트현장점검

“○기획사콘티구성(안) 협의

2.18 ○취임식준비상황인수위원장보고

“○행정자치부취임식세부상황보고

2.19 ○머플러배부관련협의

○취임식당일업무분장협의 “

○준비상황보고(총무�의전비서관)

2. 20 ○팸플릿: 문, 사진, 서명등협의

2. 20 ○선서문: 표지, 내지, 코팅등 “

2. 21 ○전야제행사: 타종인사, 계획협의

“○가회동�효자동행사계획협의등

2. 22 ○당선인보고: 취임행사준비상황

- 당선인시간계획별행동및배려사항 “

- 취임사포디엄설치등협의

2. 23 ○예행연습 ○예행연습

2. 23 ○비서실장보고: 행사준비상황, 단상인사배치등

2. 24 ○종합연습 ○임기개시타종행사무 설치등

○임기개시타종행사 ○종합연습

2. 25 ○취임식(국회의사당) ○취임식개최

○경축연회(세종문화회관)

○외빈만찬( 빈관)

제3장제17 통령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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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출범(2007.12.26)

아직도성탄분위기에젖어있던2007년12월26일오후4시30분. 서울중구삼청동에있는

한국금융연수원 건물로 검정색 카니발이 들어섰다. 연수원 앞마당에 두 줄로 도열해 있던 사람

들이 카니발에서 내린 이명박 제17 통령당선인을 맞았다. 이경숙 숙명여 총장도 차에서

내렸다.

당선인은 도열해 있던 30여명의 사람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김형오 한나라당 국회의원

과맹형규, 박형준의원, 사공일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의모습도보 다. 제17 통령직인수

위원회인수위원들이었다.

인수위원들과 악수를 나눈 당선인은 성큼성큼 연수원 별관 입구로 걸어갔다. 인수위원들도

뒤를 따라 입구 양편으로 늘어섰다. 계단을 올라간 당선인은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숙 총

장과 함께 길이 1m는 족히 넘어 보이는 노란색 나무판을 들어올렸다. ‘ 통령직인수위원회’란

씨가커다랗게새겨져있었다.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현판이었다.

당선인과이경숙위원장은들고있던현판을건물왼편벽에걸었다. 그동안기업CEO로서또

는 서울특별시 시장으로서 적지 않게 현판을 걸었을 터이지만 당선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것

같았다. 도열해있던인수위원들의박수가쏟아졌다.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출범을알리는

감격적인순간이었다.

현판을건다음당선인을비롯한인수위원전원이현판앞에서기념촬 을했다. 도열한인수

위원들의 머리 위 벽면에는“국민을 잘 섬기겠습니다. 경제를 꼭 살리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

힌커다란플래카드가걸려있었다.

1개특위7개분과로인수위구성

기념촬 을마친일행은곧바로회의실로자리를옮겼다. 인수위원들에게임명장을수여하기

위해서 다. 당선인은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죽 둘러보았다. 앞으로 두 달 동안 인수위를 이끌

면서새정부의밑그림을그릴핵심인물들이다모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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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은 통령 당선 닷새 후인 12월 25일 오후 5시에 인수위원장에 이경숙 숙명여 총장

을, 부위원장에는 김형오 한나라당 의원(전 선 위 일류국가비전위원장)을 선임했다. 이때 1개

특위와7개분과체제로구성된인수위조직도발표했다. 

위원장 산하에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실무기구로 △기획조정분과

(국정목표 수립, 운 기획�총괄조정, 국정과제 설정, 국정로드맵 담당) △정무분과(청와 , 총

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담당) △외교통일안보분과(통일부, 국방부, 외교통

상부 담당) △법무행정분과(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검찰청, 경찰청 담당) △

경제Ⅰ분과(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담당) △경제Ⅱ분과(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담

당) △사회교육문화분과(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

부, 국가보훈처담당) 등7개분과를두기로했다.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산하에 △정부혁신�규제개혁TF △투자유치TF △기후변화�에너

지 책TF △한반도 운하TF △새만금TF △과학비즈니스벨트TF 등 6개 태스크포스(TF)를

운 하기로했다.

그밖의기구로당선인자문위원단과취임준비위원회,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등을두기로했

다. 또 변인실과행정실을두고취임준비위원회및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와연계토록했다.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현판식. 이명박 통령당선인과이경숙인수위원장, 그리고인수위원들이

현판식후박수를치며인수위출범을자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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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림화와효율성위해16 비인력과예산20% 감축

당선인은다음날인12월26일에후속인사로인수위원을선임한데이어오후에곧바로현판

식을갖고인수위원에게임명장을수여하는숨가쁜일정을소화하고있었던것이다.

당선인은이경숙위원장과김형오부위원장에이어인수위원들에게임명장을수여했다. 변

인에는 이동관(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행정실장에는 백성운(전 경기부지사)이 임명됐다. 기획

조정분과에는 맹형규(국회의원, 간사), 박형준(국회의원), 곽승준(고려 교수)을, 정무분과에

는 진수희(국회의원, 간사), 남주홍(경기 교수)을, 외교통일안보분과에는 박진(국회의원, 간

사), 현인택(고려 교수), 홍두승(서울 교수)을, 법무행정분과에는 정동기(전 법무부 차관,

간사), 이달곤(서울 교수)을, 경제Ⅰ분과에는 강만수(전 재정경제원 차관, 간사), 백용호(이

화여 교수), 이창용(서울 교수)을, 경제Ⅱ분과에는 최경환(국회의원, 간사), 홍문표(국회의

원), 최재덕(전 건교부차관)을, 사회교육문화분과에는 이주호(국회의원, 간사), 김 식(동서

교수), 이봉화(서울시여성가족정책관)을임명했다.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 사공일 전 재무부 장관과 데이비드 엘든 두바이 국제금융감독

센터 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과 윤진식 전 산업자원부장관을 공동 부

위원장에, 투자유치TF 팀장에 윤진식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에 박재완 국회의원을, 기

후변화�에너지 책TF 팀장에 허증수 경북 교수를, 한반도 운하TF 팀장에 장석효 전 서울

시 부시장을, 새만금TF 팀장에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 과학비즈니스벨트TF 팀장에 민동필 서

울 교수를각각임명했다.

당선인은 이경숙 위원장과 김형오 부위원장 등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잘 부탁합니다”,

“잘좀해줘요”, “열심히하세요”라는당부를연발했다.

주호 당선인 변인은 이에 앞선 오후 2시에 인선발표를 한 뒤 가진 브리핑에서“인수위에

자문위원단이 있어 전문성 등은 자

문위원단을 통해보충하고 인수위원

은 전문성과 실적이 있는 실무형 위

주로선정했다”고밝혔다.

60일간의시한부 장정에들어간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는 16

비해 20% 줄여 구성하기로 하고 후

속 인선에 들어갔다. 그리하여 12월

30일에정부부처에서파견된34명을

포함한 71명의 전문위원, 31일에는
현판식 후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이경숙 위원장을비롯한 인수위원들에게 임명장을수여하

고성공적인인수위가되어줄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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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파견38명을포함한76명의실무위원과사무직등총184명의인수위구성을마쳤다.

이는 지난 16 때에 비해 21% 감축된 숫자로, 당선인이 슬림화되고 효율성 있는 인수위를

지시한데 따른 것이었다. 정부부처 파견공무원은 각 부처에서 3배수로 추천을 받아 전문성과

창조적이고미래지향적인사고, 개혁성등을중심으로선정했다.

“낮은자세로국민섬기는모습보여달라”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은 곧바로 2층 회의실로 옮겨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당선인은 종

전까지 농담을 섞어 분위기를 띄우던 것과 달리 엄숙하고 진지한 목소리로 인수위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위원들에 한당부사항을전달했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국민이 기 하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날이고, 국민이 새 정부

에거는기 는매우크다”며인수위원들이잘해주면국민은차기5년에희망을가질것이기때

문에책임이이루말할수없이크다고심경을밝혔다.

당선인은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누차 강조하면서 △새로운 것을 만

들어내는창조적인수위△말보다행동으로보여주는인수위△우선순위를잘가려내는인수위

가되어줄것을당부했다.

또 시 에 맞은 변화는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 긍정적 사고로 임해 달라며 위원간 화합을 주

인수위첫전체회의. 인수위원전원이참석한이자리에서이명박 통령당선인은‘낮은자세로국민을섬기는’마음으로

창조적인수위, 행동하는인수위가되어줄것을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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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했다. 당선인은 특히“언론이 인수위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어 하지만 잘 정제된 결과를 갖고

국민에게알리는것이중요하다”며개인의견을앞세워국민에게실망감을줘선안된다는점을

두차례나지적했다.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바로 인수위 운 규정에 한 간단한 설명을 들은 뒤 토의에 들어갔다.

정동기간사는“4조1항의‘행정’이란부분은‘법무행정’이란말이맞지않느냐?”고지적했고, 사

공일위원장은“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하나의분과처럼돼있는데그게맞는것이냐?”고물었다.

박진간사는“전문위원이나행정위원에는인원제한이없느냐?”고궁금한사항을묻기도했다.

이후당선인은일일이위원들을소개했고, 비교적편한분위기에서상견례를가졌다. 이자리

에서김형오부위원장이“조만간워크숍을갖자”고제안하자이를받아들 다.

8 어젠다선정과인수위운 규정마련

한편 인수위는 출범 다음날인 12월 27일, 인수위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회의를 열어 인수위

세부운 방향과주요추진과제등을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는 앞으로 추진할 8 어젠다(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가 이날

내놓은 8 어젠다는 △성장혜택이 중산층과 서민에 돌아가게 하기 위한 민생경제 책 △공공

부문 개혁과 정부조직 개편 △해외투자 유치 및 국내투자 활성화 △교육개혁 △부동산 안정화

책△부패척결방안△청년실업해소방안△보육및노인복지 책마련등이었다.

인수위는최우선과제로성장혜택이중산층과서민에게돌아가게하기위한민생경제분야를

선정하고, 세부추진 책을마련하기로했다.

인수위 운 관련 규정도 정했다. 회의는 매주 화요일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 공동 주재의

전체회의 외에 매일 오전 7시 30분 김형오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간사회의와 함께 수시로 각 분

과별회의를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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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경숙인수위원장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이경숙 숙명여 총장은 인수위

원회제도가생긴1998년이후첫여성위원장이란타이틀을달았다.

이경숙 위원장은 1994년 숙 13 총장이 된 이후 4번 연속 직선총장으로

당선돼최장수총장기록을세운바있다. 주호 당선인 변인은이경숙위원

장의인선에 해“직선으로네번이나총장을역임한인물로화합속에서변화를이끌적임자이자, 탁월한경 능력

을가지고있는여성이라는점이임명의배경”이라고설명했다.

이경숙위원장은지난두달동안1년에맞먹는강도로일을했다고회상하고, 인수위활동이성공적이었다고자평했다.

“사실이번인수위가가장어려운상황에서출범했다. 총선을앞두고있고, 전혀색깔이다른정권으로부터정권을인

수받아야 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선발된 사람들이 모두 능력 있는 분이라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었다.

사람의무한한잠재력을실감했다. 인수위한분한분이나에게는모두소중한존재 다. 감사하게생각하고있다.”

그런데일부자문위원들이물의를일으켜인수위의도덕성, 섬김의정신을훼손시킴으로써인수위전체명예를손상

시킨 것에 마음 아파했다. 논의 중인 과제들이 결정된 것으로 기사화되고, 오락가락했다는 언론의 지적을 받을 때는

가슴이아프기도했다고했다.

“사실보도가아닌경우도많았다. 그럼에도나는원망하기보다그런기자들도다우리인수위의사람들이라고생각했

다. 우리의감시자로서, 조언자로서, 비판자로서, 정책검증자로서, 거름장치로서의역할을해주었기때문에새정부

의나아갈방향을수립하는데많은도움을주었다. 오히려좋은정책을만드는데힘이돼주었다는측면에서감사를

드리고싶다.”

이명박 당선인과 그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이경숙 위원장은 지난 두 달 동안 당선인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한 것도 소

중한경험이라는말을잊지않았다.

“사람들이 당선인데 해 현 건설 사장 시절의 불도저적인 면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당선인 본인도 말 하셨

지만 매일 변하고 있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굉장히 사색적이고 사고가 깊은 분이다. 깊이 생각

하고, 결정되면강하게 어붙인다. 또하나는굉장히가슴이따뜻한분이다. 그리고굉장히소탈하다는것인데이점

은그전에나도잘몰랐다. 회의장에서도자신이직접커피를타다마시는데이것이가식이아니라몸에밴일상임을

알수있었다. 같이있으면 통령하고같이있다는느낌보다는가족과같이있는편안함을느끼게된다. 창의력이뛰

어나고 미래를 내다보는 선견력도 단하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목표가 뚜렷하고 가치관이 분명하다. 항상 솔선

수범한다. 지도자가 모범이 돼야 국민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나

라를최고로만들고싶은열정이가득하다. 앞으로청와 와정부가엄청나게변할것이다. 일분의시간도아쉽게생

각하는행동주의자이다. 이런 통령을만난것이우리국민들에게는큰복이라고생각한다.”

인수위원장으로서새정부밑그림을그리는막중한업무를성공적으로완수한이경숙위원장. 섬김경 이무엇인지

몸소실천해보 다는평을듣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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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경제인간담회참석(2007.12.28)

인수위가 구성돼 정권 인수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새 정부의 제일 모

토인‘경제살리기’행보에 우선 나섰다. 그 첫걸음은 12월 28일 열린 경제인과의 간담회 다.

삼성을 비롯해 현 자동차, LG, SK 등 기업 총수들과 만나 머리를 맞 고 경제를 살리기 위

한허심탄회한 화를나눴다. 이어새해둘째날인1월2일에는민�관경제연구기관 표와간

담회를 갖고“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실천적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날

에는중소기업인과간담회를갖고새정부가중소기업을위한적극적인정책을펼것이라며“경

제살리기정책에는중소기업이중심을차지하고있다”고소개했다.

4 재벌총수참석, 취재열기뜨거워

2008년 12월 28일 오전 11시, 서울 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20층에 있는 경제인클럽에

진을 치고 있는 기자들을 헤치고 낯익은 얼굴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한동안 공적인 자리,

특히전경련모임에잘얼굴을드러내지않던삼성이건희회장과LG 구본무회장의모습이보

다. 현 자동차 정몽구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도 자리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재계를 움직

이는4 그룹의총수가모인것이다. 그리고전경련회장인조석래효성그룹회장을비롯해이

구택포스코회장, 허창수GS그룹회장, 박삼구금호아시아나그룹회장, 조양호한진그룹회장,

김승연한화그룹회장등21명의재계총수가참석했다.

통령직인수위원회의이경숙위원장, 사공일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강만수경제Ⅰ분과

간사, 최경환경제Ⅱ분과간사, 이한구한나라당정책위의장등의모습도보 다. 당선인과재계

총수들이경제활성화및투자를통한일자리창출방안에 해허심탄회하게의견을나누는자리

다. 우리나라 경제계를 움직이는 재벌총수와 통령 당선인이 만나는 자리여서 취재열기가

뜨거웠다. 취재진과경호원의몸싸움이여러차례목격될정도 다.

조금 뒤, 이명박 당선인이 간담회장에 들어섰다. 당선인은 간담회장을 돌며 재계 인사들과 반

갑게 인사를 나눴다. 이건희 회장에게는“별일 없으십니까?”라는 인사말을 건내며 악수했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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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구 회장에게는“여수엑스포 유치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라는 격려의 말을 건냈다. 지난

해 폭력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김승연 한화 회장에게는“요즘 열심히 하시더라”고 관심을 표

명했다. 간담회는도시락으로식사를하면서2시간10분이나이어졌다. 당선인이의견을많이나

누자며거창한식사보다는도시락식사를제안했던것이다.

“기업하기좋은환경만드는정부되겠다”

당선인은인사말을 통해선거끝난 다음에가장먼저전경련을 찾아온것은새 정부가기업인

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을 약속하고, 온 국민이 바라는 일자리 창출

에 기업이 적극 협력해줄 것을 부탁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선인은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일자리가생기기때문에정부의역할은기업인들이투자를활성화할수있는분위기를만들

어 주는 것이라며 새 정부를 비즈니

스프렌들리(Business Friendly: 기

업하기 좋은)한 정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도 투명

경 과 같은 로벌 스탠더드에 맞

는경 을해줄것을요청했다. 

당선인은“진정으로 기업이 원하

는규제를풀겠다. 앞으로정부가이

래라저래라하지않을것”이라고말

하는 한편, 기업이 로벌 시장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피력

했다. 또 부동산 시장에 해 언급하면서“부동산 정책은 다소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생각하

지만제가취임한다고해서부동산값이오르는일은절 없을것이라는점을분명히말 드린

다”고 강조했다. 개인적으로 한민국의 주택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한다며“시장경제 원칙

을지키면서부당한개발이익으로부동산가격이오르는것을억제하는정책을쓰겠다”는말도

잊지않았다. 

한편 당선인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이번 선거를 기업인 모두가 가벼운 마음으로 치

고 정경유착이란 단어는 없어졌다”며 서로 부담 없이 선거를 치 기에 당당하게 나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설명했다. 당선인은 이어“중소기업과의 상생도

필요하고 사회적 약자에 한 배려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그러한 면에 조금 더 신경 써

주면좋겠다고당부했다.

경제인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는이명박 통령당선인. 이자리에서당선인은새정부

를‘비즈니스프렌들리’한정부로만들겠다고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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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에게“기업투자환경만들어달라”주문

앞서조석래전경련회장은인사말에서“이번 선만큼경제에 한국민들의관심이높았던

적은없으며, 국민들이가장바라는것은일자리창출”이라고서두를꺼낸뒤“사회가안정된가

운데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시장경제원칙을 존중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기업인들이 마음 놓

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기업인들도 당선인이

제시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투자를 확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

다.

참석 기업인들은 이명박 당선인의 당선 자체가 투자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투

자를당초계획보다확 하고, 채용규모도 폭늘릴것이라고앞다퉈밝혔다. 부가가치가높은

비즈니스로 포트폴리오를 개편하거나 R&D 투자를 확 해 신성장동력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했다.

간담회는 마치 단합 회를 방불케 했다. 모두 기업 CEO 출신의 통령 당선에 고무된 분위

기 다. “4 그룹을 포함한 모든 회장들이 몇 년 만에 모 으니 재계가 단합해 경제를 살리는

데앞장서자.”“우리경제특성상경제활성화의핵심인투자확 는 기업이앞장서고, 투자의

성과가 �중소기업모두에게골고루가도록 �중소기업간상생협력에도힘을쏟자.”

그러면서도 노사 평화를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불법적 노사분규가

외국인투자 유치에 큰 장애요인임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노사 모두가 반 하고 있는 비정규

직법을빠른시일내에개정해줄것을요청했다.

경제살리기행보에나선이명박 통령당선인이재계총수들과자리를같이했다. 이자리에서경제인들은

투자활성화에앞장서겠다며투자환경을만들어줄것을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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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수도권규제완화요청도많았다. “공장총량제등수도권규제가외자유치및기업의투자

확 에 지장을 주고 있다”면서 선진국들은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규제를 없애

는추세임을소개하고, 새정부에서는수도권규제를획기적으로정비해줄것을건의했다.

그리고 경제살리기 방안에 해 정부와 재계가 허심탄회하게 화할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

로‘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 주호 변인은 간담회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큰 틀에서 민�관합동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가칭) 설치에 합의했다”

고밝혔다.

“안된다고, 어렵다고주저앉을수없어”

당선인의 경제살리기 행보는 새해 1월 2일 오후 2시에 열린 국책�민간 경제연구기관 표들

과의간담회와1월3일오후3시30분에열린중소기업인간담회로이어졌다. 

경제연구기관 표와의간담회에서당선인은경제활성화의여건이만만치않은것은알지만

‘안된다’, ‘어렵다’라며주저앉지말고길을찾아야한다며경제활성화의지를강조했다. 당선

인은 2시간 가까이 참석자들의 의견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으로“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정부주도로무리하게7% 성장을만들겠다는어리석은정책은쓰지않을것”이라며성장동력을

기업이스스로찾아내야할것이라고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규제개혁과 노사문제, 투자 촉진, 공공부문 개혁, 자유무역협정(FTA), 청년인력

해외 진출, 연구기술 투자문제 등 전반에 해 전문가적 입장을 허심탄회하게 개진했다. 당선인

은이를진지하게경청했다. 

당선인은중소기업인간담회에서“일자리만들기와서민의주름살을펴기위해서는중소기업

들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선인은 또“새 정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

책을 펼 것”이라며 경제 살리기 정책에는 중소기업이 중심을 차지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이 스스로 앞길을 터 나가고 경쟁력을 키우면 정부는‘도우미 역할’을 할 자세가 돼

있다”면서“올해는 중소기업들이 어깨를 펴고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

다. 

당선인은특히우리사회에서반기업적, 반시장적인정서가있었지만새로운시 에는친기업

적인환경을만들자세가돼있다면서기업인이존경받는사회를만드는데기여하겠다고강조했

다. 이밖에도 공항 귀빈실을 기업인들에게 개방하고, 적극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펼 것임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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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첫업무조정회의(2007.12.29)

인수위 출범 나흘째이던 12월 29일 오후 2시, 인수위 회의실로 인수위원들이 속속 모여들

었다. 인수위발족이후첫업무조정회의(워크숍)를열기위해서 다.

이날이명박당선인은인사말을통해“산업화시 의조직으로는21세기에성공할수없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조직으로 바꿔야 한다”면서 사람과 조직을 줄이기보다는 그

기능을조정해업무를효율적으로할수있게하느냐가관건이라고밝혔다.

정부는민간에 한도우미여야한다면서정부조직개편은“목표를세우고줄이겠다는생각보

다는효율적인기능과업무를전제로한조직개편을생각해야한다”고강조했다. 또기능을조절

하다보면시 에맞는조직이된다며“이상과현실이잘조화됐으면좋겠다. 현실을감안하지않

인수위원전원이한자리에모여인수위의업무방향을논의한첫업무조정회의. 

인수위원들은이자리에서자기소개를하며서로얼굴을익히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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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어려운만큼이상적인방법과현실적인방안을잘절충했으면좋겠다”고덧붙 다.

새 정부를‘실용주의 정부’로 하겠다고 표명했던 당선인으로서는 인수위가 해야 할 일의 우선

순위가슬림화되고효율적인정부조직개편임을강조한것이다.

당선인은 특히“정부조직 개편은 인사 및 내각 구성과도 관계가 있어 상당히 시급한 일인 만

큼 우선순위를 앞쪽에 뒀으면 좋겠다”며“가능하면 17 국회의 도움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는생각”이라고말했다.

“변화무쌍할향후5년, 미래 응해정책만들어야”

당선인은인수위의활동방향과관련, “잘했든못했든5년간일어난일을사실그 로파악하

고 거기에서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부처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만드는것이좋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또 지난 5년간이 모두 잘못됐다는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잘된 것은

잘된 로, 잘못된것은잘못된 로봐야한다”면서지난5년보다더빠르고변화무쌍할미래5

년에 응해정책을만들것을주문했다.

이어“워크숍을 통해 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고, 의사소통이

충분히 돼야 창조적 아이디어가 나온다”면서 인수위원들이 짧은 기간에 5년 국정의 초석을 만

들어야하는막중한책임을지니고있다고상기시켰다.

당선인은“국민들이새정부는효과적으로일하는정부가될것이라고인식하고있기때문에

인수위원회가얼마나효과적으로일하느냐하는것이다음정권의초석이될수있다”며얼굴이

될수있다는생각을갖고일할것을주문했다.

12월 26일의 첫 전체회의에서도 강조했던 것처럼 이날도 당선인은 정제된 언론 발표를 주문

했다. 언론에 개인의 견해가 나가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면서“잘 협의해서 정제된 말

이언론에충분히나갈수있는시스템을갖췄으면좋겠다”고당부했다.

4C를바탕으로서민과소외계층먼저챙기는인수위돼야

이경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민과 소외계층을 먼저 챙기고 배려하는 인수위가 돼야 한

다면서“사람이중심되는정책을제시하고, 사람이주인되는시 를열어가야한다는생각을갖

고있으며, 이마음하나로인수위를꾸려가야겠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소신을피력했다.

이어“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상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하다가‘4C’로 정리했

다”면서 서로 배려하는 마음의‘케어(Care)’, 신뢰할 수 있는‘크레더빌러티(Credibility)’, 화

합(협력)하자는 의미의‘코퍼레이션(Cooperation)’, 마지막으로 창조성을 뜻하는‘크리에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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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티(Creativity)’라고설명했다.

이위원장은“인수위에서일하는게출세나자리를보장하는개인 달이아니라는점을분명

히 지적해 두고 싶다”면서 두 달이 안되는 기간에 밤낮없이 나라를 위해 봉사한 뒤 자신의 자리

로돌아가는것이라고강조했다.

이어“국민의과도한기 가있는데새정부가출범하더라도하루아침에어떻게나라가바뀌

겠느냐. 국민이 인내 속에 기다려 주시고, 당선자에게 용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인수위가 더

많은노력을하자”고독려했다.

이명박정부는“국운융성의시 가될것”

한편 워크숍에서는 토론에 앞서 참석한 인수위원들이 일일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이색적인소개와좌우명이쏟아졌다.

사공일 특위위원장은 군에 입 해 점호를 할 때‘훈병 0030468 사공일’하니까‘야, 군번이

뭐 그렇게 길어?’라고 고참이 핀잔을 주더라고 했다. 이름‘사공일’을 숫자‘401’로 오해한 해

프닝을소개해좌중의폭소를자아낸것이다.

강현욱 새만금TF 팀장은 새만금과 너무오랫동안 관계를맺어왔기 때문에전북 사람들이 자

신을‘강만금’이라 부른다며, 20년 전 경제기획원 예산실장으로 있을 때 이 프로젝트의 통령

재가를받은사실을털어놨다. 그러면서국책사업임에도천덕꾸러기취급을받던새만금사업을

국가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선정해주었기에 뼈를 묻을 각오로 열심히 하

겠다는의욕을내비쳤다. 

이동관 변인은 청계천이 시작되는 곳에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1주일에 두 번 정도 청계천

을산책하면서국민의행복총량을넓혀놨다는것만으로도청계천을복원한분이 통령자격

이있다는생각을했었다고소개했다.

이화여 교수인 백용호 위원은 최근에‘섬긴다’는 단어를 평생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다며“가정에서는 집사람도 잘 섬기고, 또 학에서는 총장님도 잘 섬기고, 여기서는 위

원장님을 잘 섬겨야 하는데 세 분 다 여자 분들이니 아마 여자를 섬기라는 운명인가 보다”라고

말해 좌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김형오 부위원장도“딸만 둘인데 전에 박근혜 전 표를 모

셨고, 원내 표시절에는전재희정책위의장과함께일했고, 이번에는이경숙위원장을모시게

됐다. 여성을모시고살팔자인가보다”라고너스레를떨었다.

박형준 위원은 최근 좌우명을‘외유내강’에서‘운칠기삼’으로 바꾸었다면서“운(運)은 그냥

오는게아니라노력의결과물이다. 이명박정부는‘국운융성의시 ’가될것”이라고말해참석

자들로부터‘공감’의박수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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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의명칭은‘이명박정부’로

워크숍은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이념과 국정운 철학, 당선인의 정책공

약을공유하고, 앞으로인수위의운 방향을논의하는자리 다.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자기소개로 분위기를 돋운 다음 기조발제와 심층토

론을진행했다. 기획조정분과박형준위원이‘새정부의철학적기조’를주제로기조발제를했으

며,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과 강만수 경제Ⅰ분과 간사는 각각‘국정 어젠다’, ‘주요 공약’에

해발제했다. 이어민생경제 책과정부조직개편등8 의제를중심으로열띤토론을펼쳤다.

박형준 위원의 기조발제에 해 전체적으로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토론이 전개됐다.

1987년체제에서2008년체제로가는과제가뭔지여러의견이제시됐고, 자유주의와실용주의

에 한논의도활발히이어졌다.

공약 관련 발제에서는 분야별로 제시된‘3 비전, 10 희망, 43 과제, 92개 약속’을 토

로 당선인의 공약 총정리가 이뤄졌다. 특히 새 정부의 호칭 문제를 놓고 학술토론을 방불케 하

는토론이벌어졌다. 호칭문제에있어서는특별히개념화된이름을붙이는것보다는‘이명박정

부’로가는것이훨씬낫다는쪽으로의견이모아졌다.

“이명박이라는브랜드자체가파워풀하다. 굳이작위적이고관념화된이름을붙일이유가있

느냐”는의견이쏟아졌던것이다.

업무조정회의에들러인수위원과악수를나누는이명박 통령당선인. 당선인은인수위원들이짧은기간에

5년국정의초석을만들어야하는막중한책임을지니고있다고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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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첫날맞은인수위(2008.1.1)

무자년 새해 첫날은 예전과 사뭇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10년 만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는해를맞기때문이었다. 더구나건국60주년을맞는해이기도했다.

어제 떠오른 태양이나 오늘 떠오른 태양이나 같은 태양이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가

짐이어떠하냐에따라그느낌은사뭇다를수밖에없다.

인수위의 2008년 새해 업무는‘노 홀리데이(No Holiday)’원칙에 따라 법정공휴일인 1월 1

일시작됐다. 새해업무개시를알리는시무식은이명박당선인이참석한가운데오전11시에열

렸으나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는 오전 일찍부터 분과위별로 회의

가열리는등분주한모습을보 다.

국운이융성하는한해가되기를

당선인도통의동에있는당선인사무실에서차분한마음으로첫해를맞았다. 오전8시께새해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은 당선인은 이경숙 인수위원장을 비롯해 인수위원 전원, 강재섭

표, 안상수원내 표등한나라당주요당직자및당협위원장등300여명과함께헌화�분향한

뒤방명록에“새해에는국운이융성하는해가되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라는 을남겼다.

당선인은 곧바로 한나라당 단배식이 열리는 염창동 당사로 향했다. 모처럼‘친정’을 찾은 당

선인은당직자와사무처직원들의환호를받으며연단에올라축사를했다

이어오전10시께공휴일임에도불구하고모든직원이아침일찍부터근무를하고있던인수

위사무실을찾았다. 당선인은이경숙위원장등과함께분과별사무실을일일이찾아다니며근

무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브리핑실을 둘러보면서 기자들에게“불편하지 않느냐?”“쉬지도

못하고나와서고생한다”고격려를아끼지않았다.

이어인수위 회의실에서열린시무식에참석해200여명의인수위및비서실직원들과함께

차기정부출범첫해를맞는각오를다진뒤구내식당에서떡국을먹었다. 당선인은시무식에앞

서무자년(戊子年)을맞는의미로쥐띠여직원으로부터환 의꽃다발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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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식에서 이경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우리는 정말 행운아”라고 말했다. 성공한 이명

박 통령을 탄생시키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 다. 이 위원장은

이어“모든국민이행복해지는설계도를만드는데역할을발휘해달라”고당부했다. “5년뒤에

는전세계에서‘이명박정부’를벤치마킹하도록만들겠다”는각오를피력하기도했다.

“소아병적, 이기적사고버려야”

인수위와 당선인 비서실 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시무식에서 당선인의 연설

테마는‘기강확립’이었다. 연설의 첫 목은 이명박정부 첫해맞이 소감, 끝은“새해 복 많이 받

으세요”라는 덕담이었으나 당선인은 20여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시종 엄숙한 표정으로 직원들

의철저한사명감과책임감을재차강조했다.

당선인은 시무식 연설에서 인수위 직원들에게“소아병적인 발상을 버리라”고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 50여일간의 인수위 활동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당선인은 먼저

“어느 소속에서 왔든 과거 경력이 어떻든 인수위원, 전문위원, 자문위원이 돼서 이 자리에 함께

한여러분은‘나자신, 소속기관’보다는나라를위하는마음으로임해야한다. 두달동안자신

을버려라”며자기희생을요구했다.

또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 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뚜렷한 열정과 목표의식을 가진

다면 단한 성과를 낼 수 있다면서“인수위에 이름만 걸치면 다음에 가는 길이 좋지 않을까 하

는소아병적, 이기적발상으로는큰일을할수없다”고말했다.

그러면서“여기에필요한것은몇백명이모이는게아니라여러분의생각이먼저바뀌는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일본�중국 등 강 국의 변화와 후진국들의 폐단을 소개했

다. “일본은‘잃어버린10년’동안많은어려움속에서미래를준비해나타났다. 중국은얼마후

면 미국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평가한 뒤“우리는 허구한 날‘샌드

위치’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제

로하면된다”고자신했다.

당선인은 또 1980년 경제 불황

을 겪던 미국의 한 업체가 직원들이

쓸데없이 화장실에서 시간을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 화장실 문의 위, 아

래를잘랐다는일화를소개한뒤“적

당히 하루를 보내려면 하루 쉰 것만

못하다”며업무집중을독려했다. 
노 홀리데이 인수위.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새해 첫날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출근해근무를하고있던삼청동인수위사무실을찾아다니며직원들을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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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당선인은 소위‘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고들 말도 많이

하고 문서도 그렇게 만드는데 정작

만드는 사람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다면서“지금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이 만드는 서류

에 정신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

다. 이날 시무식은 다소 무거운 연

설로 인해 엄숙한 가운데 진행됐으

나 당선인이 강조하는‘탈(脫) 권위

주의’를 엿볼 수 있었다. 당초 시무

식장 연단에는 당선인과 위원장 등의 좌석이 마련됐으나 당선인은 미리 행사장을 둘러본 뒤

“의자를치우라”고지시했다.

또시무식장이좁아일부직원들이뒤쪽에엉거주춤서있는모습을본뒤“내가뒤로좀가서

하겠다. 또줄서지말고앞으로좀나오고옆에도자유롭게서세요”라면서“아예내가안으로들

어갈까요?”라고말해웃음을자아냈다.

당선인은연설후분위기가딱딱해지자“정초부터잔소리아닌잔소리를해서미안하다”면서

직원들을행사장양쪽으로갈라서게한뒤서로신년인사를할수있도록‘진행자역할’을자임

하기도했다.

홈페이지와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오픈

인수위는 이날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http://17insu.or.kr)를 오픈했다. 인수위 홈페이지는

인수위관련소식을국민들이손쉽게접할수있도록하기위해만들어졌다. 하늘색을배경으로

초기화면에서손쉽게각분야정보로접근할수있도록실용적으로디자인됐다.

홈페이지는‘인수위 길라잡이’와‘인수위 하루’, ‘인수위 알림마당’, ‘미디어스크랩’, ‘국민

성공정책제안’등으로구성됐다.

특히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각종 인수위 관련 정보와 함께 국민성공정책제안 코너를 설치해

다양한 정책을 직접 인수위에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위 내 별도기구인 국민성공제안센터

는홈페이지에접수된의견의실효성등을검토한뒤인수위각분과별로배당해구체적인검토

작업을벌이도록할예정이었다. 무고같은네거티브방지를위해실명으로만제안을받기로했

다. 이는국민의목소리를직접국정에반 하겠다는당선인의의지가반 된것이었다.

당선인은시무식에앞서무자년쥐때해를맞는의미로쥐띠여직원(투자유치TF, 국정홍보처

파견)으로부터환 의꽃다발을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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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인수위 길라잡이’는 인수위원장 인사말과 조직도 등을 소개하고‘인수위 하루’는 간사

단과각분과의일정등을공개하는역할을했다. ‘인수위알림마당’에는 변인브리핑과보도

자료를올려인수위활동내용과성과를국민이직접찾아볼수있도록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인수위는 국민을 잘 섬기고 행복하게 만드는

정부가 되기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며“무엇보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

민의눈높이에맞는정책을개발하고자한다”고밝혔다.

“ 한민국선진화원년, 다함께열어가자”

당선인은‘2008년 신년사’를 통해“이제 나라의 모든 부분이 보다 성숙한 단계로 올라서야

한다. 낡은 것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 미래와 세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2008

년을‘ 한민국선진화의원년’으로삼고국민모두가하나되어세계일류국가만들기에나서자

고말했다.

당선인은“이 길에 앞장서면서 국민 여러분께 한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한민국 선

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자고 당부했다. 또“법과 질서를 제 로

지키지 않았고 원칙을 무시하기도 하는 폐습을 그 로 안고 선진화의 길로 나아가기는 어렵다”

면서“국가도, 국민도, 통령도 예외일 수 없으며 가정에서부터 학교, 기업, 노동자도 법과 질

서를 지키는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정치도 원칙을 지켜야 하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기본이지켜져야한다”고강조했다.

이어“우리가 소망하는 일을 이루려면 참고 기다려야 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릿길도

한걸음부터인데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고 지적하고 지금 형편이 어렵고 여건이 좋

지 않지만 분명히 바른 길(正道)이

있으니 마음을 다잡고 신발끈을 조

여매자고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당선인은“저와 새로

들어설정부부터솔선할것을약속드

린다. 정치권도 변하고 기업도 변할

것”이라면서“새해 국민 여러분의 가

정에행복과희망이넘치기를기원한

다”고덧붙 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시무식 연설에서 인수위 직원들에게“소아병적인 발상을 버리라”고

준엄한경고의메시지를던져인수위활동이호락호락하지않을것임을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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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업무보고시작(2008.1.2)

1월 2일 오후 2시, 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한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가 시작된 삼청동

소재경남 극동문제연구소2층국제회의실에는긴장감이감돌았다.

48개 정부부처 중 첫 업무보고인데다 인수위가 사전에 업무보고 7 지침을 만들어 각 부처

에 보낸 만큼 깐깐한 업무보고가 될 것이 감지되어온 터 기 때문이었다. 7 지침은 ① 각 부

처의 기능�연혁�기구�정원�예산 등 일반 현황 ② 노무현정부에서 실행한 주요 정책에 한 자

체 평가 ③ 5건 이내 당면 현안 사항의 추진 경과�필요성�문제점 ④ 이명박 통령당선인 공약

실현을위한구체적계획⑤규제개혁과규제완화방안⑥예산10% 절감방안⑦산하기관합

리화방안이었다. 

특히 10년 만에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정책의 일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

선인이 후보시절부터 교육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개혁의 타깃으

로분류돼왔다는점에서긴장의정도는더한듯했다.

인수위 안팎에서는 앞으로 줄줄이 이어질 정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확실한 군기잡기 차원에

서‘시범케이스’로교육부를첫타깃으로삼은것아니냐는얘기까지흘러나왔다.

맞춤형, 슬림화된업무보고지향

인수위는 지난해 12월 31일 가진 2차 전체회의에서 새해 1월 2일부터 진행할 각 부처 업무

보고를 어떻게 할지 중점 논의했다. “업무보고로 행정공백이 생기는 것을 최 한 방지하면서

‘군기잡기식보고’를지양하고‘맞춤형보고’를지향하겠다”는것이이날의결론이었다.

그리고 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내에 업무보고를 끝내기로 했다.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

장을 책임자로 해서 핵심 국장과 일부 과장만 참석하는 슬림화된 보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

고시간도종전에는하루종일걸렸지만가능하면단축해서몇시간안에하기로결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경숙 위원장은“국정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업무보고부

터패러다임을바꾸자”며최 한실무자중심으로진행할것을강조했다. 또김형오부위원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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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진행됐던 일을 미주알고주알 보고받는 게 아니라 가장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보고가

되도록하자”고주문했다.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1월 2일 아침에 열린 간사단회의에서도 이경숙 위원장이 형식�외형적

인것에치우침없이꼼꼼하고구체적으로각부처의업무를챙기고파악할것을지시했다. “정

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내용에 해서는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지만 말과 태도는 상당히

공손하게, 서로 예의를 지키면서 임해 주실 줄 믿는다”고 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또“상호간

에 우리가 원했던 기준을 이미 전달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꼼꼼히 챙겨 보시면서 형식에

휩쓸리지않았으면좋겠다”며역 인수위들의활동내용을읽어보니까열심히했지만형식으

로흐른것이많았다는지적이있다고설명했다. 

긴장된분위기에서첫업무보고시작되다

이러한 업무보고 지침에 따라 인수위는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장

�차관 신 핵심 실�국장 위주로 참석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김

경희정책홍보관리실장, 심은석교육과정정책관, 김남일지방교육지원관등실무자들이참석했

다. 인수위에서는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와 김 식, 이봉화 위원이 참석했고, 기획조정

분과박형준, 법무행정분과이달곤위원까지나와첫업무보고에쏠린높은관심도를반 했다.

업무보고에앞서자료를점검하며보고를준비하는교육인적자원부간부들. 인수위는효율적인

업무보고를위해장�차관보다는실�국장급이참석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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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관계자들은 보고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찌감치 회의장에 나와, 업무보고에 만전을 기

하기 위해서류를 챙기며 준비에 열중하는 모습이었다. 인수위원들이 하나둘 도착할 때마다 책

상 위에보고문건이 놓여졌고, 인수위원들도 굳은표정으로 말없이 문건을 넘겨보면서 첫보고

에임하는자세를가다듬었다.

당초 이경숙 위원장이 나와 첫 업무보고의 의미를 설명하고 업무보고에 임하는 태도를 다잡

으려했으나같은시각당선인이주관하는민�관경제연구기관 표간담회에참석하느라정시

에모습을나타내지못했다.

분과위 간사인 이주호 위원은 이 위원장의 참석이 늦어지자 우선 교육인적자원부와 인수위

양측참석인사를한명씩소개하면서박수를유도했지만경직된분위기는쉽게풀리지않았다.

이주호 간사는 중앙정부 중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업무보고를 받게 됐다면서“교육이

국가의 미래인 만큼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의 중요성이 막중하고 그런 차원에서 처음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다른 정부부처 업무보고의 모델이 된

다는 점에서 주목을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이고“모범적인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다”고 짧

은모두발언을한뒤회의를비공개로돌렸다.

인수위는 회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보안에도 상당히 신경을

쏟는 표정이었다. 사전에 회의 자료를 책상 위에 올려놓던 통상 회의와 달리 위원들이 착석한

이후에야 자료를 배포했다. 또 문건 위에 숫자를 표시해둬 자료가 없어질 경우 유출자 색출이

용이토록 했고, 그나마 배포된 자료도 보고가 끝난 후 회수하겠다고 미리 설명을 하는 등 기

단속에 매우 신경을 썼다. 당시 인수위 활동에 한 언론의 추측보도와 내부 실무자끼리의 논

의사항이여과없이언론에유출되는것에 한당선인의질타가이어지고있기때문이었다. 

책임회피성, 자화자찬형보고에질책쏟아져

팽팽한 긴장감 속에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는 10년 만의 정권교체에 따른 사람과 정

책기조의변화를실감케하는자리 다.

이날 업무보고의 핵심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기능개편과 당선인의 공약실천 방향 등 두 가

지 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먼저 업무보고를 한 뒤 인수위측이 던지는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

로, 2시간이라는비교적짧은시간동안진행됐다.

지난 16 인수위 때 진행한 부처의 업무보고가 하루 종일 걸렸던 것에 비하면 이례적으로

짧은 업무보고라 할 수 있었다. 불필요하게 장시간 보고받음으로써 발생하는 행정공백을 피하

고효율적으로보고하라는당선인과이경숙인수위원장의뜻을따른것이었다. 

이날 교육인적자원부는‘깐깐한’보고를 공언한 인수위의 방침을 감안한 듯 기존 정책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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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을 일정정도 유지하면서도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최 한 맞춘 듯한 안을 보고했다. 그로

인해상당부분퇴짜를맞거나‘책임회피성’이라는이유로호된질책이있었다.

특히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보다는‘고려사항’, ‘선결과제’라는 용어를 끼워 넣어 책임

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에 한 질책이 쏟아졌다. 참여정부의 정책에 한 자화자찬성 평가도

인수위의 질타를 피할 수 없었다. 또‘과감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사회적 합의’등 구체성

이결여된표현이많아집행의지가부족한것아니냐는쓴소리도들어야했다.

일례로 초중등 교원의 임용권한 이양에 해“교원단체, 노조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전

제를 붙이고, 특목고 설립지정권한 이행에 해‘과열진학경쟁 방지 책 필요’라는 전제를 달

았다가 인수위로부터“전제조건을 달아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미뤄선 안 된다”는 핀잔을 들어

야했다.

학의 학생정원 관련 권한이양에 해서도“일정한 수준의 교육여건 확보 필요”라는 선결

조건을 다는 바람에“당선인이‘혼을 담아 내 자신이 몸소 실천할 수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야

한다’고말한실용적국정운 지침에어긋난다”는지적을받았다.

수능등급제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3월에 여론수렴을 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가“현

정부 교육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인데 새 정부가 출범한 후인 3월에 보고한다는 것은

수요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너무나 안이한 보고 아니냐?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2월초까지 결

론을내려보고해달라”고요구받기도했다.

150개기숙형공립학교, 50개마이스터교등이른바‘고교다양화300 프로젝트’에 해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약을 되풀이할 뿐 좀더 깊이 있는 내용의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핀잔을

인수위의첫업무보고인교육인적자원부업무보고장면. 가장큰쟁점이었던교육인적자원부의기능및

조직축소와수능등급제개선, 학입시자율화방안등이논의됐다.



감수해야했다.

결국 인수위가“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 이양문제에 관한한 중앙부처는 가급적 머리 역할을

하고 수족기능은 지방에 과감히 이양하라”는 주문을 내놓기에 이르 다. 공무원들에게 정권이

바뀌었다는 점을 확실히 각인시키는 동시에 과거에 머물지 말고 적극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기

조에맞춰달라는강한의지의표명이었다.

고객지향적이지못했다는자성의목소리도들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참여정부 교육정책 수행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참석자는“참여정부의 이념지향적 정책운용 때문에 이해갈등 조정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분권과 자율을 추진했으나 학생, 학부모

의 체감이 낮았다. 특목고의 입제도에 해 정부의 통제가 심했고 공교육 신뢰가 부족했다”

는속내를털어놓기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인수위의 질타가 이어지자“문제점과 시행착오도 있지만 고민과 고뇌에

찬가슴으로만든업무보고서라는것을알아주길바란다”고호소하기도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 이주호 간사는“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는 그동안 10년 이상 지속돼온

관치관행을한꺼번에바꾸는것이힘든점을감안해도기 에크게못미쳤다”고평했다.

한편 인수위는 1월 2일에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1월 3일에 국무총

리실, 중앙인사위원회, 국정홍보처, 금융감독위원회, 법제처, 1월 4일에 외교통상부, 행정자치

부, 경찰청, 해양수산부, 농림부, 여성가족부, 1월 5일에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

신부, 1월 6일에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조달청, 1월 7일에

청와 , 통일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1월 8일에 감사원,

국방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기획예산처, 방위사업청, 병무청, 문화재청, 국가청렴위원회의 업

무보고를받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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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주호사회교육문화분과간사

한나라당 비례 표 초선의원인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분과의 관할

업무와관련기관및단체가매우광범위하고다양하다며입을열었다. 

“교육은 말할 것도 없이 복지�문화�노동�여성�환경 등 어느 한 분야도 소홀히

할 수 없으며, 중요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했다. 물론 짧은 기간과 적은 인력으로 업무를 다루는데 한계는 있었지만, 나름 로

최선을다해국민들의의견을다시한번수렴했다고생각한다.”

덧붙여 정부조직을 개편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로 거듭나도록 노력했다는 점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주호 간사는 교육부와 과학기술부를 융합해 우리 교육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첫걸음을 내딛

은사실에만족감을느끼고있었다. 이런점이앞으로도현장에서조화롭게정착될수있도록더노력해야할것이란

입장을밝혔다. 그리고우리교육에서풀리지않았던 학입시문제를해결하는첫단추를끼웠다자평했다. 

아쉬운점이있는지묻자, 더넓은분야에 해더많은분들과더다양한의견을수렴하지못했다는것이라고설명했

다. 또한정책설명기회가충분히없고, 언론을통해일부잘못된정보가국민들에게전달된경우가있었다는점도숨

기지 않았다. 표적으로 어공교육 완성 방안이 그랬다며 인수위의 본래 취지가 잘못 전달돼 생겨난 몇 가지 문제

점들은앞으로지속적으로풀어가야할문제라고밝혔다.

“분야가광범위하다보니사회교육문화분과에서는김 식위원과이봉화위원이각각분야를나눠맡아짐을상당히

덜어 주었다. 그래서 나는 교육 분야에 좀더 매진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교육부 조직과 기능 개편, 학 입시 3단

계자율화방안, 어공교육완성방안등공약으로내세웠던정책들을새정부에서실현할수있도록실행계획을세

운것이나름 로의미있는성과라고생각한다.”

정부부처 중에서 처음으로 교육인적자원부가 1월 2일 업무보고를 했던 사실을 상기하며, 인수위 출범 후 새해 휴일

도반납하고업무보고준비를하느라고생한인수위와교육인적자원부직원들의노고에감사를표하는것도잊지않

았다. 

더군다나여러민감한정책들이산적한교육인적자원부에 해국민들의관심이매우높았으며, 작은정부를표방하

는 새 정부의 관련자들 또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고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기

능및조직축소와관련해각종규제정책의지방이양을포함해수능등급제개선, 학입시자율화방안등이논의됐다

고설명했다. 

업무보고이후개별세부주제별로10여차례이상추가업무협의를거쳐부처개편과국정과제수립에들어갈내용으

로 다듬었다며, 아직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국민과 약속한 부분을 실행해 옮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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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업무보고(2008.1.3)

새해를맞은희망과설렘이채가라앉지않은1월3일오전9시55분. 통령직인수위원회가자

리잡고있는삼청동한국금융연수원 회의실에서는국무총리실업무보고준비가한창이었다.

이경숙 위원장을 비롯해 진수희 정무분과 간사와 인수위원, 그리고 국무총리실 보고자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 언론사 사진기자들의 플래시가 폭죽놀이하듯 현란하게 터졌다. 비공개 회의

인탓에사진촬 이있은후기자들이회의장을빠져나갔다.

회의실 문이 닫히자 장내 분위기가 착 가라앉았다. 마주하고 앉은 인수위원들과 보고자들 사

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복싱경기에서 공이 울리기 전 두 선수가 기

싸움을하는것과같은느낌을받았다면지나칠까?

전날 첫번째 업무보고인 교육인적자원부 보고에서 공무원들의 방어논리에 해 인수위원들

의질타가이어졌다는소식을듣고있었기에또다른결전을예상하고있었는지도몰랐다. 아니

면오래전에경험했던국정감사장의고압적분위기를떠올린것은아니었을까?

인수위에서는 이미 정부기능의 통폐합과 축소를 여러 차례 천명했다. 교육부가 그‘0’순위란

말이 난무했기에 전날의 교육인적자원부 업무보고는 공격과 방어의 논리가 작용했을 터 다.

국무총리실의 비 화 지적도 누누이 있어왔기에 치열한 공방전이 예견됐던 것이다. 일반 국민

들에겐‘보신주의’, ‘철밥통’이란 어휘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물러서지 않고

방어자세를취할것은당연한예상이었다.

팽팽한긴장감속에서보고가시작되고

팽팽한 긴장감과는 달리 보고는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새 정부의 기본 청사진을 마련

하는데함께노력하자는이경숙위원장의인사말에서폭풍의전조는보이지않았다. 그러나진

수희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원 소개와 박철곤 국무조정실 기획관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보고자

소개가끝난뒤에이어진진수희간사의모두발언에서긴장감이고조되기시작했다.

“미리 받은 업무보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핵심사항에 한 진지한 고민과 준비가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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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발언에 차분하던 장내 분위기가 일순 무거워졌다.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해 일반국민보다

이해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은 폭풍전야로 여겨졌다. 보고내용이 충실하지만 현재의 기능

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묻어난다는 말은 선전포고로 들렸다. 그러나 잘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

니라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애국심으로 좋은 방안을 찾는 토론의 자리가 됐으면 한다

는마무리발언에서잠시분위기가안정을되찾았다.

진수희 간사의 모두발언이 끝나고 보고가 시작됐다. 박철곤 기획관은 미리 배포한 보고 자료

를 중심으로 국무총리실의 현황,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평가, 당면 현안, 당선인 공약 실천계획,

예산10% 절감및활용방안, 소관규제완화방안, 산하기관합리화방안등을차분히보고했다.

진수희간사의모두발언에서지적됐던현안에 한진지한고민이부족하고현재의기능을유

지하려는수성의의지가곳곳에서묻어났다. 물론주기적인업무분석을통해목적이달성된기획

단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거나, 규제개혁을 꾸준히 추진했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미흡했다는

반성도있었다. 과감한규제개혁을통해7~8조원의비용절감이가능하다는전망도내놓았다.

그러나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국무총리실의 조직과 권한 비 화에 한 처방전은 보이지

않았다. 인수위원들의가열찬반격이예상됐다.

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열린국무총리실업무보고장면. 이자리에서 통령비서실과의

업무중복과국무총리실조직비 화에 한지적이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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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조직과기능비 화지적

국무총리실의보고가끝나자진수희간사가먼저포문을열었다.

“그동안 총리실이 너무 많은 권한으로 부처 위에 군림한 것은 아닌지? 통령비서실과 국무

총리실의 업무 중복이 너무 많다. 그럼에도 이에 한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진지한 고민

을 했는지 의심스럽다. 조직이 비 해지고 인력이 늘었는데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것인지도 궁

금하다. 이러한 문제제기 관점에서 국무총리실의 적절한 권한과 업무, 조직규모가 어떠해야 할

것이라고제시했어야한다고본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적은 날카로웠다. 박철곤 기획관이 마이크를 잡았다. 어떻게 반격할

것인지모두긴장하지않을수없었다. 그러나당당한반격은없었다.

“ 통령을보좌하는국무총리를보좌하는조직으로서부처가하기힘든일, 청와 가하기어

중간한일을위임받아하다보니업무와인원이늘어났다. 다음정부가 통령과총리역할을명

확히 규정해 조정해야 할 것이다. 업무량이 많아 새벽에 퇴근하기 일쑤지만 성과발표는 해당부

처나 청와 서 하기 때문에 생색도 나지 않는다.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는 청와 하청업자에 불

과하다.”

의외의 발언이었다. 그런데 반응도 의외 다. ‘청와 의 하청업자’라는 자조적인 발언에도

위원들의 공격이나 질책은 터져 나오지 않았다. ‘고위공무원이 그런 패배주의적인 자세로 일한

다면이나라의장래가어둡다‘라는정도의질책은나올법도했다.

어찌 보면 김빠진 자리 다. 씨름장에서도 같은 소속사 선수끼리 싸우더라도 한치 양보가 없

는데그야말로‘이건아니잖아’ 다. 짜고치는고스톱이라해도지나치지않을터 다. 여당의

당정협의회자리라함이오히려적합할정도 다.

강한방어와질타는보이지않아

그 이유는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수록 서서히 드러났다. 조직 비 화에 해 총리비서실 국장

이 지난 10년간 자리가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하자 진수희 간사가 차단하고 나섰다.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가 아니다. 하나하나 방어하려 하지 말고 생산적 조직을 만들 방안을 함

께마련하겠다는차원에서 답하라”고지적했다.

이경숙위원장도거들었다. “새정부의모토는국민을섬기는국정을하겠다는것이다. 공직자

들이그선봉에서야한다. 이런공감 로가슴을열고의견을개진하는자리가됐으면좋겠다.”

남주홍 위원도 한마디했다. “잘못을 따지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의 지적은 총리실이 옥상옥

이 돼버렸고, 너무 비 화됐다는 것이다. 지난 날의 행정조정실은 코디 역할을 잘했다. 옛날 서

류를들춰보고당시를벤치마킹하면국무총리실이본연의기능을되찾을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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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진수희정무분과간사

통령실, 국무총리실, 국정원, 감사원 등 정부의 주요 권력기관에 한 인수

를담당하는정무분과의진수희간사. 한나라당비례 표여성의원으로서처

음간사를맡았을때에는여러모로부담을가졌음을숨기지않았다. 정무분과

소관기관들은이명박정부가추구하는작지만유능하고효율적인실용정부를

만들어나갈핵심이기때문이다.

“새정부의철학과정책을총괄기획�조정�통제하는역할을하게될것이므로조직과구성, 그리고향후운 에서제

기능을할수있도록방향을제시하는것이정무분과 간사로서해야할가장큰임무라는 결론을내렸다. 우선각기

관업무보고를통해업무현황을파악하고, 당선인의공약과당의정책, 전문가들의견해를검토하며분과내부토론을

거쳤다. 그런다음새정부의국정철학에맞춰각부처가나아갈기본방향을확정해국정과제로도출해내어이명박정

부의성공적출발을뒷받침하게된것을무척다행스럽게생각한다.”

그런측면에서1월3일의국무조정실및국무총리비서실에 한업무보고는매우의미가깊었다고말했다.

“가장큰쟁점은바람직한 통령과국무총리, 그리고국무총리와내각의관계, 이에근거한국무총리의역할, 그리고

이러한틀속에서국무총리실의조직과운 방향이어떻게돼야하는가하는것이었다.”

국무총리실은 업무보고 당시 체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했다는 것이 진수희 간사의 평가 다. 통령의 국정보좌

와관련해청와 와총리실의역할이총리에따라유동적이고, 그에따라총리실의업무성과와위상도가변적이었다

는점을인정했지만, 현재의조직이나인력, 소관업무의개편에 해매우소극적인모습을보 다는것이다.

“업무보고후분과의내부결론은국무총리의보좌라는본연의업무에충실한총리실, 기능중복이없고효율적인총

리실, 그리고규제개혁, 사회갈등�위험의관리등개별부처가맡기힘든업무를수행하는총리실이돼야한다는것이

었다. 이러한 기조하에 몇 가지 제안을 정부혁신�규제개혁TF에 전달했으며,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에 부분 반

됐다.”

정무분과간사로서두달동안일한가장큰보람은당선인이1월13일국정과제보고회에서지시한“감사원의2~3

년간 예산중복 집행 및 낭비에 한 지적을 참고해 예산절감을 추진하라”는 지시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회계검사의내실화및이를통한정부재정의효율적인운용이라는정무분과가잡고있던기본방향과맞아떨어지는

것이었다.

즉시 지난 5년간 감사원이 예산낭비와 관련해 지적한 사례 분석에 들어갔고, 총 8,004건 가운데 각 부처에서 공통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사례 200여건을 종합 분석해 예산낭비 사례지침을 만들었다. 그리하여『국민

세금 1원도 소중하다-예산낭비사례 분석을 통한 예산절감지침』이라는 한 권의 책을 만들어냈다. 이 책은 앞으로 당

선인의핵심공약이기도한‘10% 예산절감’을위한준칙으로활용될것이라고밝혔다.



그 누구의 발언도 질타하거나 질

책하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충고요

조언이었다. 1월 2일 교육인적자원

부 보고 때와 같은 분위기를 예견했

으나 한참 빗나갔다. 그제야 인수위

에서 부처 업무보고 입장을 읽을 수

있었다. ‘섬김’과‘실용’이란 이명박

정부의 담론이 인수위 보고석상에서

도도도히흐르고있었던것이다.

‘섬김’과‘실용’으로미래방향찾으려는노력돋보여

인수위 발족 후의 각종 인터뷰나 브리핑에서 그런 기조가 드러나고 있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2007년12월31일기자간담회에서이미그런자세를밝힌바있었다.

“앞으로 새 정부는 섬기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배려하면서 국

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동기

를부여해주고, 배려하고존중하는모습으로임하는정부가돼야한다고생각한다.”

국내 모 기업의 CEO가‘섬김경 ’으로 고질적인 노사분규 사업장을 무분규 사업장으로 변

모시켰던 사례를 떠올리게 했다. ‘웃는 얼굴에 침 못뱉는다’고 섬기고 받들겠다고 하는데 신뢰

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동관 인수위 변인도 12월 31일의 제2차 전체회의 브리핑에

서실용을강조했다.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때 각 부처의 행정 공백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무자 중심으

로 최소한의 필요 인원만 참석해 진행하기로 했다. 군기잡기식 보고를 지양하고 맞춤형 보고를

지향하겠다는것이다. 

보고가끝나고회의실을나서는국무총리실간부들의표정은밝았다. 막연한두려움을씻어냈

기때문일까? 능력을중시하는새정부에서는맘껏일할수있다는자신감을얻었기때문일까?

한편정무분과는1월5일국가정보원, 1월8일에는감사원으로부터업무보고를받았다. 그러

나1월7일로예정돼있던청와 업무보고가무산돼아쉬움을남겼다.

국무총리실간부들이긴장된표정으로업무보고준비를하고있다. 국무총리실은규제개혁을

꾸준히추진했지만현장에서의체감도는미흡했다는반성을표명하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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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홍보처업무보고(2008.1.3)

국정보고 둘째 날인 1월 3일, 국정홍보처 업무보고가 열리는 삼청동 소재 경남 극동문제

연구소 회의실은 아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었다. 다른 부처와는 달리 이명박 통령당선인

이 선공약으로 국정홍보처 폐지를 밝힌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선인은 선과정에서 정권

과 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언론의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

는취재지원선진화방안과신문법을폐지하겠다는공약을제시한바있었다.

그랬기에 국정홍보처는 어떡해서든 국정홍보처가 존치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 것이고, 인수

위는국정홍보처의 잘잘못을 따지며폐지의 당위성을 설파할 것이었다. 따라서 새정부가 추구

할‘알뜰하고 실용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이라는 논의 자체가 뒤로 릴 수도 있었

다. 서로 머리를 맞 고 협의하는 모습보다는 검사와 변호사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오가는 재

판장을연상하는편이나을지도몰랐다. 

국정홍보처업무보고에쏠린귀와눈

이런 분위기를 예고하듯 10시에 시작될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 보고회장에 미리 입장한 국정

홍보처 관계자들의 표정은 어둡고 굳어 있었다. 실무적인 자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실�국장 위

주로 참석하라는 인수위의 지침에 따라 김희범 정책홍보실장 직무 리(홍보분석담당관), 서강

수 콘텐츠운 단장, 조신 홍보관리관, 이칠화 혁신기획관, 김진호 방송제작기획관 등 9명이 참

석했다. 그러나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으로 기자실에 못질을 해원성을 산 국정홍보처장과 차

장의모습은보이지않았다.

국정홍보처 관계자들이 초조히 개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10시가 가까워오자 인수위 참

석자들이 하나둘 보고회장으로 들어섰다. 보고회를 주관하는 법무행정분과 정동기 간사를 비

롯해 이달곤 인수위원과 분과 소속의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의 모습이 보 다. 기획조정분과의

맹형규간사와박형준인수위원도자리를했다. 

이날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지만 언론의 관심은 단연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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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조정분과 핵심자가 참석했다는 것만 보아도 인수위가 그 어느 부

처보다 국정홍보처의 업무보고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엿볼 수 있었다. 마치

전투에나가는보병을지원하기위해포병부 가합세한것과같다고나할까. 

“이제관제홍보시 는끝났다”

보고회를 주재할 김형오 부위원장이 자리에 앉자 사회를 맡은 정동기 간사가 마이크를 잡았

다. 정동기간사가입을열어무거운침묵을깼다.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다. 지난 5년 동안의 활동에 한 성과와 반성, 그리

고당면현안사항및공약사항실천계획등을진솔하고객관적인입장에서보고해주셨으면감

사하겠다. 모쪼록 오늘 업무보고가 국정홍보처의 기능과 역할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실질

적으로국민에게도움이되고봉사하는기관으로탈바꿈하는계기가되기를바란다.”

이어 김형오 부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선“업무보고를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다”며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도 이날의 업무보고가 결코 녹녹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사실국정홍보처에 해서는업무보고가필요없을정도로그동안언론과국민에게

활동사항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부처의 업무보

고를반드시받아야하는것이기때문에받게된것”이라고도했다. 이는홍보처의취재지원선

업무보고회장에참석한국정홍보처간부들. 국정홍보처는쟁점이었던취재선진화방안에 해‘ 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

취재지원시스템마련은시 적흐름’이라며기존입장을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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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방안을 둘러싼 논란을 지적한것이자, 인수위로선 없어질부서의 업무보고를 받는 수고를

하고 있다는 냉소적인 발언이었다. 그런 다음 김 부위원장은“관제홍보 시 는 이제 끝났다”고

못박으며“이명박정부는국민의알권리가제한받지않는언론의자유가피어나는정부를만들

것”이라고일침을가했다. 

“폐지하려면문화광광부로기능이관하라”

취재기자들이 퇴장하고 비공개로 업무보고가 시작됐다. 국정홍보처의 김희범 정책홍보실장

직무 리가배포한A4용지15쪽분량의보고서를읽기시작했다. 국정홍보처업무보고내용은

크게 지난 5년간 주요 정책에 한 평가와 이명박 통령당선인 공약 실천계획(국정홍보처 폐

지, 한국정책방송폐지, 취재지원선진화방안개선)의두부문으로이루어졌다. 

국정홍보처는 지난 1998년 공보처 부활론의 배경과 교훈을 적시하며“국정홍보처 때리기는

정부정책 홍보에 한 진정성을 훼손하는 자충수로 작용해 1999년 홍보처 신설로 귀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선인의 선 공약인 국정홍보처 폐지 방안에 해 두 가지 방안을 보고했다. 첫

째는현행 로 존속시키는 방안이었다. 그논거로 범정부적인 홍보협력 및조율의 필요성을 들

었다. 보고를 듣는 인수위 참석자들의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다. 한마디로‘황당하다, 어처구니

없다’는표정이었다.  보고는계속이어졌다.  

둘째로제시한안은문화관광부와통합하되, 현수준의국정홍보기능을유지하는것이었다.

신 국무조정실로 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에 해서는‘홍보기능 분산시 통령 리더십과 국가

홍보구현한계, 국내외연계홍보차질’등을거론하며부정적입장을나타냈다. 

한국정책방송(K-TV)의 존폐 문제에 해서도‘국가 상기록 보존 관리 불가능과 민 화시

문제점’등을 거론하며 존속에 한

강한의지를내비쳤다. 

그동안 논란이 돼온 취재선진화

방안에 해서는‘ 로벌 스탠더드

에 부합하는 취재지원 시스템 마련

은 시 적 흐름’이라며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방향은 옳았으나 언

론의 반발로 본질이 퇴색됐다고 주

장한것이다. 

“정부에 의해 언론이 통제되거나
국정홍보처업무보고현장. 선공약에국정홍보처폐지가들어있었던터라인수위와국정홍

보처간의팽팽한기싸움이전개됐다.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돼서는 안 되며 민주주의의 근본을 해치는 관제홍보시 는 이제 끝내야

한다”는김형오인수위부위원장의모두발언을무색하게했다. 한마디로국정홍보시스템에

한반성은없고자화자찬과조직방어논리로일관돼있다는느낌을지울수없었다.

“반성은없고자화자찬과조직방어논리에매몰됐다”

뒤이은 질의�응답에서 포연이 자욱할 것이라는 점은 불을 보듯 뻔했다. 첫 질의자로 맹형규

간사가 나섰다. 예상과는 달리 차분한 목소리 다. 그러나 맹형규 간사는“국회 상임위도 아니

고, 그래서신랄하게비판할분위기는아니지만국정홍보처에 해서는할얘기를해야겠다”며

긴장감을 조성했다. 이어“ 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반성은 별로 없고 자화자찬만 있는 것 같

다”고일침을가했다. 

다른 질의자들도“자료준비가 부족하고 내부적 반성이 필요하다”, “방어논리가 아닌 건설적

이고 창의적인 안을 제시해 달라”, “홍보의 기능에 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홍보의

기능에 한관료와정부중심의구태적인식을버리고공급자가아닌수요자의입장에서언론

과다른정부부처들을 해야할것”이라는주문과쓴소리를쏟아냈다. 

업무보고가 끝난 뒤의 브리핑에서 이동관 변인이“조곤조곤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질

의�응답이 오갔다”고 밝혔지만 실제 회의에서는 서로 자신들의 논리를 굽히지 않으며 첨예한

설전이오갔다. 

인수위가“ 통령과 정권의 홍보에만 열을 올렸다”며 강하게 몰아세웠지만 국정홍보처도 지

지 않고“ 통령중심제하에서 국정홍보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아 회

의 내내 팽팽한 긴장과 립이 이어졌다. 또“우리는 혼이 없는 공무원들”이라거나“공화국

은 바뀌어도 관료는 원하다”, “정부조직법상 언론기능이 없는 가장 약한 조직이 질타를 받는

아이러니”라는표현을사용하며부처폐지주장에 한억울함을피력했다.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에 해“언론의 반발과 논란을 야기해 취지가 퇴색했지만 로벌 스

탠더드에 부합하는 취재 시스템 마련은 시 적 필요”라고 항변했다. 국정홍보처 폐지 공약에

해서도“5년을주기로존폐가거론되는것은국정과정책홍보에 한신뢰문제가제기된다”

고맞받기도했다. 

그러나 보고를 받은 인수위원들의 비판은 혹독했다. 위원들은“국정홍보처 답변이 국정홍보

시스템에 한반성은없고자화자찬과조직방어논리에매몰됐다”고지적한것이다.

팽팽한 존치논리로 맡섰던 국정홍보처. 그러나 정부조직 개편에서 폐지되고 국정홍보 기능

만문화관광체육부로이관되어하나의국으로살아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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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동기법무행정분과간사

법무부차관퇴임한달만에인수위법무행정분과간사에임명된정동기간사

는임명장수여식당일인수위원임명사실을통보받아“아무런준비도없이업

무에임했다. 그런까닭에백지상태에서일을시작했다”고당시를회상했다.

“당선인의말 로백지위에창조적인인수활동을펼칠수밖에없었다. 당선

인께서는 또 최종 보고서에는 혼이 담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나름 로 혼신의 힘을 다해 새 정부의

성공적인출범을위해마음을다하고정성을다해야한다는각오를다졌다.”

그래서우선법무행정분과의전문위원, 실무위원, 자문위원들간의유 를돈독히하고업무에는사적인이해관계나

자신이속한기관의이익이개입돼서는안된다는점을강력히주지시켰다고한다. 

“저 스스로 중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자세를 견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또 위원들의 처신이 자칫 인수위의 위상이

나명예를손상할우려가있다는점을강조해스스로솔선수범해일체의불상사가없도록만전을기했다.”

두달동안의인수위활동중에서인수위출범전후에발생한태안선박유류유출사고, 이천냉동창고화재사고, 숭례

문 화재사고 등 엄청난 재난을 계기로 그동안 발생한 재해와 형사고를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해 통합적 안전관리

책을마련해낸것은매우의미있었다고자평했다.

그는또가장관심을모았던국정홍보처업무보고에 해서도‘국정홍보의방향성’과소위‘취재지원선진화방안폐

지’가쟁점이었다며많은이야기를쏟아냈다. 

국정홍보처는 참여정부하에서 정권홍보, 통령 홍보에만 치중했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돼 온 부처여서 인수위에서

국정홍보기능의개선방향을집중검토할필요가있었다. 인수위원모두‘국정홍보기능’은매우중요하고, 유지돼야

한다는점에는이의가없었다는것이그의설명이었다. 

다만과거의일방적홍보를탈피하고, 진정으로국민에게도움이되기위해서는‘국민을섬긴다’는홍보의기본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인식변화와 함께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정책홍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부조직 개편에서는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면서

정부부처의 홍보에 한 사전협의와 조정기능 등은 폐지하고 기타 주요한 기능은 문화관광부로 이관해 실질적인 국

정홍보기능만하도록했다고말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았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은 폐지키로 하되, 취재 접근권 강화와 언론의 취재편의 제고 방향으로

그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은 정부조직 개편 후속작업으로 인한 청사 재배치 등과 맞물려 추진

함으로써낭비를최소화할수있도록노력했다. 국정홍보처업무보고결과인수위원이모두가공감한사실은정부부

처는부처본연의임무에충실해야하며, 부처본연의임무에충실할때국민에게봉사하는조직이될수있다는점이

었다.”

그는새롭게들어설새정부의조직들은진정으로국민을섬기는정부가되는밑거름이되길바라는마음간절하다는

말을잊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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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2008.1.5)

‘금산분리’와 함께 재계와 시민단체 간 해묵은 논쟁의 화두 던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

총제로 표기) 폐지가 핫이슈로 떠오른 시기에 열리는 경제Ⅰ분과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는여타부처의업무보고못지않게관심을끌기에충분했다. 

출총제의 폐지는 이미 이명박 통령당선인이 선에 승리하면서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

당선인이 후보시절부터 출총제 폐지와 기업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었다. 더구

나 당선인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기조를 강조해

왔기때문에기업이투자하는데걸림돌이되는규제들은사라질운명에처했다.

그런 상황에서 출총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공정거래위 업무보고가 주목을 끌 수밖에 없었

다. 이틀 전‘폐지’가 선공약이었던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에서 국정홍보처가 강하게 반발하

는장면을지켜봤기에공정거래위업무보고자리가묘한스릴감을기 하게만들었던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업무보고현장. 이날의관심은출총제폐지에모아졌다.  공정거래위는당선인의

선공약이기도한출총제폐지를적극검토하겠다고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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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는 간접적인 상호출자에 의한 무분별한 계열기업의 확장을 억제하고 선단식 경 의

폐해를 예방해 소유지배구조의 왜곡을 막는다는 취지로 1986년 공정거래법 1차 개정 때 도입

돼이듬해부터시행됐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국내 기업의 경 권을 장악하려는 해외 자본들의 시도가 늘면서 국내

기업이경 권을방어해야한다는취지에서1998년2월폐지됐으나경제력집중문제가제기돼

이듬해말다시부활되는우여곡절을거쳤다.

이후에도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투자와 정상적인 경 활동을 저해하는 악성 규제의 표본

이라며 출총제를 비난해왔고, 수차례의 법개정을 통해 적용 상이 폭 줄어들고 예외규정도

많아지는등사실상‘누더기’가됐다는평가를받아왔다.

인수위는출총제를폐지하고지주회사설립요건을완화함으로써지주회사전환을적극유도

하고 시장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공정거래위 업무보고를 기다리고 있

었다. 하지만공정거래위는 그동안재벌의 무분별한 확장에 한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있는것으로알려졌다. 

예상을깨는부드러운분위기

그랬기에 국정홍보처 업무보고처럼 공정거래위 업무보고에서도 공정거래위와 인수위의 팽

팽한기 싸움이 예상되고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의 업무보고는 처음부터 예상을 빗

나가고있었다. 

공정거래위의업무보고는오전10시부터12시30분까지삼청동에있는한국교육과정평가원

2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인수위에서는 주무분과인 경제Ⅰ분과의 강만수 간사를 비롯해 백용호

위원, 이창용 위원, 조원동 전문위원, 장수만 전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다른

업무보고에 들 다가 뒤늦게 참석했다. 공정거래위에서는 이동규 사무처장을 비롯해 이동훈

기업협력단장, 한철수 시장분석본부장 등이 자리했다. 이틀 전에 열렸던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현장이 동 상을 보고 있듯이 생생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현장은 전혀 오버랩되지

않았다. 국정홍보처 업무보고 현장이 치열한공방이 오가는 재판장 같았던데 비해공정거래위

원회업무보고현장은정부부처간의업무협의자리처럼분위기가부드러웠다. 

왜 그랬을까? 궁금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서서히 풀렸다. 우선 업무보고를 주재하는 강만수

인수위경제Ⅰ분과간사의태도에서감지됐다. 

강 간사는“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오도록 해서 미안하다”면서 지금까지 공정거래

위는긴역사를갖고있는것은아니지만많은일을했고사회적기여도많았다고격려했다. 그

정도야격식을갖추기위한의례적인인사말로들릴수도있었다. 



“우리는 기존 5년 정책에 해 비판하는 사람도 아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 선택된 통령

과 그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받는 입장이다. 헌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야 하고신분을 보장하도록 돼 있다. 이명박정부의 시작과함께 여러분은 이명박정부의 공무원

이 되는 것이다. 기존 정책에 한 평가보다 우리 공약의 현실적인 타당성과 부작용이 무엇인

지이야기하는것이며인수를받는것이지기존정책을비난하는자리가아니다.”

강만수 간사의 말을 듣자 그제야 전날 간사단 회의에서 이경숙 위원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

다. “공무원들에게인격적예우를하면서내용파악에충실해달라.”

강만수 간사는 이러한 이경숙 위원장의 발언을 의식한 것 같았다. 괜히 어서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을 터 다. 특히 강만수 간사는 인수위가 참여정부의 모든 정책을 뜯어 고치려 한다

는 지적을 의식한 듯“상치되는 것은 상치되는 로, 일치되는 것은 일치되는 로 나가면 된

다”면서“오해 없기를 바란다. 정치적 심판이 끝난 것이니 국민의 지지를 받은 공약이 잘 시행

되도록이야기를나눠달라”고당부했다. 

1월2일에열린교육인적자원부업무보고나1월3일에열린국정홍보처업무보고에서“안이

하다”, “기 에 못 미친다”며 호되게 질타해‘군기잡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돌았

던것에비해분위기가상당히부드러워진것이었다.

출총제폐지에이심전심

이 뿐만 아니었다. 여기에 화답이라도 하

듯 공정거래위의 보고도 전혀 전의를 보이

지 않았다. 인수위가 원하는 모범답안을 갖

고나왔던것이다.

공정거래위 이동규 사무처장이 발표에 앞

서인사말에서눈치챌수있었다. 

“공정거래위가 그동안 주요 정책을 중심

으로 진지하고 성실하게 해 온 일을 보고 드

리고 또 답변하도록 노력하겠다. 공정거래

위가 하는 일이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분의 사안이 당선인의 공약과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몇 가지 정책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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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의 업무보고는 출총제 폐지 등 인수위의 뜻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긍정적으

로화답을함으로써화기애애한분위기에서치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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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만수경제Ⅰ분과간사

김 삼정부시절세제실장과관세청장을거쳐재정경제원차관에까지오르며

금융과세제분야에서두루경험을거쳤던강만수경제Ⅰ분과간사는10년만

에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는 이명박정부의 핵심공약인‘경제 살리기’의 밑그

림을그려야하는막중한책임을안고있는경제Ⅰ분과간사를맡으면서10년

전첫인수위원회가조직돼활동될당시정부부처에몸담았던관료출신으로서경제Ⅰ분과와현정부와의관계, 그리

고인수위의책임과역할의한계에 해많은고민을했다고피력했다. 

“60일 이후 출범할 새로운 정부의 내각에 공약을 연계하는 가교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활동과정에서 명확하

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현 정부의 내각과 소속 공무원과의 관계설정에 해서도 많은 생각을 했다. 현 정

부의 내각은 현 정부에 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반면 공무원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할 동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경제Ⅰ분과의역할은공약의내용을실천가능한상태로구체화하는데두고현정부공무원과의 화와협의

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현 정부 공무원에게도 새로운 정부의 정책비전을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을것이라고기 했다. 이러한쌍방향 화과정이상당한성과를거두었다고자평했다.

경제 분야 소관과제에 한 실행방안을 구체화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다며 508개에 달하는 선공약을 구체화하

는데많은부담이있었으나인수위활동과정에서실천가능성을확인했고이를구체화해새정부내각활동의지침을

마련한것에보람을느낀다고밝혔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등 주요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듣고 개별 공약과제 실천의 여건 등을 점

검하는작업부터시작했다. 그후부문별로자문위원회, 전문가등과함께공약실천방안을구체화했다. 또한 통령

당선인과 경제연구원장, 금융 및 경제전문가 등과의 간담회도 수차례 개최했다. 과제 하나 하나가 소중했다. 주어진

시간 내에 휴일과 밤낮없이 일함으로써 국정과제 추진 추진방향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는공정거래위업무보고에 해우호적인분위기에서진행됐다고소개했다. 새정부의공약중가장중요한규제의

최소화, 세율의 최저화, 금융의 로벌 스탠더드화, 노사관계의 법치화라는 4 원칙을 바탕으로‘세계최고 기업환

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단다. 특히 출총제 등 그동안 기업의 경 행위를 제약하고 있으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를 폐

지하는것이관련공약의핵심내용이었다고밝혔다. 

“공정거래위업무보고에서도이들규제의폐지에 해인수위와공정거래위는큰이견이없었으나폐지에따른보완

방안 필요성과 그 보완방안의 내용에 해 다소 의견차가 있었다. 그간 기업이 보여준 문어발식 확장경 행태와

소액주주의보호필요성등이제기됐기때문이었다.”

강만수간사는업무보고및그후전문가등과의논의를통해“원칙적으로출총제폐지와함께지주회사관련규제를

완화하고, 필요시사후적이고시장친화적인보완방안을강구해나가는것으로국정과제를정리했다”면서기업경 에

향을 미치는 사전적인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이에 따른 보완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는 점에서“공정거래위 업

무보고는성공적이었다”고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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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인수위가 원하는 답을 갖고 나왔다는 뜻이 분명했다. 덕분에 이날 보고는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국정홍보처업무보고와는전혀딴판이었다. 

기업에 한 과도한 규제 철폐, 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됐다. 공정거

래위는기업에 한사전적, 직접적규제보다기업의자율과시장의기능에의해시정될수있

도록사후감시에역점을두겠다고보고했다. 

인수위측은 기업에 한 과도한 규제를 철폐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출총제의 폐지와 지

주회사 제도에 한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출총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이므로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필요할 때의 시

장자율감시기능을강화할수있는보완사항은추후검토하기로했다. 

지주회사에 해서는 현행 부채비율 200% 제한 및 지주회사의 비계열회사 주식 5% 초과보

유금지 등을 폐지해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용이하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과 중소기

업의상생과관련해서는 기업의특수관계인에 한편법지원및불공정하도급거래에 한

감시를강화하기로했다. 

민생경제를챙기는차원에서유통, 프랜차이즈사업분야에서중소기업및소상인을보호하

고 다수�집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한

최근 급신장한 다단계업과 관련해 사기성 거래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피해를 조기에 예방

하는방안을추진키로했다. 

마지막으로 인수위는‘공정거래위의 고압적 자세에 한 비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기업 친화적(Business Friendly)인 관점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자리를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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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회의에엘든참석(2008.1.5)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열리는 인수위 업무조정회의는 인수위원들이 모여 다양한 현안을

주제로 토론을 벌이는 자리이다. 1월 5일, 인수위 발족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업무조정회의에는

낯선 이방인이 눈에 띄었다.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사공일 위원장 옆에 앉은 그의 이름은

데이비드 엘든(David Gordon Eldon).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자격으로 그 자

리에앉아있었다.

지난해 12월 26일 인수위 명단이 발표될 때부터 관심을 끌었던 엘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인 금융 전문가이다. 당시 직함은 두바이국제금융센터기구(DIFCA) 회장. 벽안의 외국인

이 인수위에 합류한 것도 유례없는 일이지만 이명박 통령당선인의 역점사업을 다룰 특별기

구의공동수장을맡게됐다는점에서더욱주목을받았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국인인 엘든은 37년을 국제금융계에서 보낸 국제금융맨으로 통했다.

2005년5월HSBC 회장에서은퇴한후DIFCA 회장으로재직하고있었다.

“37년국제금융경험으로한국에기여할것”

이날엘든 공동위원장은“한국이 로벌 금융 중심지로설 수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

를 밝혔다. 또“지난 수년간 상당한 가능성을 보여 왔지만 잠재력만큼 발휘하지 못한 한국에서

기여할수있지않을까생각했다. 할수있는일이상당히많다고생각한다”며인수위에참여해

서 상당히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보다 로벌한 환경에 해 조망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의욕을나타냈다.

엘든 공동위원장은“이명박 통령당선인께서 인수위 참여를 요청하셨을 때 상당한 광이

라 생각했다. 한국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자리 기 때문”이라며 처음 제의받았을 때 어떤 기여

를할수있는지자문해봤다고털어놓았다.

이어“37년 동안 금융계에 몸담아 오면서, 그리고 세계를 돌아다녔던 국제적 경험들이 로

벌시장과국제금융에기여할수있지않을까생각했다”고덧붙 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또 2001년 2월에 서울국제경제자문회의에 참여해서 서울과 국제 재계가

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당시 서울시장으로 있던 당선인과 인연을 맺었다

고회상했다. 당시세계적금융그룹인HSBC의회장이던엘든위원장은서울을동북아비즈니

스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서울시가 세계적 기업의 최고경 자(CEO)와 학자들을 초빙

해구성한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의의장이었다.

그는“당시 이 시장을 보면서 상당한 비전과 추진력이 있는 분이고, 열린 세계관을 가진 분

이란 것도 느꼈다”며“이 시장을 한국 국민들이 활용하게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회상했다.

이경숙인수위원장은엘든공동위원장의인수위합류를축하하면서‘귀중한손님이아니라식

구라’고그를소개하고“국제적인경험과명성이높아앞으로우리나라를위해큰일을해주시리

라는기 를갖고있다”고환 의뜻을전달했다.

“규제중복이문제, 두바이처럼풀어야”

푸른 눈의 은발 신사인 엘든 위원장은 방한기간 동안 언론으로부터 지 한 관심을 모았다.

외국인이 인수위 요직에 발탁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당선인의 역점 사업을 다

룰특별기구의공동수장을맡았기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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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희의에참석한데이비드엘든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HSBC 회장에서은퇴한후

DIFCA회장으로있는그는 37년을국제금융계에서보낸국제금융맨으로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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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공동위원장 선정 당시 홍콩에 머물고 있던 그가 방한

하자 기자들이 공항에서부터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1월 6일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는200여명의내외신기자가취재경쟁을벌 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엘든 공동위원장은“해외의 성공적인 금융센터의 경우 단일화된 규제와

독립적인 규제당국이 있다”면서“한국은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규제가 중복되는 것이 문제”라

고지적했다.

그러면서도그는한국이국제금융특별지구를설립한다면불가능할것도없다고강조한뒤“두

바이의경험에서가장좋았던정책을한국에적용할수있도록찾아볼것”이라고밝혔다.

아울러 그는 한반도 운하와 새만금 프로젝트에 한 외자유치와 관련해 아직 프로젝트에

한이해가없어서구체적인계획은없다면서도“다른지역에서활동한개인적경험에서보면

자금이많이필요한프로젝트에투자를유치하기위해서는그만한수익이보장돼야한다”고언

급했다.

자신이 인수위에 참여했다는 소

식을 듣고 많은 외국인투자자가 접

촉해오고 관심을 보 다면서“하지

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투자의향

을 밝힌 해외투자자는 없다”고 말했

다. 이어 투자자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기업환경이 얼마나 개방되고 투

명한가, 법과 경쟁원칙이 공정한가

등을 고려한다며“많은 투자자들은

아직 한국이 그런 여건을 갖췄는지

불확실하다고 말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 이러한 측면에서 정책방향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

혔다.

그는 한국이 해외투자자를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내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런 측면에서 개방경제를 표방하는 이명박 당선인을 통령으로 뽑은 선

결과는한국인의그러한의지를표명한것”이라고말했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1월 4일 방한해 이명박 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 관계자들을 만나 향후

활동 계획 등을 상의한 뒤 8일 출국했다. 한 달 계획으로 중국 중동 아프리카 유럽 등지를 돌며

외자유치활동을벌이기위해서 다.

엘든과얘기를나누고있는사공일. 사공일공동위원장은엘든공동위원장이해외에거주하며

우리나라투자유치를돕고있다고밝혔다. 



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국가적어젠다를다루는기구

사공일전재무부장관과엘든이이끌고있는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는국가경쟁력을강

화하기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다루는 기구로 출범했다. 당선인이 각별히 신경을 쓰는 기구로

당선인의 넘버원 공약인 한반도 운하 프로젝트와 과학비즈니스 도시 건설 공약, 차기 정부의

역점과제인 정부조직 및 공기업 재편작업, 외국인투자 활성화 책, 세계적 이슈로 부각한 기

후변화 및 에너지 책 등을 주로 다루기 위해 산하에 6개의 TF를 두고 있다. 투자유치TF를

비롯해 정부혁신�규제개혁TF, 기후변화�에너지TF, 한반도 운하TF, 새만금TF, 과학비즈니스

벨트TF가그것이다.

엘든 공동위원장은 홍콩에 거주하는 관계로 인수위에 상근하지는 않는다. 신 수시로 당선

인과 직�간접 접촉을 갖고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제시키로 했

다. 특히해외투자유치등경제전반에걸쳐자문도하고아이디어도제공할것으로알려졌다.

특위 사공일 공동위원장은“엘든 공동위원장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금융인이고 지인이

많다. 당선인을개인적으로잘알고, 경 철학도잘알고새정부가나아가야할방향도잘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겠다는 우리의 의지

를알리고있다”고그의행보를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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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사공일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980년 동령 경제수석

비서관과 재무부 장관을 지낸 경제통이다. IMF 특별고문으로 지내다 귀국해

1993년에 비 리 단체인 세계경제연구원을 창설해 15년째 운 하고 있다.

그동안새로운정부가들어설때마다경제부처장관기용설이나돌정도로인

기높은(?) 정통경제학자로알려져있다.

경쟁력강화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으며 국가에 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했다는 사공일 공동위원장. 그는 위원장을

맡을당시의심경을다음과같이피력했다.

“과거정부에서도일을했고, 정부를떠나서도세계경제연구원을운 하면서우리나라가변화속에서어떤국정우선

순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느냐 고민해왔다. 이를 알리기 위해 신문에 도 쓰고 강연도 했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

안국정의우선순위가잘못되고국정운 방향이과거지향적이고시 착오적이었기때문에사회가활력을잃고있었

다. 경제적으로성장잠재력이크게훼손됐고, 국가경쟁력이실추되었다. 그래서국민들이압도적인지지로이명박당

선인을뽑았다. 이는 국정 우선순위를‘경제살리기’에 두라는것이다. 그래서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내가 지난 15년

간주장해온것이거의일치하기때문에기꺼이국가에 한마지막봉사라고생각해위원장을맡았다.”

사공일 공동위원장은 인수위 출범과 동시에 경쟁력강화특위를 출범시킨 것은 경제를 살려 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하기위한당선인의화답이었다며“경제를살려내경제 통령이되려면국가경쟁력을살려야한다. 그런데이를

위해특위를설치한것만봐도이명박정부의국정운 방향과국정의우선순위가어디에있는지를잘말해주고있다”

고특위설치배경을들려주었다.

이런배경과목적에맞게특위가활동해왔다며, 먼저정부경쟁력을높이기위해정부조직을시 상황과국제여건에

맞게가장효율적으로운 될수있도록했고, 공공부문개혁과규제개혁실천계획, 해외투자활성화를위한기본틀

을만들었다고특위의활동을소개했다.

그러면서도한시적인조직인인수위라는한계와성격때문에빨리조치했으면좋은것들을새정부가출범하기전까

지기다려야한다는점이아쉽다는점을숨기지않았다. 하지만국가경쟁력강화업무를계속추진하기위해특위기

능이정부로옮겨지는것이다행이자당연하다고평가했다.

사공일공동위원장은1월18일부터27일까지열흘동안이명박 통령당선인특사자격으로다보스포럼을다녀왔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적인 정상들이 참석하는 자리이다. 당선인이 초청을 받았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가 특사

자격으로 신 참석했다. 가서 한국 새 정부의 국정운 방향과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당선인을 신해서 설명하고,

IMF, OECD 관계자, 세계적기업인, 언론인을만나우리나라의입장을알렸다.”

그는다보스포럼에서‘이명박 통령’이라는‘리더십브랜드’에 한해외투자자들의높은신뢰도를확인할수있었

다며‘당선인의우호적투자환경조성의지에해외투자자들의관심이그어느때보다고조되고있다고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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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업무보고(2008.1.6)

산업자원부에 한 업무보고는‘노 홀리데이’답게 일요일인 1월 6일 오후 2시부터 4시 50분

까지 2시간 50분 동안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인수위 회의실에서 열렸다. 산업자원

부 업무보고는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청 및 특허청과 합동 보고 형식으로 치러졌다. 이들 부처

가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경제살리기의 실무부처라는 점에서 업무보고에 관심이 쏠리

지않을수없었다. 

업무보고는 산업자원부 20분, 중소기업청 20분, 특허청 10분 순서로 진행됐다. 업무보고 후

질의�응답은기관구분없이혼용해진행했다. 

이날업무보고에인수위에서는김형오부위원장, 업무보고주무분과인경제Ⅱ분과의최경환

간사,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 허증수 기후변화�에너지TF 팀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

는 김 학 산업자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나도성 중소기업청 차장, 이태용 특허청 차장 등이

보고에나섰다.

“정부는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해야”

최경환 간사는 업무보고 시작을 알리면서“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에 임해준 관계기

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그는 지난 선에서 국민들이 경제를 살릴 것

이라는 기 감에서 이명박 통령당선인을 뽑아주었다며 이런 가운데 기업 도우미라 할 수 있

는산업자원부, 중소기업청, 특허청의업무보고를받게돼뜻깊다는소감을피력했다. 

따라서 산업자원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 활성화 일자리 만드는 주무부처로

역할을 해줘야 하고,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과 재래시장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하

며, 특허청은 기술강국으로 가는 길잡이로서 특허관련 시스템의 개선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잊

지말것을당부했다. 

이어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과 정부관계에서 정부는 결국 기업이

라는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라며“그 서비스도 일률�일방이 아니라 기업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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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서비스로가야한다”고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당선인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누누이 강조해왔

다”며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 다. 이어“현 정부는

중소기업 육성하겠다. 미래사업 키우겠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기업들은 참 기업하기 힘들다,

갈수록 어렵다고 말한다”며 이런 소리가 안 나오려면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갈 길을 진지하

게모색해야한다고강조했다.

특허청과관련해서는“국회에서보면우리나라특허가적지않지만, 그중잠자는특허가 부

분”이라며살아있는특허, 실용화되는특허를만들어새시 를맞아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경제살리기’에초점맞춰

산업자원부 업무보고에서는 예상 로 당선인의‘747 경제살리기’공약과 관련한 경제 위주

의업무보고와정책방안이이어졌다.

산업자원부의 보고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추진전략 △유가 100달러 시 응 위한 새로

운 에너지 정책 수립 △ 재래시장 활성화 책 강구 등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산업

자원부는△생산적노사문화의정착△유연한노동시장조성△조세지원강화추진등소위

기업이안심하고생산및투자에나설수있는환경조성방안을보고했다.

산업자원부업무보고현장. 인수위는경제살리기의핵심부처라할수있는산업자원부업무보고에서

기업맞춤형서비스제공을주문했다. 아울러실물경제살릴방안마련을요청했다.



이에 해 인수위는“산업자원부가‘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를 위한 주요 부처이자‘기

업 도우미’로서 다른 부처와의 긴 한 협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

요가있다”고강조했으며, 이에 해서는추후에다시보고받기로했다.

산업자원부는‘유가 100달러 시 응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에너지 가격 조정

을 위해‘에너지 가격체계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며, 2012년까지 석유 및 가스의 자주 개발률을

2008년5.7%에서2012년에는18.2%까지끌어올리겠다고보고했다. 

중소기업청은 창업과 신형기업 육성을 통해 연간 42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보고했

다. 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도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육성과주변개발을위한‘지역상권개발제도’를도입하겠다고밝혔다.

이와관련인수위는재래시장활성화와관련해 형마트진입에따른서민경제살리기 응책

과재래시장의자체경쟁력을높이기위해관련부처들이적극적방안을모색할것을촉구했다.

특허청은 혁신형 중소기업 보유특허에 한 기술금융 지원 확 와 특허기술 거래 시장 개설

등의방침을보고했다.

“실물경제살릴방안, 현장에서찾아야”

업무보고는 차분하게 진행됐지만 간간히 인수위 관계자의 질타가 터져나오기도 했고, 정부

부처관계자들의자성의목소리도들렸다. 

“지난 5년 동안 기업 환경이 나빠지고 국민들이 아우성인데 산업자원부가 그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다. 경제를 살리고 기업투자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아닌지하는느낌이든다.”(인수위관계자)

“우리나라 투자의 95% 이상을 기업이 담당하는데 투자 여건을 제 로 만들어 줬느냐는

것에는 반성할 부분이 단히 많다

고생각한다.”(산업자원부담당자)

“그동안 정부에서 중소기업 진흥

을 위해 온갖 시책을 다 폈지만 중

소기업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재래시장도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

다. 이런 현실을 인정하면서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인수

위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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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에참석한산업자원부와중소기업청, 특허청간부들이긴장된얼굴로인수위의질문

을경청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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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최경환경제Ⅱ분과간사

최경환경제Ⅱ분과간사는한나라당초선의원이지만여의도정가에서‘팔방미

인’으로통한다. 정통경제관료출신이지만특유의친화력과업무추진력을바

탕으로 언론사 논설위원을 거쳐 선판에서‘이명박�박근혜 캠프’를 넘나들며

맹활약했다. 

인수위에서 그가 이끌고 있는 경제Ⅱ분과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민생에 직접 관련된 부처들을 관할한다. 그는 경제Ⅱ분과 간사를 맡으면서 무엇보다 그동안 침체돼 있는‘경제를

어떻게든살려야겠다’고다짐했다고말했다. 

그동안경제주무부처의공무원으로서, 지역구의원으로서나름 로우리나라경제문제에 해서는어느정도안다

고자부했으나경제Ⅱ분과간사로서많은현안과각계각층의민원과다양한의견을접하고정책방향을설정해가면

서지금까지도모르는부분이너무많았구나하는생각을가지게됐다고말했다. 경제Ⅱ분과는산업, 농수산, 과학기

술, 정보통신, 건설교통등국민의실생활과가장 접한분야의업무를주로담당했다. 이에따라짧은인수위기간

이지만 민생안정과 저소득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사안을 검토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지분형 분양주택 도

입방안△LPG 경차도입△저소득층에 한연탄가격 지원△통신비인하방안 등많은사안이검토됐다. 불산

단의전봇 제거로상징되는기업활동에장애가되는모든규제를 상으로규제완화방안을심도있게검토했다는

것이다.

“인수위활동기간이워낙짧고, 인수위의법적성격등을감안할때이러한정책들을모두완결하고종료하지못한점이

아쉽다. 향후새정부에보다심층적인검토를통해국민과기업에게큰편익을주는정책으로완결되도록인계했다.”

인수위활동기간중가장의미있는성과가무엇이었느냐는물음에당선인의국정철학과국정지표에맞추어공약과

현안사항들을정리하고, 새정부의국정과제(전체192개중경제Ⅱ분과50개)를도출한것이라는즉답이돌아왔다. 

경제Ⅱ분과는산업�에너지분야, 과학기술및IT 분야, 농림어업분야, 건설교통및해양분야등민생과기업활동에

직결되는업무를관활하고있기에관련행사�간담회및언론브리핑과이와관련한언론보도가매우많았다. 아울러

이동통신요금인하, 중소기업지원체계정비, 서민에너지비용절감을위한LPG 경차도입, 연탄가격지원확 및주

유소가격공개, 지분형분양주택도입등새로운정책개발에도많은노력을기울 다.

경제Ⅱ분과는먼저1월4일부터1월7일에걸쳐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

부등6개소관부처에 한업무보고를받아국정과제수립의기초를삼았다. 그리고총23차례에걸친각종업계, 학

계, 관련기관등과의간담회를통해새로운정책건의나관련자료를수집했다. 

이러한 제반 활동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분양가, 통신비 인하

및 저소득층 연탄가격지원 등 국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 정책들과 총 50개의 향후 국정과제를 수립한 것

이가장의미있었다고최경환간사는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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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에만 앉아 있지 말고 당장 재래시장 한번 가 봐라. 지역구에 가보면 재래시장마다

한 마디로 죽겠다고 한다. 재래시장을 살리지 않고 어떻게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건가? 왜 안

되는지를더정확하게파악해서별도로보고해주기바란다.”(인수위관계자)

“친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자원부나 중소기업청이 해야 될 일에 해 말 하셨는데 부끄러

움을 많이 느끼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저희 혼자의 목소리로는 도저히 안 되는 여러 가지 외

적인 여건이 있었다.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된 것 같다.”(산업자

원부담당자)

기업활동도우미를지식경제부로개편

최경환경제Ⅱ분과간사는산업자원부업무보고결과를이렇게회상했다. 

“산업자원부는 실물경제의 주무부처로서 기업들의 활동 지원과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중

요한 부처이다. 업무보고의 첫번째 쟁점은 기업투자활성화 다. 이를 위해 △기업투자 활성화

부진 원인 분석 및 친기업적 정서 조성방안 △혁신중소기업에 한 기술금융 확 방안 △수도

권규제완화방안의 폭적인보완등을요청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두 번째는 유가 100달러 시 에 응한 고유가 책이었다. 이를 위해 △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확 △원자력 발전과 원자력 산업에 한 원천기술 확보 및 수출 전

략산업화△에너지자원펀드조성등을통한해외자원개발이시급하고중요한과제 다. 

셋째는중소기업에관한것이었다. △복잡다기한중소기업지원체계를단순화하고수요자지

향적인 지원체제로 정비하는 일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형마트 진출의 합리적인 규제방안과 더불어 재래시장 자체의 경쟁력을 높이

기위한재개발이나리모델링등획기적인 안을모색하는것이었다. 

최경환 간사는 또 산업자원부 및 중소기업청의 산하기관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도 절실하게

인식했다고밝혔다. 

산업자원부부 업무보고 때 도출됐던 문제점이나 주요 이슈들은 부분 국정과제로 채택돼

향후 5년간 국정과제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기업이 마음 놓고 활발하게

기업활동을하는데있어서가장든든한후원조직인산업자원부를지식경제부로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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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업무보고(2008.1.7)

1월 7일, 삼청동 소재 경남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통일부 업무보고는 통일

부의 축소�폐지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열려서인지 다소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시종 진지하고 차

분하게진행됐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업무보고에서 통상 일부 간부들만 참석하는 다른 부처와는 달리 통일부

는 고경빈 정책홍보본부장을 비롯해 장�차관을 제외한 간부 8명이 모두 참석했다. 일부 간부들

은 1층 현관에서 인수위원들을 직접 마중하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성실한 보고를 위해 간

부전원이참석한것이라고설명했지만통일부의존치이유를적극설명하기위한것으로짐작

되기도했다. 그만큼통일부의절박함을엿볼수있었다.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한국금융연수원 앞에서 통일부 축소�폐지 방안에 반 하는 진보단체

들이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통일부와 외교통상부 통폐합 방안’은 남

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고, 평화통일정책을 추구하도록 한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며

“통일부를 남북교류협력처로 축소하는 방안도 남북관계의 통일지향적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

라고규탄하는가운데서업무보고가시작됐다. 

통일부의존폐논의속에서업무보고시작

박진 간사는 인사말에서“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이 너무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며

통일부 업무의 효율성과 순기능을 극 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

라고 말해 정부 조직개편 과정에서 통일부가 외교부와 통합되거나 처로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

하지않고있음을시사했다.

박진간사의발언은새정부의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통일부가외교통상부와통합되거나처

로 축소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터져 나온 것이어서 많은 시사점을 안

고 있었다. 참석한 통일부 관계자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이자리에서통일부의개편방향은더이상심도있게논의되지는않았다.



다만 통일부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헌법정신 등을 들어 존치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한편 업

무 효율성을 위해 개성공업지구사업지원단을 축소해 남북경협본부 산하에 두고, 이산가족 업

무는 한적십자사에, 방북증 교부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

직발전방안을보고했다.

인수위 참석자들은“통일부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을 이른바 내재적 시각으로 접근했는데

이제는객관적이고균형적인시각을회복할필요가있다”거나“지난5년간통일부에이른바실

세장관이 오면서 다른 어느 부처보다 조직이 급속하게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통일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통일부는지난10년동안남북간신뢰조성을통해한반도평화증진의기반을마련했다는데

해강한자부심을보여왔다. 그러나조직의존폐앞에서신념을고집하고있을수는없었다.

통일부는“지난5년동안북한에끌려다닌다는인상이많았고, 평화와안보의진전도만족스럽

지못했다. 특히그동안의지원에도불구하고북한의개혁개방이안돼 북정책의효과가미흡했

다”고자아비판하는것으로보고를시작했다.

400억달러국제협력자금조성위해남북협력기금규모확

이경숙인수위원장은업무보고에앞서“새정부가출범하면서통일의미래상을만들어야하는

시점에와있다”면서“짧게는남북관계에 한내용이되겠지만멀리봐선통일을염두에둬야하

니 통일의 미래상에 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에 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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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업무보고장면. 축소내지는외교통상부와의통합이거론되고있는가운데열린

통일부업무보고는내내긴장감이감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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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길바란다”고당부했다.

인수위는 국민들이 통일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당면 과제는 북한 핵 폐기인 만큼 통일부도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한다”고주문했다. 

1~2월 중 예정된 남북 회담 및 현지 조사와 관련 △ 보건의료 사업과 쌀�비료 지원 등 순수

인도적 사업과 재정 부담이 없는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 상업 베이스의 자원 개발협력

을 비롯해 타당성이 확인되고 우리 기업의 필요성이 확인된 시급한 사업은 협력기금 범위 내에

서 추진하며 △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건설, 서해평화협력특별지 조성, 조선단지 건설 등

중장기 규모협력사업은기초조사등타당성을확인한뒤추진하기로양측이합의했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 인수위 측은“남북협력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쓰이는 만큼 투명성,

경제성, 효율성의 관점에서 국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운 돼야 한다”며 통일부의 재량이 너무

많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않아 사실상‘묻지마 지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

인개선방안을마련할것을요청했다. 

남북협력기금은남북교류협력촉진및민족공동체회복지원을위해1991년부터설치�운용됐

으며1991년정부출연으로250억원을조성한이래2007년11월말까지총4조2천10억원을조

성, 3조5천473억원을사용한것으로보고됐다. 

통일부는또남북경협을위한400억달러규모의국제협력자금조성과관련△남북협력기금

의 운용 규모를 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1% 수준으로 확 △ 국제 금융기구의 장기저리 자금

△ 해외 직접투자 유치(연 평균 10% 경제성장 시 연 13억�30억 달러 유입 가능) △ 북�일 관

계개선(100억달러내외) 등의방안을보고했다. 

남북 화도북핵폐기와평화적통일을위한수단으로

인수위측은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에 해“새 정부의 비전과 철학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등 인도주의적 문제에 해“관련 부처와 긴

한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해결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보다 내실 있는

새터민정책개선방안과함께올바른통일교육이이뤄질수있도록통일교육시스템을재정립

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 

이에 해 통일부는“국가의 기본책무로서 보다 분명한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경

주하겠다”고답변했다. 아울러이명박 통령당선인의공약가운데‘산림녹화를위한1억그루

나무심기’와관련, “향후북핵상황등을고려해‘A/R CDM 사업’착수환경을조성하겠다”고

보고했다. ‘A/R CDM 사업’은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 의무감축국(선진국)이 비감축의무국



(개도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벌이거나 개도국이 시행한 감축사업에서 발생된 감축실적

을사들여자국의감축목표달성에이용할수있도록한제도이다. 

업무보고에서 박진 간사는“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이고 역 정부가 북한에 해 많

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참여 정부에서도 남북통일 업무를 큰 의욕을 갖고 추진했

다”고 언급하면서“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남북관계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안정적 발전을 이룰

수있는중요한계기를맞고있다”고밝혔다. 

업무보고후통일부업무보고에서는노무현정부의 북정책을평가하면서개선또는보완해

야할점으로북핵문제해결을위한 북정책의실효성제고, 북한의실질적인변화를촉진하는

전략적접근확 , 그리고 북정책추진방식의개선및 내외적지지기반강화등이지적됐다

고덧붙 다.

그는 또노무현 정부의 북정책에 한 평가에서정부가 북한에 한‘내재적접근’에경도

된 결과 북한의 진정한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데 적지 않은 한계와 정책적 실패가 발생했다는

점을강조했다. 

“남북경협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개혁�개방, 북한 주민생활향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재조

정돼야 하고, 남북 화도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 폐기와 평화적 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정책전환이요구된다는점을강조했다.”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간 합의사항의 승계 또는 이행 문제에 해서는 앞

으로 보다 더 면 한 검토를 거치기로 했으며, 그동안 논란이 돼온 남북협력기금 사용과 관련

해서는 기금 사용의 합리성�투명성 제고를 위해‘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실질 심사기능을

강화하고사후평가과정을개선하는방안을제시했다고소개했다.

아울러 남북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당면현안에 한 검토와 함께 새

정부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했고, 당선인의 핵심공약의 하

나인‘비핵�개방�3000’구상의 경제

�교육�재정�인프라�생활향상 등 5개

분야 사업의 구체화 계획과 기타 10

개 공약사업의 실천계획 등을 제시

했다는점을주목할것을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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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고장에서긴장된얼굴로업무보고에임하는통일부간부들. 통일부는부처존속을적극

설명하려는듯장�차관을제외한간부8명이모두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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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진외교통일안보분과간사

한나라당 2선 의원인 외교통일안보분과 박진 간사. 그는 간사에 임명되면서

무거운책임감과사명감을느꼈다고술회했다. 

지난10년동안김 중정권과노무현정권을거치면서국정운 에많은문제

점이있었으며, 특히외교안보분야에서심각한상황이야기됐다는것이그의

진단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북핵문제가 악화됐고, 지나치게‘자주’만을 내세운 나머지 한미동맹관계가 약화됐다. 국가경쟁

력이저하되고국제사회에서 한민국의위상도추락했다.”

이처럼 왜곡되고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고 한민국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 실용적인 외교�안보정책의 밑그림을 그

리고, 새정부가직면하고있는가장시급한과제인북핵문제의진전을위한효과적인 응방향을마련함으로써한반

도와동북아의평화를구축하는데만전을기했다는것이다.

인수위 활동을 통해 향후 5년간 이명박정부의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큰 밑그림을 그렸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낀다

는그는그동안우리의외교�안보정책은북핵문제와남북관계에지나치게경도돼왔다는지적을서슴지않았다.

“새정부는향후5년간21세기‘성숙한세계국가’로나아가기위해국익중심의실용적인외교�안보정책을구현해나

갈것이다. 남북관계에있어서도북핵문제의실질적인진전과북한의개혁�개방, 북한주민들의생활향상에기여하는

방향으로조정해나갈것이다.”

인수위가2002년서해교전전사자들에 한예우와부상자들에 한지원을격상시키기로했다는언론보도가나간

이후서해교전전사자가족들뿐만아니라많은군장병들과국민들로부터격려의전화를받았다고소개했다. 그리고

조국을등지고미국으로떠났던고(故) 한상국중사의부인이귀국키로했다는소식도들었다며그동안정부의무관

심으로인해큰상처를받았던유가족들과국민들에게늦게나마작은위로가된것을뜻깊게생각한다고밝혔다.

그는외교통일안보분과의활동성과를외교분야, 통일분야, 국방분야로나눠조리있게설명하는세심함도잊지않

았다. 

외교분야에서는한반도의평화와안정을이룩하고, 미국및아시아국가들과협력하면서실리외교를전개하기위해

△튼튼한안보를토 로‘적극적인평화’를만들어내는외교△‘4만달러시 ’조기진입을위한경제�통상외교△

국제사회에서존경받는‘성숙한세계국가’고양외교를위한구체적인목표와실천방안모색에중점을두었다.

통일분야에서는북한이핵을포기하고개방으로나올경우경제협력과수출진흥을통해북한주민1인당국민소득을

10년내3,000달러까지끌어올린다는‘비핵�개방�3000’구상의구체적인실현방안을검토하는데중점을두었다.

국방 분야에서는 △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튼튼하고 강한 국방태세 확립 및 미래전에 비한 정부기술군 육성 △한

�미동맹관계와성숙한세계국가구현을위한한�미군사관계강화및군사외교확 △국방운 의효율성과선진화

된병 환경조성등을위한구체적인목표와실천방안모색에중점을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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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인수위연석회의(2008.1.7)

통령직인수위원회이경숙위원장과한나라당강재섭 표가반갑게손을잡았다. 2008년1

월7일11시30분, 여의도전경련회관20층에서열린한나라당과인수위간의연석회의에서 다. 

이날의 자리는 여러 모로 의미가 깊었다. 당과 정부가 만나 업무를 협의하는 당정회의의 예

비 모임이라 할 수 있지만 1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자리 기 때문이었다. 10년 만의 정권

교체를 실감하는지 한나라당과 인수위에서 참석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고, 오가는

한나라당-인수위연석회의에서손을맞잡은강재섭한나라당 표와이경숙인수위원장.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진행된이날회의는10년만의예비당정회의라는점에서많은관심을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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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에는윤기가흘 다. 

한나라당에서는강재섭 표를비롯해안상수원내 표, 나경원 변인, 이한구정책위의장등

10여명이참석했고, 인수위에서는이경숙위원장을비롯해김형오부위원장, 맹형규기조분과간

사, 백성운행정실장등10여명이참석했다. 

나경원 당 변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강재섭 당 표와 이경숙 위원장의 인사말,

안상수 원내 표의 인수위에 한 요청사항, 백성운 행정실장의 인수위 경과보고에 이어 토론

이벌어졌다. 

긴 한협조가최우선과제

한나라당지도부와인수위관계자들은여의도전경련회관에서열린이날회의가향후원활한

당정관계의시금석이될것이란점에공감하고새정부가‘일하는정부’로서자리매김할수있

도록 유기적 협력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당이 인수위의 보고를

듣고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각료 인사청문회 일정 등 새 정부 출범과 관련된 임시국회 현안의

차질없는처리를위해인수위활동을독려하는분위기가강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표는 인사말에서“긴 한 협조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고, 이경숙 인수

위원장도“인수위와당간의긴 한협조와지원논의가필수적이다. 당정협의가지속되고활성

화돼야한다”고화답했다. 이를위해우선한나라당과인수위는국회에서정부조직법안을차질

없이 처리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 표는 통령 취임일인 2

월25일전에새내각의인사청문회절차를모두마치려면인수위가정부조직개편안을늦어도

오는1월15일까지당에제출해야한다는입장도전달했다. 

강재섭 표도“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최 한 빨리 해달라”면서 당에서 공천을 빨리 하고 싶

어도이런일정이제 로추진되지않으면어려움이많다고한나라당의입장을설명했다.

한나라당에선 인수위가 1월 15일 이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을 당에 전달하면, 1월 20일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 행자위와 법사위의 심의를 거친 뒤 1월 25일쯤 국회 본회

의를열어개정안을처리하겠다는시간표를준비해놓고있다고소개했다.

안상수 원내 표는 국무위원 인사청문안의 경우 가급적 2월 4일까지 제출해줄 것을 요구하

는 한편, 통령 취임식 다음날인 2월 26일에 본회의를 열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는점도밝혔다. 이에 해이경숙위원장은“소홀히해선안되기때문에꼼꼼히챙기

면서 속도를 내고 있으며, 밤낮으로 주말도 없이 일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의 일정에 차질이 없

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

한나라당과 인수위는 이 같은 `예비 당정협의’를 굳이 정례화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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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본격적인 당정협의가 이뤄지기 전까지 양측간 의사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나라당과인수위간긴 한연락체계를구축하는방안에도합의했다.

한나라당에서는권경석수석정조위원장과곽창규여의도연구소부소장이, 인수위에서는맹

형규기획조정분과간사가메신저역할을맡기로했다. 김형오인수위부위원장은“여의도연구

소와 인수위, 한나라당 정책위의 시스템 협력에 해 백번 동의한다. 당과 긴 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밝혔다. 

권경석 한나라당 수석정조위원장은“향후 과제의 경중과 우선순위에 한 추진방향을 제출

해달라”고인수위에요청하기도했다.

인수위의성과물이아니라한나라당의성과물

이날 회의는 상견례 형식이었던 만큼 정책 등에 한 구체적 논의가 오가진 않았다. 하지만

한나라당지도부는인수위가무리하게추진하는것처럼비쳤던몇몇사안에 해“신중하게해

달라”는 지적을 잊지 않았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특히 인수위가 어디까지나 실무를 다루는‘한

시적기구’일뿐결국최종결정은당에서내린다는점을은연중에강조하기도했다. 

강재섭 표는“우리의 적은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오만해서도 안되고 국민 앞에 한없이 겸

손해야 한다”면서 현황 파악과 정책 준비가 인수위의 핵심 업무이니 확정적 업무 발표를 해서

연석회의에서인사말을하고있는이경숙인수위원장. 인수위가설익은정책을내놓는다는

지적에 해이경숙위원장은한나라당의뜻을수용하겠다는의사를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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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없는 정책 결정 기능을 신한다는 일부 비판이나 오해는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인수위 활동이 천천히, 신중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면서 설익은

정책을발표하는것은조심해야한다고지적했다.

그러자 이경숙 위원장은“인수위의 위상을 한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는 기구라고 생각한다”

며 한나라당의 뜻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 그는 이어“결국 우리가 떠나면 한나라당에

서 입법을 통해 정책화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인수위가 성과물을 많이 낸다는 평을 들을 때

마다 송구스럽다. 인수위 성과물이 아니고 한나라당 정책의 성과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고덧붙 다.

아울러4월총선을앞둔시점에서 운하나통일부폐지문제등이너무빨리논란거리가돼

선 안 된다는 의견도 당에서 제시했다. 한반도 운하 추진 논란과 관련, 서병수 여의도연구소

장은“ 운하에 해국민의견을수렴하겠다는것이당선인의선거공약이었던만큼의견을수

렴하는모습을보여줘야한다”고지적했다. 

통일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선 당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병수 소장은

“통일부가 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통일부 폐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에 반해 정문헌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통일�외교�안보 담당)은“통일부와 외교부 업무를

외정책 틀 안에서 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일부 폐지가 바람직하다”면서 가칭‘통일외교통상부’

로통합하고남북교류협력청을신설할것을제안했다. 

이에 해 인수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인 박재완 의원은“통일부 폐지는 모든 가능성

을열어놓고추진중”이라고 답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최고위원은 한국노총에서 당선인의 당선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점에 해

불쾌해하고 있음을 거론했다. “당선인이 기업인 방문과 동시에, 또는 먼저 한국노총을 방문하

는 게 맞지 않았느냐”면서 한국노총 관계자가 한나라당에 들어와 일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놓

아야한다고말했다.

그밖에도많은얘기가오갔다. 방만한위원회의축소개편문제, 고용활성화, 노동시장유연

화, 출자총액제폐지와금산분리완화문제등이거론됐다.

이날 회의는 10년 만에 여당의 지위를 되찾게 되는 한나라당으로선 감격스런 자리이기도 했

다. 나경원 변인은“한나라당이 탄생시킨 정권에 한 책임감을 느끼는 자리 다”고 말했다.

그럼에도한나라당과인수위의온도차를어느정도느낄수있었다.

아무래도 한나라당은 4월의 총선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에 비해 인수위는

새정부의밑그림을제 로그려야한다는의욕이앞서있다는점을숨기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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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국정과제보고회의(2008.1.13)

2008년 1월 13일, 일요일이지만 인수위 회의실은 북적거렸다. 인수위 발족 이후 19일 동

안 활동하며 마련한 국정과제를 1차로 이명박 통령당선인에게 보고하는 회의가 열리기 때문

이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보고회의에는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 등 인수위원 전원, 국가경쟁력강

화특위 사공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전원, 한나라당의 이한구 정책위 의장과권경석 수석정조

위원장이참석했다.

사회를맡은맹형규기조분과간사의인수위활동경과보고가끝나자당선인이느닷없이“이

제 시작입니까? 그럼 옷 좀 벗고 합시다”라며 양복 윗도리를 벗자 30여명의 참석자들이 뒤따라

제1차국정과제보고회장면. 인수위는그동안부처업무보고등을통해수립한제1차국정과제를

이명박 통령당선인에게보고하고참석자들과격의없는토론을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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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윗도리를벗고와이셔츠차림으로의자를당겨앉았다.

그러자 회의장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검은 양복으로 인해 엄숙하고 근엄하던 분위기는 어

디론가 사라지고 자유스럽고 밝은 분위기로 바뀌었다. 착 가라앉아 있던 겨울 방에 매화 화분

하나를 들여놓은 느낌이랄까.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참관하며 누누이 들었던‘국정감사장’분위

기가 아니라‘당정협의’자리 같았다고나 할까. 아니 그보다 자유분방함과 젊음이 넘쳐나던 어

느벤처기업의토론장을떠올렸다면너무앞서간것일까?

선진화를통한세계일류국가지향

국정과제보고에앞서이경숙위원장은“산업화와민주화를넘어세계일류국가선진화의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작지만 강하고 효율적인 정부가 돼 국민 요구에 서비스로 답하는 봉사하고

섬기는정부가돼야한다”고밝혔다. 

김형오 부위원장은“정책에 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채택된 정책은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도낼수있도록국민에게양해를구해야한다”고말했다.

국정과제 보고는 △국정철학 및 비전 △경제 분야 △비경제 분야 △국가경쟁력 특위 등 4개

부문으로나누어진행됐다.

먼저박형준기조분과위원이이명박정부의국정철학과주요국정운 과제에 해보고했다.

이명박정부를 탄생시킨 시 적 요구, 즉 시 정신은 발전과 통합이며 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국가비전은‘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라고 규정했다. 특히 한민국의 역사를‘발전의 역

사’로긍정평가하고건국-산업화-민주화를승화시킨새로운발전모델을지향하기로했다.

이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고품격 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국정철학으로

‘화합적 자유주의(Harmonious Liberalism)’를, 행동규범으로‘창조적 실용주의(Creative

Pragmatism)’를제시했다. 또이명박정부가실현할국정목표로‘신발전체제’를설정하고, 5

국정지표로△알뜰하고유능한정부△활기차고열린시장△능동적복지와고(高)신뢰사회△

인재 국을지향하는평생학습국가△ 로벌코리아의실현을제시했다.

진지하면서도격의없는회의장분위기

당선인이양복윗도리를벗는순간달라졌던보고회장분위기는2시간으로예정된회의가진

지해지고길어질것이예견됐다. 당선인은조용히앉아보고를경청하는것이아니라 자하나

하나를 뜯어보려는 듯이 상체를 구부리고 앞에 놓인 보고서를 열독했다. 보고서에 줄을 치기도

했고, 궁금한것이있으면옆에앉은이한구한나라당정책위의장과이야기를나누기도했다.

그 뿐만 아니었다. 회의장 입구에 마련된 커피를 스스로 타서 마시기도 했다. 다른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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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찬가지 다. 참석자들은전화를받으러가는지화장실에가는지자주자리를뜨기도했다.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벤처기업 회의장 분위기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면

서도격의없었다.

국정철학과비전보고에이어기조분과곽승준위원이경제분야를, 박형준위원이비경제분

야, 그리고윤진식국가경쟁력특위부위원장이국가경쟁력분야에 한보고를했다. 이날인수

위가 보고한 1차 국정과제는 155개 다. 분야별로는 경제 52개, 사회�교육�문화 24개, 외교�통

일�안보54개, 정무�법무�행정17개, 경쟁력강화8개등이었다.

경제분야에서는조기추진이필요한과제로우선△산업은행민 화, 금산분리완화, 중소기

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부동산관련조치등을보고했다.

이어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 경감,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

료출퇴근시50% 할인, LPG 경차허용, 연탄가격인상에따른보완 책마련등도보고했다.

이어각분과간사와위원들이중심이돼당선인과국정과제별토론을벌 다. 7% 성장달성

방안, 장기보유1세 1주택자에 한양도세경감방안, 서민생활부담완화를위한통신비경감

방안, 출퇴근시고속도로통행료50% 완화방안, 법인세조정문제등에 한토론이이뤄졌다.

국정과제보고를받은후소감을피력하는이명박 통령당선인. 사안마다경험에

바탕을둔실용적인방향을제시하면서토론을주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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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에바탕둔현실적방안주문

당선인은사안마다경험에바탕을둔실용적인방향을제시하면서토론을주도했다. 정책을시

행했을때과연예상했던효과를거둘수있는지, 문제점은없는지를따져볼것을주문했다. 그러

기위해서는입안단계에서부터현장을찾아현상을정확히파악하고분석할것을요구했다.

통신비 인하 문제에 해서는“문제가 전화를 많이 쓰는 건지 요금체계에 문제가 있는지, 아

니면 독과점인지 알아야 한다. 일단 연령 별 사용량 통계부터 만들어라. 할인을 해도 이걸 바

탕으로해야한다. 무작정내리면그만큼더쓸수있으니 책도생각해야한다”고주문했다.

유류세인하문제에서도마찬가지 다. “유류세를인하했을때서민들이그혜택을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고 보느냐? 형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이 더 이익을 볼 수도 있다.”이에 최경환

경제Ⅱ분과 간사가 소형차의 LPG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고, 결국 바우처제도를 도입

하는방법을검토해보기로했다.

당선인의 실물 경제적 의견 제시는 농어가 부채 탕감 문제에 이르러서는 더욱 빛을 발했다.

농어가부채탕감문제의해결책으로농협이농기계를 여해주고농사를지어주는아이디어를

제시한것이다.

“전국을다녀보니일모작인한국에서농가마다농기계가있더라. 농기계사느라융자받고그

러다 고장 나면 또 못 쓰고…. 농기계회사만 좋은 일 시킨다. 농협이 소유한 농기계를 여해주

면좋을것같다. 지역적으로남에서북으로돌려쓸수있을거다. 아예농기계기술자까지붙여

빌려주면 농민들이 다른 부가가치 높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농기계 업체는 삼모작 하는 중국

같은시장을개척하면된다.”

창조적실용주의를예견할수있는자리

이날 보고회에서 당선인이 주문한 것은 새 정부가 표방한 국정운 방향이‘창조적 실용주

의’인 만큼 좀더 구체적이고 효율적인 고민을 해서 국정과제를 완성하라는 것이었다. 탁상공론

보다는고객수요와현장확인을중시하라는것이결론이었다.

도시락을 시켜 먹으면서 4시간 40분이나 진행한 이날 보고회의는 한마디로 실용주의자로 널

리 알려진 당선인이 말하는 실용정부의 앞날을 예견하고, 실용주의적 회의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미리제시하는자리가아니었을까? 

보고가 끝난 뒤 RV 차량을 타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당선인의 모습도 바로 실용이 무엇인지

직접보여주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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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신년기자회견(2008.1.14)

1월 14일 오전 9시 50분. 인수위 회의실은 다시 찾아온 강추위를 녹이고도 남을 정도로 열

기가 가득 차 있었다. TV 생중계용 조명시설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은 아니었다. 실내를

가득 메운 80여명의 기자들과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분주히 오가는 인수위 직원들의

바쁜 몸놀림 때문만도 아니었다. 곧 출범할 이명박정부의 국정 방향을 가늠해보는 자리라는 기

감이뿜어내는열기때문은아니었을까?

열기는주호 당선인 변인의한마디로더욱뜨거워졌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달라진 부분이 있어 다시 이메일로 수정 자료를 보내 드렸으니 참

고하시라.”

이명박 통령당선인의신년기자회견. 당선인은이날알뜰하고유능한정부를만드는것이이명박정부의가장중요한

국정과제라고역설했다. 이를위해정부조직개편과규제개혁에중점을둘것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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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말은당선인이기자회견직전까지도회견문을다듬었다는뜻일터 다. 한마디라도더국

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없이 웅변해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하니실내가한여름처럼여겨졌다.

그 열기 속으로 당선인이 입장해 한나라당, 인수위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는 단상에 올랐

다. 여기저기서터지는플래시불빛으로열기는더욱달아올랐다.

“정부조직개편과규제개혁에중점둘것”

당선인의모두발언이시작됐다. 우선지난 선에서보내준국민의성원에감사를표한뒤경

제를살리고국민통합을이뤄내라는시 적요구를받들기위해최선을다할것을다짐했다. 이

어 긍정적인 사고와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며, 태안에서‘긍정적 변화의 힘’을 보았

다고말했다.

국내외적인어려움을극복하고미래로나아가기위해서는‘화합속의변화’를일궈내야하며

이는 정부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알뜰하고 유능한 정부를 만드는 것이 이명박정부의

가장중요한국정과제라고역설했다. 또정부이양을위해새로운국정철학을확립하고,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국정과제들을 점검하고 있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의견을충분히수렴하겠다고말했다.

이명박정부는실용주의정부라고정의하고국익에도움이되고, 경제살리기에도움이된다면

어디라도 달려가 일하겠다며 로벌 코리아를 위해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의 공동번 노력을

폭강화하고, 남북관계의실질적발전을위해노력할것을다짐했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힘을 집중하겠지만 무리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

며, 긴 호흡으로 경제를 운용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정부조직 개편과 교육 개혁을 서두르는 한

편‘규제개혁’에중점을둘것임을천명했다. 그리고마지막으로정부와국민이서로믿고나라

의선진화에매진하자며, 국민들이나라걱정할필요없는시 를열겠다고선언했다.

자원외교총리론개진

모두발언이끝나고기자들과의질의응답이이어졌다. 당선인의생각과국정철학이더욱생생

하고명료하게드러날기회 다. 모두발언과질의응답을들으며어디선가소나기가내리고있다

는착각을했다. 실내를가득매운내외신기자들이당선인의말한마디도놓치지않으려고노트

북 컴퓨터의 자판을 정신없이 두드리는 소리 때문이었을까? 수십 명이 두드려 는 자판소리는

마치소나기가양철지붕을때리는소리처럼들렸다.

정치 관련해서 질의응답이 시작됐다. 첫 질문은 청와 와 총리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구상하



456 제3부인수위원회현장스케치

고있느냐와원하는총리상은무엇이냐는것

이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새 정부의 모습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시험지라 할 수 있었

다. 이미 국무총리실 업무보고에서 총리실

권한 비 화가 지적됐고, 이후 새 정부의 청

와 권한집중화우려가심심찮게제기되고

있던상황이었기때문이었다. 긴장된순간이

었지만 당선인은“ 통령상을 물어야지, 총

리상을 묻느냐?”는‘농담식 핀잔’으로 웃음

을 이끌어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그런 다

음의외의답을내놓았다.

“ 통령과 총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다. 내

각을 중심으로 일을 하되 청와 는 조정 기

능에한정해일하고총리는세계시장을다니

면서자원외교등여러분야의역할이많다.”

자원외교 총리론의 개진이었다. 당선인이 평소‘자원외교’를 강조해 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

람들은‘역시’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 다. 그러면서 차기 총리 후보감을 떠올리느라 바쁘게 두

뇌를회전시킬터 다.

뒤이어 총리 인선이 늦어진 이유, 한�미 및 남북관계, 4월 총선의 공천 문제, 야권과의 관계

설정 등 민감한 정치�외교적 질문이 쏟아졌다. 이에 총리 후보는 예정 로 1월말 확정할 것이

며, 한�미관계가돈독해지면남북관계를더좋게만들것이고, 북�미관계도좋아질것이라며격

의없는남북정상회담을내비쳤다. 

공천은 당이 공정하게 잘할 것이라며‘총선 불개입’을 선언했으며, 야당과도 긴 히 협력하

는새시 를열겠다고말했다.

질문이 경제 문제로 옮아가자 기업인 출신답게 당선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공약사항인

7% 성장에 해서는 여건상 새 정부가 올해 경제운용을 100% 관장하기 힘들기에 7% 성장은

당장 달성할 수 없으나 6%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7%에 집착해 과도한 경

기부양책을써서는안된다는각계의목소리를반 한신중한결론으로여겨졌다.

종합부동산세 인하, 수도권 규제 완화, 법인세 인하 등에 해서는 경제 현실에 맞춰 속도 조

절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실용주의 정부를 지향하는 당선인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목이었다. 수치나일정에연연하지않고실적으로평가받겠다는의지의표현이었다.

기자회견내용을입력하는기자들의바쁜손과노트북컴퓨터. 수십명이자판을

두드리는소리가마치양철지붕에소나기쏟아지는소리처럼들렸다.  



이런 목은 한반도 운하 문제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났다. “100%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국민적 동의를 중요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

는그동안‘연내착공’, ‘임기내완공’이란주변의말들과는사뭇다른입장이었다.

난마와같이어려운교육문제에 해서는‘자율’을해법으로제시하며“ 학이본고사는절

하지않을것”이란말을세차례나반복하며 학입시제도를자율화하면본고사가생기고사교육

부담이더욱커질것이라는걱정을차단했다.

마지막질문은민감한사안인‘BBK 특검’에관한것이었다. 순간긴장감이감돌았으나당선

인의 답은간단명료했다. 

“그걸 꼭 물어봐야 하겠습니까?”라며 살짝 비켜서며 검찰이 지나칠 정도로 완벽하게 조사했

고, 특검도잘할것으로본다고말을맺었다.

선택해준국민들에게보내는희망의메시지

50분간 진행된 기자회견은 기업의 투자유치 설명회장을 방불케 했다. 국정운 에 한 자신

감과 국민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엿보 다. ‘국익에 도움이 되고, 경제 살리

기에도움’이된다면어디라도달려가일할수있다는것을누누이강조했다. 알뜰한정부, 군살

을뺄것, 할수있다, 못해낼것이없다는표현이거침없이쏟아졌다.

기자회견은한마디로자신감에찬당선인의당당한모습을엿볼수있는자리 다. 반 여론

이만만치않은한반도 운하건설의강행여부를묻는질문에“청계천복원때도4천번이넘는

만남의자리를갖고반 하는이들을설득했다”며자신감을내보 다. 기업CEO에서서울시장

까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 험난한 난관을 극복해온 특유의 자신감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자

신감은 바로 자신을 선택해준 국민

들에게 보내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

닐까?

그제야 소나기 소리의 진원지를

알 것 같았다. 확신에 차 있고, 자신

감이 넘치는 당선인의 막힘없고 시

원시원한 답변을 들으며 무더위를

식혀주고, 스모그로 찌든 답답한 하

늘을 씻어 내리는 한줄기 소나기를

떠올리고있었던것이다.

457당선인신년기자회견

기자회견을마치고기자들과악수를나누고있는이명박 통령당선인. 당선인은이날총리론

을묻는기자에게‘자원외교총리론’을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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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안발표(2008.1.16)

2008년1월16일오후2시. 인수위 회의실가득메운기자들사이를뚫고이경숙위원장이

단상에 섰다. 그 좌우로 김형오 부위원장을 비롯해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 박형준 위원, 곽

승준 위원,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 백성운 행정실장이 늘어섰다. 그 자리에서 가장

시선을끈인물은박재완팀장이었다. 새정부조직개편안을발표하는순간이었으며, 박재완팀

장이정부조직개편을총괄했기때문이었다.

18부4처에서13부2처로슬림화

이경숙위원장이우선정부조직개편의경위와배경과방향에 해서설명했고, 그뒤를이어

정부조직개편안의개편경위와배경을설명하고있는이경숙인수위원장. 이날인수위는18부4처인

기존중앙부처조직을13부2처로축소하는개편안을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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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부위원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충 설명했다. 그 다음 박재완, 박형준, 곽승준 등 개편작업

주역들이나와기자들의질문에답변했다.

이날 발표된 정부조직 개편안은 중앙행정조직을 현행 18부 4처 18청 10위원회에서 13부 2처

17청5위원회로축소조정하고, 이와함께청와 는4실10수석에서1실1처7수석체제로조직

을축소하며, 무임소국무위원인특임장관직두자리를국무총리산하에신설하겠다는것이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18부 가운데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

부등5부를통폐합해13부로축소조정하고, 기획예산처와국정홍보처등2처를폐지했다.

13부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인재과학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일

부), 외교통일부(외교통상부＋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행정자치부 개칭), 문화관

광부, 농수산식품부(농림부＋해양수산부의 수산 부문), 지식경제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일부＋과학기술부 일부), 보건복지여성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해양

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의해운기능)로구성됐다.

경제부처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의 예산기능을 넘겨받게 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재정경제부의 금융정책기능을 넘겨받아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로 확 개편

했다. 또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 정책과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을통합해지식경제부로확 했다.

청와 는 통령비서실과경호실이 통령실로통합되고, 경호실은 통령실내경호처로바

뀌었다. 통령실은 통령실장 산하에 경호처와 함께 국정기획과 정무, 민정, 경제, 사회정책,

인재과학문화, 외교안보등7수석체제로운 하기로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통령실 직속으로 설치해 방송�통신 융합 등 새 정부의 미디어정책을 짜

게했다. 국무총리비서실과국무조정실은‘국무총리실’로통합되고, 12개기획단을폐지하거나

각부처로환원하기로했다.

난립 시비를 빚었던 각종 위원회도 절반 이하로 줄이기로 하고 정부 자문위원회 416개 가운

데51%인215개를폐지, 201개만남기기로했다.

통일부폐지에쏟아지는질문

김형오 부위원장의 보충 설명이 끝나고 조직개편 작업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박재완 팀

장과 박형준 위원, 곽승준 위원이 앞으로 나섰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다. 기다렸

다는듯이기자들의질문이쏟아졌다. 박재완팀장이주로답변했다.

- 통일부폐지이유는? 통합민주당의반 로국회통과가쉽지않다는관측도있다.

“현재는 남북관계가 특정부처의 전유물로서 독점적으로 추진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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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통일부가 추진하는 여러 북경협과 인도

적 교류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각 부처로 돌려주되 다만 외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북한과의 교

섭�접촉 창구나 장기적으로 통일정책을 다루는 통일정책 기능은 외교부와 합친 것이다. 국회도

이런논리를이해할것으로기 한다.”

- 공무원이5.3% 감축된다면서인원감축안된다하는데설명해달라.

“우선1차적으로감축되는공무원은일반공무원가운데5.3%에해당하는6,9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 참여정부에서 늘린 정원 중 다 채우지 못하고 결

원으로 일부 남아 있는 정원도 있다. 자연감소 인력까지 종합해 감안하면 공무원 정원을 5.3%

줄이는것은어렵지않다. 참고로외환위기이후1998년당시1차에4.8% 줄 다. 이번에는 그

때보다더줄인다. 당시10.9% 줄이려고 계획했다9%에그친적이있지만이번엔29.9%의공

무원을줄이니건국이래최 의개편작업이다.”

- 내각중심체제를말했는데청와 에국정기획수석이있다. 배치되는것아닌가?

“국정기획수석이매우거창하게국정전반을관장하는‘빅브라더’처럼들릴지모르지만수석

1명에비서관3명이다. 비서관2명은국책과제담당이며1명이미래전략을짠다. 청와 가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각 부처에 지시, 간섭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청와 인사수석 폐지에도 주목

해 달라. 인사수석 폐지로 각 부처에 인사권을 돌려줬다. 청와 의 각 부처에 한 장악력을 줄

이려는의지로해석해달라.”

“정부조직바꿀자료모아라”

인수위의 정부조직 개편안은 1년여 전부터 준비돼 왔다. 당선인이 곽승준 위원(당시 고려

경제학과 교수)에게“내가 당선된다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어떻게 바꾸면 좋

을지 관련 자료를 수집해 보라”고 지시한 것에서 출발되었다. 이 지시를 받은 곽승준 위원은 서

울 행정 학원, 한반도선진화재단등에의뢰해10여개연구보고서와개편안을모았다.

이 자료들이 정말 쓰이게 된 것은 당선인이 선에서 승리한 직후인 2007년 말이었다. 인수

위가 공식 출범하기 전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 적임자로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이 결정되면서

축적돼있던자료들이그에게건네졌다.

정부조직 개편작업은 지난해 12월 26일 인수위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당

선인의 주도 아래 박재완 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 박형준,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이 핵

심으로참여했다.

미국 하버드 정책학 박사 출신인 박재완 팀장은 197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총무처와 감

사원, 재무부, 청와 등에서관료생활을했고, 1996년에성균관 행정학과교수로자리를옮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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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가혁신의비전과전략」, 「작지만유능하고투명한정부」등정부혁신에관한책과논문을

발표한 일도 있었다. 그야말로 이 일에 최고 적임자라 해도 손색이 없었다. 박재완 팀장은 당시

를이렇게회고했다.

“지난10년동안정부기능과조직의큰틀이바뀌지않았다. 우리는 선공약이었던알뜰하

고유능한정부를만들기위해정부조직을획기적으로개편해야했다. 어려운경제를살리기위

해 규제를 혁파해야 하는 일도 중요했다. 중차 한 이 두 업무를 모두 담당해야 하는 정부혁신

�규제개혁TF 팀장을맡으면서무거운책임감을느꼈다. 그러면서도평소관심을갖고공부해오

던주제라어느정도감각을갖고해볼만하다는자신감이들었다.”

박형준 위원은 17 국회 등원 전 동아 사회학과 교수를 지내며 지방자치나 조직 개편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박 위원은 조직개편안 가운데 비경제

부문인 정보통신�방송�문화 관련 부서의 개편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했다. 그는‘인재과학

부’등 부처 이름을 직접 짓는 등‘작명가’로서의 면모도 보 다. 곽승준 인수위원은 선 기간

때당선인의정책을총괄했다. 고려 경제학과교수인그는이번조직개편작업에서경제�금융

관련부서의개편안에주도적인역할을했다.

박재완 팀장은 실무를 책임지고 밑그림을 그렸다. 조직개편에 관한 토론과 논의는 박 팀장이

짜온개편안에서시작했다. 박형준위원은당선인과인수위사이의조정자역할을했다. 곽승준

위원은 주로 당선인의 의중을 박 팀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조직개편이 행정체제에 미칠 향 등

을 분석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박형준 기조분과 위원은 각 분과의 의견을 모았고, 임태희 당선

인비서실장은비서실과인수위간의견을조율하며작업에참여했다.

정부부처의집중로비를뚫고

박재완팀장과곽승준위원이윤곽을잡자당선인까지참여하는본격토론이시작됐다. 한번

시작하면 도시락을 먹어가며 5~6시간씩 매달리는 지난한 토론이었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임태희당선인비서실장과박형준위원등도참석해지혜를보탰다.

하지만 쉽게 결론을 내리기에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았다. 한 개 부처를 없앴을 때 부

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의실험까지 하려다 보니 실무자들은 밤샘 작업을

해도 늘 시간이 부족했다.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품이

많이드는작업이었다. 이때문에임박한듯했던결정은번번이미뤄졌고당선인이주재하는토

론은10여차례나이어졌다.

가장 고민한 부분은 각 부서의 업무 구획 나누기 작업이었다. 외부 관측과는 달리 부처의 통

폐합이나폐지�흡수문제는이미초기부터의견이모아져논의과정에서한번도변동이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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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팀장은“초기부터 개편안

의 뼈 는 13부 2처로 정해져 바뀐

적이 없다. 하지만 부서 간 업무 범

위를 정하느라 완성된 조직개편안만

세 차례 당선인에게 보완 지시를 받

았다”고말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 등은 저마

다 자기 부처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를 주장하며 치열한 여론전과 로비

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재완 팀장은“순수 과학을 연구해 온 과학기술계 인사들의‘과학기술부

가 독립하지 못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다 죽는다’는 호소가 가장 뿌리치기 어려웠다”고

곤혹스러움을 털어놨다. 이 과정에서 당선인은 농수산식품부 이름을 직접 짓는 등 꼼꼼하게 조

직개편안논의를주도한것으로알려졌다.

박재완팀장은“통의동당선인집무실에서 한번회의를하면짧게는4~5시간, 길게는7시간

이 걸리기도 했다”며 사무실에서 밤을 새는 일이 다반사 다고 털어놨다. 수차례 자정이 넘는

시각까지통의동당선인사무실을드나들거나휴 전화를통해당선인에게수시로보고를하고

개편안을조율했다.

결국 세 차례나 당선인의 보완 지시로‘퇴짜’를 맞은 끝에 최종안이 1월 14일 밤 당선인에게

보고됐고, 1월16일정부조직개편안을발표하기에이르 다. 발표를마친뒤박재완팀장이남

긴한마디는그동안의시원섭섭함그자체 다.

“48년 만에 가장 작은 정부의 뼈 를 세웠다. 일반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파격적

인 개편이었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기 위해 단상에 섰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렵기도했다. 공무원들의강한반발과저항이예상됐기때문이었다. 그러면서도고생끝에옥

동자를 순산한 산모처럼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만끽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과

우리도시 흐름에뒤지지않고선진국못지않은작은정부의틀을갖추었다는자긍심때문이

었다.”

조직개편안발표에앞서열린간사단회의에서정부조직개편안의내용을

설명하고있는박재완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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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TF 현장설명회(2008.1.17)

“새만금은국가의운명이걸린국책사업이다. 그런데도환경문제로인해지역사업으로전락돼

그동안전북도민들의자존심을상하게했다는것을잘알고있다. 이명박 통령당선인께서는새

만금을‘한국의두바이’로만들겠다는의지를갖고있다. 어제새만금TF에서개발계획을보고했

는데 당선인의 의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고 놀랐다. 당선인은 새만금 개발

을국가부강의계기로삼아야한다고했다. 세계인이공감하는청사진을마련하라고지시하면서

이런계획을전북도민들에게꼭알려달라고나에게부탁했다.”(강현욱인수위새만금TF 팀장)

“이명박 당선인이 새만금을 3 국책사업으로 정했다는 말을 듣고는 30만 군산시민이 희망

에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강현욱 팀장님의 말 을 듣고 보니 가슴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확 풀

어지는것같다.”(문동신군산시장)

시련의연속이었던새만금사업

화끈한선물보따리에멋진화답이오간그자리는2008년1월17일부터18일까지진행된인

수위새만금TF의현장설명회 다.

익산북부하수처리장-김제시의 새만금 개발예정지-새만금전시장-군산자동차엑스포전시장-

군산산업단지로이어지는현장방문마다기자들의카메라플래시세례가열기를돋웠고, 모여든

지역주민들로발디딜틈이없을정도 다. 이런열기에화답이라도하듯이강현욱팀장은새만

금을동북아중심도시로만들겠다는이명박 통령당선인의강한의지를전했다.

새만금사업은전북부안군, 김제군, 군산시를연결하는33km의방조제를쌓아401㎢(토지면

적283㎢, 호수면적118㎢)의국토를새로만드는 규모간척종합개발사업이었다. 토지면적만

도여의도면적의100배에달하는어마어마한규모 다.

그러나 국토 확장과 규모 우량농지 확보를 목표로 추진된 새만금사업은 시련의 연속이었

다. 1991년에첫삽을뜨고공사에들어갔으나2000년 에들어와환경단체들의거센반발에부

딪쳐 두 번이나 사업이 중단되고 백지화될 위기를 맞기도 했다. 자칫 쌓다 만 방조제가 바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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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채흉물스럽게방치됐을수도있었다.

2006년 3월의 법원 최종판결을 계기로 다시 공사가 진척돼 한 달 만에 33km의 세계 최장

방조제가 완공됐다. 아득히 수평선 너머에 있던 고군산군도의 안쪽 바다가 호수로 변하고 광활

한갯벌은육지로변했다.

당선인과강현욱팀장의의기투합

방조제 끝막이가 완료된 후에는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원래 계획

로72%를농지로개발하고나머지를산업및관광목적으로사용할것인지, 아니면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개발계획을 세울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지역주민들은 당초 계획을 바꿔 지역발

전의견인차로삼아줄것을원하고있었다.

당선인은선거기간중세번이나현장을방문할정도로새만금사업에강한의지를보 다. 지

난 선 때에는 새만금을 동북아의 두바이로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당선인은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새만금TF를 발족시켰고, 그 팀장에 강현욱 전

전북지사를임명했다.

한때환경파괴의원흉으로지목돼천덕꾸러기신세로전락했던새만금을황금알을낳는거위

로 거듭나게 하려는 당선인의 야심을 읽을 수 있는 목이었다. 환경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던

새만금TF의새만금현장방문. 강현욱새만금TF 팀장이새만금개발에 한이명박 통령당선인의

강력한의지를전하며새만금사업의선결조건은수질개선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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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욱 팀장은 전북지사 시절‘강만금’이란 애칭이 붙을 만큼 새만금사업에 애착을 보 던 인

물이었다. 당선인과강현욱팀장의의기가투합한것이다.

따라서 새만금 개발을 바라는 전북도민들의 기 가 높을 수밖에 없었다. 새만금TF 현장방문

단이 가는 곳마다 지역주민이 몰려드는 것이 이를 증명해주고 있었다. 새만금이 전북을 100년

간먹여살릴것으로기 하고있다는얘기도흘러나왔다.

새만금, 농지에서세계적자유경제도시로

강현욱 팀장이 현장방문에서 설명한 새만금 개발계획은 이러한 전북도민들의 기 를 충족시

켜주기에충분했다.

경제중심도시라는 전제 아래 전체 부지 중 30% 수준이었던 산업용지 비율을 70%로 폭

확 하고, 당초계획보다10년을앞당겨2020년까지새만금개발을완료키로했다는것이다. 새

만금을‘한국의 두바이로’개발하기 위해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30만톤급 배가 드나들도록 신항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도밝혔다. 배후 해양물류단지를

만들고, 방조제주변다기능복합부지, 산업단지, 관광단지등을조성하겠다는내용도포함됐다.

이러한 계획을 전달하는 강현욱 팀장의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육자배기 가락이 끼어들기나

한듯이신명이나있었다.

“당선인께서 보고를 받으신 후 투자유치가 쉽고, 빨리 개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물꼬를 틀

수 있는 것을 먼저 추진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방수제를 쌓지 않아도 개발이 가능한 곳을 우선

개발할 것이다. 특히 버즈 두바이에 버금가는 랜드마크 타워를 세워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도록

할것이다. 그리고새만사업을일관되고힘있게추진하려면추진조직을 통령직속기구해야

한다고건의드렸다.”

수질개선이새만금사업의선결조건

이날강현욱팀장도밝혔고, 전라북도에서도명확히인식하고있듯이새만금사업의선결조건

은수질개선이었다. 새만금으로흘러드는동진강과만경강의수질을개선하지못하면새만금은

썩은 호수로 변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첫 방문지인 익산북부하수처리장에 마련된 보고회장에

서전북환경보건국장과익산시부시장이차례로나와수질개선 책을보고했다.

한마디로 수질이 나쁜 만경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왕궁축산단지의 완벽한 수질개선이 필

요하다는것이었다. 익산부시장이2011년까지국제기준치이하로수질을개선하겠다고보고했

지만강현욱팀장은더욱강한의지를내보 다.

“당선인께서는 1년 앞당겨 2010년까지 새만금의 수질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확보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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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 정부, 전라북도, 익산시모두가한마음이돼해결해야한다. 예산이필요하면예산을투

입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면 기술을 끌어오겠다. 절 로 중도에 흐지부지되거나 포기

해서는안되며, 지금까지의계획에문제가있으면전면백지화하고새롭게시작할것이다.”

한마디로환경문제가해결되지않으면새만금은없다는것이었다. 개발과환경이라는양측의

팽팽한줄다리기에휘둘려왔던과거의전력을거울삼아환경문제부터확실히해결하고개발에

들어가겠다는이명박정부의강력하고명쾌한의지를읽을수있었다.

새만금에서경험하게될이명박의창조력

방문단이 탄 버스가 33km에 달하는 방조제를 달리기 시작했다. 방조제 안쪽은 점차 육지와

호수로변해가고있었고, 바깥에는푸른물결이넘실 고있었다. 서해안에서는좀체보기힘든

푸른 바다 다. 그 바다 위에 선유도가 손에 잡힐 듯이 떠 있었다. 신선이 와서 놀다 갔다 해서

이름 지어진 선유도(仙游島), 그 아름다움이 베트남의 하롱베이에 견줄 만하다는 선유도는 앞

으로 국제적 관광지로 바뀔 것이다. 신시도(선유도 동쪽에 위한 섬)에 버즈 두바이에 버금가는

타워가 세워지고, 그 앞바다에는 국제적 항만이 들어서고, 새만금 호수 주위에 첨단산업단지와

관광휴양단지가 들어서게 되면 중동의 모래사막을 세계적인 도시로 바꾼‘세이크 모하메드의

창조력’을뛰어넘는‘이명박의창조력’을우리도경험하게될것이다.

호수로변한새만금바닷가에서강현욱팀장에게새만금개발계획을설명하고있는이건식김제시장. 

김제시장은방문단에게예정에도없던현장방문을요청하는등열의를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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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선 때 목포에 있는 불공단을 방문했는데 선박블럭 제조회사들이 길가의 전봇 때

문에 선박블럭 운반에 지장이 많다며 관계 기관에 전봇 를 옮겨달라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잘안되고있다더라. 아마지금도안됐을것이다.”

2008년1월18일, 인수위간사단회의에참석한이명박당선인의한마디가온나라를들썩이

게 했다. 언론은 연이어 공무원의‘탁상행정, 복지부동, 책임 떠넘기기’를 꼬집었다. 그러자 그

동안꿈쩍도않던관계기관들이‘불난호떡집’처럼부산을떨었고, 이틀뒤인1월20일에는전

봇 1개를철거하고, 또하나는인도안쪽으로5m정도옮겼다.

규제의상징으로등장한전봇

두 개의 전봇 는 순식간에‘이명박식 규제완화’의 상징이자, ‘공무원 탁상행정’의 표본이라

는 별칭을 동시에 얻었다. 지난 5년간‘전봇 하나’옮기지 못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은 국민

적비판의 상이됐고, 상 적으로당선인의‘실용정부론’은큰기 감을낳았다.

전봇 는 규제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입에 회자됐다. 이경숙 위원장은 1월 21일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높은 분이 이야기하면 5

년 걸릴 게 5일 안에 해결되는 탁상

행정은 이제 끝나야 한다. 지금까지

경제�국가 선진화를 가로막는 게 이

런 전봇 들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실질적전봇 보다 마음의 전봇 가

더문제”라고지적하기도했다. 김형

오 부위원장은“전봇 사건이 공직

사회변화의첫신호라고한다면, 정

부조직법은 한민국 변화의 첫 시
간사단회의에참석한이명박 통령당선인이현장감있는정책수립을주문하며언급한‘ 불

공단전봇 ’는규제의상징으로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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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이라며“특정 부처 살아남기, 공무원의‘내 자리 지키기’를 위한 반 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강조했다.

이뿐만아니었다. 코레일이철사장은1월21일사퇴를발표하면서“ 불공단의전봇 가불

합리의 상징처럼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만 코레일에는 그러한 전봇 가 수백 개 있다”고 지적하

며‘전봇 ’를규제의상징으로표현하기도했다.

정부조직축소에따른잉여인력활용방안마련주문

‘산업의피’라할수있는전기를공급하기위해세워진전봇 가어쩌다개혁을가로막는규

제의상징이돼버린것일까? 왜당선인은한번도참석하지않던간사단회의에처음으로참석해

불공단의전봇 이야기를꺼낸것일까?

1월16일의정부조직법개정안발표를전후해인수위를찾는당선인의발걸음이잦아졌다. 1

월 13일에는 국정과제 1차보고를 받기 위해 찾았으며, 다음날인 14일에는 신년 기자회견을 인

수위에서 했다. 이어 정부조직 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17일에도 인수위를 깜짝 방문한 데 이어

18일에는처음으로이경숙위원장이주재하는간사단회의에참석한것이다.

새 정부의 우선추진과제를 보고받기 위함이었지만 정부조직 개편작업의 후속조치 마련을 주

문하고, 인수위의분발을촉구하기위함이라는것이주위의평가 다.

1월 18일의 간사단회의에서 샌드위치로 아침식사까지 한 당선인은 작정한 듯 30분간 얘기했

다. 당선인은 이날 크게 세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정부조직 개편의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정책

발표에신중을기해줄것과살아있는정책으로규제개혁을추진하라는것이었다.

우선 어떻게 해야 공백 없이 융합해서 일을 할 수 있을까 세 하게 조직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며, 간부직에서 자리가 많이 줄기 때문에 인사에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 보기에

오히려통합하는것이부작용있는것으로오해할수있으므로필요한인원을제자리에두고남

은인원은교육과정을밟도록한다든지구체적계획을세우라고말했다. 그리고정부조직내실

무부처를어떻게재편해야각부처가안정될수있을지도검토할것을지시했다. 정부조직에

해서는 세 하게 짜줄 것과, 각 당이나 의회 등 필요한 곳에 가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당부했다.

“남는 인원에 해 막연하게‘걱정하지 말라’고 해서는 안 된다. 남는 인원은 조직개편 과정

에서 검토하거나 교육과정을 밟아서 들어오도록 한다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육

도과거식의막연하고추상적인교육방식으로는안된다.”

이어당선인은설익은정책의섣부른공표를자제해줄것을주문했다. 전날인수위가발표후

곧바로철회한‘산업평화정착TF’구성문제를겨냥한발언으로들렸다.



“검토단계에 있는 것을 섣불리 발표했다가 나중에 재검토하는 것으로 비치면 국민에게 이미

지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과욕하는 게 아닌가 오해할 수 있다.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지만 최

종마무리되지않은상태에서발표되면논란이될수있으니신중을기해달라.”

현장감있고살아있는규제개혁마련해야

그러나 이날 발언의 방점은 규제개혁에 있었다. 당선인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 투자환경이 바

뀔거라며해외에서관심을갖고문의를해오고있다고소개하고, 막연한규제개혁이아니라구

체적인 타임 스케줄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타임 스케줄도 상반기, 하반기 식으

로해서는디지털시 에맞지않는다며월별, 주별세분화된계획을세우라고강조했다.

“금년상반기, 하반기이런식의계획은디지털시 에맞지않는다. 그러면컴퓨터를쓸필요

도 없다. 월별 계획을 짠 뒤 첫째 주, 둘째 주 계획을 짜고, 첫째 주도 며칠까지 하는 이런 식이

돼야한다.”

세세한 규제개혁 로드맵 마련을 주문한 것이다. 당선인은 이처럼“살아 있는 정책을 펼치라”

며 불공단의 전봇 이전 문제를 사례로 들었던 것이다. 원래 불공단은 자동차부품, 전기

�전자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됐으나 저조한 분양률을 고민해오다 3~4년 전부터 조선업

계가 호황을 맞자 선박블럭 제작업체가 2004년부터 거 입주하면서 전봇 문제가 불거졌다.

형블럭을 싣고 나가려 할 때 블럭이 전봇 에 닿아 이동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그래서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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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아침에열리는간사단회의에이명박 통령당선인이처음으로참석했다. 당선인은이자리에서

살아있는정책으로규제개혁을추진하라고주문했다.



470 제3부인수위원회현장스케치

업체들이 전봇 를 옮겨줄 것을 요청했지만 지자체와 한전이 서로 미루다 보니 입주업체들의

어려움이이만저만아니었다며당선인이“이젠책임자들이직접챙기고몸에와닿는정책을해

야한다”고말한것이다.

당선인은“전라남도도 권한이 없고 목포시도 안되고 산자부도 안되고, 서로 그러다 보니 싣

고 나갈 블록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도 전봇 하나 옮기는 것이 몇 달째 안되고 있더라”며 책

임자가방문해살아있는정책을써야한다고강조했다.

이어 당선인은 기업 규제완화에 해서도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 기업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

줘야 한다고 했다. 또 외국의 사례를 꺼내며“마하티르 수상 시절에 말레이시아에 가보니 외국

인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1주일이면 다 되더라”며 공장 이전 확장도 제 로 되지 않는 우리나라

의기업여건을탓했다.

당선인은“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든다고 사무실에서 떠들어도 기업하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

고 오히려 웃는다. 지방을 한번 둘러보라”며 말이 아닌 살아 있는 현장정책이 중요함을 다시 한

번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살아 있는 정책 개발과 행정을 펼쳐야 기업들의 투자가 활성화된다”며 민생과

투자활성화를위한현장중심의살아있는규제개혁정책개발을주문한것이다.

경제살리기에이어규제개혁행보본격화

규제 전봇 가 사회의 화젯거리로 회자되고 있는 가운데 당선인은 규제개혁에 관한 행보를

본격화했다. 정부조직의 슬림화와 규제개혁은 이명박정부가 내놓은 경제살리기의 양 날개 기

때문에정부조직개편이후규제개혁을본격화하겠다는신호탄이었던것이다. 당선인의규제개

혁 행보는 1월 22일 오전에 신라호텔에서 매일경제 주최로 열린‘ 한강국 국민보고 회’에서

도계속됐다.

“지난한달동안국정을샅샅이살피면서이렇게막히는곳이많은데, 어떻게여기까지왔나.

참 기적이다. 한강의 기적이 그냥 기적이 아니고, 이렇게 사방이 막혔는데 용케 여기까지 왔다

고하는생각을한다. 조금만해보려고하면다막혀있다. 우리가조금만길을터주면참잘될

수있을텐데하는생각을떨칠수가없다.”

당선인은“공무원들이 만든 보고서를 보면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언제 할 것인지 등

이불분명한애매한표현들로가득차있다”며일종의보신주의라고지적했다.

당선인이이날행사에참석한재계CEO 등각계전문가들을향해“여러분이잘해달라는말

은 않겠다. 우리가 잘하겠다는 말만 드리겠다”고 언급한 부분은 그동안 민(民)에 군림하다시피

한관(官), 이‘갑을관계’가확실하게자리바꿈을하게될것임을예고하는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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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농어민단체 표간담회(2008.1.21)

농어업 문제는 정말로 풀기 어려운 난제이다. 전통적 농업국가에서 1960년 이후의 적극적

인 경제개발정책에 따라 공업국가로 탈바꿈하면서 그 위상이 축소돼온 농어업이 안고 있는 수

많은 난제들을 풀기 위해 역 정권이 해법을 내놓았지만 난제가 해소되기는커녕 더 쌓여온 실

정이다. 해마다거의빠짐없이농민들의시위장면이언론을장식했다.

특히 한�미 FTA 비준을 앞둔 시점에서 농어업 문제는 폭발 직전의 화약고와 같은 상황이었

다. 거기에다새정부조직개편에따라농촌진흥청폐지가결정돼있어‘농심’의불만이고조되

고있었다.

그런상황에서이명박 통령당선인을비롯한인수위관계자, 한나라당관계자들이한국농업

경 인중앙연합회 박의규 회장 등 34명의 농어민단체 표들과 자리를 같이했다. 해법을 찾기

위함이었다. 그러나잘못하면 어부스럼을만들수도있었다. 성난농어민단체 표들에게봉

변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 다. 그럼에도 당선인은 이 자리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던 것이다. 피

하기보다는정면으로돌파하려는전략이었다.

진지한토론위해무릎맞 게자리배치

그랬기 때문이었을까? 1월 21일 오후 2시에 농어민단체 표와의 간담회가 열리는 인수위

회의실은분위기자체가다른간담회와사뭇달랐다. 다른간담회에서는‘ㄷ’자형이나‘ㅁ’자

형으로 테이블을 배치해 자리를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테이블 없이 의자만으로 빙 둘러앉도록

했다. 서로가까이서얼굴바라보며무릎을맞 고진지한토론을해보자는당선인의의지가반

된자리배치 다.

특히당선인은다른때와는달리넥타이를매지않은노타이차림으로참석했다. 오히려농어

민단체 표들이 말쑥한 넥타이 차림이었다. 사회를 맡은 홍문표 경제Ⅱ분과 인수위원이“농어

민단체 표는 넥타이를 맸는데 당선인께서 넥타이를 안 매서 거꾸로 된 것 같다”고 하자 당선

인이“내가농민 표”라고해서좌중의웃음을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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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었다. 지금까지 당선인이 참석하는 간담회에 주로 인수위 관계자만 참석했지만

이날은 인수위 관계자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에서 이한구 정책위 의장과 권오을 국회농림해양수

산위원장 등이 참석해 무게를 실어주었고, 당선인 비서실에서 임태희 비서실장과 주호 변

인이참석했다.

홍문표경제Ⅱ분과위원은“농정책임자들이모두참여한간담회는최근많은사회단체간담회

보다의미있고책임감있는간담회”라며은근히농어민단체 표들의기를살려주려애를썼다.

당선인도“이런모임에당, 인수위, 국회가자리를함께한것은인수위가만들어진뒤처음”이

라고의미를부여하면서“옷(상의)도벗고넥타이도풀고하자”며분위기를부드럽게주도했다.

이경숙 인수위원장도“이렇게 적인 간담회를 하는 것은 그만큼 농어촌에 한 당선인의

애정을 단적으로 표현해 준다”며 기본적인 산업구조나 내용이 건실해질 때 우리나라의 기초도

튼튼해진다는당선인의생각을엿볼수있다고보조를맞췄다.

농어업을2~3차산업으로발전시켜야농어촌이살수있어

당선인은인사말을통해FTA 협정을앞두고농촌이매우걱정스러워한다는것도잘알고있

다며“전화위복을 만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농촌이 정부와 함께 좋은 계기를 만드는

데힘을모아야한다”면서참석자들에게기탄없는제안을주문했다.

새 정부 조직개편에 해서는“농촌이 당면한 과제는 FTA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앞

농어민단체 표와의간담회에서자신의생각을피력하고있는이명박 통령당선인. 당선인은이자리에서

농어업을2~3차산업으로발전시켜야농어촌이살수있다고말했다. 



으로 10년, 20년 농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농수산식품부를 만들었다”고 설

명했다. 그리하여 농어업이 1차 산업에 머물지 않고 2~3차 산업으로 가야 농어촌이 잘되고 수

요자들도덕을볼수있다고강조했다.

“이제까지는 농민에게도 도움 되지 않고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런 정책이 오랜

기간 있었지만 이제는 양자가 모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확고한 정책을 펴고자 한다. 어려움이

있지만길이있다고생각하고그길을따라서꾸준히나가게되면농촌도잘사는농촌이되고많

은 사람이 농촌으로 되돌아가는 시 를 열 수 있다. 새 정부는 기업이 잘되는 것을 통해 일자리

를만들려고하지만, 농촌이잘사는것을더욱중요한정책의밑그림으로그리고있다.”

농촌진흥청폐지재고요청줄이어

농어민 표로 모두발언을 맡은 박의규 한국농업경 인중앙연합회장은“우리가 바라는 것은

광야의버림받은양을찾아헤매는애정을가진지도자”라며그런점에서당선인은상당한관심

을갖고배려할줄아는어버이같고목자갖은마음을가졌다고당선인을추켜세웠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된 간담회는 그리 녹록치만은 않았다. 당선인은 간담회 내내 한

�미FTA와농촌진흥청폐지문제에 한농어민 표단의지적과호소를들어야했다.

박의규 회장은“한�미 FTA로 350만 농민이 심각한 상황에 놓 다”며 새로운 농정을 실현하

기위해농가부채해결에 한특단의 책과새로운제도적장치가마련돼야한다고촉구했다.

이어쌀목표가격동결, 비료�농약�농기자재부가세인하내지면제, 농촌진흥청폐지재고등을

요청했다.

문경식 전국농민총연맹 의장은“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 받고 제 로 유통되도록 협동

조합이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며 협동조합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호경 전국한우협회장

은 미국산 쇠고기 협상의 원칙적 응과 쇠고기 유통질서 확립을 촉구하고 도축세 폐지와 도축

장구조조정문제에 한관심을당부했다.

우정규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장은“정부기관으로서농업연구기관이지속돼야정책을농민

들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호소했고, 윤요근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장도“FTA에

비해농업경쟁력을강화하려면농촌진흥청이존치돼야한다”고역설했다.

박재완정부혁신�규제개혁TF 팀장이중간에“폐지가아니라출연기관으로전환되는것”이라

고거듭강조했지만농촌진흥청폐지반 목소리는사그라들지않았다.

결국 당선인이 마무리 발언에서“농촌진흥청을 그 로 있게 해 달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농촌진흥청은없어지는게아니라길게봐서더좋게하겠다는것이니믿어달라. 우리는없어지

면없어진다고하지없어지는것을있는것처럼하지는않는다”라고설명함으로써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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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농민이합심해서길을열자”

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에서“인수위원회는 불과 두 달 정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줄거리만 잡

고, 5년간꾸준히계속해서조직의변화를가져와향후10년, 20년의기초를닦겠다”며“5년동

안내가다하고가겠다는생각은하고있지않다”고강조했다.

당선인은 또 농촌이 당면한 과제가 FTA 체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농수산식품부를 만

든 것도 앞으로 10년, 20년 농촌이 살아갈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고 다시 설명했다. 쌀농사

지어 도저히 경쟁이 안된다고 하니까 2차, 3차 가공품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일본도 정종을

만든다. 우리도 비싼 가루를 쌀로 용할 수 없는지 연구하는 게 필요하다. 동남아에서도 다

쌀국수를 먹는데 우리만 가루 국수를 먹느냐?”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

을언급했다.

이를 위해 농민과 정부가 합심해 길을 열자며“머리를 맞 고 밤을 새워 서로 의논하고 뭘

도와주면 될 것인가 이걸 연구해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또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위기를 통해 기회를 만들자고 제안한 뒤 문제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풀지 않고 마주 앉아 같

이밤을새면서라도고민하고 화할것이라고덧붙 다.

이날 오후 2시에시작된 간담회는 예상 시간을훌쩍 넘긴 오후4시 40분에야 마무리됐다. 그

만큼민감한현안들에 한농어민단체 표들의요청이많았음을반증하는것이었다.

간담회참석자들과의기념촬 . 농어민단체 표들은한�미FTA로농어민이심각한상황에놓여있다며

특단의 책과새로운제도적장치가마련돼야한다고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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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시도지사협의회참석(2008.1.22)

1월22일오전10시, 이명박 통령당선인이서울시청을찾았다. 2006년6월30일 권도전

이라는 웅 한포부를 가슴에 안고 서울시장을 퇴임한 지꼭 570일만의 일이었다. 인생에 있어

어느 한순간이라도 다 소중하겠지만 당선인에게는 서울시장으로 재직한 4년이 그 어느 시기보

다도소중했을터 다.

청계천 복원과 광역교통망 도입 등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감한 정책으로 서울을 변모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선 후보로 급부상했다. 그리하여 지난 선에서 승리해 한 달 뒤에 제17

통령에취임하게될 통령당선인의자격으로친정을찾은것이다.

효율적인지방분권이국정의성공요소

당선인이 서울시청을 찾은 것은 태평홀에서 열리는 제18차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하기 위

해서 다. 당선인이 2002년부터 2006년까지 2 회장을 지냈고, 사무처를 발족시키는 등 활성

화를꾀했던 협의회에 참석한 것또한 여러모로 의미가깊었다. 당시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문제를 협의해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건전한 육성을 중앙정부에 요청하는 입장에

서있었다면이제는중앙정부의예비수장으로서시�도의요청사항을청취하러온것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에 당선인이라는 자격 이전에 전 서울특별시장이라는 또

다른자격으로이자리에왔다고말한뒤시�도지사출신의첫 통령임을강조했다. 여기에는

국정의 많은 부분을 시�도 지사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당선인은 인사말

을통해효율적인지방분권을누누이강조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 나눈 분도 계시지만 인수위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도이야기를듣도록하겠다.”

“지방분권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뤄지느냐 하는 것이 바로 국정이 잘되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가 같은 뜻을 가지고 어느 쪽에서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관점에서 이

야기를해야할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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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제도상 여러 가지 고칠 점이 많지만,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임기5년중에우리가할수있는것은효과적으로해나가려고한다.”

“취임하기 전에 약속한다. 많은 분들이 약속을 했지만 잘 안된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

체장으로서 일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실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훨씬

원활한 화 창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정의 상당부분을 시�도 지사와 협의해서 하겠다

는 생각을 갖고 있다. 서울특별시장이었을 때도 중앙정부가 시�도 지사들과 좀 효과적으로

화를나누고협력하면훨씬더나아졌을것이다하는아쉬움을가졌다.”

수도권규제는국가발전이라는 승적차원에서풀어야

1월 16일의 정부조직 개정안 발표 이후‘규제개혁’전도사로 나서 가는 곳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온 당선인의 행보는 이날도 멈추지 않았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급선무란

점을역설했다.

당선인은최근지자체간갈등요인이되고있는수도권규제완화에언급하며어느한쪽을규제

해다른쪽이발전하는것보다다른쪽에많은혜택을주는방향으로해결해야한다고강조했다.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겠지만 페이버(favor)를 줘서 발전시킴으로써 수도권에 있는 것보

다지방에가는게좋도록인프라를만들어야할것이다. 그리고수도권규제는이해가서로다

르지만 국가발전이라는 차원에서 화를 하면 길이열릴 것이다. 지방도 규제를풀어주면 잘할

수있는데될수있는곳은묶어놓고안되는곳은풀어놨다.”

제18차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참석한이명박 통령당선인이시도지사들과기념촬열을하고있다. 

당선인은국정의상당부분을시도지사들과협의하겠다고밝혔다. 



당선인은 시�도 지사들의 건의사항을 경청한 뒤 마무리 발언에서도 규제개혁에 관한 말을

이어갔다.

산업단지가 부족해 당장 기업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는 문제만은 서둘러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공단을 하든 뭘 하든 3�4년씩 걸린다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 계획을 세우게 되면 환

경 향평가, 교통 향평가 등 여러 절차를 거치는데 굉장한 시간이 소모된다”고 지적한 뒤 모

든문제를다해결하고도1년안에착공하는방법이있는지찾아야한다고강조했다.

당선인은 이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인수위와 한나라당, 시�도 지사

가함께참여한TF를구성해종합적인 책을만들어야한다는것이다. 이와함께이당선인은

정기적으로 통령이주재하는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개최할계획도알렸다.

“한 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그 다음 회의에서 해결돼 넘어가고,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해

결되고그렇게1�2년지나면공무원들이규제를바꾸어놓을것”이라고설명하기도했다.

시�도의지역현안에 한지원요청

이날 시도지사협의회는 분권형 헌법 개정, 국세와 지방세 조정,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등 3

분야 12개 정책을 건의하고 지역 현안에 해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해외출장 중인

김문수 경기지사와 박광태 광주시장을 제외한 14명은 발언을 통해 해당 시�도의 현안에 한

지원을건의했다.

오세훈서울시장은2010년관광객1,200만명유치를위해관광산업진흥에필요한비자제도

개선을, 허남식 부산시장은 강서구 일 그린벨트를 해제해 첨단 운하도시와 복합물류거점, 첨

단산업단지 조성을, 김범일 구시장은 국가과학산업단지 조성과 제3산업단지 및 서 구산업

단지재정비, 첨단의료복합단지조성을건의했다.

안상수인천시장은‘2009 인천세계도시엑스포’의범국가적추진과2014년아시안게임경기

장 등에 한 건설 지원을, 박성효 전시장은 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축으로 국제과학비즈

니스벨트 조성을, 광주시는 2013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회 유치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

원을, 박맹우울산시장은울산국가공단확장등3 현안의조속한해결책을건의했다.

경기도는 첨단기업 공장 신�증설 전면 허용과 팔당 수질개선 근본 책 강구 등 투자 촉진을

위한기업규제 개선 방안을, 김진선 강원지사는 동북아 물류허브 형성을위해 한반도종단철도

(TKR) 구축과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을건의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청주공항의 백두산 전문공항 지정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오송생명과학

산업단지 유치를 요청했으며, 이완구 충남지사는 태안 기름유출사고와 관련 중앙정부의 사고

수습문제점을지적하고강력한지원을할수있는특별법제정을건의했다.

477당선인, 시도지사협의회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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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는 경주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김태호 경남

지사는 조선 및기자재 집적화단지 조성과 공동물류센터 구축을, 김태환 제주지사는 특별자치

도완성을위해제도개선방안을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국이 제작한 넥타이가 화제 다. 전국 시�도의

화합과상생을기원한다는의미로‘화합넥타이’로이름붙여진이넥타이는전국16개시�도의

상징물을담고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회장인김진선강원지사와오세훈서울특별시장의제안

으로간담회즉석에서당선인을포함한전원이이넥타이로고쳐매고기념촬 을하기도했다.

전남�북지사와개별회동, 지역발전의지재확인

한편 당선인은 시�도 지사 간담회를 마친 뒤 통의동 집무실에서 박준 전남지사와 김완주

전북시사를개별적으로만나지역주요현안에 한설명을듣고지역경제장기발전방안에

한의견을나눴다.

당선인은 먼저 박준 전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시�도가 잘되면 한민국이 잘되는 것 아

니냐?”며 지역발전에 한 각별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박준 지사는 포

뮬러원(F1) 국제자동차 경주 회 등 당선인의 여러 가지 호남 관련 현안 공약들을 언급한 뒤

산강운하(호남운하)에 한 일부 환경단체의 우려를 함께 전했다. 이에 이 당선자는“충분히

수렴하겠다”고답했다.

이어 김완주 전북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는 전북의 최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에 한 이야

기가 주로 오갔다. 당선인은 김 지사와의 면담에 앞서 사진기자들이 포즈를 요구하자“좋은 사

진 많이 찍어서 전북에 많이 알려야지”라고 분위기를 띄운 뒤 시종일관 새만금사업에 해 깊

은관심을표명했다.

김 지사가“현재는 농림부가 새만

금사업을 주관하고 있으나 청와

에서 해주길 바란다”고 건의하자 당

선인은“산업단지로 바뀌면 농수산

식품부에서 하기는 힘들 것 같다”며

가능성을열어뒀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끝난후 박준 전남지사및 김완주 전북지사

와별도의자리를갖고지역현안을청취했다. 사진은박준 전남지사와의환담장면.



479인수위, 현장속으로

인수위, 현장속으로(2008.1.22)

1월 22일 아침부터 인수위가 분주했다. 비좁은 사무실에서 일에 빠져 있던 직원들이 정문에

주차한 버스에 오르고 있었다. 현장방문을 떠나기 위해서 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내기위한노력의일환으로본격적인현장방문을분과위원회별로추진하기로한것이다.

이날 하루만도 외교통일안보분과가 평택의 해군 2함 사령부를 찾았으며, 투자유치TF는

동탄신도시 예정지역 내 외국인투자 기업을 방문했다. 또 사회교육문화분과는 당인리발전소

(서울화력발전소)와 서울시립어린이병원, 장애인 중증요양시설인 경기도 광주의 한사랑마을

을찾았다.

이처럼 인수위가 현장 속으로 파고들어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이명박 통령당선인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는‘현장중심의 살아 있는 정책개발과 행정’을

실천하기위한것이었다.

당선인은 1월 18일 인수위 간사단회의에서“인수위가 실제 살아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

다. 살아있는정책을써야투자가된다. 페이퍼만으로하면안되고현장에가서확인하고만들

어야 한다. 자리에 앉아서 해서는 안된다”며 현장 중심의 정책개발을 강하게 주문했다. 당선인

은 특히“민생을 알려면 현장에서 확인해야 한다”며 민생에 관련되고 기업하기 좋은 것에 차분

히관심을가져달라고당부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부처 업무보고 등으로 한달 동안 정책현안 등을 파악한 뒤 곧바로 국민

들의삶이묻어나는현장으로발걸음을옮긴것이다.

현장에서청취한생생한제안

현장의 목소리는 책상 위에서 검토하는 보고서와는 차원이 달랐다. 외교통일안보분과 위원

들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방위를 책임지고 있는 평택 2함 사령부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

에는 외교통일안보분과 박진 간사를 비롯해 현인택, 홍두승 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서해

교전 당시 침몰됐던 해군 고속정‘참수리 357호’를 찾는 한편 함정에 올라 NLL 인근 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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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둘러봤다.

방문단이문무 왕함에서가진해군장병과의함상 화에서는생생한제안들이쏟아졌다.

“취직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군인은 사회에 있을 때보다 부족한 게 현실이다. 현역 장병들에

게군복무가산점제도를주는방안을다시한번검토해달라.”

“여군을 점차적으로 늘리는 추세고 기혼 여군 또한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출산과양육문제가발생하는데이에따른복지제도나시설이미흡하다.”

“요즘신문이나뉴스를보면군인연금개혁이야기가나오는데군인들은사회성이어둡고재

테크에도 서툴러 모은 돈이 없다. 오로지 군인연금만 믿고 있는데 불안하다. 현 상태에서 유지

해주기바란다.”

사병에서부터 관급 장교까지 기다렸다는 듯 현장의 고민들을 털어놓자 인수위원들은 진지

하게정책적검토에들어갔다.

홍두승위원은군복무가산점제도에 해“군복무에 해적절하게보완해주는제도가필요하

다는 것에 해서는 찬�반론자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국방과제를 정리하면서 군복무가산

점도한번쯤짚어가도록하겠다”고답변했다.

박진간사는여군복지문제에 해서도“여군의장기복무도늘어갈것으로판단하고있기때

문에 여성 인력 확충을 위한 과제를 인수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출산과 보육을 위한 시설 지

현장의살아있는목소리를정책에반 하기위해인수위분과들의현장방문이줄을이었다. 사진은외교통일안보분과

방문단이해군2함 사령부를방문해서해교전전사자들에게묵념을하고있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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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피복 지원, 장기 복무를 위한 기회 부여 등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인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군인연금은 일반 연금과 달리 병역의무에 헌신하는 군인들의 문

제인만큼국가예산으로확충해서만약부족하다면보완하는방안이필요하다”고말했다.

박진 간사는 함상 화가 끝난 후“함상에서 솔직한 화를 나누고 부 의 발전을 위해 어떠

한개선이필요한지, 어떤애로사항이있는지하나하나빠짐없이정리해서인수위업무에참고

하겠다”고소감을밝혔다.

동탄신도시외국인투자기업방문

투자유치TF는 동탄 외국인투자 기업의 이전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실사단을 구성하

고 현지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동탄지역은 신도시 지정으로 향후 5년 동안 공장

증설 투자가 안될 뿐 아니라 공장이 신도시에 수용될 경우 공장 이전부지 마련도 쉽지 않은 곳

이었다. 볼보트럭코리아 등 17개 외국계 기업들은 신도시가 들어와도 공장을 그 로 유지하기

를희망하고있었다.

동탄이 신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앞으로 5년간 공장증설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시 공장 이전부지 확보 문제가 현안으로 두되고 있었다.

특히 여러 기업이 이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한 지 불과 1~2년밖에 되지 않아 경 환경의 불확

실성에따라많은어려움을겪고있었다.

투자유치TF는 1월 7일 1차 투자유치자문회의를 열고 동탄 외국기업의 강제 이전 문제를 당

면한 최 현안과제로 파악해 건설교통부 관계자에게 동탄 입주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중단되

지않도록 책을마련해달라고요청한바있었다.

‘당인리발전소’를‘문화발전소’로추진

2월 22일, 사회교육문화분과는 김 식 인수위원과 유인촌 자문위원 등으로 방문단을 구성해

‘문화창작발전소’로조성하는방안을검토중인당인리발전소를둘러봤다.

마포구 당인동 한강변에 위치한 당인리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화력발전소로 공식 이름은

서울화력발전소 다. 1930년부터 서울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으며, 1970년 한때 서울 전

체 전력 수요의 75％를 담당했다. 하지만 지금은 마포와 여의도 일 5만 3천여 가구에만 전기

와난방을공급하고있는데, 오는2012년폐지가예정돼있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노후 산업시설의 문화공간화를 통해 창조적 감수성을 국가발전의 원

동력으로승화시킴으로서창조문화강국을실현하려는생각을갖고있었다. 이러한방안의하나

로 당선인은 당인리발전소 부지를‘문화창작발전소’로 만들겠다고 선 때 공약했다.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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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인리발전소를 홍 �신촌 등 주

변의 문화적 특성과 연계한‘문화창

작발전소’로 조성하는 문제를 검토

하기 위해 인수위에서 현장을 방문

했던것이다.

김 식 위원은“이명박 당선인께

서노후산업시설의문화공간화를통

해창조적감수성을국가발전의원동

력으로삼고자하고있다”고방문취

지를 밝혔다. 국 템즈강변의 화력

발전소부지를재활용해미술관으로탈바꿈한테이트모던갤러리처럼공업화의상징인발전소를

문화공간으로개조하겠다는것이었다.

당장 갈 곳이 없어진 발전소측은 발전시설을 지하로 옮기고 지상을 공원으로 가꾸는 절충안

을 내놓았다. 정장섭 한국중부발전 사장은“전기생산 단가 중 제일 비싼 단가로 생산하지만 반

드시 이 지역에서 전력을 공급해야 할 필연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동을 하고 있다”며이같은

제안을 한 것이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발전시설을 지하화한다는 절충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며발전소를아예다른곳으로이전할것을주장했다.

이처럼 이해당사자 간에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립됐다. 이에 인수위는 문화관광부�산업자

원부�서울시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하기로 합의해 화와 타협으로 원만한

합의를보기로결론지었다.

분과별현장방문줄이어

인수위는1월22일이후1월말까지각분과별로현장방문일정을빡빡하게소화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는 1월 23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체육회 등을 잇달아 방문해 체육계

의 현안을 청취했다. 28일에는 한류의 선봉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TV 드라마의 제작 현장을 찾

았다. 경제Ⅱ분과는 1월 25일 구 임베디드SW기술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탐방활동을 벌인

뒤지역의혁신도시로이전하게되는공공기관관계자들의애로점을청취했다.

정무분과는 29일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 문구 홍은3동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며,

법무행정분과는30일국립경찰병원을찾아시위로인해부상당한전경들을위로했다. 외무통일

안보분과는29일에북한이탈주민들의사회정착지원을돕는하나원을찾았으며, 과학비즈니스

벨트TF는31일과학�문화예술교류현장을찾아현장의목소리를들었다.

사회교육문화분과는 1월 23일 국민생활체육협의회, 한체육회 등을 잇달아 방문해 체육계

의현안을청취했다. 유인촌사회교육문화분과자문위원이인사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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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한국노총간담회(2008.1.23)

“경제뿐만 아니라 노동�사회정책에서도 성공하는 통령이 돼 주십시오.”(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여러분이 결심하면 노동문화를 바꾸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이명박 통령당

선인)

멋진 하모니 다. 2008년 1월 23일 서울 등포구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이

명박 통령당선인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에 당선인의 화답

이이어졌다.

한국노총회관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집행부 임

원, 25개산별위원장, 박 수서울지역본부의장을비롯한16개시�도지역본부의장단등45명

이 참석했다. 당선인측에서는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 강만수

경제Ⅰ분과 간사, 곽승준 기획조정분과 위원, 한나라당의 홍준표 환경노동위원장, 권경석 수석

정조위원장, 전재희 최고위원, 배일도 의원,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과 주호 변인 등이 배

석했다. 간담회장에 도착한 당선인은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의 안내로 45명의 참석자들과 일

일이악수를나눴다.

비즈니스프렌들리에는노와사가함께있어

당선인은 그동안 전국경제인연합회, 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 자측과는 긴

히 접촉하며 친기업적(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

의 노동정책이나 방향은 뚜렷이 제시하지 않았다. 당선인의 친기업적 행보가 두드러진 것에

해 노동계에서는 걱정과 불만이 잇따랐다. ‘경제살리기’의 한 축인 노동계를 무시한다는 말까

지공공연히나돌았다. 선때정책연 를하며당선인을지지했던한국노총은“인수위에노동

전문가가단한명도포함되지않아노동정책이실종됐다”느니, “만나주지않는다”느니하며서

운함을 토로한다는 말까지 들렸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정광호 한국노총 부위원장은“아주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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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림끝에간담회가개최됐다”며간접적으로그런속내를드러내보이기도했다.

당선인은 이를 의식한 듯 지난 선에서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여준 것에 감

사를표한뒤해명에나섰다.

“왜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기업인 프렌들리만 얘기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섭섭한생각을가진분도없잖아있는것으로듣고있다”며‘비즈니스프렌들리’라고하는것은

‘비즈니스맨프렌들리’가아니라고설명했다. 이어“비즈니스프렌들리에는노동자와기업인이

함께있다”며노동자없는기업이없고, 기업인없는비즈니스는없듯이‘비즈니스프렌들리’에

는노사가다함께있는데조금오해가있는것같다고해명했다.

그리고“여러분과는 정책연 를 했고, 여러분은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을 했다. 그래서 부탁할

때는 기업인을 먼저 만나는 게 맞다. 그래서 순서를 그렇게 한 것이니 이해해주실 것으로 믿는

다”고양해를구했다.

경제위기극복은노사협력으로

당선인은 세계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재값이 올라가고 100%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

라는상당히어려워질수밖에없다며“이러한세계경제의나쁜환경속에서우리가어려움을극

복하는방법은노사가힘을합치는것만이유일한길”이라고거듭강조했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데도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존 일자리를 유지하려면 기업이 성장을 해야

한다면서“300만개의 중소기업�소기업에서 어렵다고 한 사람씩 내보내면 300만명이 일자리를

이명박 통령당선인은 선때부터정책연 를맺어온한국노총을방문해간담회를갖고노사협력으로

경제위기를극복하자고말했다. 사진오른쪽은이용득한국노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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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지만어려움을극복하고2곳에서1명만채용해도150만명을고용할수있다”고설명했다.

이어“이럴때일수록힘을모아기업은노동자로부터 신뢰받아야하고, 노동자들은지금보다

10~20% 생산성을 올려야 한다”며 원가가 10% 오르더라도 노동자들이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능히어려움을극복할수있다고말했다.

당선인은 또“한국경제의 두 축 중 큰 한축인 노동자가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노동생산성을

확보해준다면 아마 기업도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그래야 노동자들이 적 관계가 아

니라 동반자라는 인식을 기업인들이 갖게 된다”며 한국노총이 앞으로 새로운 시 를 맞이해서

한번더결속하는모습을보여주면, 국민들도굉장히안심할것이라고당부했다.

한편당선인은인사말을마무리하면서차기한국노총위원장에단독으로출마한장석춘전국

금속노련 위원장에게 협력을 당부하며“단일 후보로 출마하셨다고요? 단일후보 얼마나 좋겠어

요. 우리는 경선 치르고 본선 치르느라 어려웠는데 어떻게 그리 쉽게 단일후보가 됐나요? 하여

튼축하합니다”라며딱딱했던분위기를농담으로풀어웃음을이끌어내기도했다.

4자 화실무협의추진약속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환 사를 통해“ 부분의 국민들이 이명박 당선인이 성공하는 경

제 통령이 되실 것을 확신하고 있지만, 노동�사회정책에서도 성공하는 통령이 되실 것을 희

한국노총을방문한이명박 통령당선인이이용득위원장의안내로한국노총간부들과인사를나누고있다. 

이자리에는45명의한국노총간부가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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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한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 안정이 뒷받침돼야 하므로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사간의균형을맞추는노동정책을펼쳐나갈것을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노총 위원장과 임원 등 지도부와 청와 담당 수석,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 관계

부처장관등이참석하는고위정책협의회를매분기별로개최할것을제안했다. 그리고인수위

단계에서 국정과제에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노총과 인수위 간

협의 틀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해 당선인은“양측 간의 정책협의회

를정례적으로개최하도록하자”며서로의논해서계속 화할것을약속했다.

아울러이용득위원장은“노사정책에서정부의역할이규제와간섭에서탈피해노사간의자

발적인 협력과 파트너십 형성을 지원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양 노총과 경

총, 상의 등 노사관계 4자 회동을 제안했다. 이와 더불어“한국노총의 정책과 운동방향을 이해

하는 정치인이 드물고 인수위에도 노동전문가가 거의 없다”며 참신하고 능력 있는 노동계 출신

인사들이정치권에다수진출할수있기를기 한다고덧붙 다.

당선인의 인사말이 끝난 뒤에 이어진 한국노총의 정책제안에서는 비정규직 책과 차별해소

문제, 노사관계 패러다임 전환과 노사발전재단 지원, 사회적 화기구 확 , 노조 전임자 임금

노사자율보장, 공기업민 화자제등이요청됐다.

이에 해당선인은“여러분덕분에큰표차로 통령에당선될수있었다. 오늘이자리에서

정책연 의지를 분명히 확인했기 때문에 앞으로 하나하나 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며 양 노

총과경총, 상의와의4자회동도당에서실무적으로협의해서추진토록하겠다고답했다.

당선인은 이어“총선에서의 노동계 참여 문제 등도 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안다”며

“역사상 처음 정책연 한 한국노총도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

시고앞으로이용득위원장의지난4년간의큰족적이빛을발할것”이라고덧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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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의하루(2008.1.24)

1월 24일 아침 6시 30분, 인수위의 안살림을 맡고 있는 행정실이 분주해지고 있었다. 7시 30

분에시작되는인수위간사단회의를준비하느라정신없이돌아갔다. 간사단회의가끝나면행정

실은 또 다른 아침을 시작한다. 간사단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운 행정실장의 지시사항이 쏟

아지기때문이다.

이날 간사단회의에서는 전날 KBS 9시 뉴스로 불거진 고종완 자문위원의‘고액 부동산 투자

상담 물의’건에 한 책이 집중 논의됐다. 전날 고종완을 해임했지만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

지하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는결론이내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자문회사인 RE멤버스 고종완 표가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다면서전화상담은30분에50만원씩, 방문상담은1시간에100만원씩받으며투자자문을

했다는것이다. 이는자문위원으로서는적절치못한행위라는지적이었다.

고종완자문위원문제후속조치마련

아침 9시, 간사단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백성운 실장은 행정실 정무팀을 소집했다. 간사단회

의에서 논의된 고종완 문제 후속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 정인학�이 섭 전문위원, 행정자

치부에서지원나온주낙 국장�이윤호�오경화�황재붕�홍용준실무위원등이모 다.

“인수위에 파견돼온 공무원과 자문위원들의 부적절한 처신 문제가 자꾸 불거지고 있다. 박

광무문제가그랬고, 고종완문제가또터졌다. 모신문을보니부처에서파견나온공무원이농

촌진흥청에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내부와 국민들에게 알

려단호한의지를보여주어야할것이라고본다.”

백성운실장이말끝을맺자참석자들은너나할것없이자신의생각을털어놓았다.

“자문위원 직함을 총선준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규제하기 어렵더라도 개인 리를 취하

는경우는규제해야한다.”

“분과위별로자체조사를하고요주의인물은미리경고를하도록함이어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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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고발하는등의강경한조치를취해일벌백계로삼아야한다.”

“파견 나온 공무원이 부처 이익을 위해 인수위 목적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에 한예방책도마련해야할것이다.”

“인수위는 수많은 지류들이 모여 큰 강을 이루는 것과 같은데 어느 지류가 오염돼 있는지 찾

아내기가쉽지않다. 문제소지가있는곳을미리찾아내정화할수있는자체감찰기능이있어

야한다.”

백성운실장은자신의생각을직원들에게주입하기보다는경청하는스타일이다. 분분한의견

을묵묵히듣고있다가입을열었다.

“이렇게 방향을 잡아보는 것이 어떨까? 첫째, 분과위에서 자문위원 활동을 파악해 문제소지

를색출해사전예방조치를취하도록하고, 둘째, 인수위명의로심의기구를구성하고, 셋째, 고

종완씨의수사를검찰에의뢰해우리의의지를보여주는것이.”

행정실로돌아온정무팀원들은머리를맞 고기자회견문을작성했다. 백성운실장은직원들

의의견을참고로자신의생각을덧붙여기자회견문을완성했다.

백성운실장, 기자회견열고제발방지약속

오후 1시 50분, 백성운 실장은 기자 회견문을 들고 브리핑 룸으로 향했다. 300여명의 기자가

기자들에게둘러싸여질문에답하고있는백성운행정실장. 이날백실장은검찰에고종완의수사를의뢰하고

인수위내에자체심사기구를설치해불미스런일에즉각적으로 처하겠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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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컴퓨터를 앞에 놓고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다. 백성운 실장이 단상에 서자 TV 카메라

와스틸카메라렌즈가일시에그를향해열렸다. 뜨거운취재열기 다.

백성운 실장은 그 열기에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공식적인 기자 브리핑은 두 번 째

다. 백성운실장은호흡을한번가다듬고는“어제에이어오늘도또이자리에서게되네요”라

고운을뗐다. 전날취임준비위원회부위원장자격으로취임식참여신청과슬로건공모에국민

들의 호응이 매우 높다는 내용으로 브리핑한 것을 두고 한 말이었다. 백성운 실장은 한번 해본

탓인지전날보다훨씬차분한목소리로발표문을읽어내려갔다.

고종완을 서울 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고, 유사한 사례 발생시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응분의

처분이 따를 것이며, 인수위 내에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해 불미스런 일에 즉각적으로 처하겠

다고밝혔다.

회견문 낭독이 끝나자 기자들의 질문이 줄을 이었다. 무슨 죄에 해당되느냐? 자문위원 수는

몇명이냐? 추천인은누구인가? 브리핑룸밖에까지30여명의기자가따라나와백성운실장을

둘러싸고질문공세를계속퍼부었다. 기자들의질문은백성운실장이건물밖으로나올때까지

이어졌다. 그만큼고종완문제는인수위나언론모두에게매우민감한사안이었다.

인수위한달정리하고새로운한달준비

오후3시, 기자회견을마치고돌아온백성운실장은찾아온손님을잠시면담한뒤다시정무

팀을 소집했다. 1월 28일 아침 6시 25분부터 8시까지 진행되는 KBS1라디오의‘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전화출연할답변서를만들기위해서 다.

KBS에서보낸질문초안을놓고각질문에 한맞춤답변을만들기위해머리를짜냈다. 토

론은시뮬레이션형태로진행됐다. 직원들이백운기앵커입장에서서질문을하면백성운실장

이 답변하고, 그러면 직원이 연결되는 예상 질문을 이어 던졌다. 백성운 실장이 다시 답변을 하

고, 예상질문이이어졌다.

“인수위출범한달의성과는?”

“지금까지활동에서가장주력했던점은?”

“인수위가설익은정책들을성급하게내놓는다는지적도있는데?”

여기까지는 백성운 실장과 정무팀원들이 질문하고 답하면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안성맞춤

답변을어느정도만들수있었다. 

그러나다음질문이문제 다.

“1단계 활동이 총론 성격의 방향 제시 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인 정책운용 방안에 한 논의

가 주를 이룰텐데 교육정책, 경제정책, 한반도 운하 등 굵직굵직한 정책현안들의 틀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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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아가고계신지?”

교육정책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

니었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 인수위

에서 내놓은 정책방안에 해 오히

려 사교육을 부추길지도 모른다는

지적이일고있었다. 의견도많고전

문가도많고, 한마디로딱부러진해

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것이 교육정

책이아닌가?

그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다. 결

론이날 듯하면 또 다른 의문과 문제점이 쏟아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처

음 내렸던 결론도 허점을 노출하기 일쑤 다. 결론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을 때 백성운 실

장이길을잡아주었다.

“그런데 교육정책에 해 내가 자세히 답변하는 것이 옳을까? 이는 해당분과에서 답변해야

할사항이라생각한다. 경제정책도그렇고한반도 운하도그렇고.”

줄을잇는방송출연요청

저녁6시, 하루종일업무에시달린정무팀원들이저녁식사를하러가기위해자리를정돈하

려는 순간 백성운 실장의 호출이 또 날아왔다. 이번에는 케이블 방송인 mbn에서 1월 25일, 그

러니까다음날오후3시에출연요청을해왔다는것이었다.

이회의도앞선오후3시회의와마차가지로시뮬레이션형태의질의응답을통해백성운실장

의생각이적합한지를검증하고, 직원들의아이디어를도출해내정리하는방식으로진행됐다.

회의 도중에 백성운 실장의 핸드폰이 또 울렸다. 다른 방송의 출연요청이었다. 며칠 사이 행

정실과백성운실장은상한가를치고있었다. 인수위활동1개월을정리하고남은한달업무를

전망해 보는 내용, 그리고 취임준비위 부위원장으로서 취임식 준비상황을 소개해 달라는 요청

때문이었다. 거기에다‘고종완 사건’이 돌출되면서 이에 관한 인수위의 조치와 입장을 듣고자

하는것도있었다.

저녁 11시, 정문을 나서는 행정실 직원들의 어깨를 짙은 어둠이 포근히 감싸 안아주었다. 남

은한달을잘마무리하라는격려처럼.

고종완자문위원의부적절한처신문제가불거지자재발방지책을주재기자들에게브리핑하고

있는백성운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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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백성운행정실장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백성운인수위원은행정실장을맡은것이운명이

라 생각하고 있다. 그는 2007년 12월 29일에 열린 업무조정회의에서 이런

생각을피력했다. 

“저는행정하고인연이끈질긴인연을갖고있다. 행정고시합격후내무부행

정계장을 맡았고, 청와 행정수석실 근무와 경기도 행정부지사를 지냈다. 안국포럼에서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으면

서 이제는 행정하고 결별하고 정치에 입문하겠구나 했는데 경선캠프가 차려지면서 종합행정실장을 맡았다. 선 후

이제는행정딱지를떼겠구나했는데행정실장을맡게됐다. 왜행정과이토록인연이끈질긴지생각해보니아직까지

행정을 제 로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자성하고 행정실장을 열심히 해 이번에는 정치에 입

문하고싶다.”

행정실은인수위가제 로작동되도록유∙무형의인프라를구축하는곳이다. 효율적인업무지원을위해사무인프

라를 구축하고, 인수위 활동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신경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실의 몫이다. 또 인수위 활

동의 마디마디를 총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기는 백서를 담당하는 곳도 행정실이다. 그리고 인수위 인력들의 복무상황

을점검∙지원하는것도행정실의임무이다. 

특히 백성운 실장은 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취임준비 활동을 지원하고 이의 외 홍보활동을 담당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백성운 실장은 인수위의 처음(사무공간 마련)부터 끝(취임식과 백서 발간)까지를 책임졌다. 보이지

않는곳에서묵묵히일하면서도잠시도방심하거나허점을보여서는안되는곳이행정실이라는것이백성운실장의

설명이다. 

백성운실장은지난해12월25일늦은밤, 당선인으로부터전화를받았다. 안국포럼창설부터경선, 선을치르면서

거의2년동안밤잠한번마음놓고자보지못하다가오랜만에친구들과저녁식사를하고있을때 다. 전화를받자

뜸“당신이행정실장맡아서인수위빨리출범시켜!”하고뚝끊어버리더란다. 

“이튿날 삼청동 인수위로 가봤더니 사무실에 책상만 덩그마니 놓여 있었다. 행정실 소속 직원들과 밤새 책상을 재배

치하고인터넷과전화선을까는등효율적인사무공간을마련했다. 그리하여정확히12월31일에인수위를본격출

범시켰다. 빠른 시간에 잘 준비했다고 간사단 회의에서 박수를 받을 때에는 행정실장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보람을

느꼈다.”

백성운 실장은 제17 인수위가 역 어느 인수위보다 열성적으로 일했고, 많은 성과를 냈다고 자평하면서도 몇 가

지아쉬움을숨기지않았다. 일부위원들의불미스런일로국민들의지탄을받은‘옥의티’를두고하는말이었다. 설

익은 정책을 발표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것도 못내 아쉬워했다. 민생관련 정책을 빨리 마련해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자한것이의욕과잉으로비쳐진것이안타깝다는것이다.

그러면서도 인수위의 단원이라 할 수 있는 인수위 백서의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라며, 실용성에 바탕을 둔 현장감

있는백서가될것이라는기 를감추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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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첫전체조회(2008.1.25)

1월 25일. 평소 매일 아침의 간사단회의와 정부부처 업무보고, 각종 간담회가 열리던 인수위

회의실이 책상과 의자 하나 없이 텅 비워졌다. 10시가 가까워오자 그 텅 빈 공간으로 사람들

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인수위 첫 전체조회가 열리기 때문이었다. 인수위가 공식 출범한 지

꼭한달이되는날이었다. 그동안인수위에근무하는사람들이이렇게한자리에모이기는시무

식이후두번째 다.

200명에가까운사림들이모여들어서로인사하고 화를나누자그왁자지껄한소리가마치

봄철무논의개구리울음소리같았다. 잠시후이경숙위원장이입장하자장내가잠잠해졌다.

인수위전체직원이한자리에모여조회를하고있다. 이날이경숙인수위원장이“당선인이수고많았다며

내일하루쉬라고했다”고전하자환호성이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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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를열흘같이일해준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인수위가 지난 한 달 동안 일의 중요성이나 업무 강도에 비춰 300일에 필적

하는 일을 해낸 것에 감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부처나 한나라당,

그리고 각계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엘리트들이 인수위에 와서 고생 많았다고 치하했다. 취재 중

인기자들에게‘열악한환경에서고생하는것’을크게보도해달라는부탁을잊지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정부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라

고당부했다. “우리의보람이고자랑으로기록될수있는‘섬기는정부’가탄생되도록밑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면 한민국에 태어나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하고 있지 않나

회고하게될것”이라는설명이었다.

이경숙 위원장은 인수위가 지난 정부의 5년간 국정운 에 한 평가를 끝내고, 국정과제를

도출해내기 위해 현장 중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여정들이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조하

는 당선인의 의지와 뜻과도 부합된다고 강조했다. 또 인수위에 한, 새 정부에 한, 통령당

선인에 한기 가넘친다면서한달동안의인수위활동을긍정적으로자평했다.

“한달동안사회가확바뀌었다. 곳곳에서‘하면된다’는자신감이넘치고있다. 좋은현상이

라고 생각한다. 꿈이 있고 바라볼 목표가 있다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일반인은 잠재력 중

3% 발휘하고 죽는다고 하는데 아인슈타인처럼 10% 이상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하나하나가

거듭나야한다.”

그러면서도 인수위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입법화�정책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창의력 있게 만

들어낸그림들이실천되는보람을느끼기를바란다며최선을다하는마음가짐을다시가졌으면

좋겠다고당부했다.

“26일하루푹쉬고일요일에뵙자”

이경숙 위원장의 말을 조용하게 경청하던 실내가 갑자기 박수소리와 환호성으로 넘쳐났다.

당선인이다음날하루를쉬라고했다는말을이경숙위원장이전했기때문이었다.

“당선인도여러분의헌신노력에 해고마워하고격려하면서말 을전해왔다. 수고가많으

셨다고 했다. 한 달간 고생한 것 잘 아신다면서 한 달이 되는 내일 하루는 푹 쉬라고 하셨다. 한

달간 린잠푹주무시고소홀했던가족관계도복원하시고일요일에뵙기로하겠다.”

환호성이잦아들자이경숙위원장은좋은얘기했으니까다짐하는말 드리겠다며이틀전에

불거진 고종완 자문위원의 불법행위를 언급하면서 한두 명의 불미스러운 일이“밤낮으로 모든

것반납하고일하는우리를불명예스럽게하는일이다시는일어나지않도록경계할것”을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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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위원장의 인사말이 끝난 다음 참석자들은 모두 준비된 음료수를 종이컵에 채웠다. 김

형오부위원장이건배제의를하기위해앞으로나섰다.

“건배를할때이제는위하‘야’가아니고위하‘여’라고하자.”

그동안10년야당으로있으면서“위하야”라고건배를했지만이제여당이됐으니“위하여”로

바로잡자는 의미 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음료수 잔을 든 채“1978년에 기자생활을 그만두고

공직생활을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가장 작은 책상에서 일하고 있다”고 회고하고 성과에 급급하

지 말고 남은 한 달 잘 마무리해서 도출된 결과물을 새 정부에 넘겨주도록 하자며 그동안 의욕

과잉에서빚어진시행착오를반복하지말기를당부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그런 다음“인수위의 성공적 마무리와 이명박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하

여!”하고소리높 다. 그러자참석자전원이음료수잔을높이들고“위하여!”를외쳤다.

인수위한달‘ 체로무난’평가받아

‘실용주의정부’의청사진을만들기위해2007년12월26일공식출범한인수위는매일오전

7시30분간사단회의를시작으로정부업무보고, 분과위회의, 외부단체와의간담회, 현장방문

등 밤늦게까지 빼곡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토요일에는 각 분과별 간사들을 중심으로 업무조정

회의를 열고, 일요일에도 분과별 회의와 보고를 진행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인수위 전체회의를

노홀리데이원칙에따라하루도쉬지않고한달을달려온이경숙인수위원장과직원들이

음료수를채운종이컵으로건배를하며환한웃음을터뜨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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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고한주간각분과에서논의된내용을조율했다.

이 같은 강행군은 워낙‘일을 좋아하는’당선인의 성격 탓도 있지만 6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의 밑그림을 준비해야 한다는 빠듯한 일정 때문이기

도했다.

그동안 인수위는 정부부처를 포함한 57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를 토 로 1차

국정과제를 마련해 1월 14일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어 1월 16일에는 18부 4처 던 중앙행정

조직을13부2처로 폭슬림화하는정부조직개편안을발표해국회로넘겼다.

인수위의한달활동은 체로무난했다는평가를받았다. 일부성급한정책발표나부적절한

처신등으로논란도빚었지만이명박정부5년의청사진을어느정도완성했다는것이었다.

인수위 활동에서 가장 관심을 끈 목은 민간의 자율과 시장역할을 키우는 데 필요한‘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가기 위한 첫 행보인 정부조직 개편안 마련이었다. 이후 인수위는 남은 한 달

동안규제개혁을위한준비작업에몰두할예정이었다.

당선인이직접전남 암 불산업단지의‘전봇 ’문제를거론하면서규제개혁은가장뜨거

운 이슈로 부상했다. 규제개혁이란 명제가 최 의 화두가 되면서 공직사회도 초긴장 상태에 들

어갔다. ‘전봇 발언’외에도 당선인은 1월 22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공직자들이 어쩌면 이

시 에걸림돌이될수있을정도로위험수위에와있다”면서“이렇게막히는곳이많은데어떻

게 여기까지 왔나. 참 기적이다. 길만 터주면 참 잘할 수있을 텐데 용케 길목은 다 막아놨다”고

말해규제혁파향후작업강도를짐작케했다.

당선인의 규제혁파를 향한 고강도 발언에 맞춰 인수위는 5천여건에 달하는 각종 정부규제에

한 적 개혁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2012학년도부터 학수능시험 과목을 현

행 8개에서 5개로 축소하고 입시를 학이 주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3단계 입시자율화 방

안과 함께‘5+2 광역경제권’구상을 내놓았다. 두 건 모두 교육과 지방경제 활성화 정책의 주

요한축이될것으로전망됐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과거 정권의 인수위와는 달리 정부기관의 맞춤형 업무보고 등을

실시하고 신속�체계적인 정권인수 업무를 진행, 국민들에게‘일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규제개혁 과제나 주요 정책과제들을 새 정부에서 곧

바로추진할수있도록여건을조성하는데주력할것”이라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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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파견공무원과의오찬간담회(2008.1.28)

1월 28일 11시 50분. 인수위에 파견된 80여명의 공무원들이 하나둘 구내식당으로 모여들었

다. 이명박 통령당선인과의 오찬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다. 이 자리에는 이경숙 위원장

과김형오부위원장, 사공일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위원장을비롯한인수위원들도보 다.

자리에앉은공무원들의얼굴에는긴장감이역력했다. 그동안당선인은공무원들의복지부동

을 여러 차례 질타한 적이 있었다. 1월 18일에는 인수위 간사단회의에 참석해 불공단의 전봇

를 예로 들며 공무원들의 탁상행정과 복지부동을 꼬집었다. 특히 1월 22일 신라호텔에서 열

린 매일경제 주최‘ 한강국 국민보고 회’에 참석해서는 시 의 걸림돌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공직사회를강도높게비판했다.

“우리 공직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하지만 변화하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다. 어느 부서는 부서

인수위에근무하는정부처공무원들과의오찬간담회에서이명박 통령당선인이인사말을통해

공무원은개혁 상이아니라개혁을주도해야하는주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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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들이 산하기업의 기업인들을 동원해서 인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부서 없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로비하고 다닌다. 그건 옛날 방식이다. 그래 가지고는‘Great Korea(위 한 한

국)’를만들수없다.”

당선인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며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도자기자리만생각할것이아니고, 한민국의미래를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는것

이었다.

“ 한민국공직자도불과20�30년전후진국에서선진국문턱에오기까지많은능력을갖고

있었는데, 그동안어떻게하다보니이시 에걸림돌이될정도의위험수위에온것같다”고말

하기도했다. 이같이공직자에 한비판을서슴지않은당선인이었다. 때문에그들은인수위에

파견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파견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는 것을 알

고있으면서도괜스레긴장하지않을수없었던것이다.

“공무원이변화�개혁주도해야”

백성운행정실장의사회로진행된이날간담회는12시에당선인이입장하면서시작됐다.

당선인은“공무원은 개혁 상이 아니라 개혁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구

태의연한모습에 해강하게비판했다. 이른바당근과채찍의양면작전이었다.

당선인은한달동안큰성과를내고있는것을격려하고, 자신이공직자를변화와개혁의목표

로삼고있는것처럼비쳐지는것에 해그렇지않다는것을이야기해주기위해이날자리를마

련했다고서두를꺼냈다. 공직자들이매우우수한능력을갖고있고, 마음만먹으면훨씬더잘할

수있다고치켜세우며, 서울시장4년동안같이일한공직자들을높이평가하고고맙게생각하고

있다고털어놨다. 공무원은개혁이나변화의 상이아니라변화를주도하고개혁을주도하는세

력이라는말도했다. 그러면서도공무원들이변화와개혁에소극적이라는지적을잊지않았다.

공무원 사회가 먼저 개혁에 동참해 달라고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공무원 감

축 등에 해 공직사회가 불안감을 갖지 말라는 얘기 다. 신 공직사회가 개혁에 동참하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인수위 기획조정분

과 전문위원)도“공무원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잉여인력을 몇 프로 삭감하

라든가 이런 것이 보도될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 이명박정부가 지향하는 게 따뜻한 시

장, 패자부활을 인정하는 시장인 만큼 열심히 일하는, 따뜻한 공직사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요청하기도했다.

한편 당선인은 공직자들이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정확한 진로를 가지면 선진사회, 선진국

가를만드는시간을크게단축할수있다며긍정적인정신으로일해줄것을당부했다.



498 제3부인수위원회현장스케치

프로정신과봉사정신갖춰야

당선인은공무원들에게격려와칭찬의말을아끼지않으면서도질타와충고도감추지않았다.

공무원 조직이 시 에 뒤떨어진 점을 비판하며 과감한 변화를 요구한 것이다. 당선인은 오랫동

안 기업 CEO로 재직하면서 공무원들의‘탁상행정’과‘보신주의’를 경험했기에 이에 해 뿌리

깊은부정적인식을갖고있는것으로알려져있었다. 이른바‘ 불공단전봇 ’파문에서이같

은인식은그 로드러났다. 이때문에당선인의이날공직사회를향한러브콜은단순한‘속도조

절’일수도있었다. 실제로당선인은화기애애했던간담회에서‘일침’을빼놓지않았다.

공무원이평생신분을보장받는‘철밥통’으로비치면서인기가높은세태에 해서도유감을

표시했다. “공무원이 되면 평생 편안하게 신분보장 받고 살아가는 좋은 직장이란 사고가 우리

사회에팽배해있는것은옳지않다”고지적한것이다. 당선인은 신공무원들이한번더분발

할때가됐다며프로정신과봉사정신을갖출것을주문했다.

“ 충 충 하는 시 는 지났고, 개개인 모두가 프로정신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한명 한명이 우리 사회와 국민에 한 철저한 봉사정신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 여러분이 잠을

한시간덜자면국민은한시간더편안하게잠잘수있다고생각한다. 공직자가철저한봉사정

신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21세기를 준비할 수 없다. 여러분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

심만하면틀림없이세계어느나라공직자보다도더큰효과를낼수있다고생각한다.”

공무원들과식사를하고있는이명박 통령당선인. 이날간담회에는80여명의

인수위근무공무원들이참석해당선인과 화를나눴다. 



“소속 부서의 이익을 지키거나 인수위 사정을 부서에 전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위해 이 자리

에 온 게 아니다”며 부처의 일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인수위에나와있다는점을명심할것을주문했다. 정부조직개편에 한거부움직임에

한경고의목소리도잊지않았다.

“곳곳에서조직개편에반 하며자기의조직을지키기위해여러가지바람직하지않은일들이

일어나고있다. 이런것은옳은길이아니다. 받아들여질수없는일을하고있다. 시 를거스르는

것이다.”

당선인은 한민국공무원들이확고한신념을가지고인수위에서활동하는동안, 그리고돌아

가서도일해주기를특별히부탁드린다며모두발언을마쳤다.

참석한공무원들의각오와건의이어져

이날간담회에서는당선인의국정철학을구현하기위한각오와당선인에 한건의가쏟아지

기도 했다. 외교통상부 강수연 서기관(외교통일안보분과 실무위원)은“해외 공관의 효율화와

업무방식의개선이필요하다”고주문했다.

재정경제부조원동차관보는지난한달동안이명박식CEO 리더십이무엇인지나름 로해

석해보고있었다며“조직을굉장히효율적으로작동할수있게하고, 내부조직원들에게미션을

줘서 뛸 수밖에 없게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런 점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 입

장에서불안감과기 감이교차한다고밝히고따뜻한공직사회를만들어줄것을요청했다.

정보통신부형태근국장(경제Ⅱ분과전문위원)은정보통신부는폐지가아니라융합이라며“이

번 조직개편의 의미가 새 정부 5년 동안 확실히 전달돼야 하고,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IT강국을

일군사람들이계속일할수있도록인력재배치가이뤄져야한다”고건의했다. 농림부박현출농

업정책국장(경제Ⅱ분과전문위원)은“농어업문제는전세계공통적인고민거리라며농수산식품

부로개편한것이우리농업과어업에큰변화를가져올것이라며농어촌과농어업끌고가지않

으면당선인께서구상하고계신선진한국이되기어려운한계가있다”고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배상훈과장(사회교육문화분과실무위원)은“ 어공교육은한반도 운하만

큼이나 국가경쟁력과 국운을 좌우하는 크고 어려운 프로젝트이므로 통령이 직접 챙기는, 

통령 프로젝트화해야 임기 중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교육개혁은 시민사회 전

문가들에의한자율규제가정착될수있도록당선인이든든한버팀목이돼달라”고주문했다.

경찰청이강덕경무관(법무행정분과전문위원)은“국민들은현장에서근무하는공무원들이진

정으로국민에게봉사하고일하는모습을보면서희망을볼것이다. 앞으로지방자치단체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등일선에서열심히하는사람들에 한격려와관심을부탁드린다”고말했다.

인수위파견공무원과의오찬간담회 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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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공교육정상화방안공청회(2008.1.30)

“수업을 어로만진행하는 어공교육은과연가능한가?”

이러한 물음에 한 답을 모색하기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인수위가 마련한‘ 어 공교육 정

상화방안’공청회가바로그것이었다. 1월30일오전10시부터서울삼청동인수위 회의실에

서열린공청회는SBS-TV가녹화로방송했다.

이날 공청회장에는 이경숙 위원장과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와 발제자인 천세 자문

위원(충남 교수)이 정면에 자리했다. 그 오른쪽에는 학계를 표한 패널이 자리했으며, 왼쪽

에는교육현장을 표하는패널이자리를잡았다.

“확정된정부입장이야기하는자리아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경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 정부에서 어 공교육 활성화 방

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방향, 재원마련 방안 등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어 공교육 활성화

취지는고등학교만나와도 어로의사소통할수있는교육을받도록하는것과과도한 어사

교육비를 줄이자는 것”이라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최종적인 안을 만들겠다고 말

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어 교사 수급과 교육과정 개편, 친 어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또 어 잘하는 주부와 노인 등 다각적인 어교사 수급정책을 마련하고, 교육과정도

어 교과서 위주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는 화 위주의 교재들이 개발될 것이라고 소개했

다. 이어 어 교사들에 한 교원평가제도 역시 새롭게 확 개편할 예정이라며 많은 재원이

필요한것이문제라고말했다.

이위원장은“5년동안4조원에달하는재원을마련하고, 2만3천명에달하는 어교육요원

을추가로배치하게되면 어공교육활성화는국가프로젝트로충분히승산이있다”고확신했

다. 또, ‘코드공청회’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인사말에서“오늘 토론회는 새 정부의 확정

된입장이야기하는자리가아니다”라고선을긋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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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교사위한따뜻한정책필요”

첫번째토론자로나선최병갑구로중학교교장은학부모들의사교육비부담에따른고통을전

달하면서, 어 수업 혁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어 새 정부의 어 공교육을 둘러싼

논쟁이 좀더 현실적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 교사들을 위한 따뜻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고용휴직제와 심화연수 등 운 과정에서 어 교사들에 한 배려를 당부했다. 최 교장은 마지

막으로학교현장에서 어를편하게할수있도록인프라를재정비해줄것을주문했다.

홍우조 교수 역시 초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 전용교사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

조했다. 이어, 교육투자재원을늘려양질의교사용지도서를공급해야한다고말했다.

김인정 오마초등학교 어 전담교사는 어 교육의 현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아니 어려움

을토로했다.

“초등학교 어수업이1주일에한시간이다보니 부분따로 어학원을다니고있다. 거기

다 집에서 어를 할 기회도 없고, 아이들끼리 어 화를 할 수도 없다. 이처럼 어 사용이

단절되다 보니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상적인 방법은 담임이 어 교육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에 장윤금 교수는 어의 친환경 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도

서관 활용을 통해 수업시간에 배운 어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구현하고, 반복 교육해서

텔레비전으로녹화중계된‘ 어공교육완성을위한실천방안공청회’장면. 교육현장근무자들과

학계전문가들이참석해 어공교육에관해의견을피력했다. 



어교육이학급뿐만아니라도서관에서도연장되도록해야한다고강조한것이다.

30년 동안 어를 가르쳤다는 임동원 청운중학교 교장은 학생들을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

사가보람을갖고학생들을가르쳐야한다고밝혔다. 그는 어전용교사를2만3천명양성하겠

다는 것이 걱정스러운 면이 있다며 어전용교사 확보뿐만 아니라 현재 어 교사의 수준을 올

리는것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

김 숙 구교 교수는 어전용교사의확충에신중을기해달라고당부했다. 초등학교의경

우 어 시간에 많은 교사들이 상당 부분 어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신 어 가르치다가 다른

과목도가르치는담임으로바뀌는문제가있다”고말했다. 또 어수업시간이늘어나는것에 해

긍정적으로평가하면서, 교사들의노력뿐만아니라가정에서도관심을가져야한다고당부했다.

학부모 표로 참석한 이경자 씨는 어 교사들의 재교육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

교사재교육을국가에서책임지는것이외에교사들도자세를바꿔야한다고지적했다. 또정부

가나서서방과후 어교육환경을조성해달라고당부하기도했다. 교재뿐아니라방송등에서

도외국만화 화를한국어더빙보다원어로처리하는등 어에더많이노출되도록관심을써

달라고말했다.

“외래어표기법수정�보완할필요성있다”

토론회 마지막 순서로 이경숙 위원장은 어 공교육 정상화에 해 연구�검토한 내용 중

어표기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발음 변화는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외래어표기법에 한 수

정을국립국어연구원에촉구할의사를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공청회에 해“ 어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나올 말 은 거의 나왔다”며

좋은 방안들을 앞으로 새로운 국정과제에 적극 반 하도록 준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구

체적인교육정책을수립할때반 되도록제안하겠다고말했다.

‘인수위가 설익은 정책을 내놓는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이 위원장은“지금까지 시행해보지

도 않았고 강력한 의지 없이는 획기적인 공교육 방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과연 될까 하는 염

려가있다”며확실하게준비하고차근차근추진하려는것이인수위의입장이라고밝혔다.

사회를 맡은 이주호 간사는“토론회 전까지 많은 고통이 있었다”며 인수위의 첫번째 방안인

만큼 계속 노력해 좋은 방안으로 완성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착실하게 실천하는 것이 중요

하다며“오늘토론회를통해서좋은첫걸음을디뎠다”고평가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공청회는 오전 11시 36분 끝났다. 인수위는 이날의 공청회를 토 로

기존 로드맵에 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어 공교육 강화 최종안을 확정, 새 정부로 넘겨 시

행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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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많은의견듣고최종안확정”

공청회가 끝난 뒤 이동관 변인은“인수위와 새 정부의 어 공교육 강화는 국민들에게 미

래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제2의 청계천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반드시 실현시켜 사교육비

부담을덜고국가경쟁력강화를위한전기로만들것”이라고말했다.

이 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오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인수위의 안은 정확히 말하면 어

공교육의로드맵을만들기위한시안”이라고전제하고앞으로다양한의견을더욱수렴해새정

부 출범 이전에 구체적인 최종안을 국민들 앞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이를 위해 필요

하다면 반 단체 표들과도 만나서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 이경숙 위원장의 뜻”이라며“앞으

로도 어공교육강화와관련해서는편견없이다양한의견을수렴하고반 할것”이라고덧붙

다.

공청회에찬성론자들만참석한것이아니냐는일부의지적에 해이 변인은“기본취지가

어 공교육 강화 던 만큼 그동안 어 교육에 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발표한 분들을 중심으로 모셨다”며 현직 교사 등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은 교육인적자원부에 섭

외를부탁했다고설명했다.

이 변인은“이제는찬반논란을넘어최종안이나올때까지앞서가는보도를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처음에는회의적시각이있었지만결국청계천이완성됐을때국민모두가감동받았던

어공교육공청회가끝난뒤기자들의질문에답하고있는사회교육문화분과이주호간사. 

인수위의첫번째방안인만큼계속노력해좋은방안으로완성시키겠다고다짐했다. 



것처럼 어공교육강화는나라를바꾸고국민들에게미래의새로운꿈을드리는희망프로젝트

가될것”이라고말했다.

“ 어공교육관련오해많이풀렸다”

이경숙 위원장은 다음 날인 1월 31일 아침에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전날 열린 어 공교육 관

련 공청회에 해 무사히 잘 마쳤다며“공청회를 통해 어 공교육과 관련된 오해가 많이 풀렸

다고생각한다”고소감을밝혔다. 이위원장은또“ 어공교육을하면양극화가심화되거나기

러기 아빠가 더 양산된다는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다”며 어 공교육 완성의 이유 중 하나가 양

극화를해소하기위함이라고설명했다.

이어“모든 국민들이 초등학교부터 어를 시작하면 사교육비도 절감하고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텐데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반 부터 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

각한다”며안타까움을표시했다. 또“구체적인내용에 해자세히알릴수있는기회가더있어

야한다”며인수위가여론수렴을더차분하게하면서방향만잡고새정부가출범해서구체적이

고실천적인방안을마련해나가야할것이라고말했다.

이에 해 이명박 통령당선인도 힘을 실어주었다. “ 어 공교육 문제를 정치 쟁점화하는

것은 반 한다”며 우리 모두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 머리를 맞 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세계화된 시점에서 어로 인해 국가 간 빈부격차가 나고 개인 소득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수없는만큼이현실을받아들여야할것”이라부연하기도했다.

당선인은“우리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서 자라는 아이들이 세계를 향해 갈 때는 그 중심에 설

수 있게 만들어줄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국가경쟁력으로서 어실력 강화

의중요성을거듭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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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 문화예술계원로와의간담회(2008.1.31)

새해 첫 달을 마무리하는 1월 31일 오후 2시. 국립중앙박물관 전면 중앙에 있는 거울못 호숫

가에자리잡고있는‘거울못’레스토랑은문화�예술의향기로가득했다. 한시 를풍미했던문

화예술계원로들이속속모여들어반갑게인사를나누고있었던것이다.

문학평론가인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비롯해 이강숙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수용

한민국예술원 회장, 황병기 이화여 교수, 임권택 화감독, 정연희 소설가협회 이사장, 연극

인 장민호, 김백봉 서울시립무용단장, 김종규 한국박물관협회장 등 문화예술계 원로가 그들이

었다. 안형일 국립오페라단장, 김종규 박물관협회장, 최만린 국립현 미술관장, 신달자 한국시

입협회부회장, 육완순한국현 무용진흥회이사장등의얼굴도보 다.

빙 둘러앉아 앞에 놓인 차와 다과를 들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30여명의 문화예술계 원로들

사이에인수위사회교육문화분과김 식인수위원, 박범훈취임준비위원장, 유인촌취임준비위

자문위원의얼굴도보 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이문화예술계원로들을초청해간담회를갖는

국립중앙박물관에있는거울못레스토랑에서열린문화예술계원로와의간담회. 이자리에는이어령전문화부장관을비롯해

문화예술계를 표하는30여명의원로문화예술인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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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다.

잠시 후 임태희 당선인 비서실장, 주호 변인과 함께 입장한 당선인이 유인촌 자문위원의

소개로 참석자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다. 많은 문화예술인과는 구면인 듯 오가는 인사말이 정

겨웠다.

문화의새물결찾아주시길

유인촌 자문위원의 사회로 1시간 40분 동안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환 사로시작됐다. 이전장관은당선인이청계천을되살려새로운패러다임을만든것을기념

하는‘새물맞이’행사에참석해‘새물맞이’에결자를넣으면‘새물결맞이’가돼서온세계로퍼

져나갈 것이라고 했더니“그럼 지금 당장 넣어야지요”라고 했던 것을 회상하며“하찮은 종이에

도 결이 있어서 결을 거스르면 찢기 힘들지만 결을 따라 찢으면 쉽게 찢을 수 있는데 당선인께

서민족의결, 문화의결, 거 한흐름의결을찾아줄것”이라고했다.

이에 화답하듯 당선인이 덕담으로 인사말을 시작했다. 선거가 끝난 후에 여러 모임에 참석했

지만 이날 모임이 최고라고 말한 것이다. 평소에 존경하는 문화예술인을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인사드리려면1년은걸릴텐데한자리에서뵙게돼정말반갑다는말도잊지않았다.

당선인은새정부5년에사람들이많은기 를하고있지만, 자신은선거다음날하루만기분

이 좋다가 국민의 기 를 얼마만큼 이룰 수 있을지 걱정하느라 그 다음부터 마음이 무거웠다고

속마음을털어놓았다. 

이어 우리 사회가 갈라지고 흩어진 곳이 많아 새로 봉합하는 게 제일 급한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시작하면해내는우리국민의천성과능력을믿고있다고말했다.

‘흩어지고 갈라진 곳이 많다’는 당선인의 말은 묘한 뉘앙스를 풍겼다. 당선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었는지 몰라도 그 자리에 참석한 문화예술계 원로들은 지난 10년 동안 진보 진 과 보수

진 으로 분열됐던 문화예술계의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이날 참석자 중

어느분은‘잃어버린10년’이니‘원로들이제자리를찾지못하고방황했다’는표현을감추지않

았다. 

사실 그동안 문화예술계는 진보 진 이 정부의 지원과 요직을 독식한다는 소리가 심심찮게

떠돌았다. 당선인도그런현실을이미알고있었던것일까?

화기애애하고 여유로운 레스토랑의 실내와는 다르게 바깥의 거울못은 그동안의 강추위로 꽁

꽁얼어붙어있었다. 참석자들에게는얼어붙은거울못이마치‘일어버린10년’처럼여겨질지도

몰랐다. 그랬기에20여일전인수위와한나라당의연석회의장에서느꼈던화기애애함과여유로

움을이곳에서도느낄수있었던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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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이꽃피어야태평성시가능해

당선인은“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시 라고 강조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가치가 어떠하다’,

‘문화의 국가가 돼야 한다’, ‘문화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이제 진부하다”며 행동으로 옮

겨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5년을 태평성시로 만들려면 문화예술이 더욱 꽃

을피워야할것이라며“그런쪽으로많은정책을배려하겠다는생각을갖고있다”고말해참석

자들에게기 감을안겨주었다.

당선인은 앞으로 문화예술인들과 자주 만나고 싶다는 소망도 피력했다. 환 사에서 이어령

전장관이“한달뒤에취임하면만날수없을것”이라고말한것에 한 답이었다.

“이어령 선배가 5년 후에나 볼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1년에 한 번씩은 볼 생각이

다. 중간점검을하려고한다”라고말해좌중을웃음바다로만들었다.

이어 김종규 박물관협회장은 당선인이 서울시장 재임 당시 각종 박물관 행사에 꼭 참석했고,

직장인들이 퇴근 후에 관람할 수 있도록 관람시간을 연장하는 등의 문화치적을 높이 평가하면

서, 당선인의 서울시장 퇴임 후 문화계 원로들이 유인촌 자문위원의 연극공연이 끝나고 뒤풀이

로 삼겹살집에서 소주 파티를 했던 일화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때 참석자들이 문화시장이

라 불릴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5년 후 통령직을 끝낸 뒤에도 여기 참석자들이 모여 뒤

풀이를 하면서 문화 통령이라 부를 만한지 평가를 하자”며 즉석 제안했고, 당선인은“자비를

내겠다면무조건좋다”며화답해간담회장을웃음바다로만들었다.

당선인이자주공연장찾기를

당선인의 인사말에 이어 참석자들이 돌아가며 당선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았다. 당선인이 문화예술에 관심을 가져줄 것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이절실하다는내용이 부분이었다.

첫발언에나선김종규한국박물관협회장은문화콘텐츠의중요성을강조하며박물관�미술관

�도서관등의문화콘텐츠관리가문화관광부중심으로진행돼야한다는뜻을전했고, 이강숙한

국예술종합학교전총장은교육법밑에예술종합학교설치령이있어예술을모르는사람이예술

정책을왈가왈부하는횡포가있다며 통령령을법률로격상시켜줄것을요청했다. 장민호국립

극단원로단원은1년에한두번쯤공연장을찾아와공연예술활성화에기여해달라고요청했다.

국악계를 표한 황병기 이화여 명예교수는“아주 쉽고 당장 실천할 수 있으면서도 약간

어려운 부탁 하나 하겠다”라며 중요한 공연에 가끔 나와서 관람해 국민들의 관심을 모아주기를

부탁했다.

무용계를 표한 육완순 한국현 무용진흥회 이사장은 국립현 무용단 창단의 필요성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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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했으며, 문훈숙유니버셜발레단장은남자무용수들이턱없이부족한현실을설명하고국제

회에입상한발레무용수에게만병역특례혜택을주도록개정된「병역법」의재개정이필요하다

고건의했다.

문학계를 표한 정연희 한국소설가협회 이사장은 국민들의 독서량이 OECD 국가 중 최하

위이다 보니 문학이 뒷전으로 려나고 많은 문학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책을 많이 읽게

하는교육풍토를조성해야할것이라고말했다. 신달자한국시인협회부회장은우리문학의해

외소개와외국해외한국인들이우리문학을접할수있는길을마련해줄것을부탁했다.

이에 해 당선인은 취임한 뒤 찾아오면 실무자를 옆에 앉혀놓고 즉각 반 하겠다며 문화예

술인이 사회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존경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5년간

문화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져 4만달러 국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수준도 높여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이날간담회는당선인이 통령당선후각계인사들의의견을수렴하기위한행보의연장선상

에서이뤄진것으로, 당선인의문화예술분야에 한각별한관심을반 한것이라할수있다.

“중동근무때파리에가서오페라관람”

실제로 당선인은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국내 최초의 국악전용극장을 세

간담회에서인사말을하고있는이명박 통령당선인. 앞으로5년을태평성시로만들려면

문화예술이더욱꽃을피워야할것이라며정책적으로배려하겠다고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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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는가하면서울시향에세계적지휘자인정명훈을 입하는등상당한성과를보 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당선인은 자신이 현 출신이라 문화예술에 별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선

입견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1970년 중동에 근무할 때 비행기 타고 파리에 오페라 보러

다닌일화를소개하기도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여러 분야의 문화계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어 매우 기뻤다며“당선인의 경제 통령 이미지가 강해 문화예술 분야는 상

적으로 소홀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문화 마인드가 충분히 갖춰진 것 같아 우려가 사라졌다”는

말을남기기도했다.

이날의 간담회는 10년 만의 정권교체가 문화예술계에는 어떤‘변화’의 바람으로 작용할지를

가늠해볼수있는자리 다. 인수위김 식위원은이날의자리에 해의미심장한말을남겼다.

“국민 모두가 한민국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이명박정

부가 추구하는 선진화의 중심에 문화예술이 있다고 본다. 오늘 간담회는 문화예술에 한 지원

이제 로이뤄질때국민의삶의질이높아질수있다는공감 를형성한자리 다.”

“이명박정부에서는‘문화예술인공제회’설립 등을 통해 우리의 문화예술을 창조해내는 문화

예술인들의 기초적인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노후 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

미약속했다.”

“지난 10년간 문화예술정책을 진보진 이 독식했다는 평가 등 문화외적 요소에 의해 문화정

책이 좌우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명박정부에서는 문화외적 요소로 인해 문화정책

이흔들리는일이없도록하리라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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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1개월여의 산고 끝에 새 정부의 국정 청사진이 나왔다. 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월 5

일 새 정부가 추진할 5 국정지표와 21 전략목표, 192개(향후 1개가 추가돼 193개로 최종

결정) 국정과제를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이명박 통령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같은내용을담은새정부의국정운 청사진을보고했다.

보고회의에는한승수국무총리내정자, 이경숙인수위원장및인수위원전원, 유우익 통령실

장내정자, 그리고한나라당에서이한구정책위의장과권경석수석정조위원장이참석했다.

먼저당선인은“인수위에서그동안해온일을잘마무리하고우선순위를조정해서다음정부

출발에 큰 보탬이 되는 정책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인수위에서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 마지

막마무리까지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는격려와당부를아끼지않았다.

이경숙인수위원장은“그동안인수위는모두110개기관의업무보고를청취했고267회의각종

협의, 총54회의현지의견수렴, 국민과공직자의정책제안등을통해다양한의견을반 해현장

친화적인 정책방안 수립을 추진했다”면서“국정과제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새 정부에 넘기는 즉

시시행돼도착오없이성공을거둘수있도록더욱더열심히마무리를하겠다”고다짐했다.

5 국정지표, 21 전략목표, 192개국정과제발표

당선인의모두발언에이어맹형규기조분과간사가국정과제에 해상세히설명했다.

5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 국 △ 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

부로정해졌다. 5 국정지표의실행방안을구체화한21 전략목표를정하고192개세부국정

과제를선정했다. 중요도에따라핵심과제-중점과제-일반과제로정리된국정과제중에서도‘친

기업정책’들은 부분핵심과제로정리됐다.

경제분야에서는기업투자의욕을살리기위한감세와외국인투자유치활성화방안을추진하

기로하고출자총액제한제도폐지, 지주회사규제완화, 금산분리완화(산업은행민 화포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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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전략적규제개혁을핵심과제로선정했다. 또7% 성장및300만개일자리창출공약의추

진방침을 재확인하고, 신성장동력 비전 제시와 새만금의 동북아경제 중심도시화, 7% 성장 및

300만개일자리창출, 서비스업경쟁력강화등을우선적으로추진하기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입 3단계 자율화와 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 학운 의 자율 확 를

핵심과제로분류하고평생학습계좌제를도입하기로했다.

외 분야에서는 북한 핵문제 해결,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 한�미 전략동맹, 남북 인도

적 문제 해결, 자원�에너지외교 강화, 국방개혁 2020 보완 추진, 디자인 코리아 프로젝트 추진

등에정책역량을집중하기로했다.

복지 분야의 핵심과제로는 국민�기초노령연금 통합,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금융소

외자 신용회복 지원, 지분형 분양주택 등을 선정하고, 공공부문 개혁에서는 공공기관 혁신, 예

산10% 절감, 광역경제권구축, 특별행정기관정비등을핵심과제로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와는 별도로 규제개혁, 기후변화, 해외투자 활성화, 해외투자 유치, 저출

산�고령화와관련한특별정책과제를별도로당선인에게보고할예정이었다.

이날 발표된 국정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국민, 따뜻한사회, 강한나라’를추구하고있다. 또한‘경제살리기’, ‘국민통합’이라는

시 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신발전체제’를 제시하면서 이를 구현할

수있는5 국정지표와지표별국정과제를핵심�중점�일반과제로세분화했다.

국정지표와과제는각종공약에 한새정부의실천계획서이며이명박정부가지향하는국정

철학과전략이확실히표출될수있도록국정과제를발굴, 분류한것으로새정부가‘일’로써국

새정부의실천계획서이자업무지침서인국정과제제3차보고회의가열린인수위 회의실. 

인수위는이자리에서5 국정지표, 21 전략목표, 192개국정과제를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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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국민 평가의 잣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또한 인수위는 국정과제가 새 정부 내각에 한 과업(mission) 지침서로 새 정부의 내각 구

성원이분명한과업의식을가지고‘하나의팀’으로활동할수있는여건조성, 행정각부가성과

중심으로일할수있는기준을제공한것이라고설명했다.

골프장하나짓는데도장770개필요하다니

당선인의 모두발언에 이어 맹형규 기조분과 간사의 상세보고, 각 분과별 보고가 이어졌다.

보고내용에 해당선인과한승수총리내정자가의견을피력했다.

당선인은 신성장동력과 관련해“수요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책개발

에 좀더 노력해 달라”며“관광�금융�보건과 관련된 헬스 케어, 환경�에너지 산업 등에 한 보

다적극적인정책프로그램을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

특히 기후변화에 따른 미래산업 육성과 관련해“지구 기후변화로 환경산업이 중요한 산업으

로 부각되고 있고, 미국의경우 관련 산업으로만 약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는 분석이 있

다. 우리도 2013년부터 교토의정서 적용을 받고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강조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에 해“인수위가 강구 중인 감세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특히

중소기업들에게우선적인혜택이돌아갈수있도록배려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

규제개혁과관련해“무엇보다지금경제가어려운상황이기때문에보다적극적인규제완화정

책을잘준비해서새정부가출발하면빠른시간내에시행할수있도록준비해달라”고당부했다.

특히‘옥상옥’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과 관련해 당선인은 국내외

사례 등을 제시하며 로벌 스탠더

드에 맞는 명실상부한 원스톱 행정

서비스의구축필요성을강조했다.

먼저 국내 사례와 관련해서는“도

저히 믿어지지 않는데 골프장 하나

만드는 데 각 부처, 지자체 등을 거

치며 받는도장이 770개라는 이야기

를들었다. 공단하나만드는데3~4

년씩걸린다면임기중공단하나완

성하지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모두 발언을 통해 인수위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는 이명박 통령당선인. 마지막 마무리까지

최선을다해주기바란다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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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맹형규기획조정분과간사

인수위의사실상컨트롤타워인기획조정분과를총지휘하면서당과조율도책

임지고있는맹형규인수위기획조정분과간사. SBS 8시뉴스앵커출신으로

3선의 한나라당 의원인 그는 핸섬한 외모와 깍듯한 매너로 인해‘신사’로 통

한다.

그는인수위활동이“눈코뜰새없이바쁘다”라는말을실감케한60일이었다고전제하고국민들이이명박정부에거

는기 치가높은만큼인수위업무의강도도함께높아졌던것같다고자평했다. 지난60일동안인수위는향후5년

동안 이명박정부가 추진해 나가야 할 공약과 여러 정책 아이디어들을 실현 가능한 형태로 다듬고, 또 제 로 추진될

수있도록조율했다며“국정과제하나하나에혼신의노력을다했다는말을자신있게할수있다”고말했다.

그는지난두달동안기획조정분과가각분과에서만들어낸수많은정책과과제들을모아서조정하고, 또각분과에

서놓친부분들을점검하고보완하는역할을해야하는만큼인수위활동전반을지원하고챙긴다는심정으로일했다

고밝혔다.

“각분과의역량을하나로모아시너지효과를만들어내려면다른분과보다조금더부지런하고, 조금더많이일해야

했다. 덕분에기조분과위원들의고생이많았다. 이자리를빌어한분한분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고싶다.”

그는특별히보람있었던일로는놓칠뻔했던과제들을다시살려낸것을꼽았다. 가장 표적인것이‘지속가능한국

토환경디자인프로젝트’라고소개했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이서울특별시장시절청계천복원등을통해도시디자

인의 화두를 던진 이후 특색 없이 천편일률적인 한국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

다. 이를 반 해 선 공약에‘Designed in Korea’라고 해서 디자인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방안을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이공약이다른정책들에비해주목받지못하고관심밖으로 려났다. 꼭필요한정책이었기에그중요성을

다시일깨우고, 전문가들의의견을모아국정과제에포함시켰다. 이과제 로진행된다면우리나라의이미지가더욱

격상될것이라확신한다.”

뿐만아니라공장하나를짓는데갖가지규제에묶여도장을수천번찍어야하고기간또한2~3년이나걸리는병폐

를없애기위해규제개혁프로그램을성안한일, 여러부처로지리정보가갈라져비효율성을낳고있는NGIS(국가지

리정보체계)의 통합�조정안을 마련한 것과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30분 앞당기는 골자의 광역교통망체계

개선안등도의미있었다고밝혔다.

이명박정부는지난정권이만든좌절과실망속에서다시희망과꿈을되살려야하는중차 한사명을수행해야한다

고 전제한 그는 이를 위해 사회 모든 분야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이 변했던 것처럼 한민국도

그렇게변화하기를바라는국민의기 가높다며당선인이확고한방향과원칙으로국정을운 해나갈것이라확신

한다고덧붙 다. 흔들림없이하나하나해나간다면이명박정부는1년후, 3년후뿐만아니라5년후, 10년후가더

욱빛나는정부가될것이라믿는다는말을잊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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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든다”고지적했다.

말레이시아의경우원스톱서비스로외국기업이투자를해서공장허가까지나오는데불과2~3

개월이면착공할수있다며“우리도주된업무의80~90%는주무부서가하고협조부서와의행정절

차등업무를수행하는추진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 일을효율적으로하는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엔 기후변화특사를 지낸 한승수 총리 내정자도“기후변화와 연계해 성장 패러다임이 바뀌

고있다. 이분야는새로운패러다임아래서우리가빨리시작하면세계시장에서주도권을잡을

수있다”고자신의견해를피력했다.

수정�보완해새정부에전달할것

박형준 기획조정분과 위원은 이날 오후 가진 브리핑에서“지나치게 성장, 투자, 기업 위주

가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업 위주라는 표현은 저희의 의도나 실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반박했다.

박 위원은“법인세 인하도 과표구간을 설정한 중소기업을 위한 감세정책이다”면서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도 태아에서 노후까지, 일과 여가와 교육이 함께하는 적극적 복지체제로 어떻게

재편해나갈 것인지에 한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

라라는큰비전에비쳐가장중요한것이경제활성화라면서“동시에우리사회를따뜻한공동체

로만들기위한적극적노력이진행돼야한다는측면에서정책을개발했다”고덧붙 다.

이 밖에 찬반 논쟁이 뜨겁게 불거지고 있는 한반도 운하 건설 역시 로벌 코리아 국정지표

항목에서 핵심과제로 포함됐다. “친환경, 친문화적 한반도 운하 건설을 추진한다”는 게 인수

위의 표현이었다. 박형준 위원은“ 운하의 반 여론을 관리할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운

하는 워낙 사안 자체가 민감하고 정치적 이슈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매우 조용하게, 그

러나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면서

“주요공약이니만큼핵심과제로설정하고계속검토하고있다”고강조했다.

맹형규 기획조정분과 간사는“오늘 발표한 국정과제는 새 정부의 실천계획서이자 향후 이명

박정부가할일을정리한 국민보고서이자업무지침서”라고덧붙 다. 이와더불어이날발표

한 국정과제가 최종본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당선인의 지침을 받아 국정과제 보고서를 수

정�보완할것이라면서보완작업을거친뒤새정부의내각에전달하고, 국정과제별로코드를부

여해임기내지속적으로관리할방침이라고밝혔다.

인수위는이날보고된국정과제를보완해1월22일해단식에서당선인에게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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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공모마감(2008.2.5)

경기도안산단원경찰서에근무하는조종국외사계장은지난1월 통령직인수위원회국민성

공정책제안센터에제안서하나를보냈다. 

“안산 반월�시화공단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4만~5만명에 달하는데 정작 안산에는

이들을관리할출입국관리사무소조차하나없다. 불법체류자가넘쳐나고폭행�절도등범죄혐의

로지난해형사입건된외국인근로자만408명에이른다.”

중소기업을 운 하다 부도를 낸 익명의 50 중년 남성은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전화를

걸어딱한사연을하소연했다. 

“20년간 기업을 운 하며 꼬박꼬박 낸 세금만 몇 십억원인데 막상 부도가 나니 국가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다. 성공한 기업가만 우 할 게 아니라 산재보험처럼 실패한 기업가의 재활을

돕는프로그램도만들어야하는것아닌가?”

국민들의생생한목소리와애환�고충듣는자리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에 접수된 제안과 사연의 일부이다. 공직자부터 일반 서민까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아 인수위와 새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만든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1월 1

일부터 인수위 홈페이지 내에 인터넷 제안접수 창구를 열었다. 그 후 팩스나 우편, 직접방문 등

을통한국민제안도받기시작했다.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애환�고충을 이명박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지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국정과제에 반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것을주된목적으로출발한이센터는인수위지하1층에자리를잡았다. 지하에있어기자들의

발길도 뜸하지만 센터 직원 23명의 보람은 인수위 여느 핵심 분과 못지 않았다. 직원 중 뉴라이

트전국연합등시민단체쪽에몸담았던인사들도다수포함돼있었다.

이상목 센터장은 21세 때 야학 교사를 시작으로 20여년간 빈민운동�노동인권운동 등에 몸담

은시민단체원로그룹에속한다. ‘빈민운동의 부’라불렸던고제정구의원보좌관을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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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2006년10월김진홍뉴라이트연합상임의장추천으로이명박캠프에합류해 선때한나

라당상황분석실팀장을맡기도했다.

16 에비해공직자제안도받아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는 2월 5일까지 36일간 국민제안을 접수받았다. 또한 1월 4일부터 공

직자를 상으로 하는 공직자 제안을 받기 시작했다. 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정책, 각종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부기능의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 그 외 국민생활 개선

을위한행정개혁방안등의정책을 상으로했다.

이러한제안센터는5년전인16 인수위시절에도운 됐다. 그러나이번17 인수위와는명

칭부터 차이가 있었다. 16 때에는‘국민참여센터’ 으나 17 에는‘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다. 센터 명칭이 바뀜에 따라 종전의 민원 접수에서 정책제안�검토기관으로 센터의 의미와 중요

성이한층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단순한 의견�진정에 한 접수에 머물지 않고 미래 실행을 염두에 둔

‘정책제안’으로 센터 기능이 강화됐다. 따라서 수동적이던 16 의 단순 접수 기능에서 탈피해

국민과의능동적이고쌍방향적인소통이가능하게된것이다.”

이상목센터장은공직자제안도16 에는없었던17 정책제안센터만의독특한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성공정책제안마감을앞두고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를찾은이경숙인수위원장. 

2월5일마감때까지국민제안과공직자제안을합쳐총4만4,694건이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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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공직자의 업무특성상 공직자들이 직접 정책제안을 하는 경우는

많지않다. 그럼에도3천건이넘는정책제안이접수됐는데그중에는우수한내용의정책제안이

상당히많았다.”

그러면서 이 센터장은 일반국민들에 비해 공직자들의 정책제안은 정책적 시사점이 클 수 있

으므로향후에도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공직자정책제안기능을유지�활성화할필요가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관심과열의가매우뜨거웠다”

2월5일마감때까지국민제안과공직자제안을합쳐총4만4,694건이접수됐다. 국민제안은

4만 1,668건이나 됐는데 인터넷 제안이 3만 7,627건, 팩스�우편�방문�전화 접수가 4,041건이었

다. 공직자제안은3,026건이었다.

이상목 센터장은“접수된 4만 4,694건은 16 인수위 때 같은 기간 접수된 2만 7,583건보다

크게 증가해 국민의 관심과 열의가 매우 뜨거웠음을 알 수 있다. 이 중 1천여건은 실제 새 정부

과제로 넘기기로 했다”며 국민 한명 한명의 작은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 될 때 보람을 느꼈

다고 술회했다. 그는 또“참여정부 땐 그저 국민 제안을 받아서 청와 민원실에 넘겨주는 역할

만했지만우리는사후처리에더신경을썼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도인수위가가지는시간적

인 한계 때문에 국민제안 하나하나를 정책에 반 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

혔다.

제안센터는각종아이디어중쓸만한것은추려서인수위해당분과에통보해정책에반 되

도록하고필요할땐현장조사도나갔다. 인수위인터넷홈페이지(17insu.or.kr)에접속하면자

기가 제안한 아이디어가 접수에서 반 까지 5단계 중 어느 선까지 진척됐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하기도했다.

이상목센터장은안산단원경찰서민원건은인수위법무행정분과에서새정부중점과제에넣

기로할정도로반응이좋았다며“안산에출입국관리소의출장소를만들고, 파출소와비슷한외

국인 전담 경찰특별지구 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부도난 기업가의

하소연에 해서도 배려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경제Ⅰ분과에 넘겨 놓은 상태라고 소개했다.

그는또“경찰서내불법시위단속업무가증거수집은정보과, 시위 해산은경비과, 처벌은수

사과등으로나눠져서로핑퐁(떠넘기기)만한다는내부제보도있었다”고털어놨다.

단순접수기능에머물지않고쌍방향으로국민과소통

이상목 센터장은 제안센터의 성공적 활동에 해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음을 숨기지



518 제3부인수위원회현장스케치

않았다. 수동적인단순접수기능에머물지않고쌍방향으로국민과소통했다는점을강조했다.

“인터넷제안의경우4만여건이넘는국민제안을접수하는과정에서처리과정�결과등에

한 실시간 통보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들에 한 응성을 높 다. 제안의 80%에 이르는 인

터넷 접수의 경우에는‘접수, 검토중, 검토완료, 제안반 ’의 모든 처리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

했으며, 우편과팩스및이메일접수제안에 해서도접수즉시접수여부를제안자에게문자메

시지와우편등으로신속히통보했다.”

이상목 센터장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굴한 것이라고 서슴지 않고

언급했다. 4만여건의 일반제안 중에서 인터넷�우편�팩스 및 공직자 제안 약 5천건에 해 간담

회를개최하거나, 사후모니터링등을통해심층검토했다고밝혔다. 그중약100건을우수정책

과제로선정했는데이를12개분야로구분했다는것이다.

이러한 12 분야 100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중점추진과제로 채택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해추진할예정이라밝혔다.

근무자들과이야기를나누고있는이상목센터장(가운데). 그는21세때야학교사를시작으로

20여년간빈민운동�노동인권운동등에몸담은시민단체원로에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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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국정운용합동워크숍(2008.2.16~19)

이명박 통령당선인은2월16일자신과함께새정부에서호흡을맞춰나갈한승수국무총리

후보자, 류우익 통령실장을 비롯한 청와 수석 내정자 및 비서진, 인수위 간사단 등과 함께

워크숍을갖고호흡맞추기에나섰다.

경기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이명박정부 국정운용에 관한 합

동워크숍’에서 다. 워크숍은 인수위�청와 �내각의 핵심들이 모여 이명박정부의 국정운 철

학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따라서 장관 내정자들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정치권의 정부조

직법 개정안 협상이 난항을 겪으며 장관 내정자를 발표하지 못해 내각에서는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만참석했다.

“머물지말고끊임없이변화하라”

아침9시에시작된이날워크숍에서당선인은 선이후처음으로자신의정치철학을소상히

밝혔다. 특히끊임없는변화와미래지향적사고, 혁신을강조했다.

당선인은 모두발언에서“가장 중요한 건 함께 일할 통령이 어떤 사람일까를 아는 것”이라

며“오늘을 통령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할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저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지르는 과오가 있다”면서“제가 늘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선인은1970년 사장, 1980년 회장, 1990년 정치인, 2000년 서울시장등으로

인생을 살면서 늘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면서“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을 발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과거에 얽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를 참고해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미래지

향적변화를강조했다.

새 정부 인사들에게 강한 정책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때로 오늘의 정책이 국민 이해를

못 받을 경우도 있을 것이다. 미래지향으로 정책을 펴다 보면 이해를 못 받을지 몰라도 거기에

서 주춤하면 안된다”면서 때가 되면 이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전봇 뽑기’발언과



520 제3부인수위원회현장스케치

‘ 어 공교육 강화’정책을 예로 들면서“전봇 를 뽑으라고 하면 즉각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어 공부를 해야 살아갈 수 있다는 복잡한 얘기를 하면 당장 지지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춤하

면일이제 로안된다”고지적하기도했다.

이밖에도당선인은앞으로정기적으로내각과청와 의업무를평가하겠다며주요국정과제

에 해매우구체적인로드맵을작성해줄것을주문했다.

국가성공신화를만들제도적뒷받침필요

류우익 청와 통령실장 내정자는 통령실 운 방침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류 내정자는

워크숍발제를통해“이제당선인의성공스토리를개인의신화와성공이아니라국가적인것으

로 확 하고 연장하고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그는 성공 스토리 재가동을 위한 국

정철학을‘창조적실용주의’, ‘실용정치’, ‘실용정부’로제시했다.

이어 통령실을 통령이 국정을 원활하고 목적에 따라 합당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

는곳이라고정의한뒤△정보와지식과여론, 의견을종합하고판단해 통령의신속하고정확

한 의사결정 조력 △ 통령의 뜻을 내각과 의회, 시민단체, 국민에게 전달 △ 통령이 일일이

업무를수행하기어려운부분의일부 행등을3 업무로규정했다.

한승수국무총리내정자는자원외교도발상의전환이있어야한다며“에너지수입만해오는

일방적이고단기적인자원외교보다는우리의개발경험이라든가, 인적�물적자원을활용해자원

보유국과 장기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자원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경제를살리는것이라며“지금새로운체제로들어가는시점에와있고새로운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신발전체제를 더욱더 연구하고 강화해서, 새로운 전략에 바탕해 새로 태어

나는모습을보여야한다”고강조했다.

한편맹형규인수위기획조정분과간사는인수위의활동경과를보고하고수도권광역교통망

책 및 규제개혁 로드맵 등의 진행현황을 설명했다. 맹 간사는 또“이명박정부 출범 100일 플

랜 초안을 하나 만들어 봤다”고 소개하면서“이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18 국회 원 구성 전까

지 우선적으로 추진할 과제 초안이고, 여러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서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밤11시까지숨가쁜토의이어져

이어 인수위 간사위원과 전문위원, 통령실 수석 비서관 내정자들이 6개 분과로 나눠 밤 11

시까지 토론을 벌 다. 밤 11시까지 계속된 분임토의에서 참석자들은 분과별 회의와 전체회의

를번갈아열며빡빡한일정을소화해냈다. 이경숙인수위원장과한승수총리후보가각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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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며토론에참석했다. 수석비서관들과인수위원들이국민의기 에부응해야한다는공감 를

형성했고, 국정철학에 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개진했다. 회의가 끝날 때마다 잠시 숨을 돌

리는게휴식의전부일정도로숨가쁘게토의가이어졌다.

토의가 끝난 뒤 연수원 식당에서 두부김치보쌈을 안주로 간단한 단합 회가 열렸다. 이 자리

에선 어색한 분위기를 깨기 위해 일부 참석자들이‘소폭(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을 돌렸

다. 당선인도한승수총리후보자와팔짱을낀채한잔을마셨다.

다음날아침에는당선인과워크숍참석자들이정말로발을맞췄다. 함께교육원운동장열다

섯 바퀴를 빠르게 걷는 아침운동을 한 것이다. 오전 6시 50분부터 50분간 진행된 이날 운동은

한 바퀴가 350m여서 모두 5km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거리 지만 72세인 한승수 총리 후보자

도 참석해 건강을 자랑했다. 당선인 비서실장 자격으로 참석한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운동복

을 준비하지 못해 구두를 신은 채 운동장을 뛰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당선인은 트랙 안

쪽으로달리는참석자들에게“그렇게돌면제 로하는게아니지”라고주의를주기도했다.

흐트러짐없는공직자세요구

워크숍 둘째 날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분임토의 내용을 보고하

고당선인의지침을받았다.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열린‘이명박정부국정운용에관한합동워크숍’장면. 16~17일의1차워크숍에는

인수위원과청와 수석내정자, 18~19일의2차워크숍에는인수위원과장관내정자가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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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인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일

목요연하게 정리가 됐고, 상당히 효

과적인 회의를 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

다”며빠른시간내에내각이확정되

면 취임 전 한 번 더 업무 토론의 시

간을가졌으면좋겠다고말해국무위

원확정후또한차례의워크숍을예

고했다. 참석자들도정부조직법개정

안협상파행으로국무위원내정자들이불참한가운데열린것에 한아쉬움을감추지않았다.

이 자리에서 당선인은 국가 주요 시책들에 한 공동책임을 강조하는 목에서 새 내각의 장

관들과 청와 수석들을 6개월이나 1년마다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며 긴장과 솔선수범을 당부

했다. 청와 수석비서관들에게자기희생과청렴도강조했다. “청와 있는사람들이힘을과시

해선 안된다. 수석이 되면 친구들과 술 한잔 먹어도 말이 나온다. 인수위에도‘빽’을 써 들어온

사람들이꼭사고치더라”고말한것이다.

“밤새워토론해결론내고철저히집행하라”

2월17일의워크숍에서당선인이언급한 로2월18일에도1박2일일정으로국정운용워크

숍이열렸다. 당선인이2월18일오후8시에새정부국무위원을발표한후곧바로과천중앙공

무원교육원으로자리를옮겨워크숍을개최한것이다.

앞선국정운용워크숍에국정인수인계의핵심인국무위원들이함께하지못했던만큼당선인

을비롯해장관후보자들과청와 수석비서관, 인수위간사등40여명이참석했다.

오후 9시 55분부터 시작된 워크숍에서 당선인은“국무위원들을 모시고 회의를 하니까 방이

가득 찬 것 같다. 마음이 아주 든든하고 기 가 크다”면서도 정부조직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조

각발표를한것에아쉬움을나타냈다.

당선인은 아울러“요즘처럼 세계적 경제위기가 닥치는 가운데 어떻게 금년도 목표를 달성하

고 희망을 줄 것인지 내셔널 어젠다(국가적 과제)를 밤새워 토론하고 결론을 내 철저히 집행해

야한다”며참석한국무위원내정자들을독려했다.

워크숍은당초새벽2시까지분과별토론이예정됐으나유우익 통령실장내정자가“첫날부

터밤을새우면앞으로어떻게되겠느냐. 밤12시까지만하자”고제안해공식행사가끝났다. 이

에당선인은“뒤풀이자리도일하는자리니이제다른일하러갑시다”라며구내식당으로향했다.

1차워크숍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는이명박 통령당선인. 선이후처음으로자신의정

치철학을소상히밝힌이자리에서끊임없는변화와미래지향적사고, 혁신을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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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풀이는 즉석에서 팀별 회식 분위기가 조성됐다. 팀별로 무 앞으로 나와 당선인과 소폭을

마시며단합을다졌다. 당선인은이경숙위원장, 박미석사회정책수석내정자등여성들과함께

소폭을 마시기에 앞서“내가 눈이 작아서 잘 안 볼 줄 알겠지만 다 보고 있다. 서울시에서 일해

보니까 정말 여성들이 일 잘하더라”고 칭찬한 후“어리석은 남성들이여, 여성을 보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다. 당선자인은 또“국무위원 후보들이 60 가 많다고 하는데 요즘 60

는예전의30~40 ”라며30~40 의마음가짐으로열심히뛰어주기바란다고밝혔다.

당선인은 앞선 워크숍 때처럼 19일 아침을 운동장 구보로 열었다. 당선인 뒤로 30여명이 줄

지어운동장열다섯바퀴를50여분간돌았다. 일곱바퀴를돈뒤당선인은“방향을바꿔시계반

방향으로돌자”고제안했다. 이동관인수위 변인은이날오후의브리핑에서이를두고“뒤

처진 사람들에 한 배려이자‘서민과 약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이라는 컨셉을 구현해

보자는것”이라고의미를부여하기도했다.

“ 로벌하게일할수있게자리부터바꿔라”

아침식사후오전10시부터11시까지분과별토의, 11시부터오후1시까지전체토론이열렸다.

다른자리에서와마찬가지로과천에있는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열린워크숍에서도

이명박 통령당선인은손수차를타서 마시는소탈함을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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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한 장관 내정자들은“ 어 교육도 필요하지만 국어를 더욱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노력도

중요하다”(김도연 교육과학부 장관 내정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문화를 보이고 들리는

문화로 발전시키겠다”(유인촌 문화부 장관 내정자), “5천년 동안 농어업은 생산에 주력했지만

이젠패러다임에변화가필요하다”(정운천농수산식품부장관내정자)는포부를쏟아냈다.

그러자 당선인이 마무리 발언에서“열다섯 장관 후보자들의 짧은 보고를 들으면서‘참 잘 뽑

았다. 누가 이렇게 잘 뽑았을까’란 생각을 했다”고 농담을 던져 회의장을 웃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당선인은 이어“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욕심밖에 없는, 정말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자신

을소개했다. 장관후보자들을향해선“새로부임하면지난10년과는분명히달라져야한다. 공

직사회의문화를변화시켜야한다”고주문했다.

그러면서“자리 배치나 결재방식 등 사소한 것부터 로벌한 기준에 맞게 변화시켜라. 어느

장관이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그렇다고 단합해서 똑같이 하지 말고 각자 개성 로 해 보라”,

“디지털 시 엔 분�초당 계획을 세워야 한다. ‘월말까지, 주말까지, 중순까지’란 아날로그 시

용어를쓰지말고, 하루도오전과오후로세분해써라”, “산하기관에지침을내려이래라저래라

하지 말고 스스로가 먼저 바뀌면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통상적 업무나 결재에만 몰입하면

목표를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한다”등 수많은 이야기를 쏟아냈다. “청계천 복원이란 환경이

서울시민의생활양식을바꾸더라”며거듭장관들의분발을독려했다.

당선인이어느자리에선가지난해두바이방문때의경험을소개한적이있었다.

“셰이크 무하마드 국왕과오랫동안 국정철학에 해얘기했다. 놀라운 건장관이나 하위직 공

무원, 공기업장관누구를만나도국왕과똑같은얘기를했다.”

나흘동안두차례에걸쳐열린국정운용워크숍은당선인이적어도새정부를이끌어나갈정

부 각료와 청와 수석은 자신과 생각이 같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어느 기업에서 즐겨 쓰

는, 같은 생각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지닌‘한방향’이란 용어를 떠올리게 하는

자리이기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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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협상타결(2008.2.20)

‘통일부와여성부는존치, 해양수산부는폐지한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에 최 암초로 등장했던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이 새 정부 출범을 불과 5

일앞둔20일극적으로타결됐다. 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마련한개정안을1월21일한나라당

소속의원명의로국회에제출한지꼭한달만의일이었다.

1월 20일 2시 30분, 국회 귀빈식당을 나서는 김형오 부위원장은 안경을 고쳐 쓰며 취임식 예

행연습이 한창인 의사당 앞뜰을 바라보았다. 닷새 후면 이명박 통령당선인이 저 자리에서 제

17 통령에 취임할 터 다. 새 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려면 지난 11일에는 타결돼야 했던

개편안을 여드레나 늦게 극적으로 타결했다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김형오 부위원장의 얼굴에

가득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조속한국회통과를위해총 를메다

이번 협상은 예비야당인 통합민주당과 예비여당인 한나라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국 주도

권을잡기위한전초전성격이강했다. 협상과정은말그 로‘벼랑끝 치’와극한 결속에반

전을거듭했다.

인수위가 1월 16일 18부 4처인 현행 정부조직을 13부 2처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발표할 때만

해도 김형오 부위원장은 이렇게 큰 진통을 예상하지 못했다. 새 통령에 한 높은 국민적 지

지가든든한배경으로작용하고‘작은정부’는시 적흐름으로여겨졌기때문이었다.

그러나 좋았던 분위기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한나라당이 개정안 제출 1주일 후인 28일을

국회 처리시한으로 못박자 통합민주당이“예비야당을 협박하고 있다”고 반발했고, 노무현 통

령은거부권가능성까지거론했다.

그런 분위기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45개 관련 법안을 심의할 국회 상임위 지정 문제로 팽

팽하게맞서는사이국회협상은양당간제 로된협의기구조차꾸리지못한채한나라당이1차

목표로정한1월28일을훌쩍넘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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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오 부위원장이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

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총 를 메고 나섰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 정부가 출

범 초부터 삐걱거릴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여야를 넘나들며 조직개편안 조속 처리에

한지원과협조를당부한것이다.

1월31일한나라당원내부 표단, 정조위원

장단, 상임위 간사단에게 조직개편안의 취지

를 설명한 것을 비롯해 2월 1일에는 당 소속

행자위, 통외통위위원들과회동했으며, 2월4

일 오전에는 한나라당 소속 과기정, 농해수,

보건복지위 위원들과 조찬회동을 가졌다. 통

합민주당과의협상에앞서내부전열부터다져

놓을필요가있다는계산에따른것이었다.

김형오부위원장은국회통과의‘키’를쥐고

있는 통합민주당에 해서도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효석 원내 표와 유인태 국회 행자위원

장을만나협력을요청했다.

“엄격히 말하면 새 정부가 정상 출범하느냐 아니면 파행 출범하느냐는 전적으로 통합민주당

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를 감안하면 조직개편안이 늦어도 2월 12일까지는 처리돼야

한다고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치권 설득과는 별개로 언론접촉을 통해 조직개편안에 한 우호적 여론도

지속적으로확산시켰다. TV�라디오인터뷰는물론방송토론, 선관위주재토론등에잇따라출

연해‘정부개혁전도사’역할을열성적으로한것이다.

협상결렬, 전방위적협상타결나서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협상이 시작된 것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월 5일 한나라당에서 안상

수 원내 표, 이한구 정책위 의장,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 통합민주당에서 김효석 원내 표,

김진표정책위의장, 유인태행자위원장이참여하는6인회동이꾸려지면서 다.

첫 회동에서 한나라당은 각료 인사청문회 일정을 감안해 2월 12일 처리 일정을 제시했지만

통합민주당은여론수렴및합의과정이있어야한다고맞서탐색전수준을벗어나지못했다. 하

지만사흘후인2월8일의2차협상에서통일부를존치시키고국가인권위원회를독립기구로두

4차 협상이 결렬된 다음날 책 협의를 위해 이명박 통령당선인과 김형오

인수위부윈원장, 안상수한나라당원내 표가간사단회의에참석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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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견접근이 이뤄졌다. 또 10일 3차 협상에서 금감원장을 금융위 위원에 포함시키고 과거사

위 통폐합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는 진전된 합의를 도출할 때는 협상 타결이 눈앞에

보이기도했다.

11일 재개된 4차 협상은 예상과 달리 1시간 만에 결렬됐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여성가족부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을존치하자는통합민주당의추가요구를도저히받아들일수없었기때

문이었다.

2월12일인수위간사단회의는한나라당과의연합 책회의로변했다. 당선인과한나라당안

상수원내 표, 이한구정책위의장까지참석해전략을논의했다. 시한이촉박해새정부의순조

로운 출범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전방위적으로 통합민

주당을설득하고협상하기로했다.

이에 따라 이경숙 위원장이 이날 오후 조속한 협상타결을 촉구하는 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김형오 부위원장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당선인으로부터 사실상 개편안 처리에 관한 전권

을 위임받은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김형오 부위원장은 공식 협상 외에도 물밑으로 통합민주당

관계자들과 접촉하며 험로 뚫기에 힘을 기울 다. 14일 밤 유인태 행자위원장과 만나 해양수산

부를폐지하되여성가족부와농촌진흥청을존치시키는방향으로의견접근을이뤄냈던것이다.

하지만 당선인이 이 절충안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국은 또다시 급랭

정부조직법개정안타결을위해통합민주당과한나라당의6인협상단이마주앉았다. 

양당은5차에걸친공식협상끝에2월20일합의에이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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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통합민주당은 해양수산부를 절 포기할 수 없다고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왔고, 그 선두

에는 손학규 통합민주당 표가 있었다. 통합민주당 내에도 타협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었지

만손학규 표의주장을꺾지는못했던것으로알려지고있다.

강경 처끝에극적타결끌어내

2월16일, 기다리다못한당선인이강경자세로돌아섰다. 이날저녁청와 수석비서관과인

수위원 간 국정철학을 공유하기 위한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면서 통합민주당을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2월 18일 오후 1시에 양당의 원내 표가 회동했으나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오

후1시협상을데드라인으로잡고있었던당선인은더이상협상은어렵다고판단, 각료명단을

발표하고 이들과 합동워크숍을 개최하는 초강수를 뒀다. 통합민주당은 이 무렵 협상 타결로 가

닥을잡았지만당선인의각료발표로인해없던일로했다는소식이들려왔다.

“새 술은 새 부 에 담아야 한다는 격언이 있는데 통합민주당은 10년간 쓰던 낡고 헌 부 에

새술을담으라고했다. 또새부 에는칼집을내려했다. 새정부출범1주일을남기고아직정

부조직법을확정하지못한것은세계적으로유례가없었다. 더이상발목잡기나부처이기주의,

이익집단의노예가돼서는안되는것이다.”

김형오 부위원장의 말은 당시 인수위 전체 분위기를 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협상결렬

에 한안타까움과통합민주당에 한서운함을감추지못한것이다.

새정부의‘파행출범’은기정사실로굳어지는듯했다. 이런가운데20일에손학규 표가해

양수산부폐지를수용하겠다는뜻을밝히면서분위기는극적으로반전됐다.

“2월20일오전6시15분쯤유인태최고위원으로부터손학규 표가해양수산부를양보하는내

용의기자회견을할것이라는얘길전해들었다. 곧바로당선인에게전화로이같은사실을보고

하자늦었지만다행이라는반응을보 다.”

이에 따라 이날 낮 11시 40분 6자협상이 재개됐고 오후 2시30분 타결안을 공식발표하는 등

한달을끌어온협상에종지부를찍었다.

2월14일밤에합의했던내용과유사했다. 1월16일에발표됐던13부2처라는개정안에통일

부와 여성부가 살아난 15부 2처로 확정됐다. 작은 정부를 지향한 애초의 구상에 비해서는 아쉬

움이남는결과 다.

양당이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1명 중 찬성 164

명, 반 33명, 기권 13명이었다.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 37일 만의 일이었다.

이로써새정부는새롭게짜여진직제에맞춰출범할수있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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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형오인수위부위원장

한때인수위원장으로거론되기도했던김형오부위원장. 인수위의2인자로서

인수위내부, 당과인수위간의‘코디네이터’역할을담당했다. 기자출신으로

공직에발을들여놓은뒤정계에입문한한나라당4선의원이다.

인수위가두달동안1년에버금가는일을해냈다고평가하는그는인수위활

동의기초를마련한것에자부심을갖고있었다.

“한나라당이10년동안야당을했기때문에인수위경험자가거의없었다. 첫출발이라할수있는부처업무보고지

침을내가정립했다. 5년전에보니까부처업무보고받는데너무시간을낭비하더라. 그래서부처당하루종일보고

받던 것을2시간으로 줄이고, 전체 기간도 2주에서1주일 만에끝내도록 했다. 보고도 장�차관이 하던것을 국�실장

급이하도록하고, 지시�명령이아닌업무협의라는관점에서하라고했다. 이처럼부처업무보고7 기준을미리제

시해부처들이맞춤형보고를하도록했더니16 인수위때14일걸렸던것이이번엔7일로단축할수있었다.”

그러면서도 이번 인수위가 지난 10년간의 병폐를 청산하겠다는 의욕과잉을 은연중에 갖고 있어서 아쉬움을 남겼다

며다음인수위는목적을벗어나욕심을부리지말것을주문했다. 공무원사회의안정을바탕으로일해야하고, 전임

정권의잘한점은잘한것으로받아들여야하며, 자문위원숫자를 폭줄여인수위가권력기관으로비쳐지지않도록

할것도주문했다.

인수위에서의그의활동을꼽으라면단연정부조직개편안의마련과국회통과에깊숙이관여했다는것이다. 정권초

기에개편하지않으면안된다고강력히주장했던사람중의하나이다.

인수위에서정부조직개편안을발표한이후국회에서통과시키기까지통합민주당과의협의과정이참으로어려웠다.

때문에그는해양수산부폐지에따른지역구의항의와거센반발에남모를마음고생을하기도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가장 난감한 입장에 빠진 사람이 나 다. 지역구가 부산의 도라는 섬인데 해양수산 가족이 부

산에서도제일많다. 또공무원생활10여년, 국회의원16년하면서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공무원들과친하게지냈

다. 그들은 내가 지켜줄 줄 알았는데 실망 많이 했다고 하더라. 그래도 통합과 융합은 시 적인 세이니 몇 번을 다

시생각해도이번조직개편방향은옳다고본다.”

해양수산부는 삼면이 바다인 우리에게 필요한 부처가 아니냐는 지적에 해 섬인 국이나 일본에도 해양수산부가

없다며해양과수산을발전시키기위해수산은농림부에, 해양은건설교통부에포함시켜건설과교통, 해양이시너지

효과를낼수있도록하는것이개편안의취지라고설명했다.

“2월20일에마지막협상을하면서해양환경기능과해양경찰청을농림수산식품부에서국토해양부로옮겨해양수산

부 시절의 수산 분야만 빼놓고 해양에 관한 모든 부분을 국토해양부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 다. 수산

분야에1급이하나도없었는데이번에실장내지본부장자리를증설함으로써수산부문이독자적인발전을할수있

도록했으니그만큼제가해양�수산분야에관심을갖고있다는것을알아줄것이라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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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해단식(2008.2.22)

2월 22일 오전 11시, 인수위 2층 회의실은 사람들의 와 거리는 소리로 옆사람과 화를

나누기 힘들 정도 다. 평소 각종 회의를 여느라 책상과 의자가 자리잡고 있던 회의실이 말

끔히비워지고그빈공간에인수위사람들이모여들었기때문이다.

인수위를이끌어온인수위원들의얼굴도보 고, 인수위원들을보좌해온전문위원과실무위

원들도 모두 자리를 했다. 그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두 모이기는 1월 25일 전체조회 이후 처

음이었다. 아니이렇게모두모이는것자체가이번이마지막이었다. 제17 통령직인수위원

회의 해단식이 열리는 자리 기 때문이다. 막중한일을 해냈다는 후련함과 이제해어져야 한다

는아쉬움이행사장곳곳에흠뻑배어있었다.

민주주의의심화발전에전범이될것

해단식은 당초 10시에 열리기로 돼 있었으나 헬기 사고로 사망한 군인들의 결식에 이명박

통령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이 참석하고 오느라 11시로 늦춰졌다. 그 때문에 분과별로 당선

인과 사진 촬 하려던 계획은 취소됐다는 백성운 행정실장의 설명에 참석자들의 얼굴에는 실

망의빛이어리기도했다.

11시 예정이던 해단식은 11시 10분에 당선인과 이경숙 위원장이 양측으로 갈라선 사람들 사

이를 지나연단에 오르면서 시작됐다. 우선 이경숙 위원장이 인수위에 시설을제공해준 기관장

에 한 감사 인사패를 전달했다.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연수원, 경남 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차례로감사패를받았다.

이경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힘든 임무를 마친 여러분을 가정과 직장으로 원 복귀시

키는 심정”이라며 만감이 교차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또“오늘 우리는 이 자리를 끝으로

50여일의 숨가빴던 여정을 마치고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난다”면서 그동안 밤새워가며 역사적

인소임을다해낸자랑스런여러분에게진심으로감사의말을드린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세상 모두가 그렇듯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처음 마음먹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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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되새기며자꾸만부족한것, 미흡한것을생각하게된다”고토로했다.

이경숙 위원장은“‘좀더 잘할 수 있었는데’라는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며 50여일에 걸쳐 거

둔성과와인수위의활동과정은새정부뿐아니라민주주의의심화발전에전범이될것이라고

추겨 세우고“그동안 정말 정이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분을 환 하고

자랑스럽게생각하리라확신한다”고말했다.

그는 아울러“이명박정부의 출범과 함께 봄은 이미 시작됐다”며 한민국과 국민들에게 따

뜻한바람을몰고오는60년 한민국사의새로운봄이될것이라고자신했다.

“인수위, 새정부를위해역사적소명다했다”

인사말을마친이경숙위원장은인수위활동의최종결과물을집약한「국정과제보고서」, 「규

제개혁보고서」, 「예산절감보고서」를 당선인에게 전달했다. 연보라색 보자기에 싸인 보고서를

받아든당선인의얼굴에는감회가어렸다.

이날 당선인은 해단식 분위기가 학교 졸업식 같다며“여러분은 정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의 심정일 것이고 이경숙 위원장과 저는 여러분을 떠나보내는 학교 교장과 같은 심정”이라고

해단식을갖는심경을털어놨다.

이어 당선인은 인수위가 10년 만에 탄생하는 정부를 위해 역사적인 소명을 했다고 치하하며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해단식장에입장하고있는이명박 통령당선인과이경숙인수위원장, 

류우익 통령실장. 이자리에서당선인은역사적소명다했다며인수위의노고를치하했다.



“여러분이지혜를모아새정부출범에도움이되는지침을마련해준것, 한분한분에게진심으

로감사드리고오랫동안잊지않고기억하겠다”고말했다.

당선인은 또“여러분이 인수위원이라는 역사적인 책무를 맡아 쉬는 날 쉬지도 못하고 정말

열심히 한 것은 한민국을 변화시켜 선진화로 이끌고, 국민 모두를 사랑해 행복하게 살 수 있

는나라를만들겠다는의욕을가졌기때문”이라고격려했다.

이어“오늘 해단식을 하지만 여러분은 자기 위치에 돌아가더라도 누구보다도 새로운 정권에

한 애정을 가질 것이고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원한 인수위원이고 국가

발전에뜻을같이하는동지”라고강조했다.

당선인은 항상 새로운 정부에 애정어린 충고와 제안을 해 달라며“특히 공직자들은 돌아가

면 그 부서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바꿔나가는 변화의

원동력이돼야한다”고당부했다.

“부친위독해도못가다니”당선인인수위직원치하

당선인은 이어 지난 50여일간의 인수위 활동에 한 노고를 직접 치하했다. 특히 기획조정

분과 진현환(건설교통부 파견), 정부혁신�규제개혁TF팀 김용진(기획예산처 파견) 실무위원과

비서실이상휘씨의경우당선인이직접이름까지호명하면서감사의표시를전했다.

당선인은 진현환 실무위원에 해서는“부친상을 당했는데도 동료들이 일하는 데 지장이 있

다고남모르게부친상을치 다는이야기를들었다”며그런정신으로일을해주어매우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용진 실무위원에 해서는“아버님이 매우 위독하신데도 정부조직 개편

안이끝난다음에갔다고하는데참고맙게생각한다”고했으며, 이상휘씨에게는“누나가암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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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통령당선인은인사말에서인수위직원들이자기자리로돌아가

새로운변화를일으키는원동력이되어줄것을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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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라위독한데도병문안도제 로못하고일에묻혔다는이야기를들었다”고높이평가했다.

당선인은 이처럼 헌신적으로 일해준 인수위 모든 사람들에게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미안

한 마음을 갖게 된다며 자기자리로 가서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나중에

만나거든 혹시 내가 못 알아보더라도 인수위에서 무슨 역할을 했다고 인사하면 경의를 표하겠

다”고약속했다.

당선인은“두 달간 수고가 몇 년의 수고와 같다.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건강하고, 취임식

날다오셨으면좋겠다”며‘누가오는지다보겠다’는농담으로인사말을마쳤다.

“일많이하다접시깬것으로봐줬으면”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는 두 달 가까운 활동 기간 중‘경제살리기’를 핵심으로 한 국정

청사진을 제시했다는 긍정평가도 받았고, 국민정서와 배치되거나 설익은 정책을 내놓아 혼란

을초래했다는비판도들어야했다.

이동관 인수위 변인은“짧은 기간에 새 정부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많은 일을 했고, 과

속과월권비판에 해충분히이해한다. 하지만일을많이하다보니접시도깬것으로국민들

이봐줬으면좋겠다”고말했다.

당선인의 인사말을 마치고 당선인과의 분과별 사진촬 이 이어졌다. 당초 해단식이 1시간

늦춰진 관계로 사진촬 이 취소됐지만 당선인이 점심식사를 잠시 늦추더라도 사진촬 을 하자

고했던것. 당선인과이경숙위원장은그 로서있는상태에서분과, 특위TF 등각사무실별

로스무번이나카메라플래시세례를받아야했다.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 인수위 활동 58일의 기록은 빛으로 바뀌어 저마다 의미 있는 사진으

로변해 원히기록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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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통령취임식(2008.2.25)

제17 통령 취임식이‘함께 가요 국민성공시 !’란 슬로건으로 2월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마당에서 4만 5천여명의 축하객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새 정부 출발의 첫장인 이날 취임

식은‘섬기는 정부, 실용 정부, 로벌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통령의 국정철학을 반 해

행사장 연단을 최 한 낮추고 국민 표 70여명을 단상에 초청하는 등‘국민화합의 장’으로 치

러졌다.

백성운 통령취임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은“어렵게 사는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화해

와소통의장이되도록하자는취지에서다양한인사들을초청했다”고밝혔다.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내외에 알리게 될 취임식은 크게 보신각종 타종으로 이명박정부의

출범을 알리는 사전행사, 취임식에 앞서 시화연풍이란 주제로 다양한공연을 펼쳐 보인식전문

화공연, 통령의 취임선서와 취임사로 진행된 취임식 본행사, 그리고 식후행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국민 표17인보신각종33번타종

2월 25일 11시에 거행되는 제17 통령 취임식에 앞서, 통령 임기가 공식 시작됨을 알

리는 서울 보신각종이 25일 0시에 33번 울렸다. 2월 24일 밤 11시 30분부터 보신각에서 열린

‘제17 통령임기개시상징행사’의하이라이트 다.

보신각종 타종에는 국민화합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재외동포 중에서 선출한 국민 표

등 17인과 이경숙 통령직인수위원장, 박범훈 통령취임준비위원장이 참여했다. 국민 표

17인은제17 통령을상징했다.

타종인사로 참여한 17인의 국민 표 중 전라남도에서는 해양수산을 상징하는 여수엑스포

표가,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전라북도에서는 투자유치에 성과를 낸공무원

이, 인재교육 양성 도시에 걸맞게 전에서는 카이스트 학생 표가, 부산에서는 20여년 동안

원양어선을 탄 사람이, 서울에서는 고시공부를 포기하고 자동차 정비공으로‘작은 행복’을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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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직장인이 국민 표로 참여했다. 그리고 경기도 표로 세계적인 역도선수 장미란이, 인천

표로 서해교전당시 장교로 참전한 이희완 위가, 재외동포를 표해서 홀로 미국으로 건너

가하버드 학박사학위를받고미군장교가된서진규씨가참여했다.

한편 보신각종이 33번 울리는 동안 김종해(전 한국시인협회 회장) 시인이 쓴‘ 한민국, 당

신의이름을하늘에펄럭이며’라는시를 화배우송윤아가낭송했다.

취임식장가자, 여의도메운구름인파

통령취임식이열리는2월25일아침, 흐리고쌀쌀한날씨에도불구하고국회의사당이있는

여의도 일 는 사람의 물결로 뒤덮 다. 이날 취임식 참석자는 모두 4만 5천여명. 이중 인터넷

추첨으로2만5천여명이선발됐고, 해외동포, 중앙과지방의초청인사, 정당인등1만7천여명이

초청됐다. 4만5천여명의참석자가일시에국회의사당으로몰리다보니진풍경이벌어졌다.

지방에서참석하는사람들을싣고온전세버스가줄을지었고, 일반차량의출입이통제되어

전철로 사람이 몰리자 여의도를 지나는 5호선 전철역은 그야말로 인산인해 다. 떠 려서 전

철역 밖으로 나왔고, 건널목을 건너야 했다. 전철역에서 나와서도 인파에 떠 려 행사장으로

가야했다. 행사장 입구에 도착해서도 많은사람이 일시에 비표를받고 검색 를 통과하느라 한

참을지체해야했다.

제17 통령취임식에서이명박 통령이축하객들에게손을흔들고있다. 취임식에는

외국귀빈과전직 통령, 국민 표, 일반국민등4만5천여명이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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궂은 날씨에다 기다림에 지쳐 짜증이 날만한데도 사람들의 얼굴은 밝았다. 5년 만에 한번씩

찾아오는행사인데다새로운 통령취임식에참석한다는기 감에들떠있었기때문이다.

한편취임식을위해서울종로구가회동자택을나선이명박 통령은가회동주민들의환송을

받으며취임식장인국회의사당으로떠났다. 이 통령내외는전용차량을타고서사이드카등의

호위속에광화문과세종로, 반포 교를거쳐호국선열들의묘소가있는현충원을방문했다.

오전 10시 15분께 현충원에 도착한 이 통령 내외는 정문 뒤로 솟아오르는 분수를 맞이하

며 300여ｍ 가량을 차량으로 이동한 뒤 현충문 앞에 내려 분향소가 있는 현충탑에서 호국선열

에분향및헌화를한뒤묵념을했다.

이 통령은 이어 방명록에‘국민을 섬기며 선진인류국가를 만드는데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는 을남긴뒤취임식장인국회의사당광장으로향했다.

역 최 규모축하사절이명박정부탄생환

이번 통령취임식에는역 가장많은외국정상이축하사절로참석했다. 이슬람카리모프

우즈베키스탄 통령, 엥흐바야르 남바르 몽골 통령, 후쿠다 일본 총리, 훈센캄보디아 총리

등이다.

또한전직정상급인사도역 통령취임식과달리많이참석했다. 압둘칼람인도전 통

여의도국회의사당광장에서열린취임식에입장한이명박 통령과김윤옥여사가

기다리고있던화동으로부터축하꽃다발을받아들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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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전 총리, 밥 호크 호주 전 총리,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본

전총리, 모시요시로일본전총리등이참석했다.

이외에도 빅토르 줍코프 러시아 총리, 유수프 칼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 국무장관, 필립 세갱 프랑스 감사원장, 라쉬드 메레도프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교장

관, 그리고탕자쉬엔중국국무위원은후진타오국가주석의특사자격으로취임식에참석했다.

외교사절중에도정계, 경제계, 학계, 문화예술계및체육계등의국제적으로명망있는주요

외국인사 약 80여명도 참석했다. 정계 인사로는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 칼미키야 공화국의

키르잔 일륨지노프 수반을 비롯해서 연해주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다르킨 주지사 등이, 경제

계인사로는 코가노부유키 노무라 그룹CEO,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의 빈센트회장 등이있

고, 하인즈워드미프로축구선수가명예서울시민자격으로참석했다.

이 외에도 일본과 중국, 스페인 등 10여개국에서 국회의원, 기업가 등 120여명이 자리를 함

께했다.

각계각층의 국민들을 표하는 국민 표들도 취임식 단상에 앉았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

숨을 걸고 싸운 독립유공자 및 서해교전 참전 장병과 사망 장병의 유가족, 4�19, 5�18민주화항

쟁관련인사등도초청됐다. 특히새정부의국정과제로설정하고있는일자리창출을위해작

지만 강한 기업의 표들도 초 됐고,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기업의 표들도 단상에

특별히자리를마련했다. 특별초청된50여명의국민 표들가운데는단연박태환, 김연아선수

가눈길을끌었다.

이명박정부의 모토인‘경제살리기’에 앞장설 경제계 총수들의 모습도 보 다. 이건희 삼성

그룹 회장을 비롯해 정몽구 현 �기아차그룹 회장, 손경식 한상의 회장, 현정은 현 그룹 회

장이자리했다.

이와는 별도로 1월 31일 마감한 통령 취임식 국민참여 신청을 통해 추첨된 2만 5천여명의

국민이 참석했다. 이들 중 9,887명(3,528가족)이 가족단위로 신청한 사람들이며 국민참여 신

청자중특별한사연을적은300여명은추첨과별도로초청됐다.

시화연풍으로국민화합의한마당연출

제17 통령 취임식 1시간 전인 오전 9시 53분부터 개그맨 김제동�김학도, 아나운서 최원

정의사회로식전행사가시작됐다.

식전 문화공연 명칭은 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의미의‘시화연풍(時和年豊)’

이었다. ‘시화연풍’은 이명박 통령의 올해 신년휘호로‘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

다’는 뜻이다. 이를 현 적으로 해석하면 국민이 화합하는 시 를 열고 해마다 경제가 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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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뜻을담고있다고할수있었다. 이명박 통령의임기시작과더불어나라가태평하고풍

년이드는‘국민성공시 ’를만들겠다는강력한의지를나타내는사자성어 다.

식전행사는 전통 타악기 공연을 시작으로 박범훈 위원장이 직접 곡을 붙인 축하곡인‘시화

연풍’을 국립국악관현악단, 서울시립교향악단, 국립국악원 단원들의 연주에 맞춰 소리꾼 장사

익씨와참석자들이한목소리로부르면서흥을돋웠다.

이밖에 김덕수 사물놀이패를 비롯한 전 세계 각국의 민속공연단의 공연과 함께 가수 김장훈

의 축하곡 열창, 비보이 축하 퍼포먼스 등 다양한 볼거리도 펼쳐졌다. 나눔을 상징하는 의미로

초 된‘기부 천사’김장훈은‘우리 기쁜날’을 열창하며 새 정부의 출발을 기념하는 축하공연

을펼쳤다

그야말로 식전 문화공연은 국악에 클래식, 민요, 가요, 재즈, 심지어‘막춤’까지 포함돼 전통

과 현 , 전위와 중성, 클래식과 팝, 국악과 월드뮤직이 어울려 한국인 특유마당놀이의 흥으

로 표현됐다. 학연, 지연, 빈부, 노사 등 모든 계층의 조화와 풍요, 그리고 희망을 표현한 것이

라는것이박범훈취임준비위원장의설명이었다.

“취임식은 낮은 자세에서 국민을 섬기겠다는 당선인의 정치철학을 반 해 구성했다. 그리고

새로운 통령의 취임이라는 엄숙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한민국의 위상과 이미지

를담아전세계에알리고자소리, 몸짓, 의상에한국적인이미지를담았다. 이에입장음악은한

국적인(국악) 것으로하고피날레음악은세계적인공감 를형성할수있는음악으로했다.”

통령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을국민앞에엄숙히선서

오전 10시 52분. 이 통령 내외를 태운 차량이 삼엄한 경비 속에 국회 정문 앞에 도착했다.

이 통령 내외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의사당 정면을 향해 200m 가량 걸어

들어온뒤청사초롱을든남녀어린이의안내를받아연단위좌석에도착했다. 이 통령내외

는활짝웃는모습으로간간이오른손을흔들어화답했고머리를숙여인사를건네기도했다.

연단에 오른 이 통령은 노무현 전 통령 내외와 악수하면서 가벼운 인사말을 건넨 뒤 김

중, 김 삼, 전두환 전 통령, 참석 내외빈과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

로알려진노태우전 통령은참석하지않았다.

드디어 오전 11시. 개식 선언이 이뤄지자 의원회관과 국회도서관 옥상에서 팡파르가 우 차

게울려퍼지면서역사적인취임식의막이올랐다.

이 당선인이 취임선서를 할 취임식 연단은‘섬기는 정부’의 기치를 반 , 청중석 바로 앞까

지 당겨 권위의식을 배제했다. 또한 통령 문양인 봉황 신 엠블렘으로 선정된‘태평고’는

국민에게다가가겠다는의지의표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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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식장은 합창석이 이명박 통령 등

내빈 뒤에 있고 그 앞에 취임축하 무 가

설치됐다. 통령이 식전행사를 하는 사람

에게 둘러싸여 있고, 실제로 공연하는 사람

의뒤를보게돼있었던것이다.

취임식총연출자손진책은“상하개념없

이 한 호흡으로 함께 가자는 뜻”이라며 이

번 취임식을 통해 로벌 국가로서의 국가

비전, 국민화합, 친숙한 최고경 자(CEO)

형 통령, 섬기는 통령에 해 낮은 자

세로접근해표현했다고밝혔다.

취임식 본행사는 국기에 한 경례, 애국

가 제창, 호국 령에 한 묵념 등 국민의

례로 시작됐고 이어 한덕수 총리의 식사가

이어졌다.

한총리는“오늘은새로운미래를약속하

는 날이고 미래는 사람들의 가슴을 뛰게 하

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며“이명박 통

령이 새로운 리더십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려오는도전을슬기롭게극복하고한국의평화와번 을이룩해줄것을온국민과함께믿고

기 한다”고말했다.

이어 연단에 선 이 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오른손을 들어“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조국의평화적통일과국민의자유와복리의증진및민족문화의창달에노력하여

통령으로서의직책을성실히수행할것을국민앞에엄숙히선서합니다”라고취임선서를했다.

곧이어군악 행진과의장 사열이이뤄졌고, 이 통령은거수경례로답했다. 그순간‘이

명박시 의개막’을알리는예포21발이여의도벌을갈랐다.

포성이 가라앉자 이 통령은 이제 T자형 단상의 객석 방향에 설치된 연단으로 이동해 취임

연설을시작했다.

“산업화와민주화의결실을넘어선진화로나아가자”

이명박 통령은‘경제 통령’이라는 이미지답게 취임사의 절반이 넘는 얘기를‘경제’에 초

국기에 한경례를하고있는이명박 통령과김윤옥여사. 이 통령은취임사

에서“산업화와민주화의결실을넘어선진화로나아가자”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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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을 맞췄다. 건국 60주년을 맞는 2008년을 새 역사 창조의 원년으로 선포한 이명박 통령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실을 넘어서 선진화로 나아가자”고 선언했다. 이어“지난 10년 더러 멈

칫거리고 좌절하기도 했지만 이제 성취의 기쁨은 물론 실패의 아픔까지도 자산으로 삼아 다시

시작할것”이라고밝혔다.

이 통령은“선진화를이룩하는데나와네가따로없고우리와그들의차별이없다”고말하

면서“협력과조화를향한실용정신으로계층갈등을녹이고투쟁을풀고자한다”고약속했다.

이 통령은 향후 펼칠 경제정책 구상과 관련해“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더 활기차게 성장하

고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작은 정부, 큰 시장’으로 효율성을 높이겠

다고다짐했다.

이어“일잘하는정부’를만들겠다. 꼭정부가해야할일이아닌것은민간에이양할것이며

공공부문에도 경쟁을 도입하고 세금도 낮추겠다”고 덧붙 다. 또한 당선 이후 줄곧 강조했던

작고효율적인정부에 한언급도잊지않았다.

교육문제에 해서는“획일적 관치교육, 폐쇄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학교유형을다양화하고교사들의경쟁력을높이는데에주력하겠다. 또한 학의자율화는국

가경쟁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선진화의 관건이기 때문에 교육과 연구의 역량을 늘려서 세계의

학들과치열하게경쟁할수있는환경을만들겠다”고말했다.

이 통령은 소모적 정치 관행에 해서도 언급했다. “여야를 넘어 화의 문을 활짝 열어 국

회와협력하고사법부의뜻을존중하겠다”고밝힌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민국의선진화를향

한전진이시작됐다”고말하면서“한강의기적을넘어한반도의새로운신화를향해함께나아가

자”고독려했다.

‘이명박’을연호하며새정부의성공기원

연설이 끝나자마자 서울시향이 연주하고 연합합창단이 합창하는 베토벤 9번 교향곡 4악장

‘환희의송가’가9분동안이어지면서새 통령의탄생에 한기쁨을표현했다. 이곡의지휘

는 세계적 지휘자 정명훈이 맡았다. 정명훈은 지휘를 끝낸 뒤 지휘봉을 통령에게 건네 눈길

을끌었다.

연주가 끝나자 이 통령은 이임 통령 환송을 위해 노무현 전 통령 내외 자리로 걸어가

인사를나눈후참석한전직 통령, 내외빈인사, 정당 표들과도악수했다.

이어노전 통령내외와함께환한표정으로연단중앙계단을걸어내려오면서가벼운 화

를나눴고노전 통령이승용차에탑승해고향인김해봉하마을로떠나는장면을지켜봤다.

이 통령은노전 통령이차를타고출발하는것을보고서야입장할때처럼중앙통로를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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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국회 정문까지 행진했다. 이 통령이 퇴장행진을 하기 위해 다시 국회 중앙통로로 나서자

정문 앞까지 국민 표, 한류스타, 공연 출연진, 군 의장 , 취타 , 군악 가 일렬로 도열해 새

통령의앞날을축복했다.

일반인 참석자들도 박범훈 취임준비위원장이 작곡한‘시화연풍 아리랑’을 합창하면서 미리

받은 빨강, 파랑, 흰색 목도리를 흔들어 취임식장은 그야말로 형형색색으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화합의물결을이뤘다.

이 통령은 퇴장을 하면서 주변의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기 시작했고, 이 때문에 당

초8분으로예정됐던퇴장시간이17분으로늘어났다. 국회정문까지걸어간이 통령은손을흔

든뒤승용차에탑승해청와 로향했다. 참석자들은뜨거운박수와함께‘이명박’을연호하며새

정부의성공을기원했다.

제17 통령 취임식은 연설과 퇴장 시간이 길어져 당초 예상보다 21분 늦은 12시21분

단원의막을내렸다.

취임식에 이어 식후행사로 오후 4시부터 4시 반까지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경축연회,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청와 빈관에서 외빈 만찬, 밤 9시부터 9시 40분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축하공연이진행됐다.

취임식에참석한일반국민과반갑게악수하고있는이명박 통령과김윤옥여사.

통령이참석자들과일일이악수를나누느라취임식이길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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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2005.7.28 법률제7614호]

제1조 (목적) 이법은 통령당선인으로서의지위와권한을명확히하고 통령직의원활한인수

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국정운 의계속성과안정성을도모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

1. “ 통령당선인”이라 함은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7조의

규정에의하여당선인으로결정된자를말한다.

2. “ 통령직”이라함은헌법에의하여 통령에게부여된직무를말한다.

제3조 ( 통령당선인의 지위 및 권한) ① 통령당선인은 통령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통령임기개시일전일까지그지위를갖는다.

② 통령당선인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령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 (예우) 통령당선인과배우자에 하여는다음각호의규정에의한예우를할수있다.

1. 통령당선인에 한교통�통신및사무실제공등의지원

2. 통령당선인과그배우자에 한진료

3. 그밖에 통령당선인에 하여필요한예우

제5조 (국무총리후보자의 지명 등) ① 통령당선인은 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회의 인사청

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위원후보자에 하여는 국무총리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5.7.28>

② 통령당선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한 경

우에는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제65조의2 및 인사청문회법에 의한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한다. <개정200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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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통령직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통령당선인을 보좌하여 통령직의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통령의임기개시일이후30일의범위까지존속한다.

제7조 (업무) 위원회는다음각호의업무를수행한다.

1. 정부의조직�기능및예산현황의파악

2. 새정부의정책기조를설정하기위한준비

3. 통령의취임행사등관련업무의준비

4. 그밖에 통령직의인수에필요한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및위원은명예직으로하고, 통령당선인이임명한다.

③위원장은 통령당선인을보좌하여위원회의업무를통할하며, 위원회의직원을지

휘�감독한다.

④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직무를수행할수없는경우에는 통령당선인이지명하

는자가그직무를 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

�사무직원등직원을둘수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직원을 소속기관장의 동의를 얻어 전문위원�사무직원 등 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

청할수있으며, 요청받은관계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응하여야한다.

제10조 (위원 등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

장�부위원장�위원및직원이될수없다.

제11조 (위원회의 예산 및 운 등)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예산�직원 및 운 등

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 통령령으로정한다.

제12조 (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 될 수 있

도록업무지원을하여야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 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확보등필요한협조를하여야한다.

제13조 (직원의직무전념) 위원회의직원은위원회의업무에전념하여야한다.

제14조 (비 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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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 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통령직의

인수업무외의다른목적으로이용할수없으며, 직권을남용하여서는아니된다.

제1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

에 있었던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제16조 (백서발간)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

의활동종료후30일이내에공개하여야한다.

제1조 (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통

령직인수위원회는이법에의하여설치된것으로본다.

제3조 (다른법률의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4조 제1항본문중“다음날부터”를“다음날0시부터”로한다.

제1조 (시행일) 이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률의개정) ①생략

② 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중“국무총리후보자”를 각각“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로 하고,

같은조제1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국무위원후보자에 하여는국무총리후보자의추천이있어야한다.

③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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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2003.2.4 통령령17897호]

제1조 (목적) 이 은 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 (의료지원) 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하여 통령당선인 및 그 배우자에 한 진료를 함에 있어서 국�공립병원(서울 학교

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 학교병원과 국립 학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 학병원을 포

함한다)에서의 진료는 무료로 하고, 민간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소요된 비용은 국가

가이를부담한다.

제3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통령당선인이

확정된 이후 설치하며,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서 새로 임기가 개시

되는 통령이정하는시기까지존속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

로구성되는분과위원회를둘수있다.

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둘수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팀 등의 하부조직과 변인을 둘

수있다.

④ 변인,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변인은위원중에서임명한다.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하여 통령당선인에게

수시로이를보고하고필요한지시를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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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외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실�팀 등의 업무

를지휘�감독한다.

③전문위원은위원장�부위원장및위원을보좌하고소관분과위원회�실�팀등에소속

하여업무를수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

집한다.

②위원회의회의는위원장이주재하며, 재적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③위원장은위원회의효율적운 을위하여필요한경우회의를비공개로할수있다.

제7조 (업무담당자의 지정)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령당선인의 업무파악을 돕기 위하여

담당자를지정하고위원회와협의하도록하여야한다.

제8조 (예산지원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통령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의

설치 및 운 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하여 통령당선인이 지정하는 자와 협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예비비등의협조를요청하여야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

신서비스및차량등필요한지원을하여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및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한다.

④위원회는예산및인력의효율적활용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제9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자문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

등에 하여는예산의범위안에서수당�여비그밖에필요한경비를지급할수있다.

제10조 (백서발간)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활동내용및건의사항등이포함되어야한다.

제11조 (운 세칙) 이 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통령당선인의승인을얻어위원장이정한다.

①(시행일) 이 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②(다른법령의폐지) 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은이를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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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제2호(2007.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규정은 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시행령제11조에의거제17 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운 에필요한사항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

이된다.

②위원장이부득이한사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는때에는 통령당선인이

지명하는위원이직무를 행한다.

제3조 (부위원장) 부위원장은위원장을보좌하고위원회의주요과제를관리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등의구성) ①위원회의효율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기획조정�정무�외

교통일안보�법무행정�경제1�경제2�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및 국가경쟁력강화특

별위원회를둔다.

②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위원회 활동상황과

각분과위원회및특별위원회업무조정을담당한다.

③ 각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분장업무는 별지 1과 같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

한경우에는위원과분장업무를변경할수있다.

④위원회및분과위원회등의업무지원을위하여실�팀의하부조직을둔다. 

제5조 ( 변인실) ① 위원회 활동 등의 외 공표 및 홍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변인실을둔다.

② 변인실에는 변인 1인과 부 변인 약간 명을 두며, 변인은 위원 중에서 임

명한다. 

제6조 (행정실) ①위원회의업무지원을위하여행정실을둔다.

② 행정실은 인수위원회의 운 , 행정지원 및 서무, 취임식 준비 지원, 백서발간 등

을담당한다.

제7조 (위원의임무) ①위원은위원장의명을받아소관실�팀등의업무를지휘�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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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은 소관분야에 관하여 조사 연구한 사항과 업무추진 상황을 위원회에 서면

또는구두로보고하여야한다.

제7조의2 (자문위원의 임무) ① 자문위원은 인수위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전문적 자

문�연구등의업무를수행한다.

②자문위원중일부를분과위원회및특별위원회등에두어정책연구위원의임무를

수행하게할수있다.

제8조 (위원회의직원) ①위원회의업무수행을위하여전문위원�실무위원�실무요원을둔다.

②위원장을보좌하기위하여위원장실에보좌역과필요한요원을둔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과 위원을 보좌하고 소관 분과위원회 및 특별 위원회, 실�팀의

업무를수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회의운 ) ①위원회회의는위원전체회의및간사회의로구분한다.

② 위원 전체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수있다.

③ 간사회의는 매일 개최하며 위원장 또는 간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소집

할수있다.

제10조 (주요정책보고) 위원회는필요하다고인정되는경우주요당면현안문제, 시급히추진

해야할주요정책및기타주요정책사항을수시로 통령당선인에게보고할수있다.

제11조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서면으로회의안건에관한의견을제출할수있다.

제12조 (회의록) 행정실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비치�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

람을요구할수있다.

제13조 (자료요청) 위원이 행정기관 및 관련기관에 하여 필요한 문서 또는 자료를 요청하

고자하는경우에는위원장의결재를받아시행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우선시

행하고위원장에게사후보고하여야한다.

제14조 (회계) 위원회의회계에관한제반사항은국가재정법에정해진바에의한다.

제15조 (결산) 위원회는 활동이 종료된 날로부터 인수업무와 관련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며정산된잔여액은국고에반납하여야한다.

제16조 (활동비)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경비는 확정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

다. 다만, 공무원인자에게는활동비를지급하지아니한다.

제17조 (위임)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 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전체회의에서

협의하여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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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당선인

위원장

자문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장

부위원장 특위부위원장

변인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기획조정분과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법무행정분과위원회

경제Ⅰ분과위원회

경제Ⅱ분과위원회

투자유치TF

정부혁신�규제개혁TF

기후변화�에너지 책TF

한반도 운하TF

새만금TF

과학비즈니스벨트TF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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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원명 분장업무

위원장 이경숙

부위원장 김형오

변인 이동관 위원회활동등의 외공표및홍보

행정실 백성운 위원회각종회의지원, 서무, 회계, 인사, 취임식준비지원, 백서발간등

기획조정분과위원회 △맹형규 국정목표수립, 운 기획, 총괄조정

박형준 국정과제설정, 국정실천계획

곽승준

정무분과위원회 △진수희 청와 , 총리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중앙인사위원회

남주홍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박 진 통일부, 국방부, 외교통상부

현인택

홍두승

법무행정분과위원회 △정동기 행정자치부, 법무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검찰청, 경찰청

이달곤

경제Ⅰ분과위원회 △강만수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금융감독위원회,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이창용

경제Ⅱ분과위원회 △최경환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농림부, 

홍문표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최재덕

사회교육문화분과위원회 △이주호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김 식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이봉화

국가경쟁력강화특위원회 △사공일

△데이비드엘든

윤진식

박재완 투자유치, 정부혁신�규제개혁, 기후변화�에너지 책, 

허증수 한반도 운하, 새만금, 과학비즈니스벨트

장석효

강현욱

민동필

※△은간사및특위위원장. 허증수위원은2월18일자로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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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Ⅰ

분과위원회

법무행정

분과위원회

외교통일안보

분과위원회

정무분과위원회기획조정

분과위원회

위원장단

백성운행정실장(인수위원)이동관 변인(인수위원)김형오부위원장(인수위원)이경숙위원장(인수위원)

곽승준인수위원박형준인수위원맹형규간사(인수위원)

현인택인수위원박진간사(인수위원)남주홍인수위원진수희간사(인수위원)

이달곤인수위원정동기간사(인수위원)홍두승인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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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사회교육문화

분과위원회

경제Ⅱ

분과위원회

최경환간사(인수위원)이창용인수위원백용호인수위원강만수간사(인수위원)

김 식인수위원이주호간사(인수위원)최재덕인수위원홍문표인수위원

윤진식부위원장
(인수위원, 투자유치TF 팀장)

데이비드엘든공동위원장사공일공동위원장이봉화인수위원

민동필팀장
(과학비즈니스벨트TF)

강현욱팀장(새만금TF)장석효팀장
(한반도 운하TF)

허증수 인수위원(기후변화�에너
지 책TF 팀장, 2월18일자사퇴)

박재완인수위원(정부혁신
�규제개혁TF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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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명

변인실 전문위원 강승규한오섭(선 위)

실무위원 김홍식김재윤(선 위)

사무직원 김정훈(선 위)

행정실 전문위원 이 섭(선 위)

실무위원 주낙 문연호공재광허남식위현수(행정자치부)

이윤호홍용준한상경(선 위)

백서발간팀 전문위원 정인학(선 위)

실무위원 강승구김정문이도환(선 위) 염운주(당)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신정수(국무조정실) 조원동(재정경제부) 

도태호(건설교통부) 김동연(기획예산처) 김준경(KDI)

김용태(중앙일보) 정인철(매일경제) 

이태규김해진(선 위) 이동관(선 위)

실무위원 김종문(국무조정실) 이충면(외교통상부) 

김완섭(기획예산처) 윤한홍(서울시)

정재용(선 위) 박광명조철희이중호(당) 이동헌( 남 )

정무분과 전문위원 성용락(감사원) 심오택(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1명)

김광동김 현이병용전 태(당)

실무위원 정 주(국무총리비서실) 홍순범(감사원) 

구만섭(중앙인사위원회) 국가정보원(2명)

구인호(선진연 ) 계충민김상훈(선 위)

외교통일안보분과 전문위원 엄종식(통일부) 이용준(외교통상부) 임관빈(국방부)

오동섭최유성(당) 김연철(한남 ) 박상헌(선 위)

실무위원 정소운(통일부) 강수연(외교통상부) 

양세봉(국방부) 강은호(방위사업청)

이치우정연상(당) 조해구(선 위) 백진현( 남 )

법무행정분과 전문위원 정병두진경준(법무부) 황준기(행정자치부) 

이강덕(경찰청) 김병일(서울시)

김필규(변호사) 오세경(선 위)

실무위원 서승우(행정자치부) 송민헌이동권(경찰청) 강수상(국정홍보처)

김덕수(선진연 ) 김문 (당) 이진규(여의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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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Ⅰ분과 전문위원 최중경(재정경제부) 김규옥(기획예산처)

김주현(금융감독위) 이현동(국세청)

장수만(선 위) 권태식(당) 김윤환(고려 ) 

이상직( 구산업정보 )

실무위원 최상목(재정경제부) 김윤창(금융감독원) 

송광조(국세청) 황명석(공정거래위원회)

이헌석(선 위) 임우근(당)

경제Ⅱ분과 전문위원 윤수 (재정경제부) 박현출(농림부)  

형태근(정보통신부) 서종 (건설교통부) 

곽인섭(해양수산부) 

김태경(선 위) 전승준(고려 )

실무위원 용홍택(과학기술부) 이주명(농림부) 

도경환(산업자원부) 이상진(정보통신부) 

조승환(해양수산부)

장훈남궁형(선 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전문위원 엄상현(교육인적자원부) 김재원(문화관광부) 

최희주(보건복지부) 홍준석(환경부) 조재정(노동부) 

진성호이선용조은희(선 위)

실무위원 배상훈(교육인적자원부) 김홍기(서울시)

이 호김 미이재임(선 위) 이준호(당) 

구혜 (한양 ) 

투자유치TF 전문위원 이관해(선 위) 하찬호(외교통상부) 

실무위원 조상명(서울시) 박경로(청소년운동연합)

정부혁신�규제개혁TF 전문위원 이호 (국무조정실) 정광호(서울 )

실무위원 김용진(기획예산처) 이창균(지방행정연구원)

기후변화�에너지 책TF 전문위원 이강후(산업자원부) 고윤화(환경부) 

실무위원 김창모(외교통상부) 박녹( 남 )

한반도 운하TF 전문위원 이재붕(국무조정실)

실무위원 김필홍(환경부) 서기동김형렬(건설교통부) 

새만금TF 전문위원 김경안(당) 류철상(한국건설협회)

실무위원 성기만(전라북도) 이란우(당)

과학비즈니스벨트TF 전문위원 장석명(서울시) 손 복(한국기술거래소)

실무위원 양성광(과학기술부) 김은성(한국학술진흥재단)

국민성공정책제안센터 센터장 이상목(선 위)

전문위원 이운하(선 위)

실무위원 김의환(국가청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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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내용

12.26 ㅇ인수위원회현판식

ㅇ인수위원회위원임명장수여

ㅇ인수위원회전체회의

ㅇ인수위원회직인, 회계직공무원직인등록및공고

12.27 ㅇ당선인, 태안유류오염사고현장방문

ㅇ중앙부처업무보고계획통보

ㅇ인수위원회사업자고유번호부여신청및개시

ㅇ인수위원회예산집행등에관한위임전결기준마련

ㅇ임기제공무원등의인사에관한협조요청(청와 )

ㅇ국회속기사근무지원요청

12.28 ㅇ당선인, 경제계인사간담회(전경련회관)

ㅇ인수위원회회계직공무원임명

ㅇ공무원파견 상자추천요청

ㅇ분과운 방안확정및업무분장

12.29 ㅇ인수위원회합동업무조정회의

12.31 ㅇ당선인, 최전방부 방문/ 인수위원회전체회의

ㅇ인수위원회전문위원�실무위원�자문위원임명장수여

ㅇ각분과위협력관회의개최

1.1 ㅇ현충원참배

ㅇ인수위원회시무식

ㅇ중앙부처업무보고일정및작성기준등통보

ㅇ각분과위서무관계관회의개최

1.2 ㅇ당선인, 민�관경제연구원장초청간담회(인수위 회의실)

ㅇ각분과위서무관계관회의

ㅇ정부�공공기관등의인사에관한협조요청(중앙인사위원회)

ㅇ부처업무보고: 교육인적자원부

1.3 ㅇ당선인, 중소기업인초청간담회(중소기업중앙회관)

ㅇ각분과위서무관계관회의

ㅇ부처업무보고: 교육인적자원부�국무총리실�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환경부�국정홍보처

ㅇ현장방문: 상암D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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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ㅇ당선인, 한국 학교육협의회신년회/ 미국외교사절접견

ㅇ부처 업무보고 :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경찰청�해양수산부�농림부�해양환경청�농촌진흥청�산림청�여

성가족부�기상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기획예산처�환경부�건설교통부�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ㅇ회의: 문화예술�인문사회분야간담회/ 방송미디어간담회/ 학총장과의오찬간담회/ 출연연선임

부장초청간담회

ㅇ현장방문: 방송 상산업진흥원

ㅇ신용회복지원관련추가기자브리핑

1.5 ㅇ부처업무보고: 국가정보원�공정거래위원회�정보통신부

ㅇ회의: 7% 성장, 300만개일자리창출을위한전문가회의/ 데이비드엘든공동위원장투자전략회의/

농어민단체간담회/ 농림수산분야및해양수산분야업체간담회

1.6 ㅇ부처 업무보고 : 법무부�검찰청�산업자원부�중소기업청�특허청�국세청�조달청�통계청�관세청�과학기

술부�기상청�식품의약품안전청�에너지기술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농촌진흥청

ㅇ회의: 747 공약추진방안논의를위한전문가회의

ㅇ데이비드엘든공동위원장기자회견

1.7 ㅇ부처 업무보고 : 통일부�재정경제부�건설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산업자원부�국가보훈처�민주평통

자문회의�국가비상기획위원회�외교통상부

ㅇ회의: 공직자부패척결방안정책자문회의/ 747 공약추진방안논의를위한전문가회의/ 재향군인회

간담회/ 제1차한국노총정책간담회

1.8 ㅇ당선인, 국회의장단�원내 표단예방/ 이천냉동창고화재현장방문

ㅇ부처 업무보고 : 감사원�국방부�국가청렴위원회�기획예산처�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노동부�문화관광

부�방송위원회�문화재청�과학기술부�수자원공사�산업자원부�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

ㅇ회의: FTA 관련수산부문후속 책정책간담회/ 여성단체간담회

1.9 ㅇ당선인, 전국금융인초청간담회(금융연합회관)

ㅇ부처업무보고: 한국은행�보건복지부�교육인적자원부

ㅇ회의: 공직자부패척결을위한전문가간담회/ 식품산업육성및식품안전관리일원화관련간담회

ㅇ현장방문: 만화가이현세사무실

ㅇ위원장, 일본외무성차관접견/ 크리스토퍼힐미국무부차관보면담

1.10 ㅇ당선인, 크리스토퍼힐미국무부차관보접견

ㅇ부처업무보고: 소방방재청�국무조정실�KDI

ㅇ회의 :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서해안 지역 수협조합장 간담회 /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인단체�소

비자단체�전문가간담회/ 토지공사�전경련�산업단지공단간담회

1.11 ㅇ당선인, 미�일�중�러특사단접견/ 전국상공회의소회장단신년인사회/ 국방부합동참모본부방문

ㅇ부처업무보고: 외교통상부�산업자원부

ㅇ회의: 외교통일국방분야국정과제자문회의/ 공직자부패척결자문회의/ 지방분권이양추진관련자

문회의 /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자문회의 / 출연연구기관 운 효율화 제고를 위한 관계관 회의 / 주한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관련 회의 / 문화 분야 상임자문회의 / 태안 유류오염사고 관련 정책 간담회 /

해양산업육성을위한해양과학기술정책간담회

ㅇ서울시의견청취,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투자유치관련업무협의



1.12 ㅇ회의 : 주요 국정과제 추진방향 관련 연석회의 / 시도지사협의회 /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특별지방행정

기관 정비 관련 자문회의 / 건설교통부 업무협의 / 민생 관련 건설�교통 부문 자문회의 / 해양과학기술

전문가간담회

ㅇ위원장, KAIST 총장면담

1.13 ㅇ당선인에 한국정과제보고회

1.14 ㅇ당선인, 왕이중국특사접견

ㅇ회의: 출연연구기관효율성제고를위한관계자회의/ 주요국정과제관련외부전문가초빙내부간담

회/ 인수위원장�여성정책자문위원간담회/ 제2차한국노총정책간담회/ 제1차민주노총정책간담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덕R&D특구추진본부, 충

남행복도시지원�도청이전추진단협의

ㅇ인수위원장, 왕이중국특사접견및David Sedney 미국방부아태담당부차관보면담/ 체신노조위원장면담

1.15 ㅇ당선인, 주한외국인투자기업신년인사회/ 한�미연합사방문

ㅇ회의: 747 공약추진방안논의를위한전문가최종회의/ 한�미FTA 관련농림분야 책회의/ 벤처

기업인과의간담회/ 환경산업계와의현장간담회

ㅇ현장방문: 수도권매립지매립가스발전소및국립생물자원관

1.16 ㅇ회의 : 광역경제권 관련 제1차 외부자문회의 / 교육자치 관련 전문가 업무협의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 / 에너지 효율향상 분야 전문가 초청 합동업무조정회의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 / 

입3단계자율화방안전문가회의/ 온실가스감축전문가초청합동업무조정회의/ 제2차민주노총정

책간담회/ 국방관련국정과제해당부서간담회/ 문화예술계간담회/ 토지이용규제완화방안간담회

ㅇ정부조직개편안발표

ㅇ현장방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17 ㅇ당선인, 통합민주신당�민주노동당방문

ㅇ회의 : 통합적 안전관리체계 전략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내 주요 시설 설치 전문가 검토회의 / 전경련

간담회/ 국방관련해당부서와간담회/ 환경산업계현장간담회/ 과학계주요인사초청정책간담회

ㅇ현장방문: 새만금사업관련현장

ㅇ체신노조위원장면담

1.18 ㅇ당선인, 신성장동력창출전문가간담회/ 민주당�국민중심당방문

ㅇ회의: 경제�에너지외교관련정책간담회/ 국방관련국정과제해당부처간담회/ 금융규제개혁관련간

담회/ 신성장동력창출을위한산�학�연전문가간담회/ 농업협동조합경제사업활성화방안간담회/ 관

광분야간담회, 광역경제권관련16개시�도지역경제진흥담당관회의/ 공직청렴성제고방안자문회의

ㅇ현장방문: 한국관광공사/ 새만금사업관련현장/ 삼성종합기술연구소/ LG전자기술연구원

ㅇ예산10% 절감을위한감사결과분석관련기자회견, 일본문부과학성관계자면담

1.19 ㅇ회의: 로벌코리아관련정책간담회, 부동산현안관련간담회, 제4차한국노총정책간담회, 과학계

주요인사초청정책간담회, 전문위원회의, 입3단계자율화방안전문가회의, 인재과학부기능�조직

에관한전문가회의

ㅇ현장방문: 불산업단지내기업애로사항현장조사단파견/ 한국화이자제약

ㅇ정부성과관리및공무원역량강화토론회

1.20 ㅇ당선인, 화�우리생애최고의순간�관람

ㅇ농협을통한농기계임 활성화방안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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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ㅇ당선인, 농어민단체 표간담회(인수위 회의실)/일본특사단접견

ㅇ회의 : 문화산업 분야 자문회의 / 문화예술 분야 자문회의, 공직자 부패척결 자문회의 / 서비스 분야 자

문회의/ 규제개혁로드맵수립을위한관계부처회의/ 공장설립절차개선을위한규제개혁전문가회

의/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이용합리화외부전문가자문회의/ Martin Wolf FT 경제편집장과의간담

회/ 민간R&D 투자유도를위한간담회/ 과학계주요인사간담회

1.22 ㅇ당선인,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간담회(서울시청)

ㅇ부처업무보고: GNEP-Global Nuclear Energy Partnership 관계부처

ㅇ회의: 교통개발연구원자문회의/ 방송�통신융합간담회/ 주 특파원과간담회/ 보건의료단체장간담회

ㅇ현장방문 : 외교통일안보분과 국정과제 관련 / 서울화력발전소(당인리발전소) / 서울시립어린이병원,

한사랑마을/ 동탄신도시입주외국인투자기업/ 과학비즈니스벨트입지후보지역

ㅇ 국경제계인사 상신정부정책설명회/ 정부조직개편에관한 토론회/ 입3단계자율화방안발표

1.23 ㅇ당선인, 노동계간담회(한국노총)

ㅇ회의 : 출연연 및 연구회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문위원회의 / 규제개혁 실천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 광역경제권발전방안세미나/ 한반도평화구조, 남북경제공동체구축방안간담회/ 체육계간담

회/ 다보스취재기자단간담회/ 전국자연과학 학장협의회정책간담회

ㅇ현장방문: 복지분야현장/ 한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ㅇ인수위원장, 불교계인사면담

1.24 ㅇ회의: 기자실정상화를위한간담회/ 국정과제관련간담회/ 새정부출범과정부혁신토론회/ 운수업

계간담회/ 원자력연구원전문가초청설명회

ㅇ현장방문: 호스피스시설모현센터/ 과학비즈니스벨트입지후보지역

ㅇ국가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다보스포럼참석

1.25 ㅇ당선인, 한국교총 표단 간담회(인수위 회의실) / 라민 디악 국제육상경기연맹회장 접견 / 전국 시

�도교육감간담회/ 금융시장동향간담회

ㅇ회의 : 광역특별회계 관련 관계자 협의회 / 국제평화유지활동 확 방안 세미나 / 체육 분야 자문회의 /

한반도 운하자문위원단워크숍/ 문화경제학회주관 운하와지역발전세미나/ 농촌진흥청및관련

단체간담회/ 운수업계와의간담회

ㅇ현장방문: 기후변화�에너지 책현장

ㅇ정부조직법개정안제안설명(국회행정자치위)

1.26 ㅇ인수위, 출범1개월계기휴무

1.27 ㅇ회의: 민�군통합복지체계구축관련

1.28 ㅇ당선인, 인수위파견공무원오찬간담회/ 총리후보자지명기자회견

ㅇ회의: 국방관련관계부서합동회의/ 학부모및시민단체와교육정책관련간담회/ 어공교육완성관

련간담회, 고교다양화300 관련전문가회의/ 과학계주요인사초청정책간담회/ 원자력연구원전문가

초청설명회

ㅇ현장방문: 파주촬 세트장

1.29 ㅇ당선인, 아세안 사단접견/ GM 우부평공장방문

ㅇ회의: 맞춤형국가장학제도관련전문가회의/ 어공교육완성관련전문가회의/ 수해�재해경감관

리기술 전문가 설명회(수자원공사)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전문가 설명회( 전발전연구원) / 포럼

푸른한국주관심포지엄/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에관한공청회/ 희망복지129 공약관련간담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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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계간담회/ 과학관및문화사업간담회/ 차세 성장동력사업추진관련간담회/ 한국보육시설연

합회 표자단간담회/ 주한미국 사관농무참사관면담

1.29 ㅇ현장방문: 홍은3동주민센터/ 하나원/ 강북정수센터

ㅇ베트남정보통신부장관면담

1.30 ㅇ회의: 광역경제권관련관계부처의견검토회의/ 출연연구기관발전방안간담회/ 경마산업관련간담

회/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설치방안간담회/ 어공교육완성실천방안관련공청회

ㅇ현장방문: 전방지역/ 경찰병원/ 관악고용지원센터

1.31 ㅇ당선인, 문화예술계간담회(국립중앙박물관)

ㅇ부처업무보고: 국방부본부조직개편안보고

ㅇ회의: 네트워크고도화및융합서비스활성화간담회/ 친환경�고부가가치미래지능형자동차간담회

/ 중소기업지원체계개편회의/ 국가연구개발효율화방안간담회/ 기후변화 응관련CO2 다량배출

업체간담회

ㅇ현장방문: 보육공약점검을위한어린이집/ 문화예술교류현장

ㅇ국정과제 준비상황당선인 보고/ 부동산 택시해외건설 등건설�교통분야주요현안당선인 보고/ 인

수위원장, 세계박람회기구사무총장면담/ 한반도평화연구원관계자면담/ 태안기름유출사고지역주

민 표면담/ 공직자부패척결관련자문교수면담

2.1 ㅇ당선인, 무역협회방문/ 환경 웅상시상식참석

ㅇ회의: 지분형임 주택세부추진방안자문간담회/ 지속가능한국토환경디자인프로젝트추진간담회

/ 기초연구센터 연구 활성화 방안 간담회 / 서민금융 확 관련 자문회의 / 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후보

지역주요인사간담회

ㅇ현장방문: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고용지원센터방문

ㅇ부동산, 택시, 해외건설등건설�교통분야주요현안당선인보고/ 주한EU 사면담

2.2 ㅇ당선인, 사회복지시설 락애니아의집방문

ㅇ회의: 농가의비료및사료구입부담완화 책협의회/ 공무원노동단체간담회/ 해외기초과학연구소

협력방안간담회

ㅇ현장방문: 중증장애아동요양시설현장방문

2.3 ㅇ당선인, 봉천동원당재래시장방문

ㅇ새정부출범전절차상의쟁점당선인보고

2.4 ㅇ당선인, 관광산업인간담회(인수위 회의실)

ㅇ회의: 게임업계간담회/ 제2차국가연구개발효율화방안간담회/ 과학비즈니스벨트내유비쿼터스보건

의료관련간담회/ 과학비즈니스벨트입지후보지역주요인사간담회/ 한반도 운하홍보동 상제작안

자문회의

ㅇ현장방문: 게임산업현장방문/ 인천경제자유구역청현장방문

ㅇ주한미국 사관경제공사면담

2.5 ㅇ당선인, 해외자랑스런한국인들과화상통화/ 리비어코리아소사이어티회장일행접견

ㅇ부처업무보고: 문화관광부

ㅇ회의: 광역경제권관련산업자원부회의/ 화산업계간담회/ 기후변화�에너지 책전문가초청설명회

(에너지관리공단�에너지경제연구원) / 연구병원관련간담회

ㅇ현장방문: 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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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당선인에 한국정과제보고회

2.7 ㅇ설휴무

2.8 ㅇ설연휴기간비상진료 책점검/ 예산낭비사례집출판

2.10 ㅇ예산낭비사례집관련기자브리핑/ 원자력분야전문가업무면담(한국수력원자력

2.11 ㅇ당선인, 인수위원과숭례문화재현장방문/ 일본중의원 표단접견/ 서울파이낸셜포럼회장단면담

ㅇ회의: 부산신항배후부지기반시설민간투자관계자회의/ 과학계주요인사자문회의/ 온라인부동

산허위매물진성화방안간담회

2.12 ㅇ당선인, 조스팽프랑스전총리접견/ 팔미사노IBM 회장단일행접견

ㅇ회의 : 광역경제권 후속조치 관련 6개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 / 신�재생에너지 분야 전문가 수출전략

회의/ 광주시와 산강운하관련논의/ 구시와경부운하관련논의

ㅇ현장방문: 과학비즈니스벨트해외협력을위한방문

ㅇ기후변화에너지 책당선인보고/ 과학비즈니스벨트당선인보고

2.13 ㅇ당선인, 조셉나이하버드 교수일행접견

ㅇ회의: 민�관투자활성화방안관계부처최종합동회의/ 로벌리더양성산�학�관합의관련간담회

/ 낙동강연구원세미나

ㅇ현장방문: 과학비즈니스벨트해외협력을위한방문/ 가속기등과학벨트관련주요시설현지조사(부산고리원전)

ㅇ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면담 / 기후변화�에너지 책 언론 브리핑 /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관한

전문가토론회

2.14 ㅇ당선인, 바르자니쿠르드지방정부총리접견

ㅇ회의 : 광역경제권 사업과 유형관련 협의(행자부) / 한나라당 국제위원회�분과 합동 토론회 / 한상공

회의소산업계정책간담회

ㅇ현장방문: 과학비즈니스벨트해외협력을위한방문(OECD)

2.15 ㅇ당선인, 알샤이바니두바이투자공사사장접견

ㅇ회의: 이산화탄소저감및처리기술개발관련설명회

ㅇ현장방문: 과학비즈니스벨트해외협력을위한방문(IAEA 본부)

ㅇ한반도 운하관련두바이투자공사사장논의

2.16 ~ ㅇ회의: 국정운용합동업무조정회의

2/17 ㅇ원자력발전관련전문가업무면담

2.18 ㅇ회의: 구시달성군과경부운하협의

ㅇ위원장, 시군자치구의회협의회시도 표단면담

2.19 ㅇ회의: 광역경제권추진관련수도권과제발굴을위한간담회

ㅇ부산시�군산시�김해시와운하관련논의, 전북운하�새만금개발추진위원회제안

2.20 ㅇ회의: 서울시, 경북도�고령군과경부운하관련협의

ㅇ산업단지규제개선방안당선인보고

2.21 ㅇ당선인,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참석. 오자와이치로일본민주당 표접견/ 헨리키신저전미국무장관접견

ㅇ회의: 당정회의

2.22 ㅇ당선인, 용문산헬기추락사고합동분향소방문/ 필립세갱프랑스감사원장접견/ 국무위원후보자회의

/ 아시아리더십컨퍼런스주요인사접견

ㅇ인수위해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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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역사는 기록의 역사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다.

문자가 없던 시절에는 동굴의 벽에다 그림을 그렸고, 손톱에 피를 흘려가면서까지 돌을 쪼아

족적을남겼다. 알듯모를듯그려진그림과지금은뜻조차해독하기힘든그것들은인류문명

의씨앗이됐다.

기록은단순하게그시 를묘사하는것을넘어그시 가추구했던가치를규정하는작업이

다. 기록이라는 작업을 통해 그 시 를 살아간 인간 활동의 총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한 시

를정리하는것이다. 기록을통해그시 활동을뒤돌아보고, 성찰하는기회를가지게되는것

이다. 그리고 미래에 추구해야 할 지평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록은 역사를 정리하는 데서 끝나

는것이아니라새로이역사를만드는작업이기도하다.

이명박시 는새로운시 를예고했다. 한동안우리는이념논쟁의소용돌이에휘말려있었

다. 이분법적 발상에 집착해 스스로를 제한하며 사회 발전 동력을 소모했다. 성장 우선주의와

분배 우선주의의 극단적 논쟁에 빠져들며 총체적으로 국부를 성장시켜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해법은 생각조차 못했다. 소모적 이념논쟁은 특히 북한 문제에서 날카로운 립을

보이며우리내부의분란을부풀리는어리석음을범했다. 

이명박 통령당선인의등장은한동안한국사회가매몰됐던이념논쟁의허구를일깨워주었

다. 한국사회가 민주화시 를 넘어 선진화시 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새로운 시 의 가치

로‘창조적 실용주의’를 제창했다. 이명박 당선인의‘창조적 실용주의’는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7%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세계 7 강국으로 발돋움하

자는비전은국민들에게자신감과일체감을불어넣기에충분했다.

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당선인의‘창조적 실용주의’를 실천적으로 보여준 첫

과정이었다. 인수위원과 전문위원, 그리고 실무위원들은 정권을 원만하게 인수받는 작업과 함

께 창조적 실용주의를 구체화하려고 노력했다. 인수위는‘일하는 인수위상(象)’을 실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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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인수위란 단순히 처리하는 업무량을 높 다거나 근무시간을 늘렸다는 이야기가 아니

다. 선거과정에서 제시했던 정책들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그 타당성과 효용성을 따지고 검토했

다. 각계의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입장을 경청했다. 당선인이 지적한 것처럼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자세를 가졌다. 그리고 국정과제로 선정한 정책의

시행효과를극 화하기위해다각적으로방안을모색했다. 

또한 인수위는‘섬기는 인수위상’을 실천했다. 인수위와 생각이 다른 가치관을 외면하지 않

았고 서로 다른 관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를 애써 찾으려 노력했고 멀리

떨어진 사람들의체온도 재보려고 노력했다. 세상 모두의 외침을통합하되 국가와 사회가 마땅

히 나가야 할 좌표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모두의 이익이 극 화되는 방향을 향하면서 발상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려고 지혜를 짜냈다. 17 통령직인수위는 결코 몸집이 크지 않았

다. 규모는작았지만비전은크고높았으며, 실천의지는강하고단단했다.

백서는 기록이다. 건국시 를 넘어 산업시 를 거치고 민주화시 의 진통을 딛고 선진국시

로 나아가는 시 정신의 기록이다. 이번 백서는 단순한 기록에 그치지 않는다. 시 적 가치

에 한 반성이요, 새로운 비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작업이었다. 인수위 활동이라는 채널을

통해서기2008년, 단기4341년지금의조국 한민국을더듬어보고우리가나아가야할가치

를모색하는 시도 다. 그리고 그창조적 실용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구체화돼 일상생활 속에

자리를잡는지구체적으로확인하는시험이었다. 

백서를 준비하면서 기록성에 먼저 주목했다. 인수위 백서는 인수위 활동을 객관적으로, 그것

도있는그 로정확한어휘로기술하려했다. 백서의기술내용은인수위활동의주체들도동의

해야하는한편인수위활동을지켜본파수꾼들또한수긍할수있어야한다는원칙을세웠다. 

인수위 활동은 국정과제를 추출해서 그 국정과제의 경중을 따지고 우선순위를 매겨 이명박

정부 국정운 의 이정표를 세워주는 작업이었다. 이정표는 정확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인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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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분과위와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집 성해서 제1권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1권의 백서 내용은 어를 비롯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에스파냐어,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해 전세계에 배부하도록 했다. 성숙한 세계국가를 지향하면서 이명박정부의 국정

좌표를세계에널리알리기위함이다.

또 인수위 백서에서는 인수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시 정신이 갖는 의미를 밝혀둬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수위 활동으로 구체화된 결과물만을 요약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

나의 입장이 선택되는 과정에서 제기된 다른 의견을 밝혀 한 시 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도록

했다. 우리의선택이옳았다기보다는우리선택이최선의길이었다는얘기를담고싶었다. 

우리의 허물을 뒤돌아보는 작업도 잊지 않았다. 제17 인수위를 이을 제18 인수위에서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바람을바탕에 깔았다. 사회적 쟁점이 됐던인수위

의 국정과제가 선정되고 정리되는 마디마디를 밝히면서 인수위 운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등도모아서제2권에담았다.

원시인들이 동굴 벽에 그들의 발자취를 새기던 숭고한 자세를 조금이라도 닮아 보려고 노력

했다. 나무를 쪼갠 죽간에 한 자 한 자를 정성스레 새기는 마음가짐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

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번백서에는훗날눈길을끌지못할내용도있을것이다. 논쟁을유발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역사를만드는초석을놓아야한다는마음가짐을잃지않으려했다.

제17 백서는 백서발간팀 위원들과 각 분과위의 백서 편집위원들이 원고를 쓰고 정리했지

만, 백서는 그들의 것이 아니다. 백서가 발간되기까지 백서 발간에 관심을 갖고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분들도있었지만, 백서는역시그들의것은아니다. 백서는제17 통령직인수위원회

를이끌고함께일하며땀흘렸던모두의작품이요, 인수위활동을애정어린눈길로지켜본국

민들 모두의 것이다. 이들 모두가 이제 인수위 백서를 만들던 그 설렘으로 이명박정부를 응원

하고격려할것이다. 국민성공시 를기다리는마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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